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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하나님을 온 맘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천만인의 어미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딸 이 유선에게 바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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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룻기 원문주석에 이어 십계명 주해를 내놓는다. 룻기가 구약의 40 퍼센트를 차지하는 내러티브 

중에서 가장 뛰어난 내러티브이라면 십계명 본문에 들어 있는 열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보이시는 영원한 도덕법이요 율법 중의 율법이다. 십계명은 “언약”이며(신 4:13; 9:9, 11) 하나님께서 친히(출 

31:18) 두 돌판의 양면(32:15-16)에 기록하여 주신 최초의 성경 말씀(신 4:12-14; 5:22; 9:9-17; 10:1-5)으로 

정경의 기초이다. 일반적으로 십계명은 지켜야 할 열 가지 계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십계명 본문은 

언약문으로서 준수 조항인 열 가지 계명뿐만 아니라 전문과 역사적 서문과 준수 여부에 따른 복과 저주도 

포함하고 있다. 본 십계명 주해는 십계명 본문(출 20:1-17; 신 5:4-21)에 대한 석의와 강해이므로 

“십계명”이란 용어를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사용할 것이다.  

모세오경의 55%가 율법이다. 율법 가운데 십계명(열가지 계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십계명은 몇 가지 점에서 어느 계명보다도 우월하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시내산에서(출 19:1, 16)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가운데(신 5:22) 엄숙하게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직접 주시고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당위 명령 형식을 갖고 있고 2 인칭 복수가 아니라 2 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다. 오직 십계명만이 성막/성전의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신 10:1-5). 

십계명은 약속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되었던 다른 법들과 달리 지역이나 역사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다. 십계명은 사람이 기억하기에 

쉽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뜻은 방대하고 무한하다. 인간의 모든 의무를 그토록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그의 

뜻을 계시하신 도덕법의 총괄이요 요약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  

십계명은 모세오경 이외의 다른 구약 성경(렘 7:9-10; 호 4:1-2)과 신약 성경(마 19:18-19; 막 10:19; 

눅 18:20; 롬 13:9; 약 2:11; 딤전 1:9-10)에도 나온다. 이것은 십계명이 특별하게 취급되어 왔고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셰마(신 6:4-9; 11:13-21; 민 15:37-41)를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 회당에서 날마다 함께 

읽었다.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 기독교회의 

기본 교리 교육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개혁/장로교회들은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에서 찾게 된다는 칼빈을 따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윤리 교육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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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십계명 주해는 서론적 고찰 부분에서 언약으로서 십계명을 논의하고 십계명 전반의 해석 원리를 

다루고, 십계명 서언 부분에서 십계명을 지킬 동기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각 계명을 주해하는 부분에서 

먼저 본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정경적 맥락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계명 준수와 관련된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설명하고, 각 

계명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논의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을 밝히고, 마지막에 각 

계명마다 관련된 개혁주의 교리 문답(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92-115 번;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9-

81 번; 대교리 문답 91-148 번)을 번역하여 실었다.  

본 십계명 주해가 목회자들에게 십계명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강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신자들에게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를 밝히 보고 이를 거울 삼아 자신의 현재의 삶을 비추어 

죄인된 모습을 직시하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려고 몸부림치고 의에 주리고 목말라 하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붙들어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점점 더 거룩해지고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일에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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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적 고찰    

1. 십계명 명칭 

1. 십계명 명칭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이란 명칭은 출 34:28, 신 4:13, 10:4 에 나온다.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 רִ ית רֵי הַבְׁ בָרִים  [디브레 하브리트] דִבְׁ      עֲשֶרֶת הַדְׁ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ὰ ρήματα ταῦτα τῆς διαθήκης[타 레마타 타우타 테스 디아세케스], τοὺς 

δέκα λό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신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רִיתו  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브리토]בְׁ

십계명(בָרִים הַדְׁ  τὰ δέκα ρήματα [타 데카 레마타])이며 두 돌판에 = [아쎄레트 하드바림] עֲשֶרֶת 

친히 쓰신 것이라  

[신 10:4-5]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בָרִים הַדְׁ  עֲשֶרֶת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οὺς δέκα λό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2. 용어 설명 

MT (히브리어) בָרִים  [아쎄레트 하드바림] עֲשֶרֶת הַדְׁ

LXX (헬라어) τοὺς δέκα λό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 [→ decalogue]  

KJV (영어) ten commandments  

개역개정 십계명(十誡命)  

1) 히브리어 בָרִים  + ”의 열, ten of∽“ [아쎄레트]עֲשֶרֶת 의 문자적 의미는[아쎄레트 하드바림] עֲשֶרֶת הַדְׁ

בָרִים   .그 말씀들, the words” 즉 “그 말씀들의 열 마디, 곧 그 열 마디 말씀들”이다“ [하드바림]הַדְׁ

2) 헬라어 성경은 [아쎄레트 하드바림]을 τοὺς δέκα λό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 “the ten words”]로 

번역했는데 여기에서 십계명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 “decalogue”가 유래되었다.  

3) 영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의 번역을 반영하는 “decalogue, ten words”라고 번역하지 않고 “ten 

commandments”라고 번역하였다.  

4) 개역개정은 헬라어 성경처럼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 성경처럼 “계명”을 사용하여 “십계명”으로 

번역하였다. 

3. 용어 이해 

1) 출 34:28 와 신 4:13; 10:4 에 나오는 영어 성경의 “ten commandments”와 개역개정의 “십계명”이란 

용어는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내용만을 담은 법령(a legal code)인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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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십계명 본문은 시내산 언약으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열 가지 명령뿐만 아니라 전문(출 20:1)과 

역사적 서문(출 20:2)과 축복과 저주(출 20:5-6, 12; cf. 출 20:24)도 들어있다. 따라서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covenant)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pars pro toto 

“전체를 대표하는 부분”).1  

2. 언약으로서의 십계명 

1. 십계명을 언약으로 명시하는 구절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사실은 “십계명”이 “그 언약의 말씀”(출 34:28) 혹은 “그의 언약”(신 4:13)과 동의어인 

것을 보여주는 구절에서 확인된다.   

1) [출 34:28]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일 사십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רִ ית רֵי הַבְׁ בָרִים [디브레 하브리트] דִבְׁ      עֲשֶרֶת הַדְׁ

[아쎄레트 하드바림] = τὰ ρήματα ταῦτα τῆς διαθήκης[타 레마타 타우타 테스 디아세케스], τοὺς δέκα 

λόγους  [투스 데카 로구스])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2) [신 4:13]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רִיתו  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브리토]בְׁ

십계명(בָרִים  τὰ δέκα ρήματα [타 데카 레마타])이며 두 돌판에 친히 = [아쎄레트 하드바림] עֲשֶרֶת הַדְׁ

쓰신 것이라  

2. 십계명의 돌판의 이름 그리고 돌판 보관을 위한 궤와 막의 이름  

십계명이 언약이라는 사실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의 이름과 그 돌판을 담는 궤의 이름과 그 궤를 

놓아두는 막의 이름에서 “언약” 혹은 “증거”라는 용어가 사용된 데서도 확인된다. 

1) “증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עֵדוּת[에두트]는 종주국과 속국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의 내용을 

가리키는 아카드어 adē[아데](adū[아두]의 복수)와 관련이 있고 보통 “언약”으로 번역되는 רִית בְׁ

[브리트]가 널리 사용되기 이전에 언약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2 이것은 모세오경에서 십계명을 

지칭할 때 “רִית   .증거”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된 데서 확인된다 [에두트]עֵדוּת“ 언약”보다 [브리트]בְׁ

 

1 Meredith G. Kline,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989), 117-118. 영어 단어 sail(돛)과 keel(용골 

龍骨)이 ship(배)을 나타내고 creature(피조물)가 man(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부로써 전체를 혹은 

특수로써 일반을 나타내거나 그 반대로 전체로서 일부를 혹은 일반으로서 특수를 나타내는 표현법을 

제유(提喩 synecdoche)라고 한다. “그의 재앙이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시 7:16 상).”라는 말씀에서 “머리”가 

“사람” 자신을 나타내는 제유인 것처럼 십계명이 부분으로써 시내산 언약 전체를 지칭하는 것도 제유라고 

할 수 있다. 제유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시 7:16 상반절에 대한 ESV 의 “His mischief returns on his 

own head.”라는 번역과 NIV 의 “The trouble he causes recoils on himself.”라는 번역은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Klin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118 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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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언약의 준수 사항을 요약하고 있는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은 “증거판/증거의 두 판”(출 31:18; 32:15; 

הָעֵדֻת   34:29 לֻחֹת  [루호트 하에두트])이라고도 하고 “언약의 돌판”(רִית הַבְׁ  루호트] לוּחֹת/לֻחֹת/לֻחוֹת 

하브리트] 신 9:9, 11, 15)이라고도 하였다. 

3)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을 넣어 보관하는 궤는 “증거궤”(אֲרֹן הָעֵדֻת [아론 하에두트] 출 25:22; 26:33, 

34; 30:6, 36; 31:7; 39:35; 40:3, 5, 21; 민 4:5) 혹은 “언약궤”(רִית  ;민 10:33, 14:44 [아론 하브리트] אֲרֹן הַבְׁ

신 10:8; 31:9)라고 하였다.3   

4) 증거판과 증거궤는 “증거의 돌판”과 “증거의 궤”를 줄인 번역인데 돌판이나 궤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증거”라는 단어만 사용하여 나타내기도 하였다. 홀로 쓰인“ [하에두트]הָעֵדוּת/הָעֵדֻת

증거”라는 단어는 출 25:16, 21; 40:20 [하에두트]הָעֵדוּת/הָעֵדֻת“ 에서 증거판을 나타내는 반면 출 27:21; 

30:6, 36; 레 16:13; 24:3; 민 7:89; 17:4, 10[MT 17:19, 25]에서 증거궤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증거판이나 

증거궤가 “증거” 즉 “언약”을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4  

5) 출 38:21 의   כַן הָעֵדֻת כָן מִשְׁ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서 보는 것처럼“ [하미시칸 미시칸 하에두트]  הַמִשְׁ

언약궤나 증거궤로 부른 궤를 갖는 “성막”을 “증거의 성막”이라고 하였다. כַן הָעֵדֻת  [미시칸 하에두트]  מִשְׁ

“증거의 성막”이란 용어는 민 1:50, 53[2 번]; 10:11 에도 나온다. 민 9:15 에 나오는  אֹהֶל הָעֵדֻת כָן לְׁ  הַמִשְׁ

[하미시칸 르오헬 하에두트] “the tabernacle, [namely] the tent of testimony; 성막 곧 증거의 장막”에서 

 

3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법궤”라는 용어는 한글 성경(개역,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번역, 우리말성경, 

쉬운성경) 레위기 16 장 2 절에 단 한 번 나온다. 그러나 레 16:2 에 “법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하아론](הָאָרֹן)은 직역하면 “그 궤”이지 “법궤”가 아니다. “법궤”라는 용어 사용은 십계명을 율법 혹은 

법령으로만 보도록 잘못 인도할 수 있다. 모세오경에 “법의 궤”로 명명된 적이 없고 “증거의 궤” 혹은 

“언약의 궤”라는 의미의 “증거궤” 혹은 “언약궤”가 쓰인 것은 십계명이 법령이 아니라 시내산 언약으로 본 

것을 잘 보여준다. 삼상 4-6 장에도 “법궤”라는 용어는 나오지 않으며 “여호와의 언약궤(삼상 4:3, 4[2x], 5, 

6)” 혹은 “하나님의 궤(삼상 4:11, 17, 18, 21; 5:1; 6:10[2x])” 혹은 “여호와의 궤(삼상 5:3, 4, 6:1, 2, 8, 11, 15, 

18, 19, 21)” 혹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삼상 5:7, 8[2x]; 6:3 cf. 개역개정: 이스라엘 신의 궤)”라는 이름이 

나온다.  레 16:2 의 הָאָרֹן[하아론]은 “그 궤”로 번역하여야 하고, 십계명을 넣어 둔 궤에 대하여 성경에 

나오지 않는 “법궤”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언약궤”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해야 할 

것이다.  

4 “증거”만 나온 경우 개역개정에서 “증거판”(출 25:21)과 “증거궤”(출 30:6)처럼 폰트 크기를 달리하여 

“증거판”과 “증거궤”로 문맥상 구별해 준 것은 잘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역개정에서 돌판과 궤 혹은 

성막에 관련하여 언약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증거” 대신 “법” 혹은 “법궤”로 번역할 

수 있는 것처럼 일일이 각주를 단 것은 불필요한 것이고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증거의 궤” 곧 “증거궤”라는 용어는 10 번(25:22; 26:33, 34; 27:21; 30:6, 26; 31:7; 39:35; 40:3, 5) 나오고 

“증거”가 증거궤를 가리기는 경우는 2 번(30:6, 36)이고 “그 궤”가 증거궤를 가리키는 경우는 2 번(35:12; 

40:21)이다. 그런데 개역개정에서는 “증거”나 “그 궤”도 모두 증거궤라고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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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 것처럼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하였다.5 “증거의 장막 הָעֵדֻת  이란”[오헬 하에두트] אֹהֶל 

용어는 민 17:7-8[MT 22-23]; 18:2; 대하 24:6 에도 사용되었다.6 성막과 관련된 용어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된 다른 용어는 “אֹהֶל  מוֹעֵד  [오헬 모에드] Tent of Meeting 회막”이다.7  “회막”이란 용어는 제사장과 

 

אֹהֶל הָעֵדֻת  5 כָן לְׁ  는 전치사 라멧을 사용한 완곡표현(circumlocution)의[하미시칸 르오헬 하에두트] הַמִשְׁ

명명구로(GKC 129) 직역하면 “증거의 장막의 성막”이다. 이 어구는 J. Milgrom, Numbers JPS Torah 

Commentary (Jewish Publication Society, 1990), 71 에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The purpose of the apposition is to emphasize that by the Tabernacle is meant the Tent-shrine and 

not the entire enclosure. On the other hand, Ramban may be right in understanding these two 

terms not as an apposition but as construct: “the Tabernacle of the Tent of Pact,” which also implies 

that the cloud rested solely on the Tabernacle shrine but not in the Tent courtyard.  

6개역개정은 כַן הָעֵדֻת 에 대하여 출 38:21[미시칸 하에두트] מִשְׁ 에서 “증거막”이라고 번역하고 민 1:50, 

53[2 번]; 10:11 에서 “증거의 성막”으로 번역하였는데 “증거의 성막 tabernacle of testimony”이라고 

통일해서 번역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리고 개역개정은 הָעֵדֻת  에 대하여 민[오헬 하에두트] אֹהֶל 

9:15 에서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하고 민 17:7-8; 18:2 에서 “증거의 장막”이라고 번역하고 대하 24:6 에서 

“성막”이라고 번역하였는데 네 곳 모두 “증거의 장막 tent of testimony”이라고 통일해서 번역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다시 정리하여 말하면 번역의 일관성을 위하여 성막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쓰인 원문의 

הָעֵדֻת כַן  הָעֵדֻת 는 증거의 성막이라고 번역하고[미시칸 하에두트] מִשְׁ  는 증거의[오헬 하에두트] אֹהֶל 

장막이라고 번역하여 이 둘을 확실하게 구별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7  출애굽후 제 2 년 1 월 1 일에 성막을 세우는 것을 기록한 출 40 장을 보면 22 절, 24 절, 34 절, 그리고 

35 절에 “כָן  회막”이 동시에 나온다. 이것은 두 용어가 [오헬 모에드] אֹהֶל מֹועֵד“ 그 성막”과 [하미시칸]הַמִשְׁ

동의어로 번갈아 사용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용어 중 하나만 사용한 경우 출 40:5, 9, 17, 18, 19, 21, 28, 

33, 36, 38 에는 “성막”으로 나오고 출 40:7, 12, 26, 30, 32, 35 에는 “회막”으로 나온다. 출 40:2, 6, 29; 

39:32 에 나오는   כַן אֹהֶל מֹועֵד מִשְׁ  [미시칸 오헬 모에드]는 “[미시칸] 성막”과 “[오헬 모에드] 만남의 장막 

= 회막”이 동격을 이루므로 “성막 곧 회막”의 의미를 갖는다. 개역개정은 출 39:32 와 40:2 에서 NIV 의 “the 

tabernacle, the Tent of Meeting”처럼 “성막 곧 회막”으로 동격을 잘 반영하였으나 출 40:6, 29 에서는 

“회막의 성막”으로 오역하였다.  

GKC 130e 는 כַן אֹהֶל מֹועֵד  처럼 먼저 나오는 의존형([미시칸])이 뒤따라[미시칸 오헬 모에드]   מִשְׁ

나오는 의존형+자립형으로 된 명명구([오헬 모에드])와 동격을 이루는 것들로  삼상 28:17 의 “ אֵשֶת בַעֲלַת־

 여인 곧 신접한 자, a woman, possessor of a soothsaying spirit, a woman [에셰트 바알라트 오브]אֹוב  

who is a medium” 그리고 사 37:22 의 “  תוּלַת בַת־צִיֹון  ,처녀 곧  시온의 딸 the virgin [브툴라트 바트 치온]בְׁ

the daughter of Zion”을 들고 있다. 따라서 개역개정의 출 40:6, 29 의 “회막의 성막”이란 번역은 출 39:32 와 

40:2 처럼 동격을 반영하는 “성막 곧 회막”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개역개정의 사 37:22 “처녀 딸 시온”이란 

번역도 GKC 133e 의 설명대로 원문의 동격을 반영하는 “처녀, 시온의 딸” 혹은 “시온의 딸, 처녀”처럼 

고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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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제도를 통하여 언약관계에 있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고 그의 백성 가운데 

계시며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반영하고 있다.8  

3. 모세의 율법을 언약으로 부르는 구절들 

케반(Kevan)이 지적하는 신 17:2; 왕하 18:12; 대하 6:11; 렘 11:2-4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구약에는 십계명을 

포함한 모세의 율법을 언약으로 언급하는 구절들도 있다.9   

4. 결론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모세 오경에서 십계명을 “언약” 혹은 “언약의 말씀”이라고 한 것,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증거판 혹은 언약의 돌판이라고 부른 것, 그 돌판을 넣은 궤를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른 것, 그리고 언약궤를 넣은 성막을 증거의 성막/장막이라고 부른 것,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에서 

십계명 혹은 모세의 율법을 언약으로 언급하는 것 등은 십계명이 “증거 곧 언약”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제 1 계명에서 제 10 계명까지 “하지 말라” 혹은 “하라”는 열개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시내산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8  NIV 는 회막이 성막을 가리킬 때 인용부호 없이 대문자를 사용하여 Tent of Meeting(caps and no 

quotes)이라고 번역하였고 모세가 진 밖에 따로 마련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던 임시 

장막(אֹהֶל[오헬] tent 출 33:7-11)을 가리킬 때 인용부호와 함께 소문자를 써서 “tent of meeting”(lowercase 

and quotes)이라고 번역하였다. 증거막과 회막 이외에 성막을 나타내는 다른 용어들 중에는    כַן מִשְׁ

אֹהֶל     ,(여호와의 성막” 레 17:4; 민 16:9; 17:28; 19:13; 31:30, 47; 대하 1:5; 29:6“)[미시칸 아도나이]יהוה

 성막” cf. NIV: the sacred tent [직역: 그“)[하오헬]הָאֹהֶל ,(여호와의 장막” 왕상 2:28“)[오헬 아도나이]יהוה

장막] 왕상 1:39) 등이 있다.  

9 Ernest Kevan, Moral Law (Phillipsburg: P & R, 1991), 62.  

  [신 17:2-5] (2)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3)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일월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4)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5)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6)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7)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왕하 18:11-12] (11)앗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앗수르에 이르러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12)이는 그들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대하 6:10-11] (10)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11)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렘 11:2-4] (2)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말하라 (3)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4)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를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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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해야 한다. 십계명에 전문이 있고 계명을 지킬 동기를 부여하는 십계명의 서언(역사적 서문)과 준수 

조항으로서 열 개의 계명 그리고 언약 준수 여부에 따라 임할 복과 저주가 들어 있는 것은 십계명을 언약의 

문서로 이해할 때만 그 설명이 가능하다.10 십계명이 언약이란 것은 아래에서 곧바로 살펴볼 십계명과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비교를 통하여 더 밝히 드러날 것이다.   

3. 십계명(시내산 언약)과 고대근동 종주권 조약의 비교 

1.  언약 체결 

1)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 

시내산에 이르게 하신 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셨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하신대로 다 행하겠다”라고 응답하였고 모세는 백성의 응답을 여호와 하나님께 전했다(출 19:4-8). 

여호와는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백성들이 듣는 가운데 십계명을 반포하셨다(cf. 신 5:22). 백성이 

두려워하며 모세를 통하여 듣기를 원하므로 다른 율례들은 모세에게 주시며 백성에게 전달하게 

하셨다(cf. 신 5:23-27). 출 24:3-8 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서 모세가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3)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5)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6)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8)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러한 

언약 체결의 관점에서 보면 출 20:1-23:33 은 시내산 언약 문서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께서 주도적으로 

제공하시고 백성이 받아들인 언약의 조건적 성격은 출 20:1-23:23 에 기록된 언약 문서의 형태를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난다.11 

 

10  아래의 논의에서 “십계명”이란 용어는 준수 조항으로서 열 개의 계명만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 이것은 문맥에 의해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다.  

11 Roy B. Zuck,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Chicago: Moody, 1991), 33. Cf. 송제근은 

그의 책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314 쪽)에서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    

  출 19-24 장 신 5-28 장 

1. 언약관계 정의 출 19:3-8 신 26:17-19 

2. 당사자들의 만남 출 19:9-25 신 5:1-5, 22 

3. 모세의 권위 출 19;9a, 20ff; 20:18-21  신 5:23-6:3 

4. 언약 조건 1 출 20:1-17 신 5:6-22 

5. 언약 조건 2 출 20:23-23:19 신 6:3-11:7; 12: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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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런데 레위기의 마지막 절(27:34)의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니라”는 말씀과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간 것을 묘사하는 민 10:11-12 의 

말씀을 고려하면 출 20:1-23:33 은 단지 시내산 언약의 첫 부분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시내산 언약은 편의상 십계명과 언약서라고 부르는 출 20:1-23:33 을 넘어서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과 

레위기까지 계속되고 민수기의 보충적 준수조항까지 포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2  

2. 언약문의 6 요소 

1)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20:1-17)이나 시내산 언약의 첫 부분인 시내산 언약 문서(출 20:1-

23:33)나 [민수기의 보충적 준수 조항을 포함한]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전체 시내산 언약(출 20 장-

레 27 장)이나 모압 평지에서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언약(신명기 1-34 장)이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을 권면한 세겜 언약(수 24 장)은 주전 1400-1200 년 사이에 번성했던 종주국 히타이트와 속국들 

사이에 맺은 종주권 조약문(text of sovereign/suzerain-vassal treaty, suzerainty treaty)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13  

2) 히타이트 종주권 조약문서들과14 시내산 언약을 비교해 보면 여섯 가지의 중요한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그 여섯 가지 요소는 ⑴전문(preamble), ⑵역사적 서문(historical prologue), ⑶준수조항(stipulations), 

 

6. 체결 의식     

  (ㄱ) 약속/축복과 저주 출 23:20-33 신 28 

  (ㄴ) 제사, 서약 출 24:3-8 신 27:5-7a, 14-26 

  (ㄷ) 향연 출 24:9-11 신 27:7b 

하나님 나라 역사 완성  백성의 완성과 관련 땅의 완성과 관련 

    
12 Douglas K. Stuart, Exodus NAC 2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6), 440. 

13 Merrill(“A Theology of the Pentateuch,” in Zuck, ed., A Biblical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33-

35)은 출 20-24 장(+ 참고: 출 25 장과 레 26 장)과 종주권 조약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그러면서도 

Merrill 은 시내산 언약이 엄밀하게 말하면 출 20-23 장에 국한되지만 레 26:46 의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라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시내산 언약이 출 20-23 장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의 나머지 부분과 레 1-26 장도 포함하는 것을 

지적하였다.] Merrill 이나 송제근보다 본문의 범위를 넓혀 Stuart, Exodus, 439-440 와 Andrew E. Hill and 

John H. Walton, A Survey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33 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언약을 종주권 조약과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14 J. B. Pritchard ed., Ancient Near Eastern Texts Relating to the Old Testament 3d ed. (Princeton, N.Y.: 

Princeton Univ., 1969), 203-205 에는 히타이트 제국 무르실리스(Mursilis)와 아무루의 두피-테숩(Duppi-

Tessub) 사이에 맺은 조약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문(Preamble # 1), 역사적 서문(Historical 

introduction, ## 2-7), 준수 조항(미래의 양국 관계: Futur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 8; 군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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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문서보관 및 주기적 낭독(deposit and periodic reading of the document), ⑸증인으로서 신들의 

이름(list of deities as witnesses), ⑹축복과 저주(blessings and curses)이다.15 

3. 전문 (preamble, 요소 1) 

조약문 

ANET, 203 (Treaty between Mursilis and Duppi-Tessub of Amurru)  

Preamble (# 1): “These are the words of the Sun Mursilis, the great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the favorite of the Storm-god, the son of Suppliuliumas, the great 

king,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valiant.”  

언약문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Military Clauses ## 9-12; 외국인 문제: Dealings with Foreigners ## 13-17), 증인(Invocation of the gods 

# 18), 저주와 복(Curses and Blessings ## 20-21) 등이 들어 있다.  

15 Cf. J. A. Thompson(Deuteronomy, 18)은 G. J. Wenham 이 구약의 언약이 근동 조약문이나 법 문서에서 

찾아 볼 수 없는, 오직 구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형식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Wenham 이 근동의 조약문과 법문서 그리고 구약의 언약을 비교한 것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Law Code OT Covenant ANE Treaty 

    1. Preamble 

1. Prologue 1. Historical prologue 2. Historical prologue 

2. Laws 

2. Stipulations 

       a) basic 

       b) detailed 

3. Stipulations 

       a) basic 

       b) detailed 

3. Summary/ 

  Document clause 
3. Document clause 4. Document clause 

4. Blessing 4. Blessing 5. God list 

5. Curse 5. Curse 6. Curses and Blessings 

 6. Recapitulation  

위의 표에서 보듯이 구약의 언약의 여섯째 항목인 Recapitulation(요약적 반복 진술)은 구약의 언약에만 

나오는 독특한 것이다. Thompson(Deuteronomy, 19)은 신명기에서 표제를 생략하면 신 1-30 장이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구약의 언약 구조를 보여 준다고 하였다.  

                1:6-3:29                  Historical prologue 역사적 서문  

                4:1-40; 5:1-11:32          Basic stipulations 기본적 준수사항  

                12:1-26:19               Detailed stipulations 세부적 준수사항  

                27:1-26                  Document clause 문서 규정  

                28:1-14                  Blessings 축복  

                28:15-68                  Curses 저주  

                29:1-30:20               Recapitulation 요약/반복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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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주권 조약문 전문의 “the words of the Sun Mursilis”라는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조약의 내용을 종주국 

왕의 말들(the words of the suzerain)이라고 부르듯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도 “언약의 말씀 곧 열 마디의 

말씀(개역개정: 십계명, 출 34:28)”이라고 불렀다. 

2) 종주권 조약의 첫 번째 요소인 전문(preamble)에는 종주국 히타이트 왕에 대한 장황하고 과장된 소개가 

나온다. 이에 비해 시내산 언약(십계명)의 전문은 출 20:1 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면서 큰 임금(위대한 왕, 참고: 말 1:14)이신 하나님을 간결하게 소개한다.  

3) 종주권 조약에서처럼 시내산 언약의 전문에 소개되는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은 3 인칭으로 소개되어 

있다. 

4. 역사적 서문 (historical prologue, 요소 2) 

조약문 

ANET, 203  

Historical Introduction (## 2-7): “Aziras was the grandfather of you, Duppi-Tessub. 

He rebelled against my father, but submitted to my father.  . . . When my father 

became god and I seated myself on the throne of my father, Aziras behaved toward 

me just as he had behaved toward my father. . . . . When your father died, in 

accordance with your father's word I did not drop you. .... you were sick ailing, but 

although you were ailing, I, the Sun, put you in the place of your father and took 

your brothers (and) sisters and the Amurru land in oath for you.”  

언약문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1) 전문에서 3 인칭으로 소개된 종주국 왕은 역사적 서문에서 말하는 자로서 1 인칭으로 서술되며 속국의 

왕은 2 인칭으로 서술된다.  

2) 종주권 조약문의 두 번째 요소인 역사적 서문(historical prologue)에는 종주국 왕과 그의 조상들 그리고 

속국의 지배자와 그의 조상들과의 역사적 관계를 언급하면서 종주국 왕이 속국을 보호하려고 노력한 

일들이 언급되며 자주 속국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베푼 사실도 언급된다. 역사적 서문은 종주권 

조약을 세우기 위한 역사적 기초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시내산 언약(십계명)의 역사적 서문은 출애굽기 20 장 2 절인데 전문의 3 인칭 서술이 1 인칭 서술로 

바뀌며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되어 

있다.16 이 역사적 서문에서 여호와란 이름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사역을 통해 드러난 위대하신 왕, 

 

16 전문에서 역사적 서문으로 올 때 3 인칭에서 1 인칭으로 전환되는 것을 보다 자세히 논의한 Jeffery J. 

Niehaus, “Amos,” in The Minor Prophets ed. Thomas E. McComiskey, Vol. 1 (Grand Rapids: Baker, 1992), 

320-323 을 보라. John H. Walton, Ancient Israelite Literature in its Cultural Context (Grand Rapids: 

Zondervan, 1989), 102 도 출 20:1, 신 1:1-5; 수 24:1-2 이 전문에 해당하고 출 20:2; 신 1:6-3:29; 수 24:2-

13 이 역사적 서문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Hill 과 Walton 의 A Survery of Old Testmament 의 경우 

출애굽기를 설명하는 부분(91 쪽)에서는 preamble: 20:2a; historical prologue: 20:b 라고 하고 신명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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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위엄과 무한한 능력이 증거되고 있다. 여기에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의 속박 아래서 소망 없이 고통만 당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분이기 

때문에 백성들의 필요를 언제든지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으로 묘사되어 있다. 

5. 준수조항 (stipulations, 요소 3) 

조약문 

ANET, 204-205 

Stipulations(## 8-17) [Future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 8 미래의 양국관계; 

Military Clauses ## 9-12 군사 문제; Dealings with Foreigners ## 13-17 외국인 문제)  

“# 8 .... And just as I shall be loyal toward you, even so shall I be loyal toward your 

son. But you, Duppi-Tessub, remain loyal toward the king of the Hatti land, the Hatti 

land, my sons and my grandsons forever! .... Do not turn your eyes to anyone else!” 

언약문 

출 20: 3-17 10 가지 계명(일반적인 조항)  

      [Merrill: + 출 20:22-23:33 구체적인 조항] 

      [Walton: + 출 20:22-23:33 언약서 + 출 34:10-26, 레 1-25 장 의식법]  

      [Stuart: + 출 20:18-23:19 + 출 25:1-31:18] 

1) 종주권 조약문의 세 번째 요소인 준수 조항들(stipulations)은 미래의 양국 관계를 위하여 종주국이 

속국에 이행토록 요구하는 규정들이며 일반적인 조항들과 구체적인 조항들로 이루어져 있다.  

2) 메릴(Merrill)처럼 시내산 언약 체결을 출 19-24 장에 국한하여 보면 출애굽기 20:3-17 의 열개의 계명은 

일반적인 조항에 해당하며, 십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 부분으로 언약서(the book of the covenant, 

출 24:7)라고 부르는 출 20:22-23:33 은 구체적인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① 십계명은 일반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당위적(apodictic) 조항이며, 언약서의 조항들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적인(casuistic) 조항이다.  

②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출 24:3)”는 바로 일반 조항인 

십계명(출 20:1-17)과 구체적 조항인 언약서(출 20:22-23:33)를 각각 가리키는 것이다.  

③ 여기에 쓰인 용어 “말씀(בָרִים פָטִים)드바림)”이 다른 곳에서 십계명을 지칭하는데 쓰였고 “율례 דְׁ  מִשְׁ

미시파팀)”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법령을 지칭하는데 사용된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 

 

설명하는 부분(133 쪽)에서는 introduction of speaker: 20:1; historical prologue: 20:2 라고 함으로써 

일관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 신명기의 경우 Niehaus 는 1:1-5 를 전문으로, 1:6-4:43 을 역사적 서문으로 

보았다. Merrill(Zuck, Biblical Theology, 33)과 Kline(Biblical Authority, 114-115)과 Stuart(Exodus, 439)가 

출 20:2a(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을 전문으로 보고 출 20:2b(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를 역사적 서문으로 나눈 것은 전문에서 종주국 왕이 3 인칭으로 서술되고 역사적 

서문에서 1 인칭으로 바뀌어 서술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11 

 

3) 출 19-24 장의 범위를 넘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언약을 조약문과 비교하는 월튼(Walton)은 

준수사항으로 십계명과 언약서와 의식법을 언급하였고 스튜아트(Stuart)는 준수조항으로 출 20:3-

23:19 과 25:1-31:18 을 언급하였다. 

6. 보관과 주기적 낭독 (deposit and periodic reading of the document, 요소 4) 

1) 종주권 조약문의 네 번째 요소인 조약 문서의 보관과 주기적인 낭독(deposit and periodic reading of 

the document)에 관한 부분은 무르실리스와 두피-테숩 사이의 조약문에 실려있지 않다.  

2) 출 24 장에 의하면 모세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고(출 24:4)”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였고(출 24:7)” 백성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기록은 보관하여 주기적으로 낭독하며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3) 문서 보관과 주기적 낭독에 대한 것은 시내산 언약 체결(출 19-24 장)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메릴이 지적한대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건설할 때 십계명을 넣을 언약궤/증거궤에 대한 

지시(출 25:10-22)가 제일 먼저 나온 것과 언약궤를 성막, 나중에 성전에 둔 사실에서 언약 문서 보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월튼은 출 25:16 의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두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문서 

보관에 대한 구절로 지적하였다. 메릴은 신 6:4-9 에서 주기적으로 언약 문서를 읽는 것을 찾아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와인펠트(Weinfeld)에 의하면 신명기에서 문서 보관은 신 10:1-5; 31:24-26 에서 볼 

수 있고, 정기적 낭독은 신 31:9-13 에서 볼 수 있고, 복사본과 사본은 17:18-19; 31:25-26 에서 볼 수 

있다. 

7. 증인(witnesses, 요소 5) 

조약문 
ANET, 205 

Invocation of the Gods # 18 참조 

언약문 

No gods as witnesses 

Merrill: 출 24:4 제단(여호와 대표)과 열두기둥(이스라엘 대표)?  

          + 신 4:26; 30:19 천지 혹은 신 31:28 노래 

Stuart: 출 29:46; 31:13; 레 11:44 “I am Yahweh. 나는 여호와니라”  

1) 종주권 조약문의 다섯 번째 요소인 조약 체결의 당사자가 성실히 조약을 이행할 것을 그 앞에서 

맹세하는 신들의 이름(list of deities as witnesses)에 대한 부분은 출애굽기에 없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외에 신은 없으며 언약 위반에 대해 호소할 여호와보다 더 높은 신이 없으므로 고대 근동의 

조약문에 나오는 신들을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튜아트가 설명한 것처럼 

출애굽기-레위기에서 여호와는 언약의 유일한 증인이시다(출 29:46; 31:13; 레 11:44). 이렇게 여호와가 

전문과 증인 목록 부분의 중심 인물인 것은 근동 조약문에서 종주국 왕이 전문의 중심 인물이고 신들이 

증인 목록 부분의 중심 인물인 것과 크게 대조된다. 

javascript:openDict('9423',%20'율법')
javascript:openDict('678',%20'계명')
javascript:openDict('2846',%20'돌판')
javascript:openDict('10383',%2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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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들의 이름 목록이 없다고 해서 언약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메릴이 

설명한 것처럼 출 24:4-8 의 언약 체결 의식에 대한 설명 부분의 쌓은 제단이 여호와를 대표하고 세운 

열두 기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라면 제단과 열 두 기둥이 언약 체결에 대한 증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른 곳에서 천지(신 4:26; 30:19; 31:28)와 노래(신 31:19, 21)와 같은 무생물이 증인의 

역할을 하도록 명명된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스튜아트가 지적한 대로 출애굽기-레위기에서는 

여호와가 유일한 증인이지만 신명기에서는 여호와가 일차적인 증인일 뿐만 아니라 “천지” 혹은 “이 

말씀들” 혹은 “너희 자신” 등이 이차적인 증인 역할을 한다. 

8. 복과 저주(blessings and curses = 제재 조항 sanctions, 요소 6) 

조약문 

ANET, 205 

Curses and Blessings “# 20 The words of the treaty and the oath that are inscribed 

on this tablet―should Duppi-Tessub not honor these words of the treaty and the 

oath, may these gods of the oath destroy Duppi-Tessub together with his person, his 

wife, his son, his grandson, his house, his land and together with everything that he 

owns. # 21 But if Duppi-Tessub honors these words of the treaty and the oath that 

are inscribed on this tablet, may these gods of the oath protect him together with 

his person, his wife, his son, his grandson, his house (and) his country.” 

언약문 

출 20:5-6, 7, 12, 24: (5)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 . (7)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 . . (12)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Stuart: + 출 20:24; 23:20-31; cf. 레 26:3-14 복; 26:14-39 저주; 26:40-45 회복의 복 

Merrill: 레 26:3-13 복 / 레 26:14-39 저주 

1) 종주권 조약문의 여섯 번째 요소인 속국의 조약 이행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blessings and curses = 

제재 조항 sanctions)에 관한 언급은 십계명중 제 2, 3, 5 계명에서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레 26:46 의 

말씀, 곧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는 말씀에 비추어 레 26:3-13 은 축복 부분이고 레 26:14-39 는 저주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스튜아트(Stuart, Exodus, 439)는 출애굽기-레위기 언약의 축복과 저주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십계명 

javascript:openDict('11427',%20'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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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분인 출 20:5-6, 12 그리고 언약서 본문인 출 20:24 과 출 23:20-31 을 지적하고17 참고로 레 26:3-

14 을 축복, 26:14-39 을 저주, 그리고 26:40-45 을 회복의 축복 부분으로 언급하였다.18  

2)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구속사에 담당할 역할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언약의 충실한 이행 여부에 달려 있다. 

9. 이와 같이 전문(preamble, 출 20:1)과 역사적 서문(historical prologue, 출 20:2)이 아주 간결하고, 제재 

조항들(sanctions = blessings and curses, 복과 저주, 출 20:5-6, 7, 12)이 준수 조항들(stipulations, 출 20:3-

17)과 함께 나오며, 보관(deposit, 출 25:16)과 낭독(reading, 신 6:6-9)에 대한 규정이 나중의 내러티브 

부분에 나오는 것은 히타이트 제국의 종주권 조약문 형식이 엄격하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유롭게 

변형되어 시내산 언약(십계명)에 사용된 것을 보여 준다. 

10. 힐과 월튼(Hill and Walton)은 근동의 조약문과 구약의 언약들을 다음과 같이 비교하였다.19 

2 천년기 내용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24 장 

 

17 [출 20:24]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출 23:20-31] (20)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1)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22)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23)내 사자가 네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 

수를 채우리라 (27)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28)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29)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됨으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일 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30)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31)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낼지라  
18 레위기 26 장과 신 4 장, 28-32 장을 중심으로 불순종의 결과로 임할 형벌(저주)와 순종의 결과로 임할 

복을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복 (6 corporate blessings): life, health, prosperity, agricultural abundance, respect, safety 생명, 건강, 

번영, 농작물의 풍성함, 존경, 안전 

• 저주 (10 corporate curses: 10 d-word punishments): death, disease, drought, dearth, danger, 

destruction, defeat, deportation, destitution, disgrace 죽음, 질병, 가뭄(한발), 기근(식량 부족), 위험, 

파멸(파괴), 패전, 국외 추방(포로 생활), 빈곤(자원 결핍, 극빈), 치욕(수치) 

19 Andrew E. Hill and John H. Walton, A Survey of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1),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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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타이트 

조약문서 

종주 소개 조약을 공포하는 권리가 있는 종주국 왕 출 20:1 1:1-5 24:1-2 

역사적 서문 종주국과 속국과의 과거 관계 서술 출 20:2 1:6-3:29 24:2-13 

준수조항 속국의 의무 열거 

십계명 출 20:1-17 

언약법 출 20:22-23:19 

의식법 출 34:10-26,  

레 1-25 장 

4-26 장 24:14-25 

문서 규정 문서보관과 주기적 낭독에 관한 규정 출 25:16(?) 27:2-3 24:26 

증인 맹세를 증언할 신들 없음 31-32 장 24:22, 27 

저주와 축복 조약 준수 여부에 따른 신(들)의 반응 레 26:1-33 28 장 24:20 

4. 십계명 본문 (출 20:1-17; 신 5:4-21)  

1. 역사적 배경 

1) 십계명 본문은 출 20:1-17 과 신 5:4-21 에 기록되어 있고 이 십계명은 두 책에서 각각 율법 부분이 

시작되는 처음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헌법과도 같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제 3 월 제 3 일 아침에 시내산에서(출 19:1, 16) 온 회중이 듣는 가운데(신 5:22) 

엄숙하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출 31:18) 두 돌판의 양면(출 32:15-16)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다. 

2)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고 대노하여 그 돌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렸다(출 32:19).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일련의 율법을 주시고(출 34:10-27) 모세에 

의해 새로 준비된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 주시며(출 34:1, 28; 신 10:4) 이스라엘과 언약을 다시 

세우셨다. 모세는 이 돌판들을 궤 속에 넣어 성막의 지성소에 두었다(출 40:20-21). 

2. 출 20:1-17 

1) BHS 

 

בָרִים הָאֵלֶה לֵאמֹר׃ ס  1 דַבֵר אֱלֹהִים אֵת כָל־הַדְׁ  וַיְׁ

רַיִם מִבֵית עֲבָדִים׃  2 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  אָנֹכִי יְׁ

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  3 יֶה־לְׁ  לאֹ יִהְׁ

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4 כָל־תְׁ ךָ פֶסֶל וְׁ מִתַחַת לָאָרֶץ׃  לאֹ תַעֲשֶה־לְׁ

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וֹן אָבֹת עַל־בָנִים עַל־שִלֵשִ  5 דֵם כִי אָנֹכִי יְׁ לאֹ תָעָבְׁ וֶה לָהֶם וְׁ תַחְׁ ים  לאֹ־תִשְׁ

אָי׃  שֹנְׁ עַל־רִבֵעִים לְׁ וֹתָי׃ ס  6וְׁ רֵי מִצְׁ שֹמְׁ אֹהֲבַי וּלְׁ עֹשֶה חֶסֶד לַאֲלָפִים לְׁ  וְׁ

א׃ ף   7 מֹו לַשָוְׁ 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 נַקֶה יְׁ א כִי לאֹ יְׁ הוָה אֱלֹהֶיךָ לַשָוְׁ  לאֹ תִשָא אֶת־שֵם־יְׁ

http://biblos.com/exodus/20-1.htm
http://biblos.com/exodus/20-2.htm
http://biblos.com/exodus/20-3.htm
http://biblos.com/exodus/20-4.htm
http://biblos.com/exodus/20-5.htm
http://biblos.com/exodus/20-6.htm
http://biblos.com/exodus/20-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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שֹו׃   8 קַדְׁ תֶךָ׃   9זָכֹור אֶת־יֹום הַשַבָת לְׁ לַאכְׁ עָשִיתָ כָל־מְׁ בִיעִי שַבָת  10שֵשֶת יָמִים תַעֲבֹד וְׁ יֹום הַשְׁ וְׁ

ךָ אֲשֶר בִ  גֵרְׁ תֶךָ וְׁ הֶמְׁ כָ* וּבְׁ כָ* וַאֲמָתְׁ דְׁ ךָ־וּבִתֶךָ עַבְׁ לָאכָה אַתָה וּבִנְׁ עָרֶיךָ׃ לַיהוָה אֱלֹהֶיךָ לאֹ־תַעֲשֶה כָל־מְׁ שְׁ

בִי 11 אֶת־כָל־אֲשֶר־בָם וַיָנַח בַיֹום הַשְׁ אֶת־הָאָרֶץ אֶת־הַיָם וְׁ הוָה אֶת־הַשָמַיִם וְׁ עִי  כִי שֵשֶת־יָמִים עָשָה יְׁ

שֵהוּ׃ ס  קַדְׁ הוָה אֶת־יֹום הַשַבָת וַיְׁ  עַל־כֵן בֵרַךְ יְׁ

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ס  12 מַעַן יַאֲרִכוּן יָמֶיךָ עַל הָאֲדָמָה אֲשֶר־יְׁ אֶת־אִמֶךָ לְׁ  כַבֵד אֶת־אָבִיךָ וְׁ

צָח׃ ס  13 רְׁ  לאֹ תִִּֿ

אָף׃ ס לאֹ תִִּֿ  14  נְׁ

נֹב׃ ס  15 גְׁ  לאֹ תִִּֿ

רֵעֲךָ עֵד שָקֶר׃ ס  16  לאֹ־תַעֲנֶה בְׁ

מֹד בֵית רֵעֶךָ לאֹ־ 17 רֵעֶךָ׃ ף  לאֹ תַחְׁ כֹל אֲשֶר לְׁ שֹורֹו וַחֲמֹרֹו וְׁ דֹו וַאֲמָתֹו וְׁ עַבְׁ מֹד אֵשֶת רֵעֶךָ וְׁ  תַחְׁ

2) 개역개정20 

    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① 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②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③ 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④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원문에 “지키라”는 없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가 

직역임]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⑤ 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⑥ 13) 살인하지 말라  

    ⑦ 14) 간음하지 말라  

 

20 십계명 본문에 첨가한 아라비아 숫자로 된 원번호는 개혁교회에서 십계명의 각 계명을 구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http://biblos.com/exodus/20-8.htm
http://biblos.com/exodus/20-9.htm
http://biblos.com/exodus/20-10.htm
http://biblos.com/exodus/20-11.htm
http://biblos.com/exodus/20-12.htm
http://biblos.com/exodus/20-13.htm
http://biblos.com/exodus/20-14.htm
http://biblos.com/exodus/20-15.htm
http://biblos.com/exodus/20-16.htm
http://biblos.com/exodus/20-17.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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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15) 도둑질하지 말라  

    ⑨ 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⑩ 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3. 신 5:4-21 

1) BHS21 

פָנִים[ 4  הוָה  ]פָנִים בְׁ כֶם בָהָר מִתֹוךְ הָאֵש[דִבֶר יְׁ הוָה וּבֵינֵיכֶם בָעֵת הַהִוא [ 5׃ ]עִם ָ אָנֹכִי עֹמֵד בֵין־יְׁ

לאֹ־עֲלִיתֶם בָהָר נֵי הָאֵש וְׁ רֵאתֶם מִפְׁ הוָה כִי יְׁ בַר יְׁ הַגִיד לָכֶם אֶת־דְׁ  לֵאמֹר׃ ס  ]לְׁ

רַיִם מִבֵית עֲבָדִים׃  6 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  אָנֹכִי יְׁ

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  7 יֶה־לְׁ  לאֹ יִהְׁ

מוּנָה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וַאֲשֶר בַמַיִם מִתַחַת לָ  8 ךָ פֶסֶל כָל־תְׁ אָרֶץ׃  לאֹ־תַעֲשֶה־לְׁ

תַחֲ  9 עַל־שִלֵשִים  לאֹ־תִשְׁ 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וְׁ דֵם כִי אָנֹכִי יְׁ לאֹ תָעָבְׁ וֶה לָהֶם וְׁ

אָי׃  שֹנְׁ עַל־רִבֵעִים לְׁ וֹתָי[׃ ס  10וְׁ וֹתֹו[ ]ק= מִצְׁ רֵי ]כ= מִצְׁ שֹמְׁ אֹהֲבַי וּלְׁ עֹשֶה חֶסֶד לַאֲלָפִים לְׁ  וְׁ

א׃  11 מֹו לַשָוְׁ 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 נַקֶה יְׁ א כִי לאֹ יְׁ הוָה אֱלֹהֶיךָ לַשָוְׁ  ס לאֹ תִשָא אֶת־שֵם־יְׁ

הוָה אֱלֹהֶיךָ׃  12 ךָ יְׁ שֹו כַאֲשֶר צִוְּׁ קַדְׁ ל־  13שָמֹור אֶת־יֹום הַשַבָת לְׁ עָשִיתָ כִָּֿ שֵשֶת יָמִים תַעֲבֹד וְׁ

תֶךָ׃  לַאכְׁ ךָ־  14מְׁ דְׁ עַבְׁ ךָ־וּבִתֶךָ וְׁ לָאכָה אַתָה וּבִנְׁ 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 תַעֲשֶה כָל־מְׁ יֹום הַשְׁ וְׁ

מַעַן יָנוּ עָרֶיךָ לְׁ ךָ אֲשֶר בִשְׁ גֵרְׁ תֶךָ וְׁ הֶמְׁ כָל־בְׁ ךָ וְׁ ךָ וַחֲמֹרְׁ שֹורְׁ ךָ כָמֹוךָ׃ וַאֲמָתֶךָ וְׁ ךָ וַאֲמָתְׁ דְׁ תָ  15חַ עַבְׁ זָכַרְׁ וְׁ

ךָ טוּיָה עַל־כֵן צִוְּׁ רֹעַ נְׁ יָד חֲזָקָה וּבִזְׁ הוָה אֱלֹהֶיךָ מִשָם בְׁ רַיִם וַיֹצִאֲךָ יְׁ אֶרֶץ מִצְׁ הוָה אֱלֹהֶיךָ כִי־עֶבֶד הָיִיתָ בְׁ  יְׁ

 ות אֶת־יֹום הַשַבָת׃ ס לַעֲשֹ 

מַעַן יִיטַב לָךְ עַל הָאֲ  16 מַעַן יַאֲרִיכֻן יָמֶיךָ וּלְׁ הוָה אֱלֹהֶיךָ לְׁ ךָ יְׁ אֶת־אִמֶךָ כַאֲשֶר צִוְּׁ דָמָה כַבֵד אֶת־אָבִיךָ וְׁ

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ס   אֲשֶר־יְׁ

 

21 신 5:4 과 5:5 에 [   ]로 표시한 내용을 빼면 출 20:1 의 전문처럼 여호와께서 3 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MT)은 신 5:17-20(제 6-9 계명)이 하나의 절 즉 5:17 이고 신 5:21(제 

10 계명)이 5:18 이므로 여기부터 한글/영어 성경과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본문 절 

수를 따르지 않고 영어/한글 성경과 같은 절 수를 취하(며 괄호 안에 MT 의 절 수를 기록하)고 있다. 한글 

성경 절 수를 따라 이야기하면 신명기 5:18-21 의 계명들 앞에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으나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접속사 바브가 없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신 5:17 다음에 나오는 세 

계명 즉 신 5:18, 19, 20 의 계명들은 각각 부정어 ֹלא[로] 앞에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고 신 5:21(MT 5:18)에 

나오는 두 개의 다른 동사를 부정하는 ֹלא[로] 앞에도 각각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다. 출애굽기에는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부정어 ֹלא[로] 앞에 접속사가 붙어 있지 않다.   

http://biblos.com/deuteronomy/5-4.htm
http://biblos.com/deuteronomy/5-5.htm
http://biblos.com/deuteronomy/5-6.htm
http://biblos.com/deuteronomy/5-7.htm
http://biblos.com/deuteronomy/5-8.htm
http://biblos.com/deuteronomy/5-9.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0.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1.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2.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3.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4.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5.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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צָח׃ ס  17 רְׁ  לאֹ תִִּֿ

אָף׃ ס   18 נְׁ לאֹ תִִּֿ  וְׁ

נֹב׃ ס  19 גְׁ לאֹ תִִּֿ  וְׁ

א׃ ס  20 רֵעֲךָ עֵד שָוְׁ לאֹ־תַעֲנֶה בְׁ  וְׁ

מֹד אֵשֶת רֵעֶךָ ס  21 לאֹ תַחְׁ  וְׁ

רֵעֶךָ׃ ס   כֹל אֲשֶר לְׁ דֹו וַאֲמָתֹו שֹורֹו וַחֲמֹרֹו וְׁ עַבְׁ אַוֶּה בֵית רֵעֶךָ שָדֵהוּ וְׁ לאֹ תִתְׁ  וְׁ
2) 개역개정 

[1)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로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들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2)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3)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4)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5)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원문에 없음> 이르시되  

    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개역의 너희라는 복수는 오역임> 하나님 

여호와라  

    ① 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②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③ 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원문에 “나”는 없음] 

나의[원문은 “그의”로 되어있음]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④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⑤ 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⑥ 17) 살인하지 말지니라  

    ⑦ 18) 간음하지 말지니라  

http://biblos.com/deuteronomy/5-17.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8.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9.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0.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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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19)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⑨ 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⑩ 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22)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4. 두 본문의 비교 

1) 출 20:1-17 과 신 5:4-21 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전문, 제④계명, 제⑤계명, 제⑨계명, 그리고 제⑩계명이다. 

2) 전문의 경우 출애굽기(20:1)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신명기(5:4 상, 5 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다. 십계명의 서언이라고 하는 역사적 서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동일하다. 개역의 신명기의 십계명 서언 번역에 2 인칭 복수 대명사 “너희를”을 사용한 것은 

오역이었는데 개역개정에서 “너를”로 바로 잡았다. 

[출 20:1-2]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5:4 상, 5 하-6] 여호와께서 산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 

여호와께서(원문에는 없음) 이르시되 [4-5 절을 연결하여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됨]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3) 제④계명의 경우 시작 단어가 차이가 나고([자호르] “기억하라”/ [샤모르] “지키라”),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어구들이 있고, 계명을 지킬 이유로 출애굽기는 창조를 언급하고 신명기는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이 다르며 이 이유 구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언급되고 신명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로 언급된다. {아래 이탤릭체는 차이가 있는 부분 표시; 밑줄 부분은 신명기에 

추가된 것 표시; 볼드체는 원문에 없는 것 표시} 

[출 20: 8-11] 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원문에 “지키라”는 동사가 없음; “거룩히 지키라”는 

“거룩하게 하라”로 고쳐야 함]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원문에 없음]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원문에 없음]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신 5:12-15] 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4) 제⑤계명의 경우 신명기에 밑줄 친 부분이 첨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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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5) 제⑨계명의 경우 거짓 증인을 표현하는 원문의 어구가 다르다. 

① 개역/개역개정은 이런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번역했다.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② 다음 번역은 “거짓”과 동의어인 “허위”를 사용하여 어구의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22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에드 샤케르]하지 말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허위 증언[에드 샤브]하지 말라. 

6) 제⑩계명의 경우 탐내는 대상의 순서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이웃의 집을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그의 아내를 언급하나 신명기는 이웃의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의 집을 언급하고 또 

밭을 추가하고 있다. “탐내다”는 동사로 출애굽기에는 어근 חמד[하마드]가 두 번 쓰였으나 신명기에는 

아내의 경우 출애굽기처럼 어근 חמד[하마드]를 쓰고 이웃의 집을 비롯한 소유물들의 경우 어근 

 

22 출애굽기 제 9 계명에 나오는 עֵד שָקֶר[에드 샤케르]에서 [에드]는 “증인, witness”을 뜻하고 [샤케르]는 

“거짓, 속임”을 뜻하는 שֶקֶר[셰케르]의 휴지형이다. 제 3 계명(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신명기의 제 9 

계명에 나오는 א  는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 비효과적임, 허사, 허망)과[샤브]שָוְׁ

거짓됨(falseness, deceit, fraud, 속임, 사기, 허탄,)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NIDOTTE IV: 53). 참이 아닌 것과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은 둘 모두 어떤 의미에서 비사실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샤브]가 갖는 의미의 범위는 의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연속되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낸다(Miller, 72). 출애굽기는 3 계명에서 

א 가 나오고 9[라샤브]לַשָוְׁ 계명에서  שָקֶר 가 나오는 반면, 신명기는 3[에드  샤케르]עֵד  계명에서 

אשָ לַ  וְׁ [라샤브]가 나오고 9 계명에서 א 가 나온다. 제[에드 샤브]עֵד שָוְׁ 9 계명에서 신명기의 [에드 샤브]는 

출애굽기의 [에드 셰케르]의 병행어이므로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제 3 계명에서 [샤브]는 

헛됨의 뉘앙스가 더 강하므로 [르샤브]는 “망령되이, 헛되이, 허망하게, 허탄하게”라고 번역할 수 있다. 제 9 

계명에서 [샤브]는 거짓됨의 뉘앙스가 더 강하므로 [에드 샤브]는 [에드 셰케르]처럼 “거짓/허위 증인”을 

의미한다. 제 9 계명에서 이 두 어구는 부사적 대격으로 쓰였다. 9 계명을 직역하면 “거짓/허위 증인으로서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이다. 이것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허위 증언/위증하지 말라”는 

뜻이다. 제 9 계명에서 [셰케르]와 [샤브]가 동의적 병행어이지만 서로 다른 단어임을 반영하기 위해 

출애굽기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로 번역하고 신명기는 “허위 증언하지 말라”로 번역했다. 헛됨과 

거짓됨이란 서로 관련된 의미를 지닌 [샤브]를 3 계명과 9 계명에서 모두 사용하는 신명기의 경우 

3 계명에서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9 계명에서  “망령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번역하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된 것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20 

 

 가 사용되었다. 개역/개역개정은 구별하지 않았으나 본 주해는 [하마드]는 “탐내다”로[아바]אוה

번역하고 [아바]는 “탐하다”로 번역하여 구별했다.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מֹד   말라 ([타흐모드]תַחְׁ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מֹד   말라 ([타흐모드]תַחְׁ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מֹד   말지니라 ([타흐모드]תַחְׁ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אַוֶּה   말지니라 ([티트아베]תִתְׁ

7) 개역개정의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과 신명기 십계명 본문을 비교하면 원문이 똑같은 경우에도 번역의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많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부정적 계명들  

             (출) 말라  

             (신) 말지니라  

② 이인칭 단수 주격 “너는”의 유무  

             (출) 1 계명과 3 계명의 서두에 “너는”을 사용하였음  

             (신) 2 계명과 3 계명과 5 계명의 서두에 “너는”을 사용하였음  

③ 서언    

             (출 20:2)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5:6) 네 하나님 여호와라  

④ 제 2 계명       

              (출 20:4) 너를 위하여 ... 땅 아래 물속에  

             (신 5:8) 너는 자기를 위하여 ... 땅 밑 물 속에  

⑤ 제 3 계명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 5: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원문에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는 3 인칭으로 번역하고 신명기는 1 인칭으로 

번역하였다. 출애굽기 번역이 원문의 3 인칭을 잘 반영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의 어구 선택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일된 번역을 위해 제 3 계명을 논의하는 번역 부분을 참고하라. 

⑥ 제 4 계명  

     (출 20:10) 네 문안에 머무는 객  

     (신 5:14) 네 문안에 유하는 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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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 10 계명  

             (출 20:17)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신 5:21)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원문의 직역은 “네 이웃에게 속한 모든 것을”이다. 신명기의 “무릇”과 “모든”은 중복되는 것이므로 

“무릇”이나 “모든” 중 하나를 생략하는 것이 좋다. 둘 모두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 히브리어 성경의 두 본문의 차이에 대한 이해 

1) 우리에게 전승된 십계명 본문은 길이에 있어서 다양하고, 형식에 있어서 여덟 가지 계명은 부정형이고 

두 가지 계명은 긍정형이므로 일정하지 않으며, 몇몇 계명의 경우 두 본문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많은 학자들은 십계명이 “[에쎄레트 하드바림] 열 마디의 말씀”으로 명명되고 두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서 원래 십계명은 제 ⑥, ⑦, ⑧계명과 같이 모두 10 개의 짧은 명령으로 되어 있었다고 본다.  

① 라이트(C. J. H. Wright)는 전승된 십계명 본문에 들어 있는 동기 부여나 경고(②, ③계명), 신학적 

해설(④계명), 약속(⑤계명), 세부 사항(⑩계명) 등은 나중에 첨부된 것으로 여긴다.23 

② 콜(R. Alan Cole)도 비슷한 입장을 보인다.24  

③ 키드너(D. Kidner)도 긴 계명인 제 ①-⑤, ⑩계명이 원래의 짧은 명령에 주해(exposition)가 첨가된 

것으로 보면서 제 4 계명의 두 본문의 차이점 그리고 제 10 계명의 두 본문의 차이점도 이런 주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긴다.25  

3) 클라인(Kline)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출애굽기의 십계명 본문 전체가 모두 돌판에 각각 한번씩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것은 두 돌판이 모세가 들 수 있고 궤에 보관할 만한 크기이며 더구나 십계명이 

돌판의 양면(출 32:15)에 기록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렇고 또 고대 근동 지역의 종주권 조약도 

두 부를 작성해 각각 한 부씩 보관하였던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하였다.26 그리고 클라인(122)은 

 

23 G. W. Bromiley,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 ISBE (Grand Rapids: Eerdmans, 1979-

88), IV: 786.  

24 R. Alan Cole, Exodus TOTC (Downers Grove: IVP, 1973), 154, 157.  

25 M. C. Tenney, ed., Zondervan Pictorial Bible Encyclopedia = ZPEB (Grand Rapids: Zondervan, 1975), 

V: 673.  

26 Meredith G. Kline, The Structure of Biblical Authority (Wipf & Stock, 1989), 119-120. Poythress 도 

똑같은 십계명을 각각 담고 있는 두 돌판을 성막에 보관하게 한 것은 이스라엘 경우에 종주이신 하나님의 

중앙 거처가 바로 봉신인 이스라엘의 중심점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Vern S.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Phillipsburg: Presbyterian and Reformed, 1991), 76: “When the ancient 

Hittites made treaties, they produced two copies, one for the suzerain and the other for the vassal. 

Corresponding to this practice, God wrote the Ten Commandments on two tablets―almost certainly 

two copies of the same Ten Commandments rather than one copy in two parts. Both copie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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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의 차이가 나는 것은 시내산에서 제 1 세대와 언약을 세운 뒤 약 40 년 

후에 하나님이 제 2 세대와 언약을 갱신할 때 있었던 차이라고 설명한다.    

5. 십계명(출 20:1-7; 신 5:4-21) 번역27 

1. 출 20:1-17 

1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시며 이르셨다. 

2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①3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②4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5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 사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6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③7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④8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9 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⑤12 너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다. 

⑥13 너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⑦14 너는 간음하지 말라. 

⑧1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⑨16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⑩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2. 신 5:4-21 

 

deposited in the tabernacle since in the case of Israel the central residence of God the Suzerain was 

simultaneously the central point for Israel the vassal.”] 

27 두 본문의 번역에 있어서 원문에 차이가 있는 것은 이탤릭체로 표시하였고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부분은 

밑줄을 그어 놓어 놓았다. 절 표시 숫자 앞에 있는 아라비아 원문자는 개혁교회에서 나누는 1 계명에서 

10 계명을 표시하기 위해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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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호와께서 [너희와 대면하여 그 산에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며 5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원문에 없음> 이르셨다. 

6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①7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②8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9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 사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10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③11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④12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13 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결과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 15 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⑤1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 

⑥17 너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⑦18 그리고 너는 간음하지 말라. 

⑧19 그리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⑨20 그리고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허위 증언하지 말라. 

⑩21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6. 십계명의 구분 

1. 개혁 교회와 희랍 정교회 

1)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쓰신 십계명은 처음부터 일련 번호가 붙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개혁교회와 희랍 정교회에서는 위의 십계명 본문에서 본 것처럼 [전문 그리고 역사적 서문인] 십계명 



24 

 

서언(출 20:1-2; 5:4 상, 5 하-6)과 아라비아 숫자 원번호로 표시된 열개의 계명(출 20:3-17; 신 5:7-21)으로 

되어 있다고 본다.  

2)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3 인칭으로 서술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출 20:1)”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 이르시되(신 5:4 상, 5 하)”는 전문(前文 preamble)이다. 

3) 전문 바로 뒤에 나오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출 20:2/신 5:6)”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1 인칭으로 서술되며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땅, 종 되었던 집에 구원하신 사실을 천명하는 역사적 서문(歷史的 序文 historical 

prologue)이다.  

4) 구원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함으로 지켜야 조항들(stipulations)인 10 개의 계명 중에서 제①-

④계명은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계명이요, 제⑤-⑩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는 

계명들이다.  

2. 유대교 

1) 유대교에서는 십계명 서언을 제 1 계명으로 간주하고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제 2 계명으로 간주하나 

나머지 제③-⑩계명은 개혁교회의 구분과 같다.  

2) 각 계명(제①-⑩계명)들이 부정 명령 혹은 긍정 명령으로 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십계명의 서언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고 언약 문서의 관점에서 역사적 서문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①계명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3)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묶어서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은 아래의 제②계명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두 계명이 금하는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3. 루터교와 천주교 

1) 루터교와 천주교에서는 개혁교회와 같이 십계명이 서언과 열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개혁교회와는 달리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제⑩계명의 첫 부분을 

제 9 계명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 10 계명으로 본다. 

2) 루터교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 20:17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3) 이와 대조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신명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신 5:21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신 5:21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4) 세일하머(Sailhamer)는 출애굽기를 설명할 때 저자가 열 마디 말씀(출 34:28)으로 이해한 것은 

확실하지만 첫 두 계명의 가능성이 있는 출 20:2-6 과 마지막 두 계명의 가능성이 있는 출 20:17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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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선을 그을 수 없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루터교와 비슷하게 십계명을 구분하며 그 

이유를 제시한다.28  

① 출 20:3-6 은 두 계명이 아니라 하나의 계명으로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며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이다.  

• 언약의 일반적인 준수 조항인 십계명(말씀)에 이어 나오는 구체적인 준수 조항인 소위 언약서(출 

20:22-23:33)의 42 율례를 우상 숭배 금지와 적절한 형태의 예배가 다음과 같이 감싸고 있다. 

 우상 숭배 금지(출 20:22-2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친히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 신상이나 금으로 신상을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고 

적절한 형태의 예배 (20:24-26) 

42 (7 x 6) 율례들 (21:1-23:12) 

우상 숭배 금지 (출 23:13)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네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적절한 형태의 예배 (23:14-19) 

• 출 32 장의 금송아지 사건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 첫째로, 출 34:4, 8 에서 금송아지를 “송아지 형태로 부어 만든 

우상(מַסֵכָה  a molten calf, an idol in the shape of a calf)”이라고 한 것은 [에겔 마쎄하] עֵגֶל 

금송아지를 다른 신(another god)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an idol of the one 

God)으로 본 것을 반영한다. 둘째로, 아론이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한 “이튿날에 그들이 일찌기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는 묘사는 우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로, 출 32:4, 8 의 רָאֵל אֲשֶר    אֱלֹהֶיךָ  אֵלֶה רָיִם  הֶעֱלוּךָיִשְׁ מֵאֶרֶץ מִצְׁ  [엘레 엘로헤하 이스라엘 

아셰르 헤엘루하 메에레트 미츠라임]이 느 9:18 에서 단수 지시 대명사와 단수 동사가 사용되며   זֶה 

רָיִם  הֶעֶלְךָ אֲשֶר   אֱלֹהֶיךָ  ,이라고 해석된 것도 출 34:4[제 엘로헤하 아셰르 헤엘하 미미츠라임]  מִמִצְׁ

8 의 ָאֱלֹהֶיך [엘로헤하]가 다른 신들을 나타내는 “your gods”가 아니라 여호와를 나타내는 “your 

god”임을 보여준다.29 

 

28 John H.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Grand Rapids: Zondervan, 1992), 283-284.  

29 출 34:4, 8 의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NIV: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ESV: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NASB: This is your god, O Israel,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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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출 20:3-6 이 하나의 계명이므로 10 가지 계명의 유지를 위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제 9 계명이고 “이웃의 아내를 비롯한 다른 대상을 탐내지 말라”는 것은 제 10 계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③ 이러한 출애굽기의 십계명 구분은 반복되는 신명기의 십계명 구분과 조화를 이루는데 신명기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두 개의 계명으로 간주되고 있다. 

5) 그리고 세일하머는 신명기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두 개의 계명으로 간주되고 있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30  

① 히브리어 원문 성경은 영어 성경의 신 5:17-20 을 한 절(MT 5:17)로 보지만 BHS 는 히브리어 성경 절 

구분을 따르지 않고 영어 성경 절 구분을 따랐다. 영어 성경 절 구분을 따라 이야기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신 5:17 다음에 나오는 세 계명 즉 신 5:18(간음), 19(도둑질), 20(거짓증언)의 부정어 ֹלא[로] 

앞에 각각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다. 그리고 신 5:21 에 두 개의 다른 동사가 사용되며 두 동사를 

부정하는 ֹלא[로] 앞에도 각각 접속사 바브가 붙어 있다. 

צָח׃ ס  17 רְׁ  לאֹ תִִּֿ

אָף׃ ס  וְלאֹ 18 נְׁ  תִִּֿ

נֹב׃ ס וְלאֹ   19 גְׁ  תִִּֿ

א׃ ס וְלאֹ 20 רֵעֲךָ עֵד שָוְׁ  ־תַעֲנֶה בְׁ

 אֵשֶת רֵעֶךָ ס  תַחְמדֹ וְלאֹ 21

רֵעֶךָ׃ ס  תִתְאַוֶּה וְלאֹ  כֹל אֲשֶר לְׁ דֹו וַאֲמָתֹו שֹורֹו וַחֲמֹרֹו וְׁ עַבְׁ  בֵית רֵעֶךָ שָדֵהוּ וְׁ

② “탐내다”는 동사로 출 20:17 에는 가 두 번 나왔으나 신 5:21[타흐모드]  תַחְמדֹ 에서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는 출애굽기처럼 보다 구체적인ֹתַחְמד[타흐모드]가 사용되고 집을 비롯한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명령에는 보다 일반적인 תִתְאַוֶּה[티트아베]가 사용된 것은 두 개의 계명의 어휘를 

구별해 준다. 

③ 출 20:17 에서 먼저 언급된 “이웃의 집”은 다음에 나오는 목록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출애굽기에서 “이웃의 아내”가 소유의 일부인지 아닌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러나 신 5:21(MT 

18)에서 출 20:17 의 “집-아내”의 순서가 “아내-집”의 순서로 바뀌고 출애굽기의 “아내” 자리에 “밭”이 

오며 “아내”가 소유의 일부가 아닌 것이 분명하게 밝혀진다. 이렇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을 금하는 

계명은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을 금하는 것과 확실하게 구별이 된다. 따라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둘이며 하나는 이웃의 소유가 아닌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④ 결론적으로 히브리어 성경의 신 5:17(영어/한글 신 5:17-20)의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다음에 오는 세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바브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 성경의 신 5:18(영어/한글 신 5:21)에 두 개의 

 

30 Sailhamer, The Pentateuch as Narrative, 437-438. 

http://biblos.com/deuteronomy/5-17.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8.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9.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0.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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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사 바브가 사용된 점,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신 5:18(영어/한글 신 5:21)에 출애굽기와 달리 같은 

동사가 두 번 사용되지 않고 서로 다르게 동사가 사용된 점, 그리고 “아내”를 먼저 언급하고 다음에 

“집”을 언급하고 “아내”가 오던 자리에 “밭”을 추가함으로써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금지가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금지와 명시적으로 구별된 것 등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제 9계명과 

제 10 계명의 둘로 나누어져야 한다는 것을 지지한다. 

6) 루터교와 천주교 그리고 세일하머가 개혁교회와는 달리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제⑩계명의 첫 부분을 제 9 계명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 10 계명으로 구분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아래 제 2 계명의 논의에서 보게 될 것처럼 제①명과 제②계명은 금하는 내용이 다른 각각 하나의 

계명들이다. 따라서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위에서 지적한대로 제⑩계명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 사이에 순서상의 차이를 보인다. 즉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출애굽기는 집 그리고 아내의 순서를 갖고 있는 반면 신명기는 아내 그리고 

집의 순서를 갖고 있다. 천주교에서는 신명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신 

5:21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신 5:21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이와 

대조적으로 루터교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 20:17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이렇게 제⑩계명을 둘로 나눌 때 

루터교와 세일하머는 출애굽기 본문을 따르고 천주교는 신명기 본문을 따라 나누기 때문에 이들의 

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에 혼란이 생긴다. 

③ 도우마(Douma)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31  

• 출 20:17 과 신 5:21 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절들이 둘로 나눌 이유가 전혀 없으나 제①계명과 

제②계명을 하나의 계명으로 보기 때문에 제⑩계명을 둘로 나누어 10 개의 계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둘로 나눈 것이다.  

• 출애굽기에서 같은 동사를 두 번 사용하고 신명기에서 두 개의 다른 동사를 한번씩 사용한 것은 다른 

계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절들이 두 개의 구별된 계명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결정적인 이유는 되지 못한다.  

 

31 J. Douma, The Ten Commandments: Manual for the Christian life translated by Nelson D. Kloosterman 

(New Jersey: P&R, 1996),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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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와 루터교에서 십계명을 논의할 때 그들의 9 계명과 10 계명을 따로 따로 논의하지 않고 하나로 

함께 논의하는 것은 그들이 둘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는 

것이다. 

• 롬 7:7 에 “탐내지 말라”로 나오고 롬 13:9 에 다른 계명들과 함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은 신약에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간주된 것이 분명하다.  

④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토대로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 대상을 달리 하여 

두 개의 계명으로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7.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의 순서 

1. 지금까지 십계명 구분에서 논의한 열 가지 계명들의 순서는 맛소라 본문에서 동일한 순서를 보이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따른 것이다. 이웃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은 역본에서 번역되거나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될 때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맛소라 본문의 순서와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1) 칠십인역의 신명기에는 맛소라 본문처럼 ⑥살인, ⑦간음, ⑧도둑질을 금하는 계명들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칠십인역의 출애굽기에는 ⑦간음, ⑧도둑질, ⑥살인을 금하는 순서로 되어 있다.  

2) 렘 7:9 에는 ⑧도둑질, ⑥살인, ⑦간음, ⑨(?③)거짓 맹세의 순서로 나온다.32  

3) 호 4:2 에는 ③저주, ⑨속임, ⑥살인, ⑧도둑질, ⑦간음의 순서로 나온다.  

2. 영생을 얻고자 왔던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계명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마 19:18-19 에는 ⑥살인, ⑦간음, ⑧도둑질, ⑨거짓 증언을 금하고 ⑤부모 공경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는 

순서로 나온다.  

2) 눅 18:20 에는 ⑦간음, ⑥살인, ⑧도둑질, ⑨거짓 증언을 금하고 ⑤부모 공경하라는 순서로 나온다.   

3) 막 10:19 의 경우 개역과 NIV 에는 ⑥살인, ⑦간음, ⑧도둑질, ⑨거짓 증언 그리고 (⑧?, ⑧+⑨?, ⑩?, 

⑨+⑩?)속여 취하는 것을33 금하고 ⑤부모 공경하라는 순서로 나온다. 

 

32 “거짓 맹세”는 렘 4:2 처럼 종교적 의미도 지니고 레 6:3 이나 슥 8:17 처럼 사회적 의미도 지니므로 

종교적인 제 3 계명의 측면과 사회적인 제 9 계명의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렘 4:1-2] (1)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2)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슥 8:16-17] (16)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레 6:2-3] (2)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의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33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가운데 오직 마가복음에만 언급된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의 어느 

계명을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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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바울은 롬 13:9 에서 ⑦간음, ⑥살인, ⑧도둑질, ⑩탐심을 언급하고 요약적 이웃 사랑을 언급한다. 바울은 

딤전 1:9-10 에서 율법이 ⑤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⑥살인하는 자며 ⑦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⑧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⑨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를 위한 것임을 지적한다.  

4. 야고보는 “⑦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⑥살인하지 말라(약 2:11)”고 하셨다고 지적한다.  

5. 지금까지 살핀 대로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제 5-10 계명의 순서가 다르게 언급되는 것은 그 이유를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지만 저작 목적, 문맥, 계명에 대한 관점 등의 다양한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1)  맛소라 본문에서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의 연결고리로서 서 있는 제 5 계명의 위치는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된다.34  

2)  공관복음(마 19:18-19; 막 10:19; 눅 18:20)에 공통적인 사항은 순서가 좀 다른 것이 있기는 해도 먼저 

제 6-9 계명이 모두 언급되고 마지막 자리에 제 5 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다.  

① 마가복음에만 제 5 계명 앞에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들어 있고 마태복음에만 제 5 계명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약적 진술이 들어 있다.  

② 마 19:18-19 에서 제 5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함께 요약적인 이웃 사랑의 계명들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제 5 계명과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동의적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대비되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뒤로 하나님 사랑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웃 사랑을 

바라보며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35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rk 

(Grand Rapids: Baker, 1975), 393 은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 본문이 아니라 레 19:13 과 신 

24:14-15(cf. 약 5:4)의 품삯과 관련하여 착취하지 말라는 규례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Henderiksen 은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을 나타내거나(Lenski), 

제 8 계명의 추가적 설명이거나(Vincent Taylor), 아니면 마 19:19 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약적 진술(H. B. Swete, A. B. Bruce)로 보는 입장이 있는 것을 지적한다. Hendriksen 은 New Testament 

Commentary: Exposition of the Gospel According to Matthew (Grand Rapids: Baker, 1973)의 393 쪽에 

있는 각주 693 번에서 막 10:19 의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십계명의 마지막 두 계명(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의 결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D. A. Carson(“Matthew” in Frank E. Gaebelein, e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1984], 423)은 막 10:19 의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적용이 

분명하다고 설명한다.  

    Walter W. Wessel(“Mark” in Frank E. Gaebelein, ed.,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8 [Grand 

Rapids: Zondervan, 1984], 715)은 속여 취하는 것이 탐욕의 표현이기 때문에 막 10:19 에만 나오는 “속여 

취하지 말라”는 명령이 제 10 계명을 대신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34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 5 계명 부분을 참고하라.  

35 Patrick D. Miller, The Ten Commandments Interpretation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9),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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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6-8 계명의 순서는 다양하다. 살인 금지가 먼저 나오기도 하고(맛소라 본문 십계명; 칠십인역 신명기 

십계명; 렘 7:9; 호 4:2; 딤전 1:9-10; 마 19:18-19; 막 10:19) 간음 금지가 먼저 나오기도 한다(칠십인역 

출애굽기 십계명; 눅 18:20; 롬 13:9; 약 2:11). 도둑질 금지는 살인-간음 금지 혹은 간음-살인 금지 다음에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살인-간음 금지보다 앞서기도(렘 7:9) 하고 그 중간에(칠십인역 출애굽기 십계명; 

호 4:2) 오기도 한다.   

①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보호할 대상으로 생명(6 계명), 결혼(7 계명), 그리고 자유/재산(8 계명)의 

순으로 나오는 맛소라 본문의 순서가 아주 논리적이다. 살인 금지 다음에 간음 금지가 나오는 것은 

이웃의 권리의 관점에서 생명 보호의 계명인 제 6 계명 다음에 가정 보호의 계명인 제 7 계명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칠십인역의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에 부모 공경 계명 다음에 바로 간음 금지 계명이 나오는 것은 가정과 

가족의 관점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을 금하는 것이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가정 파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므로 납득할 만한 순서이다.   

③ 도둑질이 살인-간음보다 먼저 나오거나(렘 7:9) 살인과 간음 사이(호 4:2) 혹은 간음과 살인 

사이(칠십인역 출애굽기 십계명)에 오는 것은 도둑질을 금하는 계명에 사람의 생명을 취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유괴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둑질인 유괴가 살인과 

간음처럼 사형으로 다스려진 사실에 비추어 이해할 만한 순서이다.36  

  

 

36 Miller, Ten Commandments, 272 은 도둑질의 원래의 의미가 사람의 생명을 훔치는 것임을 보여 주며 

렘 7:9 에 도둑질이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한다.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 8 계명 부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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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십계명의 중요성 

1. 특별한 위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다. 모세오경의 55%가 율법이다.37 율법 가운데 

십계명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십계명은 다음 몇 가지 점에서 어느 계명보다도 우월하다.38 

1)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대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란 점에서 우월적이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반드시 지키도록 요구하시는 당위 명령 형식을 갖고 있다(출 

20:1-17). 이와 대조적으로 십계명 이후에 주어지는 언약법(출 20:18-23:33)은 조건절과 귀결절로 

이루어진 사례법들로서 십계명의 일반적인 원리들을 구체적인 삶에 적용하는 것이다. 십계명과 

언약법과의 관계는 한 국가의 헌법과 법률과의 관계와 비슷하다. 언약법처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나머지 법들도 십계명의 구체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십계명은 율법의 최초 부분이고 

다른 모든 율법과 분리되어 구별된다. 

2) 십계명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출 19:1, 16) 온 이스라엘 회중이 듣는 가운데(신 5:22) 엄숙하게 

선포하시며 그들에게 직접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온 백성을 대면하여(신 5:4) 직접 말씀하신 것은 

십계명을 주실 때가 유일한 경우이다. 나머지 다른 법들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되었다(출 

20:19-22; 신 5:23-32). 계시의 방법에서 있어서 십계명이 다른 법들보다 우월한 것은 하나님이 직접 

대면하여 하시는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상이나 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보다 

우월한 것과 같다(cf. 민 12:1-8). 

3) 십계명은 “언약”이며(신 4:13; 9:9, 11) 하나님께서 그의 손가락으로 친히(출 31:18) 두 돌판의 양면(32:15-

16)에 기록하여 주신 최초의 성경 말씀(신 4:12-14; 5:22; 9:9-17; 10:1-5)으로 정경의 기초이다.  

 

37  J. H. Sailhamer, Introduction to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95), 255-260. 

모세오경을 전기라는 장르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모세 이전 시대를 이야기하는 창세기(오경의 약 25%) 중 

창 1-11 장(오경의 약 5%)은 오경 전체의 서론이고, 창 12-50 장(오경의 약 20%)은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믿음의 족장들, 즉 아브라함(창 12-25)과 야곱(창 26-36)과 요셉(창 37-50)의 

전기이다. 모세 시대만을 다루는 출애굽기에서 신명기(오경의 약 75%)는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 아래서 

살았던 모세의 전기(출 1-18; 민 10:11-36:13 ― 오경의 약 20%)와 그 율법(그 나머지 부분 ― 오경의 약 

55 %)에 대한 소개이다. 율법 이전 시대와 율법 이후 시대의 25:75 의 비율, 족장들의 전기와 모세의 전기의 

20:20 의 같은 비율, 모세의 전기와 율법의 20:55 의 비율은 모세 오경이 모세의 삶을 족장들(특히, 

아브라함)의 삶과 비교하면서 모세가 그 아래서 살았던 율법의 성격과 주어진 목적을 밝히려는 의도가 

있음을 암시한다.  

38 Bruce K. Waltke, and Charles Yu, An Old Testament Theology: A Canonical and Thematic Approach 

(Grand Rapids: Zondervan, 2006), 412-414; Miller, Ten Commandments,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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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직 십계명만이 지성소에 두는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다(신 10:1-5). 다른 율법의 말씀들은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언약궤 안이 아니라 언약궤 옆에 두었다(신 31:24-26). 성막/성전은 하늘의 모형으로(출 25:40; 

히 8:5; 9:23) 하나님이 백성과 함께 하시며 백성과 만나는 곳이다. 성막/성전의 중심에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십계명이 있다는 것은 십계명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보이시는 영원한 도덕법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보여준다.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이 요약되어 있으므로 십계명은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대한 통찰력을 갖게 한다.  

5) 십계명은 약속의 땅에 있던 이스라엘을 위해 의도되었던 다른 법들(신 5:31)과는 달리 지역이나 역사에 

제한받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다. 십계명은 

사람이 기억하기에 쉽고 간결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과 뜻은 방대하고 무한하다. 인간의 모든 의무를 

그토록 간단 명료하게 압축하여 선포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하도록 그의 뜻을 계시하신 도덕법의 총괄이요 요약이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준다(소교리 문답 40-41; 대교리 문답 93, 98).  

6) 십계명은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출 21:12)”는 명령처럼 비인칭적 3인칭으로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언약법들(출 20:18-23:33)과 달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졌다. 

십계명은 2 인칭 복수가 아니라 2 인칭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은 십계명이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모든 개개 구성원 사이에 매우 친밀한 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7) 십계명은 어느 다른 율법 부분과 달리 시내산 내러티브 가운데 한 번(출 20 장) 그리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며 역사적 사건들을 회고할 때 한 번(신 5 장) 제시되며 두 번 주어진다. 

2. 다른 성경책들의 인용 

십계명은 모세오경에서 반복되고 다른 구약책들에도 나오고 신약성경에도 여러 번 나온다. 이것은 

십계명이 특별하게 취급되었고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도 

계속 지켜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1) 구약의 다른 책들의 인용 

① [렘 7:9-10] 너희가 ⑧도둑질하며[?=유괴하며] ⑥살인하며 ⑦간음하며 ⑨[③]거짓 맹세하여 

①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② [호 4:1-2]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③저주와 ⑨속임과 

⑥살인과 ⑧도둑질과 ⑦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2) 신약 성경의 인용 

① [마 19:18-19] 예수께서 이르시되 ⑥살인하지 말라, ⑦간음하지 말라, ⑧도둑질하지 말라, 

⑨거짓증언하지 말라, ⑤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참고: [막 10: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⑥살인하지 말라, ⑦간음하지 말라, ⑧도둑질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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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거짓 증언하지 말라, ⑧속여 취하지 말라, ⑤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눅 18: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⑦간음하지 말라, ⑥살인하지 말라, ⑧도둑질하지 말라,  

⑨거짓 증언하지 말라, ⑤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② [롬 13:9] ⑦간음하지 말라, ⑥살인하지 말라, ⑧도둑 질하지 말라, ⑩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③ [약 2:11] ⑦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⑥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④ [딤전 1:9-10]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⑤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⑥살인하는 자며 ⑦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⑧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⑨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③]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3. 교리 교육의 대상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과 셰마(신 6:4-9; 11:13-21; 민 15:37-41)를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 회당에서 

날마다 함께 읽었다. 기독교인들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매우 중요한 일로 

생각하였다. 기독교회의 기본 교리 교육은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2) 종교 개혁 후에 작성된 교리 문답들은 다루는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개혁/장로교회들은 신자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십계명에서 찾게 된다는 칼빈을 

따라 십계명에 대한 교육을 윤리 교육의 근본으로 삼아 왔다. 다시 말하면 개혁/장로교회들은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활 표준으로 이해하고 설명한다.    

① 루터의 대소 교리 문답(1529 년)은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순서로 다루고 있으나, 칼빈의 제네바 

교리 문답(1545 년)과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1563 년)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순서로 다루고 있다.  

② 개혁교회들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신조로 채택하였다. 개혁교회 목사들은 12 세부터 

18 세까지의 교회의 자녀들에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또 오후 예배 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따라 설교를 한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92-115 번(34-44 주일)은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③ 장로교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 교리 문답을 채택하였다. 자녀교육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은 39-81 번(1647 년)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고 어른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되는 대교리 문답은 91-148 번(1648 년)에서 십계명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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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십계명의 이해와 해석을 위한 규칙들39 

1. 경맥(經脈) [중시] 규칙(biblical rule) 

1) 경맥 [중시] 규칙이란 성경이 성경 자신의 최고의 해석자이므로40 십계명 본문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원리에 따라 십계명의 

모든 계명도 신구약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선지자, 예수님, 사도들이 가르친 인간의 삶과 행위에 관한 교훈을 십계명에 대한 주해로 

받아들여야 한다(Hopkins #1).” 십계명은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도덕의 축약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에 관련된 규례들은 십계명 가운데 조문으로 분명히 언급되지 않았을지라도 십계명 중 

적어도 어느 하나와 연관이 있다.  

2) “너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제 1 계명이나 “너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제 2 계명은 매우 간결하여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유일하시고 참되신 구원의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 주신 제 1-2 계명은 나머지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예배에 관하여 말한 

것과 구체적으로 우상 숭배에 관하여 말한 것을 살필 때 그 이해가 훨씬 깊어진다.  

① 선지자 이사야(44:6-23)는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지적하였다. 이것은 제 1-2 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39 E. Hopkins, A Practical Exposition of the Ten Commandments, 1701. = “Understanding the Ten 

Commandments” in Walter C. Kaiser, Jr., ed., Classical Evangelical Essays (Grand Rapids: Baker, 1972), 

41-58; Philip Graham Ryken, Written in Stone: The Ten Commandments and Today's Moral Crisis 

(Wheaton: Crossway, 2003), 41-55; Ernest C. Reisinger, The Law and the Gospel (Phillipsburg; P&R, 1997), 

73-75; Johannes G.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ed. G. I. Williamson 

(Phillipsburg: P & R, 2002), 241-254.   

40 성경해석학에 관한 시카고 성명(1982)의 제 17-18 조는 이 원리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제 17 조. 우리는 성경의 통일성, 조화, 그리고 일관성을 시인하며 성경이 성경 자신의 최고의 

해석자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한 구절이 다른 구절을 수정하거나 다른 구절에 배치된다고 제안하는 

식으로 성경이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우리는 성경을 나중에 기록한 저자들이 먼저 기록된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거나 언급할 때 그것들을 잘못 해석하였다는 것을 부인한다.  

제 18 조. 우리는 성경의 성경 자신에 대한 해석이 항상 옳으며, 영감된 본문의 단일 의미로부터 결코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분명하게 밝힌다는 것을 시인한다. 선지자의 말씀들의 단일 의미는 

그 선지자가 그 말씀들에 대해 이해한 것을 포함하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고 필연적으로 그 말씀들의 

성취에서 입증된 하나님의 의도를 포함한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들이 항상 자신이 기록한 말씀에 

내포된 의미를 빠짐없이 다 이해하였다고 하는 것을 부인한다.  



35 

 

②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요 4:24). 이것은 제 1-3 계명을 이해하는 바른 원리를 가르쳐 준다.  

③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하였다(엡 5:5; 골 3:5). 이것은 제 1 계명과 제 10 계명과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3)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는 십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① 제 1 계명을 어긴 솔로몬(왕상 11:4-8), 제 2 계명을 어긴 아론(출 32:1-8)과 여로보암 1 세(왕상 12:28-

30), 그리고 제 1-2 계명을 어긴 가장 나쁜 왕 아합(왕상 16:30-33)이 보여준 악행은 제 1-2 계명에서 

피해야 할 죄들을 보여주며 두 계명 사이의 차이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준다.  

② 역대기 저자는 사울에 대하여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대상 10:13-14).”고 평가했다. 이 평가는 

사울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제 3 계명을 위반했던 것을 

보여준다.  

③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와 관련된 다윗의 범죄는 제 6-7 계명을 어기며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것만이 아니다. 다윗은 불륜을 저지르기 전에 먼저 이웃의 아내를 탐낸 제 10 계명을 

범하였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선을 넘어선 죄를 지은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며 하나님 사랑을 요구하는 제 1-3 계명을 범했다(삼하 12:9-10).  

④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길 청할 때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으까(창 39:9)?”라고 반문하였고 그녀가 매일 동침하자고 청하였지만 

듣지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것과 분명한 대조를 보인다. 다윗과 달리 요셉은 제 10 계명을 

범하지 않았고 제 7 계명도 범하지 않았으며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되는 계명들도 범하지 않았다.  

4) 예수님은 산상수훈(마 5-7 장)을 통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 설명해 주심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는 원리와 방법을 보여 주셨다.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마 5:17)”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할 율법(마 5:18)”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가르치신 내용들과 

그것을 몸소 실천하셨던 모범적 사례들을 살피는 것은 십계명의 해석과 이해에 필수적이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눅 24:44)”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이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록된 말씀인 것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롬 10:4).” 따라서 십계명을 다룰 때 십계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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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예표하였고41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는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2. 표리일치 규칙(inside/outside rule) 

1) 표리일치 규칙은 계명 준수에 있어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드는 것, 우상에게 절하는 것, 저주하는 것, 안식일에 일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죽이는 것, 간음하는 것, 도둑질하는 것, 거짓 증언하는 것 등 제 1-9 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외적인 형태로 우리의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각 계명에 명시된 외적인 것만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범행 이전의 모든 악한 것, 즉 내적인 것까지 금하고 있는 것이다. 제10계명의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얼핏 보기에 드러나지 않지만 결국 드러나게 되는 보다 더 내적인 죄로부터 

시작하여 무심코 마음 속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까지 금하고 있는 것이다.42 사실 고대 근동의 

법전들에서 탐내는 것을 금하는 제 10 계명과 같은 법은 나오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다른가를 깨닫게 해 준다.  

② 십계명에 외적인 것(제 1-9 계명)과 보다 더 내적인 것(제 10 계명)이 명시되어 있듯이 “십계명에서 

외적인 죄의 행위를 금하는 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죄의 욕구와 동기도 동시에 금하며, 외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계명은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의 진실한 사랑을 요구한다(Hopkins #4).”  

③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99 번의 두 번째 답처럼 하나님의 “⑵율법은 신령하므로 말과 행위와 

동작뿐만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미친다(롬 7:14; 신 6:5; 마 22:37-

39; 마 5:21-22, 27-28, 33-34, 37-39, 43-44).”43 “하나님의 율법이 신령하다(The moral law of God is 

spiritual.)”는 것은 “율법이 우리의 외적인 행위나 행동들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의 생각과 

정신 상태, 우리의 감정과 욕망, 그리고 우리의 의지의 결심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44 

국가에서 정한 인간의 법들은 사람들의 영적 혹은 정신적 삶을 지배하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인간의 법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소원이나 신념이나 감정의 순종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행동의 외적 

 

41 그리스도의 의를 예표하는 율법 문제는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59-93 에 

잘 다루어져 있다.  

42 제 1-9 계명에 명시된 것은 외적인 행위이고 제 10 계명에 명시된 것은 내적인 태도라고 이해하는 

보편적인 입장에 대한 비판을 위해 아래 “제 10 계명의 금지의 출발점”에서 다룬 Douma(Ten 

Commandments, 339-341)의 견해를 참고하라.   

43 WLC 99: ⑵ That it is spiritual, and so reacheth the understanding, will, affections, and all other powers 

of the soul; as well as words, works, and gestures.  

44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44. “The moral law is spiritual, that is, it 

concerns not only our outward conduct or actions, but our spiritual life, our thoughts and mental states, 

our emotions, desires, and the resolutions of the will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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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종만을 요구한다. 정부가 국민에게 소득세를 내게 하는 외적 순종을 요구하지만 소득세의 원리를 

믿도록 하거나 기쁨으로 소득세를 내도록 요구할 권리는 없다.   

④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같이 드러나느니라(히 

4:12-13).”고 말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외모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삼상 16:7).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므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저지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성과 의지와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으신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율법은 신령한 것이므로(롬 

7:14) 우리의 몸과 영혼을 모두 관련지어 다룬다. 하나님의 법과 사람의 법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왓슨(Watson)의 말대로 사람의 법은 손만을 묶지만 하나님의 법은 손뿐만 아니라 마음도 묶는다.45  

2)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이 살인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분노와 증오 그리고 모욕과 멸시도 

금하는 것임을 설명해 주셨다(마 5:21-22). 사도 요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하는 자라고 

말했다(요일 3:15). 예수님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 7 계명이 불륜의 성행위를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의 간음도 금하는 것임을 설명하셨다(마 5:28).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을 때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훼방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마 

15:17-20).  

3)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요구하는 계명은 입술과 무릎의 외적인 경배뿐만 아니라 마음의 내적인 공경과 

사랑도 요구하므로 우리는 몸 전체뿐만 아니라 마음 전체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이사야(29:13)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이사야의 말씀을 적용하시며 예수님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함으로써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고도 부모 공경을 했다고 하던 

“고르반” 유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다(마 15:1-10). 

예수님께서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눅 11:39).”라고 책망하신 것은 외적인 문자적인 순종을 넘어 내적인 참된 정신의 실현을 

요구하신 것이다. 

4) 모세는 천지의 주재이신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것 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45  Thomas Watson, The Ten Commandments (1692; repr. Edinburgh: Banner of Truth, 1965), 45.  



38 

 

규례를 지킬” 것(신 10:12-13)을 권면하면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신 

10:16)”고 말했다. 바울도 율법을 자랑하는 유대인이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을 

지적하며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롬 2:28-29)”고 말하였다.  

5) 표리일치의 규칙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철저하며 그의 법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가를 보여준다.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 

신실(inward integrity)과 외적 순종(outward conformity)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שָב אֶל־יהוה [샤브 엘-아도나이] turned to the LORD 여호와께 돌아온) 왕은[개역: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왕하 23:25).”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긍부(肯否) 양면 규칙(two-sided rule; rule of opposites/contraries/contrapositives) 

1) 긍부 양면 규칙이란 모든 계명에 긍정적인 내용과 부정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이다.  

① 이 규칙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네 번째 답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다. “⑷하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고(사 58:13; 마 15:4-6; 신 6:13; 비교, 마 4:9-10),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는(엡 4:28) 것과 마찬가지로, 부연된 약속에는 상반되는 

경고가 포함되고(출 20:12), 부연된 경고에는 상반되는 약속이 포함된다(렘 18:7-8; 출 20:7; 비교, 시 

15:1, 4-5; 24:4-5).”46  

② 이 규칙에 따라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은 십계명을 다룰 때 각 계명의 형식이 하라는 긍정 

명령이든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이든 먼저 각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하고 그 다음으로 각 계명이 금하는 죄가 무엇인가를 묻고 그 답을 제시하였다. 

③ 홉킨스(Hopkins #2)는 긍부 양면 규칙에 대하여 “십계명이 긍정적인 넷째와 다섯째 계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긍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를 포함하며 

부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했다.  

④ 사람들은 홉킨스처럼 십계명이 “하라”는 2 개의 긍정 명령(제 4-5 계명)과 “하지 말라”는 8 개의 부정 

명령(제 1-3, 6-10 계명)으로 되어 있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나 명령 형식을 엄밀하게 보면 제 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하는 긍정 명령 형식과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 명령 형식을 갖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만이 순수한 긍정 

 

46 WLC 99: ⑷ That as, where a duty is commanded the contrary sin is forbidden, and where a sin is 

forbidden, the contrary duty is commanded; so, where a promise is annexed, the contrary threatening 

is included; and where a threatening annexed, the contrary promise is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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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이다. 그렇다면 십계명이 두 개의 긍정 명령과 여덟 개의 부정 명령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진술이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을 

동시에 담고 있는 제 4 계명을 포함하면 9 개의 계명이 부정 명령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려는 강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금지 형식으로 

주어진 것으로 보인다.  

⑤ 카이저(Kaiser)는 율법의 명문화된 형식(substantive form)이 7 가지 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긍부 양면 규칙과 관련된 3 가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47 “도덕법은 항상 명하고 금하는 양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진술되든 부정적으로 진술되든 차이가 없다(# 2). 계명들 중의 하나에 

악이 금지되어 있을 때 그 반대되는 선이 장려되고 있다고 이해해야 한다(# 4). 주님께서 물으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눅 

6:9)?’라는 질문을 고려하면 선을 거절하는 것은 악을 선택하는 것이다(# 6).”  

2) 긍부 양면 규칙은 십계명이 주어진 형식을 따라 부정 명령과 긍정 명령으로 나누고 부정 명령의 경우 

금하는 것만 논의하고 긍정 명령의 경우 명하는 것만 논의하는 것이 십계명을 올바로 다루는 것이 

아님을 일러준다. 이는 주어진 형식이 부정 명령이든 긍정 명령이든 각 계명은 동전이 양면을 가진 

것처럼 그 안에 꼭 해야 하는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① 제 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긍정 명령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특별한 

덕행(virtue)을 명시하고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 형식을 통해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악행(vice)을 명시하고 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는 이사야(58:13-14)의 말은 제 4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와 금하는 죄를 잘 보여 주고 

있다. 제 4 계명이 보여주는 것처럼 다른 모든 계명에서도 각 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이고(what to do) 무엇을 하지 말 것인가(what not to do)를 말해 주는 참된 의도를 찾아야 한다.  

②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에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엡 6:1; 골 3:20)”는 긍정적인 것과 

“부모를 업신여기는 죄(잠 15:20; 겔 22:6)”나 “부모를 거역하는 죄(롬 1:30; 딤후 3:2)”나 “부모를 

저주하는 죄(레 20:9; 잠 20:20; 30:11)”를 짓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이 동시에 들어 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는 솔로몬의 잠언(10:1)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보여 주며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라는 긍정적인 것과 함께 

미련한 아들이 되어 부모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것을 담고 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 잠언(23:25)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47 Walter C. Kaiser, “Exodus” in EBC Vol. 2 (Grand Rapids: Zondervan, 1990),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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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는 바울의 권면(딤전 5:4)이 제 5 계명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준다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버지의 근심이 되고 그 어머니의 고통이 되느니라”는 잠언(17:25)은 부정적인 면을 보여준다.  

③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제 3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지 

말라(레 24:11, 16; 사 37:4, 17; 계 13:6; 16:9, 11)”는 부정적인 것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시 

9:11) 높이고(시 34:3) 경외하고(느 1:11) 찬양하고(시 7:17) 감사하고(시 30:4; 44:8) 자랑하고(시 20:7) 

전파하고(신 32:3) 사랑하라(시 5:11)”는 긍정적인 것을 동시에 요구한다. 제 3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함으로써(레 19:12) 혹은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레 18:21)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신 19:20, 22) 일을 금하는 

한편 하나님의 이름을 진지하게 사용하며 그의 이름을 공경하고 거룩하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는”(신 6:13; 10:20) 일을 장려한다.   

3) 이렇게 긍부 양면 규칙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십계명을 지키는 일을 적어도 두 배는 더 

힘들게 하며 정말 십계명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해 준다. 

4. 긍부(肯否) 차이 규칙(all-at-once rule) 

1) 긍부 차이 규칙이란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이 습관과 태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지만 행위 즉 매순간 

의무화하는 일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한다.  

① 이것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다섯 번째 답, 즉 “⑸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롬 3:8; 히 11:25; 욥 13:7-8; 36:21).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신 4:8-9) 어떤 구체적인 의무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마 12:7).”라는 진술에 잘 표현되어 있다.48  

② 다시 말하면 “모든 부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과 행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에 

긍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에 있어서는 항상 구속력을 가지나 행위에 있어서는 항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Hopkins #3).”49  

2)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제 1 계명의 부정적 내용은 항상 지켜져야 하며 어떤 순간에도 

지켜야 하는 구속력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바알이나 아스다롯이나 그모스나 밀곰 같은 신을 

두고 섬기는 일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제 1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 

 

48 WLC 99: ⑸ That what God forbids is at no time to be done, what he commands is always our duty 

and yet every particular duty is not to be done at all times.  

49 Hopkins #3: Every negative command binds always, and to every moment of time; but the affirmative 

precepts, though they bind always, yet they do not bind to every moment; that is, as to the habit of 

obedience, they do; but not as to the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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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언제나 그렇게 이행(履行)해야 

하는 것이지마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을 하지 않으며 오직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일만 계속해서 

실행(實行)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3)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이고 매 순간이 다 안식일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제 4 계명처럼 

긍정적인 계명들이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어떤 때와 상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제 4 계명은 

다른 날들의 경우 안식일이 아니므로 안식일처럼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행위적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어느 때에라도 안식일이 돌아왔을 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율법을 어긴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습관과 태도는 항상 구속력을 갖고 있다. 

4)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의 긍정적 내용은 어느 순간에도 어기지 않고 항상 지키며 이행해야 

하지만 다른 의무를 도외시하고 부모 공경하는 행위만 끊이지 않고 계속 실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① 나갈 때 반드시 부모님께 고하고 돌아와서 반드시 부모님께 얼굴을 보이라는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이란 말처럼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용돈을 비롯한 필요한 것들을 해 

드리고 편안하게 해 드림으로써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지혜로운 자녀로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일에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치시는 부모님께 어느 

때에라도 경청하고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제 5 계명은 순종의 습관과 태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이 

있어서 누구든지 어떤 순간에도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부모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②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만을 위하여 바쳐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를 공경하는 의무 이외에 주어진 다른 의무들도 많이 있다. 따라서 부모를 존경하고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한다는 제 5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다른 의무들을 제쳐두고 부모 공경이란 

의무만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부모 공경이란 순종의 습관에 따른 행동을 매순간 

의무화하지는 않는다.  

③ 이와 대조적으로 부모를 거역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제 5 계명의 부정적인 내용의 

경우 순종의 습관과 태도는 말할 것도 없고 행위에 있어서도 항상 구속력을 가지고 매순간 의무화를 

요구하므로 어느 순간에도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5. 범주 규칙(rule of categories) 

1) 범주 규칙 혹은 총망라 규칙이란 각 계명이 하나의 온전한 범주에 속하는, 해야 할 모든 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모든 죄를 망라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① 이 규칙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여섯 번째 답에 다음과 같이 잘 표현되어 있다. “⑹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아래 동일한 종류의 모든 죄나 의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나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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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하는 모든 동인, 방편, 기회, 모양, 자극도 역시 포함된다(마 5:21-22, 27-28; 15:4-6; 히 10:24-

25; 살전 5:22; 유 23; 갈 5:26; 골 3:21).”50  

② 범주 규칙은 각 계명이 제유(synecdoche)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것을 말한다(Douma, 12). 돛이 배를, 

피조물이 사람을 나타내는 것처럼 일부로서 전체를, 혹은 전체로서 일부를 나타내는 제유법에 의한 

각 계명의 해석은 한 죄가 언급된 경우 관련된 죄들의 전체를 망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해석이다.  

2) “각 계명은 분명하게 언급된 죄 뿐만 아니라 죄로 이끄는 모든 요인도 함께 금하고 있다(Hopkins #5).” 

악한 무리 즉 무신론자, 우상 숭배자, 복술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살인자, 간음한 

자, 도둑, 위증자, 탐욕스런 부랑자와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어느 계명도 구체적으로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은 모든 계명을 범하는데 있어서 큰 유혹과 시험이 된다. 그러므로 악한 무리와 교제하는 

것은 모든 계명에 저촉되는 죄이다. 바울은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라고 반문하며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고후 6:14-16).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엡 5:18; 벧전 4:3; 갈 

5:21)”는 명령도 십계명을 범하는 죄로 이끄는 요인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3)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은 외적으로 저지르는 살인뿐만 아니라 주먹 다짐, 신체 손상, 가정 폭력 

등의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폭력을 금하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것을 게을리 하는 것도 정죄하고, 

이러한 죄들로 이끄는 분노와 증오와 난폭 운전과 폭력 게임을 즐기는 것 등도 금하고 있다.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은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부부 사이에 허락한 성관계를 넘어 불륜을 저지르는 간음죄는 

물론이고 모든 형태의 성적 범죄 즉 혼전 성관계를 맺는 것, 춘화나 외설책이나 외설 비디오를 사용하는 

것, 성희롱이나 성추행 하는 것, 성관계는 갖지 않지만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친밀 관계를 

갖는 것 등도 금하고 있다.  

4) “부정적인 계명이 무엇을 금하고 있든지 간에 그 금지된 것의 표징이나 증후 혹은 결과도 똑같이 금하는 

것이다(Hopkins #9).”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은 우상의 전각에서 만찬을 나누는 것을 금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린 고기를 먹는 것도 금한다. 교만하지 말라는 계명은 교만의 모든 형태와 영향까지도 금한다. 

이사야는 교만한 모습, 거드름을 피며 걷는 것, 성적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자태, 지나친 사치 등에 대하여 

날카롭게 꾸짖었다(사 3:16-26). 이런 모습들은 그 자체로 교만이 아닐지라도 교만의 표시이고 결과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함과 단정함과는 거리가 먼 모습들이기 때문이다.  

5) 어떤 면에서 보면 십계명의 각 계명에 명시된 죄는 한 특정한 죄의 가장 극단적인 것을 금한 것이다. 

구원할 수도 없고 도울 힘도 없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거짓 예배의 가장 나쁜 형태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은 참람한 신성모독의 가장 나쁜 형태이다. 살인은 폭력의 가장 나쁜 

 

50 WLC 99: ⑹ That, under one sin or duty, all of the same kind are forbidden or commanded; together 

with all the causes, means, occasions, and appearances thereof, and provocations thereun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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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이다. 간음은 성적 범죄의 가장 파괴적인 형태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장 극단적인 죄를 들어 

금하신 것은 보다 작은 죄들을 면해 주시거나 배제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보다 큰 혐오스러움을 

사람의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나쁜 형태의 죄만 문제 삼아서 금하신 

것이 아니라 같은 범주에 속한 다른 모든 죄도 십계명에 명시된 가장 극단적인 죄만큼 똑같이 악하게 

여기시고 금하신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우리는 적은 죄로 시작하여 

점점 큰 죄로 나아간다. 세상 법정에서는 바늘 도둑과 소 도둑은 죄질이 다르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바늘 도둑이나 소 도둑이나 똑같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을 범한 죄인으로 간주된다.    

6. 유기적 통일성 규칙(organic rule) 

1) 유기적 통일성 규칙이란 “계명들이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계명을 범하면 전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는 것”을 말한다(Hopkins #10). 십계명 전체를 관통하며 십계명을 하나로 묶어 

주는 결속성은 십계명을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다. 야고보(2:10-11)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고 말했다. 

도둑질은 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살인은 했지만 간음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처럼 한 

계명을 범했다고 해서 다른 계명을 실제로 범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모든 계명에 동등하게 인쳐져 있고 모든 법에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어느 한 계명을 범하면 모든 계명을 

관통하며 묶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모든 

계명에 동일하게 미치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계명들이 상호 밀접하게 매우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대교리 문답 99 번의 세 번째 답은 “⑶(그 취지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계명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골 3:5; 딤전 6:10; 잠 1:19; 암 8:5).”라고 말한다.51 도덕법을 통하여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의무를 십계명의 두 계명 이상에서 명하시고 그 취지에 

있어서 동일한 죄를 십계명의 두 계명 이상에서 금하시기도 하신다.  

① 살인 문제를 다루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사형 판결을 받게 했다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제 9 계명 뿐만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을 동시에 어긴 것이다.  

② 일하지 않고 무위도식하는 사람은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라는 제 4 계명뿐만 아니라 생업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라는 긍정의 내용의 의무를 요구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③ 이처럼 여러 계명이 중첩되는 것은 인간의 삶이 복잡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사실이 우리의 삶의 모든 

다른 사실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51 WLC 99: ⑶ That one and the same thing, in divers respects, is required or forbidden in several 

comma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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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의 도덕법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의 사실들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십계명의 여러 계명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52 

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골 3:5 에 비추어 탐심은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을 범하는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갖지 말라”는 제 1 계명을 범하는 죄인 것을 알 수 있다.  

② 아모스 시대에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며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암 8:5-6)”라고 말하던 자들이 갖는 사악한 욕망은 제 4 계명과 

제 8 계명을 범한 것이다.  

③ 바울은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딤전 6:10).”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 다른 종류의 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④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죄 없는 자를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죽이고 온갖 보화를 얻어 집을 

채우려는 자와 그런 일에 유혹받아 동참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라는 잠 1:19 의 말씀은 동일한 죄에 탐심과 살인이 포함된 것을 보여준다.       

7. 형제 수호 규칙(brother's keeper rule) 

1) 형제 수호 규칙이란 십계명이 하나님과 각 사람의 일대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개인이 행할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지만 각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형제 

자매들도 자신처럼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① 형제 수호 규칙은 대교리 문답 99 번의 일곱 번째 답과 여덟 번째 답에 다음과 같이 진술되어 있다. 

“⑺우리는 우리의 지위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을 힘써 지키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따른 의무대로 금지된 것을 피하고 명령된 것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출 20:10; 신 6:6-

7; 수 24:15; 레 19:17; 창 18:19).” “⑻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령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하며(고후 1:24) 그들에게 금지된 일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딤전 5:22; 엡 5:11).”53  

②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하나님이 아벨을 지키시는 자이지(시 121:5)54 어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창 

 

52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47.  

53 WLC 99: ⑺ That what is forbidden or commanded to ourselves, we are bound, according to our 

places, to endeavor that it may be avoided or preformed by others according to the duty of their places. 

⑻ That in what is commanded to others, we are bound, according to our places and callings, to be 

helpful to them; and to take heed of partaking with others in what is forbidden them.  

54 [시 121:1-8]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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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라고 반문하였던 가인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심을 본받아 가정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형제를 지키는 자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도록 장려해야 한다.  

2) 우리는 다른 사람의 범죄 행위에 도움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종범/방조범(從犯/幇助犯 accessory)이 

되어서는 안 된다. 부모와 영적인 지도자들은 좋지 못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녀들과 제자들이 계명을 

범하는 일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① 백성이 우리를 위해 우리를 인도할 신(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 즉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할 때 

백성들에게 금귀고리를 빼어 가져오라고 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처럼(출 32)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②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으나 발락에게 꾀를 주어 이스라엘 자손으로 

바알 브올의 풍요 의식에 참여함으로써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한 발람처럼(민 31:16) 자신은 빠지면서 

다른 사람은 범죄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③ 금송아지를 만들어 벧엘과 단에 두고 백성에게 제 2 계명을 범하도록 이끈 여로보암 1 세처럼(왕상 

12 장)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이끌어서는 안 된다.  

④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죄를 지어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히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는 엄한 경고대로(삼상 3:13-14) 벌을 받은 엘리처럼(삼상 4 장) 우리는 율법을 어긴 자녀들을 

꾸짖지 않고 벌주지 않음으로써 자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너그럽게 용서해서는 안 된다.  

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옷을 벗어 자기 발 앞에 두게 하고(행 7:58)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던(행 8:1) 사울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묵인해서는 안 된다.  

3)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우리가 

방조하거나(범죄를 쉽게 저지르도록 거들어 주거나) 교사하거나(부추겨 범죄를 저지르도록 하거나) 

묵인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 십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일을 돕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사명이 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전 8:9)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고 말했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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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랑의 규칙(rule of love) 

1) 사랑의 규칙이란 모든 계명의 목적이 사랑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요구하는 계명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진시킨다. 바울의 말처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10).”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히 이웃을 위해서가 아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도우마(Douma, 

12)는 사랑의 규칙을 “모든 계명의 출발점과 목표는 사랑이다.”라는 해석 원리로 표현했다.   

2) 어느 계명이 크냐는 바리새인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마 22:37-40; 참고, 막 12:29-

31; 눅 10:27)”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4-5).”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8).”에 근거한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명령의 맥락에 두신 것은 사랑이 감정에 기초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에 중심을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수직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는 첫 네 계명 중 처음 자리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언급되며, 수평적인 관계에 초점을 두는 나머지 여섯 계명중 처음 자리에 육신의 부모가 공경의 

대상으로 나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두 대상 중 먼저 창조주(creator)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육신의 부모(procreator) 더 나아가 이웃에게 대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① 젊은 관원이 영생을 얻고자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언급조차 아니 하시고 둘째 되는 계명만을 언급하셨다. 여기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진리(요한일서의 교훈)를 배우게 된다.  

② 예레미야는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어 3 개월 다스리다가 애굽으로 잡혀간 살룸(여호아하스)이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죽으리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며 그 이유로 그의 눈과 

마음이 탐람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했을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살룸과 

대조적으로 그의 아버지 요시야에 대하여 예레미야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앎이 아니냐(렘 22:16)”는 여호와의 말을 전한다. 요시야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사랑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한 것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의 실재에 의해 드러나게 된다.  

4)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대한 감격 속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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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가? 이웃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6 일간의 창조 사역 후에  제 7 일에 안식하신 것처럼 엿새 동안 힘써 모든 일을 하고서 이레 

되는 날 안식하라는 제 4 계명의 원리에서 보듯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요구이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레 19:2).”라는 말씀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8).”라는 말씀도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드러내라는 명령이다.55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9. 우선 순위 규칙(rule of priority)56 

1) 우선 순위 규칙이란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상충될 때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이 상충될 때 지켜야 할 우선 순위를 따라 지켜야 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면 상충되어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므로 

계명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상충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2)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충돌할 때 지켜야 할 우선 순위가 있다. 

①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네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나머지 여섯 계명을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을 위해 지켜져야 한다(Hopkins #6).”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일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행해져서는 안 되며 오히려 인간에 대한 

우리의 의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행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외식하는 자이고 형식주의자이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사람에게 대한 그의 의무만 수행하는 자는 단지 세속적인 도덕가외에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55 레 19:2 의 거룩이 구체적인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예를 몇 가지 들면 이렇다. 농부의 거룩함은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않고 과일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고 떨어진 이삭이나 

과일을 줍지 않는” 것이다(레 19:9-10). 고용주의 거룩함은 고용인들을 “억압하지도 않고 착취하지도 않고 

않고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않고” 제대로 지급하는 것이다(레 19:13). 재판관의 거룩함은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하는 

것이다(레 19:15). 상인의 거룩함은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힌을 사용”하는 것이다(레 19:35-36). 개인의 거룩함은 “죽은 자 때문에 살에 

문신을 하지 않고 무늬를 놓지 않고”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않는” 것이다(레 19:28-29).  

56 Ryken(Written in Stone, 51)은 이것을 “law of tables”라고 했다. 이 명칭은 첫 네 계명이 첫째 돌판에 

기록되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이 둘째 돌판에 기록되었다는 전제 아래 만든 것이다. Hopkins 도 Lyken 처럼 

첫 돌비에 1-4 계명이 기록되고 둘째 돌비에 6-10 계명이 기록된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문이 두 부 작성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십계명 전부가 두 돌판에 각각 한 번씩 기록되었다고 본다면 

“두 돌판의 규칙”보다는 “우선 순위의 규칙”이란 용어가 더 적절하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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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두 계명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선한 양심과 참된 경건에 조화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세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보다 우선 지켜져야 한다(Hopkins #7).” 만일 우리가 하나님 혹은 

부모와 생명 가운데 어느 하나를 부정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부모를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27)”고 말씀하셨다. 부모를 

버리고 자신을 따르라고 명하시던 예수님은 부모 공경의 계명보다 하나님 공경하는 계명이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셨다. 

③ 이에 반하여 “도덕적이면서 긍정적이고 제도적인 제 4 계명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도덕적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할 때도 있다(Hopkins #8).” 절박한 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이 가끔 우리로 하여금 

경건에 속한 일과 당연히 지켜야 할 안식일 성수를 부득이하여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사람을 위해 

안식일을 만드신(막 2:27)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시며(호 6:6; 마 9:13) 부득불 꼭 해야 하는 

일과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안식일에 할 때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시지 않는다.  

3) 라합의 경우처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 충돌할 때가 있다.57 제 9 계명에는 일차적으로 남을 나쁜 

의도로 속이지 말라는 것과 이차적으로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 있다. 라합은 나쁜 

의도로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다. 라합이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한 것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 6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라합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라합에게 제 6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를 하셨지만 

제 9 계명의 두 번째 요소인 사실대로 말하라는 요구를 거두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에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제 6 계명을 지키고 제 9 계명의 이차적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 5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이런 이유 때문에 라합의 거짓말이 성경에서 한 번도 정죄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10. 요약  

1) 경맥 규칙: 성경이 성경 자신의 최고의 해석자이므로 십계명도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해석해야 

한다. 십계명은 성경 전체에 걸쳐 다루어지는 올바른 예배와 올바른 도덕의 축약이다.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가르친 인간의 삶과 행위에 관한 교훈은 십계명에 대한 주해로 받아들여야 한다. 

십계명을 다룰 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어떻게 예표하였으며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의 의를 

성취하셨는가도 살펴야 한다. 

2) 표리 일치 규칙: 십계명은 몸과 영혼에게 명하며 외적인 순종(outward conformity)뿐만 아니라 내적인 

신실(inward integrity)을 요구한다. 십계명은 전인격과 관련된 신령한(spiritual) 것이므로 말과 행위와 

 

57 보다 자세한 논의는 제 9 계명의 “라합의 거짓말” 부분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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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뿐만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미친다. 십계명에서 외적인 죄의 

행위를 금하는 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내적인 죄의 욕구와 동기도 동시에 금하며, 외적인 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계명은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의 진실한 사랑을 요구한다. 

3) 긍부 양면 규칙: “하라!”는 긍정 명령(4, 5 계명)이든, “하지 말라!”는 부정 명령(1-4, 6-10 계명)이든, 각 

계명은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꼭 해야 하는 것과 결코 해서는 안 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를 포함하고 부정적인 계명은 그와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의무의 이행을 포함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연된 약속은 상반되는 경고를 

포함하고 부연된 경고는 상반되는 약속을 포함한다. 

4) 긍부 차이 규칙: 긍정 명령과 부정 명령은 순종의 습관(태도, 자세)과 순종의 행위(실천, 매순간 의무화)에 

대한 구속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모든 부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과 행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가진다. 반면에 긍정적인 계명은 순종의 습관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가지나 행위에 있어서 항상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의무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5) 범주/총망라 규칙: 십계명은 긍정 형식이든 부정 형식이든 하나의 계명 아래 동일한 종류의 모든 죄나 

의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나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모든 동인, 방편, 기회, 모양, 자극도 역시 

포함되어 있다. 십계명은 각 계명에 명시된 극단적인 특별한 죄뿐만 아니라 같은 범주의 보다 더 작은 

죄들 그리고 그런 죄로 이끄는 모든 요인도 금한다.  

6) 유기적 통일성 규칙: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이 모든 계명에 동등하게 인쳐져 있고 모든 법에 똑같이 

미치기 때문에 십계명 중 어느 한 계명을 범하면 전체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인간의 삶이 복잡하고 

일어나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다른 일들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취지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계명에 요구되거나 금지되어 있다. 하나님의 도덕법의 관점에서 삶을 보며 

일어나는 일이 어떤 식으로든 십계명의 계명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7) 형제 수호 규칙: 십계명은 하나님과 각 사람의 일대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개인이 행할 삶의 지침으로 

주신 것이지만 각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도 

자신처럼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유혹하거나 강요하거나 조장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야 한다. 

8) 사랑 규칙: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야 한다. 모든 계명의 출발점과 

목표는 사랑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바로 이웃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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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우선 순위 규칙: 십계명은 우선 순위를 고려하여 지켜야 한다. 두 계명을 동시에 지키는 것이 선한 양심과 

참된 경건에 조화될 수 없을 때 하나님 사랑에 관한 첫 세 계명이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보다 우선 

지켜져야 한다. 도덕적이면서 긍정적이고 제도적인 제 4 계명보다 이웃 사랑에 대한 도덕적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할 때도 있다. 이웃 사랑의 계명이 충돌할 경우 라합처럼 제 9 계명의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요구보다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제 6 계명의 요구를 우선적으로 지키며 행동할 수 

있다. 하나님은 상충되는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도록 요구하심으로써 우리로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11. 결론 

1)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완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그 의에 온전히 이르고 

온전한 순종에 영구히 이르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모든 의무의 완벽한 준수를 요구하고 모든 

죄의 극히 작은 것이라도 금한다(시 19:7; 약 2:10; 마 5:21-48).”58 십계명의 각 계명을 성경 전체에 비추어 

보고 표리일치와 긍정-부정 양면과 그 범주와 유기적 통일성을 고려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와 함께 

우선 순위를 따라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우리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이 얼마나 철저한 것인가를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후 우리 자신이 십계명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완성한다면 

궁극적인 구원에 이를 사람이 우리 중에 하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은 후에도 우리의 

순종에 근거하지 않고 주님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 오게 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따름이다. 

2)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레 19:2), 사랑하라(마 22:36-40), 완전하라(마 5:48)”고 

요구한다. 율법은 우리가 그리스도만이 그의 은혜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갈 3:24-25).  

① 율법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다(고전 1:30).”  

②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므로(갈 5:22)” 우리의 삶이 

드러내야 할 모든 사랑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58 WLC 99: ⑴ That the law is perfect, and bindeth everyone to full conformity in the whole man unto 

the righteousness thereof, and unto entire obedience forever; so as to require the utmost perfection of 

every duty, and to forbid the least degree of every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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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요구하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음을 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며(빌 1:6)” 우리는 완전해지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  

3) 십계명으로 요약되는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므로 “거룩하라, 사랑하라, 완전하라”는 요구의 

표준은 지극히 높고 깊고 넓다. 우리의 삶에서 율법의 이런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는 진리(마 5:17)에 들어 있다.   

①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범이 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고한 표준에 따라 항상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한다(요 8:29).”라고 말씀하셨다.  

② 예수님은 그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대속적 희생이 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셨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겔 18:4). 죄의 삯은 사망이니라(롬 6:23).”는 말씀처럼 율법을 어긴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  

③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되심으로써 율법을 이루시고 계신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골 3:4)”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사신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고 이루시고 계신다. 예수님이 사셨던 삶, 율법이 

요구하는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소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고 이루어진다. 이제 내가 

믿음으로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언행심사를 갖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이다.   

10. 도덕법인 십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39-42 

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이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신 29:29; 삼상 

15:22; 미 6:8; 요일 5:2-3). 

문 40.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은 도덕법입니다(창 2:16-17; 롬 2:14-15; 

10:5). 



52 

 

문 41. 이 도덕법이 어디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이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신 4:13; 10:4; 마 19:17-19).  

문 42. 십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신 6:5; 레 19:18; 마 22:37-40; 요 13:34; 롬 13:10). 

2.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91-100  

문 91.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분이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롬 12:1, 2; 미 6:8; 

삼상 15:22).  

문 92.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의 규칙으로 맨 처음 알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답. 무죄의 상태에 있는 아담과 그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신 순종의 규칙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특별한 명령과 도덕법입니다(창 1:26, 27, 2:17; 롬 2:14, 15, 10:5).  

문 93. 도덕법이 무엇입니까?  

답. 도덕법은 사람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이 개인적으로,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그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지시하시고 요구하되, 영혼과 몸으로 된 전 인격을 다 바치는 마음 가짐과 

의향을 가지고(신 5:1-3, 31, 33; 눅 10:26-27; 살전 5:23)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모든 

의무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이행하도록(눅 1:75: 행 24:16) 요구합니다. 이 도덕법은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고 위반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경고합니다(롬 10:5; 갈 3:10, 12). 

문 94. 도덕법이 사람에게 타락 이후에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답. 어떤 사람도 타락 이후에 도덕법에 의하여 의와 생명에 이를 수 없을지라도(롬 8:3; 갈 2:16),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큰 소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생한 사람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각각 

특별하게 큰 소용이 있습니다(딤전 1:8).  

문 95.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무슨 공통적인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이 모든 사람에게 소용이 있는 것은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뜻을 

알려주고(레 11:44-45; 20:7-8; 롬 8:12) 그것에 따라서 행해야 할 그들의 의무를 알려주는 것(미 6:8; 약 2:10-

11),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고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로 물들었음을 

확신시키는 것(시 19:11-12; 롬 3:20; 7:7),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죄와 불행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여(롬 3:9, 23) 그들에게 그리스도(갈 3:21-22)와 그분의 완전한 순종(롬 10:4)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문 96.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이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소용이 있는 것은 그것이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장차 임할 진노를 

피하게 하며(딤전 1:9-10)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거나(갈 3:24), 아니면 그들이 계속 죄의 상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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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머물러 있을 경우 그들로 핑계할 수 없게 하며(롬 1:20; 2:15) 죄의 저주 아래 있게 하는(갈 3:10) 

것입니다. 

문 97. 도덕법이 중생한 사람들에게 무슨 특별한 소용이 있습니까?  

답. 중생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행위 언약인 도덕법에서 해방되었으므로(롬 6:14; 7:4, 6; 갈 4:4-5) 

그것으로 의롭다 함을 받거나(롬 3:20) 정죄를 받는(갈 5:23; 롬 8:1) 일이 없을지라도, 도덕법이 모든 사람과 

함께 중생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소용이 되는 것 말고도 중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소용되는 것은 그 

법을 성취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 법의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와 그들이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는지 보여줌으로써(롬 7:24-25; 갈 3:13-14; 롬 8:3-4) 그들로 더욱 더 감사하도록 

하며(눅 1:68-69, 74-75; 골 1:12-14) 그들의 순종의 규칙인 도덕법을  더욱 더 세심하게 지키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롬 7:22; 12:2; 딛 2:11-14). 

문 98. 도덕법이 어디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까?  

답. 도덕법은 십계명에 간결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두 돌판에 친히 써 주신 것으로(신 10:4; 출 34:1-4) 출애굽기 20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고 나머지 여섯 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마 22:37-40). 

문 99. 우리가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어떤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다음 법칙들을 유념해야 합니다.   

1. 율법은 완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전인격적으로 그 의에 온전히 이르고 온전한 순종에 영구히 이르도록 

하는 구속력을 가지므로 모든 의무의 완벽한 준수를 요구하고 모든 죄의 극히 작은 것이라도 

금한다(시 19:7; 약 2:10; 마 5:21-48). 

2. 율법은 신령하므로 말과 행위와 동작뿐만 아니라 지성, 감성, 의지를 포함한 영혼의 모든 능력에까지 

미친다(롬 7:14; 신 6:5; 마 22:37-39; 마 5:21-22, 27-28, 33-34, 37-39, 43-44). 

3. (그 취지에 있어서) 꼭 같은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계명에 요구되거나 금지된다(골 3:5; 딤전 

6:10; 잠 1:19; 암 8:5). 

4. 하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포함되고(사 58:13; 마 15:4-6; 신 6:13; 비교, 마 

4:9-10) 하지 말라는 명령에는 상반되는 것을 하라는 명령이 포함되는(엡 4:28) 것과 마찬가지로, 

부연된 약속에는 상반되는 경고가 포함되고(출 20:12) 부연된 경고에는 상반되는 약속이 

포함된다(렘 18:7-8; 출 20:7; 비교, 시 15:1, 4-5; 24:4-5). 

5.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은 어느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롬 3:8; 히 11:25; 욥 

13:7-8; 36:21).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신 4:8-9) 어떤 구체적인 의무만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라는 것은 아니다(마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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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지 말라고 하거나 하라고 하는 하나의 계명아래 동일한 종류의 모든 죄나 의무가 포함될 뿐만 

아니라 죄를 짓거나 의무를 행하도록 하는 모든 동인, 방편, 기회, 모양, 자극도 역시 

포함된다(마 5:21-22, 27-28; 15:4-6; 히 10:24-25; 살전 5:22; 유 23; 갈 5:26; 골 3:21). 

7. 우리는 우리의 지위에 따라 우리 자신에게 금지되거나 명령된 것을 힘써 지키므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지위에 따른 의무대로 금지된 것을 피하고 명령된 것을 행하도록 해야 한다(출 20:10; 신 

6:6-7; 수 24:15; 레 19:17; 창 18:19). 

8. 우리는 우리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명령된 일을 잘 하도록 도와야 하며(고후 

1:24) 그들에게 금지된 일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딤전 5:22; 엡 5:11).  

문 100. 우리가 십계명에서 특별히 고찰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답. 우리는 십계명에서 서언과 계명들 자체의 내용과 그것들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들 중 어떤 것들에 

첨부된 이유들을 고찰해야 합니다. 

 

  



55 

 

II. 십계명의 서언        

1. 십계명 서언 본문       

1. 보통 십계명의 서언 혹은 십계명의 머리말로 간주되는 부분은 시내산 언약/모압 언약의 3 인칭으로 된 

전문(출 20:1; 신 5:4 상, 5 하)1 바로 다음에 나오는 1 인칭으로 된 역사적 서문(출 20:2; 신 5:6)을 말한다. 

십계명 서언의 히브리어 본문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1) BHS 

רַיִם מִבֵית עֲבָדִים׃ 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  (출 20:2) אָנֹכִי יְׁ

רַיִם מִבֵית עֲבָדִים׃ הוָה אֱלֹהֶיךָ אֲשֶר הֹוצֵאתִיךָ מֵאֶרֶץ מִצְׁ  (신 5:6)  אָנֹכִי יְׁ

2) 개역개정 

(출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 5:6)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 개역개정에서 출애굽기는 “여호와니라”고 번역하고 신명기는 “여호와라”고 번역한 것은 그 

차이가 미미하지만 어느 한 쪽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2. 십계명의 서언 번역 

הוָה אֱלֹהֶיךָ (1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아노히 아도나이 엘로헤하] אָנֹכִי יְׁ

① 이 명사문은 정체를 밝히는 명사문으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 [아노히]가 주어이고 [아도나이]와 [엘로헤하]가 동격 보어라고 보면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칠십인역, 벌게이트역, 대부분의 영어 성경, 한글 성경)라고 번역된다.2 

• [아노히]와 [아도나이]가 동격 주어이고 [엘로헤하]가 보어라고 보면 나 여호와는 네 

하나님이다(NJPS)라고 번역된다.3 

② 출애굽기의 전체 문맥은 두 가지 해석 중에서 [아노히]를 주어로 보고 [아도나이]와 [엘로헤하]를 

동격을 이루는 보어로 보며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라고 번역하는 것을 지지한다.  

• 출 6:2, 6, 8 에 “ יְהוָה   אֲנִי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라는 주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명사문이 

나온다. 그리고 출 7:5 에 “ י־ רַיִם כִִּֽ עוּ מִצְׁ יָדְׁ יְהוָה אֲנִיוְׁ  [브야드우 미츠라임 키 아니 아도나이] 애굽 

사람이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는 진술에 나오는 [아니 아도나이]는 주어와 보어로 이루어진 

명사문이다. 이 구절들에서 [아니]와 [아도나이]는 동격 주어가 될 수 없다.    

 

1 전문: 출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신 5:4 상, 5 하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 . . 

이르시되” 

2 영어 성경과 달리 한글 성경의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번역 순서는 히브리어 원문의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된 순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3 Peter Enns, Exodu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0), 412 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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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20:7, 10, 12; 15:26; 23:19; 20:5 에서 “[아도나이 엘로헤하] 여호와 네 하나님”은 동격으로 사용되고 

있다. 4   

• 출 6:7 과 출 29:46 에서도 [아니]가 주어이고 [아도나이]와 동격을 이루는 [엘로헤헴]/[엘로헤헴]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 출 6:7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םיְהוָה אלֹהֵיכ   יאֲנִ י כִ  ) 너희가 알지라  

✓ 출 29:46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םיְהוָה אלֹהֵיה    יאֲנִ  )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הוָה יְ   יאֲנִ 

םאלֹהֵיה   ) 

רַיִם מִבֵית עֲבָדִיםאֲשֶר   (2 הֹוצֵאתִיךָ מֵאֶרֶץ מִצְׁ  [아셰르 호체티하 메에레츠 미츠라임 미베트 아바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① 관계사 אֲשֶר[아셰르]가 이끄는 형용사절은 동격 보어인 [아도나이 엘로헤하]를 수식한다.  

 

4  Kaiser, Exodus, 422. “ָאֱלֹהֶיך הוָה   여호와 네 하나님(출 20:2)”이란 어구는 [아도나이 엘로헤하] יְׁ

출애굽기에서 6 번 더 사용된 것(출 20:7, 10, 12; 23:19; 15:26[“여호와 네 하나님”]과 출 20:5[“나 여호와 네 

하나님”]) 을 제외하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오지 않으나 신명기에서는 200 번 이상 사용되었다. 

✓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אלֹה יךָ יְהוָהאֶת־שֵם־ )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 출 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ליַהוָה אלֹה יךָשַבָת ׀  )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יְהוָה אלֹה יךָ אֲשֶר־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4 (נֹתֵן לָךְ

✓ 출 23:19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בֵית

 드릴지니라 (יְהוָה אלֹה יךָ

✓ 출 15: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קֹול מַע לְׁ אִם־שָמֹועַ תִשְׁ

יְהוָה אלֹה יךָ׀   )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에 나오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라는 

개역/개역개정의 번역은 원문에 없는 “나”를 빼고, 원문에 단수 대명사를 복수 “너희가, 너희”가 

아니라 단수 “네가, 네/너의”로 고쳐서 “네가 여호와 네 하나님을 참으로 청종하고”라고 번역해야 

한다.} 

Cf. 출 20:5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אֵל קַנָאיְהוָה אלֹה יךָ    אָנֹכִיכִי   ) {출 

20:5 에서 [아니]와 [아도나이]와 [엘로헤하]는 모두 동격으로 주어이다. 영어 성경들(ESV, NIV, 

NASB)은 다음과 같이 동격을 보여주고 있다. ESV: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NIV/NASB: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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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절 안에 나오는 “רַיִם מִצְׁ עֲבָדִים“ 애굽 땅에서/으로부터”와 [메에레츠 미츠라임] מֵאֶרֶץ   מִבֵית 

[미베트 아바딤] 종살이하던 곳에서/으로부터”는 동격이다. 

③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란 절은 구약에서 약 125 번 사용되었다.5 

이 진술은 구약의 요한복음 3:16 이라 할 수 있다.  

3) 번역 

(출 20:2 = 신 5:6)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2. 십계명 서언의 의미    

1. 개관: 십계명의 서언은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동격 어구를 통하여 “여호와”가 “네 

하나님” 즉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님임을 밝히고, 관계사가 이끄는 절을 통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사실을 천명하고 있다.  

1) 십계명 서언은 크게 두 부분 즉 여호와의 자기 제시(the identification or self-presentation of the 

deity)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해 내신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에 대한 인물 묘사(the 

characterization of the Lord as the one who redeemed Israel from slavery)로 나눌 수 있다.6  

2) 칼빈(Calvin)은 십계명 서언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주시려는 율법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삼중 증거를 주셨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고 

그들의 순종을 요구할 권위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백성된 이스라엘이 즐거운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야한다는 것을 일러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현재 누리는 은택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기의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임을 밝히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죄에 빠지지 말고 이스라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을 지킬 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택을 누리게 될 것을 보여준다.”7  

3) 십계명의 서언은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시하며 그의 정체를 밝히고, 십계명이 지켜져야 

할 맥락으로서 언약 관계를 세우고, 그 언약 관계가 종살이로부터 해방된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언급함으로써 십계명이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인으로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할 준수 

조항인 것을 보여준다.  

2. 나는 여호와이다.  

 

5 Kaiser, Exodus, 422.  

6 Miller, Ten Commandments, 17-18. 

7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ans. Ford Lewis Battles,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Philadelphia: Westminster, 1960), II. viii. 13-15 (pp. 37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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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십계명의 서언은 언약의 종주(宗主)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히고 있다.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인격적인 여호와이시고, 그의 백성 개개인의 하나님이시고, 그 백성을 

종살이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다. 

2) 여호와란 이름은 엘, 엘로아흐, 엘로힘, 엘 엘리욘, 엘 샤다이 등과 같은 이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이며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름이다.8 여호와는 족장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지켜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갖는 의미는 모세 시대에 밝히 계시되었다.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와 의의에 대하여 밝혀 

주는 구절들은 3:13-15; 6:2-8; 15:1-3, 6, 11; 34:5-7 등이다. 

3) 출 3:13-15 의 히브리어 본문과 번역 

אֱלֹהִים הִנֵה אָ  13   תִיוַיאֹמֶר מֹשֶה אֶל־הִָּֽ אָמַרְׁ רָאֵל וְׁ נֵי יִשְׁ לָחַנִי אֲלֵיכֶֶ֑ם  נֹכִי בָא אֶל־בְׁ לָהֶם אֱלֹהֵי אֲבֹותֵיכֶם שְׁ

מֹו מָה אֹמַר אֲלֵהֶם׃ רוּ־לִי מַה־שְׁ אָמְׁ   וְׁ

יֶה  רָאֵל אֶהְׁ נֵי יִשְׁ יֶה וַיאֹמֶר כֹה תאֹמַר לִבְׁ הְׁ יֶה אֲשֶר אִֶּֽ הְׁ לָחַנִי אֲלֵיכֶם׃וַיאֹמֶר אֱלֹהִים אֶל־מֹשֶה אִֶּֽ שְׁ  14 

הוָה אֱלֹהֵי אֲבֹתֵיכֶם רָאֵל יְׁ נֵי יִשְׁ ה־תאֹמַר אֶל־בְׁ  15 וַיאֹמֶר עֹוד אֱלֹהִים אֶל־מֹשֶה כִֹּֽ

דֹר דֹר׃  רִי לְׁ זֶה זִכְׁ עֹלָם וְׁ מִי לְׁ לָחַנִי אֲלֵיכֶם זֶה־שְׁ חָק וֵאלֹהֵי יַעֲקֹב שְׁ רָהָם אֱלֹהֵי יִצְׁ  אֱלֹהֵי אַבְׁ

[개역개정] (13)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יֶה אֲשֶר   אֶהְׁ

יֶה  개역개정 각주: 히, 나는 나다”)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אֶהְׁ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יֶה  I AM)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에흐예]אֶהְׁ

(15)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יהוה [아도나이])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① 출 3:14 의 한글 번역 

• [개역개정]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서 ‘스스로 있는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말하여라.” 

• [우리말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말이다.” 

• [표준새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b)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c)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b) 70 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 

나는 나다. c) 나라는 분이] 

 

8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아래 제 3 계명 부분을 참고하라.  



59 

 

• [공동번역]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곧 나다." 하고 대답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분은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그분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라." 

• [바른성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나이다”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나인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하라.” 하셨다.  

• [새번역]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b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b 70 인역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 개역개정과 우리말성경과 쉬운성경과 표준새번역이 택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는 70 인역의 

“ἐγώ εἰμι ὁ ὤν [cf. Brenton: I am The Being.]”을 반영한 것이다. 공동번역과 바른성경과 새번역이 

택한 “나는 나다.”는 히브리어 미완료를 현재로 번역한 것이고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는 히브리어 미완료를 미래로 번역한 것이다. Cf. I am that I am (KJV); I am who I am(NIV, 

RSV, ESV, NKJV); I will be what I will be(RSV margin) 

② 출 3:15 의 한글 번역 

• [개역개정]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אֲבֹתֵיכֶם אֱלֹהֵי  הוָה   יְׁ

חָק וֵאלֹהֵי יַעֲקֹב רָהָם אֱלֹהֵי יִצְׁ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אֱלֹהֵי אַבְׁ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 [새번역]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여호와'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14 절의 '나는……이다(또는 있다)'와 발음이 비슷하고, 뜻에 

있어서도 서로 관련이 있음. 6:3 의 주를 볼 것) 

✓ 출 3:15 에서 “여호와”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과 동격이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동격이다.  

③ 출 3:14-15 문맥 정리 

• 여호와께서는 호렙 산 떨기 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는 네(=모세)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엘로헤 아비하 엘로헤 아브라함 엘로헤 

이츠하크 벨로헤 야아코브 3:6)”고 말씀하시며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너희(=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엘로헤 아보테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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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라하니 알레헴]”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마 시모]?”라고 9  물을 때 무엇이라고 

답변해야 할 것인지를 여쭈었다(3:13).   

• 출 3:14 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יֶה אֶהְׁ אֲשֶר  יֶה   I AM)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אֶהְׁ

THAT/WHO/WHAT I AM; I WILL BE THAT/WHO/WHAT I WILL BE)”라고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אֶהְיֶה[에흐예] (I AM/I WILL BE)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실라하니 알레헴] has 

sent me to you)”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셨다.10 출 3:15 에서 다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일인칭의 “ יֶה  HE IS? / [야흐웨?] HE [?이흐웨])יהוה“ 가 아니라혹은 삼인칭의”(I AM) [에흐예]אֶהְׁ

CAUSE TO BE?)”로11 지칭하며 “יהוה[아도나이] 여호와 곧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실라하니 알레헴]).”라고 

말하라고 지시하셨다. 

• 출 3:14-15 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아흐예 아셰르 아흐예 >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나는 나다.’ ‘나는 나일 것이다.’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를 줄인 אהיה[에흐예]에서 (첫 자음 알렙이 요드로 바뀌고 둘째 

 

9 Kaiser, Exodus REBC, 370-371: 히브리어 [마]는 이름에 담긴 의의, 성격, 성질, 해석을 추구하는 것이므로 

[마 시모]는 그의 이름이 명성과 행위에 있어서 무엇이냐는 질문이다. 여호와란 이름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다. 왜냐하면 창세기가 족장 시대에 그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이름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무슨 

의미나 의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I am who I am]는 “I am truly he who 

exists and who will be dynamically present then and there in the situation to which I am sending you. 

나는 참으로 존재하는 자이고 내가 너를 보내는 상황에 그때 거기에 역동적으로 있을 자이다”를 뜻한다.  

10 J. G.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58: 출 3:14 의 “I AM THAT I AM” 혹은 

“I AM”은 여호와께서 주권적이시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자신 이외에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한되거나 

영향을 받으시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출 33:19 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일에 있어서 주권적이심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여호와”란 이름은 절대 주권과 자유를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죄로부터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로 자신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 주심으로써 언약의 은혜를 그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묘사한다.  

11 Kaiser, Exodus, 374: 문 구조가 1 인칭에서 3 인칭으로 변화되는 것을 요구하고 단어 첫 자리에 오는 

알렙과 요드는 서로 교환해 쓸 수 있기 때문에 3:14 의 1 인칭  אהיה[에흐예]가 3:15 에서 יהוה[이흐예]로 

바뀌었다. הֹוָה  에 붙어 있는 모음 표기는 이 이름을 그대로 발음하는 것을 꺼리며 [아도나이]로 읽었던יְׁ

것을 반영한 것이다. 고든은 첫 자음 알렙과 첫 자음 요드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예로 우가릿어 aḥd 와 

yḥd(“together”), 그리고 asḥ(“he shouts”)와 ysḥ(“he shouts”); 우가릿어 ytn 과 히브리어 ’itnn(“gift”)을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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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 요드가 원래의 바브로 표기된) יהוה[이흐웨/야흐웨 대신 아도나이로 발음하는] 여호와인 것을 

보여준다.12  

④ 바빙크(Bavinck)는 출 3:13-15 을 근거로 여호와가 추상적인 의미의 스스로 존재하는 자로서 자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격과 성품, 곧 족장들에게 보여오셨던 그대로의 하나님이실 것이고, 

지금도 그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 하나님이실 것이고, 자기 백성에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실 것임을 보여주는 이름이라고 설명한다. 여호와는 은혜에 있어서 

불변하시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the Ever-faithful Covenant God)을 뜻한다. 13 

베르코프(Berkhof)도 여호와가 하나님의 불변성을 가리키는 이름이지만 그 불변성은 본질적 존재의 

불변성이 아니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서의 불변성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위한 하나님이셨듯이 이제 모세 시대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14 

 

12 Stuart, Exodus, 121: 원래 사역 어간 [아흐예 I CAUSE TO BE]가 맛소라 학자들과 칠십인역 번역자들에 

의해 기본 어간 [에흐예 I AM]로 표기되었다. 현재 확립된 Yahweh 는 원래의 사역 어간 일인칭 [아흐예]에서 

3 인칭으로 바뀐 것을 강하게 암시한다. 모세는 분명 “[아흐예 아셰르 아흐예] I CAUSE TO BE because I 

cause to be.”라고 들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아흐예]라고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창조주이시고 보존자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창조와 역사의 주님이시고 

역사적 사건에 활동적이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13 H. Bavinck, The Doctrine of God Reformed Dogmatics, volume 2: 143:  “In verses 13-15, after all, the 

meaning of the name is clearly indicated. In full it reads: יֶה הְׁ יֶה אֲשֶר אִֶּֽ הְׁ  by it the Lord says that he ;אִֶּֽ

who now calls Moses and wants to save his people is the same [God] as he who appeared to their 

fathers. He is who he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This meaning is further explained in 

verse 15: YHWH—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sends Moses, and 

that is his name forever. God does not simply call himself “the One who is” and offer no explanation 

of his aseity, but states expressly what and how he is. Then how and what will he be? That is not 

something one can say in a word or describe in an additional phrase, but “he will be what he will be.” 

That sums up everything. This addition is still general and indefinite, but for that reason also rich and 

full of deep meaning. He will be everything to and for his people. It is not a new and strange God who 

comes to them by Moses, but the God of the fathers, the Unchangeable One, the Faithful One, the 

eternally Self-consistent One, who never leaves or forsakes his people but always again seeks out and 

saves his own. He is unchangeable in his grace, in his love, in his assistance, who will be what he is, 

because he is always himself. So in Isaiah he calls himself: “I am he, the first and the last” ( 41:4 ,אֲנִי הוּא; 

43:10, 13, 25; 44:6; 48:12). And indeed, his aseity underlies this view of God, but it is not in the 

foreground nor directly expressly in the name.”  

14 L.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th Revised & Enlarged ed. (Grand Rapids: Eerdmans, 1988),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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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우마(Douma)는 여호와란 이름의 유래가 된 “I am who I am”을 “I am the saving and liberating 

One, who fulfills the promises that I gave to your fathers Abraham, Isaac, and Jacob.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가 준 약속을 이루며 구원하고 해방시키는 자이다”라고 

설명하였다.   

⑥ 월트키는 스스로 “I AM”이라고 말씀하신 여호와는 “I am here. 나는 여기 가까이에 있다”와 “I am 

eternal. 나는 영원하다”를 동시에 보여주신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한다. 여호와란 이름은 듣는 자로 

하여금 그의 가까운 보호 아래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초청할 뿐만 아니라 한시적 생명과 대조되는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을 경외하도록 이끈다.15  

⑦ 출애굽기의 문맥을 따라 3:14 의 יֶה יֶה אֲשֶר אֶהְׁ  를 해석하면 현재 즉 I AM[에흐예 아셰르 에흐예] אֶהְׁ

THAT/WHO/WHAT I AM 으로 번역할 수 있고 미래 즉 I WILL BE THAT/WHO/WHAT I WILL BE 라고 

번역할 수 있다.  

• 현재로 번역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인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의미로 신적 존재의 신비를 

파악하려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는 명령을 주신 문맥과 어울린다.  

• 미래로 번역하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나는 나일 바로 그런 존재이다; 나는 나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존재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낸다(cf. Vos; 새번역의 주 b: “나는 되고자 하는 대로 될 나일 것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  

둘째, “내가 어떤 존재인지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출애굽이란 구원 

사건을 통하여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이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사실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미래에 대한 이 해석이 출애굽기 전체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린다(cf. Bavinck, Van Gemeren, 

Waltke, Douma). 

4) 출 6:2-8 의 구조와 의미 

 (출 6: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이니라( הוָה  אֲנִי יְׁ [아니 아도나이])  

(3)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אֵל שַדַי[엘 샤다이])으로 나타났으나     

 

15 Waltke, Old Testament Theology, 11: “His personal name paradoxically invites the hearer to enter 

into intimacy in his protective nearness and to stand in awe of him in his eternal being in contrast to 

human mortality.” 월트키(Waltke)는 구약신학(Old Testament Theology)라는 책에서 “여호와”를 나타낼 

때 그가 창세기 주석에서 사용한 Yahweh 나 잠언 주석에서 사용한 LORD 로 표기하지 않고 대문자 

이탤릭체로 I AM 이라고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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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름을 여호와(הוָה   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아도나이]יְׁ

(4)가나안 땅 곧 그들의 거류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5)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출 6:6)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아니 아도나이] הוָה   (אֲנִי יְׁ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 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구속의 약속, 3 개의 동사] 

       (7)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는 약속, 2 개의 동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땅의 약속, 2 개의 동사]16  

나는 여호와라( הוָה  אֲנִי יְׁ [아니 아도나이])  

하셨다 하라  

 

① 출 6:2-8 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으로 둘러싸여 있고(2 절과 8 절), 그 

안쪽 대구를 이루는 6:3 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와 6:7 의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줄 너희가 알리라.”가 서로 수동과 능동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 

② 모세에게 소명을 주실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계시하시던 하나님께서 세 번 반복하여 “나는 

여호와다(출 6:2, 6, 8).”라고 선언하셨다. 이 삼중 선언은 (1)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시고(출 

6:6, 동사 3 개), (2)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구별하시고(출 6:7, 동사 2 개), (3)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출 6:8, 동사 2 개)는 7(3+2+2)중 약속을 반드시 실행할 것을 

확증하는 것이다.  

③ “나는 여호와다.”라는 선언은 위대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실행하실 

능력과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하나님의 서명과 같은 것이다. 약속을 주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 사역들은 자기 백성에게 그가 신실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준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호와는 구약에서 가장 뛰어난 이름이며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다. 여호와란 이름은 칭호(title)가 아니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반영하는 이름(designation of a relationship of God and his people)으로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할 때나 맹세할 때에 사용하는 이름이다. 따라서 구약의 

 

16 [아니 아도나이]는 창세기에서 오직 두 번 사용되었다. 여기에서처럼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창 15:7 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28:13 에서 야곱에게 땅의 약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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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는 신약의 하나님에 관한 칭호 중 가장 좋은 칭호이며 예수님께서 애용하신 πατήρ(파테르, 

아버지)에 해당한다.17  

④ 여호와란 이름의 영예는 그가 맹세하며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달려 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에 달려있다.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위기 때에 그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가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안다.”라는 공식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인정한다.”라는 뜻으로 구약에 50 회 

정도 나오는 인정 공식이며 출애굽(출 6:7, 17)과 출바벨론(겔 37:6, 13) 등과 같은 여호와의 기적적인 

개입과 관련이 있다. 여호와는 바로를 치시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18 

⑤ “나는 여호와이다”는 선언은 “나는 여호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다(I am Yahweh, your covenant 

God.)”와 같은 언약의 전문(preamble)으로 언약을 상기시키는 제유일 뿐만 아니라 관계적 정체를 

밝히는 것으로 듣는 자로 하여금 “I have a connection to him. I know him personally. He is not 

just any god. He is mine. 나는 여호와와 관계를 맺었다. 나는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안다. 그는 단지 

어느 신이 아니다. 그는 나의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초청한다.19    

5) 지금까지 살핀 출 3:13-15 과 출 6:2-8 이외에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의미와 의의를 밝혀주는 구절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여호와 = 언약의 하나님, 한결 같은 인애의 하나님 

• [출 34:5-7] (5)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새 

(6)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라훔] 은혜롭고[하눈] 

노하기를 더디하고[에레흐 아파임] 인자와 진실이 많은[라브-헤쎄드 베에메트] 하나님이라 

(7)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 [왕상 8: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 [시 118:1-4, 14, 25, 29] (1)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3)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 . . 

 

17 W. Van Gemeren, The Progress of Redemption (Grand Rapids: Baker, 1995), 149-150.  

18 Waltke, Old Testament Theology, 367-369. 

19 Stuart, Exodus, 173. 참고: Stuart(170, n 165)는 출 3:1-4:17 과 출 6:2-9 을 서로 다른 문서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문서설이 너무 좁은 입장이라고 비판하고 두 본문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다. “The present 

passage(=6:2-9) differs from the earlier one in chap. 3, because it describes what the name means and 

implies, whereas the chap. 3 account describes how Moses came to be chosen to know th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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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 . . (25)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 . . (29)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② 여호와 = 유일하신 하나님 

• [출 15:1-3, 6, 11] (1)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2)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 . . (6)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 . . (11)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20  

• [신 4:39-40]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 [신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사 43:10-11] (10)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11)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 [사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③ 여호와 = 질투하시는 하나님 

• [출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  

• [신 4:23-24] (23)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 [신 6:14-15] (14)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15)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 [사 42:8]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20 시편 136 편은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어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반복되는 시편이다. 여호와는 만신의 신, 만주의 주, 창조주, 천지의 주재,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정착에 이르기까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구원주로 묘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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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여호와 = 이스라엘의 왕 

• [사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 [시 24:1-10]  (1)(다윗의 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2)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여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3)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4)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5)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셀라) (7)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8)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9)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10)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 [왕상 22:19]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 [슥 14:16]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3. 나는 네 하나님이다. 

1) 십계명 서언은 종주이신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은 봉신(封臣) 즉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다. 여호와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출 6:7)”고 하신 말씀대로 

언약관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에 구속력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의 “특별하고 보배로운 소유[스굴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출 19:5-6)”이 되었다. 

2) 십계명 서언(출 20:2)에서 여호와는 그가 친히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킨 백성을 가리킬 때 

전체적으로 “너희”라고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너”라고 지칭하시며 자신을 “네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이렇게 “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여호와와 “너” 곧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자손 

개개인은 특별한 “나와 너”의 관계에 있었다.  

3) 십계명 서언의 “네 하나님”은 “여호와”와 동격을 이룬다.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어구는 서언 다음의 

계명들(출 20:5, 7, 10, 12)에도 나온다. 신명기에서는 “여호와 네/너희 하나님”이 매우 자주(200 여 번) 

사용되었다. 이렇게 “네 하나님”이란 어구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분의 이름의 일부요 정체의 

일부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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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십계명의 서언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라는 선언과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제 1 계명을 나란히 놓으면 마치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서언과 제 1 계명의 관계가 매우 밀접한 것이 드러난다. “너”의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은 오직 “네 하나님” 곧 여호와뿐임을 각인시키는 것 같다.  

5) “여호와”가 “네 하나님”이란 사실은 애굽에서 구출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각자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모세는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지키게 하라고 권고하였다(신 6:7). 언약 백성의 표였던 할례나 유아 세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에 포함되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앙 교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철저히 

가르치면서 이차적으로 교회 교육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4.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1) 십계명의 서언은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언약관계가 뜬 구름을 잡거나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역사적인 사실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해방시킨 사건을 먼저 언급하고 난 후 열 가지 준수 사항을 요구하신 

것에 유의하며 십계명이 주어진 전후 관계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구출되기 

전에 십계명을 주시며 그것들을 지키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의 백성이 먼저 

십계명을 지키고 애굽에서 구원을 받도록 하셨다면 어느 때에도 애굽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하여 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 

출애굽 후에도 시내산에 이를 때까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열 가지 계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다. 

2) 모세는 십계명의 서언과 준수 조항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신 6:10-19 에 나오는 권면에서 

잘 보여 주었다. 

(신 6:10)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11)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서언] 잊지 말고 (13)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제 1 계명]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제 3 계명]  (14)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제 1 계명] (15)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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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제 2 계명 축복/저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16)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제 1 계명]  (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18)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준수조항]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19)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3) 모세는 십계명의 보다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규례들을 설명할 때 아주 빈번하게 “종살이하던 곳,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당부를 하였다(레 25:42; 신 13:5; 15:15; 20:1; 24:18, 22). 

십계명의 윤리는 일반 윤리가 아니라 구원해 주신 분에 대한 반응과 감사의 윤리이고, 자유를 얻은 

백성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지킬 의무의 윤리이다.21 출애굽기의 패러다임에 의하면 종들이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 하나는 종들이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출 15 장) 다른 하나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다(출 

20 장). 종들의 해방은 힘들고 고달프고 끔찍했던 종살이에서 메기 쉽고 가벼운 새로운 섬김으로 옮기는 

전환점이다. 자유를 얻은 백성이 삶의 지침으로서 주신 십계명을 지키며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길 때만 완전한 자유가 있다. 희년의 규례 가운데 나오는 레위기 25:42 의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라는 여호와의 말씀이 보여주는 

아이러니처럼 구원 받은 백성은 단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살 때 선물로 받은 자유를 완전하게 

그리고 계속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22  

4) 이렇게 십계명 서언은 은혜로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 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좋은 

백성이어서도 아니고 수효가 많아서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그들의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그대로 지키셨기 때문이다(신 7:7-

11).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렇게 밝히시며 백성들이 자기를 사랑할 것을 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사랑을 인하여 그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했다.  

5. 십계명 서언에서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후 “너를 종살이하던 곳 곧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는 말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인물 묘사를 하신다. 이러한 서언의 패턴은 시내산 

 

21 Miller, Ten Commandments, 16: “The ethic of the Commandments is not a general ethic.  . . . the 

way of the Commandments is the way to live in both freedom and subjection.  . . . Those who live this 

way are not free people but a freed people. That freedom is not inherent; it is a gift and it shapes 

everything that follows. The ethic of the Commandments is as much an ethic of gratitude and response 

as it is an ethic of obligation and duty.” 

22 Miller, Ten Commandments,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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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는가를 

이야기하는 출애굽 내러티브(출 1-15 장)를 크게 두 부분 즉 여호와께서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한 이야기(출 

1-4 장)와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길고 자세한 이야기(출 5-15 장)로 나누어 

언급한 것과 매우 비슷하다. 23  

• 여호와는 백성이 모세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 .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 . .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출 3:13-15)”고 대답하라고 하시며 자신을 계시하셨다.  

•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 백성을 위하여 하실 일을 말씀하시며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출 6:6-8)”고 이르셨다. 출애굽이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다음과 같은 찬양의 노래로 끝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출 

15:1-3).” 

• 이렇게 출 1-15 장의 내러티브는 전체적으로 십계명의 서언의 의미의 해석적 설명으로 그리고 

제 1 계명의 내러티브 근거로 읽을 수 있다.  

2) 출애굽 사건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자기 계시(정체)와 관계 수립(성품)의 이야기는 패러다임이 되어 성경 

전체에 걸쳐 계속된다. 이에 대한 신약의 대표적인 것을 두 개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24 

① 예수님은 사 61:1-2 과 58:6 의 말씀 즉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눅 4:18-19)”라는 

말씀을 읽으시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이스라엘을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시하였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 

안에서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정체와 성품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보았다.  

② 십계명 서언에서 시작되는 정체와 관계의 호(弧 arc)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에서 그 정점에 이른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구원 사건은 죄와 사망의 속박이 끊어져 버린 것을 

보여주는 빈 무덤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이스라엘을 속박의 땅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23 Miller, Ten Commandments, 17-18. 

24 Miller, Ten Commandments,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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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롬 10:9). 부활은 구원 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삶을 살아가는 길을 확인해 준다.  

3) 하나님께서 구속주로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큰 임금으로서 그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을 밝히는 

십계명의 서언과 같은 진술은 신약의 여러 곳 가운데서 찾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특히 벧전 1:18-

19 에서 찾아 볼 수 있다.25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3. 십계명 서언의 중요성 

1. 십계명 서언은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의 필요불가결한 부분이고 뒤이어 나오는 열 가지 계명의 

기초를 형성한다. 십계명 서언은 십계명의 없어서는 안 되는 일부분이므로 중요하다. 

1) 십계명 서언은 계명들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도덕적 책임에 대한 근거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두 가지 사실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 사역이란 사실과 관련이 없는 것처럼 십계명의 서언 없이 십계명만 제시하는 것은 

통탄할 만한 일이다.  

2) 도덕법의 배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십계명의 서언을 생략하는 것은 율법의 권위의 

중요성을 간과해 버리며 십계명을 오해하게 만든다. 십계명을 가르칠 때 각 계명들보다 먼저 나오는 

십계명의 서언을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  

2. 십계명 서언은 언약의 역사적 서문으로서 복음과 같은 것이고 10 가지 계명은 언약의 준수조항으로서 

율법과 같은 것이다. 복음에 해당하는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구원-거룩한 삶(God-liberation-holy 

living)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1) 십계명의 서언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언급함으로써 구원이 먼저 주어지고 계명을 지킬 의무가 나중에 

오는 것을 보여준다. 이전의 어떤 찬송가들의 표지 안쪽에 출애굽기 십계명 본문(출 20:1-17)을 실을 때 

다른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실으면서도 출 20:2 의 십계명 서언을 “나는 . . . 네 하나님 여호와라”고만 

실음으로써 유독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란 부분만 생략하며 출애굽이란 구원 

사건 즉 복음을 빼어 버린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2)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하여 자유을 얻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얻은 자유는 처음으로 우리 마음으로터 순종하길 배우며 실천하게 되는 자유이다. 우리 스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라도 한 것처럼, 아니면 우리의 율법 준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제 1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자신이 이미 

 

25 Michael S.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 Relating to God and Others Through the Ten 

Commandments (Chicago: Moody, 1993), 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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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을 위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에 기초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서언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 

3)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해방 받고서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 받고서야 하나님의 법 지키는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구원 받고 순종하게 된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그의 창조주와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받은 친 백성은 그의 

구속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할 추가된 의무가 있다. 출애굽이 이스라엘 

백성 자신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성취이었듯이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의 구원도 우리 자신의 성취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능하신 능력에 의한 

성취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다.  

3. 하나님의 계시는 직설법 다음에 명령법이 오는 순서를 취한다.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그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은혜로운 사역을 먼저 직설법으로 제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삶의 규칙을 명령법으로 제시한다. 십계명의 서언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역을 먼저 제시하는 직설법이므로 중요하다. 

1) 십계명 서언을 제 1 계명으로 보고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하나로 묶어 제 2 계명으로 보는 유대교의 

입장은 언약문서의 역사적 서문이요 복음이요 직설법인 서언을 준수조항, 율법, 명령법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십계명 서언을 매우 귀중하게 여겨 그들의 첫 계명으로 

삼을 만큼 주의를 기울인 점은 주목해야 한다. 우리는 십계명 서언을 독자적인 하나의 계명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십계명 서언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2) 십계명의 서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은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만 섬기고 여호와께서 명하신 율법을 지키도록 백성들을 권면할 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길게 언급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  

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백성을 권면할 때 첫 번째 설교(1:1-43)에서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모압 평지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을 먼저 길게 

말한 후(신 1:6-3:29) 순종을 촉구하는 권면을 하였고(신 4:1-43), 두 번째 설교(4:44-28:69)에서 다시 

십계명을 제시하고 하나님 사랑을 촉구하며 율법을 자세히 강해하였다.26  

 

26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요소에 따라 신명기를 구분할 때 클라인(Kline, Treaty of the Great King, 7-

8)은 전문(1:1-5)과 역사적 서문(1:6-4:49)과 준수사항(5:1-26:19)으로 제시했으나 힐과 월튼(Hill &  Walton, 

Old Testament Today, 82) 그리고 딜러드와 롱맨(Dillard & Longman, IOT, 97)은 전문(1:1-5)과 역사적 

서문(1:6-3:29)과 준수사항(4:1-26:19)로 제시했다. 신명기 4 장을 역사적 서문이 아니라 준수조항에 넣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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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길게 회고한 후(수 24:2-13) 간단히 

여호와만 섬기라(24:14-15)고 권면하였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잘 듣고서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면서(24:16) 그 이유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24:17-18)을 들었다.  

③ 사사 시대와 같은 배교와 패륜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기이한 일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데서 

비롯된다.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가 생존하던 시대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일어난 세대의 차이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의 여부로 묘사하고 있다(삿 2:6-10).  

“(삿 2: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것은 웬함(Wenham, EOT Pentateuch, 125)이 모세의 설교에 착안하여 신명기를 세분한 다음 구조에 의해 

지지를 받는다.  

 1:1-5 Heading (표제) 

 1:6-4:43 First Sermon (설교 1) 

  1:6-3:29 Reflection on journey from Horeb to Moab  

   (호렙에서 모압까지의 여정 회고) 

  4:1-40 Isreal's duty of obedience (이스라엘의 순종 의무) 

  4:41-43 Cities of refuge appointed (도피성 지정) 

 4:44-49 Heading (표제) 

 5:1-28:69 Second Sermon (설교 2) 

  5:1-33 The giving of the Ten Commandments (십계명 제시) 

  6:1-11:32 The challenge of loving God with the whole heart (하나님 사랑 촉구)   

  12:1-26:19 Exposition of the Law (율법 강해) 

  27:1-26 Ratifying the covenant on entry to the Land  

   (가나안 땅에서의 언약 갱신 의식) 

  28:1-68 Blessings and curses (복과 저주) 

 29:1-30:20 Third Sermon (설교 3) 

 31:1-34:12 Epilogue: Moses's Last Days (결어: 모세의 마지막 날들) 

  31:1-30 Appointment of Joshua as successor (후계자로 여호수아 임명)  

  32:1-43 The Song of Moses (모세의 노래) 

  32:44-47 Exhortation of Moses (모세의 권면 cf. Wenham 의 책에는 없음) 

  32:48-52 God's final command to Moses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33:1-29 Blessing of Moses (모세의 축복) 

  34:1-12 The death of Moses (모세의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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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9)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3) 신약의 서신서들이 직설법-명령법의 순서를 따르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약의 서신서들은 

모두 [1-11 장에서 복음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 12-16 장에서 삶의 지침으로 율법을 제시하고 있는] 

로마서처럼 직설법 다음에 명령법이 오는 순서를 잘 보여준다.    

4.  십계명 서언은 은혜로운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구원 사건을 언급한 후 주어지는 계명들은 일차적으로 “입 다물고 

순종하라”는 엄격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해방 받은 백성이 다시 속박의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고 

진정한 자유를 계속 누리게 하려는 관심을 보여준다.  

1) 모세는 자녀들이 계명에 대하여 물을 때 계명 준수에 대한 설명 이전에 반드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 

주고 구원의 자유를 계속 누리도록 계명을 지키도록 가르치라고 권면하였다. 모세의 권면(신 6:20-25)은 

이렇다.  

(신 6:20) 후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22)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23)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24)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25)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2) 부모들은 신앙 교육에 있어서 “이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라”는 말만 할 것이 아니고,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에 깊이 느끼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설명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말해 준 다음 그러한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인 부모와 

자녀와 후손이 사랑으로써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준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예수님께서는 그의 백성인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다(요 3:16).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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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 이웃 사랑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마 22:37-40)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롬 13:8-10). “그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요일 3:16)”라는 사도 요한의 말을 경청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4) 하나님의 구원 사역(God’s work of redemption)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두 가지 의무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충성의 의무(obligation of allegiance)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순종의 의무(obligation of obedience)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바된 그리스도의 것이므로 고귀한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인 

충성과 순종을 드려야 한다.27    

4. 그리스도와 십계명 서언      

1. 십계명 서언에 나타난 세 가지 현저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위엄 가운데 알리신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대한 구원자로 알리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율법 수여자로 알리신 것이다.28  

1) 하나님은 위엄 가운데 자신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기슭에 서 있을 때 우뢰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이고 

연기가 자욱하며 불 가운데서 강림하시어 언약 곧 십계명을 반포하시며 지키라고 명령하셨다(출 19:16-

19; 신 4:10-13).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엄 가운데 자신을 알리시며 그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그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를 가르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신 4:10; 시 24:7, 9; 29:1-2; 96:6-10).  

2) 하나님은 위대한 구원자로 자신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며(출 2:23-25)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출 5:21-23; 6:9) 늘 패역하던(출 14:11-12; 신 9:24)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구원해 주셨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맺으신 시내산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며 십계명은 시내산 언약의 헌장이다. 

3) 하나님은 율법의 수여자로 자신을 알리셨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이 구원받은 후 다시 

노예 상태로 전락하지 않고 해방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자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 구원 받은 백성에게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약 1:25)이고 물고기에게 물과 같고 새에게 

창공과 같은 것이며 우뢰가 아니라 이슬이며 그 음표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즐거운 삶으로 이루어진 

곡조와 같다. 율법을 지키는 삶은 거룩한 삶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권면은 자주 자주 

십계명 서언과 연관지어 주어진다(레 11:45; 22:31-33).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 

 

27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258-259. 

28 Douma, Ten Commandment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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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권면하셨다. 여호와께서 

모든 다른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기타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구별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구별되는 백성 즉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출 19:6)이 속해 있다.  

2.  옛 언약의 중보이었던 모세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히 8:6; 9:15; 12:24).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본질과 실질(essence and substance)에 차이가 없고 시행(administration)에 있어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다. 새 언약은 한 나라 이스라엘과만 세운 옛 언약을 넘어 온 세상 모든 나라 족속에게 

확대되며(행 2:39; 롬 9:24-26; 엡 2:11-22)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언약의 그림자들의 성취로서(골 

2:16-17; 히 5-10 장) 그의 피로 값 주고 세우신 언약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십계명 서언의 의미를 보다 

폭넓게 그리고 보다 깊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29   

1)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위엄 가운데 자신을 알리신 것을 말한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기(출 19:5) 때문에 그의 위엄에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가 떨며 

복종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신약에서 더 밝고 더 확실하게 진술되어 있다.  

①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간다(롬 11:36). 하나님은 모든 나라 

족속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다(계 4:11; 21:26).  

②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마 28:18),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다(빌 

2:10-11).   

2)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자이신 것을 말한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출 

20:2)과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구원(렘 16:14-15)보다 더 위대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출애굽을 기념하는 옛 유월절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희생되신 유월절 양으로서(고전 5:7)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새로운 유월절인 성만찬에 

의해 대치되었다.  

① 출애굽의 구원은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행 26:18)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골 1:13),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고(벧전 2:9),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에 대한 모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자신의 노력으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죄인들은 그들의 노력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② 출애굽이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정말 은혜로운 선물이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 은혜에 

 

29 Douma, Ten Commandments,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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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엡 2:8-9).”고 말했다.  

③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눅 1:54-55, 72-73)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도록(창 12:3)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구별 없이 구원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갈 3:28-29).  

3) 십계명 서언은 하나님이 율법의 수여자인 것을 말한다. 율법의 수여자로서 자신을 알리신 하나님은 옛 

언약 아래서보다 새 언약 아래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더 분명하게 율법의 수여자로 자신을 

알리신다.  

①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 13:34-35).”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새 계명은 이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5:12).”는 것이다.  

②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였다(롬 12:1).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엡 1:4).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시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셨다(엡 2:10).  

③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아야 한다(갈 5:1). 우리는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우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벧전 1:14-15).  

④ 우리의 거룩한 삶은 우리가 전에 빠졌던 세상적인 삶,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으로 가득 찬 삶과 대조되는 삶이다.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야 한다(빌 2:15).  

5. 십계명 서언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43-44 

문 43. 십계명의 서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언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출 

20:2).”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문 44. 십계명의 서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기(엡 1:2; 롬 3:29; 사 43:11; 벧전 1:17-19; 수 24:18)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신 11:1; 레 18:30; 고전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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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01  

문 101. 십계명의 서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언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고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었다(출 

20:2).”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 그리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주권을 나타내셨으며(사 44:6), 스스로 계시며(출 3:14) 말씀하시고(출 6:3) 

일하시는(행 17:24, 28) 분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처럼 자기의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며(창 17:7; 롬 3:29), 옛날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시키신 것과 같이 우리를 영적 속박에서 구원하신(눅 1:74-75)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벧전 1:16-18; 레 

18:3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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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 1 계명            

1. 제 1 계명 본문   

1.  제 1 계명은 출 20:3 과 신 5:7 에 나온다. 

1) BHS 

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 <׃ > יֶה־לְׁ  (출 20:3) לאֹ יִהְׁ

ךָ אֱלֹהִים אֲחֵרִים עַל־פָנָיַ׃לאֹ  יֶה־לְׁ יִהְׁ   (신 5:7) 

2) LXX (Septuagint) 

(출 20:3) οὐκ ἔσονταί σοι θεοὶ ἕτεροι πλὴν ἐμοῦ 

  [Brenton]1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side me. 

(신 5:7) οὐκ ἔσονταί σοι θεοὶ ἕτεροι πρὸ προσώπου μου 

  [Brenton] Thou shalt have no other gods before my face. 

3) Vulgate 

(출 20:3) non habebis deos alienos coram me 

  [Douay-Rheims Bible] 2 Thou shalt not have strange gods before me. 

(신 5:7) non habebis deos alienos in conspectu meo  

  [Douay-Rheims Bible] Thou shalt not have strange gods in my sight. 

 

1 [Brenton]은 Sir Lancelot C. L. Brenton 이 70 인역을 영어로 번역한 성경 즉 English Translation of the 

Greek Septuagint Bible (1851)을 가리킨다. 이 칠십인역의 영역성경은 http://www.ecmarsh.com/lxx/에서 

볼 수 있고 Sir Lancelot C. L. Brenton, The Septuagint with Apocrypha: Greek and English (Peabody: 

Hendrickson, 1990)에서 볼 수 있다. 칠십인역과 영어 번역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싸이트는 

http://www.ellopos.net/elpenor/greek-texts/septuagint/default.asp 이다. 

2 [Douay-Rheims Bible]은 Jerome(342-420)이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인 Vulgate를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다. 

영국인 William Allen 은 1568 년에 프랑스 Douay 에 English College 를 세웠다. 이 학교는 1578 년에 

Rheims 로 옮겼다가 1593 년에 다시 Douay 로 돌아왔다. 이 학교의 William Gregory 는 Rheims 에서 

Vulgate 를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시작하였고 William Allen 과 Richard Bristow 가  Douay 에서 번역을 

완성했다. 이 영어 성경은 1582년 Rheims에서 신약이 출판되고 1609-10년 Douay에서 구약이 출판되었다. 

지금 Douay-Rheims Bible 로 출판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은 1749-1752 년에 Bishop Richard 

Challoner 가 개정한 것(Challoner revision of the Douay-Rheims = Douay-Rheims-Challoner Bible)이다. 

현재 영어권의 천주교회들에서 Jerusalem Bible, New American Bible, RSV, NRSV, New Jerusalem Bible 

등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Challoner revision of the Duay-Rheims Bible 은 보다 전통적인 

천주교인들에 의해 사용된다. 보다 자세한 것은 Paul D. Wegner, The Journey from Texts to Translations: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the Bible (Grand Rapids: Baker Academic, 1999), 304-305 를 참고하라. 

http://www.ecmarsh.com/lxx/
http://www.ellopos.net/elpenor/greek-texts/septuagint/default.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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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글 성경 

① 개역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신 5:7)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출 20:3)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신 5:7)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  

(출 20:3=신 5:7)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출 20:3)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신 5:7)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출 20:3)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신 5:7)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5) 영어 성경  

① ESV [NIV/NKJV/RSV/NRSV] 

(출 20:3=신 5:7)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② NASB 

(출 20:3=신 5:7)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③ NLT 

(출 20:3=신 5:7) You must not have any other god but me. 

④ NJPS 

(출 20: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sides Me. 

(신 5:7)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side Me. 

6) 사본과 번역본들에 대한 주 

① 출 20:3 과 신 5:7 의 히브리어 본문은 똑같다. 레닌그라드 사본의 출 20:3 에는 절의 끝을 뜻하는 부호 

쏩 파쑥(׃)이 없으나 신 5:7 에는 쏩 파쑥이 붙어 있다. BHS 출애굽기 편집자의 난하 비평 주에 언급된 

대로 출 20:3 에 쏩 파쑥이 없는 것은 레닌그라드 사본 필사자의 실수이다. 다른 많은 사본들에는 쏩 

파쑥이 붙어 있다. 

② 칠십인역과 벌게이트역은  ַעַל־פָנָי [알파나이]의 번역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번역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두 역본은 모두 אֱלֹהִים אֲחֵרִים [엘로힘 아헤림]을 복수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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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어 성경들은 NJPS 를 제외하고 출 20:3 과 신 5:7 이 원문이 똑같은 것처럼 번역문도 똑같게 하였다. 

영어 성경들은  ַעַל־פָנָי [알파나이]의 번역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제외하고 거의 비슷하고 

  .의 번역에 있어서 대부분 복수로 번역하고 있다[엘로힘 아헤림] אֱלֹהִים אֲחֵרִים

④ 한글 성경들은 영어 성경들과 달리 원문이 똑같은 데도 불구하고 새번역을 제외하고 출 20:3 과 신 

5:7 의 번역을 서로 다르게 하였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번역자가 달라서 그랬을 수도 있고 

우리말성경처럼 번역자가 같더라도 원문이 똑같은 점에 신경을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 개역과 개역개정은 출애굽기에서 “너는”을 넣어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너는”을 넣지 않고 

번역하였다. 두 본문에 “너는”을 다 넣든지 아니면 둘 다 넣지 않든지 해야 할 것이다. 

• 개역은 출애굽기에서 “다른 신들을”이라고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위하는 신들을”이라고 번역하였다. 

신명기에 나오는 “위하는”이란 번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 개역개정은 출애굽기에서 “말라”로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말지니라”로 번역하였다. 이것도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ךָ •  를 번역할 때 단수 접미대명사를 반영하지 않고 새번역과 쉬운성경이 두 본문에 복수[르하]לְׁ

“너희는”이라고 번역하고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번역에 복수 “너희는”이라고 한 것은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 번역이나 개역/개역개정의 출애굽기 번역처럼 단수 “너는”이라고 고쳐야 할 것이다. 

 은 대부분 “다른 신들을”이라고 복수로 번역되어 있다. 우리말성경은[엘로힘 아헤림] אֱלֹהִים אֲחֵרִים •

신명기에서 “다른 신들을”이라고 복수로 번역한 반면 출애굽기에서 “어떤 다른 신도”라고 단수로 

번역하였다. 

2. 제 1 계명 본문 번역 

ךָ (1 יֶה־לְׁ  [로 이흐예-르하] לאֹ יִהְׁ

①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Imperfect)의 결합(thou shalt not do that!)은 부정어 אַל[알]과 

간접명령형(jussive)의 결합(do not do that!)보다 훨씬 더 강한 금지를 나타내며 신적 명령을 

강화하는데 사용된다(GKC 107o: 출 20:15; cf. 20:3, 4, 5, 7, 10, 12, 13, 14, 16, 17). 3  

ךָ ② יֶה־לְׁ 는 “너에게 있다”라고 직역된다. 히브리어는 영어의 have[이흐예 르하] יִהְׁ 동사와 같은 동사 없기 

때문에 전치사  ְׁל[르]를 사용하여 소유를 표현하므로 ָך יֶה־לְׁ  는 “belong to you = you[이흐예 르하] יִהְׁ

have 너에게 속하다, 네가 가지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ךָ לאֹ ③ יֶה־לְׁ יִהְׁ 는 직역하면 “너에게 있게 하지 말라”이다. 이것은 “너는 갖지 말라, 너는 두지 말라, 너는 

모시지 말라.”라고 번역할 수 있다. 

 [엘로힘 아헤림] אֱלֹהִים אֲחֵרִים (2

 

3 GKC = E. Kautzsch, ed., Gesenius' Hebrew Grammar, tr. A. E. Cowley (Oxford: Clarendon,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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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킬 때 장엄(존엄/탁월)의 복수(plural of[엘로힘]אֱלֹהִים ①

majesty/excellence; honorific plural)로서 אֱלֹהִים צַדִיק [엘로힘 차디크](“의로우신 하나님” 시 7:9[MT 

10])처럼 보통 단수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 단수 동사를 취한다(GKC 132h). [엘로힘]이 다른 신(들)을 

가리킬 때 복수 형용사의 수식을 받고(ים חֲדָשִִׁ֔ ים   (새로운 신들” 삿 5:8“ [엘로힘 하다심] אֱלֹהִִ֣

복수동사를 취한다. 그러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경우 단수 형용사(חַי[하이])를 쓰기도 하고(왕하 

19:4, 16) 복수 형용사(חַיִים[하임])를 쓰기도 한다(신 5:23; 삼상 17:26; 렘 23:36). 그리고 수 

24:19 의 דֹשִים קְׁ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우 형용사는 복수이지만 대명사는“ [엘로힘 크도심]  אֱלֹהִים 

단수 אוּה[후]로 받고 있다(GBH 148a).4 

②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언급하고 있는 출 20:3 의 אֲחֵרִים   אֱלֹהִים  [엘로힘 아헤림]에 

대하여 영어 성경들과 IBHS 7.4.3b 는 “other gods”라고 복수로 번역한 반면5 GKC 132h 와 GBH 

148a 는 장엄 복수의 맥락에서 단수 “another god”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 출 20:3 에서 יֶה 는 단수형 동사이고[이흐예]יִהְׁ אֲחֵרִים  אֱלֹהִים   [엘로힘 아헤림]은 주어로 복수형이다. 

동사가 주어보다 먼저 나오는 경우 주어의 성과 수에 상관없이 삼인칭  남성  단수 동사가 자주 

사용되므로(GKC 145o; WHS 228)6 단수 동사 יֶה  אֱלֹהִים  אֲחֵרִים 의 어형을 가지고 주어[이흐예]יִהְׁ

[엘로힘 아헤림]이 둘 이상의 신을 나타내는 “다른 신들”을 나타내는 복수인지 아니면 장엄 복수의 

맥락에서 “다른 신”을 나타내는 단수인지 판단할 수 없다.  

•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제치고 다른 신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길 만한 대상으로 삼아 

모시는 것이므로 주어 [엘로힘 아헤림]이 장엄 복수로 단수를 나타내는 “다른 신”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③ 본 주해는 אֱלֹהִים אֲחֵרִים 를 GKC 132h 와 GBH 148a 를 따라 NLT 와 우리말성경 출애굽기의 번역처럼 

단수 즉 “다른 신”이라고 번역하였다. 

 [알-파나이] עַל־פָנָיַ  (3

 

4 GBH [=JM] = P. Joüon, A Grammar of Biblical Hebrew tr. & rev. T. Muraoka 2 vols. (Rome: Pontifical 

Biblical Institute, 1991).  

5 IBHS = B. K. Waltke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Eisenbrauns, 1990).  

6 WHS= R. J. Williams, Williams' Hebrew Syntax, third ed. revised & expanded by John C. Beckman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1976). WHS 228 은 특히 주어가 무생물 혹은 동물일 때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는 것을 언급하고(예: 창 1:14; 39:5; 왕하 3:18, 26) 주어가 사람인 경우로 삿 8:6 의  וַיאֹמֶר שָרֵי סֻכוֹת 

[바요메르 싸레 쑤코트](“숙곳의 방백들이 말했다”)를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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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치사구 נֵי 에 1[알 프네]עַל־פְׁ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은 עַל־פָנַי[알 파나이](렘 6:7)이고 

이것의 휴지형은 עַל־פָנָי[알 파나이]이다. 그러나 레닌그라드 사본을 대본으로 한 BHS 의 출 20:3 과 

신 5:7 에는  ַעַל־פַנָי[알 파나야?]로 나오고 있다. 

② 사전과 참고 문법서의 풀이 

• BDB(818-819)는 נֵי  가 (a) in front of [=in the sight of =in presence of]; (b) before, to[알 프네]עַל־פְׁ

the exclusion of another, i.e., in preference to; (c) in addition to; (d) in front of [of localities] (e) 

over towards 라는 다섯 가지 의미로 쓰이는 것을 지적하고 예를 들었다. BDB 는 “다른 것을 배제하고 

–보다 앞서/앞세워; -보다 선호하여”라는 (b)의 의미를 지닌 예로 신 21:16 을 든 다음에 출 20:3 과 

신 5:7 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풀이하였다.7 

• KB(II: 944, 8 d)는 출 20:3 의  ַעַל־פַנָי[알 파나이]에 대하여 1) next to me (Zorell, Beer); 2) except me 

(Gesenius); 3) over me, to my disadvantage (Von Rad); 4) in front of me (Nielsen, Childs); 5) 

opposite me, before my face (Noth; Knierim); 6) in defiance of me (KBL, Preuss, Driver) 등의 6 가지 

의미를 실어놓았다.8 

• IBHS 11.2.13f(p. 218)는 “over against me”로 번역하였다.   

③ 역본들의 번역 

• 칠십인역(LXX)은 출애굽기에서 πλὴν ἐμού[플렌 에무](beside/except me 나 이외에)로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πρὸ προσώπου μου[프로 프로쏘푸 무](before my face 내 면전에)로 번역하였다.  

• 벌게이트역(Vulgate)은 출애굽기에서 coram me(before me)로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in conspectu 

meo(in my sight)로 번역하였다.  

•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before me”로 번역하고 난외에 “besides me”를 가능한 번역으로 제시하였다. 

NLT 는 “but”로 번역하고 NJPS 는 “besides/beside”로 번역하였다.  

• 한글 성경들은 대부분 “나 외에[는]”라고 번역하였다. 새번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그리고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는 “내 앞에서”라고 번역하였다. 

④ 교리 문답의 풀이 

 

7 BDB = F. Brown, S. R. Driver, and C. A. Briggs, A Hebrew and English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Oxford: Clarendon, 1907). 

8 약자 KB 가 가리키는 사전은 Ludwig Koehler and Walter Baumgartener, The Hebrew and Aramaic 

Lexicon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and edited under the supervision of M. E. J. Richardson, Study 

edition, 2 vols. (Leiden: Brill, 2001)이다. 이 사전은 보통 HALOT 로 약칭되지만 본 주해에서 편집자들의 

성을 따라 KB 로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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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스트민스터 대/소 교리 문답은 “before me 내 앞에” 혹은 “내 면전에 before my face”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9  

• 왓슨(Watson, 54)은 소교리 문답 해설에서 라틴어 신명기의 번역처럼 “in conspectu meo = in my 

sight, before my face”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⑤ 밀러(Miller, 20)는  ַעַל־פַנָי[알 파나이]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다중적(multivalent) 의미의 가능성을 

인식할 때 이 어구의 의도를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 before me = in front of: “For you, no other god goes in front of this deity or can take a place 

prior to the Lord of Israel.” [너는 어떤 다른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보다 앞서게 하거나 앞선 자리를 

차지하게 할 수 없다.] 

• beside me = alongside me: “No other god may be placed in a pantheon alongside this deity for 

you.” [너는 신전에서 여호와와 나란히 어떤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 Besides me = in my place = instead of me: “No other god may take the place of the Lord for 

you.” [너는 어떤 다른 신이 여호와를 대신하게 해서는 안 된다.] 

• Over against me = in hostile confrontation with me = against my face: “For you, no other god 

may be set over against the Lord.” [너는 어떤 다른 신이 여호와를 대적하게 해서는 안 된다.] 

⑥ 스튜아트(Stuart, 448-449)는 “before me 내 앞에”로 번역하면 1 계명이 다신론(polythieism)의 금지가 

아니고 신의 서열을 정하며(hierarchicalizing)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단일신론적(henotheistic) 명령이 되고, “other than me 나 이외에”로 번역하면 여호와만을 유일한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는 유일신론적(monotheistic) 명령이 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어구가 

나오는 구약의 구절들(cf. 창 49:30; 출 20:20; 레 9:24; 민 14:15; 16:22, 45; 20:6; 신 11:4; 사 65:3; 렘 

6:7; 나 2:1)을 살핀 후 칠십인역과 페시타역과 타르굼역이 “나 이외에”로 번역하며 여호와의 

우위성보다 배타성을 반영한 것처럼 “You must have no other gods over against me.” 혹은 “You 

must have no other gods in distinction to me.”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지었다. 

⑦ 크레이기(Craigie)는 그의 신명기 주석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10 

• 히브리어 ‘al-panay “besides me 나 외에”는 언약의 맥락에서 어느 다른 신과의 관계를 배제하며 

전적으로 배타적인 의미를 드러낸다. 1 계명은 유일신론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9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 106: “These words before me or before my face, in the first 

commandment, teach us, that God, who seeth all things, taketh special notice of, and is much displeased 

with, the sin of having any other God: that so it may be an argument to dissuade from it, and to 

aggravate it as a most impudent provocation (Ez 8:5-6; Ps 44:20-21): as also to persuade us to do as 

in his sight, whatever we do in his service (1 Chr 28:9).”  

10 Peter C. Craigie, The Book of Deuteronomy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6),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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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의 실재를 경험한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져야 할 직접적인 관계와 

헌신의 문제에 관심을 둔다.  

• 1 계명이 (여호와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신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신들 중 으뜸가는 최고의 신으로 

섬길 것을 요구하며 다른 신보다 여호와를 더 사랑하고 좋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는 

단일신론적인 접근은 언약의 배타적 성격에 의해 거부되어야 한다.11  

• 이 어구를 “before my face, in my sight”로 해석하며 1 계명이 여호와의 신전에 다른 신들이 

놓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cf. R. Knierim, “Das erste Gebot,” ZAW 77 

[1965]: 20-39)도 이차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언약의 맥락에서 관계와 헌신의 문제에 대한 

일차적 관심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거부되어야 한다.12  

4) 번역 

① 직역 

• 나 외에 다른 신(들)이 너에게 있지 않게 하라.  

• 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없게 하라. 

•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이 없게 하라. 

② 의역  

•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갖지/두지/섬기지/모시지 말라. 

• 너는 나 외에 어떤 다른 신도 갖지/두지/섬기지/모시지 말라 

③ 번역 

(출 20:3 = 신 5:7)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2. 제 1 계명의 의미 

1. 신을 모신다(to have a god/God)는 의미의 배타성 

1) 루터(Luther)는 “’신’이란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위해 의지하는 대상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시에 피난처가 

되는 대상에 대한 용어이다. 어떤 신을 모신다는 것은 전심으로 그 신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 . . 신을 모신다는 것은 상상할 수 있듯이 신을 손가락으로 붙잡거나 지갑 속에 넣거나 

상자 안에 가두어 두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신을 모신다는 것은 당신이 그를 마음으로 붙들고 

달라붙으며 그를 붙잡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마음으로 그에게 달라붙어 있는 것은 온전히 당신 자신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그는 우리가 그 자신 외에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 떠나길 

 

11 제 1 계명이 유일신론적(monotheistic) 명령이 아니라 단일신론적(henotheistic) 명령이라고 주장하는 

학자의 입장을 보기 위해서는 Enns, Exodus, 414 을 참고하라.  

12 Cole, Exodus, 153-154 도 Craigie 와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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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고 그가 유일하고 영원한 선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신에게로 이끌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하였다.13 

루터의 이러한 설명은 어떤 신을 모신다는 것이 그 신에게 전적이고 온전한 신뢰와 헌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다른 신들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다.     

2) 다른 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보다 우선적으로 섬김을 받거나 하나님과 동일한 헌신의 

대상으로 여김을 받거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에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는 

것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다른 신 혹은 다른 신들을 모시는 것은 남편이 보고 있는 

보는 면전에 간부(adulterer 姦夫)를 데려오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아내의 파렴치한 행위와 같다.  

① 엘리야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왕상 18:21)”고 “both/and 둘 다”가 아니라 “either/or 둘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섬기라고 분명하게 촉구하였다.  

②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cf. 마 

6:24)”고 말씀하셨다.14 

3)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것, 즉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분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다른 

대상에게 드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의 광대하심 앞에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존경과 예배(adoration = veneration and worship in submitting to his greatness), 그를 믿고 

의지하며 평안을 누리는 신뢰(trust = assurance of reposing in him), 우리의 유일한 후원으로서 그의 

 

13 Robert Kolb and Timothy J. Wengert, eds. The Book of Concord: The Confessions of the Evangelical 

Lutheran Church (Minneapolis: Fortress, 2000), 386 & 388 quoted in Miller, Ten Commandments, 19, 

28, & 31: “ A ‘god’ is the term for that to which we are to look for all good and in which we are to 

find refuge in all need. Therefore, to have a god is nothing else than to trust and believe in that one 

with your whole heart. . . . To have a god, as you can well imagine, does not mean to grasp him with 

your fingers, or to put him into a purse, or to shut him up in a box. Rather, you lay hold of God when 

your heart grasps him and clings to him completely. To cling to him wih your heart is nothing else than 

to entrust yourself to him completely. He wishes to turn us away from everything else apart from him, 

and to draw us to himself, because he is the one, eternal good.” 

14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에서 보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섬기지 못하다”라는 번역보다는 동사 δύναμαι 를 잘 반영한 누가복음의 “섬길 수 없다”라는 

번역이 원문에 더 충실한 번역으로 보인다. 헬라어 본문에서 마 6:24 와 눅 16:13 의 차이는 부정대명사 

Οὐδεὶς 다음에 “종, 하인”을 뜻하는 단어 οἰκέτης 가 마태복음에는 없으나 누가복음에는 있는 것이다. 

(눅 16:13) Οὐδεὶς οἰκέτης δύναται δυσὶ κυρίοις δουλεύειν· ἢ γὰρ τὸν ἕνα μισήσει καὶ τὸν ἕτερον 

ἀγαπήσει ἢ ἑνὸς ἀνθέξεται καὶ τοῦ ἑτέρου καταφρονήσει. οὐ δύνασθε θεῷ δουλεύειν καὶ μαμων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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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기원(invocation = habit of resorting to his faithfulness and help as our 

only support), 모든 것을 주신 것에 대한 찬양과 감사(thanksgiving = gratitude with praise ascribed to 

him for all good things)를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15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은 그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외적 고백에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가장 은밀한 것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의 눈앞에서도 

훼손되지 않고 온전하게 남아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는 것은 우리의 자신 전부와 우리의 

가진 것 전부를 그를 섬기고 찬양하는데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일대일 관계 정립 

1) 제 1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 곧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에게 

([알파나이] “나 외에”라는 어구의 접미대명사에 명시된) “나”와 ([르하] “너에게”라는 어구의 

접미대명사에 명시된) “너”의 일대일 관계의 성격을 밝히시며 구원받은 백성 “너”는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나”만을 유일하고 참된 신으로 모시고 섬길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다. 

2) 제 1 계명의 “나”는 바로 십계명 서언에 나오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네 하나님”을 지칭한다.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모든 

신에 뛰어나신 신이시요,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이시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요,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며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이시요, 홍해를 

가르고 육지처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이시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하나님이시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이셨다(시 136).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출 34:6). 

제 1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최우선적 

일이므로 십계명 중 처음 자리에 있으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하고 있다.  

3)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의 친 백성으로 삼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와 나누어 가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느 다른 신과 나누어 갖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사 42:8)”는 말씀처럼 

제 1 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soli Deo gloria, glory to God alone”이란 위대한 신학적 원리를 

천명하며 십계명의 선두에 있다. 

4)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언약 공동체의 전체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보다 우선시되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는 삶의 영역은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다른 신들은 

목상이나 석상보다 더 교묘한 형태를  띠고 다가온다. 우리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차적으로 만들도록 

 

15 Calvin, Institutes, II. viii. 16 (pp. 38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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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끄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다른 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16 사람은 그가 

누구를 섬기는가에 따라 그가 누구인지 결정된다.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인간의 본래 가치를 발견하고 실현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피조물에 부여된 가치를 바로 보며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이라도 

상대화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아래로 피조물을 다스리는 질서 안에 살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바로 모시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바른 질서가 부여된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만이 돈이든 

지식이든 기술이든 명예이든 권세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이 부여한 고유의 가치를 따라 

선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쓰며 그것들을 신격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할 

수 있다.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제 1 계명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 사람과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른 

질서 가운데 제 위치에 있게 되고 제대로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 제 1 계명이 지켜지면 타락으로 인해 

전도되어 버린 질서가 바로 회복되고 사람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5)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늘 기억하며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계속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식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따르고 섬기는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구원과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주 실수했던 것처럼 누가 주는 

자인가에 대한 오해나 착각이나 혼동에 빠지지 않는다. 감사는 감사드리는 자를 감사드리는 대상으로 

향하게 하고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기 때문이다. 감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해 준다. 감사는 제 1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주된 방법들 

중의 하나이다. 감사는 “내 능력, 내 손의 힘”이 모든 좋은 것을 얻게 하였다는 잘못된 생각을 막아주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것과 구원과 풍요를 줄 수 없는 대상을 우상화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며,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해 준다.17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는 제 1 계명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자이다. 

3. 제 1 계명의 금지와 요구 

 

16 Craigie, Deuteronomy, 153. 

17 Miller, Ten Commandments, 25-26: “. . . thanksgiving is one of the primary positive ways of keeping 

the First Commandment. It is a constant reminder of who is God and who has provided. It is a guard 

against thinking that “my own hand” has produced the good that one has, and it orients one’s being 

toward the Lord and away from other objects of idolization, starting with oneself. Thanksgiving by 

definition orients one toward the object of thanks and away from on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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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카일(Keil)은 제 1 계명이 매우 일반적인 진술이고 여러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생각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할(cf. 신 8:11, 11, 17)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명하는(cf. 신 6:5, 13, 17; 10:12, 20) 것이라고 설명했다.18  

2) 제 1 계명은 은혜로 언약을 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충성(allegiance/loyalty)을 다하는 백성으로 살 

것을 명하는 준수조항이다.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주 “다른 신들을 따르는 것(to go after/walk 

after/follow other gods הלךְ   אַחֲרֵי אֱלֹהִים אֲחֵרִים [할라흐 아하레 엘로힘 아헤림])”으로 언급된다(신 

6:14; 8:19; 11:28; 13:2). 따라서 제 1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은 “여호와를 따르는 것(to go after/walk 

after/follow the LORD    הוָה הלךְ אַחֲרֵי יְׁ [할라흐 아하레 아도나이])”으로 표현된다(신 7:4; 왕상 9:6).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버리고(עזב[아자브]) 다른 신을 따르며 절하고 섬기는 것은 언약을 

파기하는 일이고, 여호와만을 따르고 그를 떠나지 않고(דבק[다바크])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것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일이다. 

3) 밀러(21)는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에 대한 가장 강한 긍정적인 표현들 중의 하나로 신 13:4(MT 5)을 

들었다.19  

אֹתֹו  תֵלֵכוּ אַחֲרֵי יְהוָה אֱלֹהֵיכֶם וֹתָיו  תִירָאוּוְׁ אֶת־מִצְׁ קֹלֹו   תִשְמֹרוּוְׁ תִשְמָעוּ וּבְׁ  

אֹתֹו   ׃ תִדְבָקוּןוּבֹו  תַעֲבֹדוּוְׁ  

[⑴아하레 아도나이 엘로헤헴 텔레후 ⑵브오토 티라우 ⑶브에트-미츠보타브 티시모루 

⑷우브콜로 티시마우 ⑸브오토 타아보두 ⑹우보 티드바쿤]20 

 

18 C. F. Keil & F. Delitzsch, Commentary on the Old Testament in Ten Volumes (Grand Rapids: Eerdmans, 

1980), II: 114. “The sentence is quite a general one, and not only prohibits plolytheism and idolatry, the 

worship of idols in thought, word, and deed (cf. Deut. viii. 11, 17, 19), but also commands the fear, love, 

and worship of God the Lord (cf. Deut. vi. 5, 13, 17, x. 12, 20).”  

19 Craigie(Deuteronomy, 204, 223)는 신 13:4[MT 5]와 비교할 수 있는 구절로 신 10:12-13 을 들며 이 

구절이 제 1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 혹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일 큰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 

다섯 가지를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 10:12-13]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⑴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⑵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⑶그를 사랑하며 ⑷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⑸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20 신 13:4 의 번역 비교 

[개역개정]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새번역]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그분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충성을 다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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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13:4 은 6 개의 동사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첫 번째 동사문( אֱלֹהֵיכֶם יְהוָה  תֵלֵכוּ  אַחֲרֵי  [아하레 

아도나이 엘로헤헴 텔레후]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라)이 전체의 기반이 되고 각 동사문은 

제 1 계명의 내용을 강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신 13:4 의 번역: ⑴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따르고 ⑵그를 경외하고 ⑶그의 명령들을 지키고 

⑷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그에게 순종하고] ⑸그를 섬기고 ⑹그를 떠나지 말라[←그에게 붙어 

있으라] 

4) 제 1 계명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마 16:16).”라는 답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신 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막 

8:34; cf. 눅 9:23 에는 “날마다”라는 어구가 추가됨)”고 말씀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기독교인이나 모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만을 따르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제자도를 보여야 한다. 

5) 십계명의 서언과 제 1 계명의 관계 그리고 제 1 계명의 긍부 양면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은 신 6:10-

16 이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해 주실 때(신 

6:10-11) “너를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서언]”를 잊지 말고(신 6:12)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제 1 계명의 요구: 긍정](신 6:13) . . .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제 1 계명의 금지: 부정](신 6:14) . . .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제 1 계명의 금지: 부정](신 6:16)”고 권면하였다.  

6) 시편 81:9-10 은 제 1 계명의 의미를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시 81:9)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10)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7) 언약서(출 20:22-23:33)의 끝 부분은 제 1 계명의 요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쉬운성경]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만을 섬기시오. 여호와만을 존경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키며, 

복종하시오. 그분만을 섬기며 충성하시오. 

[우리말성경]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따르며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께 순종하고 

또 너희는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라. {“너희의 하나님”과 동격인 “여호와”가 번역에 빠졌음} 

NASB: You shall follow the LORD your God and fear Him; and you shall keep His commandments, 

listen to His voice, serve Him, and cling to Him. 

NIV: It is the LORD your God you must follow, and him you must revere. Keep his commands and 

obey him; serve him and hold fast to him. 

ESV: You shall walk after the LORD your God and fear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and obey 

his voice, and you shall serve him and hold fast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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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0:24)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8) 카이저(Kaiser)는 제 1 계명이 무신론을 겨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신으로 모셔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우상 숭배를 겨냥하여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다신론을 

겨냥하여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을 요구하고, 형식주의를 겨냥하여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섬겨야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뜻에 맞게 사는 모든 윤리의 근거가 여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21   

3. 다른 신들      

1.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긴 것을 명시하는 구절들 

1)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4-15)”고 말했다. 여기에서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를 가리키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은 가나안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애굽의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다.  

2)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삿 2:11-13).”라고 기록하고 있다.  

3) 열왕기 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긴 죄에 있음을 왕하 17:7-

18 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하 17:7)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9)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에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10)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11)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 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으며 (12)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13)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21 Walter C. Kaiser Jr., Toward Old Testament Ethics (Grand Rapids: Zondervan, 1991), 85. “Thus the first 

“word” takes aim at atheism (we must have a God), idolatry (we must have Yahweh as our God), 

polytheism (we must have the Lord God alone), and formalism (we must love, fear, and serve the Lord 

God with all our heart, soul, strength, and mind). The ground of all morality [=conformity to the 

character and will of God] begins here.”  

javascript:openDict('3255',%20'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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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15)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16)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17)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노하게 하였으므로 (1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4) 에스겔(20:1-36)은 여호와께 물으러 온 장로들에게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의 아름다운 곳”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였지만 

조상들이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그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들을 사모하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며 여호와께 범죄하고 여호와를 

욕되게” 하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2. 구약 성경에 언급된 신들 

1) 레반트(시리아-팔레스타인)의 신들  

신 지역 지위 성경 구절 

바알 가나안 폭풍의 신 왕상 16:31; 18:18-46 

아스다롯 가나안 사랑과 다산의 신 삿 2:13; 10:6; 삼상 12:10; 왕상 11:5 

하늘황후 가나안 아스다롯과 동일 렘 7:18; 44:17-25 

다곤 블레셋 국가의 신, 곡물신 삿 16:23; 삼상 5:2-7 

그모스 모압 국가의 신, 전쟁신 민 21:29; 삿 11:24; 왕상 11:7, 33; 렘 48:7 

몰록, 몰렉 

말감, 밀곰 
암몬 국가의 신 왕상 11:7, 33; 렘 49:1; 습 1:5 

2) 메소포다미아의 신들 

신 지역 지위 성경 구절 

마르둑 바벨론 폭풍의 신 렘 50:2 

벨 바벨론 마르둑의 다른 명칭 사 46:1; 렘 50:2; 51:44 

느보 바벨론 마르둑의 아들 사 46:1 

담무스 수메르 다산의 신 겔 8:14 

3. 고대 근동의 신들 (ISBE 4: 79-107, “Religions of the Biblical World”)22 

 

22 ISBE = G. W. Bromiley, ed.,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edia Rev. ed. 4 vols. (Grand Rapids: 

Eerdmans, 197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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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아시아 (히타이트, 후르) 

① 고 히타이트(Old Hittite)  

 텔피누(Telipinu) 폭풍 신  

 자바바(ZABABA): 텔피누의 아버지, 폭풍신, 태양신  

 닌투(NIN.TU) = 하나하나(Hannahanna): 모신(mother-goddess) 

② 중/신 히타이트(Middle and New Hittite) 

 테숩(Teshub) = 타르훈타(Tarhunta): 폭풍 신 

 헤밧(Hebat): 테숩의 아내, 태양신(=아리나 Arinna) 

2) 레반트(시리아와 팔레스타인) 

① 레반트의 주요 신들은 엘(El), 바알(Baal), 다곤(Dagan, Dagon), 아낫(Anat, Anath), 

아스토렛/아스타르트(Ashtoreth/Astarte)이다.  

② 다른 신들로 폭풍의 신 하닷(Hadad), 바다를 의미하는 얌(Yam), 죽음을 뜻하는 모트(Mot), 역병의 신 

레셉(Resheph), 태양의 신 샤파시/세메시(Šapaš, Šemeš) 등이 있다.  

③ 지역 신으로 모압의 그모스(Chemosh), 암몬의 밀곰(Milkom) 등이 있다. 밀곰(Milkom)은 

말감(Malkam), 몰렉(Molech), 혹은 몰록(Moloch) 등으로도 불리운다.  

3) 수메르의 신들23 

 

4) 메소포타미아(앗수르와 바벨론)의 신24 

 

23 이 도표는 www.ianlawton.com/mes2.htm 에 옮긴 것이다.   

24 메소포타미아 신들의 형상을 보려면 www.mesopotamia.co.uk/gods/explore/main.htm 을 참고하라. 

http://www.ianlawton.com/mes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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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앗수르와 바벨론에서는 수메르의 신들을 자기들에게 맞게 받아들이고 새 이름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앗수르 및 바벨론의 신들의 근본적인 성격은 수메르의 신들과 똑같다. 앗수르와 바벨론에 3 천여 

신들의 이름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들은 우주적(cosmic) 세 신 즉 아누(Anu), 엔릴(Enlil), 

에아(Ea)와 천체적(astral) 세 신 즉 씬(Sin), 샤마시(Shamash), 이시타르(Ishtar)이다. 이외에 다른 중요한 

신들로 아닷(Adad), 다간(Dagan), 닌우르타(Ninurta), 네르갈(Nergal), 마르둑(Marduk), 아슈르(Ashur) 

등을 들 수 있다.  

② 아누(Anu, 수메르어 AN[안])는 “하늘 heaven”이란 뜻을 가지며 신들의 아버지요 왕이다. 명목상으로는 

가장 높은 신이지만 실제로는 수동적이다. 아누의 아내는 안투(Antu) 혹은 이시타르(Ishtar)이고 아누의 

도시는 우룩(Uruk)이다.  

③ 엔릴(Enlil 혹은 Ellil[엘릴], 수메르 ENLIL[엔릴])은 “바람의 주 lord wind”란 뜻을 가지며 대기, 바람, 

폭풍을 나타낸다. 실제적으로 그는 주요 신으로 그리고 신들 회의의 집행자로서 활동한다. 그는 운명의 

서판(tablets of destiny)을 소유하고 세계의 운명을 결정한다. 그는 자비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엔릴의 아내는 닌릴(Ninlil, 수메르어 NINLIL)이며 엔릴의 도시는 니푸르(Nippur)이다.  

④ 에아(Ea, 수메르어 ENKI[엔키] “땅의 주 lord earth”, “지하의 주 lord of the subterranean region”)는 

지하 담수 대양의 주(수메르어 AB-ZU[아브-주]; 아카드어 apšu[압슈])이다. 에아는 수메르어 

EA[에아](house of water)로 생각될 수 있으나 수메르 학자 크레이머(Kramer)는 에아가 셈족어인 

것으로 생각한다. 에아는 지혜, 주술, 예술, 기술, 문화의 신이다. 에아의 아내는 닌키(Ninki, 수메르어 

NINKI[닌키] 혹은 DAMGALNUNNA[담갈누나], DAMKINA[담키나]라고도 함)이고 에아의 도시는 

에리두(Eridu)이다.  

⑤ 씬(Sin, 수메르어 NANNA[난나]; SU-EN[쑤-엔])은 달을 나타낸다. 씬의 활동 영역은 다른 신들과 

겹쳐지는데 지혜(Ea), 심판(Shamash), 운명의 결정(Enlil)이다. 씬을 최고의 신으로 만들려는 시도가 

주전 6 세기 신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Nabonidus)에 의해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씬의 아내는 닌갈(Ningal, 수메르어 NINGAL[닌갈] cf. 서부 셈족어 Nikkal[니칼])이고 씬의 주요 도시는 

우르(Ur)이며 북부 메소포타미아 하란(Harran)에서도 숭배되었다.  

⑥ 샤마시(Shamash, 수메르어 UTU[우투])는 태양(히브리어 שֶמֶש[셰메시], 아카드어 šamšu[샴슈])을 

나타낸다. 샤마시는 정의와 공평의 신이고 신들의 재판관이다. 샤마시는 함무라피 법전 비문에 

함무라피 왕에게 홀을 주는 모습으로 새겨져 있다. 샤마시의 아내는 아야(Aia)이며 샤마시의 도시들은 

씨파르(Sippar)와 라르싸(Larsa)이다. 

⑦ 이시타르(Ishtar, 수메르어 INANNA[이나나])는 가장 중요한 여신이며 많은 다른 여신들의 역할과 

성격을 융합하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이시타루(ištaru)란 형태로 “여신”을 의미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이시타르는 아침과 저녁의 별(Venus)이고, 성적인 사랑과 다산의 여신이고, 앗시리아에서는 정열의 

여신으로 보고 전쟁의 여신으로 여긴다. 이시타르의 도시는 우룩(Uruk)이고 따라서 때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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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Anu)의 아내로 간주된다. 이스타르는 니느웨(Nineveh)의 이스타르, 아르벨라(Arbela)의 이시타르, 

비트키트무리(Bitkitmuri)의 이시타르처럼 지역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며 숭배되기도 한다. 

타무즈(Tammuz 혹은 Ta'ūzu[타우주], 수메르어 DUMUZI[두무지])가 그녀의 남편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⑧ 아닷(Adad)은 수메르의 덜 중요한 신 이시쿠르(ISHKUR)와 관련이 있으며 서부 셈족에서는 

하닷(Hadad)과 같은 신으로 천둥과 폭풍의 신이다. 아닷은 풍요를 주는 좋은 신이기도 하지만 홍수를 

통하여 파괴를 주는 신이기도 하다. 마리(Mari)에서 아닷은 높은 지위의 신으로 간주되었다. 

⑨ 다간(Dagan)은 다산의 신이며 마리(Mari) 지역에서 중요한 신이었다. 다간은 블레셋의 다곤(Dagon)과 

같다.  

⑩ 닌우르타(Ninurta, 수메르어 NINURTA[닌우르타])는 또 하나의 폭풍의 신이며 전쟁과 사냥의 신이다. 

닌우르타는 신화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의 특정 도시는 없지만 중기 앗시리아 시기(주전 1370-

910)에 현대의 니므룻(Nimrud)인 칼라(Calah, cf. 창 10:8f)에서 사냥의 신으로 숭배되었다. 닌우르타의 

아내는 치료의 여신 굴라(Gula)이다.   

⑪ 네르갈(Nergal, 수메르어 NERGAL[네르갈])은 재앙의 신이고 지하 세계의 주이며 지하 세계에서 그의 

아내는 에레시키갈(Ereshkigal, 수메르어 ERESHKIGAL[에레시키갈]; 아카드어 Allatu[알라투])이다. 

네르갈은 여러 지역에서 숭배되었으나 특별히 쿠사(Cutha, cf. 왕하 17:30 굿)에서 숭배되었고 거기에서 

그의 아내는 라즈(Laz)이다.  

⑫ 타무즈(Tammuz 혹은 Ta'ūzu[타우주], 수메르어 DUMUZI[두무지])는 목축과 농사에 관련된 다산의 

신이다. 수메르에서 두무지는 두드러진 역할을 하였으나 앗수르-바벨론에서 타무즈는 별로 두드러진 

역할을 한 것이 없다. 앗수르-바벨론의 결혼 예식(sacred marriage rite)에서 국가의 신 

마르둑(Marduk)과 아슈르(Ashur)가 타무즈의 역할을 대신 하였다. 타무즈 숭배(Tammuz cult)는 매년 

타무즈의 계절적인 죽음과 다산의 자연적 힘의 멈춤에 대하여 애곡한다. 

⑬ 주전 1595 년 바벨론 제 1 왕조(함무라피 왕조)가 멸망한 후 주전 2 천년기 후반 동안에 

마르둑(Marduk)은 바벨론의 국가 신이 되었고 아슈르(Ashur)는 앗수르의 국가 신이 되었다.  

⑭ 마르둑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마르둑은 수메르어 AMAR-UTU-K[아마르-우투-크](young calf of the 

sun)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르둑이 원래 태양신이었다고 제안되기도 하지만 국가 신으로 

태양과 관련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마르둑은 에아(Ea)의 아들로 마술과 주술의 신이고 

마르둑의 도시는 바벨론이고 마르둑의 신전은 에싸길라(Esagila)이고 마르둑의 아내는 

싸르파니투(Sarpanitu)이다. 마르둑의 원래 도시는 에리두(Eridu)이었는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 에아(Ea, 수메르어 ENKI[엔키])의 도시가 에리두이고 그의 신전 에싸길라(Esagila)가 원래 

에리두에 있던 신전의 이름이고 에리두 창조 설화(cosmogony)가 바벨론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Enuma Elish)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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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아슈르(Ashur)는 앗수르의 국가 신으로 앗수르 제국의 힘이 커짐에 따라 그의 중요성도 점점 커져갔다. 

앗수르에서 아슈르는 많은 다른 신들의 역할을 융합하였다. 아슈르는 샤마시(Shamash) 대신 정의의 

신이고 신들의 재판관이다. 아슈르는 아누(Anu)와 엔릴(Enlil) 대신 왕위를 수여하는 신이고, 신들의 

아버지로 신들을 낳는 신이다. 아슈르는 앗수르 군대에 승리를 주는 전쟁의 신이다. 아슈르의 신전은 

수도 아슈르(Asshur)에 있는 에스하라(Esharra)이고 아슈르의 아내는 닌릴(Ninlil, 원래는 엔릴의 

아내)이다.   

5) 이집트의 신들25 

① 이집트에는 여러 지역에 종교 중심지들이 있었고 각 종교 중심지에는 신들을 섬기는 사제 집단이 

있었다. 두드러진 종교 중심지로는 하 이집트(Lower Egypt)의 헬리오폴리스(Heliopolis)와 

멤피스(Memphis), 상 이집트(Upper Egypt)의 테베(Thebes)와 엘레판틴(Elephantine), 그리고 중 

이집트(Central Egypt)의 헤르모폴리스(Hermopolis)가 있었다. 중교 중심지마다 우주의 기원을 말하는 

창조 설화(cosmogony)가 있었다. 정치적 권력이 시대에 따라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던 

것처럼 사제들의 권력도 지역에 따라 이동하였고 이 과정에서 상당한 종교적 혼합 현상이 일어났다. 

② 하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지금의 Cairo 의 교외지역) 창조 설화는 아텐(Aten)을 최초의 신(primal 

god)으로 언급한다. 그가 스스로 태어났는지 아니면 원시 대양(primeval ocean) 눈(Nun)으로부터 

태어났는지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다. 아텐은 대기의 신 슈(Shu)와 습기와 이슬의 여신 

테프누트(Tefnut)를 낳는다. 슈와 테프누트는 땅 신 게브(Geb)와 하늘 여신 누트(Nut)를 낳는다. 게브와 

누트는 오시리스(Osiris), 이시스(Isis), 세스(Seth), 네프티스(Nephthys)를 낳는다. 이 아홉 신들은 

Ennead(구신 九神)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러 대에 걸쳐 남매 신들이 결혼한 것이 특징이다.  

③ 하 이집트의 멤피스에서는 프타(Ptah)가 창조주이다. 프타의 아내는 여신 나우네트(Naunet, Nun 의 

여성형)이다.  

④ 멤피스에서 남쪽으로 260km 떨어진 곳에 있는 헤르모폴리스에서는 토트(Thoth)가 창조주이다. 

토트는 자신을 스스로 낳고 그 후 4 쌍으로 된 여덟 신(Ogdoad) 즉 눈(Nun)과 나우네트(Naunet), 

후(Huh)와 하우헤트(Hauhet), 쿠크(Kuk)와 카우케트(Kauket), 그리고 아몬(Amon)과 

아마우네트(Amaunet)를 낳는다. 

⑤ 상 이집트의 테베에서는 아몬(Amon)이 창조주이다. 아몬은 자신을 스스로 낳고 모든 신들과 인간을 

창조했고 아홉 신(Ennead)과 여덟 신(Ogdoad)을 조직화했다. 그리고 아몬은 하늘로 올라가 레(Re)와 

연합하여 아몬-레(Amon-Re)가 되었다. 아몬-레는 18-19 왕조의 주요 신이다. 오시리스는 테베에서 

 

25 이집트의 신들의 형상을 보려면 http://www.bbc.co.uk/history/ancient/egyptians/gods_gallery.shtml 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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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났고 그의 누이이며 아내인 이시스와 더불어 호루스(Horus)를 낳는다. 호루스는 이집트 왕국의 

창시자이다. 

⑥ 상 이집트의 엘레판틴에는 체계화된 창조 설화가 없지만 한 변형이 발견된다. 다산과 도예의 신 

크눔(Khnum)이 그의 도공 바퀴(potter's wheel)에서 사람들을 만들었다. 크눔은 지하 수로에서 나온 

나일강이 하나는 북쪽 지중해로 나아가고 다른 하나는 남쪽 이디오피아 국경으로 나아가는 분계점인 

제일 분류[奔流](the First Cataract)를 관장하였다.  

⑦ 이집트의 신들의 특징은 남녀 쌍으로 되어 있는 점이다. 신들의 쌍은 많은 경우 같은 명사의 남성형과 

여성형으로 되어 있다. 권력의 변동으로 인해 종교 중심지가 이동되었던 상황에서 신들의 융합이 

이루어져 그 쌍이 항상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그 예로 프타(Ptah)의 아내가 어떤 문헌에는 

바스테트(Bastet)로 나오고 어떤 문헌에는 세케트(Sekhet)로 나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4.  다른 신(우상)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와 태도      

1. 참된 신 

1) 애굽 땅 곧 종살이하던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26  

①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그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사 44:6; 신 4:39-40; 6:4-5).  

• [사 44: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 [신 4:39-40]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 없이 오래 살리라  

• [신 6:4-5]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② 여호와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고 그와 같은 신은 없다(출 15:11; 왕상 8:23).  

• [출 15: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이까?  

 

26 애굽의 오시리스(Osiris), 이시스(Isis), 셋(Seth), 호루스(Horus), 아문-레(Amun-Re), 아툼-레(Atum-Re of 

Heliopolis), 프타(Ptah of Memphis), 아몬(Amon of Thebes) 등은 구원을 주지 않았고 줄 수도 없었다. 

가나안의 바알이나 시돈의 아스다롯(왕상 11:5; 왕하 23:13)이나 모압의 그모스(왕상 11:7; 왕하 23:13; 

모압= 그모스의 백성, 민 21:29; 렘 48:46)나 암몬의 밀곰(왕상 11:5; 왕하 23:13)/몰렉(왕상 11:7)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지 못했다. 블레셋의 다곤(삿 16:23-25; 삼상 5:1-5; 대상 10;10)이나 

아스다롯(삼상 31:10)이나 바알 세붑(Baal-zebub ‘lord of flies’ of Ekron, 왕하 1:2-3, 6, 16: ? = Baal-zebul 

‘lord of the heavenly dwelling, or lord Baal’)이 이스라엘에게 참된 구원을 주지 못했다. 아람의 

하닷(Hadad), 림몬(Rimmon, 왕하 5:18), 하닷-림몬(슥 12:11: ? Hadad-Rimmon = Hadad Rammān, Hadad 

Thunderer) 등과 에돔의 카우스/코스(Qaus/Qos, cf. Koze of Idumeans) 등의 신들이 구원을 주거나 

풍요로운 복된 삶을 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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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상 8:23]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2)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풍요롭고 복된 삶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리게 될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네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잊지말라고 권면하였다(신 8:17-18). 모세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르며 

섬기고 절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신 8:19). 모세가 가르쳐 준대로 여호와 

이외에 구원과 풍요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신이 없다.  

② 모세가 진정한 반석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반석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행위를 막기 위해 

외우도록 지은 노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신 32:3-4, 15-17, 29-31] 3)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4)그는 반석이시니 그 하신 일(개역: 공덕)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 15)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개역: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 29)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멸하였으리라 30)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31)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③ 모세는 다른 신들을 따라 가서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를(신 13:6-7)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신 13:10)”로 규정하였다. 모세는 

그 유혹하는 자가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 하는 

친구이든” 간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며 

돌로 쳐 죽이라(신 13:8-10)”고 명하였다.27   

3) 구원과 풍요를 주시는 여호와 대신에 (혹은 여호와와 함께) 구원도 줄 수 없고 복된 삶을 줄 수 없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하나에게 제 1 계명을 통하여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고 

 

27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여호와만 섬기라는 권면은 신 6:4-

5, 12-15; 10:12-13, 20-21; 8:11, 17-19; 26:16-19; 32:3-4, 15-17, 29-31 등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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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시며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살도록 구원을 주신 여호와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것을 

요구하셨다.  

2. 우상, 거짓 신 

1) 우상은 거짓 신이고 신이 아니다. 여호와만 참된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은 없다. 이것은 사 40-66 장이 

다룬 주제들 중의 하나이다.  

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이시고(사 40:18; 45:7, 18)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분도 

여호와이시고(사 40:2) 고레스를 통하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분도 여호와이시다(사 44:28-45:7). 

② 신 4:35, 39 처럼 사 44-45 장에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혹은 “나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주제적 진술이 반복된다. 

[사 44:6, 8] (6)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 . . (8) . . .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사 45:5-6, 14, 18, 21-22] (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6)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14)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18)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1)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③ 사 40 장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에 비하여 나라들과 그들의 통치자들과 그들의 우상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밝힌다. 나라들은 통의 물 방울 하나 같고 저울의 작은 띠끌 같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것도 아니며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간주된다.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고 장색이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걸쳐 

놓은 것이거나 썩지 않는 나무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통치자들은 풀포기와 같고 검불과 같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는 

선지자의 질문(사 40:18) 그리고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라는 거룩하신 이의 질문(사 40:25)에 누구라도 부정적인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④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신을 삼은 것으로 짐승이 “실어 나르는 무거운 짐”이고(사 46:1) 사람들이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는(사 46:7)“ 것이다. 사람들에 의해  옮겨져야만 

이동할 수 있는 우상(carried idols)과 달리 여호와는 그가 창조한 백성을 모태에서 백발까지 안고 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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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고(사 46:3-4) 나르시는 하나님이시다(carrying God).28 이러하신 여호와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사 46:5)”라고 반문하시고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사 

46:9)”고 말씀하셨다.  

⑤ 우상들은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다 바람에 날려 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지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사 57:13). 

백성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사 58:9)”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2) 우상은 헛된 것이고 무익하며 거짓 스승이고 결코 구원을 베풀 수 없는무능한 것이다(렘 2:11, 13, 27-

28; 10:6-16; 11:12; 14:22; 합 2:18-19).  

①  예레미야는 여호와만이 살아 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같은 신이 없으며(10:6-7; 10)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짓된 것이고(10:14) 헛된 것이고( הֶבֶל[헤벨] 10:15; 8:19; 14:22;) 무익한 것이고(2:11) 

터진 웅덩이 같은 것이고(2:13)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해 줄 수 없고(2:27-28; 11:12) 망할 것이고(10:11, 

15) 섬기는 자가 수치를 당할 것(10:14)이라고 말하였다.  

• [렘 10:6-16] (6)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7)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8)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10)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11)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12)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13)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14)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15)그것들은 헛 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16)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 [렘 14:22] 이방인의 우상[직역: 헛된 것들]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이까 

• [렘 8:19]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 [렘 2: 11, 13, 27-28] (11)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28 Miller, Ten Commandments,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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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27)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 [렘 11:12]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치 못하리라 

② 하박국은 우상이 무익하고 거짓 스승이고 생기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다. 

[합 2:18-20] (18)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20)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③ 호세아는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먹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잊어버리고(호 13:4-

6) 왕(호 13:10)이나 군사력(호 14:3)이나 우상(13:2; 14:3) 등 다른 힘을 신뢰한 것을  회개하고 여호와 

이외에 구원자가 없음을 깨닫고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하지 않겠다고 여호와께 말하라고 

권면하였다.  

[호 13:4-6] (4)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5)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6) 그들이 먹여 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호 14:2-3] (2)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3)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3) 우상을 섬기는 자는 아무런 힘이 없는 우상과 같게 된다(시 115:4-8; 135:15-18). 시편 기자는 “땅에 

속하고 만들어지고 생기가 없고 말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상과 “하늘에 계시고 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여호와를 대조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노래한다. 

①  [시 115:3-9] (3)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4)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5)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6)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7)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8)우상들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9)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②  [시 135:15-19] (15)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16)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17)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18)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9)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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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상은 실체가 없으며 아무 것도 아니다(고전 8:4-6).  

[고전 8:4-6] (4)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5)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6)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5) 우상(다른 신)의 배후에는 사탄과 귀신들이 있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사탄과 귀신들에게 제사하는 

것이다(신 32:15-17; 고전 10:14-21).29  

① 다른 신들과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탄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을 파괴하는 일만 하는 존재이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참소하는 자다(요 8:44; 고후 11:13-15).30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부터 범죄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나타나셨다(요일 3:8).31  

②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이외에 다른 신들과 우상을 섬기는 일은 사탄과 귀신들을 섬기는 것이므로 결국 

그들처럼 멸망하게 된다. 계 12-13 장의 사단적 삼위일체인 용과 짐승(바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땅 

짐승)는 더러운 귀신의 영(계 16:13)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결말을 맞도록 되어 있다(계 20:10).32 

 

29 [신 32:15-17] (15)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지매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하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6)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17)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개역: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고전 10:14-21] (14)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15)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16)우리가 축복하는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예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예함이 아니냐 (17)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예함이라 (18)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예하는 자들이 아니냐 (19)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20)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21)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개역: 상)과 귀신의 식탁(개역: 상)에 겸하여 참예치 못하리라  
30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고후 11:13-15] (13)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궤휼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14)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15)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31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32 [계 12:9-10] (9)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10)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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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시록은 짐승을 따르며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은 결국 사람 이하의 짐승과 같게 되고 짐승처럼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금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6) 우상이 신이 아니고 무익하고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실체가 없고 아무 것도 아닌 사실은 다음 몇 

가지 내러티브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① [삿 6 장]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의 아세라를 찍은 일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대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삿 6:31)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성읍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던 바알과 아세라를 제거해 버린 기드온 즉 여룹바알에게 손을 댈 수 없었다. 

② [왕상 18 장]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라고 

외쳤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 쌓은 제단 주위를 돌며 춤을 추었다. 

엘리야는 “더 큰소리로 불러보시오. 바알은 신이니까, 다른 볼일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용변을 보고 

있을지, 아니면 멀리 여행을 떠났을지, 그것도 아니면 자고 있으므로 깨워야 할지, 모르지 않소.”라고 

조롱하였다. 이에 바알 선지자들은 더 큰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들의 관습에 따라 칼과 창으로 피가 

흐르도록 자기 몸을 찔렀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미친 듯이 날뛰며 저녁 제사 드릴 시간이 될 

때까지 바알을 불렀으나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대답도 없고,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는 바알의 밝히 드러난 무능과 달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로 응답하시며 번제물과 

나무와 돌들과 흙을 태웠고, 도랑 안에 있는 물을 모두 마르게 하셨다. 백성은 불로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외쳤다. 

③ [삼상 5 장]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땅 바닥에 그 얼굴을 박고 있는 것을 보고 아스돗 

사람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제자리에 세워 놓았다. 그러나 그 이튿날 아침 일찍 그들은 더 처참한 

다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다곤이 또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서 땅바닥에 얼굴을 박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곤의 머리와 두 팔목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었고, 다곤은 몸뚱이만 남아 있었다. 

이것을 보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독종 재앙을 내리셨다. 아스돗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무섭게 내리치니, 그 신의 궤를 우리가 있는 곳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었다.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계 16:13-14] (13)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계 20:10]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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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겼지만 독종 재앙은 계속되었다. 이렇게 다곤은 자신을 지킬 수 없는 거짓 신이었고 그의 백성 

블레셋 사람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는 무능한 신이었다. 

④ 여러 신들을 섬겨야 하는 사람들의 불안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까지 만들었던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 아덴 사람들에게서 잘 보여 진다(행 17:23). 신들의 진노를 모두 달래었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알지 못하는 신이 있어 그의 진노를 달래지 못했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는 심정으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제사했던 아덴 사람들을 그려보라.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하며 많은 신들을 섬겨야 하는 

무거운 멍에를 메고 비관적으로 살 수 밖에 없었던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거짓 신들을 버리고 참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다른 신들의 진노를 두려워 

할 필요가 없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라고 제 1 계명을 주셨다. 이스라엘이 다신론의 문화 배경 가운데서 

오직 한 분 참되신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다른 민족들과 진정으로 구별되는 표시 중의 표시이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복 중의 복이었다.33     

5. 제 1 계명과 솔로몬      

1. 은혜의 하나님 

1) 하나님은 솔로몬이 간구한 대로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대상 29:25). 그래서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그 어느 왕보다 컸다(왕상 10:23; 대하 9:22).  

2)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봉헌하는 영광도 누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받은 솔로몬이 제 1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왕으로 기억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이다.  

 

33 Berkhof, Systematic Theology, 22-25 에 의하면 기독교의 신관과 다른 신관은 다음과 같이 비교된다. 

기독교의 신관은 유일신론(monotheism)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만을 

경배하고 섬긴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다만 참 하나님이 한 분 계시며 그분이 

자신에 대해 계시한 말씀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한다. 유일신론과 대조되는 것들로 

단일신론, 다신론, 이신론, 범신론, 무신론 등이 있다. 단일신론(henotheism)과 다신론(polytheism)은 

인격적이나 유한한 신을 섬기는 것으로 전자는 여러 신들 중 하나를, 후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신론(deism)은 세상에서 신을 배제함으로써 신의 내재성 대신 초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범신론(pantheism)은 하나님과 세계를 동일시함으로써 피조물과 구별되며 그 위에서 무한히 고귀하신 

신적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다. 무신론(atheism)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불경건한 자들의 실제적(practical) 무신론과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추론에 의해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론적(theoretical) 무신론이 있다. 후자는 신적 존재를 단호히 배격하는 

교조적(dogmatic) 무신론,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인간의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지를 의심하는 

회의적(sceptical) 무신론, 신적 존재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비판적(critical) 무신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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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은의 솔로몬 

1) 솔로몬은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의 

마음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왕상 

11:4, 6). 솔로몬은 시돈의 아스다롯과 암몬의 밀곰을 따랐고 모압의 그모스와 암몬의 몰록을 비롯한 

이방여인들의 신을 위하여 (그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과 라이벌이 되는) 산당을 짓고 그들이 자기의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하도록 하였다(왕상 11:5, 7-8).  

2) 이렇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진노하셨다(왕상 11:9).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고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으나 솔로몬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종 다윗과 그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두 지파만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기시고 나머지를 르호보암의 손에서 

빼앗아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주셨다(왕상 11:10-13; 12:16-20; 13:24).   

3. 왕에 대한 규례를 어긴 솔로몬 

1)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왕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왕과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영구할 것을 약속하시며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신 17:16-

20). 이러한 왕의 규례에 비추어 보면 솔로몬은 처음에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구할 때 그가 구하지 

않았던 은금과 여인과 힘을 결국 그의 신으로 삼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여호와의 진노를 산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2) 왕에 대한 규례를 어긴 솔로몬은 “풍부에 처할 줄 아는(빌 4:12)” 비결을 배우는데 실패한 왕이었다.  

① 솔로몬은 처음에 은금을 구하지 않았으나 점점 재물의 신을 섬기는 왕이 되어갔다. 여호와를 위해 

7 년간(왕상 6:38) 성전을 건축한 것과 자신을 위해 자기의 왕궁을 13 년 동안(왕상 7:1) 건축한 것을 

비교하면 부가 올무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다(왕상 10:21, 

27).  

② 솔로몬은 처음에 힘을 구하지 않았으나 점점 권력의 신을 섬기는 왕이 되어갔다.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신 17:16)는 규례와 달리 솔로몬은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들여왔고(왕상 10:28-29) 병거가 천사백 대이고 마병이 만이천 명이고 말 외양간이 사만이나 

되었다(왕상 4:26; 왕상 10:26).  

③ 솔로몬은 많은 아내를 두어 그들이 왕의 마음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규례를 따르지 않고 

정치적인 목적의 통혼과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통혼을 하며 후궁 칠백 명과 첩 삼백 명을 

두었다(왕상 11:3).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이 결국 이스라엘 자손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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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것이라는 여호와의 경고대로 솔로몬은 그가 취한 이방 여인들에 의하여 그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나도록 미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버렸다(왕상 11:1-7).   

4. 제 1 계명을 어긴 솔로몬 

1)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지시하며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고 권면하고 

경고하였다.  

2) 전도자가 그의 자서전에서 기록한 것과 솔로몬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모습이 매우 

흡사하다. 전도자는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전 2:7 하-11).”라고 말했다.  

3)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왕의 권면과 경고를 귀담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제 1 계명을 잘 지켰더라면 

전도자가 묘사한 것 같은 그러한 허무를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 시대에 반역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의 대부분이 여로보암에게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6. 그리스도와 제 1 계명      

1. 예수님의 제 1 계명 준수 

1) 예수님의 시험 

① 예수님의 공생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일로부터 시작되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소리가 들렸다(마 3:16-17). 그 때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밤낮으로 금식하며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눅 4:1-2).” 마귀는 40 일 동안 시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40 일 

금식 후 매우 주리셨을 때에도 3 가지 시험을 했다(마 4:3-11; 눅 4:3-13).  

② 광야에서 예수님의 시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시험을 연상하게 해 준다(출 17:1-17).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었다.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물을 달라고 

요구했고 모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대답했다. 백성은 물을 찾으며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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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신가?”라고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물 문제로 인해 곧 돌로 칠 것 같은 위기를 느낀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는 모세가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도록 해 주셨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 곳 이름이 “다툰 장소 quarreling place”라는 므리바(Meribah)와 “시험한 장소 testing place”라는 

맛사(Massah)가 되었다. 모세는 이 사건을 회고하며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신 6:16])”고 권면하였다. 시편 기자도 조상들이 여호와의 행한 일을 보고서도 

여호와를 시험한 것을 언급하며 천지만물을 지으신 크신 여호와께서 기르시는 백성이요 돌보시는 

양으로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때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시 89:8])”라고 권면하였다. 

③ 마귀는 40 일 금식 후에 주리신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고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신 8:3 을 인용하시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마 4:4)”고 대답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 91:11-12 을 인용하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라고 말하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마 4:6)”고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신 6:16 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마 4:7)”고 대답하셨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고 시험하였다. 예수님은 신 

6:13 을 인용하시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마 4:10)”고 대답하셨다. 

④ 목마름의 고통 가운데서 “과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라고 반문하며 여호와를 

시험함으로써 제 1 계명을 어겼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님은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지켜주심의 약속이 있음에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부하시며 맛사와 므리바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제 1 계명을 지키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사탄이 보여준 

천하만국과 그 영광에 현혹되어 사탄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백성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만을 경외하고 아버지만을 섬기는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2) 예수님의 삶 

① 예수님의 양식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었다(요 4:34). 

예수님은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일을 위해 헌신하셨다(요 6:37-40). 예수님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말을 통하여 그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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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1, 24).”라고 기도하신 것은 아버지를 따르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준다.  

②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듭 같은 말씀으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아버지께 절대 충성하고 절대 헌신하고 절대 순종하며 제 1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세를 

보여준다.34  

③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며 절규할 때에도 아버지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마 27:46; 막 15:34)”이라고 부르시는 

신뢰를 보이셨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하시며 운명하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눅 23:46)”라고 하시며 끝까지 아버지를 믿고 신뢰하셨다.  

④ 이렇게 완벽하게 제 1 계명을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게 된 것은 은혜 중의 

은혜이다.    

2. 예수님의 제 1 계명에 관한 교훈 

1) 예수님은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맘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 16:13 cf. 마 

6:24)”고 말씀하셨다. 제 1 계명은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는 계명이다. 

2) 예수님은 제 1 계명의 긍정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셰마(신 6:4-5) 즉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온 몸과 온 맘과 온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을 지적하시며 레 19:18 을 인용하여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둘째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35  

 

34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인용은 마태 복음에 두 번, 마가 복음에 한 번, 그리고 누가 복음에서 한 번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마 26:39]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πάτερ μου, εἰ δυνατόν ἐστιν, παρελθάτω ἀπ' ἐμοῦ τὸ ποτήριον 

τοῦτο· πλὴν οὐχ ὡς ἐγὼ θέλω ἀλλ' ὡς σύ.) 

[마 26:42]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πάτερ μου, εἰ οὐ δύναται τοῦτο παρελθεῖν ἐὰν μὴ αὐτὸ πίω, γενηθήτω τὸ 

θέλημά σου.) 

[막 14:36]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αββα ὁ πατήρ, πάντα δυνατά σοι· παρένεγκε τὸ 

ποτήριον τοῦτο ἀπ' ἐμοῦ· ἀλλ' οὐ τί ἐγὼ θέλω ἀλλὰ τί σύ.) 

[눅 22:42]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πάτερ, εἰ βούλει παρένεγκε τοῦτο τὸ ποτήριον ἀπ' ἐμοῦ· πλὴν 

μὴ τὸ θέλημά μου ἀλλὰ τὸ σὸν γινέσθω.) 
35 [막 12:28-34] (28)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까 (29)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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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배의 대상이신 주님으로서 예수님 

1)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시 110:1).”라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른 것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복음서 기록을 보면 부활하기 전에 “주님”이란 칭호는 드물게 사용되지만 부활 

이후부터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적절한 칭호로 사용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때 제자들이 

이 칭호로써 경의를 표시했다(눅 24:34; 요 20:25, 28).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님으로서 제자들에게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고(마 28:18-19), 개개인의 

봉사를 구체적으로 지시하셨다(요 21:15-23). 

2)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증언은 초대 교회의 첫 번째 고백 형식이었다(행 2:36; 10:36; 롬 10:9; 고전 

12:3).  

① 베드로는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행 2:36).”고 설교했다.  

②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만유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화평의 복음(행 10:36)”을 전했다.  

③ 바울은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9-10)”고 말했다.  

④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전 12:2-3)”고 말했다. 바울은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 설명하며 “우상은 세상에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고전 8:4-6)”고 말했다. 

⑤ 바울은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0)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4)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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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 2:6-11)”고 말했다.  

3) 유일한 구원의 주님 

①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다.  

② 제자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임을 밝히며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 4:12)”고 말했다.  

③ 사도 요한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요 5:20-21).”고 말했다.  

④ 예수님이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고 다른 구원자를 찾아 섬기는 것은 

제 1 계명을 범하는 큰 죄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히 2:3-4).”고 말했다.  

4) 신랑이신 예수님 

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스라엘을 기뻐하셨다(사 62:5 하). 

세례 요한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친구로서 크게 기뻐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였고(요 3:29)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으로 부르셨고(마 9:15 하) 열 처녀 비유에서 자신을 

신랑으로 묘사하셨다(마 25:1-13).  

② 구원받은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께 정절을 지키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계 14:4)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참여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있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바라보며(계 19:7-8)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옳은 행실을 

드러내야 한다.  

5) 청종해야 할 예수님 

① 변화산에서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하고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구름 속에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들렸다(눅 

9:28-36; 마 17:1-8; 막 9:2-8).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신 6:5)”고 권면한 모세의 말을 인용하며 예수님은 전심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2:36-38; 막 1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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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다함의 사랑을 주신 주님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모시고 다함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제 1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7. 제 1 계명의 준수       

1. 선택과 헌신 

1) 여호와께서 베푸신 은혜로운 일들을 회고한 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신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자로 

택하라고 하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고 한 여호수아의 언약 갱신은 언제나 

우리의 철저한 신 선택의 문제를 생각하게 해 준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신 

대로 구원을 베푸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자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충실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 맘으로 사랑하는 것이다(신 6:4-7).  

2)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같은 요구를 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마 10:37-38).”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다른 대상을 배제하고 오직 그 분만을 섬기기로 한 철저한 선택이요 우리가 선택한 일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눅 8:15; 딤전 6:20; 요일 3:24; 5:2-3) 것이다.36 

3) 하나님은 나누어진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왕이셔야만 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셔야 한다(마 6:24; 눅 16:13).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그리고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왕하 17:7-23). 유대인들이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했기 때문에 1900 년 동안 수난을 

겪었다.  

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도록 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시다(요 14:6).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대속적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의 속박, 사탄의 

종노릇하던 데서 구원하여 내신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그에게 늘 감사드리며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가장 으뜸가는 자리를 점유하실 때 그가 주시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우리가 사탄이 그 배경에 있는 다른 거짓 신을 맞아 들여 오로지 하나님께만 바칠 사랑을 다른 신에게 

준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과 능력을 박탈당할 것이다. 

2. 우상 타파와 사탄 거부 

1)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고전 8:4).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우상은 아무 것도 아니다. 이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36 Douma, Ten Commandments.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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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는 그것의 배경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이다. 우상의 배경에 있는 것이 

귀신이므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바로 귀신을 섬기는 것이 된다(고전 10:19-20).  

2) 마귀는 참 신이 아니고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자신을 참된 신인 것처럼 나타낸다. 애굽의 이시스, 

바벨론의 마르둑, 가나안의 바알, 블레셋의 다곤, 아람의 하닷,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밀곰이란 거짓 신 

뒤에 사탄이나 귀신이 있다. 오늘날 무속신앙, 미신, 불교, 유교, 회교 뒤에도 마귀와 귀신이 있다. 과학을 

맹신하거나 자기 자신이나 부모나 자식 혹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배경에도 

사탄이 숨어 있다. 처음부터 사탄은 세상을 파괴하는 일밖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했듯이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즉 사탄을 섬기는 것은 어느 때에도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 오직 천지를 지으시고 상천하지에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신 여호와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 제 1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3)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다른 이방 신들을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지는 않지만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이외의 다른 신을 두는 죄를 짓고 있다. 바알, 아스다롯, 그모스, 밀곰, 다곤 등의 이름은 

사라졌지만 우상의 이름들과 상관없이 그 영향력은 계속 남아 우상 숭배가 여전히 계속될 수 있다.37 

힘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고(합 1:11), 금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의뢰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욥 31:24), 

돈이 맘몬신이 될 수 있고(마 6:24; 눅 16:13), 우리의 배를 우리의 신으로 삼을 수 있고(빌 3:19),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가 된다(골 3:5).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불행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 1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무속 신앙을 따르거나 미신에 빠지거나 불교나 유교나 회교를 

신봉하거나 과학을 만능으로 여기고 맹신하는 행위도 다 제 1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 죄의 속박에서 

구원하사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풍요로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신 하나님보다 

자연, 건강, 스포츠, 쾌락, 황금, 옷 등을 더 사랑하면 바로 다른 신을 두는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 요한이 

지적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요일 2:16)은 세 개의 머리를 가진 우상이다. 모든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더 집착하여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도 다른 신을 두는 

것과 같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다. 우리가 

피조물이 지닌 고유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피조물에 부여하면 그 피조물은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      

3. 사랑과 신뢰 

1)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는 사랑의 시험과 신뢰의 시험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38 

 

37 Douma, Ten Commandments, 17.  

38 Ryken, Written in Stone,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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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랑의 시험이 던지는 질문들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가장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항상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가?” 등이다.  

•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시 

73:25, 28).”라고 고백한 시인은 사랑의 시험에 합격한 모습을 보여준다.  

• “누가 여호와 같으랴?”라는 뜻을 갖는 미가야/미가( הוּיכָיָה/מִיכָיְׁ מִיכָה/מִ  [미하/미하야/미하여후])를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아버지의 신앙고백처럼 여호와 같은 신은 전혀 없다.  

② 신뢰의 시험이 던지는 질문들은 “어려울 때 내가 신뢰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려움에 처하여 나는 

어디로 나아가는가? 내 마음은 무엇을 붙잡으며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나의 안전보장으로 삼는가?” 

등이다.  

• 이스라엘 왕 바아사를 물리치기 위해 아람 왕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또 발병이 들었을 때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한 

유다 왕 아사는(대하 16:7-14) 신뢰의 시험에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 미래에 대한 일을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관상이나 사주를 

보고 점치고 길흉을 말해 주는 것에 귀 기울이고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 무당 박수에 의지하는 

것은 가증한 일이고(신 18:9-14) 신뢰의 시험에 낙제하는 것이다.  

•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왕하 18:5-6).”고 평가하며 신뢰의 시험에 합격한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외에 다른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찾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믿는 이도 오직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이도 오직 하나님이어야 한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에나 오직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2) 칼빈(Calvin)은 죄인의 마음이 끊임없는 우상의 생산 공장인 것을 설명하며 “자신을 위해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지 않은 인간은 단 한사람도 발견된 적이 없다. 큰 원천에서 물이 끓어오르듯이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무수한 신들이 흘러나온다.”라고 말했다.39 잠언의 말씀대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잠 4:23).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도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천상천하의 대주재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나중에 심판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앉고 눕는 것을 

 

39 Calvin, Institutes, I. vi. 12 (p.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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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신뢰하고 경배해야 한다.  

3) 우리가 다음에 나오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권면대로 실천하면 제 1 계명을 잘 준수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①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오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 있는 모든 자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시 89:5-8).”  

②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므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시 

95:6-7).”  

③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시 29:2).”  

4)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밖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된다”는 하박국의 고백(합 3:17-19)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제 1 계명을 잘 지키는 의인의 

모습을 묘사한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구원 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  

4. 감사와 찬양 

1)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주시고 그의 성령을 주시고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을 주셨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때, 받아 누리기에 급급한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으로 인한 원망이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얻은 

것이라는 착각으로 인한 교만에서 벗어나며, 항상 주시는 분인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갈 수 있다.  

2) 하나님은 오늘의 내가 있도록 해 주셨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다(고전 15:10). 감사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무슨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도록 해 준다.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유일한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고 섬기며 사랑하며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제 1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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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행할 

바요(시 33:1),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다(시 147:1). 성경에는 송영 부분이 

들어 있다. 송영을 드리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며 우리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께 두는 훈련을 해야 한다.  

① 하나님의 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난 다윗이 드린 송영: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대상 29:10-12).” 

②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에 옮겨다 놓고 감사의 찬양을 올린 후 드린 송영: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③ 사도 바울의 송영: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딤전 1:17).”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갈 1:5).”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엡 

3:21).”  

④ 요한계시록의 송영:  

• 계 4:9-11: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 계 5:11-12: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 계 7:9-12: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 계 19:1: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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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1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1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40  

1)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94-95)  

① HC 94. 제 1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자신의 구원을 바라는 만큼이나 

진지하게 나는 모든 우상 숭배(고전 6:9-10; 10:7, 4), 마술과 점과 미신(레 18:21; 신 18:10-12)을 피하고 

가감하게 버리며, 성자들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에게 기도(마 4:10; 계 19:10)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로 인정하며(요 17:3) 그분만을 신뢰하고(렘 17:5, 7) 겸손과 인내로(히 

10:36; 골 1:11; 롬 5:3-4; 빌 2:14) 그분에게 복종하고(벧전 5:5-6) 그분에게서만 모든 좋은 것들을 

기대하고(시 104:27; 사 45:7; 약 1:17), 나의 온 마음으로 그분을 사랑하고(신 6:5; 마 22:37) 

두려워하고(신 6:5; 마 10:28) 존경하여야 합니다(마 4:10). 그러므로 나는 조금이라도 그분의 뜻을 

거스리는 일을 하기보다는(마 5:19) 차라리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해야 합니다(마 5:29-30; 행 5:29; 마 

10:37).  

② HC 95.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그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한 분 참되신 하나님 

대신이나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다른 어떤 대상을 고안하여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입니다(대하 16:12; 빌 3:18-19; 갈 4:8; 엡 2:2).  

2) 제 1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46; 대교리 문답[WLC] 104)  

① WSC 46. 제 1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우리에게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인정하며(대상 28:9; 신 26:17)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마 4:10; 

시 29:2; 95:6-7).  

② WLC 104.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홀로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유일하신 참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정하며(대상 28:9; 신 26:17; 사 43:10; 렘 14:22) 이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것입니다(마 4:10; 시 29:2; 95:6-7).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고(말 3:16), 묵상하고(시 

63:6), 기억하고(전 12:1), 존귀하게 여기고(시 71:9), 공경하고(말 1:6), 숭배하고(사 45:23), [섬길 분으로] 

택하고(수 24:15, 22), 사랑하고(신 6:5), 사모하고(시 73:25), 경외해야(사 8:13)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40 십계명의 각 계명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개혁주의 교리 문답 가운데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eidelberg 

Catechism)은 HC 로 약칭하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은 WLC 로 

약칭하고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은 WSC 로 약칭할 것이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은 WCF 로 약칭할 것이다. 이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의 본문과 증거 구절은 주로 Joel R. Beeke & Sinclair B. Ferguson, Reformed Confessions 

Harmonized (Grand Rapids: Baker, 1999)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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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믿고(출 14:31), 신뢰하고(사 26:4), 바라고(시 130:7), 기뻐하고(시 37:4), 즐거워하고(시 32:11), 

그분을 위한 열심을 품고(롬 12:11; 민 25:11), 부르고 아뢰며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고(빌 4:6), 

전인격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고(렘 7:23; 약 4:7), 범사에 조심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요일 3:22), 무슨 일에든지 그를 노엽게 하였으면 그것을 슬퍼하고(렘 31:18; 시 119:136), 그분과 

겸손히 동행해야(미 6:8) 합니다.   

3)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 47; 대교리 문답 105)  

① WSC 47.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금하는 것은 참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시 

14:1), 즉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또 우리 하나님으로 경배하지도 않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것(롬 

1:21; 시 81:10-11)과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어떤 다른 자에게 드리는 것입니다(롬 

1:25-26).  

② WLC 105. 제 1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모시지 않는 무신론(시 14:1; 엡 2:12); 참 하나님 대신 혹은 참 하나님과 함께 어떤 다른 신(들)을 

두거나 예배하는 우상 숭배(렘 2:27-28; 살전 1:9);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시 81:11); 계명에서 요구되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는 것(사 43:22-24); 하나님에 대한 무지(렘 4:22; 호 4:1, 6), 망각(렘 2:32), 오해(행 

17:23, 29), 그릇된 의견들(사 40:18), 무가치하고 악한 생각들(시 50:21); 하나님의 오묘하신 일들을 

대담함과 호기심으로 감히 캐보려는 것(신 29:29); 모든 신성 모독(딛 1:16; 히 12:16),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롬 1:30); 자기 사랑(딤후 3:2), 자아 추구(빌 2:21), 우리의 지정의를 무질서하고 무절제하게 

다른 일들에 두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지정의를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요일 2:15-16; 삼상 2:29; 골 3:2, 5); 헛된 경신(輕信 요일 4:1), 불신(히 3:12), 이단(갈 5:20; 딛 

3:10), 오신(誤信 행 26:9), 불신뢰(시 78:22), 절망(창 4:13), 완악(렘 5:3), 심판에 대한 무감각(사 42:25), 

마음의 강퍅(롬 2:5), 교만(렘 13:15), 주제넘음(고범죄 시 19:13), 육적 안일감(carnal security 습 1:2),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마 4:7); 불법적 수단 사용(롬 3:8)과 인간적 수단 의지(렘 17:5); 육적 쾌락 

사랑(딤후 3:4); 부패하고 맹목적이고 무분별한 열심(갈 4:17; 요 16:2; 롬 10:2; 눅 9:54-55); 미지근함(계 

3:16)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죽은 상태(계 3:1); 하나님을 멀리하고 버리며 패역한 것(겔 14:5; 사 1:4-

5); 성자나 천사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나 예배드리는 것(롬 10:13-14; 호 4:12; 행 10:25-26; 계 

19:10; 마 4:10; 골 2:18; 롬 1:25); [신접한 자나 박수나 무당을 찾아] 마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레 

20:6; 삼상 28:7, 11; 대상 10:13-14)과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행 5:3); 사람들을 우리의 신앙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고후 1:24; 마 23:9); 하나님과 그의 명령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것(신 32:15; 삼하 

12:9; 잠 13:13); 하나님의 영을 거스리고 근심하게 하는 것(행 7:51; 엡 4:30),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난에 대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시 73:2-3, 13-15, 22; 욥 1:22); 그리고 우리의 착한 마음씨와 착한 행실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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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칭찬을 우연(삼상 6:7-9), 우상(신 5:23), 우리 자신(신 8:17; 단 4:30) 혹 어떤 다른 피조물(합 

1:16)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4) “내 앞에서” 

① WSC 48.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란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란 말씀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갖는 죄를 눈여겨 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줍니다(겔 8:5-6; 시 44:20-21).  

② WLC 106.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 혹은 “나의 면전에서”란 말씀이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 계명 가운데 “내 앞에서” 혹은 “내 면전에서”란 말씀이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치는 

것은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갖는 죄를 눈여겨보시고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어구는 다른 신을 갖지 못하도록 막고, 그 죄가 아주 파렴치한 도발 행위임을 밝히 보여주며(겔 8:5-

6; 시 44:20-21), 우리가 그분을 섬기며 하는 모든 일을 그분의 면전에서 하는 것처럼 하도록 

설득하는(대상 28:9) 논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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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제 2 계명    

1. 제 2 계명 본문      

1. 제 2 계명은 출 20:4-6 과 신 5:8-10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4-6 

ךָ 4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פ ס ל וְכלָ־תְמוּנהָ   לאֹ תַעֲשֶה־לְׁ

דֵם  5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לאֹ תָעָבְׁ וֶה לָהֶם וְׁ תַחְׁ  לאֹ־תִשְׁ

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אָי׃  כִי אָנֹכִי יְׁ שֹנְׁ עַל־רִבֵעִים לְׁ  פֹקֵד עֲוֹן אָבֹת עַל־בָנִים עַל־שִלֵשִים וְׁ

שֹמְׁ  6 אֹהֲבַי וּלְׁ עֹשֶה חֶסֶד לַאֲלָפִים לְׁ  ׃ מִצְוֹתָירֵי וְׁ
 

② 신 5:8-10 

ךָ  8  אֲשֶר בַשָמַיִם מִמַעַל וַאֲשֶר בָאָרֶץ מִתָחַת  פ ס ל כלָ־תְמוּנהָלאֹ־תַעֲשֶה־לְׁ

דֵם  9וַאֲשֶר בַמַיִם מִתַחַת לָאָרֶץ׃   לאֹ תָעָבְׁ תַחֲוֶה לָהֶם וְׁ  לאֹ־תִשְׁ

אָי׃  שֹנְׁ עַל־רִבֵעִים לְׁ עַל־שִלֵשִים וְׁ 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וְׁ  כִי אָנֹכִי יְׁ

רֵי  10 שֹמְׁ אֹהֲבַי וּלְׁ עֹשֶה חֶסֶד לַאֲלָפִים לְׁ וֹתָי[׃  מִצְוֹתָו וְׁ וֹתֹו[ ]ק= מִצְׁ  ]כ= מִצְׁ
③ 두 본문의 차이 

• 출 20:4 에는 “새긴 우상”을 뜻하는  פ ס ל[페쎌]과 “모든 형상”을 뜻하는  ָכלָ־תְמוּנה [콜-트무나] 

사이에 접속사 바브( ְׁו)가 있으나 신 5:8 에는 접속사 바브가 없다. 출 20:4 의 접속사 바브는 동격의 

바브(epexegetical vav)이다. 동격은 바브 없이 나란히 나올 수도 있으므로 바브의 유무는 의미상의 

어떤 차이를 가져오지 않는다. 

• 신 5:10 의 וֹתָו “ 의 크티브는מִצְׁ וֹתוֹ = מצותו   מִצְׁ [미츠보토: 단수+ 3 인칭 접미 대명사] 그의 계명”을 

나타내고 있지만 크레는 출 20:6 처럼 “וֹתָי = מצותי 미츠보타이: 복수+ 1] מִצְׁ 인칭 접미 대명사] 나의 

계명들”이다. 

2) LXX(Septuagint): 출 20:4-6 = 신 5:8-10 

(출 20:4=신 5:8) οὐ ποιήσεις σεαυτῷ εἴδωλον οὐδὲ παντὸς ὁμοίωμα ὅσα ἐν τῷ οὐρανῷ ἄνω καὶ 

ὅσα ἐν τῇ γῇ κάτω καὶ ὅσα ἐν τοῖς ὕδασιν ὑποκάτω τῆς γῆς  

(출 20:5=신 5:9) οὐ προσκυνήσεις αὐτοῖς οὐδὲ μὴ λατρεύσῃς αὐτοῖς ἐγὼ γάρ εἰμ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θεὸς ζηλωτὴς ἀποδιδοὺς ἁμαρτίας πατέρων ἐπὶ τέκνα ἕως τρίτης καὶ τετάρτης γενεᾶς τοῖς 

μισοῦσίν με  

(출 20:6=신 5:10) καὶ ποιῶν ἔλεος εἰς χιλιάδας τοῖς ἀγαπῶσίν με καὶ τοῖς φυλάσσουσιν τὰ 

προστάγματά μου 

http://biblos.com/exodus/20-4.htm
http://biblos.com/exodus/20-5.htm
http://biblos.com/exodus/20-6.htm
http://biblos.com/deuteronomy/5-8.htm
http://biblos.com/deuteronomy/5-9.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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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nton] (출 20:4)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n idol, nor likeness of anything, whatever things 

are in the heaven above, and whatever are in the earth beneath, and whatever are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5) Thou shalt not bow down to them, nor serve them; for I am the Lord thy God, 

a jealous God, recompensing the sins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to them that hate me, and (6) and bestowing mercy on them that love me to thousands 

of them, and on them that keep my commandments. 

[Brenton] (신 5:8)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n image, nor likeness of anything, whatever 

things are in the heaven above, and whatever are in the earth beneath, and whatever are in the 

water under the earth. (5) Thou shalt not bow down to them, nor shalt thou serve them; for I am 

the Lord thy God, a jealous God, visiting the sins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to them that hate me, and (6) and doing mercifully to thousands of them that 

love me, and that keep my commandments. 

▪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 Brenton 의 번역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Vulgate 

(출 20:4) non facies tibi sculptile neque omnem similitudinem quae est in caelo desuper et quae in 

terra deorsum nec eorum quae sunt in aquis sub terra (5) non adorabis ea neque coles ego sum 

Dominus Deus tuus fortis zelotes visitans iniquitatem patrum in filiis in tertiam et quartam 

generationem eorum qui oderunt me . ... ... ... ... . (6) et faciens misericordiam in milia his qui diligunt me et 

custodiunt praecepta mea 

[Douay-Rheims Bible] (출 20:4)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 graven thing, nor the likeness of 

any thing that is in heaven above, or in the earth beneath, nor of those things that are in the 

waters under the earth. (5) Thou shalt not adore them, nor serve them: I am the Lord thy God, 

mighty, jealous,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of them that hate me: (6) And shewing mercy unto thousands to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신 5:8) non facies tibi sculptile nec similitudinem omnium quae in caelo sunt desuper et quae in 

terra deorsum et quae versantur in aquis sub terra (9) non adorabis ea et non coles ego enim sum 

Dominus Deus tuus Deus aemulator reddens iniquitatem patrum super filios in tertiam et quartam 

generationem his qui oderunt me (10) et faciens misericordiam in multa milia diligentibus me et 

custodientibus praecepta m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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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ay-Rheims Bible] (신 5:8) Thou shalt not make to thyself a graven thing, nor the likeness of 

any things, that are in heaven above, or that are in the earth beneath, or that abide in the waters 

under the earth. (9) Thou shalt not adore them, and thou shalt not serve them. For I am the Lord 

thy God, a jealous God, visiting the iniquity of the fathers upon their children un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to them that hate me, (10) And shewing mercy unto many thousands, to them 

that love me, and keep my commandments.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4-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신 5:8-10)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4-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 (신 5:8-10) (8)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9)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10)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③ 새번역(출 20:4-6 = 신 5:8-10)  

(출 20:4=신 5:8)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출 20:5=신 5:9) 너희는 



121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출 20:6=신 

5: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4-6) (4)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5)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네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 대까지 갚고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 대까지 사랑을 베푼다. 

• (신 5:8-10) (4) 너희는 저 위 하늘이나 저 아래 땅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라. (5)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라. 나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죄를 갚되 아버지의 죄를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갚고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은 1000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⑤ 쉬운성경 

• (출 20:4-6) (4)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의 그 어떠한 모양도 만들지 마라. (5)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삼 대, 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6)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 (신 5:8-10) (8) 너희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저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저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이든 그 어떤 모습의 우상도 만들지 마라. (9) 너희는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삼사 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10)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게까지 자비를 베풀 것이다.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BHS 본문 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출 20:4-6 과 신 5:8-10 의 히브리어 본문은 동격의 접속사 바브의 

유무와 신 5:10 의 마지막 단어의 크티브가 출 20:6 의 마지막 단어와 다른 것을 제외하고 똑같다. 한글 

성경들은 모두 신 5:10 의 마지막 단어를 크레대로 읽으며 출 20:6 의 마지막 단어와 같게 번역하였다.  

② 원문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번역을 제외하고 다른 번역들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제 2 계명 

번역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서로 다르다. 두 본문의 번역자가 같은 우리말성경의 경우에도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제 2 계명은 어구 선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쉬운성경의 경우 두 본문이 

거의 비슷하게 번역되었으나 어구 선택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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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원문의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지칭하는 단수 대명사 “너는, 너의” 대신 새번역의 두 본문과 

쉬운성경의 두 본문 그리고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본문에 “너희는, 너희, 너희의”라고 한 것들은 

원문대로 단수로 고쳐야 할 것이다. 

④ 개역과 개역개정  

• 제 1 계명과 반대로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제 2 계명을 시작할 때 출애굽기에서 “너는”을 넣지 않고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너는”을 넣어 번역하였다. 두 본문에 “너는”을 다 넣거나 아니면 둘 다 넣어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 개역과 개역개정이 출애굽기에서 “너를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신명기에서 “자기를 위하여”라고 

번역한 것도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 개역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과 “아비”는 개역개정에서 “나 네 하나님 여호와”와 “아버지”로 각각 

개정되어 있다. 개역의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경우 원문의 순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2. 제 2 계명 본문 번역 

1) 출 20:4 = 신 5:8 

ךָ ① כלָ־תְמוּנהָוְְפ ס ל    לאֹ תַעֲשֶה־לְׁ [로 타아쎄-르하 페쎌 브홀-트무나] 

סֶלפֶ  • [페쎌]은 원래 나무나 돌에 새긴 조상(彫像 graven/carved image)을 가리키는 말이고(출 20:4; 레 

26:1), 출 34:17 에 나오는 מַסֵכָה[마쎄하]는 구리나 은이나 금으로 부어 만든 주상(鑄像 molten/cast 

image)을 가리키는 말이다. 나중에 פֶסֶל[페쎌]은 우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 어떤 제조 방식의 

상(像)에도 사용되었다(NIDOTTE III: 645; KB II: 949).1 따라서 פֶסֶל[페쎌]은 나무에 파거나 새겨 만든 

목상(사 42:17; 44:15, 17; 45:20; 48:5) 혹은 그 위에 은이나 금을 입힌 목상(cf. 신 7:25 סִילֵי    =   פְׁ

 ;의 복수 의존형) 혹은 석상(cf. 레 26:1) 혹은 부어 만든 주상(사 40:19; 44:10; 렘 10:14פֶסֶל 혹은פָסִיל

51:17)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2  וּמַסֵכָה פֶסֶל  [페쎌 우마쎄하]는 “새긴 우상과 부은/부어 만든 

 

1 NIDOTTE = W. A. VanGemeren, e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Old Testament Theology & 

Exegesis 5 vols (Grand Rapids: Zondervan. 1997).  

2  이사야는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사 41:7]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메질군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는도다  

  [사 44:12-17] (12)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메로 치고 강한 팔로 괄리므로 심지어 주려서 기력이 진하며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13)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14)그는 혹 백향목을 베이며 혹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혹 삼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며 혹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15)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어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더웁게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구나 (16)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기도 하며 또 몸을 더웁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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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으로 따로 따로 번역되어 있지만(신 27:15; 삿 17:3-4; 18:14; 나 1:14) 이것을 

중언법(hendiadys)으로 보면 “은금으로 입힌 목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앞에서 설명한 대로 출 20:4 의 “새긴 우상”을 뜻하는 פֶסֶל[페쎌]과 “모든 형상”을 뜻하는  מוּנָה  כָל־תְׁ

[콜-트무나] 사이에 나오는 접속사 바브( ְׁו)는 동격의 바브(epexegetical vav)이다. 

•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형의 결합은 강한 금지를 나타내며 부정어와 함께 כָל־[콜]은 “not ... any; 

not . . . at all”의 의미를 갖는다. 

• 번역: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곧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מִמַעַל  אֲשֶר  וְכלָ־תְמוּנהָ ② מִתָחַת  וַאֲשֶר  בַשָמַיִם  לָאָרֶץ׃    וַאֲשֶר  בָאָרֶץ  מִתַחַת  בַמַיִם  [브홀-

트무나 아셰르 바샤마임 미마알 바아셰르 바아레츠 미트 바아셰르 바마임 미타하트 라아레츠] 

• 세 번 반복된 관계사 [아셰르]는 선행사 [트무나]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을 각각 인도하고 있다. 

• 번역: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본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③ 출 20:4/신 5:8 번역 시안 

•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에 있거나 아래로 땅에 있거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을 본뜬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 곧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 너는 자신을 위하여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2) 출 20:5 = 신 5:9 

תַחֲוֶה ① לאֹ  לָהֶם לאֹ־תִשְׁ דֵם וְׁ תָעָבְׁ   [로-티시타하베 라헴 블로 토오브뎀] 

• 동격인 “새긴 우상” 과 “어떤 형상”은 단수인데 이것을 받는 접미대명사는 לָהֶם[라헴]과 

דֵם 에서 보는 것처럼 3[토오브뎀]תָעָבְׁ 인칭 복수이다. 이것은 문법적인 일치라기보다는 의미적 

일치(constructio ad sensum)이다.  

דֵם  • 은 2[토오브뎀]תָעָבְׁ 인칭 단수동사 תַעֲבֹד[타아보드]에 3 인칭 복수  접미대명사가 붙는 

דֵם 대신 쓰인 형이다(GBH 63b, 출 23:24 cf. 신 13:3 [타아보뎀]תַעֲבֹדֶם  이것은 .([노오브뎀]נָעָבְׁ

ךָ בָרְׁ ךָ  대신에 쓰인 비정상적인 형 [야흐보르하]יַחְׁ רְׁ חָבְׁ  여호브르하, 시 94:20 “그가 당신님과]יְׁ

어울리다/교제하다”]와 비슷한 범주에 속한다(GKC 60b). GKC 60b, 63p 는  דֵם  ;토오브뎀, 출 20:5]תָעָבְׁ

23:24; 신 5:9, cf. 신 13:3]을 호프알(Hoph‘al) 어간으로 여기고 “thou shalt not allow thyself to be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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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ught to worship them?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 설명하나 GBH 63b 주 (1)은 이것들이 호프알 

어간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 번역: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הוָה אֱלֹהֶיךָ אֵל קַנָא ②  [키 아노히 아도나이 엘로헤하 엘 카나] כִי אָנֹכִי יְׁ

• 접속사 כִי[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인도한다.  

הוָה אָנֹכִי •   .는 세 단어가 동격을 이루며 주어 역할을 한다[키 아노히 아도나이] אֱלֹהֶיךָ  יְׁ

קַנָא אֵל •  [엘 카나]는 보어 역할을 한다. 

• 이렇게 주어-보어의 어순을 갖고 있는, 부사절 안의 명사문은 정체를 밝히는 명사문이다. 

• 번역: 그것은/이는/왜냐하면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אָי  ③ שֹנְׁ עַל־רִבֵעִים לְׁ עַל־שִלֵשִים וְׁ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וְׁ  [포케드 아본 아보트 알 바님 브알-실레심 

브알-리베임 르쏜아이] 

• 이 절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저주 부분이다. 

• 명명구  ֹאָבֹותפ עֲוֹן  קֵד  ([포케드 아본 아보트] “아비들의 죄를 벌하는/갚는 분”)에서 분사 

וֹתָי  는 {다음 절에 나오는 명명구[포케드]פֹקֵד רֵי מִצְׁ שֹמְׁ רֵי  의([숌레 미츠보타이(울)] וּלְׁ  처럼[숌레]שֹמְׁ

기대되는} 의존형이 아니고 {다음 절에 나오는  עֹשֶה[오쎄]처럼} 자립형이다(GBH 121 l). 

• 명명구의 의존형의 비한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자립형 앞에 전치사 라멧( ְׁל)이 오는 경우는 

출 20:9/신 5:9 에 나오는 אָי שֹנְׁ עַל־רִבֵעִים לְׁ עַל־שִלֵשִים וְׁ  나를“)[알 실레심 브알-리베임 르쏜아이] וְׁ

미워하는 자들의 삼대와 사대”)와 출 20:10/신 5:10 에 나오는  וֹתָי מִצְׁ רֵי  שֹמְׁ וּלְׁ אֹהֲבַי  לְׁ  לַאֲלָפִים 

[라알라핌 르오하바이 울숌레 미츠보타이](“나를 사랑하는 자들과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대”)에서 볼 수 있다(GBH 130b; GKC 129e). 

 NIV: to punish the children for the sin of)[포케드 아본 아보트 알 바님] פֹקֵד עֲוֹן אָבֹות עַל־בָנִים •

the fathers)처럼 동사 [파카드]가 [아본](”죄악”)이란 목적어와 전치사 [알] + 사람으로 이루어진 

전명구를 취하는 예들은 출 34:7; 레 18:25; 민 14:18; 사 13:11; 26:11; 렘 25:12; 36:31; 암 3:2; 시 

89:33 에도 나온다(KB II: 956).  

• 번역: [나는] 아버지의/조상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④ 출 20:5/신 5:9 번역 시안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조상들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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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에게 보응하며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들에게 갚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3) 출 20:6 = 신 5:10 

עֹשֶה   ① וֹתָיוְׁ רֵי מִצְׁ שֹמְׁ אֹהֲבַי וּלְׁ חֶסֶד לַאֲלָפִים לְׁ  [브오쎄 헤쎄드 라알라핌 르오하바이 울숌레 미츠보타이] 

• 이 절은 질투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축복 부분이다. 이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는 역접의 

의미를 갖는다. 

 대신 사용된[오쎄]עֹשֵה 기대되는 의존형 {처럼[포케드]פֹקֵד 앞에 나왔던 분사} 는[오쎄]עֹשֶה •

자립형이다. 

אֹהֲבַי • רֵי  לְׁ שֹמְׁ וֹתָי  וּלְׁ מִצְׁ [르오하바이 울숌레 미츠보타이]는 동격의 바브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동격 

어구이고 한정된 명명구를 지배하는 비분리 전치사( ְׁל)는 앞에 오는 לַאֲלָפִים[라알라핌]의 비한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다. 

는 구약에 246[헤쎄드]חֶסֶד • 번 사용되었고 그 절반 이상이 시편에 나온다. 이 단어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의 행위를 묘사하거나 사람들(신실한 자, 이스라엘 백성, 일반적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는데 1:3 의 비율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행위 묘사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NIDOTTE, II: 211.). חֶסֶד[헤쎄드]는 호의, 친절, 양선, 충성, 성실, 헌신, 인자, 자애, 자비, 

은혜, 은총, 한결같은 인애 등의 의미를 갖는다. 3 개역에서 이 단어는 인자[하심](시 136:1; 미 6:8), 

인애(호 6:4, 6), 은혜(출 20:6; 신 5:10), 은총(삼하 9:3) 등으로 번역되었다.  

 

3 NIDOTTE, II: 213-217: 하나님의 인애/인자하심의 성격은 여러 가지로 드러난다. ①하나님의 인애는 

재앙이나 압제로부터 백성을 구원하신다(시 31:7[MT 8], 21[22]; 32:10; 57:3[4]; 59:10[11]; 94:18; 143:12). 

②하나님의 인애는 생명을 지켜준다(시 119:88, 149, 159; 6:4-5[5-6]). ③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린다(사 54:8; 미 7:18; 애 3:31-32). ④하나님의 인애는 꾸준하고 영원하다(사 54:10; 호 

6:4; 렘 31:3; 시 118; 136). ⑤하나님의 인애는 잃게 될 가상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절에도 나온다(창 

24:27; 시 98:3; 106:45; 렘 16:5; 삼하 7:15; 시 36:10[11]; 40:11[12]). ⑥하나님의 인애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동기이고 죄인이 용서를 구하는 근거이다(민 14:17-19; 느 13:22; 시 6:4[5]; 44:26[27]; 109:21, 

26; 119:149). ⑦하나님의 인애는 그의 백성의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교훈을 주고 백성의 소망이 되고 기쁨과 감사의 원인이 된다(출 15:13; 시 119:124; 시 13:5[6]; 17:7; 

59:17[18]; 101:1; 시 107; 138:2; 92:1-4[2-5]). ⑧하나님의 인애는 크고 풍부하다(시 33:5; 119:64; 36:5[6]; 

57:10[11]; 103:11; 98:3; 86:13; 106:7, 45; 애 3:32; 느 13:22). ⑨하나님의 인애는 그의 통치의 특징이고 

그의 왕을 세워준다(시 89:14[15]; 삼하 7:15-16; 22:51; 왕상 3:6; 대하 1:8; 대하 6:42; 시 89: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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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같은 인애(חֶסֶד[헤쎄드])는 이미 존재하는 관계 안에서 행하여지는 덕목이다. 일반적으로 

인간편의 한결같은 인애는 존재하는 관계 속에서 수혜자가 절박한 필요를 채워야 할 입장에 있고 

시혜자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책임은 없지만 자발적으로 수혜자의 절박한 필요를 채워 주는 입장에서 

보통 사람이 하는 것을 넘어선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편의 한결 같은 인애는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에 기초하며 그 언약관계의 본질이다. 사울은 다윗에게 사울과 사울 집안에 

“여호와의 인애(개역: 인자)”와 “다윗의 인애”를 베풀어 주길 원했고(삼상 20:14-15), 다윗은 사울 

집안의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애(개역: 은총)”를 베풀고자 하였다(삼하 9:1-3). 사무엘서에서 

“여호와의 인애(삼상 20:14), 하나님의 인애(삼하 9:3)”가 다윗의 인애를 통해 주어지는 것을 보면 

사람(다윗)의 인애와 하나님(여호와)의 인애가 교차되는 것을 알게 된다.  

② 출 20:6/신 5:10 번역 시안 

•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 대까지 인애를 베풀 것이다. 

•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 자손에게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2) 번역 

(출 20:4 = 신 5:8)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출 20:5 = 신 5:9)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출 20:6 = 신 5:10)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 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2. 제 2 계명의 의미 

1. 제 2 계명의 구조 

1) 제 2 계명은 금지 명령(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과 이유(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와 질투의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는 저주(삼사 대까지 벌)와 복(천 대까지 인애)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구조를 따라 제 2 계명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지 명령(출 20:4-5a; 신 5:8-9a): 너는 너를 위하여 [나를 나타내는] 우상 즉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이나 땅 밑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② 이유(출 20:5b; 신 5:9b): 그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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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저주와 복(출 20:5c-6; 신 5:9c-10): [나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으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의 천 

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   

2. 우상 제작 금지 명령 

1)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이 분명하게 제시되는 출 20:23; 34:17; 레 19:4; 26:1; 신 27:15 등을 보면 

여호와를 나타내는 우상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을 나타내는 우상들을 만드는 일도 

금지되어 있다.  

① [출 20:22-24] (22)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23)너희는 나를 

비겨서[  אִתִי 이티 = ESV: to be with me; NIV: to be alongside me; NASB: beides me; NLT: to 

rival me]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4)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② [출 34:15-17] (15)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16)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네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17)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③ [레 19: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④ [레 26:1]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⑤ [신 27:15]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2)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다른 신들의 우상일 때 제 1 계명과 관련되고 여호와를 나타내는 

우상일 때 제 2 계명과 관련된다. 여호와를 섬기려는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 2 계명은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의 우상을 만드는 일도 막아 주며 제 1 계명 준수의 안전 

장치 역할을 한다.  

3. 제 2 계명의 이해를 돕는 대표적인 본문(신 4:7-28; 행 17:16, 22-31) 

1) 여호와를 나타내는 우상 제작을 금하는 제 2 계명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가장 구체적인 설명은 신명기 

4 장에서 찾을 수 있다.4 모세는 제 2 계명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였다.  

[신 4:7-28] (7)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8)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9)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네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네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날까 

 

4 Miller, Ten Commandments,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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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10)네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11)너희가 가까이 나아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12)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13)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14)그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5)여호와께서 호렙산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16)두렵건대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아무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되 남자의 

형상이라든지, 여자의 형상이라든지, (17)땅 위에 있는 아무 짐승의 형상이라든지, 하늘에 나는 아무 

새의 형상이라든지, (18)땅 위에 기는 아무 곤충의 형상이라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아무 어족의 

형상이라든지 만들까 하노라 (19)또 두렵건대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일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20)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21)여호와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사 나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22)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23)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25)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26)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27)여호와께서 너희를 열국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보내실 그 열국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28)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① 신 4:16-18 은 제 2 계명처럼 [트무나]와 [페쎌]이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제 2 계명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트무나]을 본떠서 우상[페쎌]을 만들지 말라(출 20:4; 신 

5:8)”는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신 4:12, 15 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 제작 금지의 이유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었지만 형상은 보지 못했던 사실을 들고 있다. 

③ 신 4:19 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상 제작 금지가 해와 달과 별 같은 자연적인 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막아주며 그 연장선으로 다른 신을 나타내는 만들어진 형상에 대한 제작과 숭배를 금지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④ 신 4:20, 23 은 쇠풀무 같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여호와만 섬기며 언약을 지키고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 것을 권면한다.  

⑤ 신 4:25-28 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것이므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열국에 흩어져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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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는 벌을 받게 될 것을 

경고한다. 

⑥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하늘까지 치솟는 불길이 산을 휩쌌을 뿐만 아니라 어둠과 

검은 구름(직역: 어둠, 구름 그리고 검은 구름)이 산을 덮었다(신 4:11). 불의 밝음과 짙은 구름의 

어두움이 함께 있는 파라독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밝고 볼 수 있는 불이면서 위험하고 만질 수 없는 

불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불가운데서 말씀하시던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길들이거나 다스리거나 통제하는 것이 어렵고 위험스로운 불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5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의 형상을 만들어 마음대로 주무르고 길들이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⑦ 하나님에 대한 적절한 경배의 방식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 보여지고 계시되고 알려지고 접근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신다. 

“나는 여호와이다.”라는 십계명 서언의 선언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 증언이고 현혹이다(신 4:15).   

⑧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알려지고 만날 수 있다(4:12, 36).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보이는 형상을 통하여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만날 수 있다.  

2) 바울은 아레오바고 강연을 통하여 제 2 계명의 위반의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참되신 하나님 경외의 길을 

이야기하였다. 

[행 17:16, 22-31] (16)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 (22)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23)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26)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27)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8)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4. 질투하시는 하나님 

 

5 Miller, Ten Commandment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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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투하시는 하나님(אֵל קַנָא [엘 카나])은 제 2 계명과 관련하여 출 20:5; 신 5:9 그리고 신 4:24 에 나오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관련하여 신 6:15 에 나오며, 그 이름이 질투이신 여호와와 관련하여([아도나이 

카나 시모] מֹו הוָה קַנָא שְׁ 는 출 34:14( יְׁ 에 나온다.  

① [신 6:14-15] (14)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15)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② [신 4:23-24] (23)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24)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③ [출 34:14]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니라6  

2) 질투하시는 하나님(קַנוֹא 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련하여 수 24:19([엘 카노] אֵל  에 나오고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여호와와 관련하여 나 1:2 에 나온다.  

① [수 24:19-20] (19)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20)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6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 안의 명사문에 대한 영어 번역은 매우 다양하다.  

[ESV/NASB/KJV] for you shall worship no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NIV] Do not worship any other god, for the Lord, whose name is Jealous, is a jealous 

God; [OJB] For thou shalt worship no el acher; for Hashem, Whose Shem is Jealous, is El Kanah; 

[YLT] for ye do not bow yourselves to another god -- for Jehovah, whose name [is] Zealous, is a 

zealous God; [HCSB] You are never to bow down to another god because Yahweh, being jealous 

by nature, is a jealous God. 이 번역들은 [아도나이 “여호와”]가 한정된 주어이고 [엘 카나 “질투하는 

하나님”]가 비한정적인 보어이고 그 뒤에 대명사 [후 “이다”]가 영어의 be 동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며(Cynthia L. Miller, The Verbless Clause in Biblical Hebrew, 195) 주어 [아도나이] 다음에 오는 [카나 

시모 “그의 이름은 질투이다”]는 삽입절로 본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영어 번역들도 있다. 

[ISV] indeed, you are not to bow down in worship to any other god, because the Lord’s name is 

Jealous—he’s a jealous God—  

[LEB] For you will not bow in worship to another god, for ‘Yahweh Is Jealous’ is his name, he is a 

jealous God.  

[NCV] Don’t worship any other god, because I, the Lord, the Jealous One, am a jealous God. 

[TLV] For you are to bow down to no other god, because Adonai is jealous for His Name—He is 

a jealous God.  

[B. S. Childs, Exodus, 602] You shall not worship any other God for his name is the LORD, the Jealous 

One, and a jealous God he is. 



131 

 

② [나 1:2]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3)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 

① 하나님의 질투의 긍정적인 측면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계속 유지하시려는 헌신과 백성의 행복을 

추구하시는 열심에서 보여진다. 이사야는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에 관하여 말한다(사 26:11; cf. 

9:7; 37:31-32).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은 백성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만 사랑의 헌신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질투를 포함한다. 이스라엘의 온전한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질투는 사랑에 있어서 

철저한 헌신을 기대하며 요구한다.  

② 아내를 진실로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다른 남자의 품에 있는 자기 아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사랑은 자기와 아내 사이에 끼어들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편이신(cf. 사 54:4-6; 렘 31:32)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은 전적이고 

열정적이고 강렬하고 오로지하는 사랑과 헌신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구원한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만을 사랑하라는 배타적인 요구를 하신다.  

③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를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제 2 계명을 통하여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이 예배받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그를 우상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그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도록 명령하셨다.7  

④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제 2 계명을 어기는 자들을 저주하고 제 2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심으로써 우리의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려는 그의 열망을 보이신다. 하나님의 질투는 

계명을 어기는 자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간주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간주하게 한다.   

4) 하나님의 영광과 질투 

① 하나님의 질투에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것과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함께 들어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경을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마땅히 

존경받으실 하나님으로 존경받지 못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으로서 마땅히 존경받으실 그 

권리를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벌을 주신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타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혹은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하는 학자들도 있다.8  

 

7  Ryken, Written in Stone, 75.  

8 강영안, 강영안 교수의 십계명 강의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IVP, 2009), 103: 화란어  een God die 

zich doet gelden. Douma, Ten Commandments, 35 에는 “for, I, Yahweh your God, am a God who 

avenges Himself:”로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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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사야는 여호와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찬송을 직접 챙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우상이나 다른 

신과 함께 나누어 갖지 않고 마땅히 찾아야 할 권리를 찾으시겠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사 42:8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 사 48: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 사 48:11 나는 나를 위하며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5. 저주와 복 (제재 조항) 

1) 제 2 계명에는 금지 명령(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과 이유(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에 이어서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악을 자손들에게 갚되 삼사 대까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 곧 내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 대까지 

한결같은 인애를 베풀 것이다.”라는 저주와 복이 들어있다.  

2) 제 2 계명에 들어있는 이 제재 조항(출 20:5 하-6/신 5:9 하-10)은 출 34:6-7 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고 신 

7:9-10; 민 14:8; 느 9:17; 시 86:15; 103:8; 145:8; 욜 2:13; 욘 4:2 에도 반영되어 있다.9 이 시내산 언약의 

저주와 복의 말씀은 종주권 조약의 저주와 복 조항과 비슷하다.  

 

9 [신 7:9-10] (9)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민 14:18-9] (18)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9)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같이 사하옵소서; [느 9:17 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시 

86:15-16] (15)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16)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시 103:8-9] (8)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시 145:8-9] 

(8)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9)여호와께서는 만유를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욜 2: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욘 4:2 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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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34:6-7] (6)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7)인자를 천 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개역: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사 대까지 보응하리라) 

3) 제 2 계명에 들어있는 저주와 복에 대한 조항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  

① 하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죄를 저지르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인애를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저주와 복에 관한 조항은 “삼사 대”와 “천 대”의 대조를 통하여 언약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삼사 대까지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비하여 언약을 준수하는 

자들에게 천 대까지 기꺼이 인애를 베풀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② “삼사 대”는 문자적인 의미로만 취할 필요는 없다.10  

• “삼사”는 히브리어에서 숫자적 관용구로 “whatever number, 어떤 수” 혹은 “plenty of 많은” 것을 

나타낸다. 아모스 1-2 장의 “서너 가지 죄(암 1:3, 6, 11, 13; 2:1, 4, 6)”는 문자적으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죄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죄”를 나타낸다. 잠 30:15, 18, 21, 29 에 나오는 “서넛”도 

“어느 일정한 수”를 의미한다.  

• 하나님은 부모의 죄 때문에 후손들에게 일시적으로 벌을 주시기도 하지만 부모 때문에 후손들에게 

영원한 정죄를 내리시지는 않는다.11 제 2 계명의 저주 조항은 후손들이 조상들처럼 같은 죄를 

계속해서 범하면 조상들처럼 같은 벌을 받게 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신 7:9-10 은 제 2 계명의 저주와 

복 조항을 넌지시 암시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천 대까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 자신에게 그리고 지체없이 당장에 주어지는 벌을 받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신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단수]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0)그를 미워하는 자(+들, 원문의 복수가 번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단수]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 문자적으로 취하면 삼사 대는 제 2 계명을 범하는 조상이 살아 있는 동안 함께 있는 후손들이고 죄를 

짓는 조상을 따라 제 2 계명을 범할 가능성이 높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까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은 제 2 계명을 범하였고 그 벌로 후손들이 끔찍하게 쓸어버림을 

당하며 왕조가 자주 바뀐 것을 보여준다(cf. 시 109:12-13).  

 

10 Stuart, Exodus, 454 n. 35; Enns, Exodus, 416.  

11 Kaiser, Toward OT Ethics,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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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이 벌을 받는 경우로 출애굽후 광야 여정에 있던 이스라엘을 공격한 아말렉(출 

17:8-16; 신 25:17-19) 후손을 몇 백 년 후에 사울에게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삼상 15:2),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예수님과 그의 메시지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리라는 말씀하신 것(마 23:35), 나봇과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한 아합의 

후손들이 죽임을 당한 것(왕하 9:24-26; 10:1, 7, 10), 그리고 다윗의 간음과 살인으로 인해 아들이 

죽고 여호와의 원수들이 훼방할 거리를 얻은 것(삼하 12:14) 등을 들 수 있다.12  

• 그러나 악한 아버지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와 악한 아버지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③ “천 대”의 인애 베푸심도 문자적인 천 대를 넘어 결코 끊임이 없는 인애 베푸심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13 솔로몬의 죄 때문에 후손들이 벌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은 다윗 덕분에 그의 

왕조가 400 여 년 동안 계속되었다(왕상 11:34, 38-39).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지만 여호와는 그의 종 다윗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왕하 8:19). 히스기야가 

 

12 Kaiser, Toward OT Ethics, 87. 이외에도 구약은 연대성이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큰 

원리로 작용하는 것을 보여주며 연대 책임이 개인 책임을 뛰어넘는 경우들을 담고 있다. 아담이 범죄 

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후손들은 저주를 받아 에덴 밖에서 살게 되었다(창 3:23). 노아의 아들 함은 그의 

후손들을 저주 아래 살도록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창 9:18, 22, 24-25).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미치는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다(창 12:1-3).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은 지파들이 

나머지 지파들과 연합하여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 참여하였다(수 1:12-18).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처벌을 

받은 예들을 몇 가지 더 들면 다음과 같다.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를 대적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의 “처자들과 

유아들”까지 심판을 받았다(민 16:27). 아간이 저지른 언약 파기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간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까지 죽임을 당했다(수 7:24-25).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좋은 아들이었지만 배교자인 아버지 사울과 함께 불행한 죽음을 

맞았다(삼상 31:2, 12). 사울이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 년의 

기근이 임하였으며 그의 후손 일곱 명이 처형을 당하였다(삼하 21:1, 8-9). 다윗의 잘못된 인구 조사 때문에 

전염병으로 칠만 명의 백성이 죽었다(삼하 24:15). 아비야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뜻”을 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버지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 병들어 죽었다(왕상 14:1, 10, 17). 열왕기는 유다의 멸망을 

므낫세의 책임으로 돌린다(왕하 23:26; 24:3-4). 이러한 연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된 처벌은 구약에서 흔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죄의 오염과 확산을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정면으로 어긴 특별한 경우들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신명기 24:16 에 규정된 

대로 개인 처벌의 원칙이 적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3 Enns, Exodus,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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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수르의 침략에서 구원받고 그의 생명이 15 년이나 더 연장된 것은 다윗 덕분이었다(왕하 19:34; 

20:6).  

④ 하나님의 저주와 복은 조상과 후손 사이에 대를 이어가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 아버지가 계명을 범하면 자동적으로 모든 자손들이 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계명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모든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은 아니다. 경건한 여호사밧에게 불경건한 아들 여호람이 

있었고(왕상 22:43; 왕하 8:16-18), 경건한 요시야에게 불경건한 세 아들과 불경건한 손자가 

있었다(왕하 22-23 장). 그러나 악한 아하스(왕하 16:2-4)에게 경건한 아들 히스기야(왕하 18:3-5)가 

있었고, 악한 아몬(왕하 21:20-22)에게 경건한 아들 요시야(왕하 22:2: 23:25)가 있었다. 

• 그러므로 누구든지 “삼사 대까지의 처벌”을 운운하며 그의 조상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제 2 계명의 저주 조항은 부모들 때문에 심판을 받아 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녀들의 

변명으로 사용될 수 없다.  

• 에스겔 18 장은 포로기의 백성들에게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속담 사용을 금하며 의로운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와 달리 악을 행하면 벌을 받을 

것이고(겔 18:5-13) 불의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도 아버지와 달리 의를 행하면 벌을 받지 않고 살 

것이라고(겔 18:14-18) 말한다. 예레미야는 “그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렘 31:29-30).”고 말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이 강조한 개인 

책임의 원칙은 포로기 직전 또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수한 형편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선지자들은 기존의 연대성의 원리를 대체할 새로운 신학적 논제를 제시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제는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든 문제의 책임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완고한 백성들을 향하여 

개인 책임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은 후 제 2 계명의 제재 조항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를 따라 

삼사 대의 후손에게 벌을 주셨다면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살지 못하였을 

것이다. 하나님은 조상과 상관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기쁘게 맞이해 주시는 분이시다.14 신 

 

14 [겔 18:4, 19-20, 30-32] (4)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 (19)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뇨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녕 살려니와 

(20)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 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30)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cf. 개역: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NIV: then sin will not be your downfall.] (31)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32)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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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은 부모와 자식의 양 방향을 언급하며 죄를 지은 자만 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15 신 24:16 의 

말씀을 따르며 유다 왕 아마샤는 그의 부친 요아스를 죽인 요사갈과 여호사바드는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왕하 12:20-21; 14:6).   

• 구약의 처벌 규정들이 보여주는 큰 원칙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약도 교회 공동체의 

유기적 연대성(요 15:5; 행 4:32; 롬 12:5; 고전 5:11; 12:12; 엡 4:3)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각자 행한 

대로 받는다”는 개인 책임의 원칙(마 16:27; 롬 2:6; 딤후 4:14; 계 22:12)을 함께 가르친다. 

4) 제 2 계명의 저주와 복 조항은 “아버지”로 대표된 부모의 영향과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삼사 

대까지의 처벌”과 “천 대까지의 인애”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후손들에게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생각하도록 해 주며 부모가 하나님 경외에 대한 모범을 먼저 보이면서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을 일깨워준다. 부모는 그들의 죄가 자신의 삶은 물론이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삶에 가져 올 형벌을 생각하며 저주 조항을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하여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인 데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그 후손들에게 끊임없이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쏟아 부어 주실 것을 바라보며 복 조항을 삶의 

동력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5) 제 2 계명의 저주와 복 조항은 하나님 사랑과 계명 준수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계명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이다. 여기 “사랑하다”와 

“미워하다”는 감정적 태도나 느낌이나 기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의지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언약 

준수 여부 즉 충절의 여부를 가리키고 있다.16 주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 

14:15)”고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요 15:10)”고 말씀하셨다.  

3.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차이      

1.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구분 

1) 개혁교회는 출 20:3/신 5:7 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출 20:4-6/신 5:8-10 을 제 2 계명으로 여긴다. 

2) 개혁교회와 달리 유대교는 십계명 서언을 제①계명으로 간주하고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제②계명으로 

간주하고, 루터교와 천주교는 십계명 서언을 그대로 두나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제①계명으로 여기고 

제 10 계명의 첫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 제⑨계명과 제⑩계명으로 여긴다. 개혁교회의 제 

10 계명을 둘로 나눌 때 루터교는 출애굽기에 근거하고 천주교는 신명기에 근거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출애굽기에 근거하는 루터교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를 제⑨계명으로 여기고 이웃의 아내를 포함한 

 

15 [신 24:16]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16 Stuart, Exodus,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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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를 탐내지 말라를 제⑩계명으로 여기는 반면, 신명기에 근거하는 천주교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를 제⑨계명으로 여기고 이웃의 집을 포함한 나머지를 탐내지 말라를 제⑩계명으로 여긴다.  

3) 유대교와 천주교와 루터교에서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합하여 하나의 계명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다음에 살필 이 두 계명의 차이점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난다.      

2.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차이 진술 

1) 긍정적으로 진술하면 제 1 계명은 경배의 참된 대상(whom we worship)과 관련이 있고 제 2 계명은 

경배의 참된 방법(how we worship)과 관련이 있다.  

① 일계명은 참된 하나님(Right God, True God)을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올바르게(Right Way, True Service) 경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17  

② 일계명은 구원을 줄 수 없는 모든 신들을 배제하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신 유일한 참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분만을 섬길 것을 명하는 반면, 이계명은 (일계명을 통해 모든 거짓 

신들을 배제하고 홀로 남은) 유일한 참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하신 대로 경배할 것을 

명한다.18  

2) 부정적으로 진술하면 제 1 계명은 거짓 신들(false gods)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반면, 제 2 계명은 참 

하나님을 거짓된 방법(false ways)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한다.  

① 일계명은 구원을 베푸시는 참된 신이 아닌 거짓 신들(false gods)을 금하고, 이계명은 참된 하나님을 

형상을 가지고 예배하는 거짓 예배(false worship)를 금한다.  

② 일계명은 다른 신들(other gods)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이계명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방식들(other ways)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금한다.  

3. 문화적 배경의 관점에서 보는 제 1 계명과 제 2 계명 

1) 고대 근동의 모든 신들은 어떤 형상으로 가시화되었다. 신을 나타내는 형상은 해와 달과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을 가까이 두도록 해 주는 통로이었다. 사람들에게 신들은 다루기에 위험스러운 

고압전류(high voltage)와 같았지만 그들을 나타내는 형상들은 변압기(transformer)처럼 안전하게 신의 

능력을 사용하게 해 주는 정말 좋은 수단이 되었었다.19 사람들에게 신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통하여 가까이 있었다.  

①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쳐 주었을 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행 14:11).”라고 외친 사람들은 멀리 있던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바울과 바나바의 

형상으로 다가온 것으로 간주하였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무리와 함께 형상으로 온 신들에게 

 

17 Ryken, Written in Stone, 72.  

18 Douma, Ten Commandments, 35.  

19 Douma, Ten Commandments,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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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하려고 하였다. 제사장이 동원된 것은 사람들이 원하는 복을 받으려면 적법한 의식을 갖추어 

형상을 통하여 신을 섬기고 신의 능력을 힘입어야 했기 때문이다.  

② 아론은 여호와를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형상을 가리켜 “이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다(יִם רִָּֽ רֶץ מִצְׁ ר הֶעֱל֖וּךָ מֵאֶֶׁ֥ ל אֲשֶֶׁ֥ רָאִֵׁ֔ לֶה אֱלֹהֶָ֙ יךָָ֙ יִשְׁ 출 32:4).”라고20 말했다. 여로보암 1 אֵֵ֤ 세도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스라엘아 보라 여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 있다(  הִנֵֵ֤ה

יִם רִָּֽ רֶץ מִצְׁ ר הֶעֱל֖וּךָ מֵאֶֶׁ֥ ל אֲשֶֶׁ֥ רָאִֵׁ֔ יךָָ֙ יִשְׁ  왕상 12:28).”라고 말했다. 21 아론과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אֱלֹהֶָ֙

변압기 삼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의 능력을 그들의 것으로 가까이에 두고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③ 고대 사람들은 신의 형상이 없으면 신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신의 형상이 없으면 그것이 나타내는 

신의 힘을 쓸 수가 없어서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고대 사람들은 정말 신을 나타내는 형상 

없이는 살 수 없었다.  

2) 이런 문화 배경에서 보면 제 1 계명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이외에 거짓 신들을 섬기며 

그 거짓 신들의 그 형상에게 절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인 반면, 제 2 계명은 거짓 신들이 

그들을 나타내는 형상을 하나씩 갖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경우에도 여호와를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만들어서 그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는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명령이다.  

3) 거짓 신들이 형상과 별도로 구별되어 섬김을 받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은 

필연적으로 다른 신이 되도록 되어 있다.22 그러므로 제 2 계명을 위반하며 참된 하나님 여호와를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면 그 형상은 결국 제 1 계명에서 금하는 거짓 신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여로보암에 

대한 내러티브를 통하여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왕상 14:9). 

①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 יךֶָ֙ הִנֵֵ֤ה   יִם  אֱלֹהֶֶ֙ רִָּֽ רֶץ מִצְׁ ר הֶעֱל֖וּךָ מֵאֶֶׁ֥ ל אֲשֶֶׁ֥ רָאִֵׁ֔ יִשְׁ  이스라엘아 보라 

여기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 있다.”라고 말하며 벧엘과 단에 두고 백성으로 

숭배하도록 하였다(왕상 12:28-30).  

 

20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이는[원문은 복수] 너희를[원문 단수를 복수로 오역]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원문 단수를 복수로 오역] 신[원문은 복수; 장엄 복수로 보면 단수 번역 가능]이로다; NASB: This is 

your god, O Israel, who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ESV: These are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21 개역개정: 이스라엘아 이는[대명사 없는데 추가] 너희를[단수인데 복수로 오역]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단수인데 복수로 오역] 신들[원문 복수; 두 금송아지를 가리키는 복수 혹은 장엄 복수로 단수 

가능]이라; NASB: behold your gods, O Israel, that brought you up from the land of Egypt; NIV: Here 

are your gods,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22 Douma, Ten Commandments, 37: “The idols were not served apart from images, and images of 

Yahweh inevitably became ‘other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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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도록 한 것(왕상 12:28-30)에 대하여 여호와는 선지 아히야를 

통하여 “네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אֲחֵרִים  וּמַסֵכֹות ךָ  אֱלֹהִים   나를 ([바타아쎄-르하 엘로힘 아헤림 우마쎄호트] וַתַעֲשֶה־לְׁ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왕상 14:9).”라고 평가하시고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 

것을 선언하셨다.  

• 개역개정에 “다른 신”과 “우상”으로 번역된 אֱלֹהִים אֲחֵרִים וּמַסֵכֹות [엘로힘 아헤림 우마쎄호트]는 

둘 모두 복수이고 직역하면 “다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인데 접속사 바브가 동격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다른 신(들) 즉 우상(들)”로 번역될 수 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ESV 의 “other gods 

and metal images”처럼 접속사 “and”를 사용하고 있지만, NIV 의 “other gods, idols made of 

metal.”처럼 쉼표나 대시를 사용하여 동격으로 보는 번역도 있다(AMPC, GW, NOG, TLV, WEB 등).23 

• 이것은 여로보암이 벧엘과 단에 만들어 세운 금송아지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우상(들)이요 다른 

신(들)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 즉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결국 그 우상은 다른 신이 되어 버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우상 숭배의 관점에서 보는 제 1 계명과 제 2 계명  

1) 우상 숭배는 제 1 계명과도 관련이 있고 제 2 계명과도 관련이 있다.  

 

23 왕상 14:9 에 대한 몇 가지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ESV: but you have done evil above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and metal images, provoking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NASB: you also have done more evil than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and molten images to provoke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NIV: You have done more evil than all who lived before you. You have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idols made of metal; you have aroused my anger and turned your back on me; AMPC: 

But have done evil above all who were before you; for you have made yourself other gods, molten 

images, to provoke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NOG: You have done more 

evil things than everyone before you. You made other gods, metal idols, for yourself. You 

made me furious and turned your back to me; WEB: but have done evil above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for yourself other gods, molten images, to provoke me 

to anger, 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TLV: Instead you have done more evil than all 

who were before you, and have gone and made yourself other gods—molten images to vex 

Me—and have cast Me behind your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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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하며 섬기는 우상이 제 1 계명이 금한 거짓 신들을 나타내는 형상이면 참된 하나님 대신 혹은 참된 

하나님과 함께 섬기는 우상 숭배이지만(렘 2:27-28; 살전 1:9-10),24 절하며 섬기는 형상이 제 2 계명이 

금한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이면 참된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이다(행 7:41; 

고전 10:7).25  

3) 참된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 여호와보다 더 의지하고 신뢰하는 대상이 돈이든, 

쾌락이든, 명예이든, 권력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하면 제 1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이다(대하 16:12; 빌 3:18-19).26 성경에 계시된 참된 유일한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것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제 2 계명을 

어기는 우상 숭배이다.  

4) 신약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제 2 계명의 내용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표현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제 2 계명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을 

회고하며 우상 숭배를 언급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권면이 나오는 경우이다(행 7:41; 고전 10:7, 

14). 그리고 바울의 아레오바고 강연은 거짓 신을 섬기며 제 1 계명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그러한 우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경고하며 제 2 계명을 어기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신약 

성경의 우상 숭배에 대한 교훈은 주로 제 1 계명과 관련되어 있다.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힘도 없는 우상이 언급되고(살전 1:9; cf. 고전 12:2; 고후 6:16; 

계 9:20) 그런 우상을 멀리하라는 권면이 주어진다(요일 5:20-21). 하나님 대신 거짓 된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가 모든 불경건과 불의로 나아가게 하는 원인이 되고(롬 1:18-27) 탐심이 우상 숭배(엡 

 

24 [렘 2:27-28] (27)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28) 너를 위하여 네가 만든 네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네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 수와 같도다 

  [살전 1:9-10] (9)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25 [행 7:41]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고전 10: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26 [대하 16:12] 아사가 왕이 된지 삼십 구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빌 3:18-19] (18)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141 

 

5:5; 골 3:5)인 것이 지적되고 우상 숭배의 죄가 다른 죄들과 나란히 나온다(갈 5:20; 골 3:5; 벧전 4:3; 

고전 5:10-11; 6:9-10; 계 22:8, 15). 

5. 성경의 인물들을 통한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의 비교  

1) 솔로몬(왕상 11:4-8)은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써 제 1 계명을 범하는 대표적인 예를 

제공하였다.  

2) 모세의 형 아론과 북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 1 세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라고 말하며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함으로써 제 2 계명을 범하는 대표적인 예를 

제공하였다(출 32:1-8; 왕상 12:28-30).27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왕상 14:16; 

15:30, 34; 16:2, 19, 26, 31; 21:22; 22:52; 왕하 3:3; 10:29, 31; 13:2, 6; 14:24; 15:9, 18, 24, 28, 34; 17:21, 

22; 23:15; cf. 역대하 13:8)”는 여호와를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고(왕상 12:30) 

헌신하게 하고(cf. 호 4:17) 입 맞추게 한(cf. 호 13:2) 것이다.  

3) 사사시대에 미가(삿 17-18)가 자신을 위해 만든 여호와를 나타내는 신상은 미가의 집뿐만 아니라 단 

지파 전체를 제 2 계명을 범하는 데로 인도하였다.  

4) 아합(왕상 16:30-33)은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바알 숭배를 장려함으로써 제 2 계명과 제 1 계명을 동시에 어기는 일을 저지르며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하였다.28  

 

27 [출 32:1-8] (1)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4)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רָיִם 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  하는지라 (5)아론이 (אֵלֶה אֱלֹהֶיךָ יִשְׁ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6)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אֵלֶה

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  רָיִםאֱלֹהֶיךָ יִשְׁ   하였도다 ( צְׁ

  [왕상 12:28-30] (28)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הִנֵה אֱלֹהֶיך

רָיִם׃  רָאֵל אֲשֶר הֶעֱלוּךָ מֵאֶרֶץ מִצְׁ  하고 (29)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이 일이 죄가 (יִשְׁ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28 [왕상 16:30-33] (30)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33)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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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후(왕하 10:23-29)는 오므리 왕조(오므리-아합-아하시야-요람[여호람])를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바알을 

멸함으로써 제 1 계명 준수에는 성공했으나 여로보암의 죄 곧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않음으로써 제 2 계명 준수에는 실패하였다.29   

4. 형상 제작 금지의 이유      

1.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를 오해하는 행위이다.30 

1)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자유로우신 분이시다.  

2) 하나님은 언약궤 안에 매여 언약궤가 있기만 하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어야 하는 신이 아니다(삼상 

4 장).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재이시며 어느 한 지역에 묶여 있는 신이 아니다(왕상 

20:23-25). 하나님은 성전 안에 매여 있어 성전이 있는 한 백성에게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신이 

아니다(렘 7:3-7; 26:4-19).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대하 6:18)”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성전을 주야로 보시며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길 기도하였다.  

3)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백성의 요구대로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와 같이 묶인 

사신처럼 사람 마음대로 주무름을 당하신 분이 아니다(출 32:1-8).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의 형상으로 

전락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선택하셨고(신 

7:6-8) 택한 백성이 살아야 할 길도 하나님 자신이 정하여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알려 주셨다.  

4)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들과의 접촉을 위해 자의적으로 신의 형상들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일을 금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 때문이다. 

하나님을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을 본떠 만든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은 조물주의 자유를 

제한하여 자신의 뜻대로 편하게 섬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보려는 어리석은 짓이다. 

5)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은 여기저기 마음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어느 한 자리에 고정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쉽게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 앞에 절하고 섬기면 눈에 보이지 않으나 무소부재하신 

 

29 [왕하 10:23-29] (23)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24)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팔십 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5)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26)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27)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28)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29)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벧엘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30 Douma, Ten Commandment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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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섬기는 불안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유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국지화 동기(localization motive 국부화/지방화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2.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을 오해하는 행위이다.31  

1) 하나님은 어둠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덮여 임재할 때만 죄인들이 죽지 않는 위엄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신 4:11; 5:23; 왕상 8:11-12)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존귀하신 분이다(딤전 6:16). 이렇게 흑암과 빛의 이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둘러싸는 흑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빛처럼 꿰뚫을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눈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난다(히 4:13).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표현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큼의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2)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외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위엄을 조롱하고 있었다. 여호와를 나타내던 금송아지는 장인이 만든 것이고 참 신이 아니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신이 아니다(호 8:6; 13:2; 14:3). 구원을 베풀 수 없는 손으로 만들어 진 우상(사 44:15-

20)과는 달리 여호와는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아노히 아노히 아도나이].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사 43:10 하-11).”고 선언하셨다.  

3)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시기에 인간의 손길이 미치고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오도록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여호와를 나타내기 위해 만든 형상은 이방인들이 그들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로 만드는 

행위이다(신 4:28). 이사야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의 위엄(사 40:12-17)을 묘사한 후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사 40:18-19).”고 말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의 어떤 것을 본뜬 형상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땅위 궁창에 계신 하나님 

앞에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메뚜기 같고 귀인들과 사사들이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개와 같다고 

하셨는데(사 40:21-24) 어떻게 금방 있다가 없어질 피조물의 모양을 따라 만든 형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보려는 좋은 의도로 한 것이라고 해도 어떤 형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능에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   

4) 하나님의 위엄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온갖 예배 행위를 하지만 

사실은 자기 손 안에 있어 마음대로 주무르며 자신의 안전 보장을 위해 신을 이용하려는 동기 곧 조종 

동기(manipulation motive 조작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보여준다. 손으로 잡을 수 있고 

 

31 Douma, Ten Commandment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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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동기에서 형상을 

만들었지만 사실 형상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신 형상들은 

더더구나 힘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3.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는 행위이다.32  

1)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는 변압기와 같은 형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제함으로써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에 근거하여 이미 세워졌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우상처럼 만질 수 없지만 우상이 나타내는 어떤 신보다 그의 백성 가까이에 계셨다.  

2) 하나님이 언약을 반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형체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였다(신 4:12-14; 5:22-29).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알리시고 그 언약에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항상 복을 누리도록 하셨다(신 6:20-25). 언약을 

맺으시며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하늘이나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매우 가까워서 백성의 입과 마음에 있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것이었다(신 30:11-14).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경외하고 섬기는 규례를 주시고 그들을 지혜와 

지식이 있는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 주심으로써 여호와의 가까이 

함을 얻는 큰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다(신 4:6-7).  

3)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그토록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이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고 

나름대로 생각한 적법한 의식을 통하여 여호와와 관계를 맺고 복을 받으려는 것은 자의적인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며 정말 불필요한 것이다. 선수적인 사랑으로 인간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 가까이 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언약을 

통하여 세우신 길 이외의 다른 길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4)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항상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로 친히 주시는 그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을 세우셨다. 언약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고 그들의 마음과 

입에 있다. 백성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어도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는 것처럼 살 수 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에 비추어 보면 얼굴과 얼굴을 보는 

 

32 Douma, Ten Commandments,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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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마주 하고 싶은 마음에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접근하기 쉽게 가까이에 하나님을 두려고 하는 

관여 동기(participation motive 참여/밀접 동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다.33    

5. 제 2 계명과 미술 활동      

1. 미술 활동의 허용과 범위 

1) 제 2 계명은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묘사되거나 그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제 2 계명은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의 어떤 

형상을 만드실 수 있다고 천명한다.34 제 2 계명은 예배를 위한 형상(cultic images)을 금하는 것이지, 

그림, 건축, 조각처럼 눈으로 봄으로써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드는 예술(visual art)인 미술 활동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조물은 얼마든지 묘사되고 그려지고 형상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①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놓은 속죄소(시은좌)를 두 그룹들이 높이 편 그 날개로 덮고 그 얼굴로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고(출 25:17-20), 성막의 휘장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으라고 말씀하셨다(출 26:1). 그룹은 또한 성전의 내외소 사면 벽과 문짝을 장식하는데도 

나온다(왕상 6:29, 32, 35). 그룹의 정확한 모양은 알 수 없지만 날개, 발, 얼굴이 있고(왕상 6:24-26; 

대하 3:18) 사람과 사자의 얼굴이 합쳐진 것이 언급된다(겔 41:18-19).  

② 하나님은 등잔대 위에 봉오리(bud)와 꽃(blossom)을 가진 살구꽃 같은 등잔을 만들 것을 

말씀하셨다(출 25:31-24). 하나님은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금방울을 달고 석류를 수놓도록 하셨다(출 

28:33-34).  

③ 야곱은 라헬의 묘비(창 35:20)를 세웠고, 사무엘은 에벤에셀이란 승전비(삼상 7:12)를 세웠다. 야곱과 

라반은 언약을 맺으면서 돌로 기둥을 세웠고 증거의 돌무더기(여갈사하두다, 갈르엣/미스바)를 

쌓았다(창 31:45-47). 모세는 시내산에서 여호와와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로서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 지파를 상징하는 12 개의 돌을 세웠다(출 24:4). 이러한 구절들에서 돌로 세운 

기둥/기념비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מַצֵבָה[마체바]인데 산당에 세운 주상(왕하 17:10; 

대하 14:3)를 나타내는데도 사용되었다.35 이것은 형상 제작이 일률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사용 

배후에 있는 목적에 따라 허용되거나 금지된 것을 보여 준다.  

 

33 강영안(십계명 강의, 400 쪽, 2 계명 각주 1)은 형상을 만드는 동기들 즉 국지화 동기, 조종 동기, 참여 

동기에 대한 참고문헌으로 J. A. Heyns, Die nuwe mens onderweg. Oor die tien gebooie (Kaapstad & 

Johannesber: Tafelberg, 1970), pp. 125-126 을 들고 있다.  

34 Edmund P.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Phillipsburg: P&R, 2007), 26.  

35 NIV 는 왕하 17:10 과 대하 14:3 에 나오는 [마체바]를 모두 “sacred stone”으로 번역하였으나 개역과 

개역개정은 “목상”(왕하 17:10)과 “주상”(대하 14:3)으로 다르게 번역하였다. “석상”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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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놋을 부어 만든 바다를 그 아래에서 열 두 소(왕상 7:25, 44)가 받치고 있었고, 솔로몬의 보좌에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양편에 팔걸이가 있었는데 여섯 층계 좌우편에 열 두 사자가 서서 지켰고 보좌 양편 

팔걸이 곁에 사자가 하나씩 서 있었다(왕상 10:19-20).    

3) 미술 활동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대로 표현만 된다면 무엇이든지 허락되며 제 2 계명에 

저촉되지 않는다.36 아무도 영광스러운 위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다(창 18:2-16; 19:1).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각각 “보좌 위의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상(겔 1:26)”과 “보좌 위의 옷이 눈같이 희고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단 7:9)”를 보았다. 성경에 보도록 허용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에 대한 인상들을 표현하는 미술 활동은 그림이든, 조각이든, 건축이든,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2. 천주교와 2 계명 

1) 천주교는 죽은 성인(聖人)들의 생활과 선행을 보여 주는 성화(聖畵)와 성상(聖像)으로 가득 차 있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이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성화와 성상이 

마치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 비교된다. 성상 숭배를 정죄했던 콘스탄티노플회의(주후 754)의 결정을 

뒤엎으며 하나님께만 돌리는 예배(latreia, worship)와 그리스도, 마리아, 천사들, 성자들, 십자가 등의 

형상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숭배(proskunēsis, veneration; douleia, adoration)를 구분했던 제 2 니케아 

회의(주후 787)의 결정이 트렌트 회의(주후 1563)에서 확인되었고 오늘날 천주교에서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37  

2) 천주교는 그리스도, 마리아, 하늘에 있는 성인들이 성상을 통하여 존중될(honored)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만 듣지 말고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한다. 천주교에서 성상 

숭배가 얼마나 많은가 보라. 경배하기 위해서 성상을 걸어 놓은 것이 아니고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하면서도 성상 앞에 복을 빌며 절하며 경배한다. 그들은 왜 그들의 집에 마리아의 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만나기 위해 먼 곳까지 순례의 길을 떠나는가? 이렇게 특별한 성상에 특별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경배의 대열에 서거나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그 성상이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복에 이르는 특별한 통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을 금하는 제 2 계명에 저촉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36 Douma, Ten Commandments, 67.  

37 Douma, Ten Commandments,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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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주교의 성상 숭배는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을 음란하게 위한 것이나 모세가 만든 놋뱀에게 분향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38 하나님은 성화와 성상을 통하여 신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지 

않고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신자들을 가르치도록 하셨다. 말씀 선포와 선포된 말씀에 대한 회중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청중의 관심을 사로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주신 이미지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미지들을 교정해야 

하는 것을 항상 요구한다.39  

4) 단순한 나무 십자가, 잘 장식된 유리창처럼 예배당이 구별된 장소라는 인상을 주면서도 경배의 대상도 

되지 않고 평신도를 위한 책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은 예배당의 장식에 사용되어 예배자의 생각을 하늘로 

향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클라우니(Clowney)는 암스테르담의 라익스뮤지움(Rijksmuseum)에 

소장되어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그린 렘브란트의 그림을 통하여 거의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린 사실을 언급한다.40 

보다 시각적인 성례에 말씀이 함께 선포되는 것처럼 듣는 것과 보는 것이 함께 보다 낳은 효과를 준다면 

문제시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눈을 통하여 보는 것과 우리의 귀를 통하여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41  

 

38 사사기 저자는 백성들이 탈취한 금 귀고리들을 기드온에게 주었을 때 그 금을 가지고 기드온이 만든 금 

에봇은 온 이스라엘이 음란하게 위하는 것이 되었고 기드온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던(삿 8:27) 것을 

기록하고 있다. 기드온과는 달리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스라엘이 그 앞에 분향해 오던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느하시 하느호세트] 

חֹשֶת חַש הַנְׁ תָן  bronze snake 놋으로 만든 뱀)을 부수고 느후스단([느후시탄] נְׁ חֻשְׁ  ,thing of brass 놋 덩어리 נְׁ

놋 물건)이라고 일컬었다(왕하 18:3-4). 개인 구원의 상징이었던 놋뱀에게 계속적으로 분향해 온 것은 

보이는 놋뱀의 상징성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 행위이요 제 2 계명을 범하는 죄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통로가 되었던 놋뱀(민 21:8-9)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들리셨던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요 3:14-15; 8:28; 12:32-34)을 통하여 확인된다. 놋뱀이 모형의 

역할을 넘어서 분향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형상 제작을 금지하는 제 2 계명에 저촉되는 행위였다.    

39 칼빈이 목회하던 스위스 제네바의 그의 교회나 그가 밤낮으로 가르치던 Geneva Academy(=University 

of Geneva)에는 마리아 성상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상은 물론이고 심지어 십자가도 없었다. 그저 

강대상 하나가 강대상 중앙에 놓여 있을 뿐이고 칼빈은 긴 설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여 죄인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었다. 정말 참다운 설교는 회중들이 죄를 깨닫고 죄 때문에 통곡하게 하는 것이다. 죄 

문제를 논하지 않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숫자적 부흥에는 관심이 없었고 오직 성도들의 

심령의 부흥 즉 대각성과 삶의 변화를 그 목표로 정했던 것을 거울로 삼을 필요가 있다.  

40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31.  

41 예배(worship) 가운데 우리는 성경(the Bible)을 읽고(read) 설교하고(preach) 보고(see) 노래하고(sing) 

기도한다(pray). 성경을 읽는 것(reading the Bible)은 설교 본문을 읽는다는 것이 아니라 설교 본문 이외에 다른 

성경 본문을 읽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설교한다는 것(preching the Bible)은 택한 성경 본문을 해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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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1.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1)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다스리고 땅과 바다와 공중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창 1:26-28).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처럼 창조되었다.  

2) 이렇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의 형상이 우리 사람들 안에 나타나도록 의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그림이나 조각으로 형상화될 수 없다. 하나님의 유일한 참된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뿐이고 인간이 고안하여 만든 목상, 석상, 주상과 같은 형상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도록 허락하셨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다.42 

2.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된 단어들 

אֱלֹהִים“ (1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구는 구약에서 네 번밖에 사용되지 [첼렘 엘로힘] צֶלֶם 

않았다(창 1:26, 27[2번]; 9:6).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의미로 쓰인 “ מוּת אֱלֹהִים   דְׁ [드무트 엘로힘] 하나님의 

모양”이란 어구는 창 5:1 에 오직 한 번 나온다. 하나님은 사람만을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시며 종류대로 지음 받은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도록 하셨다.  

מוּת“ 형상”과 [첼렘]צֶלֶם“ (2  모양”이 동의어로 교체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다음과 [드무트]דְׁ

같다.  

① 창 1:26 의 ּמוּתֵנו כִדְׁ מֵנוּ  צַלְׁ  라는 동격(”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브찰메누 키드무테누])בְׁ

구문은 나란히 나오는 두 명사 [첼렘]과 [드무트]가 동의어로 쓰인 것을 보여준다.  

② 창 5:3 의  ֹמו צַלְׁ כְׁ מוּתוֹ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대로”라는 동격 구문도 두“ [비드무토 크찰모])בִדְׁ

명사가 역순으로 나란히 나오며 동의어로 쓰인 것을 보여준다.43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본다는 것(seeing the Bible)은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노래한다는 것(singing the Bible)은 성경 본문 그대로 혹은 성경 본문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가사를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성경을 기도한다는 것(praying the Bible)은 가능한 한 많이 성경 본문을 그대로 기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42 Ryken, Written in Stone, 83: “We are not allowed to make God's image, but only to be God's image.”  

43 창 1:26 과 5:3 에 나오는 전치사  ְׁב[브]와  ְׁכ[크]도 역순으로 나오며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전치사 [브]는 창 1:26; 27(2 번); 9:6 에서 [첼렘] 앞에 붙어있고 창 5:1, 3 에서 [드무트 ]앞에 붙어있는 반면 

전치사 [크]는 창 5:3 에서 [첼렘] 앞에 붙어 있고 창 1:26 에서 [드무트] 앞에 붙어 있다. 70 인역은 창 

1:26 에서 [첼렘]은 εἰκών[에이콘]으로 번역하고 [드무트]는 ὁμοίωσις[호모이오씨스]로 번역하였고 창 

5:3 에서 [드무트]는 ἰδέα[이데아]로 번역하고 [첼렘]은 εἰκών[에이콘]으로 번역하였다. 그리고 둘 중 하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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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겔 23:14-15 에 (창 1:26 처럼 구문상 동격으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첼렘]이 먼저 나오고 [드무트]가 

뒤따라 나오며 동일한 초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두 명사가 동의어인 것을 보여준다.44 

④ 텔 페케리예(Tell Fekheriyeh, 혹은 Tell Fakhariyah, 고대 Sikan)에서 발굴된 주전 9세기경의 아카드어와 

아람어로 쓰인 조상(彫像 statue)은 하닷 이티(Hadad-Yith‘i) 왕의 통치를 묘사하며 왕의 상을 “statue[  

 of Hadd-yith‘i(12, 16)”로 표현하는데 [ ’ṣlm צלמא]dmwt’ ] of Hadd-yith‘i(1, 15)”와 “statueדמותא

이것도 아람어 단어 [드무타]와 [찰마] 즉 모양과 형상이 서로 교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45  

3) 구약에서 17 번 사용된 [첼렘]과 25 번 사용된 [드무트]가 사용된 경우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과 관련하여 5 [첼렘]צֶלֶם“ ① 번(창 1:26, 27[2 번]; 5:3; 9:6) 사용되었다.  

• [첼렘]은 여러 종류의 물리적 형상물과 관련하여 10 번(삼상 6:5, 11 독종의 형상; 삼상 6:5 쥐의 형상; 

민 33:52 가나안 신들의 주상; 왕하 11:18 = 대하 23:17 바알의 상; 겔 7:20; 16:17; 암 5:26 파괴되어야 

할 이방 우상; 겔 23:14 바벨론인 초상) 사용되었다.  

• [첼렘]은 시편에서 2 번 사람의 존재와 관련하여 환영(幻影), 그림자와 같은 보다 추상적인 뉘앙스를 

가지며 시 39:6[MT 7]에서 [헤벨](“vanity 허무, 헛됨”)의 병행어로 쓰였고 시 73:20 에서 [할롬](“dream 

꿈”)의 병행어로 사용되었다.  

 

나오는 창 1:27 의 [첼렘]과 창 5:1 의 [드무트]는 구별 없이 εἰκών[에이콘]으로 번역하였다. 두 명사 앞에 

사용된 전치사의 경우 70 역은 모두 κατά[카타]로 번역하였다.  

44  [겔 23:14-15 직역] 그녀는 음행을 더욱 행하며 그녀는 벽에 그려진 사람들, 곧 붉은 색으로 그려진 

갈대아인들의 초상들(מֵי  을 보았다. 그들의 허리에 띠가 동여 있고 그들의 머리에 수건이 감기어([찰메]צַלְׁ

있고 그들 모두는 우두머리들의 모습(אֵה מוּת)이고, 바벨론 사람들의 초상([마르에]מַרְׁ  ,이고([드무트]דְׁ

갈대아가 그들의 고향이었다.  

 Cf. [개역개정]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새번역] 그런데 오홀리바가 더 음탕하였다. 그는 남자들의 모양을 벽에다가 새겨 놓고 쳐다보았는데, 

붉은 색으로 새겨진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양이었다. 그들의 허리에는 띠를 동이고, 머리에는 감긴 수건이 

늘어져 있다. 그들은 모두 우두머리들과 같아 보이고, 갈대아가 고향인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었다.  

  [우리말성경] 그러나 그녀는 음란한 짓을 더해 갔다. 그녀는 벽에 새겨진 남자들의 모습, 곧 붉은색으로 

새겨진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다. 허리에는 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길게 늘어뜨린 띠를 한 모습이 

모두 갈대아 태생인 바벨론 장교들처럼 보였다.  
45 NIDOTTE I: 969; ABD III: 389; 아카드어와 아람어로 된 이 조상에서 아카드어 ṣalmu(“image, statue”)가 

1 행과 15 행에서 아람어 מוּתָא 로 번역되고, 12[드무타]דְׁ 행과 16 행에서  מָא  .로 번역되어 있다[찰마]צַלְׁ

보다 자세한 것은 Kenneth A. Mathews, Genesis 1-11:26 NAC 1A (Broadman & Holman, 2002), 167 n. 

192 에 언급된 A. R. Millard and P. Bordreuil, “A Statue from Syria with Assyrian and Aramaic Inscription,” 

BA (1982): 135-41 과 D. Gropp and T. Lewis, “Note on Some Problems in the Aramaic Text of the Hadd-

Yith‘i Bilingual,” BASOR 259 (1985): 45-61 등을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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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 צֶלֶם[첼렘]에 상응하는 아람어 לֵם 은 단 2-3[츨렘]צְׁ 장에서 17 번 사용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에 보인 신상(단 2 장)과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단 3 장) 그리고 금신상 숭배 

명령에 불복한 자들에 대한 느부갓네살의 얼굴의 모양(단 3:19)등을 묘사하는데 쓰였다.  

מוּת“ ② 모양”은 창세기에서 사람과 관련하여 3 [드무트]דְׁ 번 즉 하나님이 “그[분]의 모양대로(창 1:26)”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창 5:1)”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묘사할 때 그리고 아담이 셋을 “그의 

모양대로(창 5:3)” 낳았다고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 [드무트]는 겔 1-10 장에서 하나님의 현현(theophany)과 관련하여 하나님을 보았다고 직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하나님 같은 모양을 보았다고 묘사하거나 하나님과 연관된 피조물들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고 묘사하며 구체성을 약화시키고 비슷함을 드러내는데 15 번 사용되었다(겔 1:5[2 번], 10, 13, 

16, 22, 26[3 번], 28; 8:2; 10:1, 21, 22).  

• [드무트]는 단 10:16 에서도 겔 1:10; 10:22 에서처럼 다니엘의 입을 만지신 인자의 모양 즉 인자와 

같은 이를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 [드무트]는 사 13:4 에서 싸우는 군대의 소리가 많은 사람의 소리와 같음을 묘사하고 시 

58:4[MT5]에서 악인들의 독이 뱀의 독 같음을 묘사하며 두 사물 사이의 외모나 성질에 있어서 연관이 

있음에 착안하며 유사함이 반드시 물리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 그러나 [드무트]는 물리적인 유사함을 드러내며 사 40:18 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모양 즉 하나님의 

우상을, 대하 4:3 에서 솔로몬이 놋으로 만든 바다를 아래서 받치는 소의 형상을, 왕하 16:10 에서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본 제단의 스케치를, 겔 23:15 에서 [첼렘]과 병행어로 초상(portrait)을 

묘사하는데 사용되었다.  

③ 이상의 용례들 가운데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을 

묘사하는 것에 한정해 보면 창 1:26 에서 [첼렘]과 [드무트]가 나란히 나오고 창 1:27[2 번]; 9:6 에서 

[첼렘]이 사용되고 창 5:1 에서 [드무트]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드무트]와 [첼렘]을 차례로 사용하며 

아담이 셋을 “그의 모양대로, 그의 형상대로” 낳았다고 묘사하는 창 5:3 은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자손에게 계속 전해지는 것을 보여준다. 살인을 하나님의 형상 파괴로 묘사하는 창 9:6 도 

하나님의 형상이 타락 후에도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보여준다.  

3. 창 1:26 의 [첼렘]과 [드무트]의 관계 

1) [첼렘]과 [드무트]가 겔 23:14-15 그리고 페케리예(Fekheriyeh)에서 발굴된 하닷-이티(Hadad-Yith‘i)의 

비문에서처럼 완전히 똑같은 것을 가리키는 경우에 비추어 창 1:26 과 창 5:3 의 [첼렘]과 [드무트]가 

완전히 똑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러한가?  

2) 콜린스(Collins)는 창 1:26 에서 “우리의 형상대로”와 “우리의 모양대로” 사이에 접속사 바브가 없는 것과 

창 1:27 에서 “하나님의 형상”만 쓰인 것 그리고 창 5:1 에서 “하나님의 모양”만 쓰인 사실에 근거하여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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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의 동격을 이루는 두 어구가 각기 상대 어구를 분명하게 해 주며(with each clarifying the other) 

사실상 같은 것을 언급한다고 설명한다.46  

3) 해밀톤(Hamilton)은 창세기 1 장이 주된 동사(major verb) “ בָרָא[바라] 창조하다”로 시작하고 그 뒤에 

부차적인 동사(minor verb) “עָשָה[아싸] 만들다”를 사용한 것처럼 창 1:26 이 주된 단어(major word) 

“[첼렘] 형상”으로 시작하고 그 뒤에 부차적인 단어 “[드무트] 모양”이 사용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는 에스겔 1-10 장에서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같거나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과 

같은 대상을 보았다고 할 때 “[드무트]”가 사용된 것에 유의하며 구체적인 [첼렘]의 물질적인 뉘앙스가 

보다 더 추상적인 [드무트]에 의해 약화되는 점을 지적한다.47 다른 한편으로 해밀톤은 [드무트]가 오히려 

[첼렘]을 실제로 구체화하고 강화한다는 해석을 소개하며48 이 해석은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반영을 

약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강화시키며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연구함으로써 알려질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49  

4) 월트키(Waltke)는 [첼렘]이 자연적 이성을 가리키고 [드무트]가 타락하여 상실된 원래의 의로움(原義 

original righteousness)을 가리킨다는 중세 신학적 해석이 본문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저자의 주의 깊은 단어 선택에 유의할 때 [첼렘]과 [드무트]를 동의어로 보는 최근의 해석도 지지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드무트]는 인간의 하나님과의 구별됨을 확실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고 설명한다.50 

그는 [첼렘] 다음에 [드무트]가 덧붙여진 것은 인간만이 하나님의 복사(facsimile)이며 그러므로 하나님과 

 

46 C. John Collins, Genesis 1-4: A Linguistic, Literary, and Theological Commentary (Phillipsburg: P & R, 

2006), 62.  

47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17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0), 135-

136: “Man i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but to avoid the possibility that man be viewed as an exact 

image of God, the word likeness is appended. The physical nuance of the concrete term ‘image’ is 

toned down by the more abstract term ‘likeness’.”  

48 Hamilton, Genesis 1-17, 136, n. 13 에는 Clines, TynBul 19 (1968): 91 의 글 “demûṯ specifies what kind 

of an image it is: it is a ‘likeness’-image, not simply image; representational, not simply 

representative.”가 인용되어 있다.  

49 Hamilton, Genesis 1-17, 136: “Another approach reverses this understanding and suggests that 

likeness actually specifies and strengthens image. This interpretation intensifies rather than diminishes 

the creature's reflection of the Creator. It suggests that something about God may be known by 

studying his image, man.” 이런 입장을 소개한 뒤 계속해서 Hamilton 은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과의 뛰어 넘을 수 없는 간격을 강조하는 신학적 입장에서는 인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 나아가는 것을 불가능한 것으로 볼 정도로 인간의 죄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한다.  

50 Bruce K. Waltke, Genesis: A Commentary (Grand Rapids: Zondervan, 2001), 66 n. 51: “The word 

likeness serves to ensure the distinctness of humanity from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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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존재인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고대 근동의 문화 배경에서 신상이 

신과 동일시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성경적 세계관에서 [드무트]란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을 분명하게 

구별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설명한다.51 

5) 웬함(Wenham)도 전통적으로 [첼렘]과 [드무트]를 인성의 두 구별된 특성으로 보며 [첼렘]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는(make man resemble God) 이성이나 개성과 같은 자연적 성질을 가리키고 

[드무트]가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의 성품과 같도록 해주는(make the redeemed Godlike) 초자연적 

은혜를 가리킨다는 해석이 본문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는 창 1:26 과 5:3 에서 

[첼렘]과 [드무트]가 서로 교체해서 쓰인 사실에 유의하며 전통적으로 두 단어를 구별하는 것이 

창세기에는 낯선 것임을 지적하고 [첼렘]의 정확한 뉘앙스를 나타내려고 [드무트]가 단순히 덧붙여졌을 

것이라고 설명한다.52  

6) 이상의 학자들의 논의를 종합하면 [첼렘]과 [드무트]는 의미상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동의어이지만 

완전히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다른 것도 아니다. 창 1:26 에서 [첼렘]과 [드무트]가 나란히 

온 것은 중세 신학처럼 인간의 완전히 다른 구별된 두 속성을 나타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최근 해석처럼 

동의어로서 완전히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두 번 말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 동격 구문에서 교체 사용할 

수 있는 동의어로서 상호 보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을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4.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 

1) 세 가지 대표적인 견해53 

① 유사적 견해(resemblance view)는 전통적인 견해이고 존재론적 강조점을 보인다. 이 견해는 종교 개혁 

이후 신학자들이 생각하는 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보여주는 속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에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이성, 감정, 의지, 관계성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좁은 의미에서 말하면 인간의 재능(abilities)은 하나님 자신의 순결과 지혜와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인간의 타락과 관련하여 설명하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할 때 

 

51 Waltke, Genesis, 66: “The important addition of ‘likeness’ underscores that humanity is only a facsimile 

of God and hence distinct from him. Whereas the image of the deity is equated with the deity itself in 

the ancient Near East, the word likeness serves to clearly distinguishes God from humans in the biblical 

worldview.”  

52 Gordon J. Wenham, Genesis 1-15 WBC 1 (Waco, Tex.: Word, 1987), 30: “The interchangeability of 

‘image’ and ‘likeness’ (cf. 5:3) shows ........ that probably ‘likeness’ is simply added to indicate the precise 

nuance of ‘image’ in this context.”  

53 Collins, Genesis 1-4, 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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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손상을 입었으나 모든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고 좁은 의미의 형상은 상실되었으나 

구원받은 성도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회복되는 것이다.  

② 대리적 견해(representative view)는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상을 다스리는데 있어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다는 견해이고 인간의 역할 즉 기능적 강조점을 보인다.54 이 견해는 창 1:26 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1:26 전)”라고 하시며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1:26 하)”라고 말씀하신 것에 유의하며 

인간의 다스림에 대한 창 1:26 하반절 말씀을 지지 근거로 삼는다. 이 견해는 다스림이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고 있다고 본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근거하여 인간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마음에 

차지하는 위치를 생각하며 노래한 시편 8 편도 이 견해를 지지하는 근거 구절이 된다.55  

③ 관계적 견해(relational view)는 인간이 하나님 그리고 인간 공동체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진정한 

인간이라고 보는 견해이고 대리적 관점처럼 인간의 역할 즉 기능적 강조점을 보인다.56 이 견해는 창 

1:27 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1:27a)”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를 

창조하시고(1:27b)”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로 그가 그들을 창조하셨다(1:27c)”라는 

말씀을 지지 근거를 삼는다. 하나님에 의하여 남자와 여자로서 지음 받은 인간임을 묘사하는 창 1:27 의 

셋째 행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는 것은 바로 남자와 여자로서 지음 받은 인간이란 사실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맺는 모든 종류의 관계 즉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동료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공동체로 확장될 수 

있다.  

2)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견해들에 관한 평가 

① 콜린스는 학자들이 대개 어느 하나를 택하는 경향이 있으나 굳이 서로 배타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으며 

셋 중 어느 하나도 완벽한 정답이 아니거나 셋을 적절하게 종합하는 것이 옳거나 아니면 확실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전제하고 다른 성경구절들과 두 단어의 용례에 근거한 그의 결론을 

내린다. 57 콜린스의 설명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54 Waltke, Genesis, 66 n. 46 은 인간의 기능을 강조하는 대리적 견해가 영적 속성과 관련하여 닮은 점을 

강조하는 존재론적인 유사적 견해를 물리치고 지배적인 해석이 되었다고 말한다.  

55 Mathews, Genesis 1-11:26, 169 는 창 1:26, 28 에 사용된 동사 רָדָה[라다](“다스리다”)가 왕의 통치와 

관련하여 빈번하게 사용되는(왕하 4:14; 시 8:5-6; 72:8; 110:2; 사 14:2) 것도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왕적 존재라는 대리적 관점을 지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인간이 육해공의 생물을 

다스리는(רָדָה[라다]) 것은 해와 달이 무생물적 영역을 다스리는(מָשַל[마샬]) 것과 상응한다.    

56 Wenham, Genesis 1-15, 31 에 의하면 이 견해는 K. Barth(Church Dogmatics, III.1.183-187)가 가장 

웅변적으로 주창하고 Westermann 이 선호하는 견해이다.  

57 Collins, Genesis 1-4, 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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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1:26-27 이외에 하나님의 형상이 언급된 구절들은 세 그룹 즉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것(창 5:1; 9:6; 약 3:9),58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골 

1:15; 고후 4:4), 그리고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것을 말하는 것(고후 3:18; 롬 8:29; 

고전 15:49)으로 나눌 수 있다. 

• [첼렘]과 [드무트]가 사용된 성경 구절들은 “A is after the likeness of B. A 는 B 의 모양대로이다.”라는 

표현이 “A is like B. A 는 B 와 같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in the image/likenses”라는 

표현과 “after the image/likeness”라는 표현은 상당히 밀접하므로 “A is in the image of B. A 는 B 의 

형상대로이다.”라는 표현은 “A is a concrete resemblance of B. A 는 B 의 구체적인 닮은 꼴이다.”의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창 1:26 은 “Let us make to be our concrete resemblance, to be like us. 

우리가 사람을 우리의 구체적인 닮은 꼴, 우리와 같도록 만들자”라고 풀어 바꿀 수 있다. 이것은 “man 

is a bodily creature who is like God in some way. 어떤 면에서 사람은 신체를 지닌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유사적 관점의 견해를 지지한다.  

• 사람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문제는 창 1:26-27 과 창 1-2 장의 문맥을 통하여 결정되어 

한다.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 창 1:26 의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는 절은 문법적으로 앞 절의 

내용을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앞 절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므로(Delitzsch, 100; GBH 116a)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다. 창 1:27 의 “그가 남녀로 그들을 창조하셨다”라는 절은 더더욱 하나님의 

형상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남녀로 이루어졌고 남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남녀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 창세기 1 장과 2 장의 더 큰 문맥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특성들, 예를 들어 지성(인간의 거처로서 

세상에 대하여 계획하심), 언어 사용(말씀하심), 감성과 판단(피조물들을 보시기에 좋았으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심), 일과 안식(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 관계 

맺음(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질 사람과 관계를 맺으심) 등이 드러난다. 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패턴이다. 키드너(Kidner, Genesis, 51)가 말한 것처럼 사람은 “an expression or 

transcription of the eternal, incorporeal creator in terms of temporal, bodily, creaturely existence 

영원하시고 육체가 없으신 창조주를 시간적, 육체적, 피조적 실존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표시 혹은 

사본”이다.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특징들이 인간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하며 하나님 

자신의 순결하심과 온전히 조화를 이루도록 해 주는 것이다.  

 

58 Collins, Genesis 1-4, 64 은 외경인 솔로몬의 지혜서(Wisdom of Solomon) 2:23 의 God “made man as 

the image of his own eternity.”와 벤 시락의 지혜서(Sirach [= Ecclesiasticus, the Wisdom of Jesus the 

Son of Sirach]) 17:3 의 “He endowed them [mankind] with strength like his own, and made them in his 

own image."(NRSV)도 인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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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을 구별하는 것은 타당한 입장이며 여러 성경 

구절들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 준다. 유사적 관점이 대리적 관점이나 관계적 관점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이러한 특징들이 인간의 지배와 관계 맺음에 대한 기초를 이룬다. 세 가지 

견해 즉 유사적, 대리적, 관계적 견해가 모두 각기 타당한 점들을 가지고 있고 서로 밀접한 상관 

관계를 보도록 해 준다. 

② 월트키(Waltke, Genesis, 66)는 고대 근동에서 왕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과 달리 창세기에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스리도록 왕적 통치권을 갖는다고 설명한 

후에 창세기 문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인간 공통성 안에 남녀의 복수성을 가리킨다고 설명한다.  

③ 웬함(Wenham, Genesis 1-15, 31-32)은 그가 요약한 다섯 가지 견해들(자연적 속성과 초자연적 

속성으로 첼렘과 드무트 구별; 정신적이고 영적인 속성; 신체적 유사성; 대리 통치; 관계성)을 들고 

평가하며 결론적으로 각 견해에 옳은 부분도 있지만 어느 하나도 완전하게 만족스러운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을 하나님의 지상 통치 대리자로 만든다는 대리적 견해가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을 만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 혹은 결과만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자체로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 약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④ 해밀톤(Hamilton, Genesis 1-17, 137)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심, 영혼, 원의, 이성, 사귐의 능력 등이 

제시되지만 객관적 석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주관적 추론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창 1:26 이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정의하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것(to be human is to bear the image of God)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⑤ 매튜스(Mathews, Genesis 1-11:26, 168-171)는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왕적 다스림(rulership)뿐만 

아니라 인간의 하나님의 아들됨(sonship: 창 5:3 셋의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 유지; 눅 3:38 

아담=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 준다고 설명한다. 

7.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형상59 

1. 그리스도는 신약 성경의 세 구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명명된다.  

1) [고후 4:4]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εἰκών[에이콘])이니라  

2) [골 1:15] 그는(=그의 아들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εἰκών[에이콘])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3) [히 1:3] 이는(=이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χαρακτήρ[카라크테르] “engraved 

stamp, image, impression 각인, 형상, 날인” < χαράσσω “to engrave 새기다”)이시라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Eternal Son)이다.  

 

59 아래의 논의는 ISBE II: 804-805 에 실린 G. W. Bromiley 의 “Image of God”이라는 글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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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골 1:19)”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골 2:9).” 그리스도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 그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이시라는 점에서 아버지의 형상이다(Christ is in his essential deity the exact image of the Father 

in the sense that He is Himself equally God.).  

2)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요 1:1 의 말씀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빌 2:6 의 말씀은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명명되는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다.  

3) 그리스도가 본질적인 형상(imago substantialis)이라면 사람은 파생적인 형상(imago accidentalis)이다. 

그리스도는 원형의 복사가 아니고 그 자신이 원형이다.   

3. 그리스도는 사람의 원형(Prototype of Man)이다.  

1)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아들로서 선재하신 삶 가운데 첫 창조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원형인 것을 또한 

보여준다(In His preexistent life as the Son, Christ is also the prototype of man, even in the respect 

of the first creation.).  

① 바울이 구속 즉 죄사함을 얻도록 해 주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골 1:15)”라고 한 말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NIV: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는 동등하다.  

②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요 1:4)”이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는 참 빛(요 1:9)”이라고 설명하며 어떤 면에서 사람이 말씀(로고스)이신 그리스도의 

반영임을 암시하였다.  

③ 하나님의 영원하신 경륜에 따라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이요 목표이다(According to God's counsel 

the Son has always been the prototype and goal of humanity.).  

2) 첫 창조 때에 아담은 원형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지음을 받았다(At his creation Adam is already 

fashioned according to the prototype, i.e., Christ.). 그리스도는 그 자신 안에 인간이 되어야 할 모든 

것을 종합하여 갖고 계신다(In Himself Christ already sums up all that humanity is to be.). 아담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더라면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보다 완벽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의 영원하신 삼위로 계시고 그리스도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것을 뜻한다.   

4.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이요 참된 인간(신인 God-Man)이다.  

1)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그의 성육신하신 삶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표상(representation)이다. 이와 관련하여 그리스도에게 형상이란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런 사상은 신약 성경 전체에 걸쳐  퍼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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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님은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라고 말씀하셨다.  

② 요한은 성육신하신 말씀(로고스)에 대하여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4).”고 묘사하였다.  

③ 바울은 신자들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라(고후 3:17)”고 말했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에게 해당되는 모든 것은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게 참으로 해당된다. 

그리스도의 전체의 삶, 인격, 그리고 사역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고(마 3:17; 막 9:7; 행 2:22) 결국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롬 1:4).  

5. 그리스도는 종의 형상(Servant Form)을 취했다.  

1) 범죄한 아담의 경우처럼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경우에도 성격이 매우 다르기는 하지만 역설적인 

요소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아버지에 의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냄을 받았고(롬 8:3)”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셨고(히 2:17)”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7-8).” 원형이 본떠 만든 모형의 모양이 된 것은 역설적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으나 범죄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을 가졌으나 죄를 짓지 않은 것은 역설적이다.  

2)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참되게 다시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 꼭 그대로 정확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성육신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대표적 사역의 일부이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꼭 그대로의 형상이지만 종의 형체를 지녔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을 저항하며 불신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의 영광을 직접 알아보지 

못했다(cf. 마 16:13-17). 종말에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참된 형상으로서 

나타나실 것이다. 요한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계 1:13-16)”고 묘사하였다.  

6. 그리스도는 새 사람의 원형(Prototype of the New Man)이다.  

1)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새 사람들의 원형이다. 기독교인들은 성령에 의하여 

회개하고 믿어 그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고 말했다.  

2)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고후 5:17).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종말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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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그리스도와 같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60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엡 4:22-24)” 한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아야 한다(골 3:9-11).”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고후 10:5)”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빌 2:5)”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롬 12:1-2)” 해야 한다.  

3)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면 구원받은 자들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빌 

3:21)” 주실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몸이 부활하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을(고전 15:49)” 것이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요일 3:2-3).”고 말했다.  

4)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그리고 그의 모양대로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은 구원 받은 백성들이 

[원래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시나 죄 있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신] 그들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꼭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새 창조에서 완벽하고 영광스러운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했던 빌립에게 주님이 자신을 보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땅에 있는 사람들이 만질 수 

있는 교회라는 몸을 남기고 가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8. 제 2 계명의 준수      

1.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신적 이미지(wrong mental image)를 갖는 것은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61 

1) 하나님의 자유와 위엄과 하나님의 언약을 오해하며 인간들 자신이 상상하고 고안하여 나무나 돌이나 

금속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던 일은 구약시대에 흔히 있었던 일이다.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러한 형상들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대로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지 않고 인간 자신이 스스로 사색한 것을 따라 하나님에 대한 정신적으로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2)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대로 섬겨야 하는 분이지, 인간이 생각해 내어 섬기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는 계명이 바로 제 2 계명이다. 이미지 중심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말씀을 듣는 

일로부터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 가는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일에 보다 더 깊은 주의를 

 

60 ἐν δικαιοσύνῃ καὶ ὁσιότητι τῆς ἀληθείας =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ESV: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NASB: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61 Douma, Ten Commandments, 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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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한다. 제 2 계명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자신의 상상력에 따라 하나님의 이지미를 

만드는 공장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들을 끊임없이 깨뜨려 내어 던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깨우쳐 주는 계명이다.  

3)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음성만 들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은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들리는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자신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귀로 듣기를 원하셨다. 이런 배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모양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만든 형상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생각대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62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생각의 소산이고 인간 공상의 결과이고 인간 상상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애굽에서 비옥과 능력의 상징인 수송아지를 떠올리며 여호와가 수송아지와 같은 

신이라고 생각하며 만든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대로 만든 것에 

불과하였다. 바로 이런 것을 제 2 계명은 금하고 있다.  

4) 아삽은 여호와의 교훈을 미워하고 말씀을 뒤로 던지며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그들의 악행에 여호와께서 잠잠하신 것을 보고 여호와도 자기들과 같은 줄로 생각한 것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여호와께서 책망하고 죄를 심판할 것을 말한다(시 50:16-21). 한 시편 기자는 악인들이 주의 

백성을 괴롭히고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죽이며 여호와께서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오만하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면서 여호와께서 열방을 징벌하시듯이 징치할 것을 말한다(시 94:4-10). 시편 기자들이 묘사한 

악인들처럼 우리는 우리의 손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신적 이미지를 

만들며 제 2 계명을 범할 수 있다.  

2.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때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63  

1) 우리가 하나님을 알라딘의 램프나 도깨비 방망이나 승전을 위해 옮겨진 언약궤(삼상 4 장)처럼 우리의 

추구하는 것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신으로 여기면 바로 비성경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에 의해 붙들리거나 저지당하거나 임무를 

부여받거나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우리가 그분을 이용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만 택하고 다른 속성들을 무시한다면 제 2 계명을 어기며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분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64  

1) 자유주의 신봉자들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대속적 속죄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교리를 

부인하고 공의가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 남녀 동등권을 

 

62고재수(N. H. Gootjes),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십계명 강해 (서울: 여수룬, 1991), 35.  

63 Ryken, Written in Stone, 81.  

64 Ryken, Written in Stone,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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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짖으며 여권 확장을 위한 여성 해방론자들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인하면 여성의 이미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는 우상을 만드는 일이다.  

2) 산타 클로스와 같은 하나님, 스크루지와 같은 하나님, 무정하기만 하는 하나님,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의인도 어려움을 겪게 하는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 지옥에 보내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사랑의 하나님, 영원한 작정과 선택을 하였을 리 만무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되는 

구약의 하나님―이러한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하나님이지 성경을 통해 계시한 하나님이 아니며 

제 2 계명에서 금한 하나님의 우상에 불과하다.  

4.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는 축소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섬기면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65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성경을 아는 것에 더 높은 우선 순위를 주는 것, 사회적 정의보다 개인적 

윤리와 도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보다 

해야만 하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 자비, 은혜가 없는 신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우상을 만드는 일로 제 2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2)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길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리는 형상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만들어져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 

9. 제 2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2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96-98)  

1) HC 96. 제 2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되며(신 4:15-19; 사 40:18-25; 행 17:29; 롬 1:23)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통하여 

명하신 것과 다른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삼상 15:23; 신 12:30-32). 

2) HC 97. 그러면 아무 형상도 결코 만들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즉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게) 묘사되거나 그려질 수 없고 또한 그리해서도 안 됩니다(신 4:15-16; 사 46:5; 롬 1:23). 

피조물들은 묘사되고 그려질 수 있지만 그것들이 예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것을 금하십니다(출 23:24; 34:13-

14; 민 33:52; 신 7:5).  

3) HC 98. 그러나 평신도를 위해 책처럼 형상들이 교회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들에 의해서가 아니라(렘 

 

65 Ryken, Written in Stone,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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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합 2:18-19) 생명력이 있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교육받기를 

원하십니다(딤후 3:16-17; 벧후 1:19; 롬 10:14-17). 

2. 제 2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0; 대교리 문답[WLC] 108)  

1) WSC 50. 제 2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지키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신 32:46; 마 

28:20; 행 2:42). 

2) WLC 108. 제 2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인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 지키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신 

32:46-47; 마 28:20; 행 2:42; 딤전 6:13-14).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빌 4:6; 엡 

5:20);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것(신 17:18-19; 행 15:21; 딤후 4:2; 약 1:21-22; 행 10:33); 성례를 

거행하고 받는 것(마 28:19; 고전 11:23-30); 교회의 정치와 권징(마 18:15-17; 16:19; 고전 5; 12:28); 봉사 

직분과 그 직분의 유지(엡 4:11-12; 딤전 5:17-18; 고전 9:7-15); 종교적 금식(욜 2:12-13; 고전 7:5);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신 6:13)과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사 19:21; 시 76:11);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는 것(행 17:16-17; 시 16:4);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의 모든 물건들을 제거하는 것(신 7:5; 사 30:22)입니다. 

3. 제 2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1; 대교리 문답[WLC] 109)  

1) WSC 51. 제 2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거나(신 4:15-19; 출 32:5, 8)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어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신 12:31-32).  

2) WLC 109. 제 2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어떤 종교적 예배를 고안하거나(민 15:39) 의논하거나(신 13:6-8) 명령하거나(호 5:11; 미 6:16) 

사용하거나(왕상 11:33; 12:33) 어떤 모양으로든 승인하는 것(신 12:30-32); 거짓 종교를 용납하는 것(신 

13:6-12; 슥 13:2-3; 계 2:2, 14-15, 20; 17:12, 16-17); 하나님의 삼위의 전부 혹은 어느 한 위에 대하여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나 외적으로 [어느] 피조물의 어떠한 [종류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신상을 만드는 

것(신 4:15-19; 행 17:29; 롬 1:21-23, 25); 그 신상을 예배하거나(단 3:18; 갈 4:18) 그 신상 안에서 혹은 

그 신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출 32:5) 모든 것; 거짓 신들의 형상을 만드는 것(출 32:8)과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또는 그 예배에 관계된 일을 하는 것(왕상 18:26, 28; 사 65:11); 우리 자신들이 고안하여 취한 

것이든(시 106:39), 다른 사람들로부터 유전(벧전 1:18), 풍속(렘 44:17), 헌신(사 65:3-5; 갈 1:13-14), 선한 

의도 혹은 다른 어떤 구실의 명목(삼상 13:11-12; 15:21) 아래 전통으로 받은 것이든(마 15:9), 추가하거나 

삭감하여(신 4:2) 하나님의 예배를 부패시키는(말 1:7-8, 14) 모든 미신적 고안들(행 17:22; 골 2:21-23); 

성직 매매(행 8:18); 신성 모독(롬 2:22; 말 3:8);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와 규례에 대한 모든 태만(출 4:24-

26)과 경멸(마 22:5; 말 1:7, 13)과 방해(마 23:13)와 반대(행 13:44-45; 살전 2:15-16)입니다.  



162 

 

4. 제 2 계명의 이유(소교리 문답[WSC] 52; 대교리 문답[WLC] 110)  

1) WSC 52. 제 2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며(시 95:2-3, 6),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며(시 45:11),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기 때문입니다(출 34:13-14).  

2) WLC 110. 제 2 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그것에 첨가된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제 2 계명을 더 강화하기 

위하여 “나 여호와 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첨가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것과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열망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거짓된 예배를 영적 간음으로 

여기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범한 자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로 여기시고 

여러 대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벌하겠다고 경고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로 여기시고 그들에게 수많은 세대에 이르기까지 인애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163 

 

V. 제 3 계명   

1. 제 3 계명 본문      

1.   제 3 계명은 출 20:7 과 신 5:11 에 나온다. 

1) BHS 

א׃      מֹו לַשָוְׁ 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 נַקֶה יְׁ א כִי לאֹ יְׁ הוָה אֱלֹהֶיךָ לַשָוְׁ לאֹ תִשָא אֶת־שֵם־יְׁ (출 20:7) 

א׃    מֹו לַשָוְׁ 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 נַקֶה יְׁ א כִי לאֹ יְׁ הוָה אֱלֹהֶיךָ לַשָוְׁ לאֹ תִשָא אֶת־שֵם־יְׁ (신 5:11) 

▪ 제 3 계명 본문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다. 

2) LXX (Septuagint) 

(출 20:7) οὐ λήμψῃ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τοῦ θεοῦ σου ἐπὶ ματαίῳ οὐ γὰρ μὴ καθαρίσῃ κύριος τὸν 

λαμβάνοντα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πὶ ματαίῳ 
[Brenton]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thy God will not acquit that takes his name in vain. 

(신 5:11) οὐ λήμψῃ τὸ ὄνομα κυρίου τοῦ θεοῦ σου ἐπὶ ματαίῳ οὐ γὰρ μὴ καθαρίσῃ κύριος τὸν 

λαμβάνοντα τὸ ὄνομα αὐτοῦ ἐπὶ ματαίῳ 

[Brenton]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thy God will certainly not acquit that takes his name in vain. 

▪ 칠십인역의 제 3 계명은 원문 그대로 똑같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Brenton 의 번역은 두 절 사이의 구두점이 출애굽기는 쎄미 콜론이고 신명기는 쉼표이고 또 

신명기에 certainly 가 추가되어 있다. 

3) Vulgate 

(출 20:7) non adsumes nomen Domini Dei tui in vanum nec enim habebit insontem Dominus  

eum qui adsumpserit nomen Domini Dei sui frustra 

[Douay-Rheims Bible]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that shall take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in vain.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5:11) non usurpabis nomen Domini Dei tui frustra quia non erit inpunitus qui super re vana  

  nomen eius adsumpserit 

[Douay-Rheims Bible]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for he shall 

not be unpunished that taketh his name upon a vain thing. 

▪ 벌게이트역의 제 3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어구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4) 영어 성경  

① ESV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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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LORD will not hold him guiltless who takes his name in vain. 

② NASB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for the LORD will not leave him unpunished who takes His name in vain. 

③ NIV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hold anyone guiltless who misuses his name. 

④ NLT 

(출 20:7=신 5:11) You must not misus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The LORD will not let you go unpunished if you misuse his name. 

⑤ NJPS 

(출 20:7=신 5:11) You shall not swear falsely by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for the LORD will not clear one who swears falsely by His name. 

⑥ 원문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반영하며 영어 성경들은 모두 출애굽기 3 계명과 신명기 3 계명을 똑같게 

번역하고 있다. 그러나 각 영어 성경이 택한 어구들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5) 한글 성경 

① 개역 

(출 20:7)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 5:11)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② 개역개정 

(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신 5:11)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③ 새번역  

(출 20:7)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신 5:11) 너희는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④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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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20:7)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이지 마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는 자들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 

(신 5: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쓰는 사람을 죄가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⑤ 쉬운성경 

(출 20:7)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신 5:1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쓰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을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⑥ 한글 성경 중에 원문이 똑같은 제 3 계명을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똑같게 번역한 성경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유감이다. 두 본문의 번역자들이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된 차이일 것이지만 원문이 서로 

똑같은 사실에 유의했어야만 했다. 번역자가 똑같은 우리말성경의 경우에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원문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전혀 유념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지칭하며 단수 “너”로 번역해야 하는 것을 복수 “너희”로 번역한 것(새번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쉬운성경의 신명기)은 시정되어야 한다. 새번역은 복수로 

번역하면서도 신 5:11 에서 출애굽기와 달리 “너의” 하나님으로 단수로 번역하였다. 

• 제 3 계명에 1 인칭 서술이 나오지 않는 원문을 무시하고 원문에 없는 “나”라는 대명사를 “여호와” 

앞에 붙여 “나 여호와”라고 번역하고 원문의 3 인칭 “그의 이름”을 “나의 이름”으로 번역한 

것((개역개정의 신명기와 우리말성경의 신명기와 쉬운성경의 출애굽기))은 시정해야 할 것이다. 

원문의 3 인칭 서술을 그대로 잘 반영한 것은 개역개정의 출애굽기, 새번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 쉬운성경의 신명기이다. 

•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원문에 두 번 똑같이 나오는데 새번역의 

신명기와 쉬운성경의 신명기와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는 이 어구를 일관되게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시정해야 할 것이다.    

• 벌에 관한 조항을 번역할 때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똑같게 번역한 것은 새번역뿐이다.  

2. 제 3 계명 본문 번역 

1) 출 20:7a = 신 5:11a  

א הוָה אֱלֹהֶיךָ לַשָוְׁ  [로 티싸 에트-솀-아도나이 엘로헤하 라샤브] לאֹ תִשָא אֶת־שֵם־יְׁ

①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에서처럼 동사(תִשָא[티싸])의 대명사 주어와 명사(ָאֱלֹהֶיך[엘로헤하])에 붙은 

접미대명사는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을 가리키는 2 인칭 단수 “너는, 너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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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 동사 תִשָא[티싸]는 강한 금지 명령을 표현한다. [로 티싸]는 “너는 절대로 

들어 올리지 말라”는 의미를 갖는다. 

הוָה אֱלֹהֶיךָ ③  + 는 한정된 목적어임을 표시하는 불변화사(에트)[에트-솀-아도나이-엘로헤하] אֶת־שֵם־יְׁ

의존형 명사(솀) + 자립형 명사(아도나이) + 동격인 자립형 명사(엘로헤하)로 이루어진 명명구로서 

동사의 목적어이다. [에트-솀-아도나이-엘로헤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이란 뜻을 갖는다. 

א ④  .는 비분리전치사+정관사+명사로 이루어진 전명구이다[라샤브]לַשָוְׁ

• 명사 א  ,는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 비효과적임, 허사)과 거짓됨(속임[샤브]שָוְׁ

사기, 허탄, falseness, deceit, fraud)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NIDOTTE IV: 

53). 이 두 가지 의미는 쓸모없고 결국 믿을 수 없는 대상에게 걸었던 기대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에서 서로 관련되고 적용된다. 참이 아닌 것과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은 둘 모두 어떤 의미에서 

비사실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 많은 경우  א  에는  “거짓됨, 속임”의 개념이 들어 있고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로 쓰인 것처럼[샤브]שָוְׁ

보인다. 위증을 금하는 제 9 계명에서 “거짓 증인”을 표현할 때 출 20:16 은  עֵד שָקֶר[에드 샤케르]를 

사용하고 신 5:20 은  א שָוְׁ א 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에드 샤브]עֵד   가 “거짓”을 뜻하는[샤브]שָוְׁ

א  .와 같은 의미인 것을 보여준다[샤케르]שָקֶר  와 병행어로 나오는 “거짓, 속임”을 뜻하는[샤브]שָוְׁ

단어들로 שֶקֶר[셰케르] 외에  כָזָב[카자브](겔 13:6-9; 21:29[MT 34]; 22:18)와 חָלָק[할라크](시 12:2[3]; 

겔 12:24)와 מָה  욥 11:11; 시)[아벤]אָוֶן 1 그리고 “부정, 악의”를 뜻하는(욥 31:5; 시 24:4)[미르마]מִרְׁ

41:6[MT 7]; 슥 10:2) 등이 나온다. 

• 어떤 경우  א  ;는 거짓됨의 뉘앙스 없이 “헛됨, 허사”의 의미로만 사용된 경우도 있다(말 3:14[샤브]שָוְׁ

렘 2:30; 4:30; 6:29; 46:11; 시 127:1-2).   א  과 병행어로[헤벨]הֶבֶל   는 “vanity, 헛됨”을 뜻하는[샤브]שָוְׁ

쓰였다(슥 10:2).2 그리고 시 31:6[MT  7]과 욘 2:8[MT 2:9]에서 א לֵי שָוְׁ  는 실상이 없어[하블레 샤브]הַבְׁ

헛된 것 즉 거짓된 우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3 렘 18:15 의 א 는 KJV[라샤브]לַשָוְׁ 에서 “vanity”로, 

 

1 시 24:4 의  אֲשֶר לאֹ־נָשָא לַשָוְא נַפְשִי [아셰르 로-나싸 라샤브 나프시]는 KJV 에서 “who hath not lifted up 

his soul unto vanity”로, NIV 에서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an idol”로, NASB 에서 “Who has not lifted up 

his soul to falsehood”로, 그리고 ESV 에서 “who does not lift up his soul to what is false”로 번역되었다. 

개역/개역개정은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하며”로, 새번역은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로, 쉬운성경은 “헛된 

것에 마음을 쏟지 않는 사람들”로 번역되었다.  

2  [슥 10:2]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אָוֶן[아벤])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שֶקֶר[셰케르])을 보고 

거짓(א  백성이 양 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헤벨]הֶבֶל)꿈을 말한즉 그 위로함이 헛되므로 ([샤브]שָוְׁ

당하나니  

3 명명구 א שָוְׁ לֵי  는 개역개정의 두 책에서 다음과 같이 다르게 번역되었으나 NIV[하블레 샤브]  הַבְׁ 는 두 책에서 

똑같이 번역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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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V 에서 “worthless idols”로, NASB 에서 “worthless gods”로, 그리고 ESV 에서 “false gods”로 

번역되었다.  

• 제 3 계명에 나오는 전명구 א 는 시[라샤브]לַשָוְׁ 139:20 과 렘 2:30; 4:30; 6:29; 46:11 에서 모두 

“헛되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4  

אנָשָא  (2 לַשָוְׁ   [나싸 라샤브]의 번역 문제 

① 금지 명령 부분과 제재 조항 부분에 한 번씩 나오는 א  는 동사와 전명구로 이루어져[나싸 라샤브]נָשָא לַשָוְׁ

있다. 금지 명령 부분의 동사 תִשָא[티싸]는 파알 미완료 2 인칭 남성 단수이고 제재 조항 부분의 동사 

는 파알 미완료 3[이싸]יִשָא 인칭 남성 단수이고 두 동사의 어근은 “들다, 들어 올리다”란 의미의 

 .이다[나싸]נשא

א  ② נָשָא לַשָוְׁ [나싸 라샤브]는 직역하면 “to lift up ... to falsehood/for nothingness 들어 올려 거짓되게 

하다, 무가치하게 들어 올리다, 헛되이 들어 올리다”가 된다. 

א ③    .에 대한 영어 성경들의 번역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나싸 라샤브] נָשָא לַשָוְׁ

• KJV/RSV/NASB/ESV:  take in vain 

• NRSV:    make wrongful use of; misuse 

 

[욘 2:8] 무릇 거짓되고 헛된 것(NIV: worthless idols)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시 31:6(MT 7)] 내가 허탄한 거짓(NIV: worthless idols)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4 시 139:20 의 원문 정정과 해석에 대한 논의는 Van Gemeren, Allen 등의 주석을 참고하라. 

א עָרֶיךָ׃        זִמָה נָשֻא לַשָוְׁ רֻךָ לִמְׁ  אֲשֶר יאֹמְׁ
     NASB: For they speak against You wickedly, And Your enemies take Your name in vain. 

     NIV: They speak of you with evil intent; your adversaries misuse your name. 

     Douay-Rheims: Because you say in thought: They shall receive thy cities in vain. 

    개역개정: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א 는 개역개정에서 일관되게 번역되지 않았으나 NIV[라샤브]  לַשָוְׁ 에서 모두 “in vain”으로 

번역되어 있다. 

  [렘 2:30]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NIV: In vain I punished your people; they did not respond to correction.  

   [렘 4:30]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너의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네 생명을 찾느니라  

        NIV: What are you doing, O devastated one? Why dress yourself in scarlet and put on jewels of gold?  

Why shade your eyes with paint? You adorn yourself  in vain. Your lovers despise you; they seek your life.  

   [렘 6:29] 풀무를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NIV: The bellows blow fiercely to burn away the lead with fire, but the refining goes on in vain  

 [렘 46:11] 처녀 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치료를 많이 받아도 효력이 없어  

낫지 못하리라  

        NIV: Go up to Gilead and get balm, O Virgin Daughter of Egypt. But you multiply  remedies in vain;  

there is no healing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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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V/NLT:    misuse 

• NJPS:    swear falsely by 

④ NJPS 는 유대인의 전통적인 해석을 따라 요나단 타르굼과 페시타역처럼 “swear falsely by”라고 

번역하였으나 이것은 지나치게 구체적인 의미로 한정해 버린 번역이다.  

• Childs 는 제 3 계명과 가장 유사한 출 23:1 과 제 9 계명에서 “거짓 증인”을 나타낼 때 [샤브]와 

[샤케르]가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출 20:6 과 신 5:20 그리고 제 3 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호 4:2; 시 24:4; 겔 13:8 등이 NJPS 의 번역을 지지하게 해 주는 것처럼 볼 수 있음을 언급한다. 그러나 

Childs 는 [샤브]와 [샤케르]를 완전 동일시하는 것을 문제 삼은 Dillmann 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샤브]가 [샤케르]처럼 거짓을 내포하기도 하지만 “헛되다, 근거 없다”는 어원적 배경을 따라 사 1:13; 

시 31:7; 시 12:3; 겔 13:2 에서처럼 실체가 없어서 헛된 것을 나타내는데도 사용된 것을 고려하면 

NJPS 의 번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5 

• NJPS 의 번역의 문제점을 한 가지 더 지적하면 동사 사용에 있어서 어근이 다르다는 것이다. 

제 3 계명에 사용된 동사의 어근은  נשא[나싸](파알, 기본능동 어간)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거나(신 6:13; 10:20; 삼상 20:42) “나(=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레 19:12 [블로-

티샤브우 비시미 라샤케르] לַשָקֶר מִי  שְׁ בְׁ עוּ  לאֹ־תִשָבְׁ שבע  는 명령에 사용된 동사의 어근은(וְׁ

[샤바](니프알, 기본재귀 어간)이다.  

א נָשָא ⑤ לַשָוְׁ  [나싸 라샤브]에 대한 한글 성경들의 번역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 20:7a 출 20:7b 신 5:11a 신 5:11b 

개역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개역개정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게 부르다 망령되이 일컫다 망령되이 일컫다 

새번역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일컫다 

우리말성경 함부로 들먹이다 헛되게 받고 

함부로 들먹이다 

함부로 쓰다 함부로 쓰다 

쉬운성경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부르다 함부로 쓰다 함부로 부르다 

• 개역만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일관되게 네 번 모두 똑같이 번역하였다. 

• 개역개정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서로 다르다. 

• 새번역은 신 5:11b 가 나머지 셋과 다르다. 

• 우리말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다르고 출애굽기도 서로 다르다. 

• 쉬운성경은 신 5:11a 가 나머지 셋과 다르다. 

 

5 Brevard S. Childs, The Book of Exodus OTL (Louisville: Westminster),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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א  נָשָא ⑥ לַשָוְׁ  [나싸 라샤브]의 “들어 올려 거짓되게 하다. 무가치하게 들어 올리다, 헛되이 

들어올리다”라는 직역을 반영하고 ”이름”을 목적어로 갖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동사는 “이름을 일컫다, 

이름을 부르다”라고 6  번역하기보다는 “이름을 쓰다, 이름을 사용하다”라고 번역하고 전명구는 

“망령되이, 허망하게, 허탄하게, 허황되게, 헛되게, 헛되이”라고7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3) 출 20:7b = 신 5:11b 

א מֹו לַשָוְׁ 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 נַקֶה יְׁ  키 로 여나케 아도나이 에트 아셰르-이싸 에트-시모] כִי לאֹ יְׁ

라샤브] 

 는 금지 명령을 내린 이유를 밝히고 있는 부사절을 인도하는 접속사이다. 부사절의 주어는[키]כִי ①

הוָה נַקֶה 이고 동사는[아도나이]יְׁ   .이다[여나케]יְׁ

א ② לַשָוְׁ מֹו  אֶת־שְׁ אֲשֶר־יִשָא   는 관계사 [아셰르]가 이끄는[에트 아셰르-이싸 에트-시모 라샤브] אֵת 

명사절로서 동사  נַקֶה  .의 목적어이고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이란 의미이다[여나케]יְׁ

③ 어근 נקה[나카]의 피엘(작위능동) 어간 동사 נַקֶה   .는  영어 성경에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다[여나케]יְׁ

• KB/NASB: to leave unpunished 벌 없이 내버려 두다, 벌주지 않고 내버려 두다 

• KJV/RSV/NIV/ESV: to hold guiltless 죄 없다고 여기다 

• NJPS: clear 면제하다, 일소하다 

• NLT: let ... go unpunished 벌 받지 않게 하다 

נַקֶה ④  에 대한 한글 성경들의 번역은 새번역을 제외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차이를 보이고[여나케]יְׁ

있다.  

  출 20:7a 신 5:11a 

개역 죄 없다 하지 죄 없는 줄로 인정치 

개역개정 죄 없다 하지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6 남영신의 국어사전(1798)의 “부르다”와 “일컫다”와 “이르다”의 용례 설명에 의하면 이름이나 호칭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용할 때 “부르다”를 쓰고 특정한 부류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사용할 때 “일컫다”를 쓴다. “사람들은 

한국을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일컫는다.”는 문장에서 ‘한국’은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이름이므로 모든 사람에게 

‘불릴’ 수 있는 이름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한국이라고 부른다.”는 말이 성립된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그렇게 인식되고 있을 뿐이므로 “우리 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불린다.”는 표현은 부정확하고 

“우리 나라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일컬어지고 있다.”가 정확한 표현이다. “이르다”는 ‘어떤 내용으로 말함’을 

뜻하므로 내용이 없이 단순히 호칭만을 말할 때는 쓰지 않는다.   

7 이 희승의 국어사전과 남 영신의 국어사전과 국어용례사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풀이되어 있다.  

  헛-: 비었거나 참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허망(虛妄): 거짓되고 망령됨, 허탄(虛誕)  

  허황(虛荒): 거짓되고 터무니 없음  

망령(妄靈): 늙거나 정신이 흐리어 언행이 비정상적인 상태 혹은 그런 언행   

망령(妄靈)되이: 늙거나 정신이 흐리어 말이나 행동이 비정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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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번역 죄 없다고 하지 죄 없다고 하지 

우리말성경 죄 없다 하지 죄가 없다고 하지 

쉬운성경 죄 없다고 하지 죄 없는 사람으로 보지 

נַקֶה ⑤  는 “그가 죄가 없다고 하실/여기실 것이다”란 의미의 곡언법으로 “그가 처벌[여나케]יְׁ

없이/처벌하지 않고/처형 않고/벌주지 않고/벌주심 없이 내버려 두실 것이다”라는 뜻이다.  [여나케]를 

부정하는  נַקֶה  는 “그가 결코 처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혹은 “그가 반드시[로 여나케] לאֹ יְׁ

벌을 주실 것이다”는 뜻이 된다.  

א ⑥ מֹו לַשָוְׁ הוָה אֵת אֲשֶר־יִשָא אֶת־שְׁ נַקֶה יְׁ  키 로 여나케 아도나이 에트 아셰르-이싸 에트-시모] כִי לאֹ יְׁ

라샤브]는 제 3 계명이 “여호와”라는 이름 사용과 관련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대명사(“나”)를 쓰지 

않고 명사(“여호와”)를 밝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 제재 조항을 번역할 때 주어 

הוָה מוֹ 와[아도나이]יְׁ 에 붙은 접미대명사가 3[시모]שְׁ 인칭 남성 단수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원문에 없는 주격 대명사 “나”를 첨가하고 “그의 이름”을 뜻하는 ֹמו  를 “나의 이름”으로 번역한[시모]שְׁ

개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 개역개정의 신명기,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그리고 쉬운성경의 출애굽기는 

모두 원문대로 여호와 앞의 “나”를 빼고 “나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고쳐야 한다.  

4) 번역 

(출 20:7 = 신 5:11)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2. 제 3 계명의 의미  

1. 제 3 계명의 구조 

1) 제 3 계명은 제 2 계명처럼 부정 형식의 금지 명령과 위반자에 대한 벌을 언급하는 제재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이 구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금지 명령(출 20:7a = 신 5:11a):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 

② 제재 조항(출 20:7b = 신 5:11b):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2. 이름 오용 금지 명령 

이란 표현은 제[나싸 솀]נשא שֵם (1 3 계명 본문(출 20:8; 신 5:11) 이외에 오직 다른 두 곳 즉 출 28 장과 시 

16 장에만 사용되었다.  

① 출 28:12, 29 에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면 에봇의 견대에 달린 두 개의 홍마노에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과 에봇의 판결 흉패에 있는 12 보석에 새겨진 이스라엘 아들들의 



171 

 

이름을 지니고 들어가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기억할 것이라는 규례가 나온다. 이것은 

제 3 계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② 시 16:4 에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새번역은 시 16:4 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삿술을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으며,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번역하였다. 시 16:4 의 

שֵם 이 나오는 부분을 NIV[나싸 솀]נשא  는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이라고 번역하고 

ESV/NASB는 “take their names on my lips”라고 번역하고 NLT는 “speak the names of their gods”라고 

번역하였다. 이렇게 시 16:4 은 제 3 계명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2) 위의 번역 부분에서 설명한 대로 명사 א  ,는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샤브]שָוְׁ

비효과적임, 허사)과 거짓됨(속임, 사기, 허탄, falseness, deceit, fraud)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 출 23:1 과 신 5:20 과 욥 31:5 에서 א 는 “거짓”의 의미로 사용되고 렘[샤브]שָוְׁ 2:30; 4:30; 

6:29; 46:11 에서 א  는 “헛됨”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참이 아닌 것과 공허하고 실체가 없는 것은[샤브]שָוְׁ

둘 모두 어떤 의미에서 비사실적인 것을 나타내므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샤브]가 갖는 

의미의 범위는 의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기보다는 연속되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8 거짓 증인, 거짓 증언과 관련하여  א  가 병행어로 쓰이고 거짓[셰케르]שֶקֶר 와[샤브]שָוְׁ

맹세와 관련하여 לַשָקֶר [라샤케르]가 사용되었다.   

① [출 20:16]      ָרֵעֲך בְׁ שָקֶרלאֹ־תַעֲנֶה  ׃עֵד  너는 거짓 증인으로서{부사적 대격}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 →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위증하지 말라  

[신 5:20]   ָרֵעֲך לאֹ־תַעֲנֶה בְׁ ׃עֵד שָוְאוְׁ  너는 망령된/헛된/ 거짓된 증인으로서{부사적 대격}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 → 네 이웃에 대하여 망령된 증언/허위 증언/위증하지 말라  

② [출 23:1]   ֹשָוְא  תִשָא    לא יֹת  שֵמַע  לִהְׁ עִם־רָשָע  ךָ  יָדְׁ חָמָסאַל־תָשֶת  ׃עדֵ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  

③  [레 19:12]   מִי עוּ בִשְׁ לאֹ־תִשָבְׁ הוָה׃  לַשָקֶרוְׁ תָ אֶת־שֵם אֱלֹהֶיךָ אֲנִי יְׁ חִלַלְׁ וְׁ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은 일련의 관련된 행동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구체적인 명령(레 19:12)과 비교하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절하게 더 모호하고 덜 구체적이다. 이 금지 명령은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8 Miller, Ten Commandments, 72: “The uses of the word šāw’ thus show that the word has a range of 

meanings, but the various uses indicate a relatively narrow continuum rather than significantly different 

meanings. There are close connections between what is untrue and what is empty and without 

substance, between what is false and what is worthless. Both kinds of things are in some sense un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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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행위 전 범위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은 위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시거나 조롱하는 

것으로부터 여호와에 대하여 불경스럽게 말하는 것, 믿지 않으면서도 경건하게 보이려는 심리적 

압박에서 개인 이름에 신적 요소를 사용하는 것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이 

금지 명령에 포함되어 있다. 

3. 제재 조항 

1)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 3 계명을 지킬 이유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가 없다고 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경고가 첨가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제 3 계명을 범한 자에게 구체적인 어떤 벌을 명시하지 않으시고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에 대하여 그 벌이 약한 것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벌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결코 처벌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는 무서운 경고를 

나타내는 곡언법이다.9   

2) 구체적인 벌이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이론상으로 비교적 가벼운 벌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어떤 벌도 포함될 수 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부정직한 선지자와 거짓 예언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에 동참한 

백성들에게 기근과 칼로 인한 죽음(렘 14:14-16), 추방과 죽음(렘 27:15), 혹은 바벨론 왕에 의한 살해 (렘 

29:21)가 임할 것을 말했다.10  

3. 제 3 계명의 위치와 맥락      

1. 제 3 계명은 계명 나름대로 고유한 내용을 갖지만 십계명 전체의 부분으로서 앞선 계명들을 되돌아 볼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계명들을 내다보고 있다.  

2. 제 3 계명과 서언 그리고 1-2 계명11 

1) 제 3 계명은 여호와이심을 선언하시고 출애굽의 구원을 주신 것을 상기시키는 서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하는 제 1 계명과 형상을 만들어 절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는 제 2 계명을 

 

9 T. Watson, The Ten Commandments, 91; P. G. Ryken, Written in Stone, 89. 더 적게 말하는 것을 통하여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도하고(less is said but much more is intended) 억제된 표현으로 도리어 더 강한 

인상을 주는 수사법인  곡언법(曲言法)/완서법(緩敍法)에 대한 영어 용어는 meiosis[maióusis] 혹은 

litotes[láitətìːz]이다. “not a few”가 “many”를 의미하거나 “not bad”이 “very good”을 의미하거나 “I 

wouldn't do that if I were you.”가 “Never do that!”을 의미하는 것은 곡언법/완서법이다. Hendriksen(John, 

80)은 요 1:11 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이 1:12 의 영접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곡언법이라고 설명하였다. 

10 Stuart, Exodus, 456. 

11 Miller, Ten Commandments, 6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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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며, 언약 공동체가 여호와께 나아와 반응하는 일과 관련된 여호와의 실존의 다른 측면 즉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다룬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기기로 했다면,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절하는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며 그의 

이름으로 대변되는 그의 전 인격을 말로써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2) 신 6:12-13 과 신 10:20 그리고 렘 4:1-2 은 제 3 계명이 앞선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신 일을 언급한 후에 모세는 그 계명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맨 먼저 여호와를 온 맘으로 사랑하고 여호와께서 가나안땅에서 배부르게 해 주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서언)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제 1 계명) 섬기며(제 2 계명) 그 이름으로 맹세할(제 3 계명) 것이니라(신 6:12-13).”고 

권면한다. 모세의 이 말은 십계명의 서언에 이어 긍정적인 형식으로 제 1-3 계명이 차례로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 [신 6:13] ָאֱלֹהֶיך תִשָבֵעַ   וּבִשְמֹותַעֲבֹד    וְאֹתֹותִירָא    אֶת־יְהוָה   [에트-아도나이 엘로헤하 티라 

브오토 타아보드 우비시모 티샤베아]는 “여호와 네 하나님”과 “그를” 그리고 “그 이름으로”라는 

어구가 각 동사 앞에 나오는 어순을 통하여 여호와만이 경배의 중심인 것을 반복해서 보여준다. 

• 신 6:13 에 대한 ESV 의 “It is the LORD your God you shall fear. Him you shall serve and by his 

name you shall swear.”는 어순을 통하여 원문을 잘 반영하고 있다.  

• NIV 의 “Fear the LORD your God, serve him only and take your oaths in his name.”에서 두 번째 

대등절을 “serve him only”라고 한 것은 원문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 NJPS 의 “Revere only the LORD your God and worship Him alone, and swear only by His name.”은 

원문의 의도를 부각시킨 번역이다. 

② 신 10:20 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제 1-2 계명)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제 3 계명)”는 말씀도 제 3 계명이 앞선 계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③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제 1-2 계명) 진실과 공의와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제 3 계명)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렘 

4:1-2)”고 말했다. 예레미야의 이 말도 제 1-2 계명에 이어 제 3 계명이 뒤따라 나오며 제 3 계명이 제 1-

2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렇게 제 3 계명은 제 1-2 계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보이며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여호와를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일을 강화하면서 특별한 분야 즉 하나님의 이름 사용과 

관련된 올바른 경배의 태도와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6:13; 10:20)”는 권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중요한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②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는 권면은 여호와 이외에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것과 

대조된다. 이것은 “너희 중에 남아 있는 이 민족들 중에 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수 23:7).”는 여호수아의 

말에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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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맹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 19:12).”는 

말씀을 주셨다.  

4)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 있어서 그의 백성이 항상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마음의 자세로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12 잠언 9 장 10 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하님을 

경외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사람이다.  

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의지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이외에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마음으로 

망령되게 사색하지도 않고 입으로 망령되게 표현하지도 않을 것이다.  

②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다른 신관을 갖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며 제 1 계명을 

위반하게 되면 표현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 다른 신으로 전락시키는 제 2 계명 

위반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표현 둘 모두 망령된 것으로 나타나는 제 

3 계명 위반으로 이어진다.  

③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입술의 열매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나아가려는 죄성을 

저지하며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을 가질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삶을 살 수 있다.        

3. 제 3 계명과 4-10 계명13 

1) 제 3 계명은 앞선 계명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따르는 계명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① 서언과 제 1-2 계명에서 여호와는 1 인칭으로 말씀하시지만 제 3 계명부터 제 10 계명까지 여호와는 

3 인칭으로 서술되어 있다.  

• 1 인칭 서술의 예는 서언의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와 제 1 계명의 “나 이외에”와 제 2 계명의 

“나, 여호와 네 하나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사랑하는 자들,” “나의 계명들”이다.  

• 3 인칭 서술의 예는 제 3 계명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그의 이름”과 제 4 계명의 “여호와 네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제 5 계명의 “여호와 네 하나님” 등이다.  

②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표현은 서언과 제 1-2 계명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각각 2 번 사용된 반면 

제 3-5 계명에서 출애굽기에 3 번 사용되었고 신명기에 7 번 사용되었다.  

③ 제 2 계명처럼 제 3 계명과 제 5 계명도 모두 동기를 부여하는 절들을 갖고 있다.  

2) 내용 즉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것을 사용하는 관점에서 제 3 계명과 제 4 계명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처럼 여호와의 안식일도 잘못 사용될 수 있다.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의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  

 

12 김홍전, 십계명 강해(서울: 성약, 2008), 100. 

13 Miller, Ten Commandments, 6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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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명기의 제 3 계명과 제 9 계명에 “거짓됨, 속임” 그리고 “헛됨, 무가치함”의 의미를 갖는 א  라는[샤브]שָוְׁ

단어가 나온다.  

① 제 3 계명의 경우 출애굽기(20:7)와 신명기(5:11)에 똑같은 전명구 א  ,가 나오지만[라샤브]לַשָוְׁ

제 9 계명의 경우 출애굽기(20:16)에는 명명구 עֵד שָקֶר[에드 샤케르]가 나오고 신명기(5:20)에는 명명구 

א   .가 나온다[에드 샤브]עֵד שָוְׁ

א ② 라는 단어에 의한 제[샤브]שָוְׁ 3 계명과 제 9 계명의 연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4. “여호와”라는 이름의 표기와 발음      

1. 히브리어 성경에서 אֱלֹהִים[엘로힘](하나님, God)은 2062 번 사용되었고 הוָה  ,여호와, Jehovah)[아도나이]יְׁ

LORD)는 6828 번 사용되었다. [아도나이]의 줄인 형은 ּיָה[야흐]이고 고유명사에서 יָהוּ/-יָה-[야후/야]로 

접미되거나 혹은 -ֹהו -/יְׁ יוֹ  [요/여호]로 접두된다.  

1) 줄인형 [야흐]는 출 15:2 의 רָ  זִמְׁ וְׁ יָהּ    תִיעָזִי  ([아지 브짐라티 야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다)와 사 26:4 의 עֹולָמִים הוָה צוּר  יְׁ יָהּ  בְׁ  주 여호와는 [키 브야흐 아도나이 추르 올라밈])כִי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14 그리고 시 68:5; 89:8; 94:7, 12; 118:14; 사 12:2; 38:11; 26:4 등에 사용되었고 

시 135:1 의 יָהּ לוּ  나 시 135:3[할렐루 야흐]  הַלְׁ 의 לוּ־יָהּ 나 시 106:1[할렐루-야흐]  הַלְׁ 의 

לוּיָהּ  .처럼 할렐루야를 표현할 때 사용되었다([할렐루야흐])הַלְׁ

2) 고유 명사의 뒤에 나오는 [-야후/-야]는 히스기야(קִיָה /הִזְׁ קִיָהוּ   הִזְׁ [히즈키야후/히즈키야] “여호와는 

강하시다”)와 예레미야(יָה מְׁ /יִרְׁ יָהוּ  מְׁ יִרְׁ [이르므야후/이르므야]) 등 많은 고유명사에서 볼 수 있다.  

3) 고유명사의 앞에 나오는 [요-/여호-]는 요엘(יוֹאֵל[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과 

요나단(הוֹנָתָן הוֹרָם)여호와께서 주셨다”)과 여호람“ [여호나탄]יְׁ  여호와는 높으시다”) 등 많은“ [여호람]יְׁ

고유명사에서 볼 수 있다. 

הוָה .2  의 발음יְׁ

הוָה (1   .는 있는 그대로 자음과 모음을 붙여 읽을 수 없다יְׁ

①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자음은 어떤 모음도 갖고 있지 않다. 자음만으로는 음절을 이룰 수 없다. 

② 단어 초두 혹은 중간의 자음이 모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시바가 오는데 두 번째 자음에는 시바도 붙어 

있지 않다.  

③ 첫 번째 자음은 시바를 갖고 있으므로 뒤로 붙여 음절을 만들어야 하는데 두 번째 자음에 온 모음이 

없어서 음절을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붙일 수도 없다.  

④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대로 시바를 가진 첫 번째 자음과 두 번째 자음은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붙여 읽을 수가 없다.  

 

14 YLT: For in Jah Jehovah is a rock of ages; NASB: For in GOD the LORD, we have an everlasting Rock; 

ESV: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NIV: for the LORD, the LORD himself, is the Rock e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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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쓰여져 있는 자음(크티브) יהוה에 붙인 모음은  אֲדֹנָי[아도나이]의 첫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이 갖고 

있는 모음(크레)이다.  

 는י 가 된다.  자음יהֲֹוָה 에 붙은 모음을 있는 그대로 쓰여진 자음(크티브) 에 붙이면[아도나이]אֲדֹנָי ①

후음문자가 아니므로 합성시바를 취하지 못하고 단순시바를 취하기 때문에 쓰여진 자음(크티브)에 

읽어야 할  אֲדֹנָי[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 주면   הֹוָה 가 된다. BHSיְׁ 에 הוָה  라고 표기되고 어떤 책들에יְׁ

 라고 모음없이 네 자음만 표기하는 것은 보는 그대로 붙여 읽지 말고 [아도나이]로 읽으라는יהו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② 한글 성경의 “여호와”라는 명칭과 영어 성경에서 드물게 사용되는 Jehovah 라는 명칭은 쓰여진 

자음(크티브 יהוה)에 읽어야 할 단어 אֲדֹנָי의 모음(크레)이 혼합된 הֹוָה  .를 그대로 붙여 읽은 것이다יְׁ

이것은 맛소라 학자들의 의도와 전혀 다르게 읽어버린 것으로 틀린 것이다. 

3) 히브리 성경에서  יהוה가 הוָה   .로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말고 [아도나이]라고 읽어야 한다יְׁ

① 미국 표준역(ASV)과 한글역에서는 틀린 혼성 음역대로 “Jehovah/여호와”로 번역되었다.  

② 흠정역(KJV)에서는 이 이름이 특별히 강조되는 구절(출 6:3; 시 83:18; 사 12:2; 26:4)이나 여호와 이레(창 

22:14)와 같은 다른 요소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LORD 로 번역했고, 개역표준역(RSV)에서는 

Jehovah 를 전혀 쓰지 않고 모두 LORD 로 번역했다. 

4) 히브리어 성경에서  יהוה가 הוִה   .로 나오면  [엘로힘]이라고 읽어야 한다יהֱוִה  혹은 יְׁ

① 만일 305) אֲדֹנָי יהוה 번)처럼 원래의 אֲדֹנָי [아도나이]가 יהוה앞에 오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도록  אֱלֹהִים[엘로힘]의 모음을 취하여  אֲדֹנָי יהֱוִה(창 15:2 “주 여호와”) 

혹은 הוִה   .라고 표시하였다(”삼하 7:18 “주 여호와)אֲדֹנָי יְׁ

② 만일  יהוה אֲדֹנָי처럼 원래의אֲדֹנָי [아도나이]가 יהוה뒤에 오는 경우에도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엘로힘 아도나이]로 읽을 수 있도록  אֲדֹנָי הוִה   라고(”합 3:19 “주 여호와”, 직역: “여호와 주)יְׁ

표시하였다.  

③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는 אֲדֹנָי יהוה (BHS אֲדֹנָי יהֱוִה 창 15:2; 

הוִה 삼하 7:18; 사 56:8)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주 여호와”로 번역하였고 KJV/NASB/RSV/ESV אֲדֹנָי יְׁ 는 

“(the 호격일 때 생략) Lord GOD”으로 번역하였고 NIV 는 “Sovereign LORD”로 번역하였다.  

④ [아도나이 아도나이]로 읽지 않고 [엘로힘 아도나이]으로 읽는 יהוה אֲדֹנָי(BHS הוִה אֲדֹנָי  יְׁ  합 3:19)에 

대하여 KJV 는 “the LORD God”으로 번역하고 NASB 는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the Lord GOD”으로 

번역하였고 RSV 와 ESV 는 원문의 순서대로 “GOD, the Lord”로 번역하였고 NIV 는 “Sovereign LORD”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은 원문의 순서를 바꾸어 “주 여호와”로 번역하였다. 

5) 이렇게 영어 성경은  יהוה를 번역할 때 대문자만을 쓰고 폰트의 크기를 첫 철자와 나머지 철자들을 

다르게 하여 LORD, GOD 으로 번역함으로써 히브리어 본문에 이 명칭이 있음을 밝혀 주었다.15 그러므로 

 

15주절에 הוָה הוָה 와[야흐]יָהּ 가 나오고 종속절에 줄인 형[아도나이]יְׁ  가 나란히 나오는 사[아도나이]יְׁ

26:4 의 영어 번역은 여호와를 표현하는데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JV: Trust ye in the LORD for ever: for in the LORD JEHOVAH is everlasting strength:  

  NASB: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in GOD the LORD, we have an everlasting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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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영어 성경에서 폰트 크기가 다르지만 대문자만으로 된 LORD, GOD 등을 만나면 יהוה를 번역한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6) Lord, lord, LORD, LORD 그리고 God, god, GOD 의 차이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성경의 하나님은 God 으로 표기하고 다른 신들은 god 으로 표기하듯이 주님은 Lord 이고 주인은 

lord 이다. 

② 또박또박 알아보기 좋게 쓰라(print 하라)고 할 때 god 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어 GOD 으로 쓰고 lord 를 

모두 대문자로 바꾸어 LORD 로 쓴다. 따라서 lord 나 LORD 그리고 god 나 GOD 는 대문자이냐 

소문자이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 사실상 같은 것이다. 

③ 대문자를 사용했으나 폰트 크기가 다른(첫 문자 L/G 는 다른 대문자의 폰트의 크기[11/10]와 같고 

나머지 ORD/OD 는 폰트 크기가 작은 [8/7]) 영어 성경의 LORD 와 GOD 는 한글 성경의 “여호와”와 같은 

것이고 יהוה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④ 영어 성경에서 폰트의 크기가 다른 LORD, GOD 처럼 해야 할 것을 어떤 한영성경에서 폰트 크기가 

똑같은 LORD, GOD 로 인쇄한 것은 영어 성경의 관례를 모르는 무지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한영 

성경을 살 때 여호와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오는 창 2:4 의 “여호와 하나님”이 “LORD God”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LORD God”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LORD 처럼 대문자 폰트 크기가 차이가 있는 

것을 구입하여야 한다. 

7) 학자들은 יהוה가 발음되었다면 아마도 וֶה  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야(흐)웨]는(Yahweh [야흐웨])יַהְׁ

고유명사 קִיָה /הִזְׁ קִיָהוּ   הִזְׁ [히즈키야후/히즈키야]에서 볼 수 있는 단축형 -yah/-yahu 에서 첫 모음 a 를 

유추하고, 어근을 hwy 로 가정하고 (출 3:14 의 יֶה וֶה 와 비슷한) 미완료형[에흐예]אֶהְׁ  에서[예흐웨]יֶהְׁ

종음절 모음 e 를 유추하여 읽은 것이다.16 애굽의 엘레판틴에서 발견된 아람어 편지의 철자 yhw(yahu?), 

희랍어 음역 Iao, Iabe, Iaaoue, Iaouai, Iae 등도 Yahweh 발음의 근거이다. [야(흐)웨]라는 발음은 학자들의 

추측이므로 반드시 옳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십계명 서언 부분에서 지적한 것처럼 

Waltke 는 그의 Old Testament Theology 라는 책에서 여호와를 나타낼 때 그가 창세기 주석에서 사용한 

Yahweh 나 잠언 주석에서 사용한 LORD 로 표기하지 않고 대문자 이탤릭체로 I AM 으로 표시하였다. 본 

주해는 잘못된 발음이긴 하지만 한글 성경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굳어진 여호와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RSV: Trust in the LORD for ever,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ESV: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GOD is an everlasting rock.   

  NIV: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the LORD, is the Rock eternal.  

16 Waltke(OT Theology, 365 n. 37)는 yah 가 어근 hy/wh 의 기본능동 어간의 접두요소일 수 있지만 

1 인칭에서 고증된 형 'eh 와 맞먹는 3 인칭 접두요소는 yah 가 아니라 yih 인 점을 들어 이러한 역사적 

재구성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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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호와”라는 이름의 사용        

1.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너무 신성하게 여기며 아예 사용하지 않는 배경을 제공하는 구절은 레 

24:6 과 출 3:15 이다.  

1) 레 24:16 의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이름 사용을 두려워하게 된 배경을 보여준다.  

2) 출 3:15 은 하나님께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전하라는 말씀에 이어 “ עֹלָם מִי לְׁ זֶה־שְׁ

דֹר דֹר רִי לְׁ זֶה זִכְׁ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제-시미 르올람 브제 지흐리 르도르 도르] וְׁ

나의 표호니라”는 설명을 갖고 있다. 이 설명 부분에서 “나의 이름” 다음에 나오는  לעלם이란 자음에 

עֹלָם עַלֵם 처럼 모음을 붙이면 “영원히, forever”라는 뜻이지만[르올람]לְׁ  처럼 모음을 붙이면[르알렘]לְׁ

“감출, 감추어야 할 to be hidden”이란 뜻을 갖게 된다.17 이것은 동일한 자음에 모음을 다르게 붙여 

여호와란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 아니라 “감추어야 할 이름”으로 여긴 배경을 보여 준다.   

2.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여호와”란 이름을 유대인들처럼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란 

이름을 사용하되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한 예들을 몇 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 

1)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신 10:8 cf. 민 6:22-27). 다윗 왕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였다(대상 16:2).   

2)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상의 삶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수 2:12/6:22; 9:18-19; 삼상 14:39, 45; 

20:42; 24:21-22; 25:34; 왕상 18:10, 15; 22:14; 왕하 2:2, 4, 6 cf. 출 22:11; 신 6:13; 10:20).   

3)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벧엘의 청소년들을 저주하였다(왕하 2:24).   

4)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렘 26:9; 16).  

5)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여호와를 부르며 기도하였다(왕상 18:36-37; 시 8:1, 9; 9:10; 86:11; 109:21; 

116:4; 135:13; 사 63:16; 렘 10:6).  

3. “여호와”를 비롯한 하나님의 이름 사용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차일즈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하여 사용된 동사들을 다음과 같이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18  

1) 백성들은 긍정적인 뉘앙스를 지닌 동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다. 

 

17 KB I: 834 는 어근 עלם[알람]이 “감추다, 숨기다”라는 의미로 기본능동(파알) 어간, 기본재귀(니프알) 어간, 

사역능동(히프일) 어간, 사역재귀(호프알) 어간에 쓰인 것을 싣고 있다.   

18 Childs, Exodus, 4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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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창 4:26]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קרא[카라] to call). 

② [시 72:19]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ברך[바라흐] to bless).  

③ [시 69:30]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הלל[할랄] to praise)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④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בטח[바타흐] to trust)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⑤ [습 3:12]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 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חסה[하싸] to take refuge in) 보호를 받을지라 

⑥ [신 18:19]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דבר[다바르] to say)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⑦ [렘 11:21]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취하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נבא[나바] to prophesy)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2) 백성들은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모독하거나 더럽히거나 오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못하도록 경고 받았다. 

① [레 20:3]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חלל[할랄] to profane) 

②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נקב[나카브] to blaspheme)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훼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③ [겔 43:8]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טמא[타마] to defile)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④ [잠 30:9]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תפש[타파스] to abuse) 두려워함이니이다 

⑤ [레 19:12]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לַשָקֶר  to swear falsely) 네 [샤바 라샤케르]שבע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חלל[할랄] to profane)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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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나님의 이름과 계시      

1. “이름”과 내적 정체 

1) “이름”이란 단어가 성경에 천 번 이상 나오는 것은 이 단어의 신학적 중요성을 일러준다.19  

2)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인물이나 사물이 갖는 호칭(label)을 넘어서 그 이름을 갖는 인물 혹은 사물과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것이다.20 우리에게 이름은 이름표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 자신이 

아니지만 성경에서 이름은 이름을 지닌 대상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그 대상의 내적 정체이다.  

① 삼상 25:25 에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라고 한 말은 이름과 이름을 갖는 대상이 

동일한 것을 잘 보여준다.  

②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이름”에 대한 복수형(שֵמוֹת[셰모트]/ὀνόματα[오노마타])은 “persons, people 

사람들”이라고 번역되기도 한다(민 1:2, 18, 20; 3:40, 43; 26:53; 행 1:15; 18:15; 계 3:4; 11:13).  

③ 구약에서 어떤 대상의 “이름”을 도말하거나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 대상을 멸절시키는 것을 

나타낸다(왕하 14:27; 사 14:22; 습 1:4; 시 83:4).21  

④ 성경에서 이름은 내적 정체이므로 이름을 주는 것이나 이름을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호세아의 아들들(호 1:6, 9)의 이름과 이사야의 아들들(사 7:3; 8:3)의 이름은 예언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전달해 주었다.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창 17:4-5)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창 32:28) 

시몬이 베드로로 바뀐(마 16:17-18) 것은 그들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었다. 

 

19 NIDOTTE IV: 147, # 9005 에 의하면 히브리어 단어  שֵם([솀] “이름”)은 단수형으로 770 번 그리고 

복수형으로 84 번 사용되었다. ZPEB IV: 360 에 의하면 아람어 שֻם[슘]은 11 번 사용되었고 히브리어 

는 23[제헤르]זֵכֶר 의 동의어[솀]שֵם 번 나온다. 히브리어처럼 아카드어도 “이름”과 관련된 동의어 둘을 

갖고 있다.  שֵם[솀]에 대한 아카드어 단어는 šumu[슈무]이고 זֵכֶר[제헤르]에 대한 아카드어 단어는 

zikru[지크루]이다. TDNT(Thel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edited by G. Friedrich, translated 

& edited by G. W. Bromiley) V:261 에 의하면 칠십인역에서 ὄνομα[오노마]는 외경의 100 여 번을 포함하여 

1000 여 번 나온다. ὄνομα[오노마]는 주로 히브리어 [솀]이나 아람어 [슘]을 번역하는데 사용되었고 다른 

히브리어 זֵכֶר([제헤르] 신 25:9), נֶכֶר([네헤르] 창 21:23), שֵמַע([셰마] 창 19:13; 민 14:15; 신 2:25; 왕상 10:1; 

대하 9:1; 사 66:19), שֹמַע([쇼마] 수 6:27; 9:9)등을 번역하는데도 사용되었다. 히브리어 [솀]이 

ὄνομα[오노마]가 아닌 다른 단어로 번역된 경우들의 예는 TDNT V:261 을 참고하라. 신약성경에서 

ὄνομα[오노마]는 200 여 번 사용되었다.  

20 R. Youngblood, “Names in Biblical Times, Significance of,” in Walter A. Elwell, ed., Evangelical 

Dictionary of Theology (Grand Rapids: Baker, 1984), 750: “In the ancient world a name was not merely 

a label but was virtually equivalent to whoever or whatever bore it.”  

21 바벨론 창조 설화인 에누마 엘리시는 이름을 갖는 것과 존재하는 것을 동일시하며 이름을 갖는 것은 

사물이 묘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여준다(Enuma Elish I, 1-2,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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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경에서의 인물들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본성과 인격 또는 직분이나 사명 같은 것을 

보여준다.  

⑤ 이름은 내적 정체로서 개성(personality)을 예시하기(시 5:11; 시 9:11; 91:14; 마 1:21; 빌 2:9-10) 때문에 

이름은 또한 권위/능력(authority/power)을 의미하기도 하고(마 7:22; 막 9:39; 눅 24:47; 행 4:7; 16:18; 

19:17), 혹은 명성/평판(reputation)을 뜻하기도 하며(창 6:4; 11:4; 민 16:2; 대상 5:24; 잠 22:1; 전 7:1; 

막 6:14; 눅 6:22; 계 3:1), 기념/기억(remembrance, memory)과 동의어로 병행을 이루기도 한다(출 

3:15; 욥 18:17; 시 135:13).22   

3) 사람의 이름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이름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① 이름을 묻는 야곱에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창 32:29)”라고 반문했던 것과 이름을 묻는 마노아에게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삿 17:18)”고 대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신비스러운 

성격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② 하나님의 이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사용하는 편리한 방편을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There were a lot of new faces at the meeting. 

그 모임에 많은 새로운 사람들[직역: 얼굴들]이 있었다.”라는 문에서 “얼굴”이 신체의 다른 부분과 

분리된 부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으로서 사람 전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부분)은 하나님 자신(=전체)을 나타내는 제유(synecdoche)로 생각해야 한다.23  

2. 정체로서 하나님의 이름 

1)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정체이고 하나님 자신과 동일하고 그 분의 신적 존재의 본질(the essence of 

his divine being)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존재, 임재, 그리고 성품이 집중되어 있다.  

2)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자신이 자주 병행어로 사용된다(신 28:58; 욥 1:21; 시 18:49; 68:4; 74:18; 86:12; 

92:1; 사 25:1; 26:8; 48:9; 56:6; 겔 20:44; 말 3:16).24  

 

22 보다 자세한 것은 Kaiser, “Name,” ZPEB IV: 363-365 를 참고하라.  

23  Ryken, Written In Stone, 87: “A face is part of a whole, and thus it can stand for the entire person. 

Similarly, God's name represents his whole identity.”  

24 인용된 성경 구절들은 ZPEB IV(M-P): 364 에 Kaiser 가 열거한 것이다. Kaiser 가 언급한 암 2:7 은 적절하지 

않은 구절이므로 아래에 제시하지 않았다.  

  [신 28:58-59]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this glorious and awesome name―the LORD your God―)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랠 것이라  

  [욥 1:21]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시 18:49]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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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함이여 

우리가 그의 성호(=그의 거룩한 이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시 33:20-21).”라는 말씀에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사야 선지자는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사 24:15).”고 말함으로써 여호와와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임을 보여주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존재이시면 그의 이름도 거룩하다.  

③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과 예수님 자신을 믿는 것이 동일한 것임을 “그를[=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요 3:18).”라는 말씀에서 밝히 보여 주었다.  

④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행 4:12).”라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이 동일함을 보여주었다. 

3)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다.25  

 

  [시 68:4]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자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시 74: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시 86:12]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시 92:1] 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사 25:1]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의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사 26:8-사 26:9]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사 48:9]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사 56:6-사 56:7]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겔 20:44]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 3:16] 그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25 Allen P. Ross, NIDOTTE IV: 150: “The name of the LORD does what the LORD does.” 

  [신 12:5, 21] (5)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 . . (21)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시 20:1-2] (1)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2)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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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호와 자신처럼 여호와의 이름은 성소에 거하고(신 12:5, 21) 백성을 보호하고(시 20:2) 열렬히 그의 

명예를 지킨다(겔 36:22, 23).  

② 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싸우는 것이다.  

③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할 때 그들은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것처럼 그의 권위를 

갖는다(신 18:18-22).  

④ 여호와의 이름은 여호와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찬송받고(욜 2:26), 

사랑받고(시 5:11) 선포되고(시 22:22) 경외되고(말 4:2) 의지되고(시 52:9) 선언되고(사 12:4) 행동의 

 

  [겔 36:22-23] (22)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 18:18-22] (18)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19)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욜 2:26]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히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시 5:11]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히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시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 52: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영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함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리이다  

  [사 12:4] 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미 4: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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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가 된다(미 4:5).26 그러나 이와 반대로 여호와의 이름은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그런 

것처럼 훼방되고 더럽혀지고 모독될 수도 있다(사 52:5; 렘 34:16; 겔 36:21-23).27  

⑤ 이렇듯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능동적인 힘으로서 계시된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을 

대표한다.28  

4)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체적 임재를 뜻하면서도 그 자체로 하나님 자신 전부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신명기와 열왕기의 구절들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내재성을 고려하면 잘 이해될 수 있다.29  

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신 26:15) 어떤 장소나 구조물에 매여 있지 않고(왕상 8:27) 초월해 계시지만 

그의 이름을 기념하고(출 20:24) 그의 이름을 두며(신 12:5; 14:24) 그의 이름이 거할(신 12:11; 14:23) 

곳을 택하시며 내재해 계신다.  

 

26 Kaiser(Toward OT Ethics, 88)는 하나님의 이름에 ⑴하나님의 성품, 존재, 그리고 하나님 자신(시 20:1; 

눅 24:27; 요 1:12) 이외에도 ⑵하나님에 대한 교훈, 교리(시 22:22; 요 17:6, 26), 그리고 ⑶하나님의 윤리적 

지침과 도덕(미 4:5)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한다.  

 ⑴ [시 20:1]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눅 24:47]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⑵ [시 22:22]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요 17:6, 26] (6)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 . . (26)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⑶ [미 4:5]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27 [사 52:5]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히도다  

  [렘 34:16]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겔 36:21-23] (21)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22)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23)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열국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28 Ross, NIDOTTE IV: 150: “Thus, the name of the Lord stands for God's essential nature revealed to 

people as an active force in their lives.”  

29 C. J. H. Wright, “God, Names of,” ISBE II (E-J):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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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말하고(왕상 8:20) 하나님께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왕상 8:29-30).”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을 표현하였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네가 내 앞에서 기도하며 간구함을 내가 들었은즉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왕상 

9:3)”고 말씀하셨다.  

5)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수단이었고 예배의 목적이었다(창 12:8; 왕상 18:14; 습 3:9).  

①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시 54:1[MT 3])”라는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능력이 병행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맺어진 

개인적 관계가 구원과 도움의 수단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②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사울이 다메섹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행 9:21)”라고 

반문하였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들어간 초대 기독교인 공동체를 묘사하고 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욜 2:32; 롬 10:13).  

③ 제 3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이 매우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개인적인 이익이나 

마술에 사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강력하게 금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조종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 자신의 존재와 주권을 악용하는 것이며 우상 숭배와 비슷한 일이다. 

이렇게 제 3 계명은 제 1-2 계명으로부터의 논리적인 발전이다.30      

3. 계시로서 하나님의 이름  

1) 하나님의 이름들은 계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과 방법으로 자신의 속성과 뜻을 알리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들을 

알리시고 그 이름들을 통하여 보여 주신 계시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베푸시는 은혜이다.   

2) 출 6:3 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은 여호와란 이름이 명칭(appellative)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넘어 

그 이름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것을 보여준다. 출 

14:4 의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퍅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30  C. J. H. Wright, “God, Names of,” ISBE II (E-J):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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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말씀도 홍해와 관련된 사건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란 

이름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될 것을 뜻하고 있다.  

3) 족장들에게 호칭으로 이해되던 여호와란 이름 안에 간직된 계시가 출애굽의 사건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유월절,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일 등과 같은 사건을 통하여 밝히 드러나고 확인되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의도하신 특권의 프로그램 가운데 그의 이름에 대한 계시를 두시며 여호와란 이름이 

영원한 이름이지만(출 3:15) 주로 칭호로 사용되며 외적인 관계를 보였던 족장 시대를 지나 모세 시대에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더 크고 더 풍부한 의미가 명백하게 알려져 그의 백성이 하나님과 더욱 더 친밀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부르는 이름이 되도록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점진적인 계시의 중심에 

있다.  

4)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통하여 그 자신과 그의 행동의 동기에 관한 참된 모든 것을 알려 주시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용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준다.31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행동하시며(겔 20:9, 14, 

22, 44) 그가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그의 이름(명예, 명성)을 내신다(삼하 7:23; 느 9:10).32 하나님과 백성 

 

31 Cf. J. A. Motyer, “Name” in D. R. W. Wood ed., New Bible Dictionary 3rd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96), 801-802: “The name is thus a summary way of stating what God is in himself (his 

name is all that is known to be true about him and his motives of action) and also what God is to 

others, allowing them to know his name (letting them into his truth) and sharing his name with them 

(letting them into his fellowship).”  

32 [겔 20:7-9, 21-22, 44] (7)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드는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8)그들이 내게 패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 눈을 드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었노라 (9)그러나 내가 그들의 거하는 이방인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목전에서 더럽히지 않으려 하여 

행하였음이로라 . . . (13)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14)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 . . (21)그러나 그 자손이 내게 패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좇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내 분을 그들의 위에 쏟으며 내 노를 그들에게 이루리라 하였으나 (22)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금하고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목도한 열국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 . . (44)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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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 이름을 알게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나타낸다(출 33:12, 18-19; 요 17:6).33 이 

새로운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집합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된다(대하 7:14; 사 43:7; 렘 14:9; 15:16; 암 9:12).34  

5) 신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 사건이 예표하던 예수님의 죄인 

구원 사역을 통하여 보다 명백하게 드러났다.  

① 예수님이 자신을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려지도록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요 1:29)”이라고 불렀고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다(막 1:9-11).  

② 예수님은 그의 계시적 사역 전체를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고(요 17:6)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다(요 17:26).”라는 말로 묘사하셨다. 하나님의 존재, 성품,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알게 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7. 그리스도의 이름     

1.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진술되었던 것이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대로 진술되어 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예수님의 이름이 두드러지게 사용된다. 신약은 이야기의 맨 처음부터(마 1:21; 눅 

 

[삼하 7:23-24] (23)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이름)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느 9: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이름)를 얻으셨나이다  
33 [삼하 7:23-24] (23)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이름)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느 9:10]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이 명예(이름)를 얻으셨나이다  
34 [대하 7: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사 43:7]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렘 14:9]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이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렘 15:16]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암 9:12]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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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맨 마지막까지(빌 2:9-11; 계 19:16; 22:20-21)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되어 있다. 구원자라는 뜻을 지닌 

예수님의 이름,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심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입이 시인하는 주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다(빌 2:9-11). 신약에서 주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이어 받는다.  

2.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과 행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된다.35 모세에게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출 3:12)”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한 여호와로 자신을 알리셨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의 “임마누엘”(마 1:23)이란 이름은 백성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돌보시던 여호와의 이름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주어졌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란 의미의 이름 “예수”(마 1:21; 눅 1:31)는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해 내셨던 여호와의 

사역의 연속을 보여준다.     

3. 구약의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יהוה[아도나이])는 칠십인역에서 κύριος[퀴리오스]로 

번역되었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교회의 가장 애용하는 이름 “주님(κύριος[퀴리오스])”이 된다. 

교회의 가장 이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이다(롬 10:9; 빌 2:9-

11). 헬라어 κύριος[퀴리오스]라는 칭호는 구약의 여호와 즉 이스라엘 백성의 주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즉 교회의 주님을 동일시하는 명백한 사례를 제공한다.36 신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는 

구약성경 구절을 인용한 경우 여호와(יהוה[아도나이] LORD)가 주님(κύριος[퀴리오스] Lord)으로 나온다. 

신 6:4-5 과 막 12:29-30 그리고 욜 2:32 와 롬 10:13 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신 6:4-5]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LORD)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LORD)시니 (5)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LORD)를 사랑하라 // [막 12:29-30] 

(29)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Lord)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Lord)시라 (30)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Lord)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2) [욜 2:32] 누구든지 여호와(LORD)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롬 10:13] 누구든지 

주(Lord)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4. 여호와의 이름에 관하여 말해 질 수 있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도 똑같이 말해질 수 

있고 말해지고 있다.  

1)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듯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했다. 

[렘 20: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35  Miller, Ten Commandments, 113.  

36 Miller, Ten Commandments, 113: “The term kyrios provides an explicit equation of the names of the 

Lord of Israel and the Lord of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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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4:17-18]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2) 의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였듯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신뢰하였다. 

[사 50: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요 14: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3)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듯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  

[시 105:1]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고전 1:2]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4) 여호와의 이름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에게 선포되고 높임을 받았다. 

[시 105:1-3] (1)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2)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3)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 12:4-5] (4)그 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5)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행 9:15]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행 19:17]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5.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도 그의 성품, 존재, 본성을 나타낸다.37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행 9:14),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수 있고(요 1:12; 2:23; 3:18; 행 3:16; 요일 

3:23; 5:13),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고(행 2:38; 8:16; 10:48; 19:5; 롬 6:3; 갈 3:27 cf. 마 28:19),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다(행 9:29).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요 14:13-14; 15:16; 16:23, 26) 것은 전통적인 기도 공식에 대한 신비적인 

의존이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 마음, 목적에 일치되는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근거하여 귀신을 굴복시켰다(마 7:22; 눅 9:49; 

10:17).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건강해졌다(행 3:6; 14:10).  

2) 예수님의 권위는 구원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의 능력에서 가장 극적으로 예시된다(행 2:21; 4:12).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받는다(롬 10:13; 고전 1:2).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위대함 때문에 그의 영광스러운 본성이 모든 사람에 의해 마땅히 인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37 Kaiser, “Name,” ZPEB IV: 36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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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빌 2:9-11) 때문이다.  

3) 빌립(행 8:12), 바울(행 9:27; 롬 1:15),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요삼 7)이 전한 메시지의 내용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 그리스도의 이름에 근거하여 설교하는 것(눅 24:27)과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며 위하여 고난 받는 것(행 9:15-16)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살후 3:6; 고전 1:10; 5:4)은 

모두 그리스도의 인격, 권위, 메시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4) 예수 그리스도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계 19:16).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과 구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름 때문에 능욕 받는 것은 복된 일이고 기쁜 일이다(마 10:22; 19:29; 24:9; 

막 10:29; 13:12; 눅 6:22; 21:12, 17; 행 5:41; 9:16; 15:26).  

6.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 1 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금하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요 14:6)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이고, 제 2 계명에서 형상을 금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골 

1:15)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이라면, 제 3 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행 4:12) 그리스도의 유일성 때문이다.38   

8. 하나님의 이름들의 의미39      

1.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은 일반적인 이름(엘, 엘로힘, 엘로아흐, 아도나이), 일반적 이름과 다른 

요소가 복합적인 이름(엘 엘욘, 엘 샤다이 cf. 엘 올람, 엘 로이, 엘 벧엘, 엘 엘로헤 이스라엘), 고유 명사인  

언약적 이름(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기타 이름(반석[쑤르],  왕[멜레흐], 주라는 

의미의 바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아람어 아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호와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은 아니지만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으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닛시, 여호와 로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 샴마 등이 있다.   

2. 일반적인 이름(초월성 강조):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엄밀한 의미의 고유명사가 아니고, 셈족어적이고, 

모든 피조물 위에 초월해 계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1) 엘로힘(אֱלֹהִים)은 복수형(장엄복수, 강세복수)이지만 하나님을 가리킬 때 늘 단수로 간주되었고 

초월적인 존재임을 강조하고 창조의 하나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이름이다.  

 

38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7-108.  

39 Bavinck, Doctrine of God, 98-110; Berkhof, Systematic Theology, 48-51; ISBE II(E-J): 505-508; NBD 

420-422; EDT 464-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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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엘(אֵל)은 단수형이고 엘로힘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니엘이나 엘리야나 벧엘 같은 신적 요소를 갖는 

고유 명사에 많이 사용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구별하는데 사용된 이름이다.  

3) 엘로아흐( ַּאֱלוֹה)는 엘로힘과 같은 의미로 시에 드물게 사용되는 이름이다(시 18:32; 욥 3:4).  

4) 엘 엘욘(יוֹן 은 창 14:18, 19, 20, 22(אֵל עֶלְׁ 와 시 78:35 에만 나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름이다. (엘 없이 나오는) 엘욘은 시에서 여호와/하나님과 동의어적으로 사용되고(민 24:16, 사 14:14; 

시 9:2[MT 3]; 46:4[MT 5]; 시 97:9) “the Most High 지극히 높으신 자, 지존하신 자”로 번역된다. 엘욘의 

어근은 알라(עלה)이며 “올라가다, 높아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엘로힘을 수식하는 엘욘은 시 57:3; 

78:56(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등에 나오고, 여호와를  수식하는 엘욘은 시 7:17[MT 18]; 47:2[MT 

3](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등에 나온다. 히브리어 יוֹן  에 해당하는 아람어 단어는 단수[엘욘]עֶלְׁ

יוֹנִין 와 복수(단 4:17[MT 14]; 7:25)[일라이아]עִלָיאָ    .이다(단 7:22, 25)[엘요닌]עֶלְׁ

5) 아도나이(אֲדֹנָי)는 “심판하다, 다스리다”라는 어근(דִין[딘] 혹은 אדן[아단])에서 파생된 것으로 만물이 

복종하는 전능하신 지배자로서 주님이신 하나님을 나타낸다.40  

 

40 KB I: 12 에 의하면 단수 명사 אָדוֹן[아돈]에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은 אֲדֹנִי[아도니] 그리고 잠 30:10 의 

크티브 ֹאֲדֹנו[아도노]와 삼상 16:16 의 ּאֲדֹנֵנו[아도네누]뿐이다. אָדוֹן[아돈]의 복수 자립형은 

이다. 복수형에 1[아도네]אֲדֹנֵי 이고 의존형은[아도님]אֲדֹנִים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으로 창 

19:2 에서 단 한 번 אֲדֹנַי[아도나이]가 나오고 휴지형이든 아니든 אֲדֹנָי[아도나이]로 쓰인다. McComiskey 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표기되는 אֲדֹנָי[아도나이]가 단수 대상을 나타내는 장엄 복수형에 1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것이고 맛소라 학자들이 이름의 신성함을 표시하려고 기대되는 모음 부호 파타흐를 

카마츠로 변경시킨 것으로 이해한다(EDT 466: “It appears, then, that it is best to understand the word 

as a plural of majesty with a first person suffixual ending that was altered by the Massoretes to mark 

the sacred character of the name [by adding a small external sign].”). 신 10:17 의 명명구에 복수 의존형이 

쓰인 것은 장엄 복수형인 것을 보여주고 창 15:2 에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주 여호와여”라고 부른 것처럼 

번역된 것은 “여호와,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출 4:10, 13 에서 모세가 “오 주여”라고 부른 

것처럼  번역된 것은 “오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번역될 수 있다.    

[개역개정: 신 10:17]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הוָה אֱלֹהֵיכֶם  the LORD your God)는 [아도나이 엘로헤헴] יְׁ

신 가운데 신( הָאֱלֹהִיםאֱלֹ הֵי   [엘로헤 하엘로힘] God of gods)이시며 주 가운데 주( הָאֲדֹנִים  אֲדֹנֵי 
[아도네 하아도님] Lord of lords)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개역개정: 창 15: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אֲדֹנָי יהֱוִה [아도나이 엘로힘] 직역: my Lord LORD 

나의 주님, 여호와시여; NIV: O Sovereign LORD; KJV: Lord GOD; RSV/NASB: O Lord GOD)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개역개정: 출 4:1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בִי אֲדֹנָי [비 아도나이] 직역: O my Lord 오 나의 

주님이시여; NIV: O Lord)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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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엘 올람(אֵל עוֹלָם)은 단 한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다음에 동격으로 

사용한 이름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창 21:33). 사 40:28 에는 여호와 앞에 엘로헤 

올람(עוֹלָם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나온다. [엘 올람]과 [엘로헤 올람]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אֱלֹהֵי 

나타내는 의미는 여호와를 묘사할 때 [엘 하이]( ל חַיאֵ   “살아계신 하나님”)로 부르거나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할 때 [올람]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렘 31:3 무궁한 사랑; 사 54:8 영원한 자비; 시 104:31 영원한 

영광; 시 117:21 영원한 신실)에서 계속 유지된다.  

7) 엘 로이(רֹאִי 는 창 16:13(אֵל  에서 하갈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사용한 이름이고 “나를 

보시는/감찰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41 

8) 엘 벧엘(אֵל בֵית־אֵל)은 “벧엘의 하나님”이란 뜻으로 창 31:13 에서 야곱이 아내들에게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묘사할 때와 창 35:7 에서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벧엘에 이르러 

쌓은 단의 이름으로 사용한 이름이다.    

9) 엘 엘로헤 이스라엘(רָאֵל יִשְׁ אֱלֹהֵי   은 “엘(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אֵל 

하나님으로서 엘[하나님]”이란 뜻으로 창 33:20 에서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세겜에 이르러 쌓은 단의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엘[하나님]을 명백히 밝혀 부각시키는 의미가 들어 있다. 

3. 일반적인 이름(내재성 강조): 창조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엘로힘, 엘, 엘로아흐, 엘 엘욘, 

아도나이와 달리 엘 샤다이(אֵל שַדַי)와 샤다이(שַדַי)는 자연세계의 모든 능력을 복종시켜 은혜의 사역에 

쓰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강조하는 이름이다.  

1) 엘 샤다이는 7 번 즉 창(5x) 17:1; 28:3; 35:11; 43:14; 48:3; 출(1x) 6:3; 겔(1x) 10:5 에 나오며, 샤다이는 

41 번 즉 창(1x) 49:25; 민(2x) 24:4, 16; 룻(2x) 1:20, 21; 시(2x) 68:14[MT 15]; 91:1; 사(1x) 13:6; 겔(1x) 

1:24; 욜(1x) 1:15; 욥(31x) 5:17; 6:4, 14; 8:3, 5; 11:7; 13:3; 15:25; 21:15, 20; 22:3, 17, 23, 25, 26; 23:16; 

 

출 4:10 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한  אֲדֹנָי  בִי  [비 아도나이]는 출 4:13(모세); 수 7:8(여호수아); 삿 

6:15(기드온); 13:8(마노아)에도 나오는데 이것들도 모두 “오 나의 주님이시여”라고 부른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Waltke 는 McKosmickey 처럼 אֲדֹנָי[아도나이]가 창 15:2 에서처럼 호격으로 사용될 때 장엄복수형에 1 인칭 

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은 형으로 “나의 주님 my Lord”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Waltke 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겔 13:9; 23:49; 욥 28:28)와 복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시 44:24)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의 의미가 불가능하므로 

장엄복수형[아도님]+1 인칭 단수 접미사[아이]로 보는 것보다는 단수형[아돈]+ 강조의 접미사 [아이]로 

보고 “Lord par excellence, Lord of all”의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다(IBHS 7.4.3e).  

41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는 샘  אֵר לַחַי רֹאִי  창) [브에르 라하이 로이] בְׁ

16:14)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חַי[하이]와 나를 보시는 것을 나타내는 רֹאִי[로이]가 들어 있다. 이 

샘의 이름의 뜻은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하나님)의 샘, the well of the Living One who sees me”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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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7:2, 10, 11, 13; 29:5; 31:2, 35; 32:8; 33:4; 34:10, 12; 35:13; 37:23; 40:2 에 나온다.42 다시 정리하면 

구약 성경에 48 번 사용된 샤다이는 창세기(17:1; 28:3; 35:11; 43:14; 48:3)와 출 6:3 과 겔 10:5 에서는 

엘과 결합된 엘 샤다이로 나오지만 욥기(31 번)를 비롯한 나머지 경우(창 49:25; 룻 1:20, 21; 겔 1:24; 사 

13:6; 욜 1:15; 민 24:4, 16; 시 68:14[MT 15] 등)는 샤다이로만 나온다. 샤다이란 칭호는 족장시대에서 

사사시대에 이르는 왕정 이전 시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샤다이는 족장시대 배경을 갖는 욥기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시편과 선지서에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았다.  

2) [엘] 샤다이는 칠십인역에서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Almighty” 욥 5:17; 35:13; 37:23), ὁ 

θεός[세오스](“God” 창 17:1), ὁ ἱκανός[히카노스](“Mighty, Competent One” 룻 1:20-21), ὁ 

ἰσχυρος[이스퀴로스](“Mighty One” 민 24:4), ὁ ἐπουράνιος[에푸라니오스](“Heavenly One”) 등으로 

번역되고 벌게이트역에서 omnipotens[옴니포텐스]로 번역되고43 영어역에서 the Almighty[올마이티]로 

번역되었고 개역에서도 “전능자, 전능하신 이, 전능하신 자”로 번역되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어원과 

의미는 확실하지 않다. 학자들이 제시하는 어원은 다음과 같다.44   

① [샤다이]를 관계사  ֶש[셰]와 형용사  דַי([다이] sufficient)가 결합한 것으로 보고 “he who is sufficient 

자족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은 아퀼라와 심마쿠스 헬라어 역본에 반영되어 

ἱκανός[히카노스]로 번역되었다.  

② [샤다이]를 어근 שדד([샤다드] to destroy, overpower 파괴하다, 제압하다”)와 관련지어 “he who 

destroys, overpowers 파괴하는 자, 제압하는 자”로 해석한 것은 칠십인역에 반영되어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로 번역되었다. 사 13:6(“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מִשַדַי   שוֹד  쇼드 미샤다이]”)에 나오는 자음 ש[신]과 ד[달렛]의 사용을 통한 

언어유희는 이 해석을 지지하는 것 같다.  

 

42 욥기에 31 번 나오는 [샤다이]는 개역과 개역개정에서 “전능자(20 번)”와 “전능하신 이(11 번)”로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욥 34:17(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에 나오는 ‘전능하신 이’는 [샤다이](Almighty)가 아니고 

[카비르](mighty, great, much; cf. NIV: the just and mighty One; ESV: him who is righteous and mighty; 

(N)KJV: Him who is most just)이다. 시편에 2 번 나오는 [샤다이]는 시 68:14 에서 “전능하신 이/자”로 

번역되고 시 91:1 에서 “전능자”로 번역되어 있다. 구약에 48 번 나오는 [샤다이]는 엘과 함께 나오는 

경우(7 번)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홀로 나오는 경우(41 번) “전능자”나 “전능하신 이” 등 어느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성구 색인에 좋을 것 같다.  욥기에서 [샤다이]는 징계하시고(욥 5:17), 경외할 할 분이시고(욥 

6:4, 14), 공의로우시고(욥 8:3; 34:10, 12), 기도를 들으시고(욥 8:5; 21:25), 창조자이시다(욥 33:4).  

43 KB II, 1421, 2; TDNT III, 914-915.  

44 Hamilton, Genesis 1-17, 462-463; Hubbard, Ruth., 124, n. 24; Daniel I. Block, Judges, Ruth NAC 6 

(Nashville: Broadman, 1999), 64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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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eippert(ZDMG 111 [1961]: 42-62)와 Wifall(ZAW 92 [1980]: 24-32)는 히브리어  שָדֶה[싸데]와 

관련지어 “El of the plain, or the fields, or the steppe 평지/들/초원의 신”이라고 해석했다.  

④ Walker(ZAW 72 [1960]: 64-66)는 수메르어 SÀ.ZU 와 관련지어 “all-knowing one, omniscient 전지한 

자”로 해석하였다.  

⑤ Bailey(JBL 87 [1968]: 434-438)와 Ouellette(JBL 88 [1969]: 470-471)는 이른 바벨론 문헌에 

아무루(Amurru)신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칭호 bēl sadē(“Lord of the steppe” 초원의 주)와 

관련지어 “El of the steppe 초원의 신”이라고 해석하였다.  

⑥ Albright(JBL 54 [1934]: 180-187)와 Cross(Canaanite Myth and Hebrew Epic, 52-60)는 아카드어 

šadu 와 관련지어 “one of the mountain 산의 신”으로 해석하였다. Campbell(Ruth, 76) Stuart(Exodus, 

170)은 El Shaddai 를 “God the Mountain One”으로 설명하였다. 

⑦ J. A. Hackett(The Balaam Text from Deir 'Allah, HSM 31 [Chico, CA: Scholars Press, 1989], 87)는 주전 

7 세기 초 데이르 알라 발람 문헌에 천상 회의를 하는 신들을 지칭하는데 šdyn 과 'lhyn 이 번갈아 

사용되는 것을 주목하면서 šadday 가 천상회의의 우두머리인 El 의 별칭(epithet)이라고 제의한다.  

⑧ Block 은 원래 “가슴”을 의미하던 셈족어 어근 ṯdw/y 이 우가릿어에서 “산”을 의미하는 것을 지적하며 

[샤다이]가 Albright, Cross, Campbell 등이 주장하는 대로 “the one of the mountain 산에 거하는 

신”을 뜻할 수도 있지만 어원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한다. Block 은 šadday 가 천상회의의 

우두머리인 El 의 별칭(epithet)이라는 Hackett 의 주장대로 신들과 산을 연결하는 것은 천상회의가 

보통 산꼭대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데서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이고 천상회의의 주재로서 

샤다이는 그의 섭리적 보살핌과 징계적 심판을 시행하는 자들인 모든 천군천사들을 다스리는 신인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한다.  

3) 샤다이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보여주는 이름으로 주로 축복과 심판과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창세기에 6 번 나오는 샤다이는 아브람과 관련하여 한 번(17:1) 그리고 야곱과 관련하여 5 번 즉 이삭의 

축복, 하나님 자신의 벧엘 현현과 축복, 야곱 자신의 기도(43:14)와 벧엘 회고(48:3)와 축복(49:25)에 

사용되었다. 창 43:14 을 제외하고 [엘] 샤다이란 칭호는 5 번 모두 번성할 후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이 중 세 번은 “축복하다(28:3; 48:3; 49:25)”는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다.45 민수기에서 발람은 

 

45 Victor P. Hamilton, The Book of Genesis: Chapters 18-50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95), 463. 

창세기에 [엘] 샤다이가 나오는 구절을 좀 더 살피면 다음과 같다.  

 ⑴하나님은 아브람의 99 세 때에 나타나셔서 “[아니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 (창 17:1)”이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하시고 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삼게 하셨다.  

 ⑵이삭은 한 번 “전능하신 하나님(창 28:3)”의 이름으로 야곱을 축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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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이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24:4, 16)”라고 부르며 이스라엘을 위해 복을 빌었다.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 13:6; 욜 1:15; 욥 5:17 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하여 사용되었고, 겔 1:24; 10:5; 시 68:15; 91:1 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46 우주를 통치하시는(민 24:4, 16; 시 68:14[MT 15]; 욥 40:2; cf. 

34:12-13) “전능자”는 측량할 수 없는 오묘한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장래에 일어날 위대한 운명을 

약속하시고(창 17:1; 28:3; 35:11; 43:14), 의인과 악인에게 임할 운명을 정하시고(욥 27:14; 31:2), 우주의 

통치자로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며(욥 6:4; 23:16; 27:14-23; cf. 그의 목소리의 두려움, 겔 1:24; 10:5) 

공의와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주관하시고(욥 8:3; 24:1; 27:2) 사람들은 “전능자”에게 변호와 구원을 위한 

호소를 드린다(욥 8:5; 13;3; 31:35).47  

4. 고유 명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구약 계시의 절정은 여호와라는 그의 언약적 이름이다. 여호와란 이름 

이외에 새로운 이름들이 더 계시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하신 것은 바로 

특별히 여호와란 이름에서이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시는데 신실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⑶하나님은 세겜에서 벧엘로 온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개명됨을 말씀하시고 

아브람에게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창 35:11)”이라고 선언하시며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⑷야곱은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창 43:14)”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시므온과 베냐민이 무사히 돌려보내시길 기도했다.  

 ⑸야곱은 전에 벧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창 48:3)”이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후손과 땅에 대해 약속하신 

것을 회상하며 요셉에게 말했다.  

 ⑹야곱은 “전능자(창 49:25)”의 이름으로 요셉을 축복하였다.  

 Bavinck(101-102)가 설명한 대로 [엘] 샤다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원하신 능력이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고 복과 위로의 원천이고 약속 이행의 보증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엘 샤다이란 이름을 

알리신 후부터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창 24:12), 이삭의 하나님(창 28:13); 야곱의 

하나님(출 3:6); 너희 조상의 하나님(출 3:13, 15; 히브리인들의 하나님(출 3:18), 이스라엘의 하나님(창 

33:20)으로 언급된다.  

46 [사 13:6]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왔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임이로다  

  [욜 1:15] 슬프다 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 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욥 5:17]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겔 1:24]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 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에 그 날개를 내렸더라 

[겔 10:5]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시 68:15]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에 눈이 날림 같도다 

 [시 91:1]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47  Robert L. Hubbard, The Book of Ruth.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88),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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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고유명사이다(출 15:3; 시 83:19; 호 12:5[MT 6]; 사 42:8). 여호와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사용되지 않았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48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헤 이스라엘]”처럼 동격 형식으로 많이 나온다(예: 출 5:1; 32:27; 삿 5:3; 룻 2:12; 사 

17:6; 습 2:9; 말 2:16). 여호와란 이름의 배타적인 성격은 복수형으로 사용된 적이 없고 접미대명사를 취한 

적이 없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1) “만군의 여호와  בָאוֹת צְׁ הוָה   처럼 여호와란 이름은 천사들을 가리키는”[아도나이 츠바오트] יְׁ

[츠바오트]가 더해짐으로 자주 강조된다(삼상 4:4; 삼하 6:2; 시 80:1-7[MT 2-8]; 시 89:5-8[MT 6-9]; 호 

12:5[MT 6], 사 37:16). 그리고 시 80:7, 14[MT 8, 15]의 “만군의 하나님 בָאוֹת  ”[엘로힘 츠바오트] אֱלֹהִים צְׁ

혹은 89:8[MT 9]의 “만군의 하나님 בָאוֹת צְׁ  처럼 [츠바오트]는 [엘로힘]이나”[엘로헤 츠바오트] אֱלֹהֵי 

[엘로헤]에 더해지기도 한다. 49  개역개정에서 “만군”으로 번역되어 있는 בָאוֹת  는[츠바오트]צְׁ

칠십인역에서 παντοκράτωρ[판토크라토르]로 번역되었고, NIV 에서 “Almighty”로 번역되었고 KJV 나 

RSV 나 NASB 나 ESV 에서 “Hosts”로 번역되었다.  

2) [츠바오트]가 붙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동격 형태로 나오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בָאֹות ① הוָה אֱלֹהִים צְׁ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시 80:4[MT 5]) [아도나이 엘로힘 츠바오트] יְׁ

רָאֵל ② יִשְׁ אֱלֹהֵי  בָאֹות  צְׁ הוָה־אֱלֹהִים   여호와, 만군의 [아도나이 엘로힘 츠바오트 엘로헤 이스라엘] יְׁ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 59:5[MT 6])  

בָאֹות ③ הוָה אֱלֹהֵי הַצְׁ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호 12:5[MT 6]; 암 6:14) [아도나이 엘로헤 하츠바오트] יְׁ

רָאֵל  ④ בָאֹות אֱלֹהֵי יִשְׁ הוָה צְׁ יְׁ [아도나이 츠바오트 엘로헤 이스라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 37:16)  

בָאֹות ⑤ הוִה צְׁ  ;50 주, 만군의 여호와 (사 3:15; 10:23; 22:5, 14,; 렘 2:19[아도나이 엘로힘 츠바오트] אֲדֹנָי יְׁ

46:10; 49:5; 50:25, 31) 

 

48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거의 대부분 רָאֵל  이지만 시[엘로헤 이스라엘] אֱלֹהֵי יִשְׁ

68:35 에는   רָאֵל אֵל יִשְׁ [엘 이스라엘]로 나온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아람어 표현은 רָאֵל  אֱלָהּ יִשְׁ

[엘라흐 이스라엘]이다(스 5:1; 6:14; 7:15).  

49  Even-Shoshan 이 편집한 히브리어 성구사전에 의하면 여호와란 이름 다음에 정관사를 지닌 

[하츠바오트]가 나오는 것은 단 한번(암 9:5)뿐이고 엘로헤 다음에 정관사를 지닌 [하츠바오트]가 나오는 

것은 세 번(호 12:5[MT 6]; 암 3:13; 6:14) 뿐이다.  

50 이 성호편, 성구대사전에 실린 개역의 구절 들 중 시 69:6 과 사 28:22 의 경우에만 원문의 순서를 

반영하지 않고 “만군의 주 여호와”라고 번역해 놓았다. 개역개정에서 시 69:6 은 “주 만군의 여호와”로 

고쳤다. 그러나 이사야서의 경우 개역개정은 개역을 그대로 따르며 사 3:15; 10:23; 22:5 은 “주 만군의 

여호와”로 번역하고 사 28:22 은 “만군의 주 여호와”로 번역하였는데 사 28:22 도 “주 만군의 여호와”로 

고쳐 모든 성경 구절이 통일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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בָאֹות ⑥ הוִה הַצְׁ  주, 만군의 여호와 (암 9:5)51 [아도나이 엘로힘 하츠바오트] וַאדֹנָי יְׁ

בָאֹות ⑦ הוִה אֱלֹהֵי הַצְׁ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암 3:13)52 [아도나이 엘로힘 엘로헤 하츠바오트] אֲדֹנָי יְׁ

בָאֹות ⑧ הוָה צְׁ   왕, 만군의 여호와 (슥 14:16-17) [멜레흐 아도나이 츠바오트] מֶלֶךְ יְׁ

3) McComiskey(EDT, 467)가 설명한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여호수아가 정복을 위해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밝힌 천사를 만난 

사건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란 이름은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가 매년 성막이 

있던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를 드린 사건을 기록한 삼상 1:3 에 처음으로 나온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삼상 17:45) 골리앗을 물리쳤고 영광스러운 승리의 노래인 시편 

24 편을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라고 묻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시 24:10)”라고 

선언하며 끝마쳤다.  

5. 여호와란 이름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다. 여호와란 이름은 족장 

시대에는 호칭(appellative) 혹은 칭호(title)로 이해되었으나 모세 시대부터 은혜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관계를 보여주는 이름이 되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동격어구가 보여주듯이 여호와는 언약 백성들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할 때나 맹세할 때 즐겨 

사용하는 이름이었다.53  

6.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 역사적 사건을 묘사할 때 나오는 여호와와 결합된 이름들은 여호와의 성품을 잘 

드러내고 있다. 아래의 이름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리적 내용 즉 정보가 들어있다.54 

1) 여호와 이레(אֶה יִרְׁ הוָה   이삭 대신 드려질 수양을 준비하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יְׁ

준비하신다.”라는 뜻이며(창 22:8, 14)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그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그의 믿음의 후사를 위한 대속을 잘 보여준다.  

2) 여호와 닛시(הוָה נִסִי  아말렉을 무찌르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이란 :(יְׁ

뜻이며(출 17:15) 적들 앞에서 그의 백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잘 보여준다.  

 

51 영어 성경에는 “(KJV/NASB/ESV) the Lord GOD of hosts”; “(RSV) the Lord, GOD of hosts”; “(NIV) the 

Lord, the LORD Almighty”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52 영어 성경에는 “(KJV/NASB/ESV/RSV) the Lord GOD, the God of hosts”; “(NIV) the Lord, the LORD God 

Almighty” 등으로 번역되어 있다.  

53 여호와란 이름의 의미에 대한 학자들의 자세한 설명은 십계명 서언의 의미 부분을 참고하라. 

5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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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호와 로페(רֹפֵא הוָה   마라의 쓴 물을 달게 하여 마시도록 해 주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יְׁ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이시다.”라는 뜻이며(출 15:26) 죄로 인해 병든 백성을 고쳐주시는(호 7:1) 

하나님의 사역을 잘 보여준다.55  

4) 여호와 샬롬(הוָה שָלוֹם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던 것을 깨닫고 죽을 줄 알았던 기드온에게 :(יְׁ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여호와를 기리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이며(삿 6:24)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잘 보여준다. 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은 기묘하신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다(사 9:6).  

5) 여호와 치드케누(ּקֵנו הוָה צִדְׁ  여호와는 나의 의이시다”라는 뜻과 반대로 불의했던 왕 시드기야와는“ :(יְׁ

대조적으로 다윗으로부터 난 한 의로운 가지로서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를 실행하고 구원과 평안을 줄 

메시야를 예언하는 이름으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시다.”라는 뜻이며(렘 23:6; 33:16) 그의 아들의 의를 

덧입게 함으로써 그의 백성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가 주는 은혜를 잘 보여준다.   

6) 여호와 샴마(שָמָה הוָה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았던 성읍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라는 :(יְׁ

뜻이며(겔 48;35)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늘 함께 계시는 것을 잘 보여준다.  

7.  하나님의 주요 이름 요약(Bavinck, 108): 엘로힘은 만물의 창조주요 보존자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엘 

샤다이는 천지만물을 은혜 사역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여호와는 인애와 

성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만군의 여호와는 천군 천사들이 모시고 있는 영광의 왕이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의 성소에서 모든 피조물의 경외와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낸다.  

8.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은 다음과 같다.  

1) 반석(סוּר[쑤르]): 여호와의 한결같고 지속적인 힘과 보호를 상징하는 이름으로 시에서 자주 쓰였다(신 

32:4, 15, 18; 시 18:2, 31, 46 [MT 3, 32, 47]; 19:14 [MT 15]; 89:26 [MT 27]; 사 17:10; 26:4; 44:8; 합 1:12) 

2) 왕(ְמֶלֶך[멜레흐]):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시편에서 많이 쓰였다(5:2 [MT 3]; 44:4 [MT 5]; 

68:24 [25]; 74:12; 84:3 [MT 4] 등). 모세오경 가운데 출 15:18; 민 23:21; 24:7; 신 33:5 에 쓰였고 사 41:21; 

43:15; 44:6; 52:7 등에도 쓰였다.  

3) “주”라는 의미의 바알(בַעַל): “바알”이 여호와를 가리키는 데 한 번 사용된 호세아 2:16[MT 18]의 번역은 

다음과 같다.  

[개역/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אִישִי[이시])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לִי   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바을리]בַעְׁ

 

55 출 15:26 에 나오는 문은  ָאֶך הוָה רֹפְׁ  .여호와는 너를 치료하시는 분이시다.”이다“ [아도나이 로프에하]  יְׁ

אֶךָ 에 2[로페]רֹפֵא 는 분사[로프에하]רֹפְׁ 인칭 남성단수 접미대명사가 붙어 있는 형이다. 복음성가에 나오는 

“여호와 라파”는 “여호와 로페”로 고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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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번역] 그 날에 너는 나를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KJV] And it shall be at that day, saith the LORD, [that] thou shalt call me Ishi; and shalt call me no 

more Baali.  

[NASB] "And it will come about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That you will call Me Ishi And will 

no longer call Me Baali.  

[RSV/ESV] "And in that day, says the LORD, you will call me 'my husband,' and no longer will you call 

me 'My Baal.'  

[NKJV] "And it shall be, in that day," Says the LORD, "That you will call Me 'My Husband,' And no 

longer call Me 'My Master,'  

[NIV] "In that day," declares the LORD, "you will call me 'my husband'; you will no longer call me 'my 

master.'  

4)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רָאֵל דוֹש יִשְׁ  거룩한”이란 형용사가 명사화된 “거룩하신“ :([크도시 이스라엘] קְׁ

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거룩하심을 잘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란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키며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그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강조한다(레 19:2).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이사야에서 애용되고(사 

1:4; 12:6; 40:25; 43:3; 60:9; cf. 6:3), 왕하 19:22; 욥 6:10; 렘 50:29; 호 11:9; 합 3:3 에도 나온다.  

5)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עַתִיק יוֹמִין [아티크 요민];   עַתִיק יוֹמַיָה [아티크 요마야]): 단 7:9, 13, 22 에 나오는 

아람어로 쓰인 이름으로 하나님의 고결한 존귀하심(noble venerability)을 묘사한다.  

9.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대로 신약에도 나온다.  

1) “하나님”을 뜻하는 엘, 엘로힘에 해당하는 신약의 이름은 세오스(θεός)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를 뜻하는 

엘욘은 신약에 휩씨스토스(ὕψιστος)로 번역되었다(막 5:7; 눅 1:32, 35, 76; 8:28; 행 7:48; 16:17; 히 7:1).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칭호도 신약에 그대로 나오고(마 15:31; 눅 1:68; 행 13:17)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마 22;32; 막 12;26; 눅 20:37; 행 3:13; 7:32)이란 칭호 혹은 “우리 조상의 

하나님”(행 3:13; 22:14) 혹은 “그들의 하나님”(히 11:26)이란 표현도 신약에 그대로 나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고 절규하실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히브리어 “אֵלִי אֵלִי [엘리 

엘리]” 혹은 아람어 “ אֱלָהִיאֱלָהִי    [엘라히 엘라히]”는 헬라어로 “θεέ μου [세에 무](마 27:46)” 혹은 “ὁ 

θεός μου [호 세오스 무] (막 15:34)”라고 번역되었다.56 일반적인 이름 “하나님”이 소유격(속격) 대명사와 

 

56  [시 22:1 (MT2)]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MT:   תָנִי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אֵלִי אֵלִי לָמָה עֲזַבְׁ

        (아람어):   ָתַנִיאֱל בַקְׁ   [엘라히 엘라히 라마 시바크타니] הִי אֱלָהִי לָמָה שְׁ

        LXX: ὁ θεὸς ὁ θεός μου πρόσχες μοι ἵνα τί ἐγκατέλιπές μ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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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되어 나오는 것은 신약에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된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개개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히 

8:10; 계 7:12; 19:5; 21:3). 구약의 민족적 개념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개개인들에게 자리를 내어 주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한 모든 신자들 개개인의 하나님이시다.  

2) 칠십인역에서 츠바오트(בָאוֹת  에 상응하는 판토크라토르(παντοκράτωρ)는 신약에서(שַדַי)나 샤다이(צְׁ

10 번 사용되었다. 판토크라토르는 고후 6:18 에서 퀴리오스와 함께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로 나온다.57 나머지 9 번은 계시록에 나오는데 계 1:8 에서만 단독으로 나오고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호 세오스 호 판토크라토르]처럼 세오스와 함께 두 번(계 16:14; 19:15) 나오고58 κύριος 

ὁ θεὸς ὁ παντοκράτωρ [퀴리오스 호 세오스 호 판토크라토르]처럼 퀴리오스와 세오스와 함께 여섯 

번(계 4:8; 11:17; 15:3; 16:7; 19:6; 21:22) 나온다.59  

 

                Brenton: “O God, my God, attend to me, why hast thou forsaken me?”  

 [막 15:34] 제 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ελωι  ελωι   λαμα /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엘로이 엘로이 라마/레마 싸바크사니]    

 [마 27:46]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ἐλώι / ηλι   ἐλώι / ηλι   λεμα σαβαχθανι; [엘로이/엘리 엘로이/엘리 레마 싸바크사니]  
57고후 6:18 은 삼하 7:8, 14 을 인용하는 말씀이다. 삼하 7:8 의 “만군의 여호와”는 칠십인역에서 “전능하신 

주”로 번역되고 고후 6:8 에 70 인역 그대로 “전능하신 주”로 인용되었다.  

[고후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NIV/KJV/RSV/NASB: the Lord Almighty)의 말씀이니라  

  [삼하 7:8, 14] (8)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בָאוֹת צְׁ הוָה   아도나이] יְׁ

츠바오트], LXX: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퀴리오스 판토크라토르]; NIV: LORD Almighty; KJV/RSV/NASB: 

LORD of hosts)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 . . (14)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58 개역개정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계 16:14; 19:15)”란 번역은 히브리어 “만군의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칠십인역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관사를 지닌 [판타크라토르]를 한정용법(cf. NIV: God 

Almighty)으로 보지 않고 독립용법으로 보고 동격처럼 간주한 것이다.  

59 개역개정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계 4:8; 11:17; 15:3; 16:7; 19:6; 21:22)”란 번역도 히브리어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번역한 칠십인역을 반영하고 있지만 정관사를 지닌 

[판타크라토르]를 한정용법(cf. NIV: the[/our] Lord God Almighty)으로 보지 않고 독립용법으로 보고 

동격처럼 간주한 것이다.  

http://concordance.biblos.com/elo_i.htm
http://concordance.biblos.com/elo_i.htm
http://concordance.biblos.com/lema.htm
http://concordance.biblos.com/sabachthani.htm
http://concordance.biblos.com/e_li.htm
http://concordance.biblos.com/e_li.htm
http://concordance.biblos.com/lema.htm
http://concordance.biblos.com/sabachthan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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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룩하신 이[카도시]에 해당하는 호씨오스(ὁ ὅσιος [하나님] 계 16:5; [그리스도] 행 2:27; 13:35=시 

16:10)와 하기오스(ὁ ἅγιος [하나님] 요일 2:20; [그리스도] 계 3:7; cf. 행 3:14; 막 1:24; 눅 4:34; 요 6:69),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데스포테스(δεσπότης 눅 2:29; 행 4:24; 계 6:10), “구원하다”라는 의미의 어근 

[야샤]를 반영하는 구원자를 뜻하는 쏘테르(σωτήρ [하나님] 눅 1:47; 딤전 1:1; 2:3; 4:10; 딛 1:3; 2:10; 3:4; 

[그리스도] 눅 2:11; 행 13:23; 빌 3:20; 요일 4:14), “왕”을 의미하는 멜레흐에 해당하는 

바씰류스(βασιλεύς 마 5:35; 딤전 1:17; 계 15:3) 등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었다.60 “만왕의 왕”은 

항상 “만주의 주”와 함께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사용되었다(딤전 6:15; 계 17:14; 19:16).  

4) 여호와는 신약에서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처음과 나중/마지막,” 

“시작과 끝/마침”으로 설명되기도 했지만(계 1:4, 8, 17; 2:8; 21:6; 22:13) 칠십인역을 따라 

퀴리오스(κύριος)로 번역되었다. “만군의 여호와 בָאוֹת הוָה צְׁ  는 신약에서 “만군의”[아도나이 츠바오트] יְׁ

주”로 번역되거나(롬 9:29 κύριος Σαβαὼθ = 사 1:9[LXX: κύριος σαβαὼθ]; cf. 약 5:4) “전능하신 주”로 

번역되었다(고후 6:18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 삼하 7:8[LXX: κύριος  παντοκράτωρ]). “여호와 

하나님”은 “주 하나님”(눅 1:16; 행 7:37; 벧전 3:15; 계 1:8; 22:5)으로 번역되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은 

칠십인역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영하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계 4:8; 11:17; 15:3; 16:7; 

21:22)”로 번역되었다. 퀴리오스는 “힘”을 뜻하는 κύρος[퀴로스]에서 유래하였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주님, 소유주, 법적으로 권위를 행사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이름이다. 퀴리오스는 하나님(마 5:33; 눅 

1:6)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도 사용되었다(마 22:44; 막 12:36; 눅 20:42; cf. 시 110:1).61 부활과 승천 

그리고 좌정을 통한 승귀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은  교회의 최초의 고백이다(행 

2:36; 롬 10:9; 빌 2:11).   

5) 아버지 

① 구약의 신정 통치적 관계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אָב[아브])이시고(신 32:6; 시 103:13; 사 

63:16; 64:8; 렘 3:4, 19; 31:9; 말 1:6; 2:10; cf. 신 1:31; 8:5)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출 4:22; 

신 14:1; 32:19; 사 1:2; 30:9; 렘 31:20; 호 1:10; 11:1). 구약에 하나님이 백성을 나타내는 속격을 동반한 

아버지로 언급된 것은 13 번(신 32:6; 사 63:16; 64:8; 렘 3:4, 19; 31:9; 말 1:6; 2:10; [다윗 계보의 왕, 

메시아 관련] 삼하 7:14; 대상 17:13; 22:10; 시 2:7; 89:26) 정도 나온다.  

 

60 메시야 왕  

   = 유대인의 왕: 마 2:2; 27:11, 29, 37; 막 15:2, 9, 12, 18, 26; 눅 23:3; 37-38; 요 18:33  

   = 이스라엘의 왕: 마 27:42; 막 15:32; 요 1:49; 12:13  

61  [시 110:1] 여호와께서(הוָה  LXX τῷ Κυρίῳ = [라도니]לַאדֹנִי]LXX ὁ Κύριος] 내 주에게 = [아도나이]יְׁ

μου]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막 12:36]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κύριος] 내 주께[τῷ κυρίῳ μου]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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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아버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여호와의 태도와 행위를 묘사하는 이미지로 사용된다. 그것은 관심과 

사랑과 연민과 인내는 물론이고 징계와 교정을 포함한다. 이런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단수로 

언급된다(출 4:22; 신 1:31; 8:5; 시 103:13; 잠 3:12; 렘 31:9, 20; 호 11:1).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백성의 대표인 다윗 왕조의 왕의 아버지로서 묘사된다(삼하 7:14; 대상 17:13; 22:10; 시 2:7; 89:26). 

이와 보완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믿고 존경하고 순종할 것을 

기대하시지만 빈번하게 반역적이고 믿음없고 불순종한 아들들에 의해 무시당하신다(사 1:2; 30:9; 

렘 3:4, 19; 말 1:6).  

③ 신약에서 창조주로서 하나님이 아버지(πατήρ[파테르])로 묘사되기도 한다(고전 8:6; 엡 3:15; 히 12:9; 

약 1:18; cf. 신 32:6). 그러나 대체로 아버지란 이름은 우선 성부와 성자의 특별한 관계를 표현하며(cf. 

마 3:17; 막 1:11; 눅 3:22; 막 9:7) 하나님의 아들(성자) 예수님의 아버지를 나타내거나,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그의 믿는 자녀들의 관계를 표현하며 신자들의 아버지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부자(父子) 관계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의 깊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부자관계의 그림자요 예표이었다.  

④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것은 복음서에 60 여 번 나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실 때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요 20:17).”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요 17 장)”62 혹은 “아빠 아버지(막 

14:36)”로 63  부르시고 자신이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시고(요 14:6)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구하라고 가르치셨다(마 6:9-13; 요 15:16; 16:23).  

 

62 [요 17: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Πάτερ)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직역: 당신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63 신약 성경에 3 번 즉 막 14:36 과 롬 8:15 과 갈 4:6 에 나오는 “아빠”라는 단어는 아람어   אַבָא[아바]를 

음역한 헬라어 αββα 를 번역한 것이다. 아람어 [아바]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영어 

“daddy”와 비슷하다. 그러나 Ryken(The Prayer of Our Lord, 23)이 지적한 대로 아람어 [아바]는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뿐만 아니라 장성한 자녀가 아버지를 애정과 존경을 가지고 부를 때도 사용한 

단어이므로 “Daddy”보다는 “Dear Father” 혹은 “Dearest Father”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 예수님은 [아바]를 

사용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마치 어린 아이가 그의 아빠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친밀함(intimacy)과 성인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경외심(reverence)을 가지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아바]를 사용한 것은 그의 하나님과의 독특하고 친밀한 관계의 핵심을 잘 보여준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하나님의 독특한 아들로서 그를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분이고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도록 해 주셨다.  

 [막 14:36] 아빠 아버지여(Αββα ὁ πατήρ) 아버지께는[직역: 당신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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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렇게 아버지란 하나님의 이름은 신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 되었고 구약의 가장 뛰어난 

이름 여호와를 보충하며 하나님을 가장 잘 계시해 주는 최고의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하신 분이요 신실하신 분이요 왕이시오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이시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믿는 개개인에 적용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인해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관계에 이르게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출 6:7; 레 26:12; 렘 24:7; 30:22)”고 하시며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다.  

⑥ 엘로힘이란 이름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이름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의 결과들을 받아 누리게 된 신자들은 아들과 딸로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갖는다(롬 8:15-17).64  

9.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한 성경의 예들       

1.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모독된 사건(레 24:10-16)과 하나님의 이름이 오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즉 주술(신 18:9-15; 삼상 24:3-25; 행 19:8-20)과 거짓 예언(신 18:18-22; 왕상 22:5-28; 겔 13:1-9; 렘 

14:16-16; 29:8-9)과 거짓 맹세(렘 5:1-2; 마 26:69-74)와 관련된 일을 기록하며 하나님 이름의 오용을 

경고하고 있다.65  

2. 이름 모독 

1) 이스라엘 여인(단 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과 애굽 남자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레 24:10-11). 여호와는 모세에게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레 24:14).”고 명령하셨다. 그리고 여호와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레 24:15-

16).”는 말씀을 전하셨다.  

2) 이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며 반드시 벌을 주시겠다는 

제 3 계명의 경고 말씀을 혼혈 이방인에게도 적용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을 주었다.  

3. 주술 

 

64 [롬 8:15-17] (15)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αββα ὁ πατήρ)라 부르짖느니라 (16)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갈 4: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αββα ὁ 

πατήρ)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65 Douma, Ten Commandments,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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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래 일에 대하여 알릴 필요가 있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처럼 신의 이름을 빙자하여 주술(sorcery)을66 행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하셨다(신 18:9-15).67  

2) 사울은 전에 자신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었던 것과는 정반대로 침략해 온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던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불레셋과 싸우다가 죽었다(삼상 

24:3-25). 이 사건에 대한 역대기 저자의 평가(대상 10:13-14)는 주술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오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주술이 여호와께 얼마나 큰 범죄이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준다.68   

3) 행 19:8-20 에 의하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였으나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란노 서원을 따로 세우고 2 년 동안 복음을 전하였다. 이 때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는 일이 있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며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를 명하노라(행 19:13).”고 하였다.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였는데 이 때 악귀가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행 19:15)?”라고 말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므로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로 인해 에베소 지역의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책들(은 오만의 값)을 모아 불태우는 일도 일어났다. 구원을 

위해 주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바울과 복음 전파와 아무런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주 예수의 

 

66 남영신(국어사전, 1997)은 주술(呪術)을 초자연적 존재나 신비한 힘을 빌려 길흉을 점치고 화복을 비는 

술법이라고 풀이한다.  

67 [신 18:9-15] (9)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10)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11)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12)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13)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4)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길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네게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1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68 [대상 10:13-14] (13)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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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허탄하게 사용하던 마술사들의 극명한 대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69 이 사건은 마지막 심판 

때를 염두에 두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마 7:21-23)을 생각하게 해 준다.70 

4. 거짓 예언  

1) [왕상 22:5-28]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과 싸우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출전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여호와의 말씀을 아합으로 구하도록 하였다. 이에 아합은 선지자 사백인으로부터 주님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붙이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이들과 다른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았고 아합은 흉한 일만 예언하므로 미워하는 이믈라의 아들 미가야를 지적하였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이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왕상 22:11).”라고 말하였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이다(왕상 22:12).”라고 

예언하였다. 미가야는 자신을 부르러 온 사자의 충고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아합의 

승리를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 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왕상 

22:11).”라고 말하며 아합의 죽음을 예언하였다. 미가야의 예언대로 아합은 죽고 말았다. 이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거짓 선지자들의 무익함을 보여주며 신 18:18-22 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 준다.71 

2)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사역하던 때에도 여호와께서 보내지 않았어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선지자들은 

 

69 남영신(국어사전, 716)은 마술(魔術)을 사람을 호리는 이상한 술법 혹은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짓을 

해 보이는 재주라고 풀이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사람의 눈을 속여 이상한 일을 해 보이는 마술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마술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제 3 계명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도행전 19 장의 에베소의 마술사들처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신명기에서 

금한 주술과 같은 것이다.  

70 [마 7:21-23] (21)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71 [신 18:18-22] (18)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20)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21)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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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인하여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렘 14:15-16)”고 말씀하셨다.  

3) 에스겔은 거짓 선지자들을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겔 13:2)” 그리고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겔 13:3)”라고 불렀다. 겔 13:6-9 과 렘 29:8-9 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하는 것이 주술과 같음을 보여 준다.  

① [겔 13:6-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② [렘 29:8-9]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5. 거짓 맹세 

1) 마태(26:69-74)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세 번 말했던 사건을 기록할 때 첫 번째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말했다고 서술하였다.72 베드로가 맹세할 때 그리고 저주하며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베드로의 맹세와 저주는 거짓을 진실로 위장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죄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하라는 명령이 있다(신 6:13; 10:20). 여호와의 

명령대로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렘 4:1-2) 

공의를 행하지 않고 진리를 구하지 않는 자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는 것은 거짓 맹세이므로 

제 3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렘 5:1-2).  

  

 

72 마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베드로가 “부인하였다(14:68, 70)”라고 기록하였고, 세 번째는 마태처럼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14:71)”라고 기록하였다. 누가(22:56-62)와 요한(18:15-18, 25-27)은 베드로가 

“부인하였다”라고만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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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 3 계명과 맹세      

1. 구약의 맹세, 서원에 관한 교훈 

1) 모세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6:13; 10:20).”고 가르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레 19:12).”고 가르쳤다.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 맹세하는 것을 금하였다.  

2) 모세는 여호와께 서원한 것에 대하여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민 

30:2).” 그리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신 23:21).”고 가르쳤다.  

3) 예레미야는 모세의 가르침을 반영하며 여호와의 목전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바르게 

살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을 인정하였으나(렘 4:1-2) 공의를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을 거짓 맹세로 간주하였다(렘 5:1-2).  

2. 신약의 맹세에 관한 교훈 

1) 예수님은 산상수훈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하는 가운데 맹세와 관한 교훈을 주셨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교훈을 따르며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2) 예수님의 맹세에 관한 말씀은 다음과 같다.  

[마 5:33-37] (33)또 옛 사람에게 말한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네 머리로도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 23:16-22] (16)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7)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18)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19)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20)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21)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함이요  

(22)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3) 야고보의 권면은 다음과 같다.  

[약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3. 맹세 여부 

1) 모세와 예수님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비교해 보면 구약은 “맹세하라!”고 가르치고 신약은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이렇게 상반된 듯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가? 성경의 맹세나 서원에 대한 가르침은 무엇인가? 맹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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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되는 것인가? 맹세는 꼭 해야 하는 것인가? 맹세는 하라고 명령된 것인가? 맹세하지 말라는 금지는 

절대적인가? 바리새인의 맹세에 대한 해석의 잘못은 무엇인가?  

2) 맹세나 서원은 사람이 자주 자주 거짓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성경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이 그가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말한 것을 의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73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신 23:23).”는 말씀처럼 서원이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은 사람이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영어의 단음절어 “yes”와 “no” 이외에 

다른 장황한 수식어를 사용하기 위해 숨을 낭비하지 않아도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을 의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기록이 있다.  

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이기 위해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강화시키기 위해 맹세하며 말씀하기도 하셨다(창 22:16-17; 히 6:13-18).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불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다.  

②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맹세하셨고(창 9:9-11)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맹세하셨고(눅 1:68, 73)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겠다고 맹세하셨다(시 16:10; 행 2:27-31).74 

이사야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사 45:21 하-23).”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③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던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고 맹세 요구를 받았을 

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대답하셨다.  

④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시며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하여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  

4) 성경의 인물들과 천사가 맹세했다는 기록이 있다.  

 

73  John R. W. Stott, The Message Of The Sermon on the Mount BST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8), 102.  

74 D. A. Carson,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Baker, 1978),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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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약에 아브라함(창 14:22-24; 21:23-24), 이삭(창 26:31), 야곱(창 31:53), 요셉(창 47:31), 여호수아(수 

9:15, 19), 이스라엘 백성(삿 21:5), 보아스(룻 3:13), 다윗과 요나단(삼상 20:3, 12-13, 42), 다윗(삼상 

24:22; 삼하 3:35; 왕상 1:29-30), 오바댜와 엘리야(왕상 18:10, 15) 등이 맹세하였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② 신약에 바울은 “하나님이 나의 증인(롬 1:9; 빌 1:8; 살전 2:10)” 혹은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후 1:23; 

살전 2:5)” 혹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갈 1:20)/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 

아신다(고후 11:31)”라고 하며 자신의 말이 참된 것을 보여주었다.  

③ 한 천사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께 맹세하였다(계 10:5-7).  

④ 히 6:13-20 은 사람들 사이에 맹세가 있었던 것을 암시한다.75  

5)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맹세하시고 천사가 맹세하고 구약과 신약의 인물들이 맹세를 한 것은 성경에 

맹세가 허용된 사실을 보여준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101)은 이러한 맹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므로(신 6:13; 10:20; 렘 4:1-2; 히 6:16) 정부의 관리가 백성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의와 진실을 입증하는데 맹세가 필요할 때 할 수 있다(출 22:11; 느 

13:25)고 가르친다. 이렇게 맹세는 허용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맹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반드시 

하라고 명령된 것도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6)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신 6:13; 10:20; 렘 4:1-2; 

12:16)”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고(마 5:17-20) 가르치신 

산상수훈(마 5-7 장)의 맥락에서 주신 것으로서 바리새인들의 맹세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이해할 때만 

그 의미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  

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해석을 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한 맹세 자체와 

맹세를 지킬 필요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맹세하는데 사용되는 형식에 관심을 기울였다.  

 

75 Douma(Ten Commandments, 90, 각주)에 따르면 요셉이 “바로의 생명으로(창 42:15-16)” 맹세하고, 

한나가 엘리에게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삼상 1:26)” 맹세하고, 아브넬이 사울에게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삼상 17:55)” 맹세한 것은 William Perkins 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의 해석처럼 잘못된 맹세로 죄를 

지은 것으로 보거나 맹세로 볼 필요가 없으며 강한 어조로 호소하기 위한 언어 사용으로 볼 수 있다. 맹세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득이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왕과 제사장을 

들어 맹세한 것은 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셉이 말째 아우를 데려와 정탐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라는 

요구의 진지함을 보이려고 했고, 한나가 엘리에게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부각하려고 했고, 아브넬이 다윗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는 대답이 참된 것임을 보이려고 했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의 맹세는 맹세라기보다는 

강한 어조로 윗사람에게 호소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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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에서 “망령되이”라는 어구보다 

“여호와의 이름”이란 어구에 무게를 두며 거짓 맹세를 위증(자신이 한 말에 대한 거짓된 약속)이 아니라 

모독(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76  

③ 바리새인들은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간 형식을 사용한 맹세는 구속력이 있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형식을 사용한 맹세는 지키는데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 등을 사용하여 

맹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더라면 절대적으로 지켰을 것이지만) 하늘, 땅, 예루살렘, 혹은 

머리를 들어 맹세하였으므로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④ 이러한 위선에 대하여 예수님은 맹세 공식에 사용된 것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관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 대신 어떤 것을 사용하여 맹세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시며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 하는 맹세를 하지 말라고 금하셨다. 예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예루살렘이 큰 임금이신 하나님의 성이고, 머리가 맹세하는 자의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세시며 자연적으로 희고 검도록 통제하시는 것임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의 지적대로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 중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맹세 

공식에 사용되는 모든 것의 배후에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을 들어 맹세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는 것이 된다.  

⑤ 어떠한 말도, 어떠한 약속도, 어떠한 맹세도 하나님의 존전에서 행하여지지 않은 것이 없다.77 그러므로 

진실함을 드러내며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는 것에 지나는 것은 바로 악 즉 거짓말의 아비 

마귀에게서 좇아 난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맹세는 사소한 것이 없고 맹세는 변명하고 

거짓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으며 맹세는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엄숙한 약속이다.78   

7)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맹세(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맹세)와 어느 정도 지켜야 할 

맹세(성전의 금 혹은 제단의 예물로 맹세)와 전혀 지키지 않아도 될 맹세(성전 혹은 제단 혹은 하늘로 

맹세)를 구분한 것의 어리석음도 지적하셨다.  

①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경우 지켜야 한다면 성전으로 맹세한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는 이로 맹세한 것이므로 더더욱 지켜야 한다.  

 

76 Stott, Sermon on the Mount, 100: “They argued that what the law was really prohibiting was not 

taking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but taking the name of the Lord in vain. ‘False swearing’, they 

concluded, meant profanity (a profane use of the divine name), not perjury (a dishonest pledging of 

one's word).”  

77 Sinclair B. Ferguson, The Sermon on the Mount (Edinburgh: Banner of Truth, 1987), 97.  

78  Carson, The Sermon on the Mount,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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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단의 예물로 맹세한 경우 지켜야 한다면 제단으로 맹세한 경우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한 것이므로 더더욱 지켜야 한다.  

③ 하늘로 맹세한 경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8) 바리새인의 맹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교정해 주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금지를 문맥을 배제하고 절대적인 금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①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 않는 맹세 형식을 가지고 거짓을 포장하기 위해 맹세하는 것을 금하시며 말한 

그대로 지킬 것을 가르치신 주님의 교훈에 비추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되며 신의와 진실을 입증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관리가 요구하거나 하나님의 영광 혹은 

이웃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맹세할 수 있다.  

② 예수님의 가르침이 강조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들이 맹세에 호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맹세가 

요구되는 경우 맹세를 거절해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79 16 세기의 재세례파 그리고 

오늘날의 퀘이커 교도들이 법정에서 맹세를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다.   

4. 맹세의 목적 

1) 맹세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웃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80  

2) 맹세는 사람들이 모든 반론의 종결로서 더 큰 자를 가리켜 하는 것이다(히 6:16).  

① 하나님 이외에 누가 더 클 수 있는가? 하나님 이외에 마음의 모든 생각들을 속속들이 알며(시 139:1-

6) 모든 거짓 맹세에 대하여 벌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맹세를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아니고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한 말에 대한 진실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서원이나 선언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맹세를  선택해야 한다면 맹세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② 어느 다른 존재와 영광을 나누어 갖는 것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우리의 말의 진실함을 

호소하는 참된 맹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된다. 우리는 다른 신을 따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며 절하지 말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다른 신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친근히 하고 그 이름으로 맹세하며 찬송과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돌려야 

한다(신 6:13-15; 수 23:7-8; 신 10:20-21).  

3) 맹세는 우리를 하나님 면전에 놓이게 하므로 맹세를 존중하는 사회는 건강하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거짓을 삼가고 싫어하며 자신의 직책을 진지하게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79 Stott, Sermon on the Mount, 102.  

80 Douma, Ten Commandments,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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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맹세를 지키려는 군주는 백성의 권리를 존중하며 선정을 베풀고, 맹세한대로 인술을 베푸는 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헌신하고, 맹세한대로 업무를 보는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법정에서 맹세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며 죄 없는 자를 죄 있다고 하거나 죄 있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②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것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레 19:12) 것임을 명심하며 사람들이 맹세한 대로 

실천한다면 보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 이웃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③ 현대 사회에서 위증에 대하여 무거운 형벌을 부가하므로 위증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죄라는 인식이 

희박해졌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거짓으로 맹세하면 그는 위증에 대한 벌을 감수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가 아닌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거짓 맹세하는 자는 단지 재판관을 속이고 있거나 

이웃을 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며 하나님께서 위증에 대하여 벌 

위에 벌을 내리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④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한 만큼 맹세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아주 심각하게 행해져야하고 맹세한 자는 

맹세한 대로 진실함을 보이고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실행해야 한다.  

4) 우리는 성급하게 충동적인 서원이나 불합리한 맹세를 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81 입다의 성급한 서원과 사울의 불합리한 맹세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① 삼상 14 장에 의하면 사울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블레셋 부대로 쳐 들어가 20 여명을 도륙한 일로 

발단이 된) 블레셋과 싸우는 과정에서 왕으로서 불합리한 맹세를 함으로써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을 

전폭적으로 누리는 일을 방해하였다. 사울은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삼상 14:24).”라고 잘못된 맹세를 함으로써 백성을 

피곤하게 하여 완승을 거두지 못하게 하였고 부친의 맹세를 모르고 꿀을 먹은 아들 요나단을 하마터면 

죽일 뻔하였다. 요나단이 “내 부친이 이 땅으로 곤란케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면 블레셋 

사람을 살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삼상 14:29-30)?”라고 한 말은 사울의 어리석음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백성의 심히 피곤한 상황은 그들이 탈취한 물건 중에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땅에서 

잡아 피 있는 채로 먹었다는 기록에서도 확연히 볼 수 있다.      

② 삿 11 장에 의하면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을 위해 여호와의 신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삿 11:29) 

승리하는 데 있어서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한 듯 착각하고 성급하게 불필요한 서원을 하였다(삿 11:30-

31). 암몬을 물리치고 돌아왔으나 타산적으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던 입다는 그의 성급했던 서원 

때문에 자신을 영접하러 나온 무남독녀를 잃게 되었다(11:34-40). 입다의 서원은 성급한 것이었고 

승리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호와의 호의를 사려고 충동적으로 한 것이었다.  

 

81 Watson, Ten Commandments,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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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키기 힘든 것으로 드러날 서원이나 맹세는 피하는 것(잠 20:25; 전 5:2-6)이 최선이다. 서원은 

여호와의 호의나 환심을 사기 위해 해서는 안 되며 그 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믿음으로 드려진 서원과 맹세라야 후회할 것이 없게 된다.  

④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민 30:2-13; 신 23:21-23; 시 15:4; 66:14; 76:11; 

행 5:1-4). 그러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서원이나 맹세는 지켜져서는 안 된다. 남편은 아내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 있고 아버지는 딸의 서원을 무효하게 할 수 있었다(민 30:5, 8, 12-13). 레위기 27 장은 

사람, 가축, 밭 등을 드리기로 서원하였지만 오분의 일을 더하여 무를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다.   

• 사울이 백성의 간청에 못 이겨 아들 요나단을 죽이지 않은 것은 왕의 체면을 손상하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잘 한 일이었다.  

• 입다가 딸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서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지킬 필요는 없었다. 레위기 27 장에 

근거하여 입다가 딸의 값을 세겔로 계산하고 오분의 일을 더하여 바쳤다면 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요구하신 적도 없으시고 열납하신 

적도 없으시다. 그러나 입다는 율법에서 금하는 사람 번제를 드렸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매년 

나흘이나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애곡한 것(삿 11:40)은 이러한 인간 번제가 다시는 

행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되었을 것이다.  

• 헤롯의 성급한 약속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가져왔지만(막 6:23-27) 헤롯은 약속을 철회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맹세를 철회했어야만 했다.  

11. 제 3 계명의 준수      

1. 은혜의 선물인 하나님의 이름 선용 

1)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의 이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큰 복이요 커다란 은혜의 선물이다.  

2)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시 7:17; 8:1, 9; 9:1-2; 18:49; 54:1, 6; 

116:12-13, 17; 사 12:4).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왕상 18:24; 시 

79:9; 99:6; 116:4; 애 3:55-57).  

3)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말하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셨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쓰는 것은 좋은 일이다.82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  

2. 하나님의 이름 중시 

 

82 고재수, 십계명 강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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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농담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83 우리가 생각 없이 무심코 내뱉는 “오, 하나님 맙소사!”나 

“오, 주여” 같은 어구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  

2) 우리가 “This Bud's for you!”란 맥주 광고를 본 따서 “This blood's for you!”란 문구가 들어간 티셔츠를 

파는 것처럼 불경한 표어를 사용하면(irreverent sloganeering) 제 3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84  

3) 이스라엘 여인과 애굽 남자사이에 태어난 혼혈인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며 저주한 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건(레 24:10-16)이 교훈하듯이 우리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경외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4)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혀에 재갈 물리지 않고 비록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스러운 말이나 욕설을 한다면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고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여호와란 이름을 “그 이름”이라고 하면서 발음하지도 않는 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여호와란 이름에 대하여 그들이 보이는 민감한 정서를 헤아려 볼 필요가 있다.       

3. 영과 진리의 예배 

1) 우리가 피상적인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 된다.85  

① 우리는 자주 예배드리려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지만 그의 참된 영광과 위엄을 인식하지 못한다. 우리의 

생각들은 기도를 드릴 때 자주 여러 가지로 나누인다. 우리의 눈은 성경의 페이지들 위로 지나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 열려있지 않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은 자주 우리의 

목소리와 일치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가볍고 부주의하고 진지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86  

②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마치 몸은 와 있으나 마음은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예배드리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우리가 설교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83 Ryken, Written in Stone, 95 에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던 Rob Schenck 목사가 바로 뒤에서 무심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있던 두 세일즈맨에게 “Well, I am in the ministry. And I am amazed at 

your communication skills. You just said God, damn, hell, and Jesus Christ in one sentence. I can't get 

all of that into a whole sermon!”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오용하지 못하게 했던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8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5.  

85 R. Albert Mohler, Jr., Words From The Fire: Hearing The Voice of God in the 10 Commandments 

(Chicago: Moody, 2009), 71.  

86 Ryken, Written in Stone,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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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죽이심으로써(레 10:1-

3) 그에게 드려지는 예배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가를 가르쳐 주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사 29:13).”는 주님의 탄식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이다(요 4:23). 우리는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온 맘과 온 정성을 다해 

드려야 한다.  

① 우리의 기도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하며87 구하는 것을 

받을 줄로 믿고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88 우리의 찬양은 말씀과 일치되는 의미를 담은 곡을 생각 없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심으로 부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②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위엄 앞에 경외하는 마음가짐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서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계시는구나!(cf. 고전 14:25)”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배이어야 한다.  

4. 책략적 이름 사용 금지 

1)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략적으로 말하면(manipulative 

God-talk)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89 하나님의 뜻을 전한 미가야와는 달리 아합왕이 

원하는 것을 따라 아합의 승리를 예언하며 아합의 뜻으로 말하던 거짓 선지자들처럼(왕상 22 장)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소원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2)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비추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른 채 설사 좋은 목적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장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혼동하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87 고재수, 십계명 강해, 49.  

88 Watson, Ten Commandments, 86.  

89 Mohler, Words From the Fire, 72 그리고 Ryken, Written in Stone, 96 에 인용된 예일대학교 법대 교수 

Stephen L. Carter 의 책 Taking God's Name in Vain: The Wrongs and Rights of Religion in Politics (New 

York; Basic, 2001), 12-13 쪽에 나오는 다음의 글은 책략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는 것을 잘 보여준다. 

“In truth, there is probably no country in the Western world where people use God's name quite as 

much or quite as publicly or for quite as many purposes as we Americans do―the Third Commandment 

notwithstanding. Few candidates for office are able to end their speeches without asking God to bless 

their audience or the nation or the great work we're undertaking, but everybody is sure that the other 

side is sincere. . . .Athletes thank God, often on television, after scoring the winning touchdown, because, 

like politicians, they like to think God on their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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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길에 대해 설명할 인가를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죄 때문에 고난당한다고 비난하며 욥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일을 하도록 한 것처럼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고 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암을 주신 이유를 

말해 줄 수 있다.” 혹은 “나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4) 역사적으로 십자군 전쟁이나 유대인 대학살이나 노예제도나 유럽인들이 가나안 족속을 축출하고 약속의 

땅을 차지한 선민 이스라엘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며 남아프리카에서 흑인 차별 정책(apartheid)을 편 

것이나 아메리카 원주민을 죽인 것은 성경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정치적이고 이념적인 목적에 

이용한 것이다.90  

5)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뜻이라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 미가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것이 기쁜 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침묵을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무엇이 좋고 나쁜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말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말했다면 그의 뜻대로 바로 행동에 옮김으로써 우리는 말은 

물론이고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91   

5. 참된 경건 

1) 우리가 값싼 경건(triumphalistic piety)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92  

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티셔츠나 자동차 범퍼에 붙이고 판매 촉진을 위한 문구로 사용하면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② 계시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등과 같은 말로 경건을 포장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사용하는 것이다.  

③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실제로 의미가 아니라 “That's great!”와 같은 의미로 “할렐루야”를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2)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건강과 부를 약속하셨다고 주장하며 승리를 축하하는 것같은 경건을 

보이는 번영 신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의에 주리고 목마름의 복이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참된 경건과 배치된다.  

3) “복음” 병원이라고 이름을 붙인 병원이 환자를 위한 치료와 간호에 있어서 다른 병원과 달리 “복음”을 

알고 누리고 전하며 베푸는 기독교적 특성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된다. “기독교” 방송이라고 하는 방송이 설교를 전파하는 것 이외에 특별한 기독교적인 특성이 없다면 

 

90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1.  

91 고재수, 십계명 강해, 50.  

92 Mohler, Words From the Fire,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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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6. 정통 신학  

1)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들을 통한 계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비방하거나 왜곡하거나 부인함으로써 

축소적인 신학(reductionistic theology)을 보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93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의 이름의 능력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에 대한 전체 

신학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는 그의 성품, 완전성, 주권, 능력, 거룩함, 그리고 그의 사랑 등 

그의 모든 속성에 대한 계시이다. 축소적인 신학들은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하여 부인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다. 

2) 이것은 계시 의존적 사색을 하지 않고 인간 이성적 사색을 따라 하나님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잘못된 

이미지(wrong mental image)를 갖게 하는 제 2 계명 위반과 맥을 같이 한다.  

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어떤 대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②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만 택하고 다른 속성들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분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나타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훼방하는 것이다.  

③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강조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머지는 축소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대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대로 섬기면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④ 성경이 계시하는 것과 다른 신학을 주창하는 신학자들과 이단에 속한 자들은 제 2 계명이 금하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죄와 제 3 계명이 금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는 베드로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에 대하여 경고한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벧후 2:1-3).” 

7. 하나님 나라의 대표다운 언행심사 

1) 제 1 계명이 예배의 대상 즉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구원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임을 

가르치고 제 2 계명이 예배의 방법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어 절하며 섬기지 말고 하나님 

 

93 Mohler, Words From the Fire,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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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이 명하는 대로 섬기는 것을 가르친다면 제 3 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친다.  

2) 우리가 잘 지키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가장 소홀히 하고 또 가장 많이 위반하는 계명이 제 3 계명이다. 

바울이 디도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딛 1:16)”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하나님을 믿는다는 핑계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행위는 모두 제 3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성경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근무 태만하고 옳은 일에 상사에게 불복종하며 자신의 

유익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예수를 믿으니 자기를 믿어 달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타인으로부터 차용하고 갚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사람이다.  

4) 성경을 믿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생활이 건전하지 못하여 남의 지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 세상의 빛으로 드러내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것(마 5:16),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는 것(행 6:3),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것(딤전 3:7)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이다.  

5)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살고 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최고 

통치권자이신 하늘 아버지를 세상에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며 우리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께 열납되고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한다.  

8. 목회자의 제 3 계명 준수 

1) 제 3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는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히 잘 지켜야 할 계명이다. 

주님의 종들은 외식이나 악한 목적으로 일하기 쉽다. 대교리 문답(#113)이 가르치는 대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으며(딤후 3:5)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한다면(마 6:1-2, 5, 16) 제 3 계명을 어기게 된다.  

2) 아모스가 여호와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훼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암 

7:8-9).”는 말씀을 전할 때 벧엘의 제사장 아마샤는 왕께 대한 모반이라고 하며 “다시는 벧엘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왕의 궁임이니라(암 7:13).”고 말했다. 아마샤는 여로보암 왕국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혼동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나라가 임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종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왕국, 자신의 왕국의 목적을 위해 일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불명예와 수치를 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3) 사리사욕을 추구하며 주술이나 마술을 하는 사람들(신 18:10-14; 행 19:13)처럼 성직자들이 축복/저주권 

운운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공포심을 갖게 하여 성도들이 저주 받지 않고 복 받기 위해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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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겔 13:20-23)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4) 말씀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거나(마 5:21) 잘못 적용하거나(겔 13:22) 

어떤 식으로든 왜곡해서는(벧후 3:16; 마 22:24-31) 안 된다.  

① 말씀 봉사자들은 신성 모독의 농담을 해서는(사 22:13; 렘 23:34, 36, 38) 안 되며 무익한 질문이나 헛된 

말다툼이나 그릇된 교리를 위해(딤전 1:4, 6-7; 6:4-5, 20; 딤후 2:14; 딛 3:9)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이야기보다 개인적인 이야기로 설교를 채우거나, 본문의 내용보다 본문의 

메시지와 관계가 없는 예화가 더 기억나게 하거나, 본문의 메시지가 아니라 설교자 자신의 의견이나 

사색이나 통찰을 전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이다.94  

③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한다(딤후 2:15).”  

9. 하나님의 명예 존중 

1)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위엄스러운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제 3 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불경하고 불손하게 다룸으로써 경멸하며 모독하는 것을 금하신 동시에 우리가 경건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존중하는데 열의를 갖고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명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행심사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신비에 관한 어떤 것도 경외심과 맑은 정신을 갖지 않은 채 

생각하거나 말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사역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분에게 명예로운 것만을 생각해야 

한다.95  

2) 하나님께서 자기자신을 나타내시는 데 쓰시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실유(實有)를 대표하는 것으로 그의 고유의 이름(예: 여호와, 예수),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의 직함 

혹은 칭호(예: 그리스도, 아버지), 그의 속성(예: 무소부재, 거룩, 공의, 사랑), 그의 규례(예: 제사 규례, 

나실인의 규례), 그의 말씀(예: “네 아들이 나았다. 가라!”), 그리고 그의 행사(예: 창조, 구원)를 다 포함한다. 

 

9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04.  

95 Calvin, Institutes, II. viii. 22 (p. 388): “The purpose of this commandment is: God wills that we hallow 

the majesty of his name. Therefore it means, in brief, that we are not to profane his name by treating 

it contemptuously and irreverently. To this prohibition duly corresponds the commandment that we 

should be zealous and careful to honor his name with godly reverence. Therefore, we ought to be so 

disposed in mind and speech that we neither think or say anything concerning God and his mysteries 

without reverence and much soberness, that in estimating his works we conceive nothing but what is 

honorabl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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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교리 문답(#54)이 가르치는 것처럼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그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3)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사용하면서 계 15:3-4 에 기록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와 같은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4) 상대방의 이름을 함부로 하여 명예 훼손죄로 고소당한 사람이 “신체적 손상을 준 것도 아니고 다만 

입으로 부르는 이름 석 자에 대해 한 것뿐인데 뭘 그러느냐?”고 반문한다고 해서 그 죄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96 이름이 실유를 대표하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해쳤으면 그 사람을 해친 것이 되고 어떤 

이름을 존중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이름을 훼손하는 것이 그 사람 자신을 

훼손하는 명예 훼손죄가 되듯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그의 명예 훼손죄로 

여기며 반드시 벌을 주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5) 말라기 선지자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는(말 3:16)” 것을 유념하고 대교리 문답(#112)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묵상과 말과 글에 있어서 그리고 거룩한 고백과 합당한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며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  

12. 제 3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3 계명이 요구하는 것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99-102)  

1) HC 99. 제 3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저주(레 24:11, 13-16) 혹은 

거짓맹세(=위증, 레 19:12) 혹은 불필요한 맹세(마 5:37; 약 5:12; 레 5:4)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침묵이나 무언의 동의를 통해(레 5:1; 잠 29:24) 

다른 사람들의 이러한 무서운 죄에 동참해서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지고(시 99:3 신 28:58-59)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렘 4:2).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 의해 올바르게 고백되고(마 10:32-33; 롬 10:9-10) 경배받으시며(딤전 2:8; 

시편 50:14-15) 우리의 모든 언행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골 3:17; 롬 2:24; 딤전 6:1).  

2) HC 100. 맹세나 저주의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런 맹세나 저주를 막거나 

금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자들에게 분노하실 만큼 그렇게도 심각한 죄입니까?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일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분노를 더 크게 자아내게 하는 죄도 

없습니다(레 5:1).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죽음으로써 처벌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레 24:15-16).  

 

96 최낙재, 소요리문답 강해 II (서울: 크리스챤다이제스트, 2000),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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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C 101. 때때로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맹세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리가 백성에게 맹세를 요구할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 신의와 

진실을 입증하는데 맹세가 필요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출 22:11; 느 13:25).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신 6:13; 10:20; 렘 4:1-2; 히 6:16) 신구약 시대의 성도들에 의해 정당하게 

사용되었습니다(창 21:24; 수 9:15, 19; 삼상 24:22; 삼하 3:35; 왕상 1:29-30; 고후 1:23; 롬 1:9).  

4) HC 102. 우리가 성인들이나 혹은 다른 피조물의 이름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합당한 맹세란 하나님이 나의 진실을 증거하시며 내가 위증할 경우 나에 벌을 주시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을 아시는 유일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고후 1:23; 롬 9:1). 따라서 그러한 존영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마 5:34-35; 마 23:16-22; 약 5:12).  

2.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4; 대교리 문답[WLC] 112)  

1) WSC 54.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시 29:2; 마 6:9; 

신 28:58)과 칭호(시 68:4)와 속성(계 15:3-4)과 규례(전 5:1; 말 1:11, 14)와 말씀(시 138:1-2; 시 107:21-

22)과 행사(욥 36:24)를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2) WLC 112. 제 3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마 6:9; 신 

28:58; 시 29:2), 칭호(시 68:4), 속성(계 15:3-4), 규례(전 5:1; 말 1:11, 14), 말씀(시 138:1-2; 시 107:21-22), 

성례(고전 11:24-25, 28-29), 기도(딤전 2:8), 맹세(렘 4:2), 서약(전 5:2, 4-6), 제비뽑음(행 1:24, 26), 행사(욥 

36:24) 그리고 그 밖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게 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생각(말 3:16), 묵상(시 8:1, 3-

4, 9), 말(골 3:17; 시 105:2, 5), 그리고 글(시 102:18)에 있어서 그리고 거룩한 고백(벧전 3:15; 말 4:5)과 

합당한 대화(빌 1:27)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고전 10:31)과 우리들 자신(렘 32:39)과 다른 사람들(벧전 

2:12)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게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3. 제 3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5; 대교리 문답[WLC] 113)  

1) WSC 55. 제 3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금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데 

쓰시는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악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 1:6-7, 12; 2:2; 3:14; 사 5:12).  

2) WLC 113. 제 3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말 2:2); 무지하거나(행 17:23) 헛되거나(잠 30:9) 불경하거나 모독적이거나(말 

1:6-7, 12; 3:14) 미신적이거나 혹은 악하게 언급함으로써(삼상 4:3-5; 렘 7:4, 9-10, 14, 31; 골 2:20-22)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 또는 모독하거나(왕하 19:22; 레 24:11) 위증하는데(슥 5:4; 8:17) 하나님의 

칭호, 속성(왕하 18:30, 35; 출 5:2; 시 139:20), 규례(시 50:16-17), 혹은 행사(사 5:12)를 사용하는 것; 모든 

죄악된 저주(삼상 17:43; 삼하 16:5)와 맹세(렘 5;7; 23:10)와 서원(신 23:18; 행 23:12, 14)과 제비뽑는 

것(에 3:7; 9:24; 시 22:18); 합법적인 우리의 맹세와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시 24:4; 겔 17:16, 18-19); 

그리고 불법적인 우리 맹세와 서원을 지키는 것(막 6:26; 삼상 25:22, 32-34);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거나(롬 9:14, 19-20) 꼬치꼬치 캐내려고 하거나(신 29:29) 잘못 적용하는 것(롬 



222 

 

3:5, 7; 6:1-2; 전 8:11; 9:3; 시 39); 하나님의 말씀 혹은 그 어느 일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마 5:21) 잘못 

적용하거나(겔 13:22) 어떤 식으로든 왜곡하여(벧후 3:16; 마 22:24-31) 신성 모독의 농담(사 22:13; 렘 

23:34, 36, 38), 꼬치꼬치 캐내려거나 무익한 질문, 헛된 말다툼(잡담), 혹은 그릇된 교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딤전 1:4, 6-7; 6:4-5, 20; 딤후 2:14; 딛 3:9); 하나님의 이름이나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아래 

들어있는 어떤 것을 주술이나(신 18:10-14; 행 19:13) 죄악된 정욕과 실행에 남용하는 것(딤후 4:3-4; 롬 

13:13-14; 왕상 21:9-10; 유 4);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을 훼방하거나(행 13:45; 요일 3:12) 

경멸하거나(시 1:1; 벧후 3:3) 욕하거나(벧전 4:4) 혹은 어떤 식으로든 반대하는 것(행 13:45-46, 50; 4:18; 

19:9; 살전 2:16; 히 10:29); 외식 혹은 악한 목적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것(딤후 3:5; 마 23:14; 6:1-2, 5, 16;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막 8:38), 불안해하고(시 73:14-15) 지혜롭지 못하고(고전 6:5-6; 엡 

5:15-17) 열매가 없고(사 5:4; 벧후 1:8-9) 비열한 행위에 의하여 그 이름에 수치를 돌리거나(롬 2:23-24) 

그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갈 3:1, 3; 히 6:6).  

4. 제 3 계명의 이유(소교리 문답[WSC] 56; 대교리 문답[WLC] 114)  

1) WSC 56. 제 3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3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삼상 2:12, 17, 22, 29; 3:13; 신 28:58-59)  

2) WLC 114. 제 3 계명에 어떠한 이유들이 첨가되어 있습니까? 제 3 계명에 첨가된 이유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와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출 20:7). 이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이 

계명의 많은 위반자들이 사람들의 비난과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삼상 2:12, 17, 22, 24; 삼상 

3:13)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의 죄를 면해주시거나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의로운 심판을 결단코 피하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에(겔 36:21-23; 신 28:58-59; 슥 5:2-4) 그의 

이름이 우리에 의해 모독당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레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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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제 4 계명      

1. 제 4 계명 본문      

1. 제 4 계명은 출 20:8-11 과 신 5:12-15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8-11 

שֹו׃   זָכֹור 8 קַדְׁ  אֶת־יֹום הַשַבָת לְׁ

תֶךָ׃   9 לַאכְׁ עָשִיתָ כָל־מְׁ  שֵשֶת יָמִים תַעֲבֹד וְׁ

לָאכָה  10 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תַעֲשֶה כָל־מְׁ יֹום הַשְׁ  וְׁ

ךָ־וּבִתֶךָ ךָ אַתָה וּבִנְׁ תְׁ ךָ וַאֲמִָּֽ דְׁ עָרֶיךָ׃  עַבְׁ ךָ אֲשֶר בִשְׁ גֵרְׁ תֶךָ וְׁ הֶמְׁ  וּבְׁ

 כִי שֵשֶת־יָמִים עָשָה יְהוָה אֶת־הַשָמַיִם וְאֶת־הָאָרֶץ   11

 אֶת־הַיָם וְאֶת־כָל־אֲשֶר־בָם וַיָנַח בַיֹום הַשְבִיעִי 

 בֵרַךְ יְהוָה אֶת־יֹום הַשַבָת וַיְקַדְשֵהוּ׃  עַל־כֵן

② 신 5:12-15 

שֹו  שָמֹור 12 קַדְׁ  ׃ כאַשֲ ר צִוְּךָ יְהוָה אלֹה יךָ אֶת־יֹום הַשַבָת לְׁ

עָשִיתָ  שֵשֶת 13 תֶךָ׃ כִָּֿ יָמִים תַעֲבֹד וְׁ לַאכְׁ  ל־מְׁ

לָאכָה 14 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 תַעֲשֶה כָל־מְׁ יֹום הַשְׁ  וְׁ

ךָ ךָ־וַאֲמָתֶךָ וְ ־וּבִתֶךָ אַתָה וּבִנְׁ דְׁ עָרֶיךָ  כלָוְׁ וְשֹׁורְךָ וַחמֲֹׁרְךָ עַבְׁ ךָ אֲשֶר בִשְׁ גֵרְׁ תֶךָ וְׁ הֶמְׁ  ־בְׁ

 לְמַעןַ יָנוּחַ עבְַדְךָ וַאמֲָתְךָ כמָֹׁוךָ׃ 

 וְזָכַרְתָ כִי־עֶבֶד הָיִיתָ בְאֶרֶץ מִצְרַיִם  15

 וַיֹצִאֲךָ יְהוָה אֱלֹהֶיךָ מִשָם בְיָד חֲזָקָה וּבִזְרֹעַ נְטוּיָה   

  צִוְּךָ יְהוָה אֱלֹהֶיךָ לַעֲשוֹת אֶת־יֹום הַשַבָת׃ עַל־כֵן
③ 두 본문의 차이 

• Times New Roman 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두 본문이 동일한 것을 보여준다. 

• Courier New 체로 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본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 Arial 체로 된 히브리어 단어나 어구는 두 본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 제 4 계명의 시작 단어가 차이가 나고([자호르] / [샤모르]),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어구들이 있고, 

계명을 지킬 이유로 출애굽기는 창조를 언급하고 신명기는 출애굽을 언급하는 것이 다르며 이 이유 

구절에서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언급되고 신명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로 언급된다. 

2) LXX (Septuagint) 

http://biblos.com/exodus/20-8.htm
http://biblos.com/exodus/20-9.htm
http://biblos.com/exodus/20-10.htm
http://biblos.com/exodus/20-11.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2.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3.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4.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5.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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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 20:8-11)  

(8) μνήσθητι τὴν ἡμέραν τῶν σαββάτων ἁγιάζειν αὐτήν (9) ἓξ ἡμέρας ἐργᾷ καὶ ποιήσεις πάντα 

τὰ ἔργα σου (10) τῇ δὲ ἡμέρᾳ τῇ ἑβδόμῃ σάββατα κυρίῳ τῷ θεῷ σου οὐ ποιήσεις ἐν αὐτῇ πᾶν 

ἔργον σὺ καὶ ὁ υἱός σου καὶ ἡ θυγάτηρ σου ὁ παῖς σου καὶ ἡ παιδίσκη σου ὁ βοῦς σου καὶ τὸ 

ὑποζύγιόν σου καὶ πᾶν κτῆνός σου καὶ ὁ προσήλυτος ὁ παροικῶν ἐν σοί (11) ἐν γὰρ ἓξ ἡμέραις 

ἐποίησεν κύριος τὸν οὐρανὸν καὶ τὴν γῆν καὶ τὴν θάλασσαν καὶ πάντα τὰ ἐν αὐτοῖς καὶ 

κατέπαυσεν τῇ ἡμέρᾳ τῇ ἑβδόμῃ διὰ τοῦτο εὐλόγησεν κύριος τὴν ἡμέραν τὴν ἑβδόμην καὶ 

ἡγίασεν αὐτήν 

[Brenton] (출 20:8)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9) Six days thou shalt labour, and 

shalt perform all thy work. 10 But on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on it 

thou shalt do no work,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thy servant nor thy maidservant, 

thine ox nor thine ass, nor any cattle of thine, nor the stranger that sojourns with thee. (11)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sea and all things in them,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hallowed it. 

② (신 5:12-15)  

(12) φύλαξαι τὴν ἡμέραν τῶν σαββάτων ἁγιάζειν αὐτήν ὃν τρόπον ἐνετείλατό σο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13) ἓξ ἡμέρας ἐργᾷ καὶ ποιήσεις πάντα τὰ ἔργα σου (14) τῇ δὲ ἡμέρᾳ τῇ ἑβδόμῃ 

σάββατα κυρίῳ τῷ θεῷ σου οὐ ποιήσεις ἐν αὐτῇ πᾶν ἔργον σὺ καὶ οἱ υἱοί σου καὶ ἡ θυγάτηρ 

σου ὁ παῖς σου καὶ ἡ παιδίσκη σου ὁ βοῦς σου καὶ τὸ ὑποζύγιόν σου καὶ πᾶν κτῆνός σου καὶ 

ὁ προσήλυτος ὁ παροικῶν ἐν σοί ἵνα ἀναπαύσηται ὁ παῖς σου καὶ ἡ παιδίσκη σου ὥσπερ καὶ 

σύ  (15) καὶ μνησθήσῃ ὅτι οἰκέτης ἦσθα ἐν γῇ αἰγύπτῳ καὶ ἐξήγαγέν σε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ἐκεῖθεν ἐν χειρὶ κραταιᾷ καὶ ἐν βραχίονι ὑψηλῷ διὰ τοῦτο συνέταξέν σο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ὥστε φυλάσσεσθαι τὴν ἡμέραν τῶν σαββάτων καὶ ἁγιάζειν αὐτήν 

[Brenton] (신 5:12) Keep the sabbath day to sanctify it, as the Lord thy God commanded thee. 

(13) Six days thou shalt work, and thou shalt do all thy works; (14) but on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thou shalt do in it no work, thou, and thy son, and thy daughter, 

thy man-servant, and thy maid-servant, thine ox, and thine ass, and all thy cattle, and the stranger 

that sojourns in the midst of thee; that thy man-servant may rest, and thy maid, and thine ox, as 

well as thou. (15) And thou shalt remember that thou wast a slave in the land of Egypt, and the 

Lord thy God brought thee out thence with a mighty hand, and a high arm: therefore the Lord 

appointed thee to keep the sabbath day and to sanctify it.  

3) Vulgate 

① (출 20:8-11)  

(8) memento ut diem sabbati sanctifices (9) sex diebus operaberis et facies omnia opera tua (10) 

septimo autem die sabbati Domini Dei tui non facies omne opus tu et filius tuus et filia tua serv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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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us et ancilla tua iumentum tuum et advena qui est intra portas tuas (11) sex enim diebus fecit 

Dominus caelum et terram et mare et omnia quae in eis sunt et requievit in die septimo idcirco 

benedixit Dominus diei sabbati et sanctificavit eum 

[Douay-Rheims Bible] (출 20:8) Remember that thou keep holy the sabbath day. (9) Six days shalt 

thou labour, and shalt do all thy works. (10) But on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thou shalt do no work on it,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no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beast, nor the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11) For in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all things that are in them, and rested on the 

seventh day: t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② (신 5:12-15)  

(12) observa diem sabbati ut sanctifices eum sicut praecepit tibi Dominus Deus tuus (13) sex diebus 

operaberis et facies omnia opera tua (14) septimus dies sabbati est id est requies Domini Dei tui 

non facies in eo quicquam operis tu et filius tuus et filia servus et ancilla et bos et asinus et omne 

iumentum tuum et peregrinus qui est intra portas tuas ut requiescat servus et ancilla tua sicut et 

tu (15) memento quod et ipse servieris in Aegypto et eduxerit te inde Dominus Deus tuus in manu 

forti et brachio extento idcirco praecepit tibi ut observares diem sabbati 

[Douay-Rheims Bible] (신 5:12) Observe the day of the sabbath, to sanctify it, as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13) Six days shalt thou labour, and shalt do all thy works. (14) The seventh 

is the day of the sabbath, that is, the rest of the Lord thy God. Thou shalt not do any work therein,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no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ox, nor thy 

ass, nor any of thy beasts, nor the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that thy manservant and thy 

maidservant may rest, even as thyself. (15) Remember that thou also didst serve in Egypt, and the 

Lord thy God brought thee out from thence with a strong hand, and a stretched out arm. 

Therefore hath he commanded thee that thou shouldst observe the sabbath day.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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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5:12)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네게 명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육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찌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9)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신 5:1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13)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15)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③ 새번역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9)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0)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11)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  (신 5:12)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은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한 것이다. 

(13)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14)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15)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 

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④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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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20:8)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9) 6 일 동안은 네가 수고하며 네 일을 할 것이요 

(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너나 네 아들딸이나 네 남녀 종들이나 네 

가축들이나 네 문안에 있는 나그네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마라. (11) 여호와가 6 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에 복을 주고 거룩하게 했다. 

• (신 5:12)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13) 6 일 동안 

너희는 노동하고 너희의 모든 일을 하되 (14) 7 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너희나 너희 아들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소나 나귀나 

다른 어떤 가축이나 너희 성문 안에 있는 이방 사람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와 마찬가지로 

쉬게 하라. (15)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었던 것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쭉 뻗친 

팔로 너희를 거기서 이끌어 내셨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⑤ 쉬운성경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날로 지켜라. (9) 육 일 동안에는 힘써 모든 일을 하여라. (10) 

하지만 칠 일째 날은 나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그 날에는 너희나, 너희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 

남종이나 여종이나, 너희 짐승이나 너희 집 문 안에 머무르는 나그네도 일을 하지 마라. (11)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육 일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칠 일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안식일에 복을 주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 (신 5:12)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지켜라.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다. (13) 너희는 

육 일 동안, 힘써서 모든 일을 하여라. (14) 그러나 칠 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기리며 

쉬는 날이다. 그 날에는 아무도 일하지 마라.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누구도 일하지 마라. 또한 너희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어떤 가축도 일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 

성에서 사는 외국인도 일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 (15)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 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크신 힘과 능력으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각 한글 성경에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오역으로 원문에 없는 “나”를 첨가하거나 2 인칭 단수 대명사를 

복수로 잘못 번역한 것을 표시하거나 출 20:8 에 “지키라”는 단어가 없는데 추가한 것을 표시한다. 

② 각 한글 성경에 크리스탈체로 된 것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원문 어구가 같은데도 서로 다르게 번역한 

것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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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역과 개역개정의 경우 [앞에 지적한 것처럼 이탤릭체의 오역 부분과 크리스탈체의 통일되지 않은 

번역 부분 이외에도] 원문상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 출애굽기 원문에는 없으나 신명기 원문에 추가된 

것은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고 출애굽기 원문과 신명기 원문이 다른 것은 볼드체로 표시하였다.  

2. 제 4 계명 본문 번역 

1) 출 20:8 과 신 5:12 

שֹו׃ הַשַבָת אֶת־יֹום זָכֹור קַדְׁ לְׁ  (출 20:8) 

שֹו הַשַבָת אֶת־יֹום שָמֹור קַדְׁ ׃כאַשֲ ר צִוְּךָ יְהוָה אלֹה יךָ לְׁ  (신 5:12) 

① 출 20:8 과 신 5:12 의 차이는 제 4 계명을 시작하는 단어가 다르고1 신명기 본문에 추가된 절이 있는 

것이다. 신명기에 추가된 “ָכאַשֲ ר צִוְּךָ יְהוָה אלֹה יך [카아셰르 치브하 아도나이 엘로헤하] 

여호와 네 하나님이 네게 명령한대로”라는 절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것을 가리키며 한 

세대 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던 설교적이고 권면적인 신명기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예이다.2 

② 제 4 계명을 시작하는 출 20:8 의 זָכֹור[자호르]와 신 5:12 의 שָמֹור[샤모르]는 부정사 자립형이다. GKC 

113bb 는 이 부정사 자립형을 “emphatic imperative: thou shalt, ye shall 강조 명령”으로 보았고 

이것의 완전한 형태는 신 6:7 의  רוּן מְׁ 이나 신 7:18[샤모르 티시므룬] שָמוֹר תִשְׁ 의   כֹר זָכוֹר תִזְׁ [자호르 

티즈코르]처럼 강조의 부정사 자립형+미완료(정형동사)라고 설명한다. GBH 123v 도 부정사 자립형이 

법률 문서에서 “do!”라기보다는 “you shall do = you must do”를 뜻하는 “injunctive future 명령적 

미래”로 자주 쓰인다고 설명한다. IBHS 35.4a 는 부정사 자립형이 하나님 그리고/혹은 선지자의 명령에 

주로 사용되며 “legislative imperative 법적인 명령”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  

③ 한글 성경들이 출 20:8 의 (“기억하다”라는 어근에서 온) זָכֹור[자호르]를 “기억하라”고 번역하지 않고 

“기억하여 ... 지키라”고 의역한 것은 원문에 없는 것을 추가한 것이고, 신 5:12 의 (“지키다”라는 

어근에서 온) שָמֹור[샤모르]와 차이가 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흠이 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기억하라”는 것이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지키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고,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다. 원문을 충실하게 반영하려면 개역/개역개정의 출 20:8 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번역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고쳐야 한다. 

④ 출 20:8/신 5:12 의 부정사구 ֹשו קַדְׁ  와 피엘(작위능동) 어간 부정사 의존형[르]לְׁ  는 전치사[르카드쇼]לְׁ

와 명사 안식일을 받는 3[카데시]קַדֵש 인칭 남성 단수 접미대명사 ֹו[오]로 이루어져 있다. 이 

부정사구는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목적으로 해석하면 “그것(=그날)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1 사마리아 오경에는 출애굽기의 [자호르]가 신명기처럼 [샤모르]로 되어 있어 차이가 없다. 

2 Craigie, Deuteronomy, 156 and 158 n.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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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을 기억하라/지키라!”로 번역되고, 결과로 해석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그것(=그날)을 

거룩하게 하라!”고 번역된다.  

⑤ 출 20:8 의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 NIV: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 NLT: Remember to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 ESV: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 NASB/KJV: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 NPJS: Remember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Stuart(Exodus, 458)는 부정사구를 수단으로 보는 NIV 의 “Remember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라는 번역보다는 목적으로 보는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혹은 

“Remember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라는 전통적인 번역이 뒤따르는 설명 부분에 비추어 

더 올바른 번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⑥ 신 5:12 의 영어 번역들은 다음과 같다. 

• NIV/NLT: Observe the Sabbath day by keeping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 ESV: Observe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 NASB: Observe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commanded you. 

• KJV: Keep the sabbath day to sanctify it, as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 NJPS: Observe the sabbath day and keep it holy as the LORD your God has commanded you. 

⑦ 번역 

• (출 20:8)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 (신 5:12)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2) 출 20:9 과 신 5:13 

תֶךָ׃  לַאכְׁ עָשִיתָ כָל־מְׁ  (출 20:9) שֵשֶת יָמִים תַעֲבֹד וְׁ

תֶךָ׃  לַאכְׁ ל־מְׁ עָשִיתָ כִָּֿ  (신 5:13) שֵשֶת יָמִים תַעֲבֹד וְׁ

① 대격이 “언제 when?” 혹은 “얼마동안 how long?”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동작이 일어난 시간이나 

동작이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낼 때 시간의 대격(accusative of temporal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GBH 126i; GKC 118k; IBHS 10.2.2c). 출 20:9/신 5:13 의 שֵשֶת יָמִים ([셰셰트 야밈] “엿새 동안”)은 

지속된 시간의 길이를 나타내는 대격으로 사용되었다.  

② 출 20:9/신 5:13 에서 미완료형 תַעֲבֹד([타아보드] “수고하라! 힘쓰라!”)에 이어서 나오는 바브 계속법 

완료형  ָעָשִית  는 앞선 미완료형과 똑같은 힘을 갖는다(IBHS(!그리고 하라! 행하라“ [브아씨타])וְׁ

32.2.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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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 5:13 의 ל־  .로 나온다את כ(ו)ל 은 라페를 갖고 있고 BHS 비평 자료에 의하면 사해 사본에כִָּֿ

④ 번역 

(출 20:9 = 신 5:13) 너는 엿새(=육일) 동안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하라. 

3) 출 20:10 과 신 5:14 

לָאכָה  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תַעֲשֶה כָל־מְׁ יֹום הַשְׁ  (출 20:10) וְׁ

ךָ־וּבִתֶךָ  עָרֶיךָ׃  ךָוַאֲמָתְ   ךָעַבְדְ אַתָה וּבִנְׁ ךָ אֲשֶר בִשְׁ גֵרְׁ תֶךָ וְׁ הֶמְׁ וּבְׁ  

בִיעִי שַבָת לַיהוָה אֱלֹהֶיךָ לאֹ תַעֲשֶה   יֹום הַשְׁ לָאכָהוְׁ כָל־מְׁ (신 5:14) 

ךָ־וּבִתֶךָ אַתָה תֶךָכלָ־וְׁ  וְשֹׁורְךָ וַחמֲֹׁרְךָ וְעַבְדְךָ־וַאֲמָתֶךָ וּבִנְׁ הֶמְׁ ךָ  בְׁ גֵרְׁ עָרֶיךָ אֲשֶר וְׁ בִשְׁ  

׃לְמַעןַ יָנוּחַ עבְַדְךָ וַאמֲָתְךָ כמָֹׁוךָ  

① 출 20:10 과 신 5:14 에 차이가 나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출 20:10 의 BHS 비평 자료는  신 5:14 처럼  접속사 바브( ְׁו)가    ְךָעַבְד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고  ְךָוַאֲמָת 가 신 5:14 처럼 모음이 ָוַאֲמָתֶך로 되어 있는 자료들이 있는 것을 언급한다. 

•  안식할 대상으로 언급되는 동물이 출애굽기에는 “가축”(ָתֶך הֶמְׁ  으로 총칭하여([우브헴테하]וּבְׁ

나오지만 신명기에는 “소”와 “나귀” 그리고 “모든 가축”( תֶךָכלָ־וְׁ   רְךָ וַחמֲֹׁרְךָוֹשוְ  הֶמְׁ בְׁ  [브쇼르하 

바하모르하 브홀-브헴테하])으로 나온다.  

• 신 5:14 에 ָלְמַעןַ יָנוּחַ עבְַדְךָ וַאמֲָתְךָ כמָֹׁוך가 추가되어 있다. 이 추가절에 대한 개역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으로 너 같이 안식하게 할찌니라”나 개역개정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나 새번역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나 

쉬운성경의 “너희와 마찬가지로 너희 종들도 쉬게 하여라.”는 모두 동사  ַיָנוּח [야누아흐] 가 

히프일(사역능동) 어간  ַיָנִיח[야니아흐]처럼 번역하였다. 그러나 동사  ַיָנוּח [야누아흐] 가 

파알(기본능동) 어간인 것에 유의하여 이 추가절은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하도록”처럼 

목적이나 “그래서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해야 한다.”처럼 결과로 번역해야 한다.  

② 개역에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ךָ אֲשֶר גֵרְׁ עָרֶיךָוְׁ בִשְׁ  [브게르하 아셰르 비시아레하]에 

대하여 “네 문안에 머무는 객”과 “네 문안에 유하는 객”으로 다르게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에서도 

그대로 둔 것은 시정하여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면 더 좋을 것이다. 

③ 출 20:10/신 5:14 의  בִיעִי הַשְׁ  처럼 정관사를 가진 서수사에 의해(”일곱째 날“ [욤 하시비이]) יֹום 

수식을 받는  יֹום[욤]은 정관사가 없이 나온다(GKC 126w; IBHS 14.3.1d). 

④ 출 20:10/신 5:14 에서처럼 부정어 ֹלא[로]와 כֹל/כָל־[콜]의 결합은 영어의 “not∼all”처럼 부분부정이 

아니라 “not∼any”처럼 절대부정(absolute negation)을 표현한다(GKC 15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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ךָ־וּבִתֶךָ“ ⑤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라는 어구에서 “너” 다음에 “네 [아타 우빈하 우비테하] אַתָה וּבִנְׁ

아내”가 나오지 않은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3  

• 출 20:10/신 5:14 의 동사 תַעֲשֶה([타아쎄] “너는 행하라!” 기본능동 미완료 2 인칭 남성단수)와 대명사 

너” 2“ [아타])אַתָה 인칭 남성단수)는 분명 남성형이지만 때때로 여성을 가리키기도 하기 때문에 

우선적 성(prior gender)으로 쓰인 남성으로 부른다(IBHS 6.5.3a).  

• 여기 쓰인 동사와 대명사가 나타내는 남성형 “너”는 우선적 성으로 쓰인 것으로서 한 가정의 남편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아내도 가리킬 수 있다.  

⑥ 출 20:10 하/신 5:14 하에서 אַתָה([아타] “너”) 다음에 연달아 나오는 접속사 바브는 “or, 혹은, 또는”의 

의미를 갖는 선택적 바브(alternative vav)이다(WHS 433). 

⑦ 번역 

(출 20:10)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신 5:14)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결과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 [그러면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수 있을 것이다.] 

4) 출 20:11 과 신 5:15 

(출 20:11)     כִי שֵשֶת־יָמִים עָשָה יְהוָה אֶת־הַשָמַיִם וְאֶת־הָאָרֶץ 

 אֶת־הַיָם וְאֶת־כָל־אֲשֶר־בָם וַיָנַח בַיֹום הַשְבִיעִי 

 בֵרַךְ יְהוָה אֶת־יֹום הַשַבָת וַיְקַדְשֵהוּ׃  עַל־כֵן
וְזָכַרְתָ כִי־עֶבֶד הָיִיתָ בְאֶרֶץ מִצְרַיִם   (신 5:15) 

 מִשָם בְיָד חֲזָקָה וּבִזְרֹעַ נְטוּיָה  אלֹה יךָ  וַיֹצִאֲךָ יְהוָה   

לַעֲשוֹת אֶת־יֹום הַשַבָת׃  אלֹה יךָצִוְּךָ יְהוָה  עַל־כֵן  

① 출 20:11 과 신 5:15 는 안식일 준수의 이유를 밝히는 절인데 두 본문이 매우 다르다. 

• 출애굽기는 창조를 언급하는데 신명기는 출애굽을 언급하고 있다.  

• 하나님의 이름은 출애굽기에서 “여호와”로 언급되고 신명기에서 “여호와 네 하나님”으로 언급된다.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개역/개역개정의 출 20:11 에 두 번 나오는 “나 여호와”는 원문에 “나”라는 

대명사가 없으므로 원문에 충실하려면 “나”를 빼고 번역해야 한다.] 

 

3 Craigie(Deuteronomy, 157)는 여기에 아내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이 법이 가사적인 활동에도 

적용되었다는 어떤 암시도 피하기 위한(in order to avoid any suggestion that the law also applied to 

domestic activities) 것이라고 제안되어 왔음(예: A. Phillips, Ancient Israel's Criminal Law, 69)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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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5:15 에서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언급한 후 “그로 인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라.”에 나오는 부정사 의존형 לַעֲשֹות[라아쏘트]의 어근 עשה[아싸]는 

“지키다”라는 뜻을 갖는다.  이 동사는 “지키다, 거행하다, 경축하다, to observe, to celebrate”라는 

뜻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출 31:16; 신 5:15)과 유월절(출 12:47, 48; 민 9:4, 6, 13; 수 5:10), 칠칠절(신 

16:10), 장막절(신 16:13), 부림절(에 9:21, 27) 등의 절기를 축하하고 지키는 것에 사용되었다(BDB 795). 

③ 출 20:11 의 כִי[키]는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을 인도하고 신 5:15 의 כִי[키]는 목적어가 되는 명사절을 

인도하고 있다. 출 20:11 과 신 5:15 에 나오는 עַל־כֵן[알-켄]은 성경에 총 149 회 사용되었고 “for that 

reason, therefore; so it happens that (KB I: 833) 그로 인해, 그러므로, 그래서” “upon ground of such 

conditions, therefore (BDB, 487) 그런 조건들에 근거하여, 그러므로”라는 뜻을 갖는다.  

④ 번역 

(출 20:11) 이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신 5:15) 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그러므로/그로 인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명령하신 

것이다.] 

5) 제 4 계명 전체 번역 

① (출 20:8-11) (8)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9)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이는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으며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② (신 5:12-15) (12)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안식일을 지켜 (그것을=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13)너는 엿새 동안은 힘써[=수고하며]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4)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나 할 것 없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결과 네 남종과 

네 여종이 너처럼 안식할 것이다. (15)너는 애굽 땅에서 네가 종이었던 것과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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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4 계명의 의미 

1. 제 4 계명의 구조 

1) 제 4 계명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라(출 20:8; 신 5:12)”와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출 20:9; 신 5:13)”는 긍정 명령과 함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신 

5:14)”는 부정 명령이 들어 있다. 명령의 형식이 부정이든 긍정이든 각 계명에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살펴야 하는데 제 4 계명은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긍정과 부정의 양면을 갖고 있다.   

2) 제 4 계명은 10 개의 계명 중 가장 긴 계명으로4 첫째 무엇을 해야 하고(출 20:8; 신 5:12), 둘째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고(출 20:9-10; 신 5:13-14), 셋째 왜 그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가(출 20:11; 신 5:15)를 말해 

준다.5  

① 하나님은 지켜야 할 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②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으로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③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킬 이유로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와 관련지어 말씀하시고 신명기에서는 구원 즉 

출애굽과 관련지어 말씀하셨다.  

2. 제 4 계명의 이해를 돕는 관련 구절들 

1)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일곱째 날에 일을 하지 않고 쉼으로써 힘써 일하는 다른 날들과 구별하는 

것에서 가시화된다.  

① 이것은 제 4 계명 본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말씀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오는 것, 출 31:14 에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한 것, 그리고 렘 17:24 의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이란 절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하는 것과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 것을 동일하게 여기는 것에서 확인된다.  

②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쉬라!”는 보다 짧은 명령이 

출 23:12; 34:21 에 나오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성일이므로 일하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이 출 31:15; 35:2 에 나오며,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렘 17:22 에 

나온다.6   

 

4 Stuart, Exodus, 457 은 명령과 제재 사항 혹은 설명을 합쳐 계산하면 출애굽기 본문의 제 4 계명이 

제 2 계명보다 히브리어로 다섯 단어가 더 많다고 지적한다.  

5 Ryken, Written in Stone, 102.  

6  [출 23:12]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네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출 34:21]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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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일로 밭을 갈거나 추수하는 것(출 34:21), 불 

피우는 것(출 35:3), 나무하는 것(민 15:32-36), 매매하는 것(느 13:15-32), 오락과 사사로운 말(사 58:13), 

집에서 짐을 내는 것(렘 17:22) 등이 언급되었다.7  

2) 제 4 계명에서처럼 일곱째 날을 “여호와의 안식일(출 20:10; 신 5:14)”이라고 한 것은 출 31:13; 레 19:3, 

30; 사 56:4; 겔 20:12, 13, 16, 20, 21, 24; 44:24 에도 나온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성일”이고(사 58:13) 

“그 백성에게 거룩한 날/성일”이 된다(출 31:14; 35:2). 안식일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었고(레 23:3, 8)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여호와의 성소를 공경하는 것을 뜻하였다(레 19:30; 26:2).8  

① 안식일에는 별도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었다(민 28:9-10). 안식일마다 성소의 상에 두 줄로 여섯씩 즉 

열두 덩이 떡을 진설하였다(레 24:5-9; 대상 9:32). 안식일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 찼었다(시 

92 편). 안식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날이었다. 이것은 수넴 여인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선지자를 

찾아 가려고 할 때 그 남편이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왕하 4:23)”라고 한 말에서 추론할 수 있다.9  

② 포로기 때부터 회당이 예배의 처소가 되었고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 성경의 일부분을 읽었고 그 후 그 

본문을 강해할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강해가 있었다(눅 4:16-21; 행 13:14-41; 18:4). 예수님은 안식일에 

 

 [출 31:15]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출 35:2]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무릇 

이날에 일하는 자를 죽일지니  

  [렘 17: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7 [출 35:3]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민 15:32-36]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발견되어 죽임을 당한 사건  

  [느 13:15-22] 느헤미야가 안식일에 매매 금지를 명한 일  

  [사 58:13-14] (13)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렘 17:22]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아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명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8 레 19:30 과 레 26:2 의 원문은 똑같으나(הוָ ה דָ שִי תִירָאוּ אֲנִי יְׁ מֹ רוּ וּמִקְׁ תֹתַי תִשְׁ  개역개정은 다음과 (אֶת־שַבְׁ

같이 조금 다르게 번역하였는데 어느 한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 26:2]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9  Douma, Ten Commandments, 115. Cole(Exodus, 158)은 모세 오경을 제외하고 안식일에 대한 가장 이른 

언급으로 왕하 4:23 과 암 8:5 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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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으로 회당에 가셨고(눅 4:16) 성경을 읽고 가르치셨다(막 1:21; 6:2; 눅 4:31; 6:6; 13:10).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3) 레 23:3 은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을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10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10 레 23:3 의 “쉴 안식일”에 대한 히브리어 어구는 שַבַת שַבָתוֹן [샤바트 샤뱌톤]이다. KJV 는 “the sabbath 

of rest”로 번역하고, NIV 는 “a Sabbath of rest”로 번역하고 NKJV 와 ESV 는 “a Sabbath of solemn rest”로 

번역하고, RSV 는 “a sabbath of solemn rest”로 번역하고, NASB 는 “a sabbath of complete rest”로 

번역하였다.  

 처럼 추상명사에 붙는 어미로[지카론]זִכָרוֹן  에 대하여 TWOT(903)는[온]-וֹן 에 붙은 어미[샤뱌톤]שַבָתוֹן

보았다. KB(1411)는  וֹן-[온]이 인위적인 확장어미(artificial amplification) 혹은 지소어미(diminutive)로 보는 

것 보다는 아카드어 어미 -ān, -ānum(von Soden, GAG [=Grundriss Akkadischen Grammatik] §56r)과 

비슷한 특수화 어미(Cf. Buccellati, A Structural Grammar of Babylonian, 140: particularizing affix)로 보는 

입장(one individual and particular , such as one that is to be observed in a particular strict way, or one 

observed as a special celebration)이 제일 좋다고 설명하였다.  

KB(1412)는 שַבָתוֹן[샤뱌톤]에 대하여 “a sabbath that is markedly different from the usual שַבַת inasmuch 

as it is to be observed strictly and to be celebrated in a special way”라고 풀이하고 שַבַת שַבָתוֹן [샤바트 

샤뱌톤]을 “a sabbath with special sabbath celebrations”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샤바트 

샤뱌톤]이란 어구는 매주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일”로 언급할(레 23:3; 출 31:15; 35:2) 때뿐만 아니라 7 월 

10 일 즉 속죄일을 “쉴 안식일”로 언급할(레 23:32; 레 16:31) 때와 칠년마다 땅이 가질 안식년을 묘사할(레 

25:4 KJV/NIV a sabbath of rest; NASB a sabbath rest; RSV a sabbath of solemn rest) 때에도 사용되었다. 

 은 단독으로 나팔절을 언급할 때(레 23:24)와 장막절의 첫째 날과 여덟째 날을 각각 언급할[샤뱌톤]שַבָתוֹן

때(레 23:39) 사용되었다. 첫 날과 마지막 날이 안식하는 שַבָתוֹן[샤바톤]으로 둘러싸인 장막절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 신학적으로 창조주와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즐기며 안식하는 것임을 잘 보여준다.  

  .을 설명하는 어구가 나오는 구절들도 있다[샤바트 샤뱌톤] שַבַת שַבָתוֹן 혹은 [샤뱌톤]שַבַת

  [출 16:23] מָחָר  שַבָתֹון שַבַת־קֹדֶש לַיהוָה  

        [샤뱌톤 샤바트 코데시 라도나이 마하르]  

        NIV: Tomorrow is to be a day of rest, a holy Sabbath to the LORD.  

        NASB: Tomorrow is a sabbath observance, a holy sabbath to the LORD.  

  [출 31:15] בִיעִי שַבַת שַבָתֹון קֹדֶש לַיהוָה  וּבַיֹום הַשְׁ  

        [우바욤 하시비이 샤뱌톤 샤바트 코데시 라도나이]  

        NIV: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of rest, holy to the LORD.  

        NASB: but on the seventh day there is a sabbath of complete rest, holy to the LORD;          

  [출 35:2]  יֶה לָכֶם בִיעִי יִהְׁ קֹדֶש שַבַת שַבָתֹון לַיהוָה וּבַיֹום הַשְׁ  

        [우바욤 하시비이 이흐예 코데시 샤뱌톤 샤바트 라도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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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말씀은 안식일이 일주일에 하루 그냥 쉬며 육체적 휴식을 얻는 날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날로서 엄숙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더욱 강건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날인 

것을 잘 보여준다.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성회로 모여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의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날이어야 한다.  

② 안식일에 영적 안식과 육적 안식을 함께 누리는 것이 사실이지만 숨을 돌리며 육체적 휴식을 취하는 

것은 안식일의 일차적인 유익이라기보다는 이차적이요 부수적인 유익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11  

3. 언약의 표징으로서 안식일 

1)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한 날이요 언약의 영원한 표징이었다(출 31:13-

17; 겔 20:10-12, 18-20). 언약에는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가시적인 표징이 있었다. 

무지개가 노아 언약의 표징이었고, 할례가 아브라함 언약의 표징이었고, 성찬이 새 언약의 표징이듯이 

안식일은 시내산 언약의 표징이었다.12  

2)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매주 기억하도록 해주는 것이었다. 

안식일마다 백성들이 일상적인 일을 멈추고 안식하며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언약을 지키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되었다.  

4. 창조와 안식일 

1) 출 20:11 에 나오는 제 4 계명의 지킬 이유는 창 2:1-3 을 반영하고 있다.  

[창 2:1-3] (1)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NIV: but the seventh day shall be your holy day, a Sabbath of rest to the LORD.    

        NASB: but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have a holy [day,] 

 a sabbath of complete rest to the LORD;  

  [레 23:3]   בִיעִי לָאכָה לאֹ תַעֲשוּ  מִקְרָא־קֹדֶש שַבַת שַבָתֹוןוּבַיֹום הַשְׁ כָל־מְׁ  

        [우바욤 하시비이 샤바트 샤바톤 미크라 코데시 콜 믈라하 로 타아쑤]  

        NIV: but the seventh day is a Sabbath of rest, a day of sacred assembly.  

        NASB: but on the seventh day there is a sabbath of complete rest, a holy convocation.  

  [레 23:24]  יֶה לָכֶם רוּעָה   שַבָתֹוןיִהְׁ רֹון תְׁ קֹדֶש מִקְרָא־זִכְׁ  

        [이흐예 라헴 샤바톤 지흐론 트루아 미크라 코데시]  

        NIV: (On the first day of the seventh month) you are to have a day of rest,  

                a sacred assembly commemorated with trumpet blasts  

        NASB: (In the seventh month on the first of the month,) you shall have a rest,  

                a reminder by blowing [of trumpets], a holy convocation.  

11  Stuart, Exodus, 460.  

12  Stuart, Exodus,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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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13  

① 절정의 일곱째 날은 앞선 창조의 날들과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14 

• ⑴창조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소개 공식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던 

그의 일”이란 어구가 세 번 언급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끝마치셨다(1 번).” 혹은 “그의 

일로부터 그치셨다(2 번).”라고 언급됨으로써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세 번 

나온다.  

• ⑵“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날을 마감한 공식이 없다. 이것은 창조계가 잘 발전되어 창조의 

목적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제공하는 영원한 안식을 (인간의 죄에 의하여 깨어져 버리지 않았다면) 

즐기도록 의도되었던 것을 보여준다.  

• ⑶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유일한 날이다.  

• ⑷6 일간의 창조 사역을 묘사할 때와 달리 “일곱째 날”이란 어구가 3 번이나 반복되며 ֹאֹתו[오토]와 

에 들어있는 접미 대명사에 의해 2[보]בוֹ 번 더 언급되어 있다.  

• ⑸첫째 날-넷째 날, 둘째 날-다섯째 날, 셋째 날-여섯째 날이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곱째 날은 6 일 중의 어떤 날과 짝을 이루지 있지 않다. 6 + 1 (six plus one)이라는 문예적 공식은 

연속되는 날 중에서 마지막 일곱째 날을 부각시키고 있다.  

② Walton 은 창 2:2-3 에 두 번 사용된 동사 שָבַת[샤바트]는 “안식하다, 쉬다 to rest”의 의미라기보다는 

전치사 מִן[민]과 더불어 “멈추다, 그치다, to cease, stop”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풀이하였다(KB II: 

1407, cf. 렘 31:36; 호 7:4; 욥 32:1).15 Wenham 도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의미 즉 “그치다(to cease to 

 

13 [창 2:1-3 원문과 번역]  

כֻלוּ  1 בָאָם׃ וַיְׁ כָל־צְׁ הָאָרֶץ וְׁ בֹת בַיֹום   2הַשָמַיִם וְׁ תֹו אֲשֶר עָשָה וַיִשְׁ לַאכְׁ בִיעִי מְׁ כַל אֱלֹהִים בַיֹום הַשְׁ וַיְׁ

תֹו אֲשֶר עָשָה׃  לַאכְׁ בִיעִי מִכָל־מְׁ קַדֵש אֹתֹו כִי בֹו שָבַת מִכָל־ 3הַשְׁ בִיעִי וַיְׁ בָרֶךְ אֱלֹהִים אֶת־יֹום הַשְׁ וַיְׁ

תֹו אֲשֶר־בָרָא אֱלֹהִים לַעֲשֹות׃   לַאכְׁ  מְׁ
  (1)이렇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바브 계속법 미완료: 요약 진술].  

(2)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그의 일을 이미 끝마치시고[바브 계속법 미완료: 

 과거완료] 일곱째 날에 그가 하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그치셨다.  

(3)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אֹתֹו [오토] 직역: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것은 

그날에[בֹו [보], 직역: 그것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시던 그의 모든 일을 그치셨기 때문이다.  

14 Mathews, Genesis 1-11:26, 176.  

15 John H. Walton, Genesis NIVAC (Grand Rapids: Zondervan, 2001), 146.  

http://biblos.com/genesis/2-1.htm
http://biblos.com/genesis/2-2.htm
http://biblos.com/genesis/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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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와 “일을 멈추다(to desist from work)”와 “안식일을 지키다(to observe the sabbath)” 중에서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하였다.16  

③ 베스터만(Westermann)이 지적한 대로 창 2:2-3 에 하나님의 창조의 일을 묘사할 때 사람의 일을 

묘사하는 일상적인 단어 לָאכָה 가 3(cf. 창 39:11; 출 20:9)[믈라하]מְׁ 번 사용된 것은 일곱째 날에 사람도 

그의 일상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17 카쑤토(Cassuto)는 

창 2:2-3 에서 “안식일(sabbath שַבָת[샤바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곱째 날”이라고 한 이유는 

바벨론에서 보름달의 날 즉 매월 15 일을 가리키는 šapattu[샤파투]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8  해밀톤(Hamilton)도 사르나(Sarna)를 인용하며 이방인의 어떤 축제와 

관련지을 가능성 때문에 피했을 것이라고 하였다.19  

④ 메소포타미아에서 각 달의 7 일, 14 일, 21 일, 28 일은 불길한 날로 간주되었다. 이런 문화 배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안식일(일곱째 날)은 천체의 움직임 즉 달의 모양(phases of the moon)과 전혀 관련이 

없고 불길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게 구별된 복된 날이었다. 사람, 장소, 종교적 물건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지만 안식일을 제외하고 느 8:9, 11 에서만 축제일이 성일이라고 명명되었다. 20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이시다. 하나님 이외에 거룩하다고 묘사되는 

모든 것의 거룩함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고 규정된 대로 바르게 그에게 드려지는 데서 유래한다.21 

일곱째 날은 성경에서 거룩하게 된 맨 처음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합당하게 하나님께만 속한 특별한 

지위를 얻은 날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하시던 

그의 모든 일로부터 안식하신 것처럼 창조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해야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⑤ 웬함(Wenham)의 설명에 의하면 성경에서 복은 일반적으로 생물(animate being) 즉 하나님, 사람, 

동물에 국한되어 사용되며 하나님의 동물과 사람에 대한 복은 다산과 성공으로 인도한다(창 1:22, 

28).22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마치시고 큰 기쁨 가운데 쉬신 안식일이 복된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점에서 그렇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2) 하나님의 안식의 사전적 의미 

 

16 Wenham, Genesis 1-15, 35.  

17 Claus Westermann, Genesis: A Commentary trans. J. J. Scullian (Minneapolis: Augsburg, 1984), I:170.  

18 U. Cassuto, Commentary on Genesis trans I. Abrahams (Jerusalem: Magnes, 1964) I:65-68.  

19 Hamilton, Genesis 1-17, 143.  

20 Wenham, Genesis 1-15, 35.  

21 Gordon J. Wenham, The Book of Leviticus NICOT (Grand Rapids: Eerdmans, 1979), 18-27.  

22 Wenham, Genesis 1-15, 36.  



239 

 

①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하여 사용된 동사 שָבַת[샤바트](창 2:2-3)와 병행어로 쓰인 다른 두 동사는 

 이다.23 이 세 동사에 대하여(출 31:17)[나파시]נפש 와 기본재귀(Nifal)어간의(출 20:11)[누아흐]נוּחַ 

월튼(Walton)은 [샤바트]가 일을 그치는 것(to cease)을 나타내고, [누아흐]가 이완/긴장 

완화(relaxation)가 아니라 안전, 안정, 균형(safety, security, stability, equilibrium)의 상태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안식하고 쉬는 것을 나타내며, 기본재귀 어간의 [나파시]가 상쾌/유쾌하게 하는 

것(refreshment)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24  

② 월튼(146)의 설명에 따르면 [누아흐]의 기본능동(Pa‘al, Qal) 어간은 “정착하는 것 혹은 안정되는 것 to 

settle down, settle in”(출 10:14)을 나타낼 수 있다. [누아흐]의 사역어간(Hif‘il)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땅에 평안하게 정착하게 하신 것을 흔히 나타낸다(수 1:15; 삼하 7:1). 동전에 비교하여 

말하면 [샤바트]와 [누아흐]는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기본능동 어간으로 쓰일 때 하나님이 주어로 

나오는 유일한 경우인 출 20:11 에서 [누아흐]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의 질서 정연함과 안정됨 가운데 

누리시는 안식을 나타낸다. 이것은 [누아흐]가 창 2:2-3 의 [샤바트]가 나타내는 창조의 일을 그치신 

것의 반대 면을 보여 주고 있다. [누아흐]에서 파생된 명사 נוּחָה  ,는 태평이나 안정, 안전[므누하]מְׁ

평안의 장소를 나타내는 데에 사용된다. [므누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적으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게 된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왕상 8:56), 하나님께 있어서는 성전(시 132:14)이나 더 큰 성전인 

우주(사 66:1)이다.25   

③ 월튼(147)은 이 세 동사의 사전적 정보가 주는 결론으로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이전 6 일간의 창조 

일을 그치시는 것과 그가 창조한 우주의 질서 정연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시는 것과 그가 그렇게 

 

23 창 2:2-3 에 나오는 שָבַת는 영어 번역에 “rest”로 번역되었고 개역과 개역개정에 “안식하다”로 번역되어 

있다. 출 31:17 의 שָבַת[샤바트]와 וַיִנָפַש[바이나파시 (휴지형)]에 대하여 KJV/NKJV/RSV 는 “rest”와 “be 

refreshed”로 각각 번역하였고, NIV 는 “abstain from work”와 “rest”로 각각 번역하였고, NASB 는 “cease 

[from labor]”와 “be refreshed”로 각각 번역하였다.  개역은 KJV/NKJV/RSV 처럼 “쉬고 평안하였다”로 

번역하고, 개역개정은 NIV 처럼 “일을 마치고 쉬었다”로 번역하였다.  

24 Walton, Genesis, 146-147. 동사 [나파시]의 재귀어간은 출 23:12; 31:17; 삼하 16:14 에만 나오며 하나님에 

대하여는 출 31:17 에서만 사용되었다.  

25 [왕상 8:56]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נוּחָה  을([므누하]מְׁ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시 132: 13-14] (13)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14)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נוּחָתִי   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므누하티]מְׁ

 [사 66:1]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נוּחָתִי   가 어디랴([므누하티]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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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시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하나님은 그날을 복되게 하심으로써 그날에 

그의 호의를 베푸셨다.”라고 요약했다.26  

④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사용된 동사를 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요약하여 설명하면 [샤바트]는 창 2:2-

3 에서 “일을 그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누아흐]는 출 20:11 에서 “안식하다, 쉬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나파시]의 재귀어간은 출 31:17 에서 “유쾌/상쾌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세 동사는 출 23:12 에 한꺼번에 모두 나오며 하나님의 안식을 본 따르는 사람의 안식을 묘사하는 

경우에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27  

3)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  

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느라고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눈을 감고 주무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낮잠을 주무셨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계셨다는 것도 아니다. 이것은 이사야와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이사야(40:28-29)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시 121:3-4)”라고 고백하였다.  

②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창 

1:31).”라는 평가처럼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으므로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 즉 창조의 일을 그치신 것(창 2:2-3)을 나타낸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후 심히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시고 큰 기쁨과 큰 만족을 가지시며 더 이상 창조의 일을 하지 않으시고 안식하셨다. 

 

26  Walton, Genesis, 147: “The seventh day is marked by God's ceasing the work of the previous six days 

and by his settling into the stability of the cosmos he created, perhaps experiencing refreshment as he 

did so. By blessing it, he extends his favor to it.”  

27 출 23:12 의 이 세 동사에 대하여 NIV 와 NASB 는 다음과 같이 잘 구별하여 번역하였다.  

NIV: Six days do your work, but on the seventh day do not work, so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rest and the slave born in your household, and the alien as well, may be refreshed.  

NASB: Six days you are to do your work, but on the seventh day you shall cease [from labor] in 

order that your ox and your donkey may rest, and the son of your female slave, as well as your 

stranger, may refresh themselves.  

  그러나 KJV, NKJV, RSV 는 처음 두 동사를 구별 없이 “rest”라고 번역하고 세 번째 동사를 “be 

refreshed”라고 번역하였는데 개역개정도 그와 비슷하게 번역하였다.  

 개역개정: 너는 엿새 동안에 네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일을 멈추라/일을 하지 말라] 네 소와 

나귀가 쉴[/안식할] 것이며 네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유쾌함을 누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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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며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 쉬는 주기적인 안식이 

결코 아니다.28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은 창조 주간의 일곱째 날을 표시할 때 다른 날들처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니라.”는 공식이 없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29  피곤하시지도 

곤비하시지도 않으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일주일의 어느 한 날에 특별한 

안식을 취하실 필요가 없으시므로 매주 안식일을 지키시는 것이 아니고 창조를 완성하신 후 계속하여 

영원한 안식을 누리신다.  

③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보좌 삼으시고 땅을 발판 삼으시며(사 66:1) 온 

우주의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것을 말한다.30  

• 인간 창조가 여섯째 날 창조 사역의 절정이긴 하지만 창 1:1-2:3 의 내러티브의 결론이 아닌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일곱째 날에 있었던 

일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이 창조의 주된 목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에 만물을 채우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안식을 취하셨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을 갖도록 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그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 즉 

영원한 안식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완성되어 질서 정연하고 

안정된 우주가 주는 안식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다.  

• 하나님께서 자기 안식처에 거하심은 왕으로 등극하시어 온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 것을 

밝히는 일이다. 왕으로서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시는 하나님은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시 104:2-

4).” 이렇게 성경은 우주(cosmos)를 하나님의 신전(temple complex)으로 묘사하고 성전(temple)을 

소우주(microcosmos)로 묘사하며 하나님께서 신전인 우주에서 그리고 소우주인 성전에서 안식을 

찾으시고 누리시는 것을 말한다.31  

 

28 R. V. G. Tasker, John TNTC (Grand Rapids: Eerdmans, 1960), 86-87.  

29 Waltke, Genesis, 68.   

30 Walton, Genesis, 148-152.  

31 Walton, Genesis, 148-149; Sailhamer, Pentateuch, 87, 321; Mathews, Genesis, 177 n. 221 등에서 

지적하는 신전으로서의 우주와 작은 우주로서의 성전과의 관계를 알게 해 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⑴넷째 날에 창조된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언급할 때 사용된 빛(מָאוֹר [마오르] 창 1:14)은 성막의 금 

촛대의 불( נֹרַת הַמָאוֹר מְׁ  출 35:14 “불켜는 등잔대”)을 나타내는 용어와 같다.  

 ⑵에덴 동산(창 2:10-14)과 성전(겔 47:1)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 비슷하다.  

 ⑶아담이 에덴동산을 가꾸고 돌보는 일과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언급하는 

동사(עבד[아바드])가 똑같다.  

 ⑷창조 기사에 사용된 용어들이 성막 건축을 묘사할 때도 그대로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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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א אֱלֹהִים אֶת־כָל־אֲשֶר עָשָה  보시기에 (וַיַרְׁ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출 39:43a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לָאכָה א מֹשֶה אֶת־כָל־הַמְׁ  (וַיַרְׁ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כֻלו  (וַיְׁ

출 39:32a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가 끝났다(  כַן אֹהֶל וַתֵכֶל כָל־עֲבֹדַת מִשְׁ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 מֹועֵד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다. 

창 2:2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תֹו לַאכְׁ בִיעִי מְׁ כַל אֱלֹהִים בַיֹום הַשְׁ וַיְׁ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אֲשֶר עָשָה

날에 안식하시니라 

출 40:33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כַל מֹשֶה אֶת־ וַיְׁ

לָאכָה  (הַמְׁ

창 2:3a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בָרֶך וַיְׁ

בִיעִי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אֱלֹהִים אֶת־יֹום הַשְׁ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בָרֶך וַיְׁ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אֹתָם אֱלֹהִים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출 39:43b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בָרֶךְ אֹתָם מֹ שֶ ה  (וַיְׁ

 

⑸“하나님의 신(רוּחַ אֱלֹהִים)”이란 용어가 창 1:2 과 출 31:3 에 사용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통하여 

창조의 일을 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신의 도움으로 그들의 성막 건축의 일을 할 수 있었다.  

 ⑹출 40:34 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כָן הוָה מָלֵא אֶת־הַמִשְׁ בֹוד יְׁ 라는 것과 왕상 8:11”.(וּכְׁ 의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성전)에 가득하였다(הוָה הוָה אֶת־בֵית יְׁ בֹוד־יְׁ 라는 것과 사 6:3”.(מָלֵא כְׁ 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לאֹ  בֹודֹומְׁ כָל־הָאָרֶץ כְׁ ).”라고 한 스랍들의 말이 비슷하다.  

 ⑺“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고 그 성소[ו דָשֶֹ֑  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מִקְׁ

두신 땅 같이 지으셨다.”라는 시편 78:68-69 의 말씀은 성소가 하늘과 땅처럼 지어진 것을 말한다.  

 ⑻“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מֹושָב]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 נוּחָתִי  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시 132:13-14).”라는 말씀은 안식이 성전의[מְׁ

주된 기능이고 성전이 여호와께서 항상 안식을 찾는 곳임을 보여줌으로써 안식의 주제를 통해 소우주인 

성전과 신전인 우주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알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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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것이 여섯째 날에 끝마치신 창조의 일을 그치시고 질서 정연한 

우주의 안정 가운데서 신전인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즉위하신 것을 나타낸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부터 왕으로서 우주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섭리의 일을 하시며 창조의 세계가 더 높고 

더 복되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때까지 일을 계속 하실 것임을 가르쳐 준다.  

• 하나님의 안식은 온 우주의 주권자로 취임하신 것이고 창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마귀를 통하여 죄가 들어옴으로써 죄와 사망과 마귀가 

왕노릇하는 것을 폐하시고 은혜와 생명과 그리스도가 왕노릇하시도록 구원의 일을 계속 해 오셨다.  

•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 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 5:17).”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하시며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요 9:3-4).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요 17:4-5).”라고 기도하셨고 그리스도로서 백성의 구원의 길을 마련하시고 

“다 이루었다(요 19:30).”라고 말씀하셨다.  

•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며 섭리하시고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구원하신다. 

4) 하나님의 안식의 의의  

①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시며 창조로 시작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며 끝이 날 때 더 높고 복된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보여 주셨다.  

•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은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기리는 

날이고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을 새롭게 하는 날인 것을 보여 준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 뜻을 높이고 기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목표를 향하여 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새롭게 기억해야 한다.  

• 히브리서 저자(4:3-11)는 시 95 편과 창 2:1-3 을 들어 하나님의 안식에 대하여 말한다. 그는 출애굽 

후 광야에서 마음을 강퍅하게 하고 여호와를 시험하던 백성들이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설명했다. 히브리서 저자의 권면처럼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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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월튼(148)의 말대로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되어 질서 정연하고 안정되고 평온한 우주 만물이 주는 

안식으로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세상과 세상의 일로부터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보존하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을 나타낸다. 성막 혹은 성전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신전이란 개념에 대한 

상징적 실재이다. 월트키(68)의 말대로 고대 근동의 창조신들은 혼돈의 세력에 대한 승리의 상징으로 

신전을 지었지만32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에 의한 질서 정연한 우주의 통치를 보여주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더불어 매주 그들의 일로부터 쉬며 안식할 수 있는 소우주인 성전을 통하여 가시화된다. 

 

32 바벨론 창조 설화 에누마 엘리시(ANET 60-72, 501-503)에서 마르둑은 티아맛을 죽이고 신들과 우주를 

자신의 통치아래 재편성하고 거룩한 도시 바벨론을 짓는다. 안식과 신전에 대한 것은 에누마 엘리시 1:35-

40 과 6:48-58 을 보라.  

바알이 언급되는 많은 우가릿 문헌중 6 개의 토판에 기록된 바알 신화(KTU 1.1-6 = CTA 1-6)가 

바알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6 개의 토판에 남아 있는 바알 신화는 전체 본문의 약 50%를 전해 

주고 있다. 바알 신화는 ⑴ 바알과 얌의 싸움(KTU 1.1-2 = CTA 1-2), ⑵ 바알의 전 건축(KTU 1.3-4 = CTA 

3-4), ⑶ 바알과 못과의 싸움(KTU 1.5-6 = CTA 5-6) 등으로 세 구분할 수 있다. 이 세 이야기는 바알에 관한 

하나의 긴 이야기의 부분들인지 아니면 바알에 관한 독립된 이야기인지 확실하게 결정하기가 어렵다. 이 

중에서 바알 신화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알의 왕궁 건설로 결말이 나는 길고 복잡한 이야기이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얌이 왕궁을 원했지만 바알에게 패배함으로써 그는 그의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었다. 바알의 

승리는 (엘의 궁극적인 주권아래 있는) 신들에 대한 그의 왕직을 수립해 주었지만 왕궁이 없는 왕은 왕이 

아니다. 왕은 마땅히 궁전을 가져야 한다. 이러므로 왕궁 건설 이야기는 바알의 이야기를 바알이 얌을 

정복함으로써 왕이 될 권리를 얻은 때로부터 왕궁의 건설을 통해 그 권리를 정상적으로 확립하는 데까지 

전개된다. 아낫은 위협적인 방법들을 통해 엘에게 남편 바알을 위한 궁전을 요구하나 성공하지 못한다. 

바알과 아낫은 코사르-하시스가 금과 은으로 만들어 준 물품을 뇌물로 하여 엘의 아내인 

아시랏(Athirat=Elat 엘랏=Asherah 아세라)으로 하여금 엘에게 바알을 위한 궁전을 요구하도록 하여 엘의 

허락을 받아낸다. 코사르-하시스가 궁전을 짓는다. 코사르-하시스가 바알에게 궁전의 창을 낼 것을 권할 

때 처음에는 바알이 거절하나 나중에는 허락한다. 다시 신화와 종교 사이의 상호 관계가 왕궁 에피소드에도 

분명히 드러난다. 하늘의 바알의 왕궁은 지상의 그의 신전에 의해 물리적으로 표현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늘 왕궁의 확립은 지상 신전의 권위의 기반이다. 이 둘은 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하늘 

왕궁이 바알에게 권위와 보호를 주었고 그것이 유지되는 한 바알은 지상에 농작물에 필요한 유익한 비를 

내려줄 것이다. 바알의 지상 신전에서 종교의 역할은 바알의 왕직과 권위의 인정인 동시에 가뭄과 기근을 

가져오는 혼돈의 위협적인 세력에 대항하여 그것을 영구히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바알 신화에 대한 번역은 

ANET 129-142 와 J. Gibson, Cannanite Myths and Legends (Edinburgh: T. & T. Clark, 1977)를 참고하라.  

  왕 구데아는 신 닌기르수와 그의 아내 바우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신전을 짓는다. 신전 

봉헌은 7 일간 계속되며 이 중 신전의 역할도 언급된다. 구데아 실린더에 대한 번역은 Thorkild Jacobsen, 

The Harps That Once . . . (New Haven: Yale Univ. Press, 1987), 386-444 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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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왕이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다.33 

• 안식일은 큰 그림을 그리는 날이다. 그리고 그 큰 그림은 나도 아니고 나의 가족도 아니고 나의 

나라도 아니고 나의 세상도 아니고 나의 세상의 역사도 아니다. 그 큰 그림은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성소를 공경하라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는 말씀이 레 19:30 과 레 26:2 에 

똑같이 나온다.  

• 월튼(152-153)이 지적한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 통치를 인정하는 길이며 하나님이 

소우주인 성전에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한 하박국(2:20) 선지자의 말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기이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다.  

• 성전의 공간에 대한 관계는 안식일의 시간에 대한 관계와 같다. 공간과 시간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인정하며 안식일에 성소에서 시간을 바쳐 하나님을 공경하며 예배해야 한다.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예배가 적절한 역할을 하는 세계관을 요구한다.  

• 안식일은 자아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되돌리는 재시작의 

단추(reset button)와 같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다(사 

56:2).” 여호와는 이사야를 통하여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네 길로 

행치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치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사 58:13-14).”고 

말씀하셨다.  

③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며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시 74:16-17)34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다.  

•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창조의 위대한 일을 마치시고 그것을 마치셨을 때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을 따라 일의 주가 되시고 일의 노예가 되지 말 것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왕이신 하나님의 일-안식의 본을 따르며 엿새 동안 

 

33 Walton, Genesis, 158.  

34  [시 74:16-17] (16)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17)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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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고 이레 되는 날에 쉼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성별된 것을 드러내야 

한다.  

•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쉬신 것처럼 사람도 창조의 목적에 따라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쉬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그치시고 심히 좋은 창조의 세계를 보시고 만족해하시며 유쾌함을 누리신 것처럼(출 31:17) 사람도 

엿새 동안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일을 그치고 안정과 평안과 안전 가운데 안식을 누리고 숨을 

돌리며 상쾌함을 맛 보아야 한다(출 23:12).  

④ (엿새 동안의 창조의 일을 끝내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엿새 동안 공간이 정복되었고 일곱째 날에 시간이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35  

• 사람은 공간의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시간의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일의 주가 되시어 일의 목적을 

알고 목표를 세워 일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일을 그치시며 평안 가운데 안식하심으로써 그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 주셨다. 하나님의 창조-안식의 모범을 따라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엿새 동안에는 힘써 일함으로써 공간을 정복하는 일을 하며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고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하여야 한다.  

• 공간과 시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땅의 정복은 존재의 필수 요소인 시간을 희생하여 

얻는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시간을 들여 공간을 얻는다. 그러나 땅의 정복은 일과 안식의 경계선에 

이르러 갑자기 멈춘다. 시간이 존재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땅의 정복이 시간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땅의 정복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모든 시간을 

땅의 정복에 바치며 일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엿새 동안 창조의 목적을 따라 일한 후 

안식일에 쉬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소망을 새롭게 해야 한다.   

5. 출애굽과 안식일 

1) 출 20:11 은 하나님의 창조-안식의 일을 언급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지만, 신 

5:15 는 하나님의 구원 즉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며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한다.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서 창조의 사건과 출애굽의 사건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고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의존을 강조하고 있다.36  

① 안식일에 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일부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라는 과업과 함께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음을 

 

35 Waltke, Genesis, 67.  

36 Craigie, Deuteronomy,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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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는 것이다. 출애굽은 창조의 한 유형으로서 창세기의 창조 기사와 비슷한 면을 갖고 있다.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사실상 국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이다.37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② 출애굽의 목적들 중의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창조 때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원래의 일과 

안식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일년 52 주, 주 7 일 동안 어느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에서 해방되고 주 6 일만 일하고 하루는 쉴 수 있게 된 것은 

대단히 큰 복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의 고달픔을 회고하면서 안식일에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 종들, 나그네들, 가축들까지 일하지 않고 쉬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모두 나누어 갖는 복된 날이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으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써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 

국가를 이루어 안전과 안정과 평안을 되찾고 태평한 가운데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을 상기시켜 준다.  

2) 출 20:11 은 창조에 근거를 두었고 신 5:15 은 구원에 근거를 두었다고 주장하며 창조와 구원이 전혀 

관련이 없는 별개의 두 일처럼 구별하여 설명하는 것은 잘못이다.38  

① 출 31:12-17 은 출애굽 사건이 창조와 구원을 함께 결합하고 있는 것을 잘 보여 준다.  

• [출 31:12-17] (12)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14)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15)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니라[개역: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 안식일을 언약의 표징으로 언급하고(출 31:13, 17) 여호와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언급하고(출 

31:13)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고 경고하며(출 31:14)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요구하신 것(출 31:17)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지켜야 준수 조항을 받은 언약 백성인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출애굽의 구원을 

염두에 둔 것이다.  

▪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언약의 표징으로 하나님의 창조-안식의 본을 따라서 행하는 

일인 것을 언급하는 것은(출 31:16-17) 창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 출 31:13-17 이 보여 주는 것처럼 창조와 구원을 명시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37 Craigie, Deuteronomy, 157 n. 18 의 지적대로 출 15:16 하반절의 “당신이 사신( ָקָנִית[카니타]) 백성”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으로 번역할 수 있다.  

38  Collins, Genesis 1-4, 9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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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일곱째 날을 쉴 안식의 날이요 성회라고 부르는 것은 육체를 위한 안식과 영혼을 위한 안식, 즉 창조와 

구원이 결합된 것을 암시한다(레 23:3). 

• [레 23:3]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שַבַת שַבָתֹון ESV: a sabbath of solemn 

rest; NASB: a sabbath of complete rest; NIV: a day of sabbath rest)이니 성회의 날( רָא־קֹדֶש  מִקְׁ

ESV/NASB a holy convocation; NIV: a day of sacred assembly)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③ 구속적 언약이 손상된 창조를 회복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사 56:6-8). 

• [사 56:6-8] (6)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8)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3) 제 4 계명에서 출애굽과 안식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주일(주님의 날, 계 1:10)의 관계와 

매우 유사하다.  

① 애굽의 압제로부터의 구원과 새로운 백성의 창조를 표시하는 출애굽은 옛 생활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구원과 새 사람의 창조를 표시하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유사하다. 출애굽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구원과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다.39  

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집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을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구원해 주신 일을 예표하고 있다. 안식일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다. 15 절로 

이루어진 시편 92 편은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 사 58:13 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불렀다.40    

4)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기념하며 일년에 한 번 유월절을 지키고 매주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킨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며 일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고 매주 첫째 날에 주일을 지킨다. 안식일/주일은 창조를 되돌아보며 영원한 안식의 

 

39 Craigie, Deuteronomy, 158.  

40  [시 92:1-5] (안식일의 찬송 시) (1-3)지존자여 십현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풂이 좋으니이다 

(4)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5)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사 58:13-14] (13)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14)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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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창조를 내다볼 뿐만 아니라 구원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온전한 구원을 내다보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방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다.  

3. 안식일의 기원: 창조의 규례인가 아니면 구원의 규례인가?      

1. 롱맨(Longman)은 다음과 같이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일의 중요성을 설명하며41 안식일 규례를 

창조의 규례로 보았다.  

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율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며 

백성의 삶의 지침으로 주신 최고의 율법인 십계명에 들어 있다(출 20:8-11; 신 5:12-15).  

2)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언약의 준수 조항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왕으로서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징표라고 지적되었다(출 32:12-17; 겔 20:20).  

3)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창조와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결혼과 노동과 함께 제정하신 창조의 

규례로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이레 중 하루를 구별하여 쉬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다. 

4)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구속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종살이하던 곳인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물론이고 종들과 객과 가축에게까지 베푸신 구원의 은택을 즐기는 

것이다.  

2. 보스(Vos)는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해진 어떤 것에 근거하지 

않고 세상의 창조 때에 행하여진 것에 근거한 것을 지적하며 모든 인간에 주어진 명령으로서의 일반적인 

타당성이 이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42  

1) 보스는 만나를 줍지 않는 안식일을 언급하는 출 16:23 을 제외하고 시내산 언약 이전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언급이 모세 오경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을 언급하면서도 라반이 야곱에게 칠일을 채우면 

라헬도 아내로 주겠다고 한 말(창 29:27)은 안식일의 원래 제도의 잊혀진 배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안식일 규례를 창조 규례로 보는 보스의 주장은 “안식일 준수에 대한 명령은 창세기 2 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창조 자체에 속한 것이고 엿새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안식하는 안식일은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도덕법의 한 패턴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43   

2) 몰러(80-81)는 안식일 규례가 하나님이 창조 때에 사람의 마음에 새겨 주신 법이라면 세상 사람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있어야 할 터인데 안식일에 대한 보편적인 인식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 볼 수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조차도 분명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며 보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몰러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일에 만나를 줍지 않고 여섯째 날에 이틀분의 만나를 주었다는 

 

41  Tremper Longman III, Immanuel in Our Place (Phillipsburg: P&R, 2001), 164-170.  

42 Geerhardus Vos, Biblical Theology (Grand Rapids: Eerdmans, 1948), 139.  

43 Mohler, Words From The Fire, 80: “Geerhardus Vos argued that the command is in creation itself, as 

evidenced by Genesis 2, and that the Sabbath is to be a pattern of moral law for all peoples and all 

times everywhere-six days of labor and one day of 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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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출 16 장)이 있고 출 20 장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에 첫 단어로 “기억하라”는 동사가 나오는 

것에 유의하면 십계명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출 20:9-10)” 안식일 패턴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3) 호튼(Horton)도 특히 청교도들의 영향을 받은 개신교 주석가들과 보스가 안식일 규례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창조 규례로 보았지만 안식일 규례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리는 

특권으로 보는 것이 본문의 지지를 받는다고 주장하였다.44  

① 창 2:2 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다는 기록이 있지만 피조물로 하여금 출 

20:8-11 에 기록된 제 4 계명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안식을 즐기도록 하는 언급된 것이 없다.  

② 우리가 객관적으로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어 거룩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의 안식을 존중하고 즐기실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출 31:14).”고 하신 것은 모세를 통하여 안식일 규례를 주실 때에 비로소 

주셨던 말씀이다.  

③ 모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와 함께 그의 안식을 나누도록 초청―아니 사실상 

명령―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즉 안식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것의 요점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례로 보는 것이 좋다.   

4) 도우마(Douma)는 안식일이 에덴 동산에서 제정되고 족장들에 의해 지켜지고 시내산에서 계명으로 

반복되고 그리스도에 의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겨지고 신약교회에서 처음부터 제 4 계명에 근거하여 

지켜졌다는 주장이 4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한다.45 

① 구약에서 안식일 준수는 출애굽기 16 장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우리가 창 29:27-28 에서 칠일 동안 

결혼 잔치에 대한 것을 읽지만 안식일이 없었던 것인지 아니면 있었으나 언급되지 않은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안식일이 창조 규례라면 에덴동산에서 시내산까지 이르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창 2:1-3 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언급이지 사람이 지키도록 명령된 안식으로서의 안식일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하나님은 6 일간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던 과거의 사건을 근거하여 출애굽기 

20 장에 기록된 대로 나중에 시내산에서 자신을 본받아 일곱째 날에 안식할 것을 명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신명기 5 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44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14.  

45 Douma, Ten Commandments,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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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안식일을 제 4 계명에 근거하여 지켰다는 명시적인 기록이 없다.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날 안식 후 첫날[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모였다는 

기록이 있다(요 20:19, 26; 행 20:7).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연보할(고전 16:2)” 권면하였다.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주의 

날”[=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었고 인자 같은 이[=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계 1:9-16). 이러한 

기록들은 일요일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생각한 것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바울의 서신들은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중시할 필요가 

없고(롬 14:5) 안식일을 지키려는 것을 승인하지 않고(갈 4:10) 안식일이 그림자로서(골 2:16-17) 

실체인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사라진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④ 신약 교회가 제 4 계명에 근거하여 일요일을 처음부터 지켰다는 주장에 반하여 교회가 주후 첫 몇 세기 

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여러 가지 암시들이 있다. 주후 2 세기 전에 신자들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고 

안식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기록이 없다. 오히려 일요일에 낮 동안 일을 하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모인 것으로 보인다. 주후 321 년에 콘스탄틴 대제는 일요일을 쉬는 날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이 결정이 안식을 위한 엄격한 규정을 가진 새로운 안식일로 나아가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왜냐하면 일요일이 자주 씨 뿌리고 심는 일에 가장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콘스탄틴은 농부들에게 

일요일에 일을 하도록 했었기 때문이다. 주후 5 세기까지 교회 신자들은 모이는 통일된 시간을 갖지 

못했고 토요일에 모이기도 하고 일요일에 모이기도 했다. 일요일에 안식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다. 초대 교회 시대 동안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연결이 여기 저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두 날에 대한 본격적인 신학적인 논의는 중세교회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네 가지 

사항에 비추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 안식일과 주일이 너무 다르므로 우리는 이 둘을 

동일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        

5) 안식일의 기원에 대한 문제의 결론은 안식일을 창조의 규례로 보는 것보다 구원의 규례로 보는 것이 

성경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다.  

① 도우마(Douma)가 지적한 대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애굽후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기 전까지 이르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후 만나를 거두면서 안식일 

준수에 대한 실제 교육을 받고(출 16:21-30)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출 20:8-11)를 받았다.  

② 몰러(Mohler)의 주장한 대로 이스라엘은 십계명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거둘 때 

평일과 안식일을 구분하였던 교육을 되돌아보며 안식일을 기억하고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하는(출 20:9-10)” 

안식일 패턴을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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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우마(Douma)가 지적한 대로 창 2:1-3 은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언급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본받아 일곱째 날에 안식하라는 명령은 출애굽후 시내산에서 이르러 맺은 언약의 준수 조항으로 

주어진 것이고(출 20:8-11) 신명기 5 장에서는 출애굽 사건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로 언급되어 있다. 

④ 호튼(Horton)이 지적한 대로 모세 시대에 비로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그와 함께 그의 안식을 

나누도록 명령하셨다. 교제 즉 안식하며 하나님을 즐기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는 

불신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규례로 보는 것이 좋다.   

4. 구약의 안식일의 의의와 목적      

1. 클라우니(Clowney)는 안식일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46  

1) 안식일은 사람에게 육체적 휴식을 제공하며 일과 휴식이란 리듬이 필요한 존재임을 기억하게 한다. 

안식일의 가장 간단하고 기본적인 의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육체적 안식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엿새 동안의 일과 하루 동안의 휴식이 가장 효과적인 리듬인 것을 아시고 애굽의 폭군적인 

노예 감독자들과 달리 육체적 건강을 고려하셨고 일곱째 날에 일하지 않도록 여섯째 날에 2 일분의 

만나를 줍도록 제공하셨다. 하나님은 가족 구성원 전부와 종들 그리고 나그네 그리고 동물에게까지 

안식일에 육체적 쉼을 갖도록 일하지 말라고 명하셨다.  

2) 안식일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것을 기억하게 한다. 하나님은 창조를 

마치시고 피곤해서 쉬신 것도 아니고 일이 없어서 쉬신 것이 아니라 선하게 창조된 피조물 특히 그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과 교제하시는 것을 만족해하시고 기뻐하시며 영원히 안식하셨다.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안식으로 사람이 들어오도록 의도하셨다. 사람이 경험하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사랑하시고 돌보실 때 평안한 가운데 누릴 수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고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  

3) 안식일은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구원을 기억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최종적인 안식을 

바라보게 한다. 안식일은 창조의 징표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징표이다. 안식일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 구속과 약속의 땅에서 누리는 안식을 기념하며 지켜졌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백성으로 삼은 언약의 징표였다. 공간과 시간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하나님의 구별된 언약 백성이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이로 오셔서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이 

바라보았던 안식 즉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 의와 생명과 천국을 누리는 진정한 안식을 주셨다.  

2. 호튼(Horton)은 안식일의 목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47  

 

46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54-57.  

47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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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셨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우리 인간의 통상적이고 육체적인 안식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보존하시고 돌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가 지은 세상의 일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은 

활동으로부터의 그침이 결코 아니다. 히브리어에서 “안식”이란 단어는 “평화, 평강, 평안”이란 단어와 

매우 가깝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예루살렘 = 

“평강의 도시, 안식의 도시”)과 거룩한 시간(안식일)에 평화와 안식이 있다.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이 아니시고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더라도 평화와 안식의 영원한 

상태로 존재하신다.  

2)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안식의 거룩한 곳(a holy place of rest)으로 만드시고 안식의 안식일 시간(a 

Sabbath time of rest)을 주심으로써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려고 하셨다. 아담이 끝까지 순종하였더라면 

생명 나무의 열매를 받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안식일 안식(eternal Sabbath rest)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불순종의 거역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 안식일 안식은 더 이상 창조의 규례가 아니고 

구원의 규례가 되었다. 이제 안식일 안식은 더 이상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 맺어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주신 특별한 

백성이었다. 하나님은 창조 규례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규례로서 그의 백성들에게 안식일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갔고 그들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갈 구원의 부르심이요 복음 선포의 그림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고난과 수고, 희생 제사와 

의식들의 끝 그리고 최종적인 안식을 바라보며 매주의 끝인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주의 마지막에 메시아(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았다.  

3) 때가 되어 그리스도가 오셔서 둘째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모든 순종을 하시고 첫 아담과는 

달리 우리에게 생명 나무로 나아갈 길을 여시고 하나님 자신이 즐기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길을 

열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매주 마지막 날(일곱째 날)에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우리는 매주 첫날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되돌아본다. 안식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누리는 

영생이다. 

4) 안식과 관련된 구약의 안식일, 안식년, 희년 등의 제도는 사람들에게 육체적 휴식과 사회 경제적 해방을 

주며 땅에게도 쉼을 주는 정말 유익한(useful)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실용적인(utilitarian) 데 있지 

않고 신학적인(theological) 데 있다. 안식일 규례를 포함한 모든 율법의 주된 요점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려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즐기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기는 길을 가리킨다.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만 안식을 찾을 수 있다(시 62:1, 5). 안식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마치시고 들어가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원한 안식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진정한 안식을 맛보고 누리며(마 



254 

 

11:28-30)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성화의 삶을 살다가 우리 일을 쉬게 되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보여주며 영원한 안식에로 초대하는 것이다(히 4:8-10).    

5. 예수님과 안식일      

1.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눅 4:16) 가르치셨다(막 1:21; 6:2; 눅 4:31; 6:6; 13:10).  

2.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의 백성을 위한 참된 안식임을 밝히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고 말씀하셨다.48 예수님의 

안식에로의 초청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은 다윗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분으로부터만 옵니다. . . . 내 영혼아,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찾으라. 

나의 소망이 그분으로부터만 오기 때문입니다(My soul finds rest in God alone; my salvation comes from 

him. . . . Find rest, O my soul, in God alone; my hope comes from him [(NIV Ps 62:1, 5).”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3.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시장한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도록 허락하셨다(마 12:1-8; 막 2:23-28; 눅 6:1-5).  

1) 사울을 피하여 다윗과 그 함께 한 자들이 놉에 갔을 때 시장하여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다(삼상 21:1-6; 마 12:3-4; 막 2:25-26; 눅 6:3-4).49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일어난 일이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을 하였다(민 28:9-10; 레 24:8).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마 12:6; cf. 요 2:19-22).  

2) 하나님은 언약을 어기고 패역한 백성이 드리는 제사나 번제보다 백성이 인애를 베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먼저 구하셨다(호 6:6; 미 6:6-8; 사 1:10-17; 삼상 15:22).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막 2:27).  

3)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마 12:8; 막 2:28; 눅 6:5).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주인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므로 결국 하나님이신 인자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에도 주인이 

되신다.50  

 

48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22: “God commanded the Sabbath observance through Moses, 

but Christ Himself is the Sabbath for His people, as He says in Matthew 11:28-30.”  

49 제사장의 이름이 삼상 21:1-2 에는 아히멜렉이나 막 2:26 에는 아비아달로 되어 있다. 이 차이를 설명하는 

이유로 흔히 아버지와 아들을 같은 이름으로 부른 것(cf. 삼상 22:20; 삼하 8:17; 대상 18:16), 아들이 

아버지와 제사장 직무를 같이 행한 것, 혹은 아들인 아비아달이 더 유명했고 다윗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제사장이었던 것 등이 제시된다.  

50 이상근, 신약주해 마태복음 (서울: 총회교육부, 1982), 198 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성전의 주요, 만물의 주시니 분명히 안식일의 주가 

되신다(Bengel).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상적인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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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님은 상하고 지친 백성을 돌보시는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보이시며(사 42:1-4; 마 12:17-

21) 안식일에 여러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병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1)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병을 고치시는가를 엿보아 송사하려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는 데서 한편 손(오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마 12:9-14; 막 3:1-6; 눅 6:6-11).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붙잡아 내어주는 것이 당연하듯이 안식일에 양과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사람을 병에서 구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시며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다.  

2)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다(눅 13:10-17). 고침 받은 여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나 회당장은 분을 

내고 무리를 선동하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물을 그릇에 담아 운반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식일에 짐승을 위해 물 긷는 

것은 허용되므로 소나 나귀를 마구에서 풀어내어 물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서 먹이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과 아브라함의 딸, 물 먹이는 것과 병 고치는 것, 몇 시간의 매임과 

18 년 동안의 매임, 마구에서 푸는 것과 사탄에게서 푸는 것을 예리하게 대조하시며 자신이 안식일에 

꼽추 여자를 고치신 것을 정당화하셨다.  

3)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셔서 그 앞에 있는 수종병 든 한 사람을 

고쳐 보내시며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안식일에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 끌어내는 것처럼 

합당하다고 말씀하셨다(눅 14:1-6). 

4) 예수님은 안식일에 베데스다 못의 행각에 있던 38 년 된 병자를 보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셨다(요 5:1-9).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짐을 옮기는 것으로 보고 옳지 않은 일로 여겼다(요 5:10).51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다고 하여 예수님을 핍박했다(요 5:16).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 아버지라 하여 

 

되신다(Plummer, Bruce). 그리스도 자신이 인격적 안식일이므로 그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에게 이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안식일 준수가 된다; 그를 떠나가는 모든 것은 안식일 파괴가 된다(Lange). 

유대인의 안식일이 주의 날(계 1:10)로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변경된 것은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완성자이신 것을 표시한다(Clarke)."  

51 Douma, Ten Commandments, 118-119. 예레미야(17:19-22)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은 평일에 하던 일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이러한 짐을 옮기는 일로 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38 년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고 안식일로부터 해방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감사가 세세한 규칙의 순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유가 새로운 속박으로 대치되고 

안식이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훼손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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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요 5:17-18). 예수님이 모세가 율법을 

주었으나 유대인들 중에 지키는 자가 없다고 하시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이 귀신들렸다고 하며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라고 되물었다(요 7:19-

20). 그 때 예수님은 한 가지 일 즉 안식일에 38 년 병자를 고친 일을 그들이 괴이하게 여긴 것을 

지적하셨다(요 7:21). 그리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요 7:23-24).”고 말씀하셨다.  

5)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요 9:4-5).”고 하시며 안식일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맹인은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요 9:6-7). 어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고 어떤 바리새인들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라고 말하며 서로 쟁론하였다(요 9:16). 고침 받은 맹인은 바리새인들에게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요 9:32-33).”라고 말했다. 

5. 마태 복음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자신이 안식일이 바라보았던 참된 안식이고(마 11:28-30) 

안식일의 주인이시고(마 12:5-8) 예언된 고난의 종에 대한 성취로 오셔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지치고 피곤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돌보시며 쉼을 주시는 분이다(마 12:17-21).52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두려움 대신 소망을 주시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자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시다.   

6.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신 것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한 그들의 왜곡된 견해에 

대한 것이지 제 4 계명 자체의 유효성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몸소 제 4 계명을 실천하시며 

제 4 계명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으므로 사람이 즐길 계명인 것을 가르치시며 제 4 계명의 유효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셨다. 안식일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하라 혹은 하지 말라”는 세밀한 규칙 안에 

사람을 가두는 억압의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요 복이며 마음에 부담감을 주는 방해 

거리들 없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날이고 앞으로 더 풍성하게 누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날이다.  

6. 바울과 안식일      

1. 롬 14:5, 갈 4:10, 골 2:16-17 등은 안식일 폐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구절들이다.  

• [롬 14:5]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낫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52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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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4:8-11] (8)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9)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10)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11)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 하노라  

• [골 2:16-17] (16)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2. 롬 14:5 에서 날을 비교하는 것은 안식일과 평일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이 금식에 좋은 날인가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있던 것을 염두에 둔 날들의 비교이다.  

1) 금식의 날로서 어떤 사람은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낫게 여겼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겼다.  

2) 바울은 금식의 날과 관련하여 어떤 날을 다른 날보다 낫게 여기든 모든 날을 같게 여기든 그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며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롬 14:6).”고 말했다.  

3) 따라서 금식의 날의 선택 문제를 다루는 롬 14:5 은 (본질상 금식의 날이라기보다는 축제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과 관련된 구절이 아니다.  

3. 갈 4:10 에 의하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날[헤메라스]과 달[메나스]과 절기[카이루스]와 

해[에니아우투스]를 삼가 지켰다(갈 4:10).” 한글 성경에 단수로 번역되었으나 복수형으로 나오는 “날들”은 

안식일을 가리키고 “달들”은 월삭(민 10:10; 28:11-13)을 가리키고 “절기들”은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등을 

가리키고 “해들”은 안식년과 희년을 가리킨다.  

1)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후에 유대주의자들의 이단적 가르침을 

따라 그 복음을 떠나 구원을 받기 위해 할례를 받고 여러 절기를 지키며 율법을 지키려고 한 것을 말한다. 

유대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할례와 절기를 말하는 과정에서 바울은 “날들” 즉 안식일도 언급하였던 

것이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님을 역설하면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의롭다 함을 얻기 위해 안식일을 비롯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였다.  

3)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말처럼 구원의 조건으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일이 사실상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4) 그러나 유대주의적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폐지되었다는 바울의 선언이 곧 바로 매주 하루를 안식의 

날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제 4 계명의 폐지의 선언이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주의 날, 주일”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의 해방을 축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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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므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에 안식하며 주일로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제 4 계명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다.  

4. 골 2:16-17 에 의하면 안식일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다. 여기에서 안식일은 그림자에 속한 것으로서 지킬 

필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그림자가 있으면 몸이 있다. 그러므로 구약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신약에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1) 구약 시대에 그림자를 통하여 예표된 내용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는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예표한 것이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며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며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다(마 11:28-29).  

2) 그림자에 속한 안식일 즉 토요일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유대적 절기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사라졌고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유대적 절기와 관련된 구약의 안식일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체인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제 4 계명은 여전히 지켜야 할 계명으로서 유효하며 

신약적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53 

3) 제 4 계명의 신약적 형태는 “주님의 날, 주일(계 1:10)”이다. 주님의 날 곧 주일은 그리스도의 날이고 

그리스도의 사역 특히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 구약시대에는 토요일에 그림자로서 

출애굽의 해방을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킨 것이고, 신약시대에는 일요일에 실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7. 안식일과 주일 

1. 성경의 주일에 대한 묘사  

1) 예수님의 부활은 안식 후 첫날[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주일에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다.  

①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 당일[주일] 오전에 예루살렘에서 ⑴막달라 마리아에게(요 20:11-18), 

⑵여자들에게(마 28:1, 9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 여인들 cf. 막 16:1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눅 24:10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 한 다른 여자들; 요 20:2 ‘우리’), ⑶베드로에게(눅 24:34; 고전 15:5) 나타나셨다. 

②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 당일[주일] 오후에 ⑷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즉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눅 

24:13-35)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저녁에 또 예루살렘에서 ⑸도마가 없을 때 10 사도에게(눅 24:36; 요 

20:19; cf. 막 16:14) 나타나셨다.  

③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드레를 지나서 즉 일주일 후 주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마가 있을 때 11 사도에게(요 

20:26) 나타나셨다.  

 

53 고재수, 십계명 강해,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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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울은 드로아에서 안식 후 첫날[=그 주간의 첫날, 주일]에 떡을 떼려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였다(행 20:7).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2).”고 권면하였다.  

3) 사도 요한은 밧모 섬에서 “주의 날”[=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들었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계 1:9-16).   

2. 예수님이나 그의 사도들이 안식일로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킬 것을 제정한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즉 주일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가 아니고 교회와 국가에 의해 

반포된 규례로서 공적인 유효성을 얻었다.  

1) 이처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 즉 주일을 지키는 일은 교회의 규례이지만 교회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신 필연적 결과로 생긴 규례이다. 예수님은 일요일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였고 “주님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부르며 

존귀하게 여겼다.  

2)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즉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뀐 것은 임의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부르시고 안식일의 성취이신 주님의 권위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로 인해 제 4 계명의 보배는 유대인의 안식일에 묶여 있을 수가 없었고 다른 날 즉 주님의 

날을 경축하는 일을 요구하였다.54  

3. 도우마(139-141)는 주일이란 표현과 주일 성수에 관한 초대교회 입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소개한다.  

1) 주후 100 년경의 디다케(Didache) 14 장에 “주의 날, 주일”이란 표현이 사용되었다.  

2) 이그나티우스(Ignatius, 주후 50-110), Letter to the Magnesians(9 장): “기독교인들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들의 삶을 주의 날을 지향하며 그날에 주님과 주님의 죽음에 의하여 우리의 삶이 

상쾌해진다.”  

3) 저스틴 마터(Justin Martyr, 주후 150 년경)는 도시와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는 

날을 언급할 때 사용된 일요일이란 용어를 최초로 언급하였다.  

4)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Dionysius, 주후 170 년경)는 “거룩한 주일”이란 용어를 언급하였다.  

5) 터툴리안(Tertullian, 주후 200 년경)은 기독교인들에게 일요일을 기쁨의 날이라는 것을 전하였고 

이교도들이 기독교인으로 오인될까봐 주일이나 오순절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터툴리안 당시에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보편화되었고 기독교인의 구별되는 표시였다.  

6) 이러한 문헌들에 기독교인들이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언급이 없고 오직 

터툴리안(Tertullian)으로부터만 일요일에 일상적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을 읽게 된다.  

 

54 Douma, Ten Commandments,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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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라오디게아 회의(주후 360 년경):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의 패턴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고 토요일에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주일을 중시해야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가능하면 그들의 일을 쉬어야 한다.  

8) 파피아스(Papias, 주후 70?-155), 마르시온(Marcion, 주후 110-160), 유세비우스(Eusebius, 주후 263-

339?) 등은 유대인의 안식일에 대비하여 일요일이 제정된 것으로 보았으나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제 4 계명과 일치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암시하지 않았다. 이것은 아마도 유대인과 기독교인 사이의 

엄격한 대립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을 유대인적인 율법으로부터 유래한 규례와 연결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들었고 유대인의 안식일과 제 4 계명의 영원한 유효성 사이의 구별에 대한 여지를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날 동안 악행으로부터 영적인 의미에서 안식해야 하고 안식일에 

안식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안식하는 것의 예표라고 하는 등의 초대 교회의 구약에 대한 풍유적 

해석에도 기인한다. 그러나 제 4 계명만 풍유적 해석을 하며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없다.  

9) 초대교회가 처음에 제 4 계명에 대한 아주 견고한 견해를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에서 옳은 입장을 취한 것은 일요일을 안식일의 원래의 의도처럼 정확하게 기쁨의 날로 

받아들인 것이다. 나중에 교회에서 이 즐거운 기념이 믿음을 유대주의화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그리고 

제 4 계명과 전적으로 일치하는 일상의 일로부터 자유를 요구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10) 유대주의와 결별한 후 초대교회는 새로운 많은 것을 구축해야 했고 콘스탄틴 대제가 주후 321 년 3 월 

7 일에 일요일을 로마의 안식의 날로 공포하기 전까지 애굽에서 안식일을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성경의 

안식일 준수에 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요일을 온전히 쉬는 날로 주장하며 지킬 수 있는 입장을 갖지 

못했다.     

4. 도우마(141-142)는 안식일에서 주일로 변천하는 관점에서 제4계명에 들어있는 임시적인 요소와 영구적인 

요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애굽으로부터 해방의 기념으로서 안식일은 실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의 

그림자였고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성취이시다. 우리를 위한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는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고전 5:7)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을 되돌아보는 제도로서 안식일은 사라지고 우리가 주일에 

되돌아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무덤으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다.  

2) 안식일이 하나님의 창조 후에 누리신 영원한 안식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매주 하루를 

성별하여 안식의 날로서 쉬는 주일에도 적용이 된다. 더욱이 히브리서 4 장에서 보는 것처럼 안식일이 

영원한 안식의 징표라는 것은 주일에도 적용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누리신 안식처럼 우리의 

일로부터 결정적으로 쉬는 영원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히 4:9-10).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둘 

다 영원한 안식을 가리키는 징표이다.   

3)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위치를 상실한 임시적인 요소들은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 

안식년과 희년 등 안식의 주기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하여 사형으로 벌주는 것(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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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구약 시대가 미성숙의 시기이어서 여러 가지 금지 사항이 필요하였지만 신약 시대가 자유의 시기로 

특징지어지는 것에 비추어(갈 4:1-5) 안식일에 허용되지 않았던 일들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들이다.  

5. 주님이 부활하신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안식일로 고집하고 지키는 것은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이 

가져다 준 해방이란 그림자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성취로 오셔서 주신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진정한 구원이 가져다주는 해방이란 실체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할례라는 그림자가 

세례라는 실체에 자리를 내어 주고 유월절이라는 그림자가 성찬이란 실체에 자리를 내어 주었듯이 

토요일의 안식일이란 그림자가 일요일의 안식일 즉 주님의 날 곧 주일이란 실체에 자리를 내어 주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인 일요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안식일 즉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    

8. 제 4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55      

1. 제 4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3)  

 HC 103. 제 4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복음의 사역과 기독교 교육이 

유지되어야 하고(신 12:19; 6:4-9, 20-25; 고전 9:11, 13-14; 딤후 2:2; 3:13-17; 딛 1:5), 특별히 주일에 내가 

부지런히 교회에 출석하여(신 12:5-12; 시 40:9-10; 68:26; 레 23:3; 행 2:42-47; 히 10:23-25)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롬 10:14-17; 고전 14:19, 26-33; 딤전 4:13) 성례에 참여하며(고전 11:23-25) 공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딤전 2:1; 골 3:16)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고전 16:2; 시 50:14; 고후 8-9 장)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둘째로, 내가 사는 모든 날 동안 나의 악행을 그치고, 내 자신을 주님께 굴복시켜 

주님께서 그의 성령을 통하여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하여 이생에서 영원한 안식을 시작할(사 66:23; 히 

4:9-11)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2. 제 4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58-60; 대교리 문답[WLC] 116-118)  

1) WSC 58. 제 4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한 

일정한 시간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는 것, 곧 이레 중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신 5:12-14; 사 56:2-7).  

2) WSC 59. 하나님께서 이레 중 어느 날을 매주의 안식일로 정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고(창 2:2-3; 눅 23:56), 그 후부터 세상 

끝날까지는 매주 첫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셨으니 이것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입니다(행 20:7; 고전 16:1-

2; 요 20:19-26).  

 

55 다른 계명들을 다룰 때와 달리 4 계명의 경우 개혁주의 교리 문답을 주해의 끝 부분에 부록처럼 두지 

않고 이렇게 중간에 둔 것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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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SC 60.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다른 날들에 

할 수 있는 합당한 세상적인 일과 오락까지도 하지 말고(느 13:15-22; 사 58:13; 출 16:25-28) 온종일 

거룩하게 쉬는 것(출 20:8, 10)과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데 사용된 시간(마 12:1-13)을 제외하고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 혹은 사적 예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눅 4:16; 행 20:7; 시 92:1-2; 

사 66:23).  

4) WLC 116. 제 4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정하신 일정한 시간 곧 이레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신 5:12-14; 사 56:2-7). 그 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일곱째 날이고(창 

2:2-3; 눅 23:56) 그 이후로 매주 첫째 날이며(행 20:7; 고전 16:1-2; 요 20:19-26)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지속될 것인데(마 5:17-18) 이것이 기독교인의 안식일이며 신약 성경에서 주일이라고 부릅니다(계 1:10).  

5) WLC 117.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까?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통상 죄악된 일들뿐만 아니라 다른 날들에 할 수 있는 합당한 세상적인 일들이나 오락조차도 

삼가며(출 16:25-28; 느 13:15-22; 사 58:13; 렘 17:21-22) 거룩하게 쉬는 것(출 20:8, 10);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행하는데 사용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마 12:1-13)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대한 공적 혹은 사적 

예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는 것(사 58:13; 눅 4:16; 행 20:7; 고전 16:1-2; 시 92:1-2; 사 

66:23; 레 23:3);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며 예견과 근면과  절제를 

가지고서 우리의 세상적인 일을 신속히 행하고 처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날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보다 

더 자유롭고 또는 보다 더 적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출 20:8; 눅 23:54, 56; 16:22, 25-26, 29; 느 13:19).  

6) WLC 118.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보다 특별하게 가정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가정의 어른들과 다른 윗사람들에게 보다 특별하게 주어진 

이유는 그들 자신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통솔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안식일을 

지키도록 보살펴야 하기 때문이고 그들 자신의 일로 인해 아래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일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출 20:10; 수 25:15; 느 13:15-17; 렘 17:20-22; 출 23:12).  

3. 제 4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1; 대교리 문답[WLC] 119)  

1) WSC 61. 제 4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요구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주의하게 이행하는 것(겔 22:26; 암 8:5; 말 1:13) 그리고 게으르거나(행 20:7, 9) 그 자체로 죄 

되는 일을 하거나(겔 23:38) 우리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하여 불필요한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함으로써(렘 

17:24-26; 사 58:13) 그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2) WLC 119. 제 4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들을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겔 22:26)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무익하게 이행하거나 지겨워하는 것(행 20:7; 겔 33:30-

32; 암 8:5; 말 1:13); 게으름으로 그 날을 더럽히거나 그 자체로 죄 되는 일을 하는 것(겔 23:38);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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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하여 필요 없는 행위와 말과 생각을 함으로써(렘 17:24, 27; 사 58:13) 그 

날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4. 제 4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소교리 문답[WSC] 62; 대교리 문답[WLC] 120-121)  

1) WSC 62. 제 4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매주 엿새를 허락하신 것(출 20:9; 출 31:15-16)과 일곱째 날을 특별히 하나님의 

날이라고 주장하신 것(레 23:23)과 친히 모범을 보여주신 것(출 31:17)과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창 2:3).  

2) WLC 120. 제 4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그것의 형평성 즉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하라(출 20:9)”는 

말씀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는 칠일 중에 육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하루만 떼어두신 것;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네 하나님의 안식일(출 

20:10)”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날에 대하여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시며(출 20:11)” 하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출 

20:11)”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날을 자신을 섬기는 날로 성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때 그날이 우리에게 복의 수단이 되도록 정해 놓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3) WLC 121. 제 4 계명의 초두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4 계명의 초두에 

“기억하라”는 말이 있는 이유는 한편으로 안식일을 기억하는 데서 얻는 유익이 크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함으로써 그날을 지키기 

위해 준비하게 되고 그날을 지킴으로써 모든 나머지 계명들을 더 잘 지키게 되고 기독교의 핵심인 

창조와 구속이란 두 가지 큰 은택을 감사하며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그날에 대한 특성이 보다 적게 밝혀지지만(there is less light of nature for it) 그날이 다른 때에 

합당한 일에 대한 우리의 본래적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이고, 그날이 이레 중 하루 밖에 아니고 그 사이에 

많은 세상 일이 오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그날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하여 그날을 준비하거나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사단이 모든 불신앙과 불경건이 들어오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써서 그날의 영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날의 기억마저 지워 버리려고 무척 애를 쓰기 때문입니다.  

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 장 7-8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XXI. Of Religious Worship and the 

Sabbath Day 7-8)  

1) WCF XXI. 7.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정당한 분량의 시간이 구별되는 것이 순리이듯이 

하나님은 그의 말씀으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긍정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을 주시며 특별히 칠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켜질 안식일로 지정하셨습니다(출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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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사 56:2, 4, 6-7). 이 안식일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매주 마지막 날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매주 첫째 날로 바뀌었으며(창 2:2-3; 고전 16:1-2; 행 20:7) 이 날은 성경에서 

주일로 부르고(계 1:10) 세상 끝 날까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서 계속될 것입니다(출 20:8, 10; 마 5:17-

18).  

2) WCF XXI. 8. 이 안식일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일상적인 일을 미리미리 처리한 후 세상 일과 

오락에 관한 그들 자신의 일과 말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 온종일 거룩하게 쉴 뿐만 아니라(출 20:8; 

16:23, 25-26, 29-30; 31:15-17; 사 58:13; 느 13:15-22) 하나님께 공적 혹은 사적으로 예배하며 불가피한 

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는 데 모든 시간을 사용할 때 주님께 거룩하게 지켜집니다(사 58:13; 마 

12:1-13).   

6.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와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의 차이56  

1)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우리의 일상적인 일로부터 안식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우리의 악한 일로부터 영적으로 안식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안식과 예배 행위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과 영적인 안식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일상의 일을 손에서 놓고 공적으로 사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강조하지만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교육받고 성례에 

참여하며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것을 강조한다. 

2)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공적이고 사적인 예배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참된 육체적 휴식을 통한 숨을 

돌리는 안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점이 있고,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일상적인 일로부터 

휴식하는 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약점이 있다.  

3)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과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둘 모두 제 4 계명의 영속적인 유효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도 안식일과 주일을 연관짓는 방법과 우리의 주일 성수에 대한 

방법의 결과들에 대하여 계속 차이를 보일 것이다.57  

9. 안식일/주일과 일      

1.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과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결합되어 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라는 레 23:3 의 말씀이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관련하여 

 

56 Douma, Ten Commandments, 142-146.  

57   Douma, Ten Commandments, 146: “Both start with the abiding validity of the fourth 

commandment. . . . But with regard to the way in which the Sabbath and Sunday are connected, and 

the consequences of that for our Sunday observance, differences will likely continue indefini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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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절/무교절의 규례(레 23:5-8; 민 28:16-25) 가운데 그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58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1)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출 20:10; 신 5:13; 레 23:3)”는 명령과 절기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레 23:7-8; 민 28:15)”는 명령은 똑같은 뜻이 아니다. 히브리어로 안식일의 “아무 

일”은 לָאכָה עֲבֹדָה 이고 절기의 “아무 노동”은(any work) [콜-믈라하] כָל־מְׁ לֶאכֶת   콜-믈레헤트] כָל־מְׁ

아보다] (직역: any work of labor or service)이다.  

2) NIV는 레 23:3을 “You are not to do any work.”와 레 23:7-8을 “do no regular work.”로 각각 번역하였다. 

웬함(Wenham)은 전자를 “Do not do any work.”로 번역하고 후자를 “You must not do any heavy 

work.”로 번역하였다. 59  웬함은 절기의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금지된 “아무 노동 heavy work”은 

농업이나 상업과 같은 일상적인 일을 가리키며 요리하는 것과 불 피우는 것과 같은 안식일이나 속죄일에 

금지된 작은 가사의 일(minor household chores such as cooking or fire-catching cf. 출 16:23-30 [만나 

거두는 일 불가]; 35:3 [불 피우는 일 금지]; 민 15:32-36 [나무하는 일 금지])까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60  

2. 스튜아트(Stuart)는 안식일에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하였을 것이 분명하다고 전제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 동물에게 먹이나 물을 먹이는 것, 젖을 먹이는 동물이 새끼에게 젖을 주는 것 등 

농경사회에서 하루를 보내는데 필요한 일까지 금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생물에게 해를 주지 않고 멈출 

수 있는 엿새 동안 하는 일상적인 일을 금한 것으로 해석하였다.61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동물을 

돌보는 것 같은 피할 수 없는 가사의 일들은 분담하며 모든 사람이 가급적 안식의 날을 보낼 수 있도록 

했을 것이다.  

3. 출애굽기 16 장은 만나를 거두는 일과 안식일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양식으로 주시며 매주 첫 다섯 날은 하루분만 거두어 먹고 남기지 말라고 명하셨고 

여섯째 날은 이틀분 양식을 거두도록 하시며 일곱째 날은 처소에서 거두러 나오지 말고 안식하라고 

명하셨다. 매주 첫 다섯 날에 거둔 만나의 경우 다음날까지 남기면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으나 여섯째 날에 

거둔 만나의 경우 일곱째 날에도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았으며 일곱째 날에 거두러 나간 

 

58 Wenham, Leviticus, 302 n. 3에 의하면 쿰란의 에센파 사람들이 사용한 희년서에 있는 희년 달력(Jubilees 

calendar)은 1 년이 52 주(354 일)이며 새해가 항상 수요일에 시작되고 무교절(레 23:6)이나 일곱째 달 

첫날(나팔절, solemn rest day, 레 23:24)이나 장막절(레 23:34) 같은 주요 절기도 항상 수요일에 시작된다. 

구약이 희년 달력을 따랐다는 것을 지지하는 근거로 해와 달과 별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도록 창조된(창 1:14) 넷째 날이 곧 수요일이라는 것이 지적된다.  

59 Wenham, Leviticus, 297-298.  

60 Wenham, Leviticus, 303.  

61 Stuart, Exodus,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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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여섯째 날을 제외한 다른 날에 만나를 남긴 자나 일곱째 날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자는 믿음이 없던 자들이었다.  

4.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기 위해 그날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1) 아모스 시대에 상인들은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암 8:5)”라고 불평하였다.  

2) 느헤미야(13:15-22)는 안식일에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 때 책망하며 

못하게 하였고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 때 매매를 금하며 유다 모든 귀인들을 꾸짖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 어두워 갈 

때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 성문을 열지 않게 하고 안식일에 짐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물건을 팔기 위해 성밖에서 자는 상인들을 잡겠다고 경고하며 안식일에 오지 

못하게 하였다.  

3)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드러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징표이었다(출 32:12-17; 겔 20:20). 이스라엘은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겔 20:13) 언약의 저주대로 적국의 포로가 되는 재앙을 당했다(느 13:18).  

5.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에 팔장을 끼고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일을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다.62  

1) 여호수아는 일곱째 날 즉 안식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7 번 돌도록 하였고 그 후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수 6:15-20).   

2) 수넴 여인은 안식일에 20 마일이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갔다(왕하 4:23).  

3) 제사장 여호야다는 안식일이 최대의 성공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왕비 아달랴를 축출하는 일을 

감행하였다(왕하 11 장; 대하 22:10-23:15).  

6. 전해 내려오던 구전의 율법(oral law)을 주후 200 년경에 랍비 유다 하나시(Judah Hanasi, Judah the 

Prince)가 글로 모은 미시나(Mishna)에는 안식일에 금하는 일에 관한 사십에 하나 감한 즉 39 개의 

규례들이 들어 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안식일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구전법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1)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 사이로 가며 이삭을 잘라 비벼 먹은 것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타작하는 일을 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았다(마 12:1; 막 2:23; 눅 6:1).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며 송사하고자 하였다(마 12:10; 

막 3:2; 눅 6:6-7). 또한 그들은 38 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한 장소에서 다른 

 

62  Douma, Ten Commandments,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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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짐을 옮기는 옳지 않은 일로 보았다(요 5:9-10).63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으로 인해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정죄되었고 핍박과 죽음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요 5:16-18). 한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며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고 말하기도 하였다(눅 13:14).  

2)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고(마 12:5), 사람들이 구덩이에 빠진 양(마 12:11)을 

구해내고, 우물에 빠진 아들이나 소를(눅 14:5) 구해내며, 마구에서 풀어내어 소나 나귀에게 물을 주고(눅 

13:15), 할례를 행하는(요 7:22-23) 것 등을 지적하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짐승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병자들을 고쳐주심으로써 선을 행하고(마 12:12), 생명을 구하고(막 3:4; 눅 6:9),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주고(눅 13:16),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해 주고(요 7:23), 눈을 뜨게 하는(요 9:14) 일을 

행하셨다.  

3)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일하시는 아버지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셨고(요 5:17)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시며(막 2:27) 안식일의 주인으로서(마 12:8; 막 2:28; 눅 6:5) 죄와 질병과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목적이 사람에게 일로부터 쉼을 주는 것이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가르치셨다.64  

7.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눅 4:16) 가르치셨다(막 1:21; 6:2; 눅 4:31; 6:6; 

13:10). 바울도 전도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고 성경을 읽은 후 기회가 주어지면 성경을 

강론하였다(행 13:14-42; 17:1-3; 18:4).   

8. 예수님의 부활은 주일에 있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절 당일에 막달라 마리아, 여자들, 베드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그리고 10 사도에게 나타나셨고 일주일이 지난 주일에 도마를 포함한 11 사도에게 

나타나셨으며 필요한 경우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가르치셨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주일에 떡을 떼려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였다(행 20:7).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서 “주의 

날”[=주일]에 성령에 감동되어 아시아 일곱 교회에 그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보내라는 큰 음성을 

들었고 일곱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계 1:9-16).   

 

63 Douma, Ten Commandments, 118-119. 예레미야(17:19-22)가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한 것은 평일에 하던 일을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바리새인들이 병 고침을 받은 

병자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이러한 짐을 옮기는 일로 본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해석은 

38 년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고침을 받은 기쁨을 빼앗아 가는 것이었고 안식일로부터 해방에 대한 감사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다. 감사가 세세한 규칙의 순종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유가 새로운 속박으로 대치되고 

안식이 계속되는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훼손되어 버렸다.  

64  Stuart, Exodus, 459, n. 52: “In the NT, Jesus clarified this commandment by emphasizing its purpose, 

which is to give a break from work to human beings, not to restrict people from doing what is enjoyable 

(e.g,, Matt 12:1-12 and par.; Luke 13:10-16; John 7: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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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일이 쉬는 날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쉬는 날은 아니다.  

1) 주일은 목회자에게 바쁜 날이고 의사에게 일하는 날이기도 하고 경찰관에게 근무하는 날이기도 하다. 

이 세 가지 경우는 주일에 허용되는 일들로서 경건의 일, 자비의 일, 그리고 불가피한 일이다.65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보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하는 것은 경건의 일이요(마 12:5), 병을 

고치는 것은 자비의 일이요(막 2:31), 짐승에게 물을 먹이거나 구덩이나 우물에서 짐승을 건져내는 일은 

필요의 일이다(눅 13:15; 14:5).  

10. 신자들은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능한 한 주일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하며 불가피한 일의 범주에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일의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1) 공공의 안전이나 공익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경찰관, 소방관, 전기/가스/수도/교통 등의 공익사업 

종사원, 전화 교환원 등)의 경우  건강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의사, 간호원, 구급 요원 등)의 경우 

긴급 상황이나 당직일 때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지만 주일에 병원을 평일과 똑같이 풀가동 운영하기 

때문에 일을 해야 할 경우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불가피한 일이나 자비의 일이란 관점이 아니라 

경제적 채산성이나 보다 많은 이윤 추구 차원에서 근무 교대에 따라 혹은 장거리 운반 과정에서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2) 직업을 선택할 때 주일에 일하는 것을 요구하는지 안 하는지를 점검해야 하고 주일에 불가피하거나 

자비를 베푸는 일이 아닌데도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이라면 아예 선택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사업장을 넓혀 가고 그러한 상가를 조성하여 발전시키고 이윤 추구 차원에서 주일에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요구할 때 거절하며 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일에 일하지 않고 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10. 제 4 계명과 주일 성수      

1. 주일은 쉬는 날이고 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다. 제 4 계명의 원리에 따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1) 우선 주일을 경축하기 위해 우리의 일상의 일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하루를 일하지 않고 

온전히 주 안에서 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한다.    

2) 또한 모든 사람이 쉴 수 있도록 사회적 차별이 없고 평등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개인적으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경축할 수 있어야 한다.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일상의 

 

65  Douma, Ten Commandments, 152 는 라틴어 용어로 이 셋을 opera pietatis, charitatis, et 

necessitatis 라고 부르는 것을 소개하고 이와 반대로 주일에 허용되지 않은 일들을 가리키는 라틴어 용어로 

opera servilia (daily labor), opera forensia (public courts, markets, assemblies, and the like), opera 

liberalia (activities for developing the spirit that required exertion, such as studying and teaching)를 

소개한다.  



269 

 

일로부터 쉬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모든 인간의 평등을 전제로 

한다.   

3) 안식일처럼 주일도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선물로서 쉬는 날이지만 주일이란 이름 자체가 보여 

주듯이 주일을 하나님께 바치며 다른 날들에 할 수 없거나 보다 쉽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일 성수는 안식과 예배의 균형을 전제로 한다. 

4) 공동체 전체가 일상의 일로부터 쉬는 것과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결합된 주일을 경축하며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우리는 공동체 전체가 주일에 “안식하고, 

안식하되 예배드리고, 이웃과 더불어 안식하며 예배드리는” 일이 가능해지는 여건 조성에 힘을 써야 할 

것이다.66  

2. 주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가?  

1)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지침을 만들어 허용된 것을 하고 허용되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안식일 성수 여부를 판단했던 것을 주님이 비판하시고 교정해 주신 것을 거울삼아 

주일 성수에 대한 획일적인 구체적인 지침들을 만들어 진정한 기쁨의 날에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2)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게 주일을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받은 

것을 즐기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축의 날로 지키느냐 하는 본질적인 면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일 성수 문제를 궁극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3) 획일적인 주일 성수 지침은 없더라도 우리 모두 제 4 계명을 준수하려고 노력하는 통일성은 있어야 할 

것이다.  

① 주일은 평일처럼 일하는 날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공동체가 쉬는 일은 그 자체로 주일 성수에 통일성을 

주는 것이다. 주일은 주 5 일 근무하는 상황에서 쉬는 토요일처럼 여러 가지 여가 활동을 하는 날이 

될 수 없다.  

② 교회에 가는 일은 주일에 기독교인들이 통일된 행동을 보이는 일이 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는 

말씀에 비추어 주일에 두 번 모이는 일은 특히 그렇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주신 날이요 영광의 

세계에서 영원히 누릴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적인 날인 주일은 다른 날과 구별되게 보내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나타나야 한다.  

4)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며 주일을 진지하게 경축하는 주일에 스포츠 행사나 학교 숙제나 여가를 즐기기 

위한 장거리 여행 등과 같은 다른 일들은 스케줄에서 배제해야 한다. 주일을 경축하며 동시에 운동 

 

66 강영안, 십계명 강의, 170: “쉬어라, 쉬되 예배드리며 쉬고, 남과 더불어 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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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이나 해변이나 상가에서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성도들이 교제하는 날로서 

주일과 맞지 않는다. 주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축하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주일은 육체의 안식과 영혼의 안식을 동시에 누리는 날로 지켜져야 할 것이다.  

1) 육체의 안식이 오직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등의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주일을 지나치게 영적으로 지키는 것은 어린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줄 수 있다. 불가피한 일과 자비의 일을 하는 것을 제외하고 공적 혹은 

사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주일을 보내라고 하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의 약점이 여기에 있다.  

2) 도우마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 작성될 당시의 어린 아이들의 교육 상황이 오늘날과 달라 오늘날 

어린이들이 주중에 교육을 받는 것을 그 당시에는 주일에 받았던 것을 인정하면서도 주일 성수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이고 엄격한 것을 약점으로 지적하였다.67 손발을 뻗치고 숨을 돌리며 쉬는 육체의 안식이 

고려되지 않고 주일이 정말 따분하고 지루한 끊임없는 말씀의 토론으로 가득찬 날이 되어버린다면 

주일이 어린이와 젊은이들에게 축제의 날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주일에 구원받은 해방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온 가족과 함께 경축하는 일을 싫어할 것이다. 따라서 주일에 쉬는 것에 건전한 기분 

전환적 측면(recreational dimension)도 있어야 할 것이다.  

3) 주일에 쉬는 것을 단지 교회 예배 시간 동안 깨어 있기 위한 필요한 수단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안식의 개념은 주일의 세속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 가기 위하여 충분한 안식을 

얻는 한 주일의 안식과 다른 날의 안식을 구별할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교회에 가는 것과 

 

67 Douma, Ten Commandments, 151 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대로 실천하기 위해 Richard Baxter, The 

Practical Works of Richard Baxter (reprint, Ligonier, Pa., 1990), 1:472-473 에 언급된 구체적인 행위들을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rise early on Sunday morning; pray in private; have family devotions; go to 

church (and do not sleep in church); after returning home, while the noon meal is being prepared, pray 

in private and review everything said in church; enjoy a festive meal with conversation about the love 

of our Redeemer or something fitting for Sunday; after the meal, gather as family for a psalm or singing 

and instruction; go to church once more; come home and gather as family to call upon God in prayer 

and song and to rehearse the sermon; thereafter eat, but not too much, just as at noon; after the 

evening meal, question the children and servants about what they had learned during the day; sing a 

psalm and conclude with prayer; and end the day with holy thoughts!” 그리고 Douma 는 G. Voetius, 

Catechisatie over den Heidelbergschen Catechismus (republished by A. Kuyper, Rotterdam, 1891), 871-

72 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People should go to church twice 

on Sunday; but what should they do between and after services, “for the day is long?” Voetius mentions 

catechetical instruction and retelling the sermon. If there is time left, then visit the sick and elderly or 

others in distress, to comfort, strengthen, and warn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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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가벼운 기분 전환적 행동을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좋은 연습이다. 과연 주일의 온전한 

하루가 주님의 날로 여겨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 

보야 할 것이다.68  

4) 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예배드리는 것을 제외하고 예배 사이에 오는 시간이나 예배 후에 오는 시간을 

모두 텔레비전 시청하는 것과 같은 오락을 즐기는데 보내는 것이 옳은 것인지 진지하게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의 좋은 훈련으로 주일에 텔레비전을 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4. 주일 성수는 언제 시작되고 언제 마치는가? 구체적으로 유대인의 안식일 계산법처럼 주일은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저녁까지인가, 아니면 토요일 자정에서 일요일 자정까지인가, 아니면 일요일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인가?  

1) 이것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 생애의 다른 

기념일들처럼 주일은 특별한 날이므로 미리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WCF XXI. 8.).  

2) 일반적으로 토요일 자정에서 일요일 자정을 일요일 하루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주일에 

하나님께 건강한 몸과 건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토요일부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68 Douma, Ten Commandments, 152. “As long as we get enough rest in order to go to church, why do 

we need to distinguish the rest of the day from an ordinary workday or day off? Rather, just like going 

to church, light recreational activity on Sunday is a good exercise in self-denying faith: are we willing 

to spend our time off in a style that permits the entire day to be the Lord'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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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제 5 계명      

1. 제 5 계명 본문      

1. 제 5 계명은 출 20:12 과 신 5:16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2 

אֶת־אִמֶךָ  12  כַבֵד אֶת־אָבִיךָ וְׁ

מַעַן  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יַאֲרִכוּןלְׁ  יָמֶיךָ עַל הָאֲדָמָה אֲשֶר־יְׁ
② 신 5:16 

אֶת־אִמֶךָ  61    כאַשֲ ר צִוְּךָ יְהוָה אלֹה יךָכַבֵד אֶת־אָבִיךָ וְׁ

מַעַן  הוָה אֱלֹהֶיךָ נֹתֵן לָךְ׃ וּלְמַעןַ יִיטַב לךְיָמֶיךָ   יַאֲרִיכֻןלְׁ  עַל הָאֲדָמָה אֲשֶר־יְׁ

③ 두 본문의 차이 

• Times New Roman 체로 되어 있는 부분은 두 본문이 동일한 것을 보여준다. 

• Courier New 체로 되어 있는 것은 신명기 본문에 추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 4 계명에서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라는 절은 시내산에서 כאַשֲ ר צִוְּךָ יְהוָה אלֹה יךָ“

언약을 맺을 때 주셨던 것을 가리키며 한 세대 후에 모압 평지에서 언약을 갱신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설교적이고 권면적인 신명기의 스타일을 보여준다.1  

• Arial 체로 된 히브리어 단어(יַאֲרִיכֻן / יַאֲרִכוּן)는 장모음을 표시하는 모음 문자 여부를 따라 형태론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두 본문은 종음절과 전종음절에서 각각 완전철자법과 

불완전철자법을 보이고 있다. 

2) LXX (Septuagint) 

① 출 20:12  

τίμα τὸν πατέρα σου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ἵνα εὖ σοι γένηται καὶ ἵνα μακροχρόνιος γένῃ ἐπὶ τῆς γῆς 

τῆς ἀγαθῆς ἧς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δίδωσίν σοι 

[Brenton] (출 20:12)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it may be well with thee, and that thou 

mayest live long on the good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s to thee. 

② 신 5:16 

τίμα τὸν πατέρα σου καὶ τὴν μητέρα σου ὃν τρόπον ἐνετείλατό σοι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ἵνα εὖ 

σοι γένηται καὶ ἵνα μακροχρόνιος γένῃ ἐπὶ τῆς γῆς ἧς κύριος ὁ θεός σου δίδωσίν σοι 

 

1 Cf. Craigie, Deuteronomy, 156 and 158 n. 21.  

http://biblos.com/exodus/20-12.htm
http://biblos.com/deuteronomy/5-6.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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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nton] (신 5:16)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as the Lord thy God commanded thee; that 

it may be well with thee, and that thou mayest live long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gives thee. 

▪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 Brenton 의 번역은 여격 대명사 앞에 전치사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신명기에만 있는 원문의 절을 볼 수 있다.  

▪ 이탤릭체로 된 부분에 유의하면 출애굽기 본문은 맛소라 본문에 없는 것이 추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Vulgate 

① (출 20:12) honora patrem tuum et matrem tuam ut sis longevus super terram quam Dominus Deus 

tuus dabit tibi 

[Douay-Rheims Bible] (출 20:12) Honour thy father and thy mother, that thou mayest be longlived 

upo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will give thee. 

② (신 5:16) honora patrem tuum et matrem sicut praecepit tibi Dominus Deus tuus ut longo vivas 

tempore et bene sit tibi in terra quam Dominus Deus tuus daturus est tibi 

[Douay-Rheims Bible] (신 5:16) Honour thy father and mother, as the Lord thy God hath 

commanded thee, that thou mayst live a long time, and it may be well with thee in the land, 

which the Lord thy God will give thee.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신 5:16)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② 개역개정 

•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 (신 5:16)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③ 새번역  

• (출 20:12)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 (신 5:16)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다.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 살면서 복을 누린다. 

④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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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오래 살 것이다. 

• (신 5:16)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가 오래 

살 것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그 땅에서 잘 될 것이다. 

⑤ 쉬운성경 

• (출 20:12)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희를 오래 살게 할 것이다. 

• (신 5:16)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잘 섬겨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영원히 주시는 이 땅에서 오랫동안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한글 성경들에 단수 “너” 대신 복수 “너희”로 번역한 것들은 원문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지 

못한 오역이다. 개역/개역개정과 우리말성경의 출애굽기에서 단수로 번역한 것은 원문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② 개역/개역개정의 “네 생명이 길리라”와 “네가 복을 누리리라”는 의역에 가깝다.  

2. 제 5 계명 본문 번역 

 [카베드]כַבֵד (1

① 제 5 계명을 시작하는 단어 כַבֵד[카베드]는 더함(Durham)이 분해한 것처럼 작위능동(pi‘el)어간 2 인칭 

남성 단수 명령형이 아니라2 카이저(Kaiser)가 분해한 것처럼 작위능동(pi‘el)어간 부정사 자립형이다.3 

이것은 제 4 계명을 시작하는 첫 단어들 즉 출 20:8 의 זָכוֹר[자호르]와 신 5:8 의 שָמוֹר[샤모르]가 부정사 

자립형인 것과 똑같다.  

② 제 4 계명과 제 5 계명을 시작하는 부정사 자립형들은 강조명령(emphatic imperative: thou shalt, ye 

shall cf. GKC 113bb) 혹은 명령 미래 (injunctive future: you shall do = you must do cf. GBH 123v) 

혹은 법적인 명령(legislative imperative cf. IBHS 35.4a)이라는 용어로 명명되며 강한 명령을 

나타내는데 사용된다.  

 는 “무겁다 to be heavy, weighty”라는 어근과 관련이 있고 지위에 걸맞게 합당한 무게를[카베드]כַבֵד ③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부모를 [카베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부모에게 

드리며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מַעַן (2  [르마안]לְׁ

① 히브리어 מַעַן[마안]은 항상 비분리전치사  ְׁל와 함께 מַעַן 으로 270[르마안]לְׁ 번 사용되었다. [르마안]은 

전치사로서 명사나 부정사를 지배하며 목적(“with reference to, on account of, for the sake of”)의 

 

2 J. I. Durham, Exodus WBC (Waco: Word, 1987), 291.  

3 Kaiser, Toward OT Ethics,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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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구를 인도하고, 접속사로서 미완료형을 지배하며 목적 혹은 결과의 부사절(in order that, so 

that)을 인도한다.  

② 출 20:12 와 신 5:16 에서 [르마안]은 부모 공경의 명령을 순종하는 결과로 주어지는 복을 언급하는 

점에서 결과의 의미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야아리훈]יַאֲרִיכֻן / [야아리훈]יַאֲרִכוּן  (3

① 출 20:12 의  יַאֲרִכוּן[야아리훈]과 신 5:16 의   יַאֲרִיכֻן[야아리훈]에 붙어 있는 어미형 눈(ן-)은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מַעַן  이 인도하는 종속절에 사용된 첨가적 눈이다(IBHS 31.7.1b n. 61 cf. 창[르마안]לְׁ

3:3).  

② 이 두 단어는 모음 문자(요드와 바브) 사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완전/불완전) 철자법을 보이고 있다. 

[야아리훈]은 어근 ְאָרֵך의 사역능동(히프일)  어간으로 “to grow long, continue long”의 의미를 

갖는다(BDB, 73). 

 [노텐]נֹתֵן (4

관계사 אשֶר[아셰르]가 이끄는 절 안에 있는 분사 נֹתֵן[노텐]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낸다(GBH 121e, cf. 

신 1:10; 왕상 20:13). 

אֶת־אִמֶךָ (5  [에트-아비하 브에트-이메하] אֶת־אָבִיךָ וְׁ

① 히브리어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틀어 가리키는 “parent, 어버이, 양친, 부모”와 같은 단어가 없다. 

제 5 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구약에서 부모를 가리킬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 언급한다. 구약에서 유일한 

경우이긴 하지만 레 19:3 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다.4  

② 헬라어에는 부모를 가리키는 통성 명사 γονείς[고네이스]가 있다(참고: 엡 6:1; 눅 2:27, 41, 43; 요 9:2-

3; 고후 12:14). 엡 6:1-2 의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매우 중요한5 계명이다”라는 말씀에서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의 대상으로 “γονεύσιν[고뉴씬] 부모”라는 통성 명사를 사용하고 “공경하라”고 할 때 공경의 

대상으로 남성명사 “πατέρα[파테라] 아버지”와 여성명사 “ματέρα[마테라] 어머니”를 사용하였다.  

③ 어머니는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 어머니가 더 약한 부모이긴 하지만 자녀는 

아버지에게 하듯이 동일하게 어머니를 공경해야 한다. 잠언은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네 

 

4 레 19:3 의  ּאָבִיו תִירָאו  를 개역개정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이시 이모 브아비브 티라우] אִיש אִמֹו וְׁ

경외하라”고 번역했으나 새번역은 원문의 순서대로 “너희는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고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처럼 공동번역의 “자기 부모”나 현대어 성경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원문의 순서를 

반영하지 않았다. 새번역처럼 쉬운성경과 우리말성경도 “어머니와 아버지”로 번역했다.영어 성경들은 모두 

“(every one/each of you shall fear/revere) his mother and his father”의 순서로 번역하였다. 여기 

   .라는 동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나타내는데 많이 사용되는 동사이다[티라우]תִירָאוּ

5 이 번역에 대하여 아래 “제 5 계명과 약속”이란 부분을 참조하라.  



276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잠 23:22)”고 말하며 노년의 어머니에 대한 공경을 가르치고 

있다. 남성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인 어머니가 남성인 아버지와 똑같이 인정을 받은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드문 일이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서만 가능한 복된 일이었다. 열왕기에 유다 

왕들의 즉위 공식에 어머니의 이름이 나오는 것도 언약 공동체에서 여성이 남성처럼 합당한 인정을 

받는 것을 보여준다.   

6) 번역 

① (출 20:12) 너는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다. 

② (신 5:1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 

2. 제 5 계명의 의미 

1. 제 5 계명의 구조 

1) 출애굽기의 제 5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긍정 명령(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과 명령 순종의 

결과로 주어질 복에 대한 약속(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 

것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신명기의 제 5 계명은 부모 공경에 대한 긍정 명령(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공경하라)과 [설교적이고 

권면적인 신명기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추가된 어구: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와 순종에 

따른 [추가 확장된] 복에 대한 약속(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제 5 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관련 구절들  

1) 모세오경에서 제 5 계명과 가장 가까운 병행구절은 출 21:15, 17; 레 20:9; 신 27:16 등인데 주로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6  

•  [출 21:15, 17] (15)자기 아버지나 (자기)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 [레 20:9]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 [신 27:16] 그의 부모[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6 Childs, Exodus,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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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러한 구절들은 제 5 계명의 출발점이 장성한 자녀들이 늙고 연약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인 것을 

암시한다.7 그러나 부모-자식간의 의존성과 친밀성은 변화하는 것이고 자녀라는 것은 연령의 범주가 

아니고 관계의 범주이므로 제 5 계명을 받는 사람에는 부모를 둔 모든 연령의 자녀가 포함되는 것임을 

유의해야 한다.  

② 부모 공경의 구체적인 형태는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를 가진 자녀들은 어느 경우에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지켜야 할 것이다.  

2) 제 5 계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 21:18-21 은 부모가 완악하고 패역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아들을 

다루는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신 21:18-21] (18)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그들이 그를 훈계하여도 그가 듣지 

아니하면] (19)그의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20)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21)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8  

① 이 본문은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권위에 불순종하는 문제를 다룬다. 

이 본문의 아들은 자신의 행동과 그 행동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알 만큼 나이가 먹은 것으로 보인다.  

② 아들을 묘사할 때 사용된 “완악한[쏘레르]” 그리고 “패역한[모레]”이란 형용사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나쁜 태도와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것에 유의하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권위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권위 사이의 유추를 볼 수 있다.  

2) 잠언에도 모세 오경처럼 자녀들이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제 5 계명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며 경고하는 구절들이 있고(잠 19:26; 28:24; 30:11; 20:20; 30:17),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권하며 

제 5 계명을 잘 풀이해 주는 구절들이 있다(잠 1:8 과 3:1-2; 잠 23:22-25).  

① 부정적인 내용 

• [잠 19:26]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 [잠 28:24] 아버지와 어머니의(개역개정: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류니라  

• [잠 30:11]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 [잠 20:20]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 [잠 30:17]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7 Miller, Ten Commandments, 170.  

8 위에서 한 번 지적한대로 개역개정에서 속격을 표현할 때 18 절에서 “그의”와 “그”를 쓰고 20 절에서 

“우리의”와 “우리”를 쓴 것도 어느 한 쪽으로 일관되게 통일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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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긍정적인 내용 

• [잠 1:8] 내 아들아 네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 [잠 3:1-2] (1)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2)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 [잠 23:22-25] (22)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25)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개역개정: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3. 제 5 계명의 위치와 중요성     

1. 연결 고리로서 5 계명 

1)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마 22:37-39) 하나님 사랑으로 요약되는 첫째 되는 큰 계명은 제 1-4 계명이고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둘째 되는 큰 계명은 제 5-10 계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십계명 본문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은 이웃 사랑의 계명들의 선두에 

나온다.  

2)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지켜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실 때 다른 이웃 사랑의 계명들을 다 

말씀하신 후 마지막에 제 5 계명을 언급하신다(마 19:18-19; 막 10:19; 눅 18:20).  

① [마 19:16-19] 16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18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19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② [막 10:19] 네가 계명을 아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③ [눅 18: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3) 세 복음서 중 마태 복음에는 마지막 자리에 온 제 5 계명에 바로 이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요약 말씀도 나온다.  

① 마 19:18-19 에서 제 5 계명이 앞선 계명들과 함께 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들 중의 하나인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동의적으로 쓰인 것인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요약적인 이웃 

사랑과 대비되는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지, 아니면 제 5 계명이 뒤로 하나님 사랑을 돌아보고 

앞으로 이웃 사랑을 바라보며 독자적으로 서 있는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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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러한 모호성은 이웃과의 관계를 고려하기 시작할 때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를 계속 생각하게 하며 제 5 계명이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암시를 주기 위한 것인지도 모른다.9  

4)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 중 제 5 계명에만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① 제 1-4 계명에서 하나님은 대명사 “나”(제 1 계명 [출 20:3]) 혹은 “여호와”(제 3 계명, 제 4 계명 [출 20:7, 

11]) 혹은 “여호와 네 하나님”(제 3 계명, 제 4 계명 [출 20:7, 10]) 혹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제 2 계명 

[출 20:5])이란 어구를 통하여 언급된다.  

② 그러나 제 5-10 계명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제 5 계명에만 나오고(“여호와 네 하나님 [출 20:12]”) 

제 6-10 계명에는 나오지 않는다.  

③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이면서도 하나님 사랑의 계명들처럼 유일하게 하나님이 언급되는 제 5 계명은 

제 1-4 계명(fas, divine law)과 제 6-10 계명(jus, human law)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10      

2. 십계명 본문에서 제 4 계명과 제 5 계명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1) 이 두 계명만이 긍정 형식으로 되어 있고 부정사 자립형[자호르/샤모르/카베드]을 사용하여 명령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2) 이 두 계명에는 순종을 장려하기 위해 제 2-3 계명처럼 동기 부여를 위한 절(제재 조항: 축복)이 들어 

있다.  

3) 신명기 본문에서 이 두 계명에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대로”라는 절이 들어 있다.  

4) 이 두 계명에만 구체적인 시간의 언급이 들어 있다.  

5) 이 두 계명에 “여호와 네 하나님”이란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 1 인칭 대명사와 3 인칭 명사들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십계명 서언으로부터 제 5 계명까지에만 나온다.  

6) 제 4 계명은 뒤로 돌아보고 제 5 계명은 앞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지만, 제 5 계명은 제 4 계명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므로 제 4 계명처럼 제 1-3 계명을 뒤로 돌아본다고도 할 수 있다.11     

 

9 Miller, Ten Commandments, 169.  

10 Childs(Exodus, 417-418)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 6-10 계명에는 나오지 않고 제 5 계명에만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제 5 계명이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을 연결하는 고리로 보는 입장은 십계명의 최종적인 

형태에 국한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설교적인 표현이 나오는 계명들에만 나오고 마지막 제 10 계명뿐만 

아니라 맨 처음 제 1 계명에도 나오지 않은 사실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hilds 의 설명과 

달리 제 1 계명의 경우 삼인칭으로 언급되는 “하나님”은 없지만 “나 이외에”라는 어구의 접미대명사 “나”는 

십계명 서언의 “여호와 네 하나님”을 가리키므로 제 1 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11 Miller, Ten Commandments,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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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5 계명이 제 4 계명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뒤로 제 1-4 계명을 돌아보고 앞으로 제 6-

10 계명을 바라보는 연결고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다른 중요한 구절들이 있다.  

1) 레 19:3 은 제 5 계명과 제 4 계명이 나란히 나오고 동사를 중심으로 레 19:30 과 역순대구를 이루고 

있다.12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A)   אָבִיו תִירָאוּ אִיש אִמֹו וְׁ    

                  내 안식일을 지키라(B)      תֹתַי אֶת־שַבְׁ תִשְמֹרוּ וְׁ  

        [레 19:30] 내 안식일을 지키고( B')     תֹתַי    תִשְמֹרוּאֶת־שַבְׁ

                  내 성소를 공경하라(A')13     ּדָשִי תִירָאו  וּמִקְׁ

2) 레 19:3 의 근접 문맥(레 19:2-8)을 보면 제 5 계명으로 시작하여 제 4 계명 그리고  제 1-3 계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 5 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관련된 계명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  

[레 19:2-8] 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5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7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8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 겔 22:6-8 은 늙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에서 힘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것으로 나아가며 

부모 공경이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곧 이어 하나님의 성물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으로 나아간다. 이 본문도 제 5 계명이 이웃 사랑의 제 6-10 계명을 앞으로 내다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제 1-4 계명을 뒤로 돌아보는 연결고리임을 보여준다.  

[겔 22:6-8] (6)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었도 (7)그들이 

네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네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에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8)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4) 외경 벤 시락의 지혜서(=집회서 Ecclesiasticus = the Wisdom of Jesus Son Sirach) 2 장은 하나님과 

관련된 의무를 다루는 장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세 번 나오는 2:15-18 은 2 장의 결론이다. 

3:1-16 은 부모 공경을 다루며 “아버지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어머니를 화나게 

 

12  Wenham, Leviticus, 264: 자녀들은 “자기 부모(= 자기 어머니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들을 지켜야(레 19:3)” 하는 반면, 부모들은 자기 딸을 창녀로 주어서는 안 되고(레 19:29) “나의 

안식일들을 지키고 나의 성소를 공경해야(레 19:30)” 한다.   

13 레 19:3, 30 에 똑같이 나오는 ּתִירָאו[티라우]에 대하여 개역은 각각 “경외하라”와 “공경하라”로 번역하고 

개역개정은 각각 “경외하라”와 “귀히 여기라”고 번역하고 있다. 본 주해는 두 본문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유의하여 “공경하라”로 통일하여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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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는 여호와에 의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마감한다.14 2:15-18 과 3:16 은 제 5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들과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15  

4. 하나님 사랑과 관련하여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동사들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이 

요구하는 것과 금하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사용된 것은 제 5 계명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여준다.16  

1) 긍정적인 표현  

[출 20:12] 네 부모를 공경하라 // [신 5:16] 네 부모를 공경하라(כַבֵד[카베드] < [카바드])  

[레 19:3]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תִירָאו[티라우] < [야레])  

  Cf. [레 19:30] 내 성소를 공경하라(ּתִירָאו[티라우] < [야레])  

      [말 1:6]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כַבֵד   ([카바드] > [여하베드]יְׁ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בוֹדִי   이 어디 있느냐([카바드] > [흐보디]כְׁ

 

14 NRSV Ecclesiasticus (Sir) 2:15-18; 3:1-16:  

  2 15Those who fear the Lord do not disobey his words, and those who love him keep his ways. 

16Those who fear the Lord seek to please him, and those who love him are filled with his law. 

17Those who fear the Lord prepare their hearts, and humble themselves before him. 18Let us fall 

into the hands of the Lord, but not into the hands of mortals; for equal to his majesty is his mercy, 

and equal to his name are his works.  

 3 1Listen to me your father, O children; act accordingly, that you may be kept in safety. 2For the 

Lord honours a father above his children, and he confirms a mother’s right over her children. 3Those 

who honour their father atone for sins, 4and those who respect their mother are like those who lay 

up treasure. 5Those who honour their father will have joy in their own children, and when they pray 

they will be heard. 6Those who respect their father will have long life, and those who honour their 

mother obey the Lord; 7they will serve their parents as their masters. 8Honour your father by word 

and deed, that his blessing may come upon you. 9For a father’s blessing strengthens the houses 

of the children, but a mother’s curse uproots their foundations. 10Do not glorify yourself by 

dishonouring your father, for your father’s dishonour is no glory to you. 11The glory of one’s father 

is one’s own glory, and it is a disgrace for children not to respect their mother. 12My child, help 

your father in his old age, and do not grieve him as long as he lives; 13even if his mind fails, be 

patient with him; because you have all your faculties do not despise him. 14For kindness to a father 

will not be forgotten, and will be credited to you against your sins; 15in the day of your distress it 

will be remembered in your favour; like frost in fair weather, your sins will melt away. 16Whoever 

forsakes a father is like a blasphemer, and whoever angers a mother is cursed by the Lord.  

15 Miller, Ten Commandments, 174.  

16 Miller, Ten Commandments,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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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מוֹרָאִי[모라이] < [야레])이 어디 있느냐  

2) 부정적인 표현  

[출 21:17]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קַלֵל   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칼랄] > [므칼렐]מְׁ

[신 27:16]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לֶה   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칼랄] = [칼라] > [마클레]מַקְׁ

  Cf. [출 22:28(MT 27)] 너는 하나님을(אֱלֹהִים[엘로힘] 개역개정: 재판장; NIV 각주 the judges)  

모독하지(קַלֵל   말며 ([칼랄] > [트칼렐]תְׁ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תָאֹר[타오르]) 말지니라  

        [레 24:16]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נֹקֵד[노케드] < [나카드]) 누구든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쳐야 할 것이다.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בו נָקְׁ   .그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카드] > [브노크보]בְׁ

5. 질서와 생명이란 관점에서 보면 제 5 계명은 제 1-4 계명과 제 6-10 계명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17 

1) 하나님은 질서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무질서에서 질서를 

가져오시고 무생명에서 생명을 가져오셨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와 아름다움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삶의 적절한 터전이 되게 하려고 창조되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사망이 왔을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 생명은 생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며 이와 반대로 

죄로 인한 사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뜻한다. 이런 관점에서 생명과 사망을 보면 

죄로 인해 파괴된 질서를 회복하고 죄로 인해 상실된 생명을 회복하는 구원은 재창조인 것이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삶을 주셨다. 그들은 애굽의 육체적 압제에서 해방되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는 영적 속박에서도 해방되었다. 이렇게 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분과의 교제를 포함하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길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시고 생명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 주셨다. 

이스라엘과 같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응하고 그의 

질서와 의를 반영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야 한다.  

2) 제 1-3 계명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 유일한 창조주, 질서의 근원으로 시인하고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인간이 고안한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이 계시하신 질서에 따라 율법이 명한 대로 그리고 그분의 성품에 일치되게 드려야 하며, 하나님의 

속성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거룩함을 힘써 지킴으로써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한다. 제 4 계명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보여주신 

일과 안식의 질서를 본받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17 Poythress, The Shadow of Christ in the Law of Moses, 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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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5 계명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자녀들)을 낳는 기관이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그의 법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훈련하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기관이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과 그의 법에 대한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알고 그대로 순응하여 살도록 가르치는 기관이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지식과 순응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고 보존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데서 흘러나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제 5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복을 약속하신 까닭이 여기에 있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고 부모님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어 참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려면 제 5 계명대로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 주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거울삼아 우리의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4) 제 5 계명을 따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과 그의 법을 배운 대로 우리는 제 1-

4 계명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제 6-10 계명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성과 재산과 말과 욕망에 

있어서 질서를 지키며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6.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별된 백성이고 특별한 백성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정체는 여호와께서 자신을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과 이에 대한 응답으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신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대인 관계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위치에 부모 공경이란 제 5 계명이 서 있다. 

제 5 계명은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를 잇는 논리적인 연결고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약의 시발점인 

것처럼 부모와 관계는 인간 사회의 시발점이고 모든 대인 관계의 피할 수 없는 출발점이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외하고 인간이 맺는 첫 번째 관계는 바로 생명 전달의 통로인 부모와의 관계이다. 

부모와 관계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대인 관계는 없다. 제 1 계명이 제 2-4 계명의 기반이듯이 

제 5 계명은 제 6-10 계명의 기반이다.    

7. 제 5 계명은 제 2 계명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여호와 네 하나님께서 네게 주실 땅에서 네 날들이 

길고 네가 잘 될 것이다.”라고 복을 약속한다. 언약의 준수조항을 지키면 복이 임하지만 어기면 저주가 

임하는 것을 밝히는 언약의 축복과 저주 조항이 제 2 계명과 제 3 계명과 제 5 계명에만 들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제 5 계명이 갖는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   

4. 제 5 계명의 준수 (1): 부모의 자녀 교육      

1. 이스라엘 사회의 구조에서 “아버지의 집, 가족, 가정”(בֵית אָב [베트 아브])은 가장 아래 있는 단위이었고 

그 위로 “친족, 씨족”( פָחָה   מִשְׁ [미시파하]) < “지파”(מַטֶה/שֵבֶט[셰베트/마테]) < “백성”( עַם[암])의 단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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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버지의 집, 가족”은 한 지붕 아래 사는 가장, 아내(들), 자녀들을 포함하고 더 확대되어 서로 서로 

가까이 사는 결혼한 자녀들, 손자들 그리고 가장의 아저씨, 아주머니, 사촌들도 포함하였다. “지파”는 

야곱의 12 아들의 혈통을 따라 형성된 단위이다. 확대된 가족을 표현하는 “아버지의 집”과 “지파” 사이에 

있는 “친족, 씨족(clan, subtribe, phratry)”은 야곱의 손자들 중의 어느 하나를 공통 조상으로 하여 내려온 

후손들을 가리키는 단위이다.18 이러한 단위와 관련하여 다윗을 예로 들어 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유다 지파 사람이요 에브랏 씨족 사람이요 아버지 이새의 집에 속한 아들이었다(삼상 17:12).  

2)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로 말하면 최초의 병원이요 최초의 학교요 최초의 정부요 최초의 교회이었다. 

학교라는 측면에서 “아버지의 집”은 직업을 포함한 모든 교육의 산실이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참된 지혜를 가르칠 

책임이 있었다. 부모됨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에 달려 있었다. 부모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전 12:13)임을 가르쳐야 했다.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이고(잠 9:10; 욥 28:28)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고(잠 14;27) “장수”(잠 10:27)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잠 22:4)의 

복을 주기 때문이었다.  

2.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일은 아브라함이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창 

18:18-19).19 모세는 여호와로부터 받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부모들에게 주며(신 6:1) 그들이 여호와를 

 

18  Bush, Ruth, Esther WBC 9 (Dallas Waco: Word, 1996), 101 에 의하면 “씨족, 친족”은 인지된 

혈족관계(recognized kinship)의 범위를 한정하고 사회의 기본적인 동족결혼 단위(basic endogamic 

unit)를 형성하였고 가장 중요한 단일 그룹(most important single group)이었다. 이스라엘에 약 60 개의 

씨족이 있었으며 각 씨족은 대충 만 여명의 구성원이 있었다. 친족은 여호수아 시대에 분배받은(수 13-

17 장) 땅의 소유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 기업은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업 무를 자의 의무 중에는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친족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다(레 25 장).  

19 개역개정의 창 18:19 에서 “의와 공도”로 번역된 [츠다카]와 [미시파트]는 삼하 8:15; 왕상 10:9; 사 5:7; 

암 5:7, 24 등에서 [미시파트]와 [츠다카]의 순서로 나오는데 각각 “정의”와 “공의”로 번역되었다.   

[창 18: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츠다카]와 공도[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삼하 8: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미시파트]와 공의[츠다카]를 행할새 

[왕상 10:9]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므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미시파트]와 

공의[츠다카]를 행하게 하셨도다 

[사 5:7]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미스파흐]이요 그들에게 공의[츠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츠아카]이었도다 

[암 5:7, 24] 정의[미시파트]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츠다카]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 . . 오직 

정의[미시파트]를 물 같이, 공의[츠다카]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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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외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며 그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알게 하고 지키도록 함으로써(신 6:4-9; 11:18-20; 32:46) 자자손손 영구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라고(신 6:2-3; 11:21; 32:47) 권면하였다. 그것은 부모의 교육을 통하여 자손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땅의 계속적인 소유를 

보장해 줄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부모의 신앙 교육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가교역할을 한다. 

3. 부모들이 질문하는 자녀들에게 대답하며 교육하는 구체적인 5 가지 예가 있다(출 12:26-27; 13:14-16; 신 

6:20-25; 수 4:6-7, 21-24).  

1) 출 12:26-27 과 13:14-16 은 유월절과 관련하여 자녀가 묻는 예상 질문과 부모가 줄 대답이다.  

자녀: 이 (유월절)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출 12:26)?  

부모: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출 12:27).  

자녀: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출 13:14)?  

부모: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새 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처음 난 모든 것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출 13:15-16)  

2) 신 6:20-25 은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인지에 대해 자녀가 묻는 예상 

질문과 부모가 줄 대답이다.  

자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신 6:20)?  

부모: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신 6:21-25).  

3) 수 4:6-7, 21-24 은 요단강을 건넌 후 거기서 취해 길갈에 세운 돌에 대하여 자녀가 묻는 예상 질문과 

부모가 줄 대답이다.  

자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수 4:6)?  

부모: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자녀: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수 4:21)?  

부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로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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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수 4:22-24).  

4) 이 다섯 가지 문답식 교육에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신 일을 먼저 알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사사기 저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 즉 사사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삿 2:10).”라고 기록하며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특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대적의 손에 넘기시고 재앙을 내리셨다(삿 2:11-15)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에 종교적인 부패와 윤리적인 타락으로 점철되었던 사사 시대가 있었던 것은 바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알게 하여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4.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신앙 교육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일들이 있다.  

1)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신 6:6) 

마음과 뜻에 두며(신 11:18)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① 자녀가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하려면 부모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에도 유의하여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 실천해야 한다. 부모가 진정으로 자녀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녀가 그 말씀대로 행동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말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써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자녀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시키려면 부모 자신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 부모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 자녀에게 올바로 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연목구어이다. 

“아버지는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수 있어요?”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 

자녀가 피장파장의 오류(tu quoque [뚜 끄오끄에] “you also 당신도 역시”)를 범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20  

② 예수님은 항상 행동으로 교육시켰다(요 13:15). 사도들은 항상 본을 보였다(고전 4:6; 11:1; 빌 3:17; 

살후 3:7). 자녀에게 이렇게 하라 해 놓고 부모는 하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위만 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가 말한 내용의 권위도 떨어지고 만다. 거짓말하지 말라던 아버지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자란 

자녀는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도 무시해 

버린다. 이렇게 되면 자녀 교육은 완전히 실패하고 만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녀와 함께 학생이 되는 도리밖에 없다.  

 

20 강 영안, 십계명 강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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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암논이 이복누이 동생 다말을 범하고 압살롬이 이복 

형 암논을 죽이고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고 후궁과 동침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일을 통하여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아픔을 겪었다. 이 사건은 부모인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2) 부모는 자녀를 인격체로 대해야 한다.  

①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어린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과 달리 어린 아이들의 인격을 중시하시며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막 10:13-16).  

② 바울은 골 3:21 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고 말하고 엡 6:4 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권면하였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의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는 뜻이다.  

③ “어린이”는 “어린아이/어린애를 대접하여 이르는 말(이희승, 국어사전, 1605)”로서 어린이가 

인격체임을 잘 보여 준다. 가정의 어린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 주신 선물이지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다. 어린이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당당한 하나의 인격이며 

인격으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훌륭한 인격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도록 할 양육의 의무가 있다.  

3)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할 때 칭찬을 아끼지 말고(cf. 고전 11:2) 더욱 잘 하도록 

격려하는(cf. 히 10:24)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어그러진 길로 갈 때 소망을 가지고 죽일 

마음을 품지 말며(잠 19:18) 근실히 징계해야 한다(잠 13:24).  

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듯이(신 8:5; 삼하 7:14; 히 12:10; 계 3:19) 부모도 그 기뻐하는 

자녀를 징계해야 한다(잠 3:2). 잠언은 부모의 징계가 자녀의 마음에 얽힌 미련한 것을 쫓아내며(잠 

22:15) 결국 자녀가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해 줄(잠 29:17) 것이라고 말한다.  

②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을 징계할 때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cf. 렘 

10:24; 시 6:1)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cf. 딤후 2:25).  

③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미워하는 것이며(잠 13:24) 자식을 

사생자요 친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cf. 히 12:8). 엘리가 아들들의 비행을 듣고도 말로만 그러지 

말라고 하며(삼상 2:23-25)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고(삼상 3:13) 아버지로서,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부여받은 권위를 가지고 근실히 징계하지 않은 결과 전장에서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가 함께 죽임 당하고 엘리 자신도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엄청난 재앙이 임했던 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  

④ 부모의 징계는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의의 평강한 열매를 낳게 하고(cf. 히 12:11) 

생명의 샘으로서 영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 준다(잠 13:13-14).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자고 

유혹하는 자녀를 부모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어 돌로 쳐 죽이라는 규례(신 

13:6-10)나 완악하고 패역하여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듣지 아니하는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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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잡아가지고 장로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성읍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라는 규례(신 21:18-

21)는 모두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주신 

구원과 해방을 계속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4) 부모는 자녀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딤후 3:15)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딤후 1:5) 돕고 

늦어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금생과 내생에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경건의 훈련을 체득하여 그 이후 

자녀가 스스로 경건에 이르는 연습(딤전 4:7-8)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한다.  

①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엡 2:8)을 명심하고 부모는 자녀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자녀의 옳은 행실과 선행으로 증명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양육해야 한다.  

② 부모의 가장 큰 즐거움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이어야 한다(요이 4; 요삼 

3-4).  

5. 족장들이 신앙 유산을 물려준 본을 보고 우리도 자손들에게 신앙 유산을 물려주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아브라함-이삭-야곱-요셉 4 대는 신앙 유산이 잘 보존되어 내려온 것을 보여 준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출 3:6, 15) 혹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3:16)이라고 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칭호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기억되는 이름이다(대상 29:18; 30:6; 마 22:32; 막 12:26; 눅 20:37; 행 3:13; 7:32).  

2)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창 12:7-8; 13:4, 18; 22:9) 아브라함을 따라 

이삭도 단을 쌓고(창 26:25) 야곱도 단을 쌓고(창 33:20; 35:7)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3)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는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이삭 대신 

수양을 번제물로 드린 사건을 통하여 이삭은 두려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였을 것이다. 이삭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 아빠가 경외하시는 

분,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이라고 부른 것에서 암시된다. 다음 구절들은 야곱이 하나님을 말할 때 아버지 

이삭과 관련하여 사용한 이름을 보여 준다.  

[창 31:42]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Fear of Isaac פַחַד    

חָק  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파하드 이츠하크]יִצְׁ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창 31:53-54] (라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의 경외하는 이(Fear of his father Isaac חָק  פַחַד אָבִיו יִצְׁ

[파하드 아비브 이츠하크])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창 32:9]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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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48:15-16]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4)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하나님이 그 후손에게 주신 땅이다(출 6:8; 

33:1; 레 26:42; 민 32:11; 신 1:8; 6:10; 9:5; 30:20; 34:4).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땅에 대한 약속을 

받고 생존에는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사했고 그곳을 후손에게 매장지로 물려주었다(창 23:19; cf. 히 

11:9). 사라에 이어 아브라함이 거기 장사되었고(창 25:9)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레아가 거기 

장사되었다(창 49:31). 야곱은 이집트에서 아들들을 축복한 후(창 49:1-28) 약속의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자신의 해골을 묻으라며 해골 신앙을 물려주었다(창 49:29-33; 50:5).  

5) 아버지 야곱의 해골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은 자신을 애굽에 장사하였다가 출애굽할 때 자신의 해골을 

가나안에 묻어 달라고 유언하였고(창 50:25; cf. 히 11:22)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고(출 13:19)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다(수 24:32).  

6)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4 대의 신앙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히 11:8-12, 17-22] (8)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9)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0)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11)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12)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 . . 

(17)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20)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22)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골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5. 제 5 계명의 준수 (2): 자녀의 부모 공경      

1.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존경으로 나타난다.  

1) 제 5 계명에 사용된 “공경하다 כַבֵד[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to be heavy, weighty”라는 어근과 

관련이 있고 지위에 걸맞게 합당한 무게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명사 

 ,도 이 어근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에 의하여 자녀 위에 세운 부모는 하나님께 속한 영광[카보드]כָבוֹד

영예의 일부를 공유한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에 합당한 존경을 

부모에게 드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로서 부모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지어 사용된 



290 

 

동사들(כַבֵד[카베드] “공경하다 to honor”,  יָרֵא[야레] “경외하다, 두려워하다 to fear, revere”)이 그대로 

부모를 섬기는 것에도 사용된 것을 유의하면(말 1:6; 레 19:3, 30; 삼상 2:30; 잠 3:9; 사 24:15; 시 22:23[MT 

24])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고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삼상 2:30).”고 말씀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을 존중히 여기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생명보다 앞서시므로 존경받으시듯이 여호와의 생명 전달의 통로로서 부모는 그 자녀들의 

생명보다 앞서므로 존경받아야 한다.21   

2) 솔로몬 왕은 어머니 밧세바가 자기에게 이르렀을 때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위에 앉고 그 

모친을 위하여 자리를 베풀게 하고 그 우편에 앉게 하였다(왕상 2:19). 자녀들은 부모가 먼저 말하도록 

하고 예의를 갖추어 대답하고 부모가 말할 때 잠잠하고 부모가 무언가를 줄 때 감사의 인사를 해야 한다. 

자녀들은 부모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자녀가 가정에서 부모를 존중하며 익힌 예절 

교육은 자신만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것을 막아주고 사회생활에서도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좋은 태도를 갖게 할 것이다.  

3) 존경의 반대는 불경이요 무례이다. 자녀는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 모세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5).”는 율법을 

주었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출 21:17; 레 20:9).”는 율법을 주었다. 

잠언은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는 것을 말하고(잠 30:11)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잠 20:20).”는 강한 경고를 주고 

있다. 그리고 잠언은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잠 19:26)”이라고 말한다. 잠언은 또한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 

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잠 28:24).”고 선언한다. 바울은 율법이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 그리고 “아버지를 치는 자와 어머니를 

치는 자(딤전 1:9)”를 위해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겔은 권세를 가지고 피 흘리려고 백성 가운데 있는 

고관들이 “부모를 업신여겼고 더 나아가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겔 

22:7).“라고 질책하였다.  

2.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1) 바울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 6:1).”고 말하고 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엡 

6:2).”고 말했다. 자녀들이 부모를 주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며(엡 6:1) 자녀들이 모든 일에 

 

21 Durham, Exodus, 291: "As Yahweh is honored for his priority to all life, so father and mother means 

must be honored for their priority, as Yahweh's instruments, to the lives of their child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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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골 3:20).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부모의 신앙 교육에 대하여 자녀는 마땅히 순종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2) 자녀는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에 대한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잠 

1:8). 부모의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으로 지키는 자녀는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잠 3:1-2). 자녀들은 “너를 낳은 아버지(개역개정: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머니(개역개정: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버지(개역개정: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개역개정: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잠 23:22-25 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  

3) 아버지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아들(잠 13:1), 율법을 지키는 지혜로운 아들(잠 28:7), 지혜를 사모하는 

아들(잠 29:3)로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지언정(잠 10:1) 미련한 아들로서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고(잠 15:5) 어머니를 업신여기며(잠 15:20) 부모의 근심, 고통, 재앙(잠 10:1; 17:25; 19:3)이 되고 

부모의 낙을 없게(잠 17:21)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잠 30:17).”는 잠언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1) 내리사랑(=손윗사람의 손아랫사람에 대한 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손윗사람에 대한 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22 제 5 계명과 관련지어 풀이하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은 있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드리는 사랑은 없다는 말이다. 이렇게 사랑으로 보이는 부모 공경은 사랑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있는 

것이지 자녀가 부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뛰어 넘는다.  

2)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 드려야 한다. “출필고반필면(出必告反必面)” 즉 외출할 때는 부모에게 

반드시 알리고 귀가해서는 부모에게 얼굴을 반드시 보여드리라는 말처럼 자식들은 부모가 그들의 소재 

문제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 자녀는 부모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을 만들지도 말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  

4. 자녀의 부모 공경은 믿는 배우자의 선택에서 나타난다.23 자녀들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창 2:24) 결혼에 있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후 6:14).”는 바울의 

권면대로 믿는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해야 한다.  

5. 자녀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한 자녀가 평생 동안 부모님께 감사하며 신실하게 효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2이 희승 감수,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은 이 말이 “사랑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법이다.”와 “윗사람은 

아랫사람의 작은 과실쯤은 관대하게 봐주어야한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23 Douma, Ten Commandments, 1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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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는 나이 들고 힘없는 부모를 끝까지 잘 보살펴드려야 한다. 자녀는 낳아 주신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나이 드신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존중해야 한다(잠 23:22).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아버지께 돌아가 전할 말(창 45:9-11)을 주었던 그대로 아버지와 형들과 온 집안 식구들을 부양했다(창 

47;12; 50:21). 요셉의 늙은 아버지에 대한 부양에는 존경과 깊은 애정이 배어 있었다(창 46:29; 50:1).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창 47:28-31) 그대로 예를 갖추며 가나안 막벨라 굴에 아버지를 장사하였다(창 

50:1-14).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에도 살아 계실 때와 똑같이 공경하고 높여 드렸다.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 모압으로 갔을 때 모압 왕에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삼상 22:3)” 청했고 허락을 받아 부모를 모압에 머물게 

하였다.  

2) 자녀는 부모가 필요할 때 재정적인 지원을 해야 하며 용돈을 드려야 한다. 하나님이 드림이 되었다는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마 15:4-9; 막 

7:9-13). 바울이 디모데에게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딤전 5:4).”고 한 

권면을 잘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룻은 여호와 신앙을 위해 민족과 종교의 벽을 뛰어 넘는 신앙적 결단을 

하며(룻 1:16-17) 나이 들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공경하며 헌신적으로 섬겼다.  

3) 벤 시락의 지혜서(=집회서) 3:1-16 는 제 5 계명에 대한 교훈을 잘 설명하고 있다.24 특히 3:12-13 은 

노년의 부모를 잘 보살피고 슬프게 하지 말며 심신이 쇠하여졌어도 인내하고 멸시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3:14-15 은 부모에 베푼 선행은 기억되고 죄를 용서받는 신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벤 시락의 

지혜서 7:27-28 는 어머니의 산고를 통해 태어난 자녀가 부모가 베푼 은혜에 감사하며 부모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토빗서 4:3-4 도 어머니의 산고를 지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평생 동안 잘 섬기고 

부모 공경 차원에서 부모의 장례를 잘 치러 줄 것을 말한다. 25 연약한 부모에게 드린 자녀의 선행이나 

악행은 부모의 축복 혹은 저주를 가져오기도 한다(창 9:20-27; 벤 시락의 지혜서 3:8-9).   

6. 자녀의 부모 공경은 순종에 있어서 “주 안에서”라는 단서가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엡 6:1; 골 3:20).  

 

24 Miller, Ten Commandments. 189-191.  

25 [NRSV Sirach 7:27-28] (28) Will all your heart honor your father, and do not forget the birth pangs 

of your mother. (29) Remember that it was of your parents you were born; how can you repay what 

they have given to you?  

 [NRSV Tobit 4:3-4] (3) Then he called his son Tobias, and when he came to him he said, ‘My son, when 

I die, give me a proper burial. Honour your mother and do not abandon her all the days of her life. Do 

whatever pleases her, and do not grieve her in anything. (4) Remember her, my son, because she faced 

many dangers for you while you were in her womb. And when she dies, bury her beside me in the 

same gr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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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약에서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주안에 다 

들어오게 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을 듣는 사람들은 부모나 

자녀나 모두 주안에 있었고 주님 밖에 있었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자녀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 믿는 자도 있고 부모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하였다.26  

2) “주 안에서”라는 단서는 순종의 한계(limits)와 방식(style)과 연관이 있다.27  

①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한계(limits) 면에서 부모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요구할 

때 자녀는 순종하기를 거절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녀가 순종하기를 거절하기 전에 반드시 

부모가 주님의 뜻에 반대되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과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피조물인 부모를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산헤드린 공회의 관원과 장로들이 사도들에게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 4:18).”고 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19-20).”라고 대답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이 된다.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버리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 그렇게 할 때 주님께 합당한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마 10:37-38; 눅 

14:26-27). 우리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할 경우에도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를 가지고 불순종의 길을 택해야 한다. 우리는 부모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을 때 화를 

내거나 큰소리치며 부모를 성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명령을 

순종할 수 없다는 식으로 겸허하게 말씀드려야 한다.  

② “주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의 방식(style) 면에서 주님이 순종하셨던 것처럼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의 잘잘못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그의 부모의 죄와 실수를 

예리하게 보셨을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 밑에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의 부모 밑에서 더 많은 

고통을 겪으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눅 2:49)?”라고 지적하는 일을 하긴 했지만 “한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셨다(눅 2:52).” 베드로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염두에 두며 종들이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벧전 2:18).”고 권면하였다. 부모에 대한 우리의 순종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순종이어야 하며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순종과 일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26최낙재, 소요리문답 강해 II, 269-272.  

27 Douma, Ten Commandments,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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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기꺼이 많은 고난을 겪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3) 요나단은 어리석고 변덕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왕인 그의 아버지 사울로 인해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아버지 사울을 잘 공경하는 아들이었다. 가정의 달에 요나단을 효도하는 

아들, 권위에 순종하는 자녀의 모범으로 제시하는 설교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어리석은 맹세로 인해 꿀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잃을 처지에서도 

아버지에게 순종하였고 백성의 간청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② 요나단은 다윗이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을 죽이라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의 잘못을 지적하며 다윗의 목숨을 구해 

주었다(삼상 19:1-7).  

③ 그 후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의 던진 단창을 피하고 살해 명령을 수행하러 온 사울의 전령을 미갈의 

도움으로 피하여 라마 나욧의 사무엘에게로 갔다가 다시 왔을 때 다윗과 언약을 맺고 해치려는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해 주었다. 이 과정에서 요나단은 월삭에 식사 자리에 없는 다윗을 위해 말하다가 

아버지로부터 욕을 듣고(삼상 21:30-31)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할 뻔하였다(삼상 21:33). 요나단은 심히 

노하여 식탁을 떠났고 그 달 둘째 날에는 먹지 않고 다윗을 위해 슬퍼하였다. 요나단은 셋째 날 아침에 

약조한 대로 다윗에게 사울의 살해 의중을 알리고 다윗을 피난시켰다.  

④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사울 다음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cf. 삼상 23:17) 다윗을 보호해준 것은 잘못하는 부모 밑에서 고난을 참으며 하나님을 

공경한 것이다.  

⑤ 아버지요 왕인 사울 곁에서 블레셋과 맞서 싸우다가 전사한 요나단의 마지막 모습은 그 위에 세운 

권위에 끝까지 순종한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삼상 31:2, 6).   

6. 제 5 계명의 준수 (3): 권위에 대한 순종      

1. 범주/총망라 규칙은 모든 계명이 모든 범주의 행할 의무와 금할 죄를 대표하고 있다는 해석 원리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제 5 계명은 자녀에게만 주는 계명이 아니고 위와 아래 그리고 동등의 모든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계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 때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권위를 갖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2. 개혁주의 교리 문답은 이를 잘 설명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104)은 제 5 계명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위에 권위를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일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 124)은 제 5 계명에서 “부모”가 육신의 부모(잠 23:22, 

25; 엡 6:1-2)뿐만 아니라 연령(딤전 5:1-2)과 은사(창 4:20-22; 창 45:8)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왕하 5:13), 교회(왕하 2:12; 13:14; 갈 4:19), 혹은 국가(사 49:23)에서 권위에 

있어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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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것은 “아버지( אָב[아브])”와 “어머니(אֵם[엠])”라는 단어들이 육신의 아버지(예: 창 2:24; 4:1; 출 2:8; 시 

27:10; 말 1:6)와 어머니(예: 창 43:29; 왕상 2:20)에게만 국한되어 사용되지 않은 사실에서도 

뒷받침된다(TWOT I: 5-6; NIDOTTE I: 219-222).28   

1) “아버지”는 “너의 조부(ָאָבִיך[아비하] 직역: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창 28:13)”과 

“나의 조부(אָבִי[아비] 직역: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אָבִי[아비]) 이삭의 하나님(창 

32:9[MT 10])”에서 보듯이 혈통적 할아버지에게도 사용되었다. 또한 “아버지”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아비 콜-브네-에벨]이었다(창 10:21).” 혹은 “아사가 그 조상[아비브]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왕상 15:11).”에서처럼 더 먼 조상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너희 조상[아비헴] 

아브라함(사 51:2; 요 8:39 πατέρ[파테르])”이나 “내 조상[아비]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신 26:5)”이나 “네 

아버지[아비흐]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겔 16:3)”이란 표현에서 보듯이 민족이나 지파의 

조상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다. 그리고 “야발은 육축치는 자의 조상[아비]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아비]이 되었다(창 4:20-21).”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아비헴]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아비헴]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렘 35:14, 

16)”에서 보는 것처럼 기술이나 모임의 창시자에게도 사용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하와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창 3:20)”로 언급되었다.  

2) “아버지”는 아버지와 비슷한 지위에 있거나 그러한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도 사용되었다. 종의 “아버지”는 

그의 주인이고(왕하 5:13 나아만), “빈궁한 자의 아버지”는 그의 보호자이고(욥 29:16), “예루살렘 거민의 

아버지”는 그들의 통치자이고(사 22:21), “바로의 아버지”는 그의 고문이었다(창 45:18 요셉). 이렇게 

“아버지”라는 단어는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 선지자(왕하 2:12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6:21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왕(삼상 24:11 다윗이 사울에게), 제사장(삿 18:19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 제사장에게) 

등에게도 적용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삿 5:7)”로 언급되었다. 스데반(행 

7:2)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을 부를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brothers/brethren 

and fathers”이라고 했다.  

3)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드릴 합당한 공경을 모든 다른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에게도 

드려야 하는 것을 보여 준다.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 밧세바가 나아올 때 보좌에서 일어나 절을 한 

것처럼 우리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레 19:32).”  

4. 이렇게 제 5 계명이 하나님이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와 관계된 계명인 것을 고려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부모에게 순종하듯이(엡 6:1-2)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엡 5:24, 33) 종은 상전에게 순종해야 

 

28  약자 TWOT 가 가리키는 사전은 R. L. Harris, G. L. Archer, Jr., and B. K. Waltke, eds., Theological 

Wordbook of the Old Testament 2 vols (Chicago: Moody, 19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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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엡 6:5-8). 그리고 교회에서 성도들은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고(히 

13:17),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벧전 5:5). 그리고 백성들은 정부의 관리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롬 13:1-7; 딛 3:1; 벧전 2:13-17).  

1) 성경은 권위와 순종이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기본 원리인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모든 백성(고전 15:20), 

연장자와 젊은이(벧전 5:5), 부모와 자녀(눅 2:51), 남편과 아내(골 3:18), 주인과 종(딛 2:9), 정부와 백성(롬 

13:1)의 관계에 모두 “ὑποτάσσω[휘포타쏘] 순종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과 많은 

문화적 차이를 보이는 우리의 상황에서 권위와 순종의 원리가 지배하는 관계를 묘사할 때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2)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아내는 남편의 인도를 따라야(to follow 

her husband's leading rather than to rendering obedience to her husband) 하고 고용원은 고용주의 

방침에 따라야(to conform to the policies of their superiors or accept policy directives rather than to 

obey their employers)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좋다.29   

5. 권위와 힘  

1) 힘(power)이 순종을 요구할 능력(ability to compel compliance)이라면 권위(authority)는 힘을 [적절하게]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authorization for the [appropriate] use of power)으로 정의할 수 있다.30 

권위는 관계의 종류, 미칠 수 있는 범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따라 다양하게 주어진다. 권위의 

행사는 실질적인 힘이 있는지 없는지, 순기능적인지 역기능적인지, 적절한 행사인지 부적절한 행사인지, 

쉽게 얻은 것인지 어렵게 얻은 것인지 등에 따라 여러 양상을 보인다. 권위는 항상 제한된 권위이며 

다른 영역의 권위들과 연계성이 있다. 권위는 그 성격과 범위가 제한되면 될수록 그 중요성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 웃시야는 왕의 권위가 제한된 것을 망각하고 제사장의 영역을 침범하며 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드는 벌을 받았다. 그는 죽어서 나병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 가까이에 있는 땅에 

장사되는 불명예를 당했다(대하 26:16-23).  

2) 권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건덕을 위해 주신 것이므로 섬기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권위를 부여 받은 사람은 그 권위를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 자신의 배만 채우며 자기만 먹이고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않던 이스라엘의 목자들(겔 34:2)과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부모는 자녀를 섬기기 

위해 권위를 행사해야 하고, 국가는 국민을 섬기기 위해 권위를 행사해야 한다(롬 13:5). 

3) 권위가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롬 13:1; 마 22:21) 사실에 근거하여 그 권위에 실질적인 힘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면 그 힘의 사용이 적절하든지 부적절하든지,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자기 위에 있는 

권위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세에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과 

 

29 Douma, Ten Commandments, 182-183.  

30 Douma, Ten Commandments, 185.  



297 

 

같다(롬 13:2). 어떤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은 그 권위에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고 순종해야 한다. 

권위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권위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의 약점과 실수에 대하여 인내심을 갖고 참으며 순종해야 한다(벧전 2:18). 아론과 더불어 미리암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미리암에게 나병의 벌을 

주심으로써 모세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고 질서를 유지시켜 주셨다(민 12:1-15).  

4)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권위의 가치를 존중하는 건강한 언약 공동체를 위해 주신 제 5 계명은 

위의 권위에 대하여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가르친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과 명령을 우선시하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하고, 약점과 결점과 실수투성이의 위의 권위들에 묵묵히 인내하며 따르시던 주님의 

모습을 따르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한다. 제 5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고통과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중보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힘 입으며 주님처럼 승리해야 한다.      

6. 남편과 아내  

1)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고전 11:3). 바울은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니라(딤전 2:11-14).”고 말했다. 결혼한 남편이 결혼한 아내의 머리인 이유는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엡 5:23).  

2)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의 인도를 따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고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상호 사랑의 관계인 부부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으로 경외해야 

한다.  

[골 3:18-19] (18)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19)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엡 5:24-25, 28, 33] (22)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24)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 . . (28)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 . . (33)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벧전 3:1, 5-7] (1)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 . . (5)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6)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7)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298 

 

7. 고용주와 고용원  

1) 바울과 베드로는 종에 관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주었다.  

[딛 2:9-10] (9)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10)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벧전 2:18] 종(개역개정: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2) 바울은 종과 상전에 대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주었다.  

[엡 6:5-9] (5)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7)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니라 

(9)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니라  

[골 3:22-4:1] (3:22)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앎이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4:1)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3) 바울과 베드로 당시와 같은 노예와 주인은 없지만, 오늘날 노사관계에 있어서 고용주는 고용인을 잘 

대접해야 한다. 정부가 국민을(롬 13:4), 남편이 아내를(엡 5:26), 부모가 자녀를(엡 6:4) 잘 대하여야 

하듯이, 고용주들도 고용인들을 잘 대하여야 한다(엡 6:9; 골 4:1; 레 19:13; 신 24:15; 렘 22:13; 약 5:4).31 

고용인들은 고용주의 방침을 따르며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설령 고용원들이 착취하는 

나쁜 고용주를 모시고 일한다고 하더라도 성실하게 일하며 제 5 계명을 지켜야 한다.    

8.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  

1) 하나님은 목사와 장로에게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다. 교인들은 목사와 장로를 하나님이 그들 위에 두신 

사람으로 여기고 공경해야 한다.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31 고용주의 거룩은 회사 내에 예배드리는 모임을 갖는 것에 있지 않고 고용원이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약속한 대로 제때에 지불하는 것이다. 레 19:13 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품꾼의 품삯을 그날 밤을 

넘어 다음날 아침까지 두는 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이라고 풀이한다. Milgrom, Leviticus 17-22, 1637 에 

따르면,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하며 품삮을 주지 않는 것이 억압[오셰크]이고 “당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나는 당신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착취[게젤]이다. 신 25:15 은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하면서 가난한 품꾼이 “그 품삯에 자기 목숨을 얹어 놓고 있기(개역개정: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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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는 이(=목사)들에게는 더할 것이니라(딤전 5:17).”고 권면하였다.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히 13:17).”고 권면하였다. 

2) 목사는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따라 구약의 선지자처럼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며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고, 장로는 그리스도의 왕직을 따라 교인들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를 부지런히 살피며 

권면하는 사람이다. 목사와 장로는 경건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범을 보이며 예수님을 

믿는 참된 즐거움을 교인들에게 보여야 한다. 목사와 장로는 성전의 이방인 뜰에서 장사하며 물질적 

이득을 추구했던 사람들처럼 주님이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 안에서 딴 재미를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목사와 장로는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던 주님처럼 

교인들을 섬겨야 한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이 삼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과 열심히 일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던 것을 본받으라고 한다. 계속해서 그는 장로들에게 

그들 자신들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살피며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으로서 진리를 왜곡하는 

사나운 이리들이 들어와서 양떼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권면하였다(행 20:28-35).  

3) 베드로가 장로들와 젊은이들에게 준 권면은 다음과 같다.   

[벧전 5:1-6] (1)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개역: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3)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5)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9. 국가와 국민  

1) 모세는 왕에 대한 규례를 주었다. 

 [신 17:14-20] (14)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15)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16)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17)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18)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19)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20)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2)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왕은 백성으로부터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한다.  



300 

 

①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의 권위를 인정하며 사울을 죽이자는 제안을 거절했고(삼상 24:4-6; 26:8-11)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도 양심에 거리낌을 느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내 아버지”라 부르며(삼상 24:11) 그리고 

“내 주, 내 주 왕”이라고 부르며(삼상 26:18-20) 왕에게 합당한 공경을 보였다. 

② 아히마아스는 압살롬에 대한 소식을 전하러 다윗에게 이르러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여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 하리로소이다 그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붙여 주셨나이다(삼하 18:28).”라고 말했다. 선지자 나단은 다윗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어 왕께 절한 후에 아도니야 문제를 말했다(왕하 1:23).  

③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과 벨사살 왕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신 

것을 말하고 그들에게 경의를 표했다(단 2:37; 5:18).  

④ 전도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전 10:20).”고 말했다. 가알(삿 9:27-29)은 스스로 왕이 된 

아비멜렉을 저주하며 반기를 들었다. 나발(삼상 25:10)이 다윗을 무시한 것이나 시므이가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삼하 16:7).”고 다윗을 저주한 것은 벧전 2:17 의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는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먼 행동이었다.  

3) 오늘날 정부의 관리들을 공경하는 것은 과거에 왕을 공경했던 것과 그 맥을 같이한다. 바울과 베드로의 

권면은 다음과 같다.  

[롬 13:1-7] (1)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2)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5)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6)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7)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딛 3: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벧전 2:13-17] (13)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15)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16)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17)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4) 왕이나 관리에게 주어진 권력이 남용되는 일은 늘 있었다.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대한 경고를 

주었다(삼상 8:11-18). 아모스는 이방 나라들과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라끼리 서로 악행을 저지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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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을 약탈한 것을 지적하고(암 1-3 장) 이스라엘 관리들의 부패를 지적하였다(암 5:7-13). 바울은 

다메섹의 아레다 왕의 고관이 체포하려는 기도에서 벗어난 적이 있고(고후 11:32-33), 부당하게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cf. 고후 11:23-24), 적법한 절차가 없이 벌을 준 것에 대하여 

항의하기도 했다(행 16:37-39). 바울이 관리들의 악한 행위 때문에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13 장에서 정부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쓴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신 17:14-20 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 결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왕, 요한계시록 13 장의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은 비기독교적 국가의 모습이 아니라 로마서 13 장에 묘사된 

선정을 베푸는 국가의 모습과 일치하는 통치자들이 있었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땅의 왕들이 

나라들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날이 올 것이다(계 21:25).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고(마 28:18) 만왕의 왕이시며(딤전 6:15) 진정한 왕직의 원형이시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Lamb)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뿌리요 유다 지파의 사자(Lion)이신 예수 

그리스도(계 5:5, 12)의 권세는 사랑의 권세이며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이다(계 12:5). 이런 

관찰을 통하여 우리는 로마서 13 장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정치와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땅위의 모든 권세를 주신 분임을 알 수 있다.   

5) 로마서 13 장은 우리가 늘 국가에 대한 충성 아니면 저항을 선택해야만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처럼 

국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묘사하는 핵심 단어가 “순종”인 것을 보여 

준다. 저항은 긴급 상항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 우리가 사람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 십브라와 부아는 애굽왕의 사내 아이 살해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출 

1:17). 사울의 호위병들은 놉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사울의 명령을 거부하였다(삼상 22:17). 이러한 

행동은 국가에 대한 혁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지만 

그들은 정부를 전복하려는 혁명을 일으키지 않았다. 도우마는 혁명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 

충족되어야만 할 세 가지 조건으로 첫째로 시민들의 기본 권리들이 정부에 의해 잔인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침해되고, 둘째로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혁명을 이끌고, 셋째로 

있을지도 모를 피흘림이 가급적 적도록 혁명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만 하는 것을 들었다.32    

6) 국민이 국가에 복종한다는 것은 정부의 하는 일에 다 동조해야 한다거나 결코 비판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가 잘못한다고 판단될 때 비판해도 되지만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혁명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랑의 태도로 비판해야 한다. 국민은 말과 태도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하여 국가에 

복종해야 한다.  국민은 국가의 법을 지키고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32 Douma, Ten Commandments,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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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들이 정부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을 할 경우 복종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제 5 계명을 지키는 태도로 정부에 순종하는 성실한 시민이 되어야 한다.33   

7. 제 5 계명과 약속 

1. 제 5 계명의 목적은 이 세상에 인생을 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시고 경건한 자손이 보존되도록 하셨다(말 2:15).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들이 그 생명을 잘 

보존하고 잘 발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은 부모나 남편이나 상전이나 

통치기관을 세우셨다. 이러한 권위에 순종하고 공경하면 부여받은 생명이 잘 보존되고 양육되고 잘 

발휘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생을 내신 목적이 잘 수행될 것이다.3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제 5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땅에서 오래 살고 잘 될 것이라는 약속이 첨가되어 있다. 에스겔(22:7)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죄들 가운데 제 5 계명 위반 즉 “부모를 

업신여겼던” 죄도 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2. 엡 6:2 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ἐντολὴ πρώτη ἐν ἐπαγγελίᾳ [엔톨레 프로테 엔 

에팡겔리아] 약속이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 이라고 말한다.  

1) 개정개역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번역하였다. 그러나 형용사 πρώτη[프로테]의 의미를 결정할 때 

제 2 계명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신다는 복의 

약속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제 2 계명에도 복의 약속이 있는데 어떻게 제 5 계명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2) 칼빈(Institutes, 2.8.37)은 제 2 계명의 약속이 십계명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약속이므로 제 5 계명이 

구체적인 약속이 붙어 있는 첫 계명이 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제 2 계명의 약속이 일반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제 2 계명에 붙어 있는 

약속인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제 5 계명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었다고 가정하면 제 5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된다. 

그러나 고대근동의 조약문 작성의 관습에 비추어 십계명 전체가 두 돌판에 각각 기록되었다는 주장과 

배치되고 또 요세푸스(Josephus)나 필로(Philo) 등 유대인들이 첫 돌판에 제 5 계명까지 들어 있었다고 

여기는 것과도 배치된다.  

4) 헬라어 사전 BAG(726 1.c.α)는 형용사 πρώτη[프로테]가 중요성(rank, degree)에 있어서 “first, foremost, 

most important, most prominent”의 의미로 쓰이며 어구 전체가 최상급의 의미는 없다고 전제하고 “a 

 

33 고재수, 십계명 강해, 68-69.  

34 최낙재, 소요리문답 강해 II,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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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andment of the greatest importance with a promise attached”라고 번역하였다. 35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마 22:38)이라고 설명할 때 사용된 것과 

비슷하다.  

5) 영어 성경들은 대개 정관사를 써서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로 번역하였으나 원문에는 

정관사가 없다. 헨드릭슨이 제안한 것처럼 “a commandment first, that is, a commandment of foremost 

importance with a promise attached 약속이 [첨가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계명”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36  

3. 제 5 계명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 절대화해서도 안 되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장수와 번영의 약속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선이 되는 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WSC 66; WLC 133). 

1) 아브라함과 이삭과 욥은 늙고( זָקֵן[자켄]) 수가 차서(בַע יָמִים   full of years) 죽었다.37 [스바 야밈] שְׁ

2)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1 세의 아들 아비야는 일찍 죽었지만 다른 자손들이 누리지 못한 영예로운 

장례를 받았다(왕상 14:13). 죽음이 많은 불행을 면해 주는 측면에서 요시야의 경우처럼 복이 될 수 

있다(왕하 22:20).  

3)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의 장수가 반드시 복된 것만은 아니다.  

4) 인간의 삶은 설명하기 힘든 면이 많이 있다. 욥은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보내다가 잠깐사이에 스올에 가느니라(욥 21:7, 13)”고 말했다. 전도자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 즉 학대하는 자는 권세가 있으나 학대받는 자는 눈물을 흘리되 위로자가 없는 것을 

보고 “아직 살아 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전 4:2).”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지만(시 73:17-18; 92:9) 그 심판을 악인은 반드시 단명해야 하고 의인은 

반드시 장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5)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빌 3:20). 바울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더욱 좋은 것이지만 교회의 유익을 위해 육신에 거하고 있다고 말했다(빌 

 

35 BAG = Walter Bauer,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Edited by W. F. Arndt and F. W. Gingrich. 2nd ed. Revised and augmented by F. W. Gingrich 

and F. W. Danker from W. Bauer's 5th ed., 195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9).  

36 William Hendriksen, New Testament Commentary: Galatians and Ephesians (Grand Rapids: Baker, 

1989), 260.  

37 개역개정은  ַשָבֵע[싸베아]를 “기운이 다하여(창 25:8)”라고 번역하고  יָמִים בַע   을 “기운이[스바 야밈])שְׁ

다하여(창 35:29)”와 “나이가 차서(욥 42:19)”라고 번역하였다. NIV 는 세 곳 모두 “full of years”로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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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4). 가나안 땅이 천국에 자리를 내어주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매우 짧은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란 약속 아래 놓여 있다.  

6) 우리는 장수의 약속을 과소평가하고 의인의 짧은 삶이란 예외를 규칙화해서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통하여 배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다음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이생에서도 복이 임한다. 바울의 말대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기(딤전 4:8)” 때문이다.  

8. 그리스도와 제 5 계명      

1.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였다.  

1) 예수님은 12 살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성전(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 나사렛에 내려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드셨고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눅 

2:51-52).  

2)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에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은 요셉이 일찍 죽은 것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맏이로서 공생애 전까지 목수 일을 하며 어머니와 동생들을 잘 돌보셨을 

것이다(막 6:3). 

3) 갈릴리 가나의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모자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요 2:3).”라고 

말했다. 예수님은 “여자여(γύναι[귀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2:4).”라고 대답했다. 여기 “어머니”라는 호칭 대신에 나오는 “여자”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은 버릇없음이나 차가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공생애에 들어가며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신자와 

구주라는 새로운 관계로 전환된 것을 드러낸다.38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표적을 행하셨다.  

 

38 Leon Morris,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95), 158-159. William 

Hendriksen, Gospel of John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82), 119.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길 때에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말했다(요 19:26). 부모 공경의 계명을 

준수하며 효도를 하려는 예수님이 사용한 “여자여”라는 호칭에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음이 틀림없다. 

예수님이 공생애 초기와 말기에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의 뉘앙스를 보다 분명하게 보기 

위해 예수님이 다른 네 명의 여인들 즉 꼬부라져 펴지 못한 여인에게(눅 13:12), 딸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가나안 여자에게(마 15:28),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자에게(요 4:21), 그리고 무덤 밖에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요 20:15)에게 각각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⑴예수님은 십 팔년 동안을 

귀신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안수하시고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고 

하시며 고쳐주셨다(눅 13:10-13). ⑵예수님은 흉악히 귀신들린 딸을 위해 무응답(“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다.”), 무관심(“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느니라.”), 개 

취급(“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을 뛰어 넘는 끈질긴 모성애와 믿음을 

가지고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말한 가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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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수님은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으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셨다(요 19:26).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신 

것은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Morris, 718; Hendriksen, 434). 남편 

요셉을 잃은 과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자녀들을 둔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목수로서 잘 봉양해 오던 예수님은 제 5 계명을 십자가 처형을 받는 중에도 실천하셨다. 

2. 예수님은 제 5 계명을 지켜야 할 계명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1)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먹지 않는 장로의 유전을 들어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제자들을 질책할 때 그들을 하나님 계명 대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셨다(막 7:1-8). 

예수님은 모세가 “네 부모를 공경하라(출 20:12; 신 5:16).”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출 21:17; 레 20:9).”는 명령을  주었으나 그들의 유전을 따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고 실제로 부모에게 필요한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로 보셨다(막 7:9-13; 마 15:1-6).39   

2)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킬 계명들 중의 하나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 계명을 지적하셨다(마 

19:19; 막 10:19; 눅 18:20). 

3. 예수님은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드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식구들을 

그의 형제자매로 삼으셨다.  

1)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 온 것을 보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대답하셨다(마 12:46-50; 막 3:31-35; 눅 8:19-21).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가족인 것을 천명하셨다.  

 

여자에게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시로부터 그녀의 딸이 나았다(마 

15:22-28). ⑶예수님은 수가성 여자에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 4:21).”고 말씀하셨다. ⑷예수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에게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고 물으시고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하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셨다(요 

8:10-11).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덤에서 시신이 없어진 줄 알고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이 네 가지 경우에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무례하거나 

차갑거나 귀에 거슬리거나 거칠거나 하는 뉘앙스가 전혀 없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두 번 

“여자여”라로 부르신 경우에도 우리 귀에 거슬리는 듯한 부정적인 뉘앙스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39 ὁ κακολογῶν[호 카콜로곤]을 개역은 둘 모두 “훼방하는 자”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에서 마 15:4 는 

“비방하는 자”로 번역하고 막 7:10 은 “모욕하는 자”로 번역한 것은 일관성 결여라는 후퇴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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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리아가 요한의 어머니가 되고, 요한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은 그의 

참된 가족이 육적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묶어지는 새로운 가족인 것을 보여 준다.40  

4.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 둘이 충돌할 때 하나님 사랑이 우선적인 것을 말씀하셨다.  

1) 예수님은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다(마 10:37-38).41  

2) 예수님은 부모를 미워할 수 있는 자라야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눅 14:26-27).42  

3) 예수님은 그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해 부모를 버린 자에게 상이 있고 영생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마 

19:29; 눅 18:29-30).43  

4)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먼저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고 나서 따르겠다고 했을 때 그러지 말고 곧바로 

따르라고 말씀하셨다(마 8:21-22; 눅 9:59-62).44  

5.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가족 관계가 파괴되어(눅 21:16; cf. 마 24:10)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는(마 10:21; 막 13:12)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  

6.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위에 두신 악한 대제사장(마 26:62-64; 막 14:60-62; 눅 22:66-71; 요 18:19-23)과 

불의한 빌라도(마 27:11-14; 막 15:2-5; 눅 23:3; 요 18:33-38) 그리고 악한 헤롯(눅 23:9)까지도 공경하셨다.  

7. 예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한 사람들을 잘 공경하여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은 없다. 

예수님은 부모를 공경하셨고 악한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와 헤롯까지도 공경하셨다. 제 5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마 

 

40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68.  

41 [마 10:37-38] (37)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38)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42 [눅 14:26-27] (26)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27)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43 [마 19: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눅 18:29-30] (29)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30)현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44 [마 8:21-22] (21)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눅 9:59-60] (59)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60)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1)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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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승천하시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마지막 날에 재림하셔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이다. 우리가 

제 5 계명을 범할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의를 힘입을 수 

있다. 예수님의 제 5 계명에 대한 완벽한 준수는 우리의 의로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제 5 계명을 

통하여 약속하신 생명을 영원토록 누릴 수가 있다.   

9. 제 5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5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4)  

 HC 104. 제 5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게 

대하여 권위를 갖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충성을 보이고 그들의 좋은 가르침과 바르게 함에 

순종하며 복종하고(엡 5:22-25; 6:1-9; 골 3:18-4:1; 롬 13:1-2; 잠 1:8; 4:1; 출 21:17) 그들의 약점과 실수에 

대하여 인내심을 갖고 참을 것을(잠 20:20; 23:22; 벧전 2:18) 하나님은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마 22:21; 롬 13:1-8; 엡 6:5-6; 골 3:19, 

21).  

2.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4; 대교리 문답[WLC] 124-127, 129, 131)  

1) WSC 64.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윗사람(엡 5:25; 

6:4, 9), 아랫사람(엡 5:22; 6:1, 5, 9; 롬 13:1; 레 19:32; 벧전 2:17-18) 혹은 동등한 사람(롬 12:10)으로서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요구되는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45  

2) WLC 124. 제 5 계명에서 “부모”는 누구를 뜻합니까? 제 5 계명에서 “부모”는 육신의 부모(잠 23:22, 25; 

엡 6:1-2)뿐만 아니라 연령(딤전 5:1-2)과 은사(창 4:20-22; 창 45:8)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의하여 가정(왕하 5:13), 교회(왕하 2:12; 13:14; 갈 4:19), 혹은 국가(사 49:23)에서 권위에 

있어서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3) WLC 125.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을 부모라고 부르는 이유는 

윗사람들이 그들의 여러 관계를 따라 아랫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때 육신의 부모처럼 사랑과 

애정을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고(엡 6:4; 고후 12:14; 살전 2:7-8, 11; 민 11:11-12) 또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한 의무를 이행할 때 그들의 부모에게 하듯  윗사람들에게 더욱 더 자진하여 기쁜 마음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고전 4:14-16; 왕하 5:13).  

 

45  “The fifth commandment requireth the preserving the honour, and performing the duties, belonging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as superiors, inferiors, or equals.” 제 5 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 아랫사람, 혹은 동등한 사람으로서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속한 존경의 

유지와 의무의 이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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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LC 126. 제 5 계명이 망라하는 범위는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이 망라하는 범위는 우리가 아랫사람, 

윗사람, 혹은 동등한 사람으로서 갖는 여러 가지 상호 관계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모든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입니다(엡 5:21; 벧전 2:17; 롬 12:10). 

5) WLC 127.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드려야 하는 존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드려야 하는 존경은 마음(말 1:6; 레 19:3)과 말(잠 31:28; 벧전 3:6)과 행동(레 19:32; 왕상 2:19)에서 모든 

합당한 경의를 표시하는 것;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딤전 2:1-2); 그들의 덕행과 장점을 

본받는 것(히 13:7; 빌 3:17);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하는 것(엡 6:1-2, 5-7; 벧전 

2:13-14; 롬 13:1-5; 히 13:17; 잠 4:3-4; 23:22; 출 18:19, 24); 그들의 징계를 달게 받는 것(히 12:9; 벧전 

2:18-20); 그들의 신분과 지위의 성격에 따라 그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딛 2:9-10)과 옹호(삼상 26:15-

16; 삼하 18:3; 에 6:2)와 지지(마 22:21; 롬 13:6-7; 딤전 5:17-18; 갈 6:6; 창 45:11; 47:12)를 드리는 것; 

그들의 약점을 감내하고 사랑으로 덮어줌으로써(벧전 2:18; 잠 23:22; 창 9:23) 그들 자신과 그들의 

다스림에 영예를 주는 것입니다(시 127:3-5; 잠 31:23). 

6) WLC 129.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와 처해 있는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골 3:19; 딛 

2:4) 위하여 기도하고(삼상 12:23; 욥 1:5) 축복하는(왕상 8:55-56; 히 7:7; 창 49:28) 것; 그들을 가르치고(신 

6:6-7) 충고하고 권고하는(엡 6:4) 것; 잘 하는 아랫사람들을 장려하고(벧전 3:7) 칭찬하고(벧전 2:14; 롬 

13:3) 포상하는(에 6:3) 것; 잘못하는 아랫사람들을 면목이 없게 하고(롬 13:3-4) 책망하고 징계하는(잠 

29:15; 벧전 2:14) 것; 아랫사람들을 보호하며(욥 29:12-17; 사 1:10, 17) 그들에게 영육 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엡 6:4; 딤전 5:8) 것; 윗사람들로서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몸가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딤전 4:12; 딛 2:3-5) 자신들에게 영예가 있게 함으로써(왕상 3:28)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지키는(딛 2:15) 것입니다.  

7) WLC 131. 동등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끼리 해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자신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를 먼저 존경하는(롬 12:10) 것과 상대방의 재능과 출세를 자신의 것인 양 

기뻐함으로써(롬 12:15-16; 빌 2:3-4) 서로 서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벧전 2:17) 것입니다.  

3.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5; 대교리 문답[WLC] 128, 130, 132)  

1) WSC 65.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들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 따라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고 요구되는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을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는 

것입니다(마 15:4-6; 겔 34:2-4; 롬 13:7-8).46  

 

46  “The fifth commandment forbiddeth the neglecting of, or doing anything against, the honour and 

duty which belongeth to everyone in their several places and relations.” 제 5 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 

사람의 여러 지위와 관계에서 그들에게 속한 존경과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에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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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LC 128.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윗사람들에게 이행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마 15:4-6); 윗사람들이 적법하게 

충고하고(삼상 2:25) 명령하고 징계할(신 21:18-21) 때 그들의 인격(출 21:15)과 지위(삼상 10:27)를 

시기하거나(민 11:28-29) 경멸하거나(삼상 8:7; 사 3:5) 거역하는(삼하 15:1-12) 것; 윗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조롱하는(잠 30:11, 17) 것; 그들 자신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가 되는 모든 

완고하고 수치스러운 태도를 갖는(잠 19:26) 것입니다. 

3) WLC 130.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겔 34:2-4) 이외에도 그들 자신(빌 2:21)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광(요 5:44; 7:18), 안일, 

유익, 혹은 쾌락(사 56:10-11; 신 17:17)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 불법적인 일이나(단 3:4-6; 행 4:17-18) 

아랫사람들의 능력 밖에 있는 일을(출 5:10-18; 마 23:2, 4) 하라고 명령하는 것; 아랫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권유하거나(마 14:8; 막 6:24) 권장하거나(삼하 13:28) 허락하는(삼상 3:13) 것; 선한 일을 못하도록 

말리거나 낙담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요 7:46-49; 골 3:21; 출 5:17); 아랫사람들을 부당하게 징계하는 

것(벧전 2:18-20; 히 12:10; 신 25:3); 부주의로 인해 아랫사람들이 잘못과 유혹과 위험에 노출되거나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창 38:11, 26; 행 18:17); 그들을 노엽게 하는 것(엡 6:4); 부당하거나 

무분별하거나 가혹하거나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 자신에게 불명예를 주거나 그들의 권위를 

깎아내리는(창 9:21; 왕상 1:6; 12:13-16; 삼상 2:29-31) 것입니다.  

4) WLC 132. 동등한 사람들끼리 짓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동등한 사람들끼리 짓는 죄들은 서로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롬 13:8) 이외에도 상대방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것(딤후 3:3), 상대방의 재능을 

시기하는 것(행 7:9; 갈 5:26), 상대방의 출세와 형통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것(민 12:2; 에 6:12-13); 

그리고 상대방의 탁월함을 빼앗는 것(요삼 9; 눅 22:24)입니다. 

4. 제 5 계명이 약속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6; 대교리 문답[WLC] 133)  

1) WSC 66. 제 5 계명에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에 첨가된 이유는 제 5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에 대한 약속입니다(출 

20:12; 신 5:16; 엡 6:2-3).  

2) WLC 133. 제 5 계명을 더욱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5 계명에 첨가된 

이유 즉 “그리하면 여호와 네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에서 네 날이 길 것이다.”라는 말씀은(출 20:12) 

제 5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주어지는 장수와 

번영에 대한 분명한 약속입니다(신 5:16; 왕상 8:25; 엡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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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제 6 계명      

1. 제 6 계명 본문       

1. 제 6 계명은 출 20:13 과 신 5:17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3 [로 티르차흐] 

צָח׃  13 רְׁ  לאֹ תִִּֿ
② 신 5:17 [로 티르차흐] 

צָח׃   17 רְׁ  לאֹ תִִּֿ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 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 절(제 7 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신명기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 즉 5 장 17 절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 제 6 계명(출 20:13; 신 5:17)과 제 7 계명(출 20:14; 신 5:18) 그리고 제 8 계명(출 20:15; 신 5:19)은 

모두 두 단어, 즉 부정어  ֹלא[로]와 미완료형 동사로 이루어진 가장 짧으며 매우 강한 금지 명령들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5 = 신 5:18 

(출 20:15) οὐ φονεύσεις 

(신 5:18) οὐ φονεύσεις 

[Brenton] (출 20:15) Thou shalt not kill. 

[Brenton] (신 5:17) Thou shalt not commit murder. 

▪ 본 주해의 칠십인역 장절은 Rahlfs 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 Alfred Rahlfs의 Septuagint 와http://sepd.biblos.com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

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고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 즉 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8 οὐ φον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http://biblos.com/exodus/20-13.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7.htm
http://sepd.bibl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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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art(Exodus, 462 n. 61)는 대부분의 칠십인역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의 순서를 보이고 

대부분의 칠십인역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의 순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맛소라 본문의 

살인-간음-도둑질의 순서가 원래의 순서라고 설명한다. 

▪ Brenton 의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지만 

신명기는 살인-간음-도둑질, 즉 17 οὐ φονεύσεις – 18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3) Vulgate 

(출 20:13) non occides 

[Douay-Rheims Bible] (출 20:13) Thou shalt not kill. 

(신 5:17) non occides 

[Douay-Rheims Bible] (신 5:17) Thou shalt not kill. 

4) 한글 성경 

① 개역 (출 20:13 = 신 5:17) 

살인하지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3) 살인하지 말라 

• (신 5:17) 살인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출 20:13 = 신 5:17)  

살인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3) 살인하지 마라. 

• (신 5:17) 살인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3) 사람을 죽이지 마라. 

• (신 5:17) 너희는 살인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개역, 새번역은 제 6 계명의 경우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통일되어 있다. 

② 개역개정의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말성경의 “마라”와 “말라”는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③ 쉬운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본문을 의미는 같지만 상당히 다르게 번역하였고 신명기의 “너희”라는 

복수는 원문의 단수 동사와 일치하지 않는 오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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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6 계명 본문 번역 

1) “죽이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동사에는 רָצַח[라차흐], חָרַג[하라그](기본능동 165 번), 

 ,치다”의 사역능동“ [나하]נָכָה)[히카]הִכָה ,(죽다”의 사역능동, to put to death“ [무트]מוּת)[헤미트]הֵמִית

to strike dead: 출 2:12; 창 4:15; 수 10:26), קָטַל[카탈] 등이 있다.  

① 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רָצַח[라차흐]는 순수 히브리어로 동족어들에 유사한 단어가 없다(TWOT II: 

860, # 2208).  

② [라차흐]는 항상 개인에게 행하여지며 공동체를 파괴하는 불법적인 행위(예외: 민 35:30)를 나타내고 

특별히 동포, 동족을 죽이는 일을 나타낸다(KB II: 1283).  

③ 히브리어 사전(KB II: 1283)에 의하면 [라차흐]의 기본능동(파알/칼) 어간으로 쓰인 정형 동사들은 

십계명 본문(출 20:13; 신 5:17) 이외에 민 35:27, 30; 신 4:42; 22:26; 왕상 21:19; 렘 7:9; 호 4:2 에 나온다. 

2) [라차흐]는 고살자(故殺者)와 오살자(誤殺者) 그리고 피의 보수자(報讐者)와 관련된 도피성 문제를 다룬 

본문들에서 많이 사용되었다(민 35 장—20 번; 신 4:41-43—2 번; 신 19:1-13—3 번; 수 20:1-9—3 번).  

① 고의적 살인과 실수에 의한 살인을 말하는 경우 [라차흐]는 어근 [무트]와 [나하]와 함께 나온다. 

[민 35:15-18] (15) . . .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 גָגָהמַכֵהכָל־ ־נֶפֶש בִשְׁ )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16)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죽이면(הִכָהוּ וַיָמֹת)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הָרֹׁצחֵַ   יוּמַתמֹות  הוּא    רֹׁצחֵַ  ) (17)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הִכָהוּ וַיָמֹת)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יוּמַתהוּא    רֹׁצחֵַ    מֹות 

 그는 살인한 (הִכָהוּ וַיָמֹת)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죽이면(18) (הָרֹׁצחֵַ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הָרֹׁצחֵַ  מֹות יוּמַתהוּא  רֹׁצחֵַ  ) 

② 분사  ַרֹצֵח[로체아흐]는 고의적으로 살인한 사람(murderer 민 35:16-21, 31; 신 22:26; 욥 24:14)을 

나타내기도 하고 과실로 살인한 사람(NASB: manslayer; NIV: a person accused of murder, 민 35:6, 

11, 25, 28; 신 4:42; 19:3, 4, 6; 수 20:3, 5, 6)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이것은 어근  רָצַח[라차흐]가 살의를 

가지고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것(murder, premeditated killing)에도 사용되고, 잘못하여 과실로 사람을 

죽이는 것(manslaughter, accidental killing)에도 사용된 것을 보여준다.1 도피성이  ַלַט הָרֹצֵח עִיר  מִקְׁ

[이르 미클라트 하로체아흐]라고 언급된 것은 후자의 의미를 반영하고 있다(수 21:13, 21, 27, 32, 38). 

③ 피를 보복하는 자(피의 보수자[고엘 하담])가 살인자를 죽이는 경우 민수기 35 장에서 19 과 21 절에는 

[헤미트]가 사용되었고 27 절에는 [라차흐]가 한 번 사용되었다.  

 

1 Craigie, Deuteronomy, 159. KB 는 민 35:12, 30 에 나오는 분사가 둘 중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했지만 NASB 는 민 35:12 의 경우 manslayer 라고 번역하고 민 35:30 의 경우 murderer 로 번역했고, NIV 도 

전자를 a person accused of murder 라고 번역하고 후자를 murderer 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구별 없이 

“살인자”로 번역했으나 “부지중에” 혹은 “고의로” 등의 수식어가 없는 경우에 “고살자”와 “오살자”로 

구분하여 번역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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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35:19-21, 27-28] (19)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ם   עֹו־בֹו הוּא   הָרֹׁצחֵַ אֶת־יָמִית    הוּאגֹּאֵל הַדָּ פִגְׁ יְמִיתֶנּוּבְׁ ) (20)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21)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죽이면(הִכָהוּ וַיָמֹת)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הוּא  רֹׁצחֵַ   הַמַכֶה  מֹות־יוּמַת )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ם עֹו־בֹו  הָרֹׁצחֵַ אֶת־  יָמִית  גֹּאֵל הַדָּ פִגְׁ בְׁ ) . . . (27)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ם וּמָצָא אֹתֹו   בוּל עִיר    גֹּאֵל הַדָּ מִחוּץ לִגְׁ

לָטֹו   ם  וְרָצחַמִקְׁ הַדָּ הָרֹׁצחֵַ אֶת־  גֹּאֵל  ) 피 흘린 죄가 없나니 (28)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④ 민 35:30 은 적어도 두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살인자를 죽이라는 명령에 [라차흐]를 사용하고 있다.  

[민 35:30]  פִי עֵדִים  מַכֵה־נֶפֶשכָל־ נֶפֶש לָמוּת׃  הָרֹצֵחַ אֶת־ יִרְצחַלְׁ עֵד אֶחָד לאֹ־יַעֲנֶה בְׁ וְׁ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3) 카이저는 더 늦은 시기의 책에서 예외 없이 רָצַח[라차흐]가 의도적인 살인, 즉 살의(殺意)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을 나타냈다(시 94:6; 잠 22:13; 사 1:21; 호 4:2; 6:9; 렘 7:9)고 지적한다.2 카이저는 

 ,를 통하여 금지하는 것이 동물을 죽이는 것(창 9:3), 밤에 침입한 강도를 죽이는 것(출 22:2)[라차흐]רָצַח

잘못하여 죽이는 것(신 19:5), 국가에서 살인자를 죽이는 것(창 9:6), 그리고 어떤 유형의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에는 적용되지 않은 반면 자살, 살인 교사죄(삼하 12:9 우리아-다윗), 살인자를 처벌할 권한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인하는 것(왕상 21:19 나봇-아합)에 적용된 것을 지적하였다.  

4) 크레이기는 이스라엘 법에 있었던 사형(신 17:2-7; 19:12)과 전쟁(신 20-21 장) 그리고 과실 치사(신 19:1-

13)의 경우에 대한 율법에서 보듯이 제 6 계명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개인적이고 불법적인 이유에 의한 고의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3 

그는 제 6 계명이 주어진 이유가 사회적이며 종교적이라고 보았다.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에 의해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부터 보호받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들의 하나인 장수를 

누리도록 의도되어 있었다. 각 구성원은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묶여있고 각자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다. 

살인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하신 피조물의 가치를 무시하고 순전히 개인적인 이유들로 인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자체를 빼앗아 

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의 능력을 파기하는 행위이다.    

 

2 Kaiser, Exodus, 425.  

3 Craigie, Deuteronomy, 159. 

javascript:openDict('3193',%20'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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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어 성경은 제 6 계명의 번역에 “kill(KJV, RSV)” 혹은 “murder(NKJV, NRSV, NASB, ESV)”를 사용하였다. 

도우마(215)는 제 6 계명이 사전에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에 사용되는 “murder 

고살하다”만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더 폭넓은 범위의 살인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정확한 “murder”가 

아니라 “kill unlawfully 불법적으로 죽이다”를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6) 번역 

(출 20:13 = 신 5:17) 너는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 

2. 제 6 계명의 의미 

1.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라차흐]가 좁은 의미로 고의적으로 죽이는 것(to 

murder)에만 사용되지 않고 보다 넓은 의미로 부지중에 과실로 죽이는 것(to manslaughter)에도 

사용되었던 것을 살펴보았다. 제 6 계명이 어떤 형태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동사 [라차흐]의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해석상의 긴장으로 인해 6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 범위는 무엇이며 6 계명이 담당한 생명 보호의 기능은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경맥 중시의 규칙에 따라 모세오경에 나오는 관련된 규례들을 살피고 또 내러티브들과 

선지서에 나오는 관련된 것들을 상고해야 한다.4  

2. 모세 오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생명 보호와 관련된 규례들은 민 35 장(도피성); 출 20:22-23:19(언약서), 신 

19:1-22:8; 레 24:10-23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보복법 규례(출 21:23-25; 레 24:17-21; 신 19:21)가 

나온다.5  

1) 도피성(민 35 장; 신 4:41-43; 19:1-13; 수 20:1-9)은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보호하고 피의 보수자의 복수의 물결을 막기 위해 구별되었다(NIDOTTE III: 1188, # 

8357).  도피성 규례는 살인을 저지른(רָצַח[라차흐]) 살인자( ַרֹצֵח[로체아흐])의 문제를 다루는 규례이다.  

① [로체아흐]는 과실로 사람을 죽인 오살자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고살자로 구분되었다. 부지중에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גָגָה  .민 35:11, 15)는 도피성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었다 רֹצֵחַ מַכֵה־נֶפֶש בִשְׁ

그러나 무기 즉 철 연장(זֶל לִי בַרְׁ אֶבֶן יָד אֲשֶר־יָמוּת בָהּ)민 35:16), [사람을 죽일 만한] 돌 בִכְׁ  민 בְׁ

35:17; cf. 23), 혹은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בֹו אֲשֶר־יָמוּת  עֵץ־יָד  לִי   민 35:18)로 사람을 쳐 בִכְׁ

죽인(הִכָהוּ וַיָמֹת) 살인자( ַרֹצֵח)는 피의 보수자(민 35:19)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② 고살인지 오살인지 판단하기 위해 치명적인 무기 사용(민 35:16-18)과  더불어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여부(민 35:20-23)도 조사되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던져 

죽이거나( עָלָיו    בְשִנְאָה לִיךְ  דָפֶנוּ אֹו־הִשְׁ וַיָמֹת  בִצְדִיָהיֶהְׁ  민 35:20)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4 Miller, Ten Commandments, 223. 

5 Miller, Ten Commandments, 22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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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거나( וַיָמֹת  בְאֵיבָה יָדֹו  בְׁ הִכָהוּ   민 35:21),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 רֵעֵהוּ    שנֵֹא הִכָהוּ נֶפֶש וָמֵת  וְאָרַב לֹולְׁ קָם עָלָיו וְׁ וְׁ  신 19:11) 살인자( ַרֹצֵח)는 죽임을 

당했다.  

③ 오살자와 고살자를 모두 모두 [로체아흐]라고 한 것은 6 계명이 비의도적인 살인과 의도적인 살인을 

모두 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의도적인 살인임을 증명하는 증오와 적개심, 그리고 기회를 

엿보거나 엎드려 기다리는 행위는 살인으로 이어지기 전에 먼저 해소되고 없어져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  

④ 치명적인 무기(민 35:17, 18, 23) 사용 여부와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조사를 통하여 오살자와 

고살자를 가리는 것, 그리고 오살자로 판명되면 도피성에서 살 수 있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살인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피의 보수자가 도피성을 떠난 

오살자를 죽이거나(민 35:27 בוּל עִי לָטֹו  וּמָצָא אֹתֹו גֹאֵל הַדָם מִחוּץ לִגְׁ גֹאֵל הַדָם אֶת־  וְרָצַחר מִקְׁ

דָם לֹו  אֵין   사람을 쳐서 죽인 모든 살인자를 두 명이상의 증인의 증언에 따라 법적으로 (הָרֹצֵחַ 

죽이는(민 35:30 פִי עֵדִים    כלָ־מַכהֵ־נ פ ש נֶפֶש לָמוּת  הָרֹׁצחֵַ אֶת־  יִרְצַחלְׁ עֵד אֶחָד לאֹ־יַעֲנֶה בְׁ וְׁ ) 

것에 [라차흐]가 사용된 것도 살인이 매우 심각한 일인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⑤ 지금까지 살핀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라하츠]는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아래 저질러진 고의적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막을 수 없어 일어나 버린 과실 치사와 정당하게 

집행되는 사형에도 사용되었다.     

2) 언약서(출 20:22-23:19)의 규례들의 두 가지 주된 관심사는 생명과 재산 즉 제 6 계명과 제 8 계명에 

관련된 문제들이다.  

① 제 6 계명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출 21:12-14 은 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다루고 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מַכֵה אִיש וָמֵת מֹות יוּמָת”라는 출 21:12 에는 제 

6 계명에 사용된 용어 [라차흐]가 나오지 않으나 민 35 장(11, 15, 16, 17, 18, 21 [2 번], 30 절)에서처럼 

[나카](“치다, to strike”)라는 단어가 [모트](“죽다”)와  함께 사람을 쳐서 죽이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 규례는 6 계명이 금하고 있는 것의 좋은 예를 제공한다. 출 21:13-14 는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יָדֹו הָאֱלֹהִים אִנָה לְׁ  으로 보며 (후에”וְׁ

정해질 도피성으로 피하는 것처럼) 제단에 피하여 죽음을 면할 수 있지만, 고의적 살인자의 경우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 내려 죽이라 ּחִי תִקָחֶנו בְׁ לָמוּת  מֵעִם מִזְׁ ”고 명하고 있다. 이 규례는 일어난 살인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판단하여 실수에 의한 살인자가 보복당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② 제 6 계명과 연관이 있는 출 21:18-19, 20-21, 22-25 은 쳤으나 죽지 않고 상해가 일어난 경우를 

다룬다.  

▪ 출 21:18-19 은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הִכָה) 죽지 않고 상해가 일어난 경우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완치되게 하라”고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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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21:20-21 은 상전이 종을 매로 쳐서 종이 “바로 죽으면 상전은 반드시 형벌을 받지만  וּמֵת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종이 상전의“ ”תַחַת יָדֹו נָקֹם יִנָקֵם

재산인 것을 밝힌다. 이 규례는 주인의 재산인 종이라도 그 생명은 주인의 생명처럼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을 보여준다.  

▪ 출 21:22-25 은 싸우다가 임산부를 쳐서 낙태하게 한 경우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벌금을 내야 하지만 다른 해가 있을 경우 보복법에 따라 “생명은 

생명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것을 명하고 있다.  

③ 제 6 계명과 연관이 있는 출 21:26-27 은 종의 상해가 종의 해방을 가져오는 일을 다룬다. 상전에 

의한 종의 상한 눈이나 빠져버린 치아와 같은 상해에 대한 보상으로 종을 놓아 줄 것을 명하고 있다. 

④ 제 6 계명과 연관이 있는 출 21:28-32 은 받는 버릇이 있는 소와 관련된 생명 문제를 다룬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은 결과로 자유인이 죽으면 그 소의 주인은 죽임을 당하거나 속죄금을 

생명의 대가로 내야하고 종이 죽으면 은 30 세겔을 종의 주인에게 주라고 명하고 있다.  

⑤ 출 22:1-2 은 제 8 계명과 관련이 있지만 밤 도둑과 낮 도둑에 대한 정당 방어 차원의 쳐서 죽이는 

문제를 다루며 6 계명과 관련된 생명 보호에 대한 관심을 보인다. 밤 도둑은 정당 방어 차원에서 

쳐서 죽여도 피 값을 물지 않지만 낮 도둑은 정당 방어 차원이라도 쳐서 죽일 수 없다고 명한다. 

이렇게 도둑의 생명도 주인의 생명과 똑같이 보호되고 있다. 낮 도둑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은 

성경에만 나오고 다른 근동의 법전에는 나오지 않는다.  

⑥ 이러한 언약서의 규례들은 사람에게 일어난 죽음과 상해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3) 십계명의 해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신 12-26 장 중에서 신 19:1-22:8 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나 생명의 

보호 문제를 다루며 제 6 계명에 대한 해설로서 어느 다른 계명들의 해설보다 길다. 

① 신 19:1-13 은 신 4:41-43 과 민 35 장 그리고 수 20:1-9 와 함께 도피성 문제를 다루며 먼저 실수로 

이웃의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를 보호할 것을 언급한 후에(1-10 절) 보호받지 못할 살인자를 

다룬다(11-13 절).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한”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고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했다. 이 부분에서 오살이든 

고살이든 죽임 당한 사람은 “이웃”으로 언급된다(4, 5[2 번], 11 절).  

② “네 이웃의 경계표/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신 19:14 은 제 8 계명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개인이나 

공동체의 경계에 대한 마찰이 전쟁이나 살인으로 갈 수 있고 분배받은 기업이 생명 유지의 일차적 

수단이므로 제 6 계명과도 연관이 있다. 

③ 신 19:15-21 은 제 9 계명과 직접 관련이 있지만 사법적인 살인을 방지하고 있는 점에서 제 6 계명과도 

연관이 있다. 어떤 범죄라도 한 증인으로는 사건이 확정되지 못하고 “그의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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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판명된” 위증자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벌을 받도록 하였다. 도피성과 

지계표 문제를 다룰 때 언급된 “이웃”과 위증 문제를 다룰 때 언급된 “형제”라는 용어는 상대방이 

“이웃”이고 “형제”라는 것을 고려하며 그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돌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가르친다.  

④ 신 20:1-20 은 사법적 정의(신 19:15-20)처럼 생명을 취하는 합법적인 전쟁 문제를 다룬다.  

✓ 전쟁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 것이고(1-4 절) 전쟁에서 잃게 될 지도 

모르는 생명을 아직 충분히 누릴 기회를 먼저 부여받기 위해 병역에서 면죄받게 하고(5-8 절) 

두려워하는 자가 전우들에게 공포를 조장하여 모두가 위험에 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8 절) 지휘관이 군인들을 거느리도록 했다(9 절).  

✓ 전쟁 전에 화평을 먼저 선언하고 회답하면 조공을 받고 섬기게 하되(10-11 절) 거부하면 싸우며 

남자들만 죽이고 여자와 유아와 가축을 비롯한 모든 것을 탈취물로 삼도록 했다(12-14 절).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성읍들을 제외한 멀리 떨어져 있는 성읍들에 대한 것이었다(15 절).  

✓ 가나안 족속들은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해야 한다. 그것은 살아 남은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그들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가르쳐 본받게 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범죄하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기 위한 조처였다(16-18 절). 이 규례는 제 1 계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의 진멸이 이스라엘의 여호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충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다른 족속들과의 만남이 이러한 헌신을 가로막을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음을 암시한다.  

✓ 과목을 제외한 수목은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침공 수단으로 찍어내어 쓸 수 있지만 함부로 

벌목해서는 안 된다(19-20 절). 자연 세계의 생명 보호 혹은 승인된 파괴도 6 계명과 관련이 있음을 

암시한다.  

3. 생명 보호를 위한 6 계명의 적용의 범위를 잘 보여주는 내러티브들은 창 4:1-16(가인과 아벨); 9:1-7(노아); 

37 장(요셉과 형들); 삿 19-20 장(레위인의 첩); 왕상 21 장(아합과 나봇); 삼하 11-12 장(우리아); 삼상 18-

19 장(사울); 삼하 13 장(압살롬과 암논) 등이다.6 

1) 가인의 아벨 살인은 아담의 원죄가 낳은 비참한 결과를 보여준다. 가인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사전 계획과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자기 아우 아벨을 죽이는 고의적인 살인을 저질렀다. 이것은 언제든 

분노가 살인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인간의 죄성을 보여준다. 아벨은 내레이터에 의해 3 번 “그의 

아우 아벨(창 4:2, 8, 8)”로 언급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에 의해 3 번 “네 아우 

[아벨]”(창 4:9, 10, 11) 그리고 가인에 의해 1 번 “내 아우(창 4:9)”로 언급된다. 이렇게 총 7 번이나 

“형제, 아우”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우”와 “아벨”이 4 번(창 4:2, 8, 8, 9) 동격으로 나오다가, 마지막 

3 번(창 4:9, 10, 11)은 “아벨”이란 고유명사 없이 “아우”로만 나온다.  

 

6 Miller, Ten Commandments, 2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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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간 사이의 관계는 형제 자매의 관계이므로 형제 자매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관계이다.  

② 요한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고 권면하였다(요일 3:10-

12).  

2)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채소처럼 모든 산 동물을 먹도록 허락하시며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라.”고 하셨다(창 9:1-4).  그리고 하나님은 피는 피로 갚는 보복법을 

가르치시며 “(창 9: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찾고],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고 말씀하셨다.  

① 창 9:5 에 세 번이나 반복되는 “[에드로시 < 다라시] 내가 찾을 것이다, 내가 요구할 것이다”라는 

동사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밝혀 준다.7  

② 창 9:5-6 에 언급된 피를 피로 갚아야 하는 보복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며 

인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높은가를 잘 보여 준다. 이렇게 인간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가 

분명하고 인간 생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이외에 어떤 것도 잃어버린 인간의 생명을 

보상할 수 없다. 인간의 생명으로만 갚아야 할만큼 인간의 생명이 고귀한 이유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살인자는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약탈하는(despoil) 

자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자신에게 해를 끼침이 없이 그의 형제에게 해를 끼칠 수 없다.  

③ 창 9:5c 에 의하면 생명을 죽여서는 안 되는 각 사람이 “그의 형제”로 묘사되고 있다.8 각 사람을 

“형제”로 언급하는 것은 형제라는 단어가 가족 혹은 친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인간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7 개역개정에는 이 동사가 2 번만 나오는 것처럼 번역했다. 3 번 사용된 것을 위해 아래 원문과 NASB 를 

보라. 

MT: ש יו  אֶדְרֹֹ֖ יש אָחִִׁ֔ ם מִיַדָ֙ אִִ֣ אָדָָ֗ נּוּ  וּמִיִַ֣ד הִָּֽ ש  מִיֶַׁ֥ד כָל־חַיָה֖  אֶדְרְשֶֶׁ֑ תֵיכֶםָ֙  אֶדְרֹֹ֔ שִֹּֽ נַפְׁ כֵֶ֤ם לְׁ ךְ אֶת־דִמְׁ אַַ֨   וְׁ

ם אָדִָּֽ  אֶת־נֶֶׁ֥פֶש הִָּֽ

NASB: Surely I will require your lifeblood; from every beast I will require it. And from every 

man, from every man's brother I will require the life of man. 

8 창 9:5 의 번역들을 대조하면 다음과 같다. 

MT:  ּש מִיֶַׁ֥ד כָל־חַיָה֖  אֶדְרְשֶֶׁ֑ נּו תֵיכֶםָ֙ אֶדְרֹֹ֔ שִֹּֽ נַפְׁ כֵֶ֤ם לְׁ ךְ אֶת־דִמְׁ אַַ֨   וְׁ

יו   יש אָחִִׁ֔ ם מִיַדָ֙ אִִ֣ אָדָָ֗ שוּמִיִַ֣ד הִָּֽ ם אֶדְרֹֹ֖ אָדִָּֽ אֶת־נֶֶׁ֥פֶש הִָּֽ   
Mathews, Genesis 1-11:26,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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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 And indeed for your lifeblood I will demand an accounting [darash] 

 5b From the hand of every animal I will demand an accounting [darash] 

 5c And from the hand of “man” [adam] 

     From the hand of each person [ish] his brother, 

     I will demand [darash] an accounting for human [adam] life. 

NASB: Surely I will require your lifeblood; from every beast I will require it. And from every 

man, from every man's brother I will require the life of man. 

HCSB: I will require the life of every animal and every man for your life and your blood. I will 

require the life of each man's brother for a man's life. 

ESV: And for your lifeblood I will require a reckoning: from every beast I will require it and 

from man. From his fellow man I will require a reckoning for the life of man.  

[맛소라 본문의 절의 2 분을 위한 아트나흐 악센트를 따르지 않고  

“and from man”을 5c 의 시작이 아니라 5b 의 마지막으로 오게 번역함.] 

NIV: And for your lifeblood I will surely demand an accounting. I will demand an accounting 

from every animal. And from each human being, too, I will demand an accounting for the life 

of another human being. 

Wenham, Genesis 1-15, 151, 154: But I shall require your blood for your lives, from the hand 

of every wild animal I shall require it; and from man’s hand, from each man his brother’s life, 

I shall require the life of man. [מִיַד אִיש אָחִ יו stands for מִיַד אִ יש  אֶת־נֶ פֶש  אָחִ יו (Skinner, 170-

171; cf. GKC 139c)] 

GKC 139c: “the second substantive (= his brother) is in apposition to אִיש (thus Gn 95 at the 

hand of every man, his brother) . . . or precedes as a kind of casus pendens, and only receives 

its nearer definition from the following substantive with suffix; thus Gn 4112, 4225 (=to every 

man in his sack);” 

개역개정: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쉬운성경: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내가 반드시 복수를 할 것이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피흘리게 한 사람의 형제이든 간에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새번역: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것이 짐승이면, 어떤 

짐승이든지, 그것에게도 보복하겠다.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우리말성경: 너희가 생명의 피를 흘리면 반드시 값을 치를 것이다. 그것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며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에게도 그 피에 대해 

값을 치를 것이다.  

번역: 정말로 너희의 생명을 위한 너희의 피를 내가 반드시 찾겠다. 모든 짐승(의 손)으로부터 내가 

그것을 찾겠다. 그리고 사람의 손으로부터, 각 사람 곧 그의 형제(의 손으)로부터 내가 사람의 

생명을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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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귀하게 여겨지고 보호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다른 사람의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창 4 장의 교훈을 

반복하며 각 사람이 “그의 형제”이므로 인간 살인(homicide)이 곧 형제 살인(fratricide)인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유다를 비롯한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미워했고(창 37:4, 8) 기회가 생기자 계획하고 공모하여(창 

37:18-20)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다. 르우벤은 동생들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그의 생명을 치지[동사: 

나하] 말라(창 37:21 cf. 민 35). 피를 흘리지 말라(창 37:22 cf. 창 9:5-6).”고 말했다.  

①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는 시기와 증오가 살인의 계획과 공모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증오는 형제 

살인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해하려고 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으로 많은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셨다(창 50:20). 자칫하면 살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막아버리게 할 수도 있다.  

② 형제에 대한 가장 끔찍한 범죄는 살인이고(6 계명 위반) 그 다음으로 끔찍한 것은 노예로 팔아 자유를 

박탈당하게 하는 것이다(8 계명 위반). 형제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창 9:5) 것을 

고려하며 형제를 증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루실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형제가 그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야 한다.    

4) 레위인이 기브아 불량배들의 위협에 직면하여 그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끌어내었을 때 그 여인은 

밤새도록 집단 강간을 당하고 새벽 미명에 놓임을 받았으나 죽고 말았다(삿 19:25-26). 더 나아가 그 

여인은 죽은 후에도 그녀의 시체마저 찍히고 열두 덩이로 토막이 나는 일을 당했다(삿 19:28-29). 

내레이터는 이 못된 레위인을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צָחָ ה הָאִשָ ה  הַנִרְׁ אִיש  הַלֵוִי   이라고(הָאִיש 

부르면서 6 계명에 사용된 동사 [라차흐]를 사용하고 있다.  

① 레위인의 첩이 붙잡아 끌어내는 남편의 힘과 불량배들의 집단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고 시체마저 

토막이 나버린 이 사건은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 아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약한 여자가 강한 

남자에 의해 당할 수도 있는 위험의 경우를 잘 보여 준다.  

② 시 94:6 과 욥 24:14 은 악한 자들이 사회의 약자들을 죽이는 일을 묘사하며 동사 [라차흐]를 

사용한다.9  

 

9 [시 94:3-7] 3 여호와여 악인(שָעִים  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4 그들이 마구(רְׁ

지껄이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5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6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מָנָה גֵר  אַלְׁ  יַהֲרֹגוּ  וְׁ

יתֹומִים יְרַצֵחוּ וִִּֽ ) 7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욥 24:14]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 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 같이 

되며( הִי כַגַנָבענִָי וְא בְיֹׁון יִקְטָל־ רֹוצֵחַ לָאֹור יָקוּם  לָה יְׁ וּבַלַ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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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 22:25-27 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사람이 없는 들에서 약혼녀를 강간한 남자는 일어나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이므로 반드시 죽일 것이지만 처녀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④ 신 22:26 에서 강간이 살인에 비교되고 있고 삿 19:25-26 에서 실제로 강간이 살인이 되었다. 신명기 

22 장과 사사기 19-20 장에 의하면 힘센 남자의 강간은 약한 여자를 욕보이고 능욕하는 것이고(신 

22:24; 삿 20:5 [아나]) 일어나 치며(신 22:26; 삿 20:5 [쿰 알]) 살인하는([라차흐] 삿 20:5) 것이다.  

⑤ 레위인의 첩 이야기는 강간이 살인과 같으며 모든 생명의 보호를 위한 6 계명이 특별히 공동체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계명인 것을 잘 보여 준다.  

5) 왕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던 나봇은 그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 남편의 탐욕을 위해 악한 

계획과 실행 조치를 지시한 이세벨, 거짓으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고 증언한 두 증인, 

법정 공의를 지키지 못한 이스르엘 장로들과 귀족들, 그리고 사형집행에 가담한 이스르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왕상 21 장).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ת שְׁ גַם־יָרֶָ֑ חְתָ   וְׁ  라고 물으신 것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הֲרָצַֹ֖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21:19).”고 선언하신 것을 전했다.  

①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백성을 섬기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며 법정 공의를 굽게 하고 힘없는 경건한 백성 나봇에게 사법적 살인을 저질렀다. 탐욕에서 

살인 계획과 조치 마련(10 계명 위반)을 지나 거짓 증언과 불법적 판결(3 계명과 9 계명 위반)을 거쳐 

살인(6 계명 위반)으로 나아갔고 불법적인 토지 탈취(8 계명 위반)로 끝났다. 그러나 이러한 악행은 

결국 아합 왕조의 몰락을 가져왔다.  

②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는 (증오나 악의가 살인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웃의 것에 대한 탐욕과 

도둑질이 살인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아합 왕이 사법적 제도를 통해 힘없는 자 곧 경건한 나봇을 죽였던 반면에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간음과 잉태된 아이 문제를 감추기 위해 군사적 제도를 통하여 힘없는 자 곧 충직한 우리아를 

죽였다(삼하 10-11 장).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낸 편지에 적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브니카 메트 נִכָה וָמֵ ת  삼하)[וְׁ

11:15).”는 왕명 가운데 나오는 동사 נכה[나하]는 6 계명과 관련된 율법(출 21:12)과 도피성에 관련된 

율법(민 35 장)에 나오는 동사이다. 다윗이 왕권을 남용하며 저지른 간음과 살인은 다윗 가문에 암논의 

강간과 죽음, 압살롬의 살인과 반역과 죽음이란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다.  

7)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 다녔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한 것과 비슷하다(삼하 18:6-9; cf. 

창 37:4).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죽기를 꾀했으나 수포로 돌아간 계획은 다윗이 우리아를 

싸움에서 죽게 한 계획과 비슷하다(삼상 18:17-30; cf. 삼하 11:14-17). 사울은 다윗을 적으로 



322 

 

여기고(삼상 18:29) 여러 계획을 세우고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며(삼상 24:11; cf. 출 21:13; 민 35:20, 

22)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해하려고(cf. 삼상 24:10; 민 35:13) 엎드려 기다리지도 않았고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보복하지 않았다(삼하 24:4-7). 다윗의 사울에 대한 바른 태도는 그의 우리아에 

대한 악행과 대조된다.  

8) 여동생 다말이 이복형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 압살롬은 암논을 미워했고( אשָנֵ   삼하 13:22)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고 양 털 깎는 일을 핑계삼아 암논과 다른 형제들을 초청한 후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 

종들로 암논을 쳐서 죽이도록( וַהֲמִתֶם אֹתֹ  נֹון  והַכוּ אֶת־אַמְׁ  삼하 13:28) 하였다. 이 이야기는 증오와 

적개심이 잘 다스려지지 않으면 폭행으로 발전하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4. 선지서에 제 6 계명이 언급되는 것은 십계명의 요약 가운데 6 계명이 들어 있는 호 4:1-2 과 렘 7:8-9 이다. 

이사야의 예루살렘 성에 대한 비난(사 1:21-23)은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거민에 대한 비난(렘 7:8-9)과 맞먹는다. 

호세아(6:9)는 제사장들이 강도와 같이 살인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10 

① [호 4:1-2] (1)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② [호 6:7-9] (7)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8)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9)강도 떼가 사람을 기다림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③ [렘 7:8-10] (7)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8)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④ [사 1:21-23]  (21)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뿐이로다 (22)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3)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5. 외적인 죄의 행위를 금할 뿐만 아니라 내적인 죄의 욕구도 동시에 금하며 외적인 의무 이행뿐만 아니라 

그 행위에 합당한 마음의 진실한 사랑도 요구한다는 표리일치 규칙에 따라 제 6 계명의 준수를 위해 

외적인 순종과 함께 내적인 신실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고살자가 아닌 오살자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 위한 도피성 규례는 마음의 “증오”가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고의적 살인으로 이어졌는가를 냉철하게 판단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는 것(민 35:20-21)과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는 것(신 19:11)은 고의적 살인이다. 도피성에 관한 

규례들은 마음 속에 있는 미움이 밖으로 표출되어 살인이란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잘 보여준다. 

 

10 Miller, Ten Commandments,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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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금지가 외적인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살인을 가져오는 내적 마음의 증오까지 

금하는 것을 암시한다.  

2) 레 19:17-18 의 말씀은 이렇다.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①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와 내적 감정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견책하거나 이웃을 법정으로 데려가는 것은 괜찮지만 죄를 일으키는 행동이나 원수를 직접 갚는 

일은 삼갈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구약에서 제 6 계명을 통하여 금하는 것은 살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속의 미움, 원망, 적대심도 포함된다.  

② 이것은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형제를 모욕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마 

5:21-26)에 잘 반영되고 있다. 사도 요한이 말한 대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다(요일 

3:15).” 

3)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은 이웃의 생명을 불법적으로 빼앗는 살인과 동시에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 질투와 증오와 분노와 앙심과 원망과 적대심 등을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긍부 양면 

규칙을 보여주는 요구 사항과 금지 사항은 6 계명 논의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개혁주의 교리 

문답들에 잘 드러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 그것들을 자세히 배울 필요가 있다. 

3. 제 6 계명과 생명       

1. 선물로서 생명11  

1) 동식물, 동물, 사람은 모두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 받는다.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돌보고 계신다. 동물과 식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공급받는다(시 

104:11-30; 마 6:26-30). 하나님은 사람이 다루기 힘든 동물도 지혜로 다스리시며(욥 39:5-12; 40:15-

24) 게으른 자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 지적되는 부지런한 개미에게도 먹이를 모으도록 하신다(잠 6:6-

8). 하나님은 사람에게 동식물계를 다스리도록 하시고 식물을 양식으로 주시고(창 1:29-30) 또 홍수 

후에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양식으로 주셨다(창 9:3).  

2) 동물의 가치는 사람에게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여 바쳐지는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배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는 동물의 생명의 원천이고 동물의 생명은 

 

11 Douma, Ten Commandments, 20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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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속한 것이다(창 9:4; 레 3:17; 신 12:23). 그러므로 동물의 피는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 

있었다. 그러나 사람은 동물의 피를 음식으로 먹을 수 없었다(레 17:10-14).12  

3) 우리는 동식물이 일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이차적으로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을 명심하고 동식물을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람뿐만 아니라 전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참여하길 기다린다(롬 8:21). 평화의 왕국인 새 하늘과 새 땅은 동식물을 포함하고 있다(사 11:6-8; 

65:25; 계 22:2).  

4)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동물과 식물을 잘 돌보아야 할 것을 가르쳐 준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12 만 

여명의 사람들과 함께 많은 육축도 아끼셨다(욘 4:11). 하나님은 안식일에 동물도 쉴 수 있게 하고(출 

20:10; 23:12)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신 25:4) 원수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져 있는 

것을 보면 버려두지 말고 도와 그 짐을 부리도록 하라(출 23:5)고 명령하셨다.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보는 자이다(잠 12:10).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성읍을 포위하여 취하려고 할 때 먹을 것이 

될 수목 즉 과목을 작벌하지 말라고 하시며 “밭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신 20:19).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잘 가꾸고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동식물을 잘 다스려 피조 세계와의 조화를 이루어 나가며 우리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책임이 있다.    

2.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생명13  

1)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란 점에 있어서 동식물과 다를 바 없지만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점에 있어서는 정말 특별한 피조물이다(창 1:26-27).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사람들을 통하여 그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지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왕으로서 동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다. 이러한 사람의 독특한 지위와 특별한 소명은 사람의 생명과 명예가 매우 

가치가 있음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12 [레 17:10-14] (10)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개역: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11)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12)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13)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14)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13 Douma, Ten Commandments, 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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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창 9:6-7).”고 말씀하셨다. 야고보는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약 3:9-10).”라고 말했다.  

2) 왕만이 신의 아들 혹은 신이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사고 방식을 경책하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신의 아들이요 왕적 존재라고 가르친다.14 이것은 다스리는 왕이라도 백성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① 다윗 왕이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죽인 것과 아합 왕이 조상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던 나봇을 죽인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의 평등함을 망각하고 저지른 

악행이었다. 왕도 신하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존재일 뿐이며 하나님처럼 생사를 

주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  

② 나단은 우리아를 죽인 다윗 왕에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헷 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를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히 떠나지 아니하리라(삼하 12:9-10).”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다. 엘리야는 

나봇을 죽인 아합 왕에게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왕상 21:19).”는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3)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웃의 생명을 고귀하게 

여기며 우리 자신에 대하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빌 2:3)는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을 겸허하게 여겨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말씀하신 사실에 비추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각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형상을 기대하며 긍정적인 측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구원받은 생명과 찬양15  

1) 여호와께서 모든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 아래서 신음하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도록 해 주었다. 구원 

받은 자가 누리고 있는 자신의 생명이 여호와의 출애굽의 사역에 기인한 것을 모를 리 없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고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을 상기시키시며 구원의 해방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는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의 어떤 생명도 불법적으로 죽이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던 것이다.  

2) 여호와의 은혜에 기인한 생명은 여호와를 찬양하기 위한 목적에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시 8 편; 시 118:17) 마땅히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된다(히 13:15). 죽어 무덤에 

 

14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논의를 위해 위의 제 2 계명의 “6.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 부분을 참조하라.  

15 Douma, Ten Commandments, 21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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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간 자는 이 땅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시 30:9).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 43:21).”고 말씀하셨다. 

그렇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고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시 35:10 내 모든 뼈) 그리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시 

150 편)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16  

3)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 받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께 강도질을 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소명이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 구원을 받고 실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든지 그러한 생명을 불법적으로 끊어버릴 

권리가 없다.           

4. 고유의 가치로서 생명17  

1)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신 식물과 동물, 사람에게는 그 나름대로 고유의 가치가 있다. 물론 사람의 

가치는 동식물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피조물인 사람, 동물, 식물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부여받은 가치 이상을 넘어선 그 무엇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것은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이다.  

① “생명의 경외(reverence for life)”를 가장 높은 윤리 수준의 형태라고 말한 슈바이처의 입장을 따라서 

나무로부터 잎을 따지 않고 꽃을 꺾지 않고 파리를 죽이지 않는 것은 생명 자체에 신성한 그 무엇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러한 생명의 경외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생명을 부여받은 한계를 넘어서 신으로 여기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지만 피조물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제 6 계명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금한 것이라기보다는 생물을 죽이는 살생을 금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동식물이 갖는 고유의 가치보다 더 많은 것을 부여한 데서 기인한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동식물을 양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필요하면 동식물을 죽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무기를 정부에 맡기셨기 때문에(롬 13:4) 정부는 무기와 함께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죽일 권리를 갖고 있다.  

2) 사람에게 불멸의 영혼이 있고 각자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불멸이 하나님에 의하여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오직 하나님께만 죽지 아니하시는 

 

16 중생한(BA: Born Again) 성도는 일상의 삶에서 믿을 만하고 신실한 주인공(MA: Master of Amen)으로서 

매일 매일 창조하시고 구원해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찬양하라(PHD: Praise Him Daily!)는 소명아래 

살아가는 존재이다.   

17 Douma, Ten Commandments, 213-214.  



327 

 

불멸이 있을 뿐이고(딤전 6:16) 구원받은 사람은 부활 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된다(고전 15:53-54).  

①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생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땅 위에서 누리는 생명은 우리가 받은 것이고 우리가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 때때로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 포기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다. 동식물이 사람을 위해 

희생되듯이 사람도 필요한 경우 사람을 위해 희생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하나님을 위해 

희생되어야 한다.  

②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신 모든 생물을 아끼고 돌보며 생명체에 대한 존중(respect)을 할 

필요는 있지만 동식물이 불가침의 신성이 있는 것처럼 경외(reverence)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생명을 귀히 보고 존중해야 하지만 생명을 주신 하나님(Giver)처럼 부여받은 

선물 자체(gift)인 사람의 생명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5.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인간 생명18  

1)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인간 생명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생명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하나님 자신이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베푸심의 대상인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것이 

된다. 죽음은 죄로 인해 들어왔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는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인간의 

생명이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죽음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되는 

비정상적인 것임을 가르치는 성경은 기능 수행의 잣대로 생명을 보는 기능주의적 생명관과 모든 

생명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인본주의적 생명관을 배격한다.  

2) 기능주의적 생명관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인간이 인간이 되는 것은 결코 그 인간이 어떠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이 아니다. 비록 외양적인 모습이나 기능에 있어서 인간답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권고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생명을 지닌 인간이 되는 것이다. 의학적, 

생물학적,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나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이나 아직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태아나 어느 누구든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인간적 생명을 지닌 

인간인 것이다.  

3) 인본주의적 생명관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인간 생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귀하고 위대하여 인간 

생명이 귀한 것이 아니다. 인간 생명이 고귀한 것은 그 생명이 지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무조건 절대시하여 모든 생명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입장은 성경적 입장이 아니다. 모든 생명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같다는 경직된 

인본주의적 입장을 가지면 동시에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없을 때 어떤 생명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인가를 

 

18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36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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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럽게 고려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고 어떤 생명을 구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며 

아무렇게나 임의로 선택하여 구하는 무책임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생명을 더 오래 이 세상에 머물도록 

하시는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 경우 인간의 생명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4) 생명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므로 생명이 되고 죽음은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은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죽음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바른 윤리적 태도를 가질 때 낙태, 안락사, 자살, 시험관 아기 등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4. 불법적인 살인       

1. 불법적 살인의 분류 

1) 살인은 사전 계획(premeditation)과 살해 의도(殺意 intention)의 관점에서 고의적 살인, 자발적 살인, 

태만 혹은 무모함으로 인한 살인, 부주의함으로 인한 오살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도우마(260)는 사전 계획과 살의로 가지고 저지른 살인(murder in cold blood), 사전 계획은 없었으나 

살의를 가지고 저지른 충동적 살인(manslaughter with passionate rage), 무모함이나 부주의함으로 

인해 야기된 태만에 의한 살인(negligent manslaughter resulting from recklessness or carelessness) 

등이 모두 제 6 계명이 금하는 살인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2) 아래에서 불법적인 살인으로 다루려고 하는 것은 고의적 살인, 충동적 살인, 태만에 의한 살인, 오살, 

낙태, 안락사, 자살 등이다. 

2. 고의적 살인(故殺 murder in cold blood) 

1) 고의적 살인은 사전 계획과 살해 의도가 있는 살인이다. 도피성에 대한 규례 가운데 고살과 오살을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치명적인 무기 사용 여부와 사전 계획및 살해 의도 여부이다. 철 연장, 

죽일 만한 돌, 혹은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사용하는 것(민 35:16-18),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는 것(민 35:20-21), 미워하여 엎드려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는 것(신 19:11)은 고의적 살인이다.  

2)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창 4:8), 시므온과 레위가 누이 디나로 인하여 분노하며 세겜 사람들을 죽인 

것(창 34:25; 49:6), 다윗이 우리아를 죽게 한 것(삼하 11:14-17; 12:9-10), 그리고 아합이 나봇을 죽게 

한 것(왕상 21:11-16, 19) 등은 모두 고의적 살인이다.   

3) 민 35:31 은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에 대하여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을 말하고 있다. 

가족의 원한을 갚는 피의 보수자(גֹאֵל הַדָם [고엘 하담])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고살자 murderer)이나 

과실로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신해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을 떠난 사람(오살자 

manslayer)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민 35:21, 27; 신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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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충동적 살인(manslaughter in passionate rage, voluntary manslaughter) 

1) 충동적 살인은 사전 계획 없이 살해 의도를 갖고 저지른 살인이다.  

2) 모세가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사전 계획은 없었으나 살의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죽인 살인이다.  

4. 태만 혹은 무모함으로 인한 살인(negligent manslaughter, reckless homicide, involuntary manslaughter)  

1) 출 21:29 과 신 22:8 은 태만으로 인한 살인을 방지하기 위한 규례이다.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소로 

인한 죽음이 발생한 경우 그 임자가 속죄금을 통하여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던 것은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준다.  

[출 21:28-32] (28)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신 22:8] 네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 지지 않게 하라 그 피[흐른 

죄]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2) 사전 계획이나 살해 의도가 없이 운전자가 빨간 불을 지나가는 무모한 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한 것이나 

간호원이 의사의 처방을 잘못 읽고 다른 약을 투여함으로써 환자를 죽게 한 것은 무모한 살인과 

비슷하다.  

5. 오살(誤殺 careless homicide) 

1) 오살은 부주의로 인한 살인이다. 민 35:22-23 처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인 경우나 신 19:5 처럼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한” 경우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며(민 35:23) 악의가 없이 

부지중에 이웃을 죽인(신 19:4) 것으로 부주의로 인한 살인 곧 오살이다.  

2) 오살의 경우 여호와의 제단으로 피난하거나(출 21:13) 도피성으로 피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민 35:24-

25; 신 19:1-12).  

① 매우 세밀한 조사를 통하여 진상이 밝혀져 오살로 판정될 경우에 오살자는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 증인 한 사람의 증언은 사형 언도를 내리는 데 불충분하였고(민 35:30) 성읍의 장로들(신 

19:12; 수 20:4) 그리고 심지어 상급 법원과 같은 집회가 개입되어 사람을 죽인 자의 의도를 

조사하였다.  

②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했다고 하더라도 잡아 피를 보복하는 자에게 넘겨 죽이도록 

하였다(신 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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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자는 도피성으로 피해 목숨을 건질 수는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사람을 

죽인 대가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서 망명 생활의 벌로써 피 흘린 죄를 갚아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산업의 땅으로 돌아 갈 수 있었다(민 35:25, 28, 32; 수 20:6).  

④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오살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를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었다(민 35:26-27).  

6. 낙태 

1) 낙태는 태아의 생명에 관한 윤리적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해야 한다.  

2) 낙태는 성 생활의 문란,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태도의 약화,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수술의 수월성, 

수술의 법적 허용 등의 이유로 인해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19 낙태는 태아에 대하여 어떤 윤리적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의 문제이고 이것은 태아가 인간적인 생명체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에 대한 

접근에 따라 찬반이 엇갈린다.  

3) 성경은 많은 곳에서 태아의 생명이 인간적 생명임을 간접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① 하나님은 모태적 근원에서부터 인간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태를 열어 잉태하게도 하시고(창 29:31; 

30:22; 49:25) 닫기도 하신다(창 20:18; 삼상 1:5-6). 이렇게 성경은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며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욥 10:8-12; 눅 1:41-42; 렘 1:5; 사 

44:2; 시 22:10; 시 139:13-16).20  

 

19 임신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이 없던 미혼모 Roe 가 텍사스주법을 들어 낙태를 막는 웨이드(Henry Wade) 

검사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Roe v. Wade)의 재판의 상고심에서 1973 년 1 월 22 일 미국 대법원은 첫 

6 개월 동안의 태아 (그리고 임신부 생명의 위협을 주는 마지막 3 개월의 태아) 낙태를 합법화시켰다. 

낙태의 합법화 이전과 이후의 통계를 보면 1969 년에 2 만 건의 낙태가 있었지만 10 년 후인 1979 년에 

130 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졌다.  

20  [욥 10:8-12] (8)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9)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10)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1)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12)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눅 1:41-42] (41)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42)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렘 1:5] 내가 너를 모태에(개역: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개역: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나라의(개역: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사 44:1-2] (1)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2)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룬아 두려워 말라  

  [시 22:10] 내가 날 때부터(NIV: from birth)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from my mother's 

womb)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시 139:13-16] (13)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5)내가 

은밀한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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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성경이 태아를 인간적 생명으로 보는 것은 태아가 의학적, 생물학적, 혹은 사회적 기능을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을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식물 인간이 된 

사람이 아무런 기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인간적 생명을 

지닌 인간이듯이 태아도 아무런 사회적 기능을 행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으로 

여기시므로 이미 인간인 것이다.21  

4) 성경은 낙태 문제에 대하여 거의 언급을 하지 않는다.  

① 유일하게 낙태와 관련된 일을 언급하는 출 21:22-25 은 “(22)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23)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24)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덴 것은 덴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본문은 태아를 낙태시켰을 때는 단순히 벌금만 내고 임신부에게 

입힌 상해는 같은 상해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이다.  

②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이 어머니의 생명만 생명으로 여기고 태아는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들은 생명의 존엄성에 비추어 어머니의 생명이든 태아의 생명이든 생명 

가치의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태아의 생명은 벌금 정도로 낮추고 있다면 태아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정리하면 낙태 찬성론자들은 이 본문이 임신부의 

생명과 태아의 생명에 차이를 부여함으로써 태아의 생명은 인간적 생명이 아님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③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무조건 절대시하여 모든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있어서 

동등하다는 입장은 인본주의 생명관이지 성경적인 생명관이 아니다. 인간의 생명이 존귀한 이유는 

그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귀해서가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권고하시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다. 인간 생명 자체가 

절대적으로 존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므로 인간의 

생명들은 그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22 출애굽기 21 장에서 태아에 대한 가치가 낮게 

취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하여 태아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으로 전혀 취급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④ 인간의 생명이 무조건 절대적으로 같다는 인본주의적 생명관이 기능주의적 생명관보다 낫다고 

하더라도 성경적인 생명관이 될 수 없다. 인간 생명은 무조건 같다는 경직된 생명관을 따라 어떠한 

생명을 구하든지 마찬가지라는 무책임한 입장은 버려야 한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살리기도 

 

못하였나이다 (16)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21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69.  

22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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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데(신 32:39; 삼상 2:6) 하나님이 어떤 생명을 이 땅에 더 오래 살게 

의도하시는가를 신중하게 고려하는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다. 모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두 생명을 동시에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 생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에 모든 생명은 

똑같다는 생각에서 임의로 아무렇게나 선택한다면 무책임한 일이다.     

5) 도우마는 낙태에 대한 논증으로 의료적(medical) 논증, 사법적 혹은 윤리적(judicial or ethical) 논증, 

우생학적(eugenic) 논증, 심리적(psychological) 논증, 그리고 사회적(social) 논증을 들고 설명하였다.23 

① 의료적인(medical) 측면에서 태아를 낙태시키지 않으면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이 확실할 

때 낙태가 가능하다. 하나의 인격체로 이미 생활하고 있는 임산부의 완전한 생명이 태아의 완전한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것은 전쟁시에 후송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 뿐인 

상황에서 두 부상병 가운데 더 다친 사람보다 덜 다친 사람을 후송하는 것과 비슷하다.  

② 사법적(judicial) 혹은 윤리적(ethical) 측면에서 강간, 근친 상간, 미성년과의 성행위와 같은 범죄의 

결과로 생긴 임신의 경우 태아는 피해자인 임신부와 자신의 불명예를 갖고 태어나므로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낙태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보호를 받아야 할 새로운 독립된 

생명이 자기 방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범죄로 인해 원하지 않는 생명이란 이유로 낙태를 해야 

하는가를 물어 보아야 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어난 임신이라도 할지라도 임신부나 (임신부가 

양육할 수 없을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태아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훨씬 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회이다.  

③ 우생학적(eugenic) 측면에서 태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낙태가 고려되기도 

한다. 태어날 아기의 장애 여부를 가지고 임의적으로 태아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도록 허락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더라도 이것은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는 일이다. 장애를 가진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매우 무거운 짐이지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을 훨씬 더 무거운 짐으로 여겨야 한다.  

④ 심리적(psychological) 측면에서 출산 때까지 임신이 지속되면 임산부의 정신적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는 경우 실제로 임신부의 생명이 위태로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정밀 진단에 의한 확실한 의료적 

위험의 경우보다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고 정신과의 판단을 낙태에 대한 합법적 근거로 

배제해서도 안 될 것이다.  

⑤ 사회적(social) 측면에서 여인이 임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거나 출산 후에 양육하는데 심각한 사회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경우 낙태가 고려되기도 한다. 그러나 낙태라는 생명의 희생을 

통한 잔인한 해결로 인해 제 6 계명을 위반하는 것보다는 입양과 같은 합법적인 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23 Douma, Ten Commandments, 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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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태아는 하나님 그리고 그 어머니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 있는 인간이다. 그러한 태아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성경은 낙태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으로 본다. 들에서보다 

가장 안전한 집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더욱 끔찍한 것처럼 빛을 보기 전에 모태에서 태아를 죽인 

것은 더욱 끔찍한 일로 여겨져야 한다. 의료적인 측면에서 임신부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낙태는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이 동반되는 불법적인 살인이다. 태아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낙태를 하지 

않아야 하고, 태아의 부모의 가족 구성원들과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임산부와 태아에 대하여 용납하고, 

의사는 낙태 시술을 하지 않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과 입법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금하는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7. 안락사 

1) 안락사는 원칙적으로 거부해야 한다. 안락사는 인간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윤리적인 입장과 

관련된 문제이고 생명과 고통과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2)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그 생명의 종결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①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므로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죽음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므로 그 자체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것이다.  

② “나 같은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라고 말하거나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거나 “저 

사람은 오히려 죽는 것이 그에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바른 성경적 

이해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이와 같은 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생명의 존귀함을 망각하거나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망각하거나 비정상적인 죽음을 미화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3) 안락사에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생명을 끊는 능동적인 안락사와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하여 죽도록 

내버려 두는 수동적 안락사가 있다.  

① 능동적인 안락사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과 본인의 요구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이 있다.  

② 수동적인 안락사에는 공기와 물과 음식물 등 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 것과 

부자연스러운 기계적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 있다.  

4) 성경이 정죄하는 안락사는 다음과 같다.  

① 심각한 불구로 태어나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영아나 노쇠하여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노인을 

본인의 동의 없이 죽이는 것은 성경이 정죄하는 능동적인 안락사이다.  

② 극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 죽여 달라는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생명을 끊는 것도 성경이 정죄하는 

능동적인 안락사이다. 현대인들이 옛날 사람들에 비하여 고통을 많이 경험하지 않고 죽음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고통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성경은 고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성경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을 제시하며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묘사하고 주어진 고난을 원하지 않은 선물로 보도록 한다. 고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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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여 주려고 생명을 끊는 것은 자비로운 행동이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악행이다. 죽음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는 아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성경은 

실존주의 철학에서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의식하는 것을 인간이 가장 자기 스스로의 자기만의 결단을 

엄숙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죽음을 미화하는 것을 정죄한다.  

③ 심사숙고하여 공기와 물과 음식물과 같은 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을 제공하지 않아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는 수동적인 안락사도 명백한 살인으로 성경이 정죄한다. 고의적으로 생명을 끊으며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요소가 개입되는 안락사는 어떤 것이든 거부되어야 한다.  

5) 성경은 사람이 고통을 줄이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① 잠언은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잠 31:6-7).”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술을 

주는 그 자체가 나쁘다고 되어 있지 않다. 이왕에 죽는 것이 확실할 때 그 죽음을 조금도 앞당기지 

않으면서 육체적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죽어가는 사람이 삶과 죽음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의 안락사라면 바람직할 것이다.24 그러나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인 요소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가능할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② 환자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면 죽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죽음의 진행 과정을 돌이킬 수 있다면 자연스러운 수동적 안락사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 환자가 

의식과 이성을 갖고 있는 한 인공 수단을 끊어 생명 연장을 막는 결정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의식이 

상실되었을 경우라도 살겠다는 의지가 확인될 수 있다면 환자의 의지를 존중해야 한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연적인 삶을 단축시키는 것은 분명 살인이다. 환자가 원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6) 부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을 제거하는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 숙고해야 할 일들이 있다.  

① 그대로 두면 자연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부자연스러운 생명유지 수단 곧 호흡기나 인공 심장 등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때 그 장치된 기구를 제거함으로써 자연히 죽도록 하는 수동적인 안락사의 

경우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의료적 기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므로 

이런 기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② 그러나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하여 최상의 인위적 생명 유지 수단이라도 죽음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없고 환자의 의식도 없고 환자의 살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부자연스러운 생명 유지 수단의 

사용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가족에게 막대한 어려움을 줄 경우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족, 

의사, 목사, 변호사 등의 집단적인 결정을 통하여 조심스럽게 치료 중단 곧 기구 제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이러한 수동적 의미의 

 

24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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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를 때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인 입장이다. 수동적 안락사를 생각해 볼 수도 

없다는 생각은 생명 자체를 절대시하는 비성경적 생명관의 결과이다.25  

③ 달리 가망이 없는 상황에 있는 환자가 한 두 가지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조금 더 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질적인 고통의 경감(relief)을 약속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의 불행을 증가시키고 

그의 고통을 늘어나게 한다면 그 환자는 합법적으로 더 이상의 치료를 거부할 수 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은 마땅한 것이지만 인간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경외는 피해야 할 것이다.  

④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한 생명 연장(prolonging life)에 필요한 의료적 도움은 바람직하지만 자연적인 

죽음을 지연시키며 무의미한 시간을 억지로 늘리는(stretching life) 의료적 도움은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생명을 끊는 것과 치료를 끊는 것을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영양과 보살핌이 주어져야 한다. 

이것은 환자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므로 수동적인 안락사라는 표현보다는 치료 

중단이란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26  

⑤ 다른 사람이 자연적으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능동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며 수동적인 

안락사조차도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치료 중단은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 환자를 위해 더 이상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이 어머니가 

간암으로 고통 당하며 죽을 날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하나 밖에 없는 외삼촌이 문병을 와서 그 

어머니에게 약을 애써서 드려 더 오래 살게 하면 고통만 더 줄 것이니까 그렇게 하여 어머니를 

고생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것을 그대로 따른다면 어떤 의미에서 안락사일 수 있다. 이것은 

고의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과 다르다.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을 짧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7) 치료 중단과 달리 고통을 덜어준다는 명목 아래 생명을 끊는 안락사라는 것을 일단 인정했을 때 생겨날 

수 있는 결과에 대하여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안락사를 인정하게 되면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죽인다면 이 세상에는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 많게 된다. 지체 

부자유를 심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죽기를 원한다면 다 죽여야 할 것이고 고려장과 같은 일도 다시 

생기게 될 것이다. 사회에 공헌하지 못하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다. 살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살려주고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은 결혼도 못하게 하여 멸종시키는 

것이 좋다는 괴상한 사고 방식까지 생길 것이다.    

8. 자살 

 

25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372.  

26 Douma, Ten Commandments,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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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은 스스로 제 목숨을 끊는 행위로서 자기희생적이고 이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2) 자살은 그 동기에 따라 이기적인 경우도 있고 이타적인 경우도 있다.  

① 이기적인 자살은 자기 자신을 생명의 주인으로 주장하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형상인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이다.  

② 그러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요 15:13)는 말씀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살은 허용될 수 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이 적국에 넘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나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기밀 문서를 

적에게 주지 않기 위해 배를 폭파하는 것은 자기 희생적 자살로 정당화될 수 있다.  

3) 이기적인 자살은 찬반에 대한 모든 것과 예측 가능한 모든 결과들을 심사숙고한 후에 차갑고 냉정하게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피하려고 하거나, 고난을 이겨낼 인내와 용기가 부족하여 

자포자기하거나, 고독의 심연에서 벗어나고자 도움을 부르짖는 과정에서 일어나거나, 우울증에 빠져 

자신을 포기하는 병적인 행위에서 일어난다.  

4) 자살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사회를 빠져 나가는 것으로 사회에 대하여 무책임한 범죄의 

측면이 있지만, 역으로 사회가 심리적으로 더 약한 구성원들에게 안전을 제공하지 못해 일어나게 한 

측면을 반성하게 한다. 27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다는 신자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아 

 

27   동아일보(7/10/2010) 시론에 기고한 홍강의의 글의 일부: “최근 전홍진 조맹제 교수가 국민 

6 만 51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살행동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15.2%가 자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그중 3.2%가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다. 자살 시도는 계획에 의해(2%) 또는 충동적으로 

이뤄진다(1.2%). 자살 시도자 대부분은 1, 2 년 동안 자살하겠다고 고민했다는 점으로 미뤄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음을 알 수 있다. 계산해 보면 자살 시도자 110 명 중 1 명이 자살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자살 

시도자의 극히 일부만 자살에 성공한다는 뜻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자살 시도자에게는 가족 갈등, 경제 

문제, 이혼, 별거, 질병 등의 원인이 있었다. 이는 자살의 직접적 원인이라기보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겨낼 능력과 정서적 지지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자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자살의 원인을 보면 상황적, 개인심리적, 정신의학적, 사회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1 차적 

예방으로 부모가 자녀의 정신적 강인함, 인내력, 분노 조절능력, 사회성을 길러주어야 한다. 물질 만능과 

성취 위주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생명의 소중함과 정신적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회복시켜야 

한다. 인생엔 고통과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므로 이를 이겨 나가는 과정이 바로 삶이요, 인격 성장의 

기회임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와 함께 가정의 붕괴 현상에 제동을 걸고 가족의 정서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 또 우울증 약물중독 등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사람, 심한 가족 갈등이나 이혼 별거 경험이 

있는 사람 등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회계층을 따뜻하게 감싸는 사회분위기가 중요하다. 의학적 측면에서는 

자살 시도를 했던 사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심각한 질병으로 판명된 사람을 위한 적극적 치료와 상담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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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었다는 성도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할 말을 잃어버리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기 전에 신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성경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6 명의 사람이 있다. 삼손(삿 16:23-31), 아히도벨(삼하 17:23), 사울과 

그의 무기 가진 자(삼상 31:3-5), 시므리(왕상 16:18-19), 그리고 가룟 유다(마 27:3-5)가 바로 그들이다. 

성경에 이 사람들의 자살 자체에 대한 평가의 기록이 없으므로 그들의 자살은 그들의 전체 삶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할 것이다.  

① 다윗 왕을 반대하여 압살롬의 편을 들었던 아히도벨, 바아사의 아들 엘라 왕을 죽인 시므리, 그리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자살은 그들의 전체 삶이 그들의 자살을 정죄한다.  

② 사울 왕의 무기 가진 자의 경우 섬기던 왕이 부상당해 죽여 달라는 것을 거절하며 사울이 스스로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었다. 사울 왕을 끝까지 섬기며 죽음의 자리에도 있었던 

무기 가진 자의 자살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으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사울의 경우 “그가 스스로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져 죽었다”고 묘사되어 있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라고 묘사되어 있다(대상 10:4, 14). 블레셋의 활 쏘는 자에 의하여 이미 중상을 입은 

사울이 그의 무기를 가진 자에게 칼을 빼어 자기를 찔러 죽이라고 하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삼상 31:4 [대상 10:4]).”고 말했던 것은 

고려해 볼 만하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삼손이 모욕당했던 것을 알고 있던 사울이 왕으로서 

모욕당하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한 것에 대하여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으므로 전반적으로 

정죄된다고 하더라도, 중상을 입은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서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모욕당하는 것을 피하려고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한 일말의 긍정적인 측면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④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두 눈이 뽑히고 모욕당할 때 그 불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을 죽이기 위해 힘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죽은 

것은 (나실인으로서 규례를 잘 지켜가며 받은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하여 블레셋을 물리치는 

이상적인 모습과 비교할 때 문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자기 희생적 죽음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사사기는 문제가 제일 많던 사사 삼손이라도 쓰시며 백성을 보호하시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도록 하고 히브리서는 믿음의 영웅들 가운데 삼손을 포함시킨다(히 11:32, 39).    

5. 용인되는 살인       

1. 용인되는 살인에는 정당 방어, 정부의 사형 집행, 합법적인 전쟁 등이 있다.  

2. 정당 방어  

1) 어떤 사람이 밤에 도둑이 뚫고 들어옴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었다(출 22:2-3[MT 1-2]). 밤에는 도둑이 무장을 했는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잘 모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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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상황이 불분명한 가운데 집주인이 도둑질을 허락하지 않는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나 도둑이 죽게 

되면 피 흘린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낮에는 상황이 더 분명하므로 피를 흘리고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이러한 이중적 규례가 보여 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보여준다. 도둑질하기에 바쁜 사람의 경우조차도 그의 목숨에 대하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2) 경찰의 과잉 대응이 문제로 대두되는 것도 이런 각도에서 풀면 해결될 것이다. 정부와 공무원이 긴급 

상황에서 즉시 필요한 적절한 보호를 줄 수 없을 때 정당 방어는 허용된다. 정당 방어의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는 정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불의에 대항하여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3. 정부의 사형 집행  

1)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창 9:6).”고 말씀하셨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생명이 고귀하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은 살인자의 피로 갚아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2) 구약에 반드시 죽일 것을 명하는 죄들은 다음과 같다.28  

① 고의적 살인(출 21:12-14)  

② 사람 납치(출 21:16; 신 24:7)  

③ 간음(레 20:10; 신 22:22)  

④ 근친상간(레 20:11-12, 14)  

⑤ 동성애(레 20:13)  

⑥ 수간(출 22:19; 레 20:15-16)  

⑦ 제사장이나 재판장 혹은 부모에 대한 지속적인 불순종(신 17:12; 21:18-21)  

⑧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것(출 21:14; 레 20:9; 잠 20:20 cf. 마 15:4; 막 7:10)  

⑨ 몰렉에게 자식을 주는 자와 이를 묵인하는 것 = 사람 희생 제사(레 20:2-5)  

⑩ 거짓 예언(신 13:1-10)  

⑪ 신성 모독(레 24:11-14, 16, 23)  

⑫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출 35:2; 민 15:32-36)  

⑬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것(출 22:20)  

⑭ 주술(레 20:6, 27; 출 22:18)  

⑮ 처녀의 순결 상실(신 22:20-21)  

 

28 Kaiser, Toward OT Ethics, 9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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⑯ 약혼한 처녀 강간(신 22:23-27)  

3) 위에 열거된 죄들은 사형으로 다스릴 만큼 심각한 죄들이다. 민수기 35 장은 도피성으로 피해 온 

살인자에 대하여 살해 의도와 사전 계획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고의적인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로 

판명된 경우 반드시 죽이고(16-18, 21 절)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라(31 절)고 명하고 있고 고살자에 

대하여 가족의 피를 보복하는 자가 죽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19, 21, 27 절). 이렇게 고의적 살인은 

속전을 내고 사형을 면할 길이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고의적 살인을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재판관의 

결정에 따라 생명의 속전을 내고 사형을 면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29 고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살해당한 가족 구성원의 사적인 보복이 오늘날 정부 관리에 의한 판결과 집행으로 

전이된 것은 불구대천의 원한과 피의 복수를 막는 다행스러운 발전이다.  

4)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했던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경우와 달리 오늘날 

우리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거나 신성 

모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간음하거나 근친상간을 하는 것과 같은 범죄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적인 살인에 대한 사형은 이러한 범죄들과 다르다. 사형은 공정한 그리고 통제된 

보응을 목표로 하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출 21:23-25)” 것을 말하는 보복법의 

맥락에서 주어졌다. 죽을 만한 죄를 저질렀다면 죽기를 사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행 25:11) 바울은 

신자들이 악을 선으로 갚고 복수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지만(롬 12:19)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에 상응한 복수를 할 수 있음(롬 13:4)을 

지적하였다. 우리의 형법 제도는 처벌에 있어서 보복적인(retributive) 성격뿐만 아니라 

예방적(preventive) 성격도 갖고 있다. 모든 불법적인 살인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지만 어떤 불법적인 살인은 정의 구현과 사전 예방의 차원에서 사형으로 다스릴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4. 합법적인 전쟁  

1) 정부에 주어진 무기는 내부의 범죄자를 다스리는 일뿐만 아니라 외부의 적을 막는 일에도 사용될 수 

있다.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승인 아래 많은 전쟁이 수행되었기(민 21:14; 신 20:16-18; 계 19:11) 

때문에 전쟁은 죄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가 없다.  

2) 도우마(239)는 부분적으로 신명기 20 장의 전쟁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역사상 전개된 합법적인 전쟁의 

개념을 소개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합법적인 전쟁은 ⑴합법적인 정부에 의하여 ⑵합법적인 대의 

 

29 Kaiser, Toward OT Ethics, 92: “Only for the first crime, premeditated murder, was there a ‘ransom’ or 

a ‘substitute’ payment unacceptable (Num. 35:31), but presumably all the other capital crimes could be 

commuted as the judge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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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을 위해 ⑶합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⑷이익과 손실을 고려하며 ⑸공격에 상응하는 수단을 가지고 

⑹민간인과 군인의 차이를 인식하며 치러져야 한다.”  

3) 성경은 전쟁과 피 흘리는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한다(사 2:2-4; 미 4:1-5). 전쟁의 목적은 항상 

평화이어야 하고 무장은 평화를 보존하는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우마(241)가 말한 대로 우리는 

제 6 계명에 순종하여 핵무기의 위험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만이 우리 머리 위에 있는 

핵무기를 제거할 수 있고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것을 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주님의 

재림을 대망해야 한다.  

6. 제 6 계명의 준수 

1. 사람은 동식물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았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생명의 

원천인 피를 흘려 죽게 하는 불법적인 살인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은 하나님께 강도질하는 

죄악이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므로 생명이 된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하는 

죽음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모든 사람이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늘 사랑의 대상으로 보며 서로 도와야 한다.    

2.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점에서 정말로 특별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왕으로서 동식물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으로 

확장되게 할 소명이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 안에 죄로 인해 파괴된 그분의 형상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형상으로 변하도록 하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롬 8:28-29) 하나님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사 중에 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공사 중이어서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불편을 참으며 모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서로 도와야 한다.   

3. 찬양의 소명을 위해 지음받고 구원받은 생명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일은 하나님께 강도질을 하는 

범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사람은 온 맘과 온 몸을 다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를 늘 드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 받고 함께 찬양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초대하며 거기에 

필요한 일들을 힘써 할 필요가 있다.   

4.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의 언행심사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해치거나 

이웃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시기 질투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을 살인으로 간주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웃에게 온유하고 자비하고 화평하고 인내하고 친절한 자세로 할 수 있는 한 우리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도 선을 베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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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리스도와 제 6 계명        

1.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첫째 되는 큰 계명이고 이웃 사랑이 둘째 되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마 

22:34-40; 막 12:28-34; 눅 10:25-28) 부자 청년에게 지킬 계명들 중의 하나로 “살인하지 말라”는 

제 6 계명을 지적하셨다(마 19:19; 막 10:19; 눅 18:20).  

2. 예수님은 제 6 계명에 대하여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랍비들의 

해석이 너무 좁은 시각의 해석임을 지적하시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보다 깊이 있게 해석해 

주셨다(마 5:21-26). 예수님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살인으로 이끄는 모든 동인, 특히 분노와 모욕도 “살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이웃을 살인하면 심판을 받듯이(마 5:21) 이웃에게 분노해도 심판을 받고 이웃을 놀리거나 

멸시함으로써 이웃을 모욕해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3.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마 5:22).”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당위적 형식으로 

주어져 있지만 모든 분노를 금한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고 살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분노를 

금한 것이다.30 성경은 모든 분노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옳지 못한 분노를 정죄한다.  

1) 예수님은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며 성전을 강도의 굴혈로 만든 자들 즉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마 21:12-

13; 요 2:13-22). 예수님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치시는가 엿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고 노하시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다(막 3:1-5).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을 보시고 

노하시기도 하셨다(막 7:18; 9:19). 예수님의 분노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분으로서(출 34:6; 약 1:19) 

사람들의 위선, 완악함, 열매 없음, 혹은 불신에 대한 슬픔이 섞인 분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서 고난당할 때 참으며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셨고 고난을 가하는 자들을 

꾸짖거나 자기변호를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기도하셨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벧전 2:23-24).”라고 말했다.  

2) 예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인 공격을 받을 때는 빨리 

분노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는 죄에 대하여는 노하기를 더디 한다.31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의롭지 못한 분노 즉 자만, 허영, 증오, 악의, 복수심에서 

 

30 Carson, Sermon on the Mount, 41-42.  

31 Daniel M. Doriani, The Sermon On The Mount: The Character of a Disciple (Phillipsburg: P&R, 2006),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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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분노를 나타내는 자를 형제를 살인한 자로 여겨 심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죄를 

슬퍼하는 것과 의분은 있어야 한다(시 11:4-6; 119:136; 139:21-22).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권면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엡 4:26-27)” 

힘써야 한다.  

4.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마 5:22)”는 예수님의 말씀은 모욕을 인격 살인이란 점에서 정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중에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떠한 사람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1) “라가”는 “empty 텅 빈”이란 뜻의 아람어 단어로 “멍청이, 멍텅구리, You Empty-headed! You Stupid! 

Nitwit! Blockhead! Numskull! Bonehead!)”라고 모욕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으로 번역된 헬라어 

“모레”는 “얼간이, 쓸모없는 놈 You Fool! You Scoundrel! Stupid Idiot! Dummy! Moron!”이라고 

모욕하는 것이다.32 형제를 “라가”라고 하면 그의 두뇌, 지성을 멸시하는 것이고, 형제를 “모레”라고 

하면 그의 마음과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제를 “멍텅구리”라고 하거나 “인간쓰레기, 인간 

망종”이라고 모욕하면 형제에게 “지옥에 갈 놈”이라고 한 것이 된다. 이로 인해 우리 자신이 지옥에 갈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2)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μωροὶ) 맹인들(마 23:17)”이라고 부르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미련하고(ἀνόητοι)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눅 24:25)”이라고 부르셨다.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ἄφρων 고전 15:36)”라고 부르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Ὦ 

ἀνόητοι Γαλάται 갈 3:1)”라고 부르기도 했다. 야고보는 “아아 허탄한 사람아(ὦ ἄνθρωπε κενέ 약 

2:20)”라고 불렀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사용한 “어리석은 사람”이란 표현을 통해 우리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형제에 대하여 “라가” 혹은 “모레”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악행을 

일삼는 사람(시 14:1-4; 53:1-4)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부른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5. 형제에게 분노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살인이라는 궁극적인 행위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의롭지 

못한 분노와 모욕적인 언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살인과 다름없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요일 3:15).”라고 말했다. 분노와 

모욕은 우리의 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의 징후이며 우리의 생각과 표정과 말로 그 

사람이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이웃,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자매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분노하고 깔보고 무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목숨을 빼앗는 살인과 같고 그에 따른 

 

32 Stott, Sermon on the Mount, 84; Doriani, Sermon on the Mount,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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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은 지옥에 가는 형벌이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이다. 예수님은 사람을 

불법적으로 죽이는 살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며 살인으로 나아가게 할 수도 

있는 증오와 멸시 그리고 분노와 모욕도 금하셨다.  

6. 우리가 불법적으로 살인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남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것까지 금하신 예수님은 

상대방이 우리 자신에 대하여 갖는 형제의 원망과 원수의 증오를 누그러뜨리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우리 

자신이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임을 명심하도록 가르쳐주셨다.33  

1) 예수님은 우리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는 때 만일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에 그냥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는 일을 먼저 하고 

다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마 5:23-24)고 가르치셨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제단에서 예물을 드리는 

일보다 앞서서 행해야 할 일이라는 가르침은 형제의 원망을 풀어주며 형제와 바른 관계를 맺는 일이 

꼭 필요한 일임을 일깨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우리가 형제에 대하여 원망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해결하는 것을 다룬 것이 아니라 형제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할 일이 있으면 찾아가 해결하는 

것을 다룬 것이다. 우리가 살인과 살인에 맞먹는 분노와 모욕 같은 살인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우리가 가능하면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증오와 원망 같은 살인적 행위를 막는 것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우리의 형제 사랑은 그 형제의 우리에 대한 살인적인 의향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할 만큼 커야 한다. 예수님은 그 형제의 원망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형제를 노엽게 하였을 수도 있고, 우리가 형제에게 전혀 죄가 없고 

결백한데도 형제가 노엽게 느낄 수도 있다. 설사 우리 자신이 결백하고 그 문제가 사소한 문제로 

치부해 버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그것을 기억하고 꺼림직하게 느낄 만큼 긴장이 

있다면 예배를 중단하고 형제와의 화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7. 예수님은 살인 행위 자체를 금하시고(마 5:21) 우리를 살인으로 이끄는 행위를 금하시고(5:22) 우리에게 

화가 난 형제와 화목하기를 명하시고(5:23-24)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원수 안에 있는 분노를 

제거하는 일의 시급함을 보이시며 그 분노를 제거하는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셨다(5:25-26).  

1) 예수님은 피고가 돈 문제로 송사한 원고와 법정으로 가고 있는 때 법정에 이르기 전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보이시며 피고가 그렇게 하지 않아 법정에 가게 되면 판결을 받고 옥에 갇혀 

일전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할 것을 예로 드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더 큰 슬픔이 

오지 않도록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원수와도 화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형제이든 

 

33 Ferguson, Sermon on the Mount, 84: “Our relationship with God is primary, but we always appear 

before God as those who are related, rightly or wrongly, to our fellow men.  What we are before God 

involves how we are related to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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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이든, 나에게 죄가 있든 없든, 나에게 원망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내가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긴급하게 해야 할 일이다.  

2) 우리는 관계가 깨어졌다고 느끼면 바로 주도적으로 그것을 고치려고 나서서 우리가 이웃의 원망과 

불평을 일어나게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고 지불하지 않은 빚을 청산하고 보상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인하는 일을 피하고 싶으면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항상 민감해야 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평화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 우리가 칼로 살인하는 것이나 분노를 통하여 인격 살인을 하는 것이나 형제를 “멍청이, 얼간이, 

인간쓰레기”라고 부르며 모욕하는 것이나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같은 영적 질병의 본질적인 

부분이고 이웃에 대한 마음의 적대심을 동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적대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 

폭탄과 같으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비참한 결과들이 생기기 전에 빨리 처리해야 한다.  

8.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살인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분노와 멸시를 

포기해야 하며 형제나 원수나 우리가 노엽게 한 사람이나 우리에게 이유 없이 노여워하는 사람이나 

어느 누구와도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러나 우리는 적의와 멸시가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연히 분노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는다. 주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실력 없음을 여실히 드러나게 한다. 그러나 형제에게 분노하고 형제를 멸시하고 

모욕하며 살인죄를 저지르는 우리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주님의 명령을 

철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셨다. 주님은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그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의 순종이 항상 

불완전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순종에 있어서 진보를 보일 수 있다.            

8. 제 6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5-107)  

1) HC 105. 제 6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생각으로나 나의 말로나 나의 

제스처로나 심지어 나의 행동으로 나는 내 자신에 의해서든 다른 사람을 통해서든 나의 이웃을 

모욕하거나 증오하거나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됩니다(레 19:17-18; 잠 12:18; 마 5:21-22; 마 26:52). 

나는 복수하려는 모든 욕망을 버려야 하고(엡 4:26; 롬 12:19; 마 5:39-40; 18:35) 또한 고의적으로 내 

자신을 해치거나 위태롭게 해서도 안 됩니다(마 4:5-7; 골 2:23). 나는 정부가 살인을 막기 위해 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창 9:6; 출 21:14; 마 26:52; 롬 13:4).  

2) HC 106. 제 6 계명은 오직 살인 자체에 관하여만 말하는 계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심으로써 살인의 근원이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앙심 등을 몹시 싫어하시며(잠 14:30; 

롬 1:29; 12:19; 약 1:20; 갈 5:19-21; 요일 2:9)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간주하신다(요일 3:15)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345 

 

3) HC 107.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위에서 말한 대로만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고(마 7:12; 22:39; 롬 12:10) 우리 이웃에게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베풀며(마 5:5; 

롬 12:18; 갈 6:1-2; 출 23:5; 엡 4:2; 골 3:12; 벧전 3:8) 할 수 있는 한 우리 이웃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라(출 23:4-5; 잠 25:21-22; 마 5:44-45; 롬 12:20)고 

말씀하십니다.  

2. 제 6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8; 대교리 문답[WLC] 135)  

1) WSC 68. 제 6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엡 5:28-29; 마 10:23)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시 82:3-4; 왕상 18:4)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2) WLC 135.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생명(엡 5:28-29)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왕상 18:4)을 보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의 생명이든지 그것을 불의하게 

빼앗아가려는 모든 생각과 의도를 물리치고(렘 26:15-16; 행 23:12, 16-17, 21, 27), 그러려는 모든 

혈기를 억제하고(엡 4:26-27), 그러려는 모든 경우(삼하 2:22; 신 22:8)와 유혹(마 4:6-7; 잠 1:10-11, 15-

16)과 실행(삼상 24:12; 26:9-11; 창 37:21-22)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폭력에 대하여 정당하게 

방어하고(시 82:4; 잠 24:11-12; 삼상 14:45) 하나님의 손길을 인내로 견디고(약 5:7-11; 히 12:9) 정신을 

안정되게 하고(살전 4:11; 벧전 3:3-4; 시 37:8-11) 마음을 즐겁게 해야 합니다(잠 17:22). 우리는 육식(잠 

25:16, 27)과 술(딤전 5:23)과 약(사 38:21)과 수면(시 127:2)과 노동(전 5:12; 살후 3:10, 12; 잠 16:26)과 

오락(전 3:4, 11)을 적당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비로운 생각(삼상 19:4-5)과 사랑(롬 13:10)과 

동정심(눅 10:33-34)과 온유함과 온순함과 친절함(골 3:12-13)을 가져야 하고 화평하고 부드럽고 

예절바른 말과  행동을 해야 하고(약 3:17; 벧전 3:8-11; 잠 15:1; 삿 8:1-3) 관용과 화해하려는 태도를 

지니고 상해를 감내하고 용서하며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마 5:24; 엡 4:2, 32; 롬 12:17, 20-21). 

우리는 곤궁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고 무죄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옹호해야 합니다(살전 5:14; 욥 

31:19-20; 마 25:35-36; 잠 31:8-9; 시 82:3-4).  

3. 제 6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69; 대교리 문답[WLC] 136)  

1) WSC 69. 제 6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행 16:28)이나 이웃의 생명(창 9:6)을 빼앗거나 해치는 것입니다(마 5:22; 잠 24:11-12; 요일 3:15; 

갈 5:15; 출 21:18-32).  

2) WLC 136. 제 6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6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공적인 재판(민 35:31, 

33)이나 합법적인 전쟁(렘 48:10; 신 20:5-20)이나 정당방위(출 22:2-3)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의 생명(행 

16:28)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창 9:6)을 빼앗는 다음과 같은 모든 행동들입니다. 생명보존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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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이고 필요한 수단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마 25:42-43; 약 2:15-16; 전 6:1-2); 죄악 된 

분노(마 5:22)나 증오(요일 3:15; 레 19:17)나 시기/질투(잠 14:30)나 복수하려는 욕망을(롬 12:19) 

가지는 것; 과도한 혈기를 부리고(엡 4:31) 산란하게 하는 염려를 하는 것(마 6:31, 34); 무절제한 육식(잠 

25:16, 27 꿀)이나 과음(눅 21:34; 롬 13:13)이나 과로(전 12:12; 2:22-23)나 지나친 오락(사 5:12)을 하는 

것; 노엽게 하는 말(잠 15:1; 12:18)이나 억압(겔 18:18)이나 다툼(갈 5:15; 잠 23:29)이나 구타 혹은 

상해(민 35:16-18, 21)나 그 외에 사람의 생명을 파멸로 몰고 가는 어떠한 행위(출 21:18-36)라도 하는 

것입니다.  

  



347 

 

IX. 제 7 계명      

1. 제 7 계명 본문      

1. 제 7 계명은 출 20:14 과 신 5:18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4 [로 틴아프] 

אָף׃   14 נְׁ  לאֹ תִִּֿ
② 신 5:18 [로 틴아프] 

אָף׃  וְ  18 נְׁ  לאֹ תִִּֿ
③ 두 본문의 차이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절(제 7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즉 5:17)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 개의 절(5:17)로 간주하므로 신 5:18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7 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7 계명 본문의 차이는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의 유무이다.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출애굽기에는 없으나 신명기에는 붙어 있다. 신명기 본문에 붙어 있는 접속사 바브에 

유의하여 번역을 한 것은 벌게이트역(“neque moechaberis”; Douay-Rheims Bible “Neither shalt 

thou commit adultery.”)과 한글 개역의 “간음하지도 말지니라”는 번역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3 = 신 5:17 

(출 20: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신 5: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Brenton] (출 20:13)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Brenton] (신 5:18)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 본 주해의 칠십인역 장절은 Rahlfs 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 Alfred Rahlfs 의 Septuagint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고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http://biblos.com/exodus/20-14.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8.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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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음-살인-도둑질 즉 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8 οὐ φον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 Stuart(Exodus, 462 n. 61)는 대부분의 칠십인역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의 순서를 

보이고 대부분의 칠십인역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의 순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맛소라 

본문의 살인-간음-도둑질의 순서가 원래의 순서라고 설명한다. 

▪ Brenton의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지만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살인-간음-도둑질 즉 17 οὐ φονεύσεις – 18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3) Vulgate 

(출 20:14) non moechaberis 

[Douay-Rheims Bible] (출 20:14)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 

(신 5:18) neque moechaberis 

[Douay-Rheims Bible] (신 5:18) Neither shalt thou commit adultery.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4) 간음하지 말지니라 

• (신 5:18)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4) 간음하지 말라 

• (신 5:18) 간음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출 20:14 = 신 5:18)  

간음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4) 간음하지 마라. 

• (신 5:18) 간음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4) 간음하지 마라. 

• (신 5:18)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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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글 개역에서 신명기의 7 계명에 대한 번역 즉 “간음하지도 말지니라”는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신명기의 7 계명 번역에 접속사 

바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②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금지 표현이 개역개정에서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말성경에서 

“마라”와 “말라”로 다르게 번역된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③ 새번역의 “간음하지 못한다”라는 직설법적인 번역은 명령 형식의 번역보다 못하다. 

④ 쉬운성경 신명기의 “너희는”이란 복수 사용은 오역이다.  

2. 제 7 계명 본문 번역 

1) 제 7 계명에 금지된 간음을 나타내는 어근 נָאַף[나아프]는 총 34 번 사용되었다.  

① 동사로 31 번 사용되었다(Even-Shoshan, Concordance, 730). 오경에서 6 번 즉 출 20:14; 신 5:18[MT 

17]; 레 20:10[4x]에서 사용되었다. 선지서 특히 예레미야에서 8 번(3:8, 9; 5:7; 7:9; 9:2[MT 9:1]; 23:10, 

14; 29:23), 에스겔에서 6 번(16:32, 38; 23:37[2x], 45[2x]), 호세아에서 5 번((3:1; 4:2, 13, 14; 7:4) 

사용되었다. 그리고 욥(24:15), 시편(50:18), 잠언(6:32; 30:20), 이사야(57:3), 말라기(3:5) 등에서 

사용되었다. 이 중 삼분의 일이 비유적 의미로 쓰였고 그 의미가 문자적인지 비유적인지 아니면 둘 

모두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은 본문(렘 9:2[MT 1]; 23:10; 호 4:13-14; 7:4)도 있다.  

② 명사로 3 번 사용되었다(TWOT II:542). נִאֻף[니우프]는 렘 13:27(“간음”); 겔 23:43(“행음”)에서 나오고 

  .는 호 2:2[MT 2:4](“음행”)에서  한 번 나온다[나아푸프]נַאֲפוּף

2) 간음의 행위를 묘사하는 다른 단어나 구는 다음과 같다.  

 to lie with 함께 눕다”: 민 5:13, 19, 20; 창 39:7, 10, 12, 14; cf. 창 19:32-33; 출“ [샤하브] שָכַב ①

22:16[MT 15]  

 to violate, ravish 성폭행하다”: 신 28:30; 사 13:16“ [샤갈] שָגַל ②

 to go to 들어가다”: 삼하 16:21, 22; cf. 창 16:4; 30:4; 38:2, 15-16“ [보 엘] בוֹא אֶל  ③

 to go near to 가까이 가다”: 창 20:4“ [카라브 엘] קָרַב אֶל  ④

 to crouch over 몸을 구부리다/쭈그리다”: 욥 31:10“ [카라 알] כָרַע עַל  ⑤

3) 이러한 어구들은 모두 여성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으나 십계명 본문의 동사 נָאַף[나아프]는 목적어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제 7 계명이 보다 일반적이고 보다 열린 형식으로 주어진 것을 보여 준다. 

이렇게 제 7 계명은 목적어가 표시되지 않은 보다 열린 명령 형식을 통해 보다 폭넓은 적용을 암시한다. 

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온 회중을 불러 모으고(신 5:1)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서 그 때 모인 

온 회중을 향하여 큰 목소리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주신(신 5:22) 것을 상기시킨 것을 고려하면 

제 7 계명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향해 주신 말씀인 것을 알 수 있다.  

② 레 20:10 의 “   הַנֹׁאֵףמֹות־יוּמַת  אֵשֶת רֵעֵהוּ  אֶת־  יִנְאַףאֲשֶר  אֵשֶת אִיש  אֶת־  יִנְאַףאֲשֶר    אִישוְׁ  

׃הַנֹּאָפֶת וְׁ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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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씀도 제 7 계명을 지킬 주체가 모든 남자와 모든 여자임을 밝히고 

있다. 레 20:10 은 동사 נָאַף[나아프]의 주어로 “אִיש[이시] 남자”를 명시하고 목적어로 “אֵשֶת אִיש 

[에셰트 이시] 남의 아내” 곧 “ּאֵשֶת רֵעֵהו [에셰트 레에후] 이웃의 아내”를 명시하고 간음에 연루된 

남자와 여자를 각각 “ אֵףנֹׁ  [노에프] 간부”와 “ אָפֶתנֹ  [노아페트] 음부”라고 부르고 두 사람 모두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③ 십계명은 2 인칭 남성 단수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지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지킬 말씀으로 

주신 것이다. 

4) 번역 

① (출 20:14) 너는 간음하지 말라  

② (신 5:18[MT 17]) 그리고 너는 간음하지 말라 

2. 제 7 계명의 의미 

1) 간음과 성범죄       

1. 구약의 간음의 정의 

1) 국어 사전에서 간음은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음(이희승, 엣센스 국어사전, 51)”이나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아닌 다른 상대와 성관계를 맺는 일(남영신, 국어사전, )”로 풀이되어 

있다. 영어 사전(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에서 adultery 는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a married man and someone other than his or her lawful spousewas”로 

정의되고, fornication 은 “voluntary sexual intercourse between two unmarried persons or two 

persons not married to each other”로 정의되어 있다. 간음(adultery)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는 것이고, 사통(fornication)은 혼전 성행위처럼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성행위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 번역 “Do not commit adultery.”도 결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독일어 번역 

“Du sollst nicht ehebrechen.”을 직역하면 “결혼을 깨뜨리지 말라”이다. 

2) 구약에서 간음은 결혼한 남자이든 아니든 어떤 남자의 주도로 다른 남자(남/이웃)의 아내 즉 유부녀(레 

18:20; 20:10; 신 22:22) 혹은 약혼한 처녀(신 22:23-24; cf. 마 1:18-25)와 성관계를 맺거나 유부녀가 

지아비 대신 외인과 성관계를 맺는(겔 16:32; 호 4:13) 것이었다.이처럼 간음의 정의에 있어서 남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으며 여자는 결혼하여 남편이 있는 유부녀와 결혼을 약속한 약혼녀(정혼녀)로 

국한되어 있다. 간음이 여인의 신분에 의해 규정되고 약혼녀 혹은 정혼녀가 유부녀로 간주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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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구약의 간음은 신약이나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의 풀이가 함축하는 

것보다 그 범위가 더 좁았다.1   

2. 간음과 성범죄에 대한 벌 

1) 남의 아내나 약혼한 여자와 성적 관계를 맺는 간음에 대한 벌은 그 간부(姦夫)와 음부(淫婦)의 사형(레 

20:10; 신 22:22), 즉 불에 태워 죽이거나(창 38:24)2 돌로 쳐서 죽이는(신 22:24) 것이었다.  

2) 들에서 강간당한 약혼한 처녀는 보호를 받았으나 강간한 남자는 죽임을 당했다(신 22:25-27).  

3) 아내의 혼전 순결이나 정조에 대하여 의심하는 남편으로부터 죄가 없는 아내를 보호하는 법이 

있었다(민 5:11-31; 신 22:13-19).  

4) 간음의 예가 드문 것은 아님(삼하 11 장; 잠 2:16; 렘 7:9; 23:10; 호 4:2, 13-14; 말 3:5 등)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형벌이 적용된 명백한 언급이 없는 것은 사형 판결에 증인 두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3   

5) 결혼한 남자가 결혼이나 약혼에 의해 매이지 않은 여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은 불륜으로 간주되었지만 

간음으로 여기지 않았으며 죽음의 형벌로 다스려지지 않았다(창 34 세겜-디나; 출 22:16-17[MT 15-

16]; 신 22:28-29).4  

6) 유다와 다말 내러티브(창 38 장)에서 다른 남자에게 속하지 않은 창녀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맺은 

유다는 간음에 대한 정죄가 없었으나 시동생을 남편으로 기다리는 다말이 성관계를 맺고 임신한 것은 

간음으로 정죄되었다.  

7)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남자가 속건제 숫양을 드림으로써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다(레 19:20-22).  

①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은 간음은 죽음으로 처벌하였지만 남과 정혼한 여종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속건제로 죄사함 받을 수 있었다. 이것은 이웃의 여종은 이웃의 소유로 보았지만 이웃의 아내는 

 

1 Wenham, Leviticus, 259: “The OT definition of adultery . . . was rather narrower than that in the NT. It 

was defined as sexual intercourse with a married or betrothed woman by someone who was not her 

husband.”  

2 간음은 아니지만 불로 태워 죽이는 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레 20:14] 누구든지 아내와 그 장모를 아울러 취하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사를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레 21:9] 아무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히면 그 아비를 욕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지니라  

3 NIDOTTE III: 3, # 5537.  

4 [출 22:16-17] (16)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17)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신 22:28-29] (28)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29)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비에게 은 오십 세겔을 주고 그 처녀로 아내를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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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의 소유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웃의 여종에 대한 성범죄는 이웃의 소유에 대한 

범죄(제 8 계명 위반)이었지만 이웃의 아내에 대한 성범죄는 제 8 계명을 위반한 죄의 일종이 아니라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킨 범죄로 간주되었다.  

② 잠언은 도둑질과 간음에 대한 벌을 다음과 같이 대조하고 있다.  

[잠 6:30-35] (30)도둑이 만일 주릴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31)들키면 칠 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32)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33)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34)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아무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3. 제 7 계명의 독특성 

1) 간음의 정의와 간음에 대한 벌에 대한 관찰은 제 7 계명의 독특한 성격이 소유(property) 문제에 있지 

않고 성행위(sexuality) 문제에 있음을 보여준다.5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행위는 배타적인 것이고 오직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시작하는 결혼 안에서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2) 제 7 계명은 결혼한 남편과 아내의 성행위가 부부 관계에 중심적이고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준다.6 제 7 계명에서 부각되는 것은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의 

중심성이다. 

3) 내 이웃의 결혼과 가정은 내가 내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음으로써 지켜진다. 

나의 결혼도 내 이웃이 나의 배우자와 간음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질 수 있다. 따라서 각 결혼은 내가 

내 이웃의 배우자와 간음하지 않는 것과 내 이웃이 나의 배우자와 간음하지 않는 것에 의해 보호된다.  

4) 간음은 내 이웃의 관계에 손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결혼과 가족 관계에도 손상을 입힌다. 

결혼 제도가 부패하면 사회 제도가 부패하고 정치적인 혼란이 오며 공동체가 무너지게 된다.  

4. 간음이외에 금지된 성관계와 벌 

1)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갖는 간음 이외에도 근친상간(近親相姦), 동성애(同性愛), 수간(獸姦)도 

금지되었다.  

2) 근친상간 

① 르우벤은 그의 서모 빌하와 통간하였다(창 35:22). 야곱은 후일에 있을 일을 말할 때 르우벤에 대하여 

근친상간을 지적하며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창 49:3-4)”라고 말했다.  

② 암논은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한 일로 인해 다말의 친 오빠 압살롬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삼하 

13 장).  

 

5 Douma, Ten Commandments, 245.  

6 Miller, Ten Commandments,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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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빼앗고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기 위하여 아히도벨의 충고대로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하였으나 그의 반역의 종말은 죽음이었다(삼하 15-18 장).  

④ 다윗의 간음과 아들 암논의 근친상간으로 인해 일어난 일은 제 7 계명을 위반한 행위의 인간적 

불행한 결과를 보여주며 하나님의 심판을 보도록 한다.    

⑤ 레 18:7-18 의 한 남자가 결혼할 수 없는 경우 즉 금지된 근친상간(incest)은 다음과 같다.7  

어머니(7 절) 
이모(12 절) 

고모(13 절) 

계모(8 절) 

[서모: 르우벤] 
삼촌의 아내(14 절) 

자매/이복자매(9 절) 

[아브라함] 
의붓 자매(11 절) 

형수/제수(16 절) 

처형/처제(18 절) 

[야곱] 

— 

— 의붓 딸(17 절) 며느리(15 절) — 

손녀/외손녀(10 절) 의붓 손녀(17 절) — — 

3) 동성애 

① 이성간의 성욕이나 동성간의 성욕은 잘 다스리며 절제가 필요하다. 이성에 끌리지 않고 동성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끌리는 동성간의 성욕(homophilia) 자체는 도덕적 승인을 줄 수 없는 것이지만 실제로 

동성과의 성적 관계를 맺는 동성애(homosexuality)와는 구별된다.8 이성과의 성욕을 절제하듯이 

동성과의 성욕도 절제하며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격려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②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 제도를 세우신 것은 분명 동성과의 결합이 아니고 이성과의 결합임을 보여준다.  

③ 성경 전체에 걸쳐 동성애는 가증한 일로 정죄된다(창 19 장; 삿 19:22-24; 레 18:22; 20:13; 롬 1:26-

27; 고전 6:9).9  

 

7 Wenham, Leviticus, 254 는 여기에 근친상간으로 친딸과의 성관계가 빠진 이유는 창 19 장의 롯과 딸들의 

경우처럼 부녀의 성관계가 이미 부정한 것으로 널리 받아들여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창세기 

2 장이 보여주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異常性慾 pedophilia)을 가진 사람이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것은 성숙하지 않은 

어린이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범죄이다. 근친상간을 당한 어린 아이는 훨씬 더 심각한 상처를 갖고 

평생을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어린이에 대한 이상 성욕을 잘 

다스리고 근친상간에까지 나아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Douma, Ten Commandments, 270.  

 싫어하다, 미워하다, 혐오하다”에서 온 명사로“ [타아브]תָעַב 가증한 일”이란 용어는 어근 [토에바]תוֹעֵבָה“ 9

강한 비난을 나타내며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을 나타낸다(예: 잠 6:16; 11:1). Wenh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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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경은 남자나 여자가 짐승과 교합하는 수간(bestiality)를 금하고 있다(레 18:23; 20:15-16; 신 27:11).  

5) 레 20 장은 죽음으로 처벌할 성적인 범죄로 간음(10 절), 근친상간(11 절[계모], 12 절[며느리], 

14 절[장모]), 동성애(13 절), 수간(15-16 절) 등을 명시하고 있다. 

5. 일부일처 

1) 구약시대에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는 일이 있었다고 하여 모든 시대에 일부다처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일평생 배우자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긴밀한 사귐을 

갖는 결혼을 말하는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일부다처(一夫多妻 polygamy)나 일처다부(一妻多夫 

polyandry)는 그 긴밀한 사귐을 방해하기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   

2) 이스라엘에서 용인된 일부다처제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세우신 결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엘가나의 가정 같은 일부다처의 가정에 있었던 문제들은(창 16:4-6; 29:16-24; 

삼상 1:6-8) 경고로서 충분하다.   

3) 모세는 일부다처에 흔히 그리고 쉽게 수반되었던 학대를 막는 법을 주었다. 모세는 일부다처의 

가정에서 미움 받는 아내의 아들이 장자일 경우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그보다 앞세우지 말고 그에게 

장자의 권리대로 두 몫을 주라고 명하였다(신 21:15-17).  

6. 음행 

1) 구약은 간음(adultery)에 비하여 음행(prostitution)에 대하여 너그럽게 다룬 것처럼 보이는 기록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창녀와 음행을 하는 것이 간음과 다르다고 하여 용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간음뿐만 아니라 음행도 백성이 여호와와의 언약 관계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묘사되었다(출 34:15-16; 신 31:16; 렘 13:27; 나 3:4).   

2) 유다는 창녀와 성관계를 맺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창 38:15). 삼손도 기생을 

찾아갔다(삿 16:1). 여리고의 라합은 기생이었다(수 2 장). 솔로몬은 그 시대에 살았던 두 창기에 대한 

지혜로운 재판을 하였다(왕상 3:16-28).  

 

Leviticus, 259 에 의하면 레위기에서 6 번(레 18:22, 26, 27, 29, 30; 20:13), 신명기에서 17 번, 잠언에서 

21 번, 그리고 에스겔에서 43 번 사용되었으나 나머지 책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았다.  

  [레 18:22]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 20:13]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롬 1:26-27] (26)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27)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 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고전 6:9-10] (9)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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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잠언은 음행이 어리석은 일이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잠 7 장; 6:26; 23:27-28; 

29:3).  

[잠 6:26] 음녀(prostitute, harlot)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adultress)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잠 23:27-28] (27)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28)그는 강도 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잠 29:3]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풍요 의식으로 성관계를 맺기 위한 창기나 남창을 금하였다. 가나안 풍속에 

성스러운 종교적 음행을 금했다면 일상적인 음행은 더더욱 금하였을 것이다. 모세는 결혼 후에 처녀의 

표적이 없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 아버지의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한 것으로 돌로 쳐 죽일 것을 

명하였다.  

[레 19:29] 네 딸을 더럽혀 기생이 되게 말라 음풍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신 23:17-18] (17)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18)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신 22:13-21] (20)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거든 (21)처녀를 그 아버지의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5) 신약은 더 분명하게 음행을 금하고 있다.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유대인 형제 자매들처럼 

음행을 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행 15:20, 29).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의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성령의 전이므로 음행을 멀리해야 한다(고전 6:13, 18-20).  

7. 음욕 

1) 예수님은 구약의 유부녀와 정을 통하는 간음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게 간음을 정의하시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 5:28)”고 말씀하셨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남자나 여자를 보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킬 대상으로 여기고 성적 가능성을 상상하는 것이다. 

음욕을 품는다는 것은 다른 여자를 마음으로 품고 간음하려는 마음으로 혹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다른 

여자에게 눈독을 들이는 것이다.  

2) 음욕 간음이 행위 간음과 동일시되는 것은 제 7 계명이 성과 관련된 모든 외적인 죄를 망라할 뿐만 

아니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내적인 죄까지 포함하여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cf. 총망라 규칙과 

표리일치 규칙).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며 근절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실족한 오른 눈을 

빼어버리고 실족한 오른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범죄한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교훈하셨다(마 5:29-30). 바울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 3:5-6).”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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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했다. 소교리 문답이 가르치는 대로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마 5:28; 딤후 2:22)과 말(골 4:6; 

엡 5:11-12)과 행동(고전 7:2-3; 살전 4:3)에 있어서 우리 자신(엡 4:29)과 이웃(벧전 3:2)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는 것이다.  

3) 자위행위(수음 手淫 masturbation)는 불결한 욕망과 생각이 동반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육체에 

주어야 하고 스스로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자신에 대한 숭배이다.10 자위행위에 대하여 수많은 건강한 

기독 청년들에게 지나친 죄의식을 갖게 하여 실망에 빠뜨리게 할 만큼 지나치게 감상적일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자위행위를 성장 과정의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옳지 않다. 자위행위에 대한 

죄책감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기를 열망하는 사람의 진정한 

반응이다.11  

4) 춘화(春畵), 외서(猥書 외설 책), 음란 비디오(pornography), 나체쇼, 음란 전화, 러브 호텔 등 음욕을 

불타게 하고 혼외 정사를 일으키고 성범죄를 조장하는 것들은 사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1957 년 미국 

최고 재판소에서 외서(猥書)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미국 

사회는 성개방의 풍조가 더욱 확산되었고 7 분마다 1 명 꼴로 추행 사건이 일어나고 결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이혼하고 이혼한 두 쌍 중 한 쌍이 정상이든 비정상이든 재혼을 하는 혼란에 빠졌다.   

5)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말세에 성윤리의 근간이 흔들리고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성윤리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있다. 성적 충동 앞에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주님이 지켜 주실 때만 성적 순결을 유지할 수 있다. 주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처럼 

거룩하기를 힘쓰며 성적 타락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아름다운 부부 관계 안에서 건전한 가정 

생활을 해야 한다.   

8.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서 간음12 

1) 요셉은 보디발의 처가 동침하자고 유혹했을 때 ⑴“당신은 내 주인의 아내이고” ⑵“당신과 동침하는 

것은 커다란 악이고” ⑶“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말하며 거절하였고 그 주인의 처가 날마다 

졸랐지만 “동침하지도 않을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요셉이 말한 것처럼 간음죄는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죄일 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짓는 크나큰 범죄이다.   

2)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언약 관계를 예시한다(렘 3:1-10; 5:7-11; 호 2 장; 말 2:10-16).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성실할 것을 명하신 성부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게 된다.  

 

10 창 38:9-10 에 묘사된 오난의 행위는 자위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영어 단어 onanism 은 

성교중절(coitus interruptus) 혹은 자위행위, 수음을 의미한다.  

11  Douma, Ten Commandments, 262-263.  

12  Ryken, Written in Stone,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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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부 관계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의 관계를 예시한다(엡 5:31-32). 간음한 자는 주님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사신 몸의 지체를 창기와 같은 불륜의 지체로 만들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거룩성을 깨는 

것이므로 성자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게 된다(고전 6:12-17).  

4) 자기 몸 밖에 범하는 다른 죄들과 달리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간음을 행한 자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몸을 더럽히는 것이므로 성령 하나님께 직접 죄를 짓게 된다(고전 6:18-20).  

2) 다윗의 간음13      

1. 다윗의 간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배부를 때 왕으로서 섬겨야 할 백성을 위해 출전하여 암몬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 저녁 때에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한 여인을 본 것에서 시작되었다(삼하 11:1-2).  

1) 이것은 성적인 범죄가 결코 단순히 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나머지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맡겨 주신 백성을 위해 출전하여 랍바를 포위하고 암몬과 싸웠더라면 

다윗은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남을 위해 살지 

않을 때 얼마나 쉽게 성적 범죄에 빠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해 준다.  

2) 성적인 범죄를 이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자기 중심적이 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다. 한 영역에서의 경건은 다른 

영역들에서의 경건을 촉진시킨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동침하자는 유혹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 보디발이 맡긴 모든 일에 충실하였기 때문에 그 유혹을 과감히 물리칠 수 있었다.  

2.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본 것으로 끝났을 때는 죄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다윗은 눈에 

들어온 여인을 흘끗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고서 위 아래로 쳐다보고 계속 주시하고 응시하며 그녀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며 음욕을 품었다.  

1) 이것은 또한 성적 유혹과 그것을 피할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눈은 성적 욕망의 창이다. 성적인 

범죄를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의 음욕적인 응시를 쫓아내버리며 피하는 것이다. 경건한 

여인은 항상 복장과 외모에 있어서 단정해야 하며 경건한 남자는 성적 순결을 위해 항상 계속 보는 

것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우리가 보는 모든 곳에 성적 이미지가 있는 오늘날은 보는 것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더욱 더 필요하다. 

베드로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자를 “저주의 자식”이라고 

불렀다(벧후 2:14). 요한은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함께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고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이 세상과 그 정욕은 다 지나가는 것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고 하였다(요일 2:16-17).  

 

13 Ryken, Written in Stone, 1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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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욥 1:1, 3; 2:3) 자로서 처녀를 음욕적인 눈으로 

보지 않기로 그의 눈과 언약을 세웠고 그의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지 않았고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리지 않았다(욥 31:9). 욥이 자신의 의로운 삶을 변백할 때 시작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욥 31:1)”라는 수사의문문이 모든 경건한 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3. 다윗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음욕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 

1) 다윗은 여인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 여인을 원하게 되었다. 다윗이 여인을 마음에 그려보기 시작할 

때 음욕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고 죄가 다윗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다윗은 유혹을 피하기는커녕(창 

39:12; 잠 5:8; 딤 2:22)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였다(롬 13:14).  

2) 다윗은 그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사람을 보냈다. 그 사람은 “그녀가 

엘리암의 딸이요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이까?(삼하 11:3)”라고 대답하였다. 이 보고를 

들었을 때 바로 거기서 다윗은 그의 음욕을 몰아내며 그쳤어야만 했었다. 밧세바는 다윗의 충실한 

신하요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즉 유부녀였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은 유부녀인 그녀에 대하여 

더 이상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 유부녀를 자신의 것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우리아의 아내에게 집착하였다.  

3) 이것이 음욕이 역사하는 모습이다. 다윗은 왕으로서 원하면 여인을 데려올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사자를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녀와 동침을 하였다(삼하 11:4). 다윗이 왕의 권세를 

이용하여 여인을 데려올 수는 있었어도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를 벗어난 

불륜의 행위이었다.  

4. 다윗의 밧세바와의 동침은 그 유부녀의 임신으로 이어졌고(삼하 11:5) 이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충직한 

신하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으로 결말지어졌다(삼하 11:17, 24). 모든 것이 다윗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면 그것은 다윗이 저지른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였다는 것이다(삼하 

11:27 하).  

1) 다윗은 왕이 휘두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은밀하게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 원하는 것, 만지는 것을 아시며 언행심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신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셨다.  

2) 다윗이 음욕을 품고 그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범위를 넘어서 유부녀와 동침한 이후부터 그의 

삶은 비극의 연속이었다. 다윗은 그토록 애써서 얻었던 거의 모든 것들을 잃게 되었다.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고(삼하 12:18),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하였고(삼하 13:14), 압살롬이 종들을 시켜 

이복형 암논을 죽였다(삼하 13:28-29). 압살롬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반역하여 다윗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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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쫓아냈고(삼하 15:16), 백주에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이 보는데서 다윗의 후궁들을 

근친상간하였고(삼하 16:22), 결국 요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였다(삼하 18:14-15).  

3) 이 모든 비극이 다윗이 침대에서 몇 분간 즐긴 유부녀 곧 헷사람의 아내와의 성관계로 인하여 생긴 

것이었다. 우리는 음욕이 그토록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마음이 청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5. 이 모든 불행한 일련의 사건 가운데서 다윗이 옳게 행한 유일한 한 가지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한 것이었다.  

1) 다윗은 그의 죄를 지적받자마자 곧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다(삼하 12:13).”라고 고백하며 

자신이 죽임 당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 죄는 반드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성적 범죄가 은밀히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돕는 목회자를 비롯한 믿음의 식구들의 지원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2)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 편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비를 구했고(51:1-2) 양의 피를 

통한 속죄에 근거한 용서를 구했고(51:7) 그의 삶에 계속적인 성화의 역사를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51:10-12). 하나님은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자비를 베푸시며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죽음의 

형벌을 바로 내지시지 않으셨다(삼하 12:13). 다윗의 죄는 용서되고 그의 죄책은 사라졌으나 그의 죄의 

결과들을 남은 생애에서 겪어야만 했다.  

3)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적인 범죄의 책임을 물으실 때 우리는 숨기고 결국 파멸의 길로 가기보다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길로 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들린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당부한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후에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3) 제 7 계명과 제 1 계명의 비교      

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으셨다. 이 언약 관계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이요 충실이요 성실이다. 

구원을 주신 여호와께서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는 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주셨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간음으로 묘사하고 있다. 대상 5:25 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고 말하고 있다(cf. 사 

57:3; 렘 3:8; 13:27; 23:14; 겔 16:32, 38; 23:11; 호 4:13-14; 7:4). 구원 받은 백성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여호와 이외에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없는 다른 신을 두는 것은 불성실한 것이요 영적인 간음이며 언약 

관계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는 의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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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 사이로 지난 짐승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저주적 맹세를 한다(렘 34:18-

20). 간음을 행하던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의 저주, 즉 바벨론에 멸망되어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형벌을 

받았다.  

2.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각각 남편과 아내로서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어떠한 

형편과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라도 사랑하겠다고 서약함으로써 성립되는 결혼도 언약이다. 결혼으로 

맺어진 남편과 아내는 어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배타적인 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제 7 계명은 

아내를 둔 남편이든지 남편을 둔 아내이든지 결혼 안에서 허용되는 성관계를 벗어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다.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배우자에게 불성실한 것이요 육적인 간음이며 언약관계를 파기하는 행위이다.  

3.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교되며 묘사되었다. 이 관계는 둘 사이에 

어느 누구도 끼어들게 해서는 안 되는 배타적인 관계이며 상대방에게 신실이 요구되는 관계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전 영역에 순종으로 표현되는 성실함이 배어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남편과 아내로 비유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는 백성이 하나님께 

불성실하여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는 한편,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을 보이시는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준다(겔 

16 장; 호 1-3 장).  

4. 크레이기(160)가 말한 대로 제 7 계명이 금하는 간음죄는 육적이고 사회적인 범죄라면 제 1 계명이 

금하는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갖는 죄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다.   

3. 결혼      

1. 결혼과 관련된 주요 성경 구절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 [창 2: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עָזַב[아자브]) 그의 아내와 합하여(דָבַק[다바크]) 둘이 한 

몸(בָשָר אֶחָד[바싸르 에하드])을 이룰지로다 

2) [마 19:3-12] (3)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아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4)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6)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7)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8)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9)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이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10)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11)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12)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cf. 막 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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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전 6:15-17] (15)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4) [엡 5:22-33] (22)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3)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24)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8)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29)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0)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31)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33)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 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존경하라 (cf. 골 3:18-19)  

5) [잠 2:16-19] (16)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17)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18)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19)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6) [말 2:13-16] (13)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너희는 이르기를 어찜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7) [잠언 18:22]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8) [잠 19:14]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cf. 잠 

12:4; 14:1)  

9) [잠 5:15-19] (15)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그 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규례로 언약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부 관계는 혈연 관계보다 

더 진한 언약관계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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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 2:24 의 “남자가 부모를 떠나(עָזַב[아자브]) 여자와 합하여(דָבַק[다바크])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에 

사용된 동사들은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맥락에서 언약을 파기하는 것과 언약에 

신실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는 이스라엘이 가난한 자와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라고 할 때(신 12:19; 14:27) 그리고[아자브]עָזַב ①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재앙을 내린 이유로 여호와를 버린 악행(신 28:20; 호 4:4)을 언급하거나14 

언약을 버린(신 29:25[MT 24]) 사실을 언급할 때 사용되었다.15 여호와는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을 

족장들(창 24:27; 28:15)과 그 백성(신 31:8)과 여호수아(수 1:5) 등에게 주셨다. 창 2:24 에서 

 는 문자적으로 부모를 버린다는 절대적인 의미에서라기보다는 결혼하면 남자의”[아자브]עָזַב“

사랑과 헌신과 의무의 우선 순위가 부모로부터 아내에게로 바뀐다는 상대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다.16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여자가 하는 일이고(창 24 장 리브가; 창 38 장 다말)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가족의 후원 아래 있었던 것을(신 25:5-10) 고려하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것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임을 알 수 있다.17  

 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친근히 하며 그분에게 붙어 있을[다바크]דָבַק ②

것을(신 10:20; 11:22; 13:4[MT 5]; 30:20) 요구할 때 사용되었다.18 그리고 기업을 이은 딸들이 자기 

 

14 개역개정에서 신 28:20 의 “네가 악을 행하여 그[나]를 잊으므로”라는 부분의 직역은 “네가 나를 버린 

너의 행위들의 악함 때문에”이다. 호 4:10 의 경우 개역의 “이는 여호와 좇기를 그쳤음이니라”나 개역개정의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는 번역은 원문에 없는 “좇다, 따르다”를 사용할 필요가 

없이 원문대로 더 간단히 “이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번역하면 될 것이다.  

15 역대기 저자는 “겸비한” 것과 “하나님을 찾는” 일이 여호와의 복을 가져오지만 그와 반대되는 “버린다”는 

것(עזב, 대상 28:9, 20; 대하 7:19, 22; 12:1, 5; 13:10-11; 15:2; 21:10; 24:18, 20, 24; 28:6; 29:6; 34:25)과 

“범죄한다”는 것(מעל, 대상 5:25; 10:13; 대하 12:2; 26:16, 18; 28:19, 22; 29:6; 30:7; 36:14)이 여호와의 

분노와 재앙을 가져오는 것을 기록하였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뭇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대상 28:9)”고 말했다.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대하 12:5)”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다. 오뎃의 아들 아사랴는 아사에게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대하 15:2)”고 말했다.  

16 Wenham, Genesis 1-15, 71. 이러한 상대적 의미의 해석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 6:6 이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눅 14:26 에도 적용된다.  

17 Mathews, Genesis 1-11:26, 223.  

18 개역에서 “그에게 친근히 하다(신 10:20)”와 “그에게 부종하다(신 11:22; 13:4; 30:20)”로 번역한 것을 

개역개정에서 “의지하다”로 통일하였으나 “그에게 의지하다(10:20; 11:22)”와 “그를 의지하다(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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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감으로써 기업이 다른 지파로 옮기지 않고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유지하며 그 기업에 영구히 붙어 있는 것을 묘사하는 데도 사용되었다(민 36:7-9). 이 단어는 

또한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 다말을 욕되고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룻이 

오르바와는 달리 시어머니를 “붙좇은”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다. 이러한 예들은  דָבַק[다바크]로 

표현된 남편과 아내의 연합이 열애와 영속성(passion and permanence)으로 특징지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19  

③ 이렇게 언약의 맥락에서 사용된 עָזַב[아자브]와 דָבַק[다바크]란 두 동사가 결혼을 묘사하는 데 쓰인 

것은 결혼이 언약임을 암시한다.  

2) 더 나아가 잠 2:16-19 과 말 2:14-16 은 명시적으로 결혼이 언약임을 밝히고 있다.  

① 성경이 남녀가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을 언약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서약 순서이다.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이 서약대로 충실하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증인이 된다. 이것은 보아스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룻을 아내로 얻은 것에 대하여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 역할을 한 데서 볼 

수 있다(룻 4:9-12).  

② 불꽃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결혼의 증인이 되신다(말 

2:14).  

③ 남편과 아내는 결혼식에서 증인이 되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고생스러울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을 때나 늙을 때나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대로 평생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언약 관계인 부부 관계에 있어야 할 신실함이다.  

3) 하나님과 주례자와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는 서약을 하지 않고 

동거하거나 사랑의 서약 이전에 성관계를 맺는 것은 커다란 죄악이다. 성은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 

이후에 총각과 처녀에게 허락되는 아름다운 것이다. 기독 청년들은 성에 대한 궁합(?)이 맞는지 결혼 

서약 전에 알아보기 위해 성관계를 가져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괴변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30:20)”처럼 토씨를 다르게 한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의지하다”보다는 “달라붙다, 충실히 

대하다, 꼭 붙어 있다, 붙좇다, 떠나지 않다, 부속하다, 결합하다” 등의 뉘앙스를 갖고 있는 דָבַק[다바크]를 

“버리다”의 반대어처럼 명령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로 번역하고 조건의 경우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영어 성경은 신 10:20 의 경우 cleave to(KJV, RSV), hold fast 

to(NKJV, NIV, NRSV), cling to(NASB) 등을 사용하고 있다. 룻 1:14 의 경우 cleave to 를 쓴 KJV 를 제외하고 

모두 cling to 를 사용하고 있다.  

19 Wenham, Genesis 1-15,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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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렌의 소리로 여겨야 한다. 혼전 임신으로 인해 눈물로 일생을 살거나 복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기독교인 처녀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4) 잠언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이고(18:22),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고(18:14) 집을 세우고(14:1) 지아비의 면류관(12:4)이라고 가르친다. 결혼 전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 잘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경건한 가정을 이룰 

배우자를 만나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5) 시내산 언약의 준수 사항인 십계명의 일곱째 계명(출 20:14; 신 5:18)은 결혼이란 언약적 관계를 깨는 

일, 즉 간음을 금하고 있다. 제 7 계명은 창조 규례요 언약 관계인 결혼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이다. 결혼의 언약적 충실함을 파기하는 간음은 중죄로 다스렸다. 레 20:10 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히 13:4)”고 말했다.    

3. 부부 관계는 무순위적 무촌(無寸)이 아니라 영순위적 0 촌(零寸)이다.  

1)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은 가정에서 부자지간보다 

부부지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부자 관계가 아니라 부부 관계가 가정의 핵이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바울이 가정의 삶에 대한 윤리적 지침(골 3:18-4:1; 엡 5:22-6:9)을 줄 때 아내-남편(골 

3:18-19; 엡 5:22-33), 자녀-부모(골 3:20-21; 엡 6:1-4), 종-상전(골 3:22-4:1; 엡 6:5-9)의 순서로 언급을 

하였다. 바울이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주종 관계의 순서를 따라 윤리적 지침을 준 것도 부부 관계가 

가정의 핵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족보에 있어서 종적 관계는 1 촌이고 횡적 관계는 2 촌이다. 즉 부자 관계는 1 촌이고 형제자매 관계는 

2 촌이다. 남성 위주의 부계 사회의 족보에 있어서 부부 관계는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부부의 

촌수를 말할 때 흔히 “무촌”이라고들 한다. 이것은 “남녀가 남남으로 살다가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었지만 헤어지면 아무런 관계가 아닌 사이”라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유교에서는 부자 관계는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하늘이 정해준 천륜이고, 부부 관계는 언제라도 끊어 버릴 수 있는 

인륜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물보다 진한 것이 피이며 부부 관계에는 피가 섞이지 않았고 부자 

관계에는 피가 섞였기 때문에 인륜적 부부보다 천륜적 부자관계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부부 사이가 무촌이고 부부 관계가 인륜이라는 유교적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과 상반된다.  

3) 사랑의 서약으로 맺어진 부부는 원래 남남으로 살다가 만났고 헤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관계가 없이 

끝나버린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무촌 사이가 아니다.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언약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는 결코 나누일 수 없고 서로 서로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하는 사이이다. 

성경은 부자의 1 촌 관계를 떠나 부부의 0 촌 관계를 맺는 것은 새로운 헌신을 주고받을 관계가 형성된 

것을 보여 준다. 0 순위가 1 순위보다 앞서듯이 성경은 0 촌인 부부지간이 1 촌인 부자지간 보다 앞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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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를 무촌이 아니라 사랑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순위보다 앞서는 0(영)순위의 0(영)촌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다.  

4)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는 말도 성경적이 아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겠다고 한 서약은 피보다 더 진한 것이므로 일평생 사랑하겠다고 서로 서로에게 

고백한 부부간의 사랑의 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만 가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은 사랑의 

승화로 나아가는 것이지 사랑의 무덤이 아니다.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시고 서로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부부에게 “권태기”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권태기란 말조차도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 부인의 미모가 

예전만 못하고 남편의 힘이 전만 못하더라도 부부는 사랑하겠다는 서약에 충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부는 환갑이 지나도, 진갑이 지나도 연애 시절이나 신혼 부부 시절 이상이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고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 것을 

명하고 있다(잠 5:18-19; 말 2:14-16).  

4. 결혼의 두 가지 주된 목적은 한 몸으로서의 친밀한 사귐과 경건한 자손의 보존이고,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음란의 방지이다.20  

1)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부부의 친밀한 사귐이다.  

① 사랑의 서약을 통하여 언약 관계를 맺은 부부는 연합하여 “한 육체/한 몸”을 이룬다(창 2:24; 마 19:5-

6; 막 10:8; 고전 6:16; 엡 5:31).21 “생육하고 번성하라(창 1:28)”는 명령에 비추어 보면 “한 육체/한 

몸”은 문자적으로 성적인 연합([monogamous heterosexual] sexual union)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가 한 육체/한 몸이라는 것은 성적 연합뿐만 아니라 “관심과 추구의 연합”, “결속”, “포괄적인 

 

20  Douma, Ten Commandments, 250, 256: (1) coniugium: forming a lifelong/living communion; 

(2)matrimonium: forming a family & having godly children; (3) prevention of sexual immorality. Cf.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 장 3 항은 “Marriage was ordained for the mutual help of husband and wife, 

for the increase of mankind with a legitimate issue, and of the Church with an holy seed; and for 

preventing of uncleanness 결혼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협조를 위하여(창 2:18), 합법적인 자손을 통한 

인류의 번성과 경건한 자손을 통한 교회의 번성을 위하여(말 2:15), 그리고 부정(不貞)을 막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고전 7:2, 9).”라고 말한다.  

21 창 2:24 의 “אֶחָד  는 칠십인역에서 “(ἔσονται οἱ δύο εἰς) σάρκα μίαν [싸르카”[바싸르 에하드]בָשָר 

미안]”으로 번역되었고 마 19:5-6; 막 10:8, 고전 6:16; 엡 5:31 에서 칠십인역처럼  인용되어 있다. 고전 

6:16 의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에서 

“한 몸”은 “ἕν σῶμά [헨 쏘마]”이고 “한 육체”는 “σάρκα μίαν [싸르카 미안]”이다. 개역개정은 창 2:24 와 

마 19:5-6 과 막 10:8 에서 “한 몸”으로 번역하고 고전 6:16 과 엡 5:31 에서 “한 육체”로 번역하였다. 영어 

성경이 “one flesh”로 똑같이 번역한 것처럼 “한 육체”와 “한 몸” 중 어느 하나로 통일하면 더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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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사귐”, “온전한 연합과 온전한 결속”, “새로운 혈연관계” “가족적 신분의 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22  

② “한 육체/한 몸”은 남편과 아내의 배타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많은 문제를 낳는 일부다처(一夫多妻 

cf. 창 16:4-6; 29:16-24; 삼상 1:6-8) 혹은 일처다부(一妻多夫)를 배제하고 간음과 음행을 배제하고 

새로 형성된 혈연 관계로 인해 근친상간(近親相姦)을 배제한다.  

③ 한 몸으로서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서약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한 몸으로서 부부는 서로의 성적 만족을 위해 협력하고 성적 정절을 지켜야 한다. 한 몸으로서 

부부는 “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몸과 영혼을 서로 서로에게 주며 재산, 관심사, 비전, 문제, 

걱정 등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한 몸으로서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용납하며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23  

④ 한 몸으로서 부부는 서로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며 존중하고, 배우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며 이해하고, 배우자를 위해 늘 마음으로 관심을 보이고, 배우자에게 시간과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는 보살핌을 주어야 한다.  

2) 결혼의 두 번째 목적은 경건한 자손의 보존이다(말 2:15).  

①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8)”고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는 성적으로 서로 보충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남녀의 구별이란 성별의 혼란을 주는(cf. 신 22:15) 동성애(同性愛, 동성간의 성행위 레 

18:22; 20:13) 그리고 사람과 동물의 구별이란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수간(獸姦)이 정죄된다(출 

22:19[MT 18]).  

② 부모는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자녀를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며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할 

책임이 있다. 언약으로 연합되어 서로에게 헌신을 하는 부부는 힘을 합쳐 자녀들의 교육과 행복을 

 

22 “one flesh” = monogamous heterosexual sexual union; union of interests and pursuits (Collins, 142); 

solidarity (Hamilton, 181); comprehensive personal communion (Douma, 250); complete unity and 

profound solidarity (Waltke, 90); new kinship as brother and sister [entering into new blood relationship 

as one's bone and flesh, not terminated by death or divorce] (Wenham, 71); altering familial identity in 

the eyes of the community (Mathews, 224). 

23 Cf.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189: “Ursinus once again comes to our aid. Positively, the 

seventh commandment calls us to ⑴ mutual love; ⑵ conjugal [sexual] fidelity; ⑶ community of goods, 

together with sympathy in each other's sorrows and misfortunes; ⑷ the train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⑸ bearing of each other's infirmities with a desire to remo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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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도 헌신해야 한다. 솔로몬은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시 

127:3).”라고 말했다.  

③ 성경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기적적으로 자식을 받은 여인들(사라, 리브가, 라헬, 마노아의 아내, 

한나,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시지 않는 가정도 있다. 그러나 

편안한 삶을 추구하며 자발적으로 자녀 출산을 하지 않는 것(voluntary childlessness)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과 상반되는 행위이다. 다른 한편으로 기독교인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인구의 문제를 생각하며 인구 조절하는 일에 협조할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가족 계획 

문제는 지혜가 요구되는 문제이다.  

④ 자녀를 원하는 부모들은 그들의 불임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 수정, 시험관 아기 등의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공 수정(artificial insemination AI)과 시험관 아기(in vitro fertilization IVF)의 경우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 인공 수정의 경우 반드시 AIH 즉 정자는 남편(H=husband)의 것이어야 하고 인위적 간음이라 할 

수 있는 AID 즉 다른 기부자(D=donor)의 것이어서는 안 된다.24  

• 시험관 아기는 ⑴남편의 정자와 아내의 난자의 결합이고 ⑵그 자신의 어머니에게 착상되어야 하고 

⑶낙태의 죄와 무관하게 예외 없이 모두 착상되어야 하고 ⑷가능한 빨리 착상되도록 해야 한다.25  

3) 결혼의 세 번째 목적은 성욕을 다스리고 음란을 방지하는 것이다.  

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결혼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며 “너희의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 . .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고전 

7:1-2, 8-9).”고 말했다.26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독신으로 지낼 것을 권장하면서도 음란 방지를 

위해 결혼할 것을 권면하기도 하였다.  

 

24 Douma, Ten Commandments, 252-253.  

25 Douma, Ten Commandments, 254-256.  

26 고전 7:1 하반절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은 전통적으로 독신을 선호한 바울의 

말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간주된다(Grosheide, Morris, NIV, 박윤선, 이상근). F. W. 

Grosheide(Commentary On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53], 

155)는 창 20:6 이나 잠 6:29 에서처럼 성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완곡어법(euphemism)이고 그의 아내가 

아니고 “한 여자”로 나오는 것으로 보아 결혼 여부를 묻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바울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대답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Gordon D. Fee(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NICNT 

[Grand Rapids: Eerdmans, 1987], 267-276)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말이 

고린도교인들의 편지에 들어 있는 말로 보았다. Fee 는 고전 7:1-2 을 “Now for the matters you wrote 

about: “It is good for a man not to have relations with a man.” But because of the instances of sex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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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단순성을 지닐 수 있는 점에서 독신 생활이 결혼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혼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고 창조 규례이며, 독신 생활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고전 7:7; 마 19:10-12). 모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만 한다는 것도 문제이고,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독신을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다.  

③ 사랑의 서약을 통하여 언약을 맺은 부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만 성적 즐거움을 누리고 

성적 욕구를 절제하며 살아야 한다. 성도덕의 관점에서 건전한 결혼 생활은 방종한 성생활을 막는 

길이 된다.  

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4 장 3-4 항은 결혼 상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1)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든지 결혼할 수 있다(히 13:4; 딤전 4:3; 고전 7:36-

38; 창 24:57-58).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전 7:39). 

그러므로 참된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불신자나 천주교 신자나 다른 우상 숭배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며, 같은 맥락에서 믿는 경건한 사람은 그 생활이 유별나게 악한 사람이나 멸망 받을 

이단을 옹호하는 사람과 주장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써 멍에를 함께 메어서는 안 된다(창 34:14; 출 

34:16; 신 7:3-4; 왕상 11:4; 느 13:25-27; 말 2:11-12; 고후 6:14).27  

2) 성경 말씀에 금지된 친족 혹은 인척과의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레 18 장; 고전 5:1; 암 2:7). 이러한 

근친상간적인 결혼은 인간의 어떤 법이나 당사자 쌍방의 동의로서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남편과 아내로서 함께 살 수 없다(막 6:18; 레 18:24-28). 남자는 혈연상 자신의 아내와 결혼하는 일 

 

immorality, each man should have his own wife, and each woman her  own husband.”라고 번역하였다. 

Fee 에 의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는 말의 배경은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헬라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결혼이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지나가는 것이라는 견해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천사와 같이 되어 결혼이 필요 없는 종말론적 여인들이 되었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바울은 7:1-

7 에서 결혼한 자들에게 온전한 성적 권리를 가지고 결혼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7:8-9 에서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라고 말하고, 7:10-11 에서 믿는 결혼한 

부부에게 결혼한 상태로 있으라고 말하고, 7:12-16 에서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결혼 유지를 

권면하고, 7:25-38 에서 처녀에게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7:39-40 에서 결혼한 여인들과 

과부들에게 결혼한 여인은 결혼한 상태로 있고 과부가 된 경우 과부로 지내라고 말했다. 이러한 권면은 

결혼한 자들에게는 결혼을 취소하거나 성관계를 갖지 말라고 하고 처녀와 과부들에게는 결혼하지 말라고 

하며 압력을 주는 입장을 교정하고 결혼과 독신에 대한 바른 입장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27 WCF 24:3 It is lawful for all sorts of people to marry, who are able with judgment to give their 

consent. Yet it is the duty of Christians to marry only in the Lord. And therefore such as profess the 

true reformed religion should not marry with infidels, papists, or other idolaters: neither should such as 

are godly be unequally yoked, by marrying with such as are notoriously wicked in their life, or maintain 

damnable here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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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아내의 근친 중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고 여자도 혈연상 자신의 남편과 결혼하는 일 

이외에 남편의 근친 중 어느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다(레 20:19-21).28  

6. 건강한 결혼 생활은 가정을 견고하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1) 4 자성어(四字成語) 맞추기에서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며 할아버지가 의도한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천생연분”이었는데 할머니의 답은 “평생원수”라고 답하여 시청자의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었다. 모든 남편이 할아버지가 되기 전에 노후대책 잘하여 아내에게 정말 

천생연분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인이 남편에게 점수를 주는 데 있어서 

유행하는 네 가지  4 자성어는 설상가상(雪上加霜), 천만다행(千萬多幸), 유명무실(有名無實), 

금상첨화(錦上添花)라고 한다. 성격도 별로이고 편안하게도 못해 주는 설상가상, 편안하게는 못해 

주지만 성격은 좋은 천만다행,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있으나 아내에게는 실속이 없는 유명무실, 타인의 

인정도 받고 성격도 좋고 편안하게 해 주는 금상첨화! 모든 남편이 아내로부터 금상첨화라는 점수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2) 창 1-2 장의 천지 창조 기사에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benediction)”라고 7 번이나 말씀하신 

하나님은 창 2:18 에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므로(malediction)”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지으신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고 아담이 어떻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지 보셨다(19 절).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자기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자기처럼 동물을 다스리고 자기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짝이 

없음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돕는 배필을 준비하셨다(20 절).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21 절)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22 절). 하나님은 아담을 위하여(18 절, for Adam) 아담으로부터(21 절, from 

Adam) 취한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22 절, to Adam) 이끌어 오셨다. 아담은 여자를 

 

28 WCF 24:5 Marriage ought not to be within the degrees of consanguinity or affinity forbidden by the 

Word. Nor can such incestuous marriages ever be made lawful by any law of man or consent of parties, 

so as those persons may live together as man and wife. The man may not marry any of his wife'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he may of his own; nor the woman of her husband's kindred, nearer in 

blood than of her own. [// 남자는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의 골육지친 중의 아무와도 

결혼해서는 안 되고, 여자도 자기 자신의 골육지친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의 골육지친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 남자는 자기 아내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와는 결혼할 수 없고, 여자도 그 남편의 

친족 가운데서 혈연적으로 가까운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 남자는 그 자신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기 아내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없고 여자도 

그녀 자신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혈연적으로 가까운 자기 남편의 친족 중 어느 

누구와 결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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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2:23)”고 

말하며 매우 기뻐하였다.  

3) 웬함(Genesis 1-15, 69)은 “The woman is not made out of his head to top him, not out of his feet 

to be trampled upon by him, but out of his side to be equal with him, under his arm to be 

protected, and near his heart to be loved. 여자는 남자 위에 있도록 그의 머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남자에게 밟히도록 그의 발로부터 만들어지지 않고 남자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로부터 

만들어지고 보호를 받도록 팔 아래로부터 그리고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근처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매튜 헨리(Matthew Henry)의 말을 본문의 정신에 매우 근접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는 또 이 부분의 이해를 위해 “Just as the rib is found at the side of the man and is attached to 

him, even so the good wife, the rib of her husband, stands at his side to be his helper-counterpart, 

and her soul is bound up with his. 갈빗대가 남자의 옆구리에서 발견되고 그에게 붙어 있는 것처럼 

남편의 옆구리로서 좋은 아내는 돕는 배필로서 그의 곁에 있고 그녀의 영혼은 그의 영혼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한 카쑤토(Cassuto)의 말을 인용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삼으신 것은 

둘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들은 늘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을 보다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4)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불신 결혼을 한 부부의 경우 한 쪽의 

배우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함께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잘 인도해야 할 것이고 “당신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겠노라”고 감동받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신앙심이 깊지 못한 배우자로 인해 교회 봉사를 방해받을 

때에도 신앙이 자라기를 위해 기도하며 존경하며 복종하며 자신처럼 좋은 봉사자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인의 교회 봉사를 못 마땅해 하는 남편들은 하나님이 부부로 짝지어 주시고 

기대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부인의 

교회 봉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천만다행이나 유명무실을 넘어 금상첨화의 배우자가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을 누리는 부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5)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글에 창 2:24 을 인용하면서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큰 신비, 큰 비밀인 것을 말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듯 남편도 한 몸을 이룬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아들이 우리 위해 피 흘려 죽도록 해 주심으로써 우리 죄가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처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승화되면 아내는 마땅히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며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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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로 삼아 가정을 만드시고 부부간에 

있어야 할 것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다.  

6) 건강한 부부관계를 위한 교훈을 주는 골 3:18-19; 엡 5:21-32; 벧전 3:1-7 의 교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① 아내는 질서를 위해 남편의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하고 존경해야 한다.  

② 남편은 가정의 머리로서 책임 의식을 갖고 아내를 괴롭히지 말고 사랑하며 귀히 여겨야 한다.  

③ 남편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부부생활을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 ⑴나는 결혼할 때 사랑하겠다는 서약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 ⑵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 ⑶나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위해 내 자신을 주고 있는가?  

• ⑷나는 아내 사랑하는 것을 내 몸 사랑하듯 하고 있는가?  

• ⑸나는 그리스도가 티도 없고 주름잡힌 것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듯이 

나의 가정을 경건한 가정으로 세워가고 있는가?  

④ 아내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며 부부 생활을 반성해 보는 것이 좋다.  

• ⑴나는 결혼할 때 사랑하겠다는 서약에 얼마나 충실하고 있는가?  

• ⑵나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 ⑶나의 단장은 외모가 아니고 마음에 치중하며 나는 경건하며 온유하며 정숙한가?  

• ⑷나는 잠언에서 노래한 현숙한 여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 ⑸나는 경건하고 순결한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가?   

4. 결혼과 성      

1. 아가서 

1) 아가서는 한 남자와 여자 사이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시들의 모음집이다.29 다시 말하면 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남녀간의 성과 사랑을 찬미하는 사랑의 시들의 모음집이다. 따라서 아가서의 많은 

비유적 표현들은 성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2) 여인의 처녀성은 우물, 혹은 향기로운 정원으로 표현된다(아 4:12-15). 혼전 순결과 관련하여 처녀성은 

“벽”인 반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은 “문”으로 묘사된다(아 8:9-12). 남녀의 성교는 시각(아 7:1), 후각(아 

4:13), 미각(아 5:1), 청각(아 5:2), 그리고 촉각(아 7:8) 등 오각의 즐거움을 통해 밝게 표현되어 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가서에 나오지 않지만 아가서는 성이라는 인간의 중요한 경험 영역에 대한 신적인 

통찰과 가르침을 주는 책이다.  

 

29 Raymond B. Dillard and Tremper Longman III, An Introduction To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Zondervan, 1994), 26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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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가서에 사랑을 주고받는 두 사람이 결혼한 사이라는 말도 없고, 결혼의 노래들이 나오지만 결혼식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남녀간의 강렬한 성관계를 묘사하는 아가서는 분명하게 결혼한 

부부 사이를 전제하고 있다(아 6:3; 9)고 보고 혼전성교나 혼외정사를 금하고 있는 율법의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아가서는 결혼이라는 틀 속에서의 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선하고 즐거운 

것임을 가르치고 있다.  

4) 아가서는 성적 타락 즉 성을 우상으로 만들거나 결혼 내에서의 성마저도 저열하고 사악한 것으로 보고 

금기시하는 것을 교정해 주는 책이다. 아가서에 묘사된 동산에서의 성관계(아 2:3-13; 4:12-5:1; 5:2-

6:3; 6:11; 7:10-13; 8:13-14)는 에덴 동산을 연상시키며 인간의 사랑이 타락 이전의 복된 상태로 회복된 

것을 그리고 있다.  

5) 아가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에 대하여 교훈하면서 결혼 이미지로 묘사하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언약관계와 그 친밀성을 보도록 인도한다.    

2. 잠언 5-7 장 

1) 잠언 5-7 장은 성과 결혼에 대하여 젊은이들에게 귀한 지침을 주고 있다.30 결혼이란 울타리 안에서의 

성은 부부가 정조를 지키며 서로 공유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2) 잠언은 결혼 울타리 밖의 거센 성적 유혹을 이기도록 두 가지 방향, 즉 한 편으로 간음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지적하고(잠 5:1-14; 6:25-35; 7:22-27),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이 짝 지워 주신 배우자와의 성적 

즐거움을 묘사한다(잠 5:15-23).    

[잠 5:15-21] (15)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16)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17)그 물로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8)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19)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0)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21)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3. 성과 성욕  

1)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비추어 성에 속한 모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고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한다. 31 

하나님의 남녀 창조는 성적 매력과 성욕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려 준다.  

2) 성욕과 성적 매력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분리된 것이 아니지만 죄가 들어온 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것이 되었다. 

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의 울타리 밖에서 사용할 경우 잘못 부쳤을 때 떨어지지 않는 강력 

 

30 Miller, Ten Commandments, 306.  

31 고재수, 십계명 강해, 8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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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착제와 같아서 큰 문제를 일으킨다. 제 7 계명은 성욕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하라고 명령한다.  

3) 성의 절제 

① 성의 거부는 좌절을 가져오고 거부하면 부부 관계의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고전 7:3-5 은 “(3)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5)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② 결혼 안에서 부부는 서로 배우자의 몸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 이 권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임을 유의하며 배우자의 몸을 사용하여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육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배우자의 만족을 위해 주려는 태도가 중요하다.  

③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성이 섬기는 성이 되게 하려면 상대의 입장을 잘 이해해야 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을 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  

4) 결혼 안에서 허락된 성은 사랑의 언어 중의 하나이다.   

① 모든 사람은 두 개의 사랑의 그릇(Love Tank)을 가슴에 가지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릇과  다른 하나는 인간관계만이 채울 수 있는 그릇이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가? 당신의 사랑의 그릇은 채워져 있는가? 

② 사랑의 다섯 가지 언어는 다음과 같다.32 

• ⑴제 1 의 사랑의 언어 : 인정하는 말 (Words of Affirmation)  

• ⑵제 2 의 사랑의 언어 : 함께하는 시간 (Quality Time)  

• ⑶제 3 의 사랑의 언어 : 선물 (Receiving Gift)  

• ⑷제 4 의 사랑의 언어 : 봉사 (Act of Service)  

• ⑸제 5 의 사랑의 언어 : 육체적인 접촉 (Physical Touch)  

③ 모든 인간은 다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다를 따름이지 틀린 것이 아니므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받아드려야 한다. 사랑은 선택이다. 사랑은 변화를 가져온다.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에서 “사랑한다.”라고만 하시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사랑을 표현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깨닫는다(요일 1:1-3).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궁극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최상의 용서이다(눅 23:34). 그러므로 사랑은 

의지적 결단이요, 순종이다.  

 

32 Gary Chapman, The Five Love Languages (Northfield,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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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혼과 재혼      

1. 머리(Murray)는 이혼 문제를 다룰 때 고려할 주요 본문으로 신 24:1-4; 마 5:31-32; 19:3-12; 막 10:2-12; 

눅 16:18; 고전 7:15; 롬 7:1-3 을 들었다.33 데이비스(Davis)는 신 24:1-4 과 함께 말 2:10-16 을 이혼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본문으로 언급했다.34  

2. 신 24:1-4 

[신 24:1-4] (1)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 דָבָר וַת   에르바트] עֶרְׁ

다바르])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רִיתֻת  a“ [쎄페르 크리투트] סֵפֶר כְׁ

document of cutting off”)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2)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3)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  סֵפֶר

רִיתֻת  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כְׁ

죽었다 하자 (4)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הֻטַמָאָה אֲשֶר   그를 내보낸 전남편이 그를 (אַחֲרֵי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תֹועֵבָה)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וַת דָבָר“  (1   에 대한 해석”[에르바트 다바르] עֶרְׁ

וַת דָבָר ① 라는 어구는 신 24:1[에르바트 다바르] עֶרְׁ 이외에 신 23:14[MT 15]에 한 번 더 나온다.  

[신 23:9-14(MT 10-15)] (9)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10)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11)해 질 때에 목욕하고 해 진 후에 진에35 들어올 것이요 (12)네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13)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14)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네게서 

불결한 것( וַת דָבָר עֶרְׁ  [에르바트 다바르])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וַת דָבָר ②  ,란 어구는 간음한 간부와 음부를 둘 다 죽이는 법(레 20:10; 신 22:22)[에르바트 다바르] עֶרְׁ

간통을 의심받는 아내를 다루는 법(민 5:11-31), 신부의 처녀성에 관한 법(신 22:13-21), 그리고 

장소(성과 들)에 따른 강간당한 약혼한 처녀와 강간범에 대한 법(신 22:25-27 성에서; 22:28-29 

들에서) 등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들과 신 24:1-4 의 법은 처벌과 수습에 있어서 전혀 다르므로 

“수치되는 일”이 간음이나 성적인 부정을 가리킨다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36 따라서 간음과 

 

33 John Murray, Divorce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75), 2.  

34 John Jefferson Davis, Evangelical Ethics (Phillipsburg: P&R, 2004), 103.  

35 이 단락에서 개역개정은 개역의 “진”을 “진영”으로 고쳤는데 이상하게도 여기만 그대로 “진”으로 남겨 

두었다. 

36 Murray, Divorce,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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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성적 부정(不貞)으로 보는 샴마이 학파의 엄격한(rigid) 해석이나 보이스(Boice)처럼37 약혼전 

혹은 혼전의 성적 부정으로 보는 해석은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③ 남편을 불쾌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 보는 힐렐 학파의 느슨한(loose) 해석도 문맥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휴즈(Hughes)는 힐렐 학파의 “수치스러운 일”에 대한 광범위한 해석의 예들로 남편의 저녁을 

망치는 일, 아내가 머리털을 아래로 내린 채 걷는 것, 거리에서 남자들과 말하는 것, 남편 앞에서 

시부모에 대하여 불경하게 말하는 것 (이것은 장모와 아내에 대한 나쁜 말을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대조됨), 그리고 랍비 아키바가 말한 대로 남편이 자신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다고 풀이한 것 등을 들고 있다. 38 이혼을 남편의 귄리나 특권으로 보게 하는 

이러한 해석은 하나님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시는 분이신 것을 밝히는 말 2:16 의 교훈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④ 머리에 의하면 신 23:14[MT 15]의 “불결한 것”이 배설물을 법대로 덮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것에 

비추어 신 24:1 의 “수치스러운 일”은 아내의 불법적인 성행위는 아니지만 성생활에 관련된 어떤 

꼴사나운 못된 행실로 남편의 불쾌와 불만에 대한 합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39 

데이비스(Davis)는 아벨 이삭슨(Abel Isaksson)이 “수치스러운 일”을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몸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는 입장에 동의하였다.40 이 주장의 근거는 다윗이 몸을 드러낸 것 때문에 

미갈의 업신여김을 받은 것(삼하 6:12-20)과 남편의 마음이 벌거벗은 아내를 싫어하는 것(겔 23:18) 

그리고 머리를 풀고 거리에서 실을 만들거나 낯선 남자에게 말하는 것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는 

샴마이 학파의 해석이다. 

⑤ 톰슨(Thompson, Deuteronomy, 243)은  ֶדָבָרע וַת  רְׁ  [에르바트 다바르]의 직역이 “nakedness of a 

thing 어떤 것의 벌거벗음”이라고 지적하고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죽음으로 다스리던 간음을 

의미할 수 없고 “some immodest exposure or unwomanly conduct 어떤 부적절한 노출 혹은 

여인답지 못한 행동”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2) 신 24:1-4 의 규례의 교훈 

 

37 J. M. Boice, The Sermon on the Mount (Grand Rapids: Baker, 1972), 119: “What is uncleanness then? 

Well, if it is a sexual sin in the woman and if it is not adultery (which would be a sexual sin after 

marriage), clearly it must be a sexual sin before marriage. In other words: fornication.” 

38 R. Kent Hughes, The Sermon on the Mount (Wheaton: Crossway, 2001), 114.    

39 Murray, Divorce, 12-13.  

40 Davis, Evangelical Ethics, 102-103. Davis 는 그의 책 304 쪽의 미주 29 과 미주 30 에서 Abel Isaksson, 

Marriage and Ministry in the New Temple (Lund: C.W.K.Gleerup, 1965), p. 26 그리고 p. 45. n. 1 을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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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 24:1-4 의 내용은 남편이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친정으로 보내는 

것을 언급하고 만일 그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한 후 그 두 번째 남편에 의해서도 미움을 받아 이혼 

증서를 받고 본가로 돌아왔거나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경우 그 여인을 전 남편이 아내로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도리아니(Doriani)는 신 24:1-4 의 규례가 이혼당한 여자에게 재혼할 권리를 주어 그들을 보호하는 

한편 이혼당한 아내가 재혼하면 다시는 아내 삼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이혼 증서를 주어 보내기 

전에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어 남편의 행동을 늦추며 이혼을 허락하면서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하였다.41  

③ 크레이기(Craigie)는 이 규례가 이혼당한 여자의 재혼을 “몸을 더럽힌 것(הֻטַמָאָה)”으로 묘사하며 

간음과 유사한 것으로 간주하고(cf. 레 18:20)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일지라도 그 여자를 전 남편이 

아내로 다시 삼을 수 없다고 함으로써 이미 실행되던 이혼 관습에 제한 사항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하였다.42  

④ 머리(Murray)는 “더럽힘(הֻטַמָאָה)”이 여인의 재혼 자체에 내재한 것이 아닐지라도 전 남편에게 

돌아가려는 상황이 일어날 때는 두 번째 남편과의 결혼 관계가 전혀 다른 복잡한 양상을 띤 일로 

간주되었던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하였다.43  

• 이혼당한 여인의 재혼이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더럽힌 것으로 묘사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더럽힘”을 간음으로 낙인찍을 수 없다. 재혼이 간음의 범주에 든다고 하거나 

이혼당하고 재혼한 여인이 음부로 간주되거나 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 그러나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한 후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려는 

상황에서는 이 특별한 여인은 첫 번째 남편과 관련하여 몸이 더럽혀진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 

특별한 여인과 이 특별한 남편의 재결합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일이 되었다.  

• 이 두 사람의 재결합을 막는 장애물은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재혼하였다는 사실에 있지 않고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 재결합하려는 상대가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 이혼하게 한 남자(첫 번째 

남편)라는 사실에 있다. 재혼이 일어난 후 첫 번째 결혼이 회복되려는 때 제기된 더럽힘의 궁극적인 

책임의 짐은 바로 이혼의 사실에 있었다.  

• 이 모든 것은 이혼에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비정상성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준다. 그러므로 모세 

시대에 이혼이 허용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혼이 어떤 상황 아래서 남편의 고유의 권리나 

특권으로 재가되거나 인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예수님의 해석 

 

41 Doriani, Sermon on the Mount, 69.  

42 Craigie, Deuteronomy, 305.  

43 Murray, Divorce,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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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을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했던 이 

규례를 완전히 폐지시키시며 음행 이외에 “수치스러운 일”을 포함한 다른 이유로는 이혼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다.  

②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창 2:24)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므로 

둘이 아니요 한 몸인 남편과 아내를 사람이 나누어 갈라놓지 못한다(마 19:6; 막 10:8-9).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신다(말 2:16). 

③ 음행 이외의 다른 이유로 버림받은 배우자가 재혼하면 재혼하여 부부가 된 두 사람 모두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마 5:32; 19:9; 눅 16:18). 아내를 버리고 재혼하는 남자는 간음을 행하는 것이며, 남편을 

버리고 재혼하는 여자도 간음을 행하는 것이다(막 10:11-12). 

3. 바울의 가르침 

1) 바울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고전 7:8-9)고 말했다.  

2) 바울은 결혼한 자들에게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전 7:10-11)”고 권면하였다. 

3) 바울은 불신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갈리기를 원하며 고의적으로 버리면 버림당한 믿는 배우자는 

이혼할 수 있고(고전 7:15) 이혼한 후 재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 장 5-6 항은 이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1) 약혼한 후에 범한 간음이나 간통은 결혼 전에 발각되면 순결한 당사자에게 그 약혼을 취소할 근거가 

된다(마 1:18-20; 마 5:31-32;). 결혼 후에 범한 간음의 경우 순결한 당사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마 5:31-32)과 이혼 후에 범죄한 당사자가 죽은 것처럼 여기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마 19:9; 

롬 7:2-3)은 합법적이다.44  

2) 인간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짝지어 주신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하여 

부당하게 이혼 사유를 캐내는 경향이 있지만, 간음 혹은 교회나 공직자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고의적인 버림(유기 遺棄) 이외에 어떤 것도 결혼을 취소할 충분한 사유가 될 수 없다(마 19:8-9; 고전 

7:15; 마 19:6; 신 24:1-4). 이혼을 할 때에는 공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고, 당사자들이 그들 

자신의 사건을 자신의 의사나 결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45  

 

44 WCF 24:5 “Adultery or fornication committed after a contract, being detected before marriage, gives 

just occasion to the innocent party to dissolve that contract. In the case of adultery after marriage, it is 

lawful for the innocent party to sue out a divorce and, after the divorce, to marry another, as if the 

offending party were dead.”   

45 WCF 24:6 “Although the corruption of man be such as is apt to study arguments unduly to put 

asunder those whom God has joined together in marriage: yet, nothing but adultery, or such wil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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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머리(Murray)는 이혼과 재혼의 구체적인 10 가지 사례를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46  

1) 결혼한 부부가 합법적인 이유 없이 이혼한 후 어느 당사자도 재혼하지 않고 불법적인 성관계에 빠지지 

않은 경우 두 당사자는 재결합할 수 있는가? 다시 합칠 수 있고 다시 합쳐야 한다. 성경적인 합당한 

이유가 없이 이혼한 부부의 경우 법적으로는 결혼이 취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부부는 실제적으로 한 몸 관계에 있으므로 결혼이 해소(解消)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두 당사자는 

결혼이 실제로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혼할 필요는 없으나 정부가 요구하는 이혼 무효 혹은 이혼 

취소의 절차를 밟고 다시 부부로 신고하고 결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2) 성경적인 합당한 이유 때문에 이혼이 이루어지고 어느 당사자도 재혼하지 않은 경우 유책 배우자가 

회개한 것에 근거하여 이혼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는가? 다시 합쳐서는 안 될 이유가 전혀 없다. 이 

경우 간음으로 인해 이전 결혼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두 당사자는 새로운 결혼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이혼이 부적절한 이유로 이루어지고 이혼 수속을 한 남편이 재혼(=간음 행위)하여 살다가 두 번째 

부인이 죽은 후 회개하고서 그동안 죽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낸 첫 번째 부인에게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재결합이 허락될 수 있는가? 허락된다. 그 남자와 첫 번째 부인이 다시 결혼 관계를 재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새로운 결혼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첫 번째 결혼이 이혼에 의해 

실질적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더라도 남편 쪽의 두 번째 결혼이 간음을 행한 것이므로 첫 번째 결혼을 

해소시킨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부인이 이러한 근거로 결혼 해소 선고를 얻지 못했더라도 

전체 상황이 그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4) 남편이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하고 재혼하였는데 얼마 지나서 또 부적절한 이유로 두 번째 아내와도 

이혼하고서 첫 번째 부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재결합이 허락될 수 있는가? 허락될 수 없다.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한 것이므로 첫 번째 결혼이 실제로 해소된 것이 아니므로 두 번째 결혼은 간음을 

행하는 것이 되지만 이로 인해 첫 번째 결혼이 해소된 결과를 가져오고 두 번째 결혼만 존속되는 

유일한 결혼이 된다. 이 존속되는 두 번째 결혼이 부적절한 이유에 의한 이혼에 의해 해소될 수 

없으므로 이 남자가 첫 번째 부인과 재혼하는 것은 간음적 두 번째 결혼에 첫 번째 부인을 끌어들이는 

것과 더불어 또 하나의 간음 행위가 된다. 이 남자의 재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불법적일지라도 사실상 

존속하는 결혼이므로 합법적인 원인이 없이 해소될 수 없다. 따라서 이 남자는 그의 첫 번째 부인과 

재혼할 수 없다.  

 

desertion as can no way be remedied by the Church, or civil magistrate, is cause sufficient of dissolving 

the bond of marriage: wherein, a public and orderly course of proceeding is to be observed; and the 

persons concerned in it not left to their own wills, and discretion, in their own case.”  

46 Murray, Divorce,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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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음을 저지른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재혼하였는데 얼마 지나서 그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 그녀의 죄를 회개하고 아직 재혼하지 않은 첫 번째 남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신 24:1-

4 을 적용하여 재결합할 수 없는가? 구약에서 간음은 간부와 음부의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혼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던 것을 유의하면, 24:1-3 의 이혼 허락은 간음이 아닌 다른 이유들인 것을 알 수 

있다. 주님은 음행 이외에 이혼 사유를 취소하셨기 때문에 신 24:1-3 의 이혼 허용은 주님에 의하여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신 24:1-3 이 취소되었다면 신 24:4 의 금지도 취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약 시대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다른 필요한 일들이 지켜진다면 간음으로 인해 

이혼당한 여인이 재혼하여 살다가 두 번째 남편이 죽은 후에 (회개하고 결혼하지 않은 채 독신으로 

지낸) 첫 번째 남편과 재결합하는 것은 허락될 수 있다.  

6) A 씨 부부가 불법적으로 이혼하고 B 씨 부부도 불법적으로 이혼한 후 A 씨는 B 씨 부인과 재혼하고 

B 씨는 A 씨 부인과 재혼하여 살다가 네 명 모두 그들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원래의 결혼 관계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원래대로 재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루어질 수 없다. 이혼이 불법적인 

것이었으므로 재혼은 간음 행위가 되어 첫 번째 결혼을 해소시키는 결과를 낳아 재혼만 사실상 존속된 

결혼으로 간주된다. 원래의 결혼으로 되돌리려는 것은 모든 당사자들의 죄책을 가중시킬 뿐이다. 

회개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교회의 권징을 받아야 하지만, 일생동안 과거의 범죄에 대한 

부끄러운 결과들을 감수하며 겸손과 성화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  

7) C 씨가 간음한 것을 C 씨 부인이 알고 있지만 C 씨가 공적으로 간음죄를 자백하지 않고 C 씨 부인이 

간음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상황에 C 씨가 다른 이유들을 들어 

부인과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C 씨 부인은 (증명할 수 없지만 남편의 간음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내세우는 부적절한 이유들로 인해 이혼을 할 수 있는가? 어려운 예이기는 하지만 성경적인 

원리들을 고려하면 이혼할 수 없다. 이혼은 합법적인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부인이 남편의 

간음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확보할 수 없어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다면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고통스러운 상황을 견디어야 한다. 깊은 동정심을 갖도록 하는 사례이어서 안타깝지만 무흠한 부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명령을 어기지 않고는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을 길든 짧든 견디어내며 그 고통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신뢰를 위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  

8) D 씨는 적법한 사유가 없이 부인과 이혼했다. D 씨 부인은 재혼했고 재혼함으로써 간음을 했다. 이 

경우 D 씨는 재혼할 수 있는가? (앞에서 살핀 대로 만일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한 D 씨가 재혼했다면, 

D 씨 부인은 D 씨의 재혼이 첫 번째 결혼을 해소해 주는 간음 행위이므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 

D 씨는 합법적인 이유가 없이 부인과 이혼한 죄를 지었고, D 씨 부인이 재혼함으로써 간음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인 편의 죄가 그녀를 내어보냈던 잘못으로부터 D 씨를 벗어나게 할 수 없다. 

D 씨는 마 5:32 의 범주 즉 D 씨는 자기 아내를 간음하도록 내어 보낸 죄를 지었다. (첫 번째 결혼을 

해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D 씨 부인의 재혼으로 인한 간음이 D 씨 자신에 의해 일어나게 된 것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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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면, D씨 부인의 재혼이 간음이 된다고 하더라도 D씨는 부적절한 이유로 이혼했으므로 이혼하게 

된 무흠한 배우자에게 허락되는 재혼의 권리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부부 가운데 유책 배우자의 재혼의 권리 문제와 비슷한 것처럼 보인다. 어느 한 쪽으로 단정 

지어 교조적으로 가부를 말할 수 없지만 말이다.  

9) E 씨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저지르는 정신적 혹은 

실질적(virtual) 간음에 근거하여 [육체적 혹은 행위적(actual) 간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 씨 부인은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성경이 행위적(사실적) 간음이 아닌 어떤 것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E 씨 부인이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남편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결심하고 부적절한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 어느 쪽도 자유롭게 재혼할 수 없다. E 씨가 재혼하면 

E 씨 부인의 재혼 권리에 대한 문제는 앞에서 다룬 경우와 비슷하다. E 씨 부인이 재혼하면 E 씨는 

부인의 간음적 재혼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technically) 이혼을 확보할 권리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도덕적으로(morally) 별거를 일어나게 한 비행(misconduct)에 비추어 볼 때 E 씨의 재혼은 혐오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10) F 씨 부부는 여러 해 동안 행복하게 살며 자녀를 낳아 길렀다. 시간이 지나며 F 씨는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져 그 여자와 결혼하길 원하는데 그가 사는 주 정부에서는 간음의 경우에만 이혼을 허락했다. 

F씨는 공적으로 그 다른 여자와 간음했다고 자백하고 증인들로 법정에서 그의 간음을 증언하게 하였다. 

그래서 F 씨는 그 다른 여자와 재혼하였다. 그는 얼마 되지 않아 실수한 것을 알았으나 이미 잠자리를 

같이 했고 그 결과들을 감수해야만 하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몇 년 후 그의 두 번째 부인이 

헤어지기를 원했고 그는 그녀의 무능(impotence)에 근거하여 결혼 무효 판결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주는 F 씨의 두 번째 결혼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F 씨는 그의 외도를 회개하고 전처에게 돌아가서 

남편과 아버지의 의무를 이행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가 저질렀다고 했고 그걸 근거로 이혼이 허락된 

간음은 꾸며낸 것으로 주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사이에 

재혼하지 않았던 F 씨 전 부인은 F 씨를 남편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 F 씨와 F 씨 전 부인은 재결합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F 씨의 주장이 사실이고 이혼 전에 간음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F 씨의 

재혼은 첫 번째 결혼을 해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법정의 F 씨 재혼에 대한 무효 선고는 성경에서 

이와 같은 무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F 씨의 재혼은 여전히 존속되는 것이고 구속력이 

있다. F 씨가 전 부인과 재혼하는 것은 또 다른 간음 행위가 된다.             

6. 그리스도와 제 7 계명      

1.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하나로 간음을 지적하셨다(마 15:19; 막 7:22).  

2.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켜야할 계명 중의 하나로 “간음하지 말라”를 지적하셨다(마 19:18; 막 10:19; 

눅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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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수님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제 7 계명을 다 지킨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교정하시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마 5:28).”고 말씀하셨다. 실족하게 

하는 오른 눈을 빼버리고 실족하게 하는 오른 손을 찍어 버리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   

4. 예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며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마 19:4-6; 막 10:6-9). 예수님은 모세가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한 것이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주어진 것임을 말씀하셨다(마 19:8; 막 10:5).47 마가는 남편이 아내 버리고 

다시 장가드는 것과 아내가 남편 버리고 다시 시집가는 것이 모두 간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막 10:11-

12). 누가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의 간음과 함께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의 간음도 

언급하였다(눅 16:18). 마태는 “음행”을 언급하며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마 5:32).” 그리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마 19:9).”고 

기록하고 있다.48 음행 이외의 부적절한 사유로 이혼한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결혼이 해체된(dissolved)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한  몸된 부부이기 때문에 재혼하는 

것은 간음이 된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부적절한 사유로 이혼한 부부는 그대로 지내든가 아니면 다시 

합치든가 해야지 재혼하게 되면 간음이 된다. 음행이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지만 음행하였다고 하여 

다 이혼하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유책 배우자를 용서하고 계속 부부로 사는 것이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 제자의 진정한 모습일 것이다.   

5. 예수님은 간음 때문에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는 생각에 대하여 독신 생활이 

사람마다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즉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 사람이 만든 고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셨다(마 19:11-12). 예수님은 결혼하든지 결혼하지 

않든지 둘 모두 하나님의 은사인 것을 지적하셨다.  

6.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는 

모세의 명령대로 실행해야 하는지를 질문 받으셨다.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고 일어나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고 또 땅에 쓰셨다(요 8:3-5). 이 말씀을 듣고 정죄하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47 신 24:1-4 에 언급되는 이혼 증서는 결혼 후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낸 전처가 

재혼했는데 그 둘째 남편도 이혼 증서를 주어 내보거나 둘째 남편이 죽은 경우 처음에 그녀를 내 보냈던 

전남편이 그 전처와 결혼할 수 없다는 규례 가운데 나온다.  

48 Davis(Evangelical Ethics, 106)는 마 19:9 의 μοιχᾶται[모이카타이]가 일반적 진리를 나타내는 현재 혹은 

격언적(gnomic) 현재로서 간음의 행위(an act of adultery)를 나타내는 것이지 간음의 계속적인 상태(a 

continuing state of adultery)를 나타내는 것임을 주목하고 이혼과 재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회복시키려는 교회를 격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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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어른으로부터 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물러갔다(요 8:9). 이들의 모습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며 기도하던(눅 18:11) 바리새인의 위선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잘 보여 준다.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며 용서해 주셨다(요 8:10-11). 이 사건은 간음을 한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음을 보여 주고 

또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에서 간음죄에 대한 사형을 시행하던 것이 폐지된 것을 보여 준다. 주님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신 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신 말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우리들의 

가슴에도 깊이 새겨져야 할 것이다.  

7. 예수님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 그의 피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간음죄 때문에 그의 피를 흘리셨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고전 6:19-20). 예수님은 

우리가 간음죄와 싸워 이기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 

우리는 제 7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혼자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간음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주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순결을 지키고 결혼한 

사람은 배우자와 함께 정절을 지키며 잘 살 수 있다.  

7. 제 7 계명의 준수 

1. 독신의 은사를 따라 독신으로 살든, 독신의 은사가 없어 사랑의 서약을 통해 결혼하여 살든, 모든 사람은 

언행심사에 있어서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으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는 

자신과 이웃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보존되도록 힘써야 한다.  

2.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충실하여 부지런히 수고하는 곳에는 간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 출전할 때가 

되었으나 예루살렘에 머물며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 던 다윗이 목욕하던 밧세바를 보고 

간음죄에 빠졌다(삼하 11:2-4). 그러나 보디발이 위탁한 일을 성실히 하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도 간음죄에 빠지지 않았다(창 39:6-12).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 갑자기 

찾아드는 음욕 앞에서 우리는 다윗의 경우처럼 순간적인 성적 만족을 추구하는 간음이 가져올 엄청난 

파괴적인 결과들을 되돌아보며 요셉처럼 어찌 이런 큰 악을 하나님께 저지를 수 있을까 외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는 은혜를 입어야 할 것이다.     

3. 사랑의 서약으로 이루어지는 결혼 관계는 피보다 더 진한 언약 관계이므로 결혼 이전에 혼전 순결을 

잃는 어떤 성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결혼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와만 성행위를 해야 한다. 

결혼 안에서만 허락되는 성의 배타성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성을 즐기고 또 배우자를 섬기는 

입장에서 성을 사용해야 한다. 합법적인 결혼과 올바른 성의 사용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의 보존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음란이 방지되도록 노력하며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위해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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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 7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7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08-109)  

1) HC 108. 제 7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불륜의 

행위를 정죄를 하신다는 것(레 18:30; 엡 5:3-5)과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행위를 온 마음으로 몹시 

싫어해야 하고(유 22-23) 결혼하여 살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살든지 절제하며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고전 7:1-9; 살전 4:3-8; 히 13:4).  

2) HC 109. 제 7 계명에서 하나님은 오직 간음과 같은 추악한 죄만을 금지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殿)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불륜한 행동, 제스처, 말, 생각, 욕망(마 5:27-29; 고전 

6:18-20; 엡 5:3-4) 그리고 사람들을 불륜으로 유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엡 5:18; 고전 15:33) 다 

금하십니다. 

2.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1; 대교리 문답[WLC] 138)  

1) WSC 71.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명하는 것은 마음(마 5:28; 딤후 2:22)과 

말(골 4:6; 엡 5:11-12)과 행동(고전 7:2-3; 살전 4:3)에 있어서 우리 자신(엡 4:29)과 이웃(벧전 3:2)의 

성적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2) WLC 138. 제 7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몸과 마음과 

감정(살전 4:4; 욥 31:1; 고전 7:34)과 말(골 4:6)과 행위(고전 7:2; 35-36)의 순결; 그리고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벧전 3:2); 눈과 모든 감각 기관을 조심하는 것(욥 31:1); 절제하고(행 

24:24-25) 정숙한  친구와 사귀고(잠 2:16-20) 용모를 단정히 하는 것(딤전 2:9); 독신의 은사가 없는 

자들이 결혼하고(고전 7:2, 9) 부부로서 사랑하고(잠 5:19-20) 동거하는 것(벧전 3:17); 우리의 소명에 

부지런히 수고하는 것(잠 31:11-12, 27-28); 모든 경우의 부정을 피하고 부정에 빠지게 하는 유혹을 

물리치는 것입니다(잠 5:8; 창 39:8-10).  

3. 제 7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2; 대교리 문답[WLC] 139)  

1) WSC 72. 제 7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금하는 것은 모든 부정한 생각(마 5:28)과 

말(엡 5:4)과 행동(엡 5:3)입니다.  

2) WLC 139. 제 7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7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잠 5:7) 외에 간음, 음행(히 13:4; 갈 5:19), 강간, 근친상간(삼하 13:14; 고전 5:1), 남색, 모든 

변태적 정욕(롬 1:24, 26-27; 레 20:15-16);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계획과 감정(마 5:28; 15:19; 골 

3:5); 모든 추잡한 대화나 그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엡 5:3-4; 잠 7:5, 21-22); 음탕한 표정(사 3:16; 벧후 

2:14), 경솔하고 가벼운 행동, 단정하지 못한 용모(잠 7:10, 13); 합법적인 결혼을 막는 것(딤전 4:3)과 

불법적인 결혼을 하는 것(레 18:1-21; 막 6:18; 말 2:11-12); 매음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경영하고 매춘 

지대를 찾아가는 것(왕상 15:12; 왕하 23:7; 신 23:17-18; 레 19:29; 렘 5:7; 잠 7:24-27); 독신 서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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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는 것(마 19:10-11)과 결혼을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고전 7:7-9; 창 38:26); 한 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동시에 갖는 것(말 2:14-15; 마 19:5); 부당한 이혼이나 불법 유기(말 2:16; 마 5:32); 

태만과 폭식과 술취함(겔 16:49; 잠 23:30-33)과 부정한 교제(창 39:10; 잠 5:8); 음탕한 노래와 책과 

춤과 연극(엡 5:4; 겔 23:14-17; 사 23:15-17; 3:16; 막 6:22; 롬 13:13; 벧전 4:3); 그리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음란을 자극하거나 행하게 하는 다른 모든 것들입니다(왕하 9:30; 렘 4:30; 겔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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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제 8 계명         

1. 제 8 계명 본문      

1. 제 8 계명은 출 20:15 과 신 5:19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5 [로 티그노브] 

נֹב׃  15 גְׁ  לאֹ תִִּֿ
② 신 5:19 [블로 티그노브] 

נֹב׃ וְ  19 גְׁ  לאֹ תִִּֿ
③ 두 본문의 차이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절(제 7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 즉 5 장 17 절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하므로 신 5:19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7 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8 계명 본문의 차이는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의 유무이다.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출애굽기에는 없으나 신명기에는 붙어 있다. 신명기 본문에 붙어 있는 접속사 바브에 

유의하여 번역을 한 것은 벌게이트역(+Douay-Rheims Bible)과 한글 개역의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는 번역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4 = 신 5:19 

(출 20:14) οὐ κλέψεις  

(신 5:19) οὐ κλέψεις 

[Brenton] (출 20:14) Thou shalt not steal. 

[Brenton] (신 5:19) Thou shalt not steal.  

▪ 본 주해의 칠십인역 장절은 Rahlfs 의 순서를 따른 것이다. 

http://biblos.com/exodus/20-15.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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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fred Rahlfs 의 Septuagint 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고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 즉 17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8 οὐ φον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 Stuart(Exodus, 462 n. 61)는 대부분의 칠십인역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의 순서를 

보이고 대부분의 칠십인역 신명기는 간음-살인-도둑질의 순서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맛소라 

본문의 살인-간음-도둑질의 순서가 원래의 순서라고 설명한다. 

▪ Brenton의 The Septuagint with Apocripha: Greek And English에 실린 칠십인역의 출애굽기는 

간음-도둑질-살인 즉 13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4 οὐ κλέψεις – 15 οὐ φονεύσεις 의 순서로 

나오지만 칠십인역의 신명기는 살인-간음-도둑질 즉 17 οὐ φονεύσεις – 18 οὐ μοιχεύσεις 

– 19 οὐ κλέψεις 의 순서로 나온다. 

3) Vulgate 

(출 20:15) non furtum facies 

[Douay-Rheims Bible] (출 20:15) Thou shalt not steal. 

(신 5:19) furtumque non facies 

[Douay-Rheims Bible] (신 5:19) And thou shalt not steal.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5)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 (신 5:19)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5) 도둑질하지 말라 

• (신 5:19)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출 20:15 = 신 5:19)  

• 도둑질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5) 도둑질하지 마라. 

• (신 5:19) 도둑질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5) 도둑질하지 마라. 

• (신 5:15) 너희는 도둑질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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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글 개역 신명기의 8 계명에 대한 번역 즉 “도적질하지도 말지니라”는 접속사 바브로 시작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개역개정을 비롯한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신명기의 8 계명 번역에 접속사 

바브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② 개역은 “도적질”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나머지 한글 성경들은 “도둑질”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국어대사전(이희승 편)에 의하면 “도적질”은 “도둑질”을 보라고 되어 있고 “도둑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으로 풀이되어 있다. 엣센스 국어사전(이희승 감수)이나 국어사전(남영신 

엮음)에는 “도둑질”은 표제어로 실려 있으나 “도적질”은 표제어로 실려 있지 않다.  

③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금지 표현이 개역개정에서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우리말성경에서 

“마라”와 “말라”로 다르게 번역된 것은 통일할 필요가 있다. 

④ 새번역의 “도둑질하지 못한다”라는 직설법적인 번역은 명령 형식의 번역보다 못하다. 

⑤ 쉬운성경 신명기의 “너희는”이란 복수 사용은 오역이므로 원문의 단수를 반영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2. 제 8 계명 본문 번역 

1) 제 8 계명에서 금하는 도둑질을 표현하는 어근은  גָנַב[가나브]이다. 이 어근은 약 60 여번 사용되었고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그 소유자의 동의없이 혹은 그 소유자 몰래 취하는 것”을 

뜻한다(TWOT 168, #364). NIDOTTE(I: 879, # 1704)에 의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 취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근 גָנַב[가나브]는 몰래 훔치고 속이는 것을 나타내고(창 31:19, 27; 삼하 19:3[MT 4]; 호 4:2), 어근 

 .은 폭력을 써서 빼앗는 것을 나타낸다(창 21:25; 31:31; 삼하 23:21; 욥 24:9; 미 3:2)[가잘]גָזַל

① 창 31:19-32 에 어근 [가나브]가 6 번(19, 20, 26, 27, 30, 32) 사용된다. 1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가나브] 19 절) 야곱은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라반을 속였다([가나브] 

20 절). 야곱은 자신의 도주를 라반이 두 딸을 억지로 빼앗을지도([가잘]) 모를 두려움 때문에 실행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2 

 

1 NIDOTTE (I: 879, # 1704)는 어근 [가나브]가 창 32:19-32 에서 8 번 사용되었다고 하였으나 6 번 

사용되었다.  

2  [창 31:19-32] (19)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가나브 stole] (20)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나브 NASB: And Jacob deceived Laban the Aramean by not telling him that he was fleeing.] 

(21)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22)삼 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23)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칠 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24)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25)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26)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가나브 deceived]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27)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가나브 deceived]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28)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네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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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레 19:11-14 은 정직과 관련하여 도둑질을 금하고 있고 레 19:13 은 약자[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이 억압과 착취라고 하며 강도질을 금하고 있다.3  

[레 19:11-14] (11)너희는 도둑질[가나브]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12)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3)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아샤크] 말며 착취[가잘]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 [가나브]는 속여서 취하는 행동을 묘사하며 호 4:2 처럼 주로 나쁜 의미로 쓰였지만 단 한 번 좋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왕하 11:2). 4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라는 숙어는 “속이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삼하 15:6).5   

3) 제 8 계명에는 동사 [가나브]의 목적어 즉 도둑질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른 규례들에서 어근 

[가나브]의 목적어로 대부분의 경우 소, 양, 나귀 등의 가축이 나오고(출 22:1, 9, 10) 드물게 은금(출 

22:7) 혹은 옷(출 22:9)이 나오며 사람을 뜻하는 [이시](출 21:16)나 [네페시](신 24:7)가 나오기도 한다.  

4) 번역   

① (출 20:5)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29)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0)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가나브 stole]  (31)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가잘 take by force]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32)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가나브 stole]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3  Wenham, Leviticus, 267-268. NIDOTTE I: 880 에 언급된 Palestinian (Jerusalem) Talmud Sanhedrin 

26b 에 의하면 “강도질은 주인이 보는 데서 일어난 범행으로서 주인의 존엄성 상실까지 포함하는 범죄이고 

도둑질은 증인들은 보았으나 주인은 보지 못한 범죄이다.” Milgrom, Leviticus 17-22, 1637 에는 R. Hisda 가 

억압[오셰크]과 착취[게젤]에 대하여 고용주가 품꾼에게 “갔다가 다시 오라, 갔다가 다시 오라 하면서 

품삯을 계속 미루는 것이 억압이고, 내가 너의 품삯을 갖고 있지만 그것을 네게 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착취이다.”라고 설명한 것이 소개되어 있다.   

4  Childs, Exodus, 423; TWOT, 168.  

  [호 4:2]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גָנֹ ב 가노브 (부정사 자립형)]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임이라  

  [왕하 11:2]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야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개역: 도적하여 내고)[נֹ ב  바티그노브 (바브계속법 미완료)] 저와 그 유모를 침실에 숨겨  וַתִגְׁ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5 [삼하 15:6]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רָאֵל׃ שֵי יִשְׁ שָלֹום אֶת־לֵב  אַנְׁ   וַיְגַנֵּב אַבְׁ
    (ESV) So Absalom stole the hearts of the men of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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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 5:19[MT 17]) 그리고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2. 제 8 계명의 의미 

1. 제 8 계명에는 도둑질의 대상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도둑질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선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연상한다. 그러나 제 8 계명이 유괴하는 것에 국한된다고 해석하는 랍비들이 있었다.6 

종교개혁기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에 대한 해설이나 다른 글들에도 제 8 계명이 유괴와 관련지어 

자주 논의되었다.7  

2. 이렇게 오래 전에 잘 알려졌지만 근대에 잊혀져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제 8 계명의 유괴와 관련된 측면을 

다시 부각시킨 사람은 알트(Alt)이었다.8  

1) 알트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원래 구체적인 목적어를 갖고 있었고 특별히 사람을 유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었다고 주장하였다.  

2) 알트는 훔치는 대상을 언급하며 사람이 목적어로 나오는 출 21:16 과 신 24:7 을 근거 구절로 삼았고 

다른 도둑질은 배상을 통해 벌을 받았지만 사람을 납치하는 도둑질인 유괴는 살인과 간음과 

마찬가지로 사형으로 다스리는 것을 지지 배경으로 삼았다. 출 21:16 에는 도둑질하는 자  גֹנֵב

[고네브]의 훔치는 대상으로 “ אִיש[이시] a man, 사람”이 나오고, 신 24:7 에는 “נֶפֶש[네페시] a person, 

사람”이 나온다. 신 24:7 은 사람을 유괴한 자를 유괴범[가나브]이라고 언급한다.9 딤전 1:10 은 인신 

매매를 하는 자(개역: 사람을 탈취하는 자)를 언급하고 있다.  

 

6 Earl S. Kalland, “Deuteronomy”in EBC 3 (Grand Rapids: Zondervan, 1992), 58 는 Sanhedrin [courts] 86a, 

the fourth tractate of the fourth order, Nezikim [“damages”] of the Mishnah 를 지적하고 있다. Douma, 

Ten Commandments, 286 의 각주도 Talmud, Sanhedrin 86a 를 지적하며 “Our teacher taught: ‘You shall 

not steal.’ Scripture is speaking here about stealing people.”이라는 문을 인용하고 있다. NIDOTTE(I: 879, 

# 1704)는 어근 [가나브]가 탈무드에서 유괴를 가리키거나(Sanhedrin 86a) 재산을 훔치는 일반적인 

도둑질을 가리키는(Baba Qamma 7:2) 것을 지적하고 있다.    

7 제 8 계명이 유괴와 관련지어 논의된 문헌의 예를 위해 Douma, Ten Commandments, 286-287 를 

참고하라.  

8 Albrecht Alt, “Das Verbot des Diebstahls im Dekalog,” Kleine Schriften I (Munich: C. H. Beck'sche 

Verlagsbuchhandlung, 1953), 333-340. Craigie, Deuteronomy, 161 에는 Alt 와 비슷한 주장을 한 문헌으로 

E. Hamel, Les dix paroles, 82-87 과 A. Phillips, Ancient Israel's Criminal Laws, 130-132 도 언급되어 있다.  

9남 영신의 국어사전에 의하면 “유인”은 남을 꾀어내는 것이고 “납치”는 강제로 붙잡아 끌고 가는 것이고 

“유괴”는 속여 꾀어내는 것이고 “후리다”는 “남의 재산을 채거나 뺏다, 사람을 휘몰아 채거나 잡다”는 

뜻이다. 출 21:16 과 신 24:7 에서 사용된 동사 גָנַב[가나브]는 “유괴하다”로 통일하여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GBH 88H a 에 의하면 גַנָב[가나브]와 같은 קַטָל[카탈](Qattāl)형은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nomina 

opificum)로 쓰인다. 예: טַבָח[타바흐] 푸주한,  דַיָן[다얀] 재판관, רַכָב[라카브] 기병, פָרָש[파라시](< parraš) 

마병, חָרָש[하라시](< ḥarraš) 일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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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 21:16] 사람을 납치한 자(גֹבֵב אִיש [고네브 이시] 개역: 사람을 후린 자 Ὅς ἐὰν  κλέψῃ τις τινὰ 

τών υἱών Ἰσραὴλ)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② [신 24:7]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גֹנֵב נֶפֶש [고네브 네페시] 개역: 

한 사람을 후려다가 κλέπτων ψυχὴν)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유인한 

자(הַגַנָב[하가나브] 개역: 그 후린 자 κλέπτης)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③ [딤전 1:8-11] (8)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인 줄 우리는 아노라 (9)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0)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ἀνδραποδισταῖς 

개역: 사람을 탈취하는 자; BAG 63, ἀνδραποδιστής[안드라포디스테스] slave-dealer, kidnapper; cf. 

Vulgate, plagiarius = man-stealer, kidnapper)와 거짓말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11)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3) 출 21:6 과 신 24:7 을 근거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원래 사람을 유괴하지 말라는 계명이었다고 

하는 알트의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도 있지만 설득력이 없다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있다.10 알트의 

주장에 대한 몇몇 학자들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① 차일즈는 공동체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살인과 간음을 금하고 어길 경우 사형으로 다스린 

것처럼 유괴가 도둑질 중의 가장 악한 형태이므로 반드시 죽음으로 다스려야 할 심각한 죄로 금지한 

것은 계명들의 큰 맥락에서 지지를 받고 십계명 본문의 이전 단계를 밝혀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지만 

현재의 본문은 분명히 다른 강조점을 반영하고 의미에 있어서 변화가 생겼다고 주장하였다.11  

② 크레이기는 알트이외에도 하멜(E. Hamel)과 필립스(A. Phillips)를 열거하며 제 8 계명이 일차적으로 

금하는 것은 사람을 탈취하는 것 즉 유괴와 같은 범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제 8 계명이 재산보다는 

특별히 언약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관련된 것으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떤 사람의 

목숨과 운명을 통제하며 하나님이 주신 불가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오늘날의 공중 납치와 같은 범죄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허망하게 사용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마음대로 해보려는 것을 금하는 제 3 계명과 

사람을 유괴함으로써 개인의 이익을 위해 언약 공동체의 동료 구성원을 제멋대로 조정하려는 것을 

금하는 제 8 계명이 서로 병행을 이루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크레이기는 제 8 계명이 

 

10 Durham, Exodus, 295 는 Alt 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자들로 Nielsen(Ten Commandments, 85, 91), 

Stamm(Tru 27[1961] 298-99), Keszler(VT 7 [1957] 11-12), A. Phillips(Ancient Israel's Criminal Laws, 130-

132)등을 들고 반대하는 학자들로 Andrew(Stamm and Andrew, Ten Commandments, 106), Hyatt(215), 

Gerstenberger(Wesen, 63-64, 77-81), Harrelson(Ten Commandments, 135-36) 등을 들었다.  

11 Childs, Exodus,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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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의 가장 악한 형태로서 사람과 하나님의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유괴를 가리키며 금지한 

것이긴 하지만 더 넓게 단순한 도둑질까지 포함하여 모든 도둑질을 금지한 것으로 해석하였다.12  

③ 콜(Cole)은 창 37 장의 요셉의 경우처럼 원래 노예로 팔기 위한 유괴를 금하는 계명이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모든 종류의 도둑질이 포함된 것이 틀림없다고 설명했다.13  

④ 카이저(Kaiser)는 알트가 제 8 계명이 원래 유괴를 금하는 명령이었으나 제 10 계명의 해석과 연관이 

되어 재물에 관한 도둑질을 금하는 명령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사람과 재물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카이저는 제 8 계명이 여호와께서 천지의 주재(시 24:1; 

115:16)이시고 그분만이 주실 수도 있고 취하실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처음부터 사람을 유괴하여 

종으로 삼거나 파는 것과 함께 자신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라고 

설명하였다.14  

⑤ 칼란드(Kalland)는 (알트의 주장처럼) 제 8 계명이 유괴에 국한된다고 하는 랍비들의 해석(Talmud, 

Sanhedrin 86a, Nezikim [“damages”] of the Mishnah)은 강도질을 도둑질의 범주에 넣는 출 22:2 과 

일치하지 않으며 출 21:16 의 유괴도 도둑질의 범주에 들어가므로 제 8 계명이 사람을 유괴하는 것과 

물건을 훔치는 것 둘 모두에 확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15  

⑥ 도우마는 알트가 제 8 계명이 사람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제 10 계명이 물건을 훔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일방적이고 치우친 입장으로 평가했다.16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에 

사람이든 사물이든 목적어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제 8 계명이 대상의 구별 없이 모든 도둑질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제 10 계명이 제 7 계명과 제 8 계명 그리고 다른 계명들과 관련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 10 계명은 알트의 주장대로 도둑질에 관하여 일차적으로 말하고 있는 

계명이 아니다. 도우마는 알트가 제 8 계명 논의에 있어서 유괴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불러  일으킨 것을 계기 삼아서 언약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삼거나 파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며 누리도록 허락하신 자유를 박탈하는 일인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8 계명과 관련지어 오늘날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유괴하는 일, 

테러범들이 사람들을 공중납치하거나 인질로 삼는 일 그리고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부정하게 

조장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자유를 빼앗는 악질적인 도둑 행위인 것을 유의해야 한다.  

3. 도둑질은 사회에 불신과 긴장을 조성시키며 사회의 질서를 위협하고 다른 사람이 유용하고 필요한 것을 

언제든지 소유하여 바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고통을 준다. 유괴범은 가족을 떼어 놓는 일을 하고, 음식 

 

12 Craigie, Deuteronomy, 161-162.  

13 Cole, Exodus, 160.  

14 Kaiser, Exodus, 425.  

15 Kalland, Deuteronomy, 58.  

16 Douma, Ten Commandments, 28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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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은 남을 굶주리게 하고, 의복 도둑은 더위나 추위로 고생하게 만들고, 가축 도둑은 농경을 

방해한다.17 삶이 힘든 농경 목축 사회에서 물건을 도둑질하는 일은 죽음을 가져올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이었다. 그래서 유괴는 사형으로 다스리고 물건에 대한 도둑질은 일으킨 손해의 충분한 

분량을 도둑 자신이 경험하도록 하는 배상으로 다스렸다.  

1) 출 22:1-4 에 의하면 가축을 도둑질한 경우 가축의 종류와 장물 소유 여부에 따라 2-5 배 사이의 배상을 

해야 했다.18 도둑질한 사람은 훔친 가축이 그의 손에 있는 경우 갑절로 배상해야 했다. 이것은 원상 

회복과 더불어 도둑이 의도했던 손실의 고통을 그 자신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도둑이 

훔친 가축을 잡아먹거나 팔아버린 경우 소는 다섯 배로 갚아야 하고 양은 네 배로 갚아야 했다. 그러나 

배상할 수 없을 경우 도둑질한 사람은 종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밤의 도둑은 정당 방어 차원에서 죽일 

수 있었지만 낮의 도둑은 그 생명을 취할 수 없었다. 이것은 도둑이라도 그 생명은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보여준다.  

2) 출 22:7-10(MT 22:6-9)는 원고의 증거 제시를 통한 피고의 도둑질은 갑절로(200%) 배상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고 레 6:2-7(MT 5:21-26)은 도둑질을 스스로 자백한 경우 오분의 일을 더하여(120%) 

배상하고 숫양으로 속건제를 드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이것은 자수한 도둑에게 벌을 낮추어 

줌으로써 자발적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권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20  

3) 함무라피 법전에 의하면 유괴나 왕 혹은 신전으로부터 도둑질 한 것은 10-30 배로 갚아야 했고 배상할 

수 없는 경우 죽음을 부여했다. 앗시리아에서 도둑질에 대한 벌은 죽음, 사지 절단, 강제 노동 등을 

 

17 Stuart, Exodus, 465.  

18 [출 22:1-4(MT 21:37-22:3)] (1)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무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9 [출 22:7-10(MT 22:6-9)] (7)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의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레 6:2-7(MT 5:21-26)] (2)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3)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6)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 없는 숫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7)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20 Wenham, Leviticus,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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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였고 주전 8 세기 이후 주로 벌금을 물도록 했다. 이집트 신왕조에서는 2-3 배의 벌금을 물도록 

했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경우 100 대의 채찍질과 100 배의 배상을 포함하고 무덤을 도굴하면 

죽음을 당하도록 했다.21 도둑질에 대한 이러한 고대 근동의 처벌은 구약의 처벌보다 훨씬 엄격하였다. 

이렇게 구약의 법이 관대한 것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가난의 혹독함에 대하여 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제 8 계명과 관련된 규례들      

1. 훔치는 대상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제 8 계명은 도둑질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밝히고 도둑질을 금하며 

도둑질에 대한 처벌을 밝히는 개별적인 사례법들에 의해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대표적인 예들은 

언약서(출 20:22-23:33)와 신명기(12-26 장)에서 찾아 볼 수 있다.22 

2. 제 8 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언약서의 사례법들(출 22:1-15, 30; 23:4-5)이 있다.  

1) 출애굽기 22 장에서 훔치는 대상으로 돈이나 물품(7 절, 1 번) 혹은 의복(9 절, 1 번) 혹은 그 밖의 

물건(9 절, 1 번)이 언급되지만 주로 소, 양, 나귀(1, 4, 9, 10 절) 등이 언급되어 있다. 소나 양이나 나귀 

등의 가축은 사람을 위해 일을 하고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는 생계 수단이요 생산 수단이었다. 도둑질을 

금하는 것은 생존 수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도둑질은 배상으로 갚아야 

했다.  

2) 같은 맥락에서 밭과 포도원의 소출도 실수로 놓인 짐승이나 불에 의한 것이든 도둑질같이 의도적인 

것에 의한 것이든(5-6 절) 손실이 일어나면 생계 수단에 문제가 일어나는 셈이었다.  

3) 이웃이 맡긴 것이나 이웃에게서 빌려온 것에 대한 규례들(7-13 절)은 이웃의 재산과의 문제가 단지 

도둑맞거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의 문제를 넘어 상실이나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짓을 말할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대로 설명하고 여호와로 맹세하는) 이웃에 대한 신뢰의 문제 그리고 이웃을 기꺼이 

도우려는(농경을 위해 가축을 빌려 주거나 부재시 돌보기 위해 가축을 맡아 주는) 미덕의 문제까지 

관련되어 있는 것을 보여 준다.  

4) 재산과 도둑질에 관련된 사례법의 핵심인 소와 양은 가정의 장자처럼 소와 양의 초태생을 팔일만에 

여호와께 바치라는 규례에 다시 언급된다. 이것은 제일 중요한 생계와 생산의 수단인 가축의 초태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가축에 절대적인 가치를 둘 가능성을 상대화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 제 8 계명은 재산 자체의 특별한 보호뿐만 아니라 재산의 

정기적인 양도까지 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의 소유가 불가침의 권리에 의한 것이 결코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존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1 NIDOTTE I: 879, # 1704.  

22 Miller, Ten Commandments,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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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8 계명의 중심 대상인 소와 나귀의 문제가 제 9 계명과 관련이 있는 일련의 규례들(출 23:1-3, 6-

9)의 중간(출 23:4-5)에 다시 나온다.23  

① 원수의 소나 나귀일지라도 길 잃었을 때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미워하는 자의 나귀라도 

엎드려졌을 경우 도와 짐을 부려줄 것을 명하는 이 규례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재산의 보호, 

배상, 포기와 관련된 것은 물론이고 원수의 재산일지라도 돌보아 줄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제 8 계명과 연관된 원수 사랑에 대한 교훈을 통하여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에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24  

② 출 23:4-5 과 병행되는 신 22:1-4 은 보다 확장하여 길 잃은 소나 양이나 나귀뿐만 아니라 의복을 

비롯한 이웃의 잃어버린 모든 것을 포함하며 돌려주는 것은 물론이고 돌려주기 전에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언급하고 있다.25 신 22:1-4 에 세 번 반복되는 “못 본 체 하다, 자신을 숨기다”라는 

표현은 이웃이 부탁하여 맡긴 경우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돕는 것과 반대되는 수동성(受動性 passivity)과 무위(無爲 inaction)를 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141)은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잘 풀이하고 있다. 

3. 대체로 제 8 계명과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신 23:19-24:16[MT 23:20-24:16]의 규례들은 주로 

제 9 계명의 이해에 도움을 주는 규례들(신 24:17-25:4)과 중첩되며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이 두 부분은 특별히 대부와 관련된 이자와 전당물 그리고 품삯 문제에 있어서 가난한 이웃을 

배려하도록 하고 있다.  

 

23 [출 23:1-9] (1)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4)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24 Miller, Ten Commandments, 322-323.  

25 [신 22:1-4] (1)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2)네 형제가 네게서 멀거나 또는 네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네 집으로 끌고 가서 네 형제가 찾기까지 네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3)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의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체하지 말 것이며 

(4)네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395 

 

1) 신 23:19-20[MT 23:20-21]은 대부에 대한 이자를 타국인으로부터는 취할 수 있지만(cf. 신 15:6; 28:12) 

형제로부터는 취하지 말라고 말한다(출 22:25). 신 24:10-13 은 꾸어줄 때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꾸는 자가 전당물을 집밖으로 가지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취할 것이지만 가난한 자의 

옷같은 전당물은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명한다(출 22:26-27). 이것은 대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의 이익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레 25:35-38).26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대부, 전당물, 이자와 관련하여 위에서 

아래로 재물이 유통되도록 하여 갖지 못한 자가 함께 생활하도록 도울 때 제 8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2) 신 23:21-23[MT 23:22-24]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갚기를 더디 하지 말고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이것은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것을 자신을 위해 간직하고 

있지 않는 것임을 보여준다.  

3) 신 23:24-25[MT 23:25-26]은 이웃의 포도원과 곡식밭의 소출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언급하며 

지나가는 여행자들이 기본 욕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 포도나 이삭을 따서 먹는 것을 허용하지만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거나 이삭을 낫으로 베어서 취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규례는 여호와의 

은혜로운 섭리로 주어진 수확물이 수고한 농부에게 속한 것을 인정하는 한편, 필요한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보일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규례는 개인의 재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과 개인의 재물이 악의적인 착복으로부터 보호되는 것 사이의 아주 적절한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4) 신 24:6 에는 맷돌이나 맷돌의 위짝을 전당잡으면 생명을 전당잡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생명 유지에 

긴요한 물품을 전당잡지 말라는 규례가 나온다. 그리고 신 24:7 에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의 

핵심 내용을 보여주는 규례, 즉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유괴범을 죽이라는 

규례가 나온다. 신 24:6-7 에 중심 되는 단어는 “생명, 사람”을 뜻하는 נֶפֶש[네페시]”라는 단어이다. 이 

두 구절은 제 8 계명이 생명을 훔치는 유괴와 생명 유지의 수단에 대한 법적인 박탈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명임을 보여준다.  

5) 신 24:14-15 은 가난하여 그 생명이 품삯에 달려 있는 품꾼에게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당일에 

품삯을 주어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고 명하고 있다. 레 19:13 은 품삯을 제 때 주지 않는 것과 

도둑질/강도질의 연관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약 5:1-6 은 신약시대에도 이러한 8 계명 위반이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6  [레 25:35-38] (35)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37)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 주지 말라 (38)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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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24:14-15]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 יֹון  אֶבְׁ י וְׁ  싸히르 아니 브에브욘]은 너희 형제든지 네  שָכִיר עָנִִ֣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타아쇼크](레 1913 억압하지) 말며 15 그 

품삯[ כָרוֹ  스하로]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삯을  שְׁ

간절히 바람이라[ ו שֶֹ֑ אֶת־נַפְׁ נֹשֵא  הוּא  אֵלָיו   그리고 그것 위에 그가 그의 목숨을 놓고 있기“  וְׁ

때문이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레 19:13]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גָזַל[가잘])하지 말며 품군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라 

[약 5:1-6] (1)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2)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6)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니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 신 24:17-18 은 신 24:10-13 처럼 전당물을 다루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속량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고 과부의 옷을 전당잡지 말고 객이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다. 신 24:19-22 도 애굽의 종살이를 기억하며 사회의 약자인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곡식과 과일을 추수한 후에 남은 것을 그대로 둘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제 8 계명을 지키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맡겨 주신 재물을 객과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함께 사는 것이다. 야고보는 외모에 치중하여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권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자기 발등상 아래 앉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부자는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임을 상기키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음이 

부요한 가난한 자들에게 이웃 사랑을 실천하라고 권면하였다(약 2:1-9).    

7) 제 8 계명과 관련된 일련의 규례들 가운데 동기를 부여하며 순종을 장려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다.27 

이것은 제 2 계명과 제 3 계명과 제 5 계명 자체에 동기 부여하는 구절이 들어 있는 것과 흡사하다. 

①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애굽 땅 종살이 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입고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신 24:18, 22).  

② 이스라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여호와 앞에 의가 될 것이지만(신 24:13, 19) 불순종하면 여호와께 죄가 될 것이다(신 24:15).   

  

 

27 Miller, Ten Commandments,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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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8 계명과 관련된 내러티브들      

1. 요셉과 그 형들 

1) 유다가 형제들에게 “우리가 우리 동생(=요셉)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한 제안은 사람을 탈취하는 도둑질이 

몸값을 받고 팔거나 석방해 주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요셉은 “רִים תִי מֵאֶרֶץ הָעִבְׁ  I was really stolen out of [구노브 구나브티 메에레츠 하이브림] גֻנֹב גֻנַבְׁ

the land of Hebrews. 나는 히브리 사람들의 땅에서 [정말로 도둑맞아/유괴되어 강제로] 끌려왔다(창 

40:15; cf. 물건이 주어: 출 22:7[MT 6 גֻנַב 브구나브]).”라고 말했다. 형들의 제 וְׁ 8 계명 위반으로 인해 

요셉은 편안했던 보금 자리 가정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살이를 해야만 했다.  

3)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는 유괴는 경제와 늘 연관을 맺으며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목숨을 훔쳐서 

그 훔친 대상이 생산을 위한 기계가 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극악한 범죄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자유를 제한하는 것, 노예를 만드는 것, 경제적 생산을 강요하는 것, 착취하는 

것 등은 모두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야곱과 라반 

1) 야곱은 피곤하고 허기진 형 에서의 약점을 이용하여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얻음으로써(창 25:27-

34) 형을 한 번 속이고(창 27:36)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얻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음으로써(창 27:5-30) 형을 또 한 번 속였다(창 27:36).  

2) 외삼촌 라반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칠년을 일한 야곱을 속이고 큰 딸 레아를 주었고 1 주일 후에 

라헬을 주며 다시 칠년 동안 일을 하게 하였다(창 29:18-30).  

3) 야곱은 육년 동안 염소 가운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양 가운데 검은 것과 얼룩무늬 있는 

것을 품삯으로 받기로 하고 꾀를 부려 튼튼한 것을 자기 것이 되게 하고 약한 것을 외삼촌의 것이 되게 

하였다(창 30:31-43).  

4) 라반의 아들들의 불평을 듣고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음을 보고 야곱이 귀향에 대한 의사를 비칠 

때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 집에 분깃이나 유산이 없고 아버지가 그들을 팔고 그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말하며 야곱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다(창 31:1-16).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였고, 야곱은 외삼촌이 모르게 가만히 식구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쳤다(창 31:17-22). 

라반은 칠일 길을 쫓아가서 도망친 야곱에게 이르렀다. 거기서 라반과 야곱은 언약을 맺은 후 각자의 

고향으로 향했다(창 31:18-55).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말할 때 그리고 라반에게 말할 때 각각 한 

번씩 라반이 열 번이나 품삯을 바꾸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지켜주신 것을 언급한다(창 31:7-9,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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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곱과 라반에 대한 내러티브는 강자가 약자에게 정당한 품삯을 주는 것의 중요성과 부르짖는 약자를 

위해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다.  

3. 아간 

1) 아간은 “여리고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수 

6:17-18).”는 명령을 어기고 “여호와께 범죄하고 언약을 어기며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수 7:11).” 아간이 시날 산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되는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 취하여 그의 장막 땅 속에 감춘 죄는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었다(수 

7:20-21).  

2) 아간의 죄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더럽히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가져왔다. 하나님의 진노는 훔친 물건들 그리고 아간과 관련된 모든 것 (그의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는 것을 통하여 사라지게 되었다. 진멸의 

대상이었던 가나안 기생 라합의 정탐군을 살려준 행위로 통한 믿음으로 인해 그녀 자신과 그녀의 

아버지 가족들과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던 것과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을 탐내어 도둑질한 것으로 인해 그와 그의 가족들과 가축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진멸되었다.  

3) 아간은 탐내어 훔친 것을 누리기 전에 그의 목숨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사형으로 다스릴 배교, 우상 숭배, 신성 모독, 안식일 위반과 같은 수준의 범죄인 

것이 밝혀진다.         

4. 아합과 이세벨 

1) 나봇의 포도원을 탐낸 아합은 이세벨의 도움을 받아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과 그 아들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취했다(왕상 21:).  

2)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거짓 증언하고 불법적인 살인을 하고 도둑질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예언하게 하셨고(왕상 21:17-24) 

아합의 회개를 보시고 지연시키셨지만(왕상 21:27-29) 선언된 말씀대로 무서운 심판을 

시행하셨다(왕상 22:34-38; 왕하 9:30-37).   

5. 회복기의 귀족들 

1) 회복기 가난한 백성들과 그들의 아내들이 흉년에 곡식을 얻고자 밭이나 포도원이나 집을 저당 잡히고 

자녀를 종으로 팔 수 밖에 없어 크게 부르짖었다(느 5:1-5).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출 

22:22-23; 신 24:15)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크게 진노하며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고 이자 받기를 그치고 저당 잡은 모든 것을 돌려주라고 

권면하였다(느 5:6-11). 귀족과 민장들은 느헤미야에게 순종하며 저당 잡은 것을 돌려보내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기로 했고 제사장 앞에서 약속 시행을 맹세하였다(느 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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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약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시는 것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많이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물처럼 부유한 사람들부터 가난한 사람에게로 재물이 흘러내려가도록 하는 공동체를 건설하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 제 8 계명과 관련된 다른 성경 구절들      

1. 선지서: 선지자들은 부유하고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을 엄중하게 

질책하였다.  

1) 포로 이전 시대의 이사야와 미가는 유다를 향해 경고하였다(사 3:14-15; 10:1-2; 미 2:1-5).  

① [사 3:14-15] (14)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그잘라트 헤아니]이 너희의 집에 있도다 (15)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냐[우프네 아니임 티트하누]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② [사 10:1-2] (1)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2)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리그졸<가잘 미시파트 아니예 아미] 과부에게 

토색하고[과부들이 그들의 노략물이 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야보주<바자즈] 자는 화 있을진저  

③ [미 2:1-5] (1)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밭들을 탐하여 빼앗고[가잘루<가잘]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나싸우<나싸]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아시쿠<아샤크] 

(3)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4)그 

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5)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2)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경고하였다(암 2:6-8; 5:10-15).  

① [암 2:6-8] (6)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궁핍한 자를 팔며[cf. 창 

37 장 요셉] (7)힘 없는 자의 머리를 띠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cf.  נָטָה 

to pervert 출 23:2; 신 24:17 ]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cf. 출 22:26; 신 24:13] 

② [암 5:10-15] (10)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11)너희가 힘 없는 자를 밟고[보샤스헴<보샤스 폴렐어간] 저에게서 밀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12)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초르레<차라르 차디크]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에브요님 히투<나타 히프일어간] 자로다 (13)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14)너희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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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15)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3) 말라기는 회복기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어긴 것을 지적하였다. 

말라기는 제 8 계명을 포함한 계명 위반하는 일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으로 묘사한다(말 3:5). 

말라기는 또한 십일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으로 묘사한다(말 3;8-

9). 십일조는 하한선이지 상한선이 아니다.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러이 바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보다 적게 바치며 인색하거나 억지로 바치는 것은 영적인 도둑질이다(cf. 고후 9:5-15).    

① [말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군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오시케<아샤크 스하르-싸히르 

알마나 브야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마테<나타 히프일어간 게르]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② [말 3:8-9] (8)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9)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4) 예레미야와 호세아는 백성의 범죄 가운데 살인, 간음, 거짓 맹세 등과 함께 도둑질을 지적하였다(렘 

7:9; 호 4:2).  

① [렘 7:9-10] (9)너희가 도둑질하며[가노브]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11)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② [호 4:1-3] (1). . .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2)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가노브]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임이라 (3)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2. 사무엘서와 예레미야서 

1) 사무엘서 저자는 비유적으로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친 것을 묘사한다(삼하 15:6). 

2) 예레미야도 비유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한 것으로 묘사하였다(렘 23:30).  

3) 예레미야는 붙들린 도둑이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거짓 신들을 섬기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을 선언했다(렘 2:26).  

3. 욥기 

1)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제 8 계명과 관련된 욥의 죄를 지적하였으나(욥 22:6-9), 욥은 자신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제 8 계명을 위반한(욥 24:2-12)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잠잠히 계시는 

것을 지적하였다(욥 24: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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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욥 22:6-9 (엘리바스)] (6)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목마른 한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주린 자에게 식물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8)권세 있는 자가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가 거기서 사는구나 (9)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② [욥 24:2-4, 9] (1)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개역: +어찌하여]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2)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cf. 신 19:14)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cf. 창 31:18) (3)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cf. 신 24:17; 출 22:22) 

(4)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cf. 출 23:2, 6; 암 2:7) 세상에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5)그들은 거친 땅의 들 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6)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 둔 포도를 따며 (7)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위에 덮을 것이 없으며(cf. 출 22:26-27; 신 24:12-13) (8)산중 

소나기에 젖으며 가리울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9)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으므로 (10)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11)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12)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2) 나중에 욥은 제 8 계명과 관련하여 자신이 결백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한다(욥 31:13-32, 38-40).  

 [욥 31:13, 16-17, 19-21, 24-25, 29, 31, 38-39] (13)만일 내가 언제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 . . (16)[만일]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하였다면] (17)[만일]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아니하였다면] . . . (19)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체 했다면 (20)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21)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 . . (24)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25)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 . . (29)[만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뽐내었다면] . . . (31)[만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는가[아니하였다면] . . . (38)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39)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28  

4. 잠언 

 

28  개역은 조건절과 귀결절을 번역할 때 “내가 언제 . . . 하였던가”라는 수사의문문과 

“그리하였으면 . . . ”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개역개정은 조건절을 “만일 . . . 하였다면”으로 표현하고 

귀결절을 바로 뒤이어 번역했고 조건절 다음에 실상을 말하는 삽입절이 나오는 경우 개역처럼 “내가 

언제 . . . 하였던가 실상은 . . . 하였노라”라고 번역하였다. 위의 개역개정 본문에 첨가된 대괄호 안의 

이탤릭체로 된 부분은 조건절을 일관되게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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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언 22 장에는 빈부에 대한 교훈을 주는 구절들이 들어 있고(잠 22:2, 7), 제 9 계명과 

관련지으며  제 8 계명을 범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탈취하는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구절들이 들어 

있으며([잠 22:16, 22-23), 보증을 서는 일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구절이 들어 있다(잠 22:26-27).   

① [잠 22:2, 7] (2)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 .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② [잠 22:16, 22-23] (16)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오셰크 달]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 . . (22)약한 자를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티그졸<가잘 달]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트다케<다카 아니] 말라 (23)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③ [잠 22:26-27] (26)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27)만일 갚을 

것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2) 잠언은 가난한 자가 생존을 위해 도둑질을 하게 되는 일을 언급하며 그럴 경우 멸시 당하지는 않겠지만 

들키면 7 배나 갚아야 할 것을 경고한다(잠 6:30).  

3) 야게의 아들 아굴은 하나님께 구한 두 가지일 즉 제 9 계명과 관련하여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하고 제 8 계명과 관련하여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가나브티]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 30:8-

9).”라고 말한다. 여기서 도둑질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죄로 묘사되고 있다.  

5. 신약: 신약에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언급되어 있는 구절들은 마 19:18; 막 10:19; 눅 18:20; 롬 2:21; 

13:9; 고전 6:10; 엡 4:28; 딛 2:10; 벧전 4:15 등이다.  

6. 제 8 계명의 준수: 재물의 가치 그리고 청지기직        

1.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돌보시며 보존하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다.  

1)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시 

24:1).” 바울은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행 

14:15)”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행 14:17).”고 증언하였다.  

2) 창조주요 섭리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아 다스리도록 하셨다. 전도자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개역: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전 5:18-19).”고 말했다. 

2.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것을 경작하며(עבד[아바드]) 지키게(שמר[샤마르]) 

하셨다(창 2:15). 이것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인 것을 잘 보여준다. 아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의 선한 청지기로 부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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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8 계명은 우리 각자에게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유 재산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써야 할 청지기적 책임이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도둑질하는 것은 이웃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인하고 빼앗는 행위이다. 제 8 계명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더 나아가 제 8 계명은 맡은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명령하는 

계명이다.  

2) 청지기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집을 짓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생산하지만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절대적 주인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우리와 우리 이웃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므로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 

이웃의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유 재산을 선용할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선한 일에 잘 써야 한다.  

3) 우리는 한편의 사유 재산의 권리와 소유권 그리고 다른 한편의 청지기적 책임과 의무 사이에 있는 

팽팽한 줄을 타고 산다.29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와 청지기적 의무라는 두 

가지 원리에 대하여 동등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3. 우리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이웃으로부터 취할 때 우리는 그 이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30  

1)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독생자까지 포함한 모든 필요한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다. 모든 도둑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행위이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도둑질은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2)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시며 그것을 즐기며 선하게 사용할 권리와 책임을 주셨다. 

우리 이웃이 사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에게 주신 것을 취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모든 도둑질은 우리 

이웃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공격하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4. 잠언은 게으름이 가난의 한 원인인 것을 지적하고(잠 6:10-11; 24:33-34), 가난이 도둑질의 유혹을 

가져오는 것을 지적한다(잠 30:8-9). 도둑질의 유혹을 피하는 길은 경제적인 독립을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며 정직하게 소득을 얻는 것이다. 

1) 바울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살후 3:10).”고 말하며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는 게으름의 죄를 

짓지 말고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던 자신을 본받아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권면하였다.  

 

29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13.  

30  Ryken, Written in Stone,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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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이 일함으로써(골 3:23) 소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즐기며 최상의 업적을 쌓고 믿지 않는 자들의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자립해야 한다(살전 

4:11-12).  

3)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의 반대는 남에게 베푸는 것이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엡 4:28).”고 권면하였다. 이 권면은 도둑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은 후 

도둑질을 그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 나아가 부지런히 일하여 올바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4) 우리는 우리의 직업을 돈을 벌고 사치품을 사는데 필요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으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제적 자립을 얻고 필요한 사람을 도울 목적으로 우리의 일을 성실하게 해야 

한다.31  

5. 제 8 계명은 단지 도둑질하지 말라는 금지에 국한된 계명이 아니라 재물을 포함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대한 청지기직에 대한 계명이다.  

1)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 부지런하고 정직하게 일하여 얻은 것이어야 한다. 재물을 

얻기 위해 부정직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할 수 있는 한 긁어모으려는 탐욕을 부리는 것은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2) 우리의 재물은 낭비되어서도 안 되고 자신만을 위하여 써도 안 된다(잠 21:20; 23:20-21). 재물을 마구 

허비하며 재물로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추구하는 것은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의 재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써야 한다(사 58:5-10; 갈 6:9-

10).  

3) 우리는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딤전 6:17-

19). 잠언은 우리에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잠언 

11:24-25).”고 가르친다.  

4) 바울은 주님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행 20:35).”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cf. 

눅 6:38; Didache 1:5).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청지기는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고 손을 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선한 일에 쓰는 사람이다.  

6.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근검절약(simple)하며 저축(saving)한 것으로 이웃을 위해서 너그럽게 

베풀며 나누는(sharing) 삶을 살아야 한다.  

 

31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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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것은 내 것이다. 내가 그것을 취할(take) 것이다.”라는 태도는 도둑의 태도이다. “내 것은 내 것이다. 

나는 그것을 간직할(keep) 것이다.”라는 태도는 보통 사람들의 이기적인 태도이다. “내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그것을 나눌(share) 것이다.”라는 태도는 제 8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이다.32 

2) 예수님은 그의 재림이 어느 때에 임할 줄 모르는 도둑같이 이를 것을 말씀하셨다(마 24:42-44; 계 3:3). 

우리는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에게 “주인에게 그 집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고 있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사는 복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눅 12:35-44).  

7.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행복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의 시간을 아끼지 않고 허비하는 것이나 우리의 

재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이고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8.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위반할 때마다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도둑질이 내포되어 있다.  

1)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할 경배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2)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대한 도둑질이 된다.  

3)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도둑질하는 것이다.  

4) 살인은 생명을 훔치는 것이고 간음은 순결을 훔치는 것이고 거짓 증언은 진실을 훔치는 것이다.  

5) 도둑질 중의 도둑질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범행이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다.  

6)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하고(레 11:45; 19:2; 벧전 

1:15-16)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해야 한다(마 5:48).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한다(마 5:16).  

7. 그리스도와 제 8 계명        

1.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 간음, 거짓 맹세에 대한 계명처럼 도둑질에 대한 계명을 다루시지는 

않으셨지만 재물 사용에 대한 교훈은 주셨다.  

 

32 Ryken, Written in Stone,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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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빈슨은 재물에 관한 예화의 첫 번째 보고가 성경 자체라고 지적하며 예수님의 38 개의 비유 중의 

적어도 12 개가 돈과 재물 사용에 대한 것이고 복음서는 매 여덟 절 중 한 절 정도의 비율로 돈 문제를 

다루고 빌립보서가 선교 후원에 대한 바울의 감사 편지인 것을 지적하였다.33 

2) 로빈슨은 또 어림수로 복음서의 육분의 일, 그리고 비유의 삼분의 일이 재물 사용에 대한 청지기직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예수님은 후원금 모금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 

문제를 그렇게 많이 다루셨다고 설명하였다.34  

2.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마 6:24; 눅 16:13).”라고 말씀하셨다.35  

1) 예수님은 재물의 문제를 다루는 제 8 계명이 유일무이한 경배의 대상으로 창조와 구원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요구하는 제 1 계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신으로 섬길 본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경고하며 재물을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2) 예수님은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미국 화폐에 

적힌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In this god we trust. 이 맘몬의 

신을 우리가 신뢰한다.”를 의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돈을 사용하든가 아니면 돈을 섬기며 

하나님을 이용하든가 둘 중의 하나이다.  

3) 돈의 주인 행세는 교묘해서 파리가 파리 잡이 끈끈이(flypaper)에 앉으며 “내 종이”하지만 그 끈끈이가 

“내 파리”하는 것과 같다. 다음 세 가지 경우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다. 

① 돈을 벌기 위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희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섬기는 

것이다(잠 22:1). 

②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사려는 것은 재물을 신으로 삼는 것이다(cf. 집 vs. 가정; 침대 

vs. 잠; 관심 vs. 존경; 편안 vs. 평안).  

③ 돈을 벌고 돈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무에 대한 관심을 어둡게 한다면 재물을 

섬기고 사는 것이다(마 6:25-34).  

3. 예수님은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땅이 아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마 6:19-21).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진정한 보물에 두도록 가르치셨다.36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33 Haddon W. Robinson, Making a Difference in Preaching, ed. Scott M. Gibson, (Grand Rapids: Baker, 

1999), 145.  

34 Ibid., 150.  

35 마 6:24 의 마지막과 눅 16:13 의 마지막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원문이 똑같으나 개역개정의 

마태복음에는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섬길 수 없느니라”라고 되어 있다.   

36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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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다(마 6:33). 예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들을 사귀면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해 주리라고 말씀하셨다(눅 16:9).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용한 재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며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우리를 맞으며 우리 때문에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환영해 줄 것인가? 우리의 투자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의 재물)에 충성된 자는 큰 것(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삶)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눅 16:10).”라는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으며 

재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4. 자기만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눅 12:13-21)와 

손을 펴서 주지 않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태를 보여주는 

비유(눅 16:19-31) 그리고 재물을 택하고 주님을 떠나간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눅 18:18-30; 마 19:16-

30)는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재물의 위험을 잘 묘사하고 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킬 계명들 

중의 하나로 “도둑질하지 말라”를 지적하셨다(마 19:18; 막 10:19; 눅 18:20). 부자 청년이 제 8 계명을 

비롯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재물 문제에 

대한 다른 측면 즉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 주라”는 처분과 배분의 문제를 

지적하셨다(눅 18:22). 예수님은 근심하며 떠나가는 큰 부자 청년을 보시고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셨다. 재물을 신으로 삼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cf. 고전 6:9-10).  

5. 예수님은 마리아가 삼백 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지극히 비싼 향유를 그의 머리에 부은 일이 그의 장례를 

위한 것이라고 기뻐 받으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온 천하에 마리아의 이 선행도 말하여지리라고 

말씀하셨다(요 12:1-8; 마 26:6-13; 막 14:3-9).  

1) 선행을 할 기회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주변에 두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을 위해 자신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지극한 정성으로 

최상의 물질을 드려 섬기는 것이다.  

2) 우리는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지극히 비싼 향유로 헌신했던 마리아의 주님 사랑을 본받으며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주님께 하듯이 이웃이 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될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 때에 돌보고 옥에 갇힐 때 가서 

보는 일을 실천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마 25:31-40).  

6. 예수님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 자기 

영혼을 내던져 죽음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들과 함께 자신을 헤아려지게 하면서 그 자신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악을 떠맡으며 기도하셨다(사 53:12).  



408 

 

1)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실제로 3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렸다.37 그 셋 중 두 사람은 그들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한 사람은 그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한 번도 취해 본 적이 없으나 그가 담당한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 당하고 강도로 헤아려지며 

그가 빚지지 않은 빚을 갚고 모든 의무를 이행하며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아 죽었다.  

2) 제 8 계명을 위반한 적이 없고 제 8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신 그리스도는 모든 도둑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도둑은 십자가에 달렸던 한 강도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눅 23:42).”라고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고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3) 그리스도 좌우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처럼 우리는 모두 도둑이다. 우리가 도둑질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도록 하는 데 직장에서 잘못 사용한 한 시간이나 사무실에 돌려주기를 잊어버린 한 물품이나 회사 

비용으로 건 개인적인 장거리 전화 하나나 가게에 너무 비싼 값을 매긴 물건 하나이면 충분하다.38 

회개한 강도는 로마의 진노를 받아 죽었지만 그의 죄책을 지고 그 곁에서 죽어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을 비롯한 어느 계명을 

어겼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어떤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보배 중의 보배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다.   

8. 제 8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10-111)  

1) HC 110. 제 8 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절도죄(출 22:1; 고전 6:10)와 강도죄(고전 5:10)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도둑질은 

폭력에 의하든 합법을 가장하든 이웃에게 속한 소유를 우리 자신을 위해 도용하는 모든 악한 속임수와 

책략을 포함합니다(눅 3:14; 살전 4:6; 약 5:1-6). 여기에는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것(신 25:13-16; 잠 

11:1; 겔 45:9-12), 거짓 광고를 통하여 상품을 파는 것, 돈을 위조하는 것, 지나치게 많은 이자를 받는 

것(시 15:5; 눅 6:35),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밖의 모든 수단이 포함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탐욕(눅 12:15; 엡 5:5; 고전 6:10)과 그가 주신 은사들을 함부로 쓰거나 허비하는 것(잠 21:20; 

23:20-21; 눅 16:10-13)도 금하십니다.  

2) HC 111. 제 8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거나 해야 할 모든 

경우에 내 이웃의 유익을 증진시키고, 남들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남들을 대하며(마 7:12), 

더 나아가 궁핍한 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을 해야 합니다(엡 4:28; 사 58:5-10; 갈 6:9-10).   

2. 제 8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4; 대교리 문답[WLC] 141)  

 

37 Ryken, Written in Stone, 182.  

38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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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SC 74. 제 8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타인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늘리는 것입니다(잠 27:23; 28:19; 창 30:30; 47:14, 20; 레 25:35-37; 신 22:1-4; 

출 23:4-5; 빌 2:4; 딤전 5:8).  

2) WLC 141.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있어서 진실하고 신실하고 공의로운 것(시 15:2, 4; 슥 7:4, 10; 8:16-17);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줄 것을 주는 것(롬 13:7); 불법 점유된 물건을 정당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레 

6:2-5; 눅 19:8); 우리들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아낌없이 주거나 이자 없이 빌려주는 

것(눅 6:30, 38; 요일 3:17; 엡 4:28; 갈 6:10); 이 세상 재물에 대한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애정을 절제하는 

것(딤전 6:6-9; 갈 6:14); 우리의 육체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하고 편리하며 우리의 형편에 적합한 

것들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사용하고 처분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하는 것(딤전 5:8; 잠 

27:23-27; 전 2:24; 3:12-13; 딤전 6:17-18; 사 38:1; 마 11:8); 합법적인 직업을 갖고(고전 7:20; 창 2:15; 

3:19) 부지런히 일하는 것(엡 4:28; 잠 10:4); 검소하게 사는 것(요 6:12; 잠 21:20); 불필요한 소송(고전 

6:1-9)과 보증 혹은 그와 비슷한 약속(잠 6:1-6; 11:15)을 피하는 것; 그리고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우리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고 증진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레 25:35; 신 22:1-4; 출 23:4-5; 창 47:14, 20; 빌 2:4; 마 22:39).   

3. 제 8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5; 대교리 문답[WLC] 142)  

1) WSC 75. 제 8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부와 

재산[의 획득과 증진]을 부당하게 막거나 막을 만한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다(딤전 5:8; 잠 20:4; 24:30-

34; 엡 4:28; 잠 21:6; 살후 3:7-10).   

2) WLC 142. 제 8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8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약 2:15-16; 요일 3:17) 이외에도 절도(엡 4:28), 강도(시 62:10), 유괴(딤전 1:10), 장물 취득(잠 

29:24; 시 50:18); 사기 거래(살전 4:6),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것(잠 11:1; 20:10), 지계표를 옮기는 

것(신 19:14; 잠 23:10),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암 8:5; 시 37:21)이나 신탁(눅 16:10-12)에 있어서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것; 억압(겔 22:29; 레 25:17), 착취(마 23:25; 겔 22:12), 고리 대금(시 15:5), 뇌물 

수수(욥 15:34), 남을 괴롭히는 소송(고전 6:6-8; 잠 3:29-30), 공유지의 불법적인 사유화와 주민 추방(사 

5:8; 미 2:2); 가격 인상을 위한 매점 매석(잠 11:26), 불법적인 직업(행 19:19, 24-25); 우리의 이웃에게 

속한 것을 빼앗거나 억류해두기 위해 혹은 우리들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다른 모든 

부당하고 죄악된 방법(욥 20:19; 약 5:4; 잠 21:6); 탐욕(눅 12:15); 세상 재물에 대한 과대 평가와 지나친 

애착을 보이는 것(딤전 6:5; 골 3:2; 잠 23:5; 시 62:10; 요일 2:15); 세상 재물을 얻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일에 초조해하며 지나친 염려와 깊은 생각에 잠기는 것(마 6:25, 31, 34; 전 5:12); 남들의 형통함을 

보고 시기 질투하는 것(시 73:3; 37:1, 7); 더 나아가 게으르고(살후 3:11; 잠 18:9), 방탕하고, 낭비적 

노름을 하는 것; 그리고 여타의 방법으로 우리의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는 것(잠 21:17; 23:20-21; 28:19); 

그리고 우리 자신을 속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바른 사용과 안위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전 4:8; 6:2; 딤전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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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 제 9 계명      

1. 제 9 계명 본문      

1. 제 9 계명은 출 20:16 과 신 5:20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6 

רֵעֲךָ עֵד  16  ׃  שָקֶרלאֹ־תַעֲנֶה בְׁ
② 신 5:20 

רֵעֲךָ עֵד וְ  20  ׃ שָוְאלאֹ־תַעֲנֶה בְׁ
③ 두 본문의 차이 

•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한글 성경의 5 장 17 절에서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한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과 한글 성경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신명기 5 장 

21 절부터 마지막 33 절까지 3 절씩 차이가 난다. 그러나 BHS 는 히브리어 사본보다는 영어 

성경/한글 성경과 같은 절 구분을 하고 있다.  

• BHS 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의 5장 17 절(제 6 계명) 다음에 나오는 18절(제 7계명), 

19 절(제 8 계명), 20 절(제 9 계명) 앞에 각각 접속사  ְׁו[브]가 있는 것에 유의하면 대부분의 히브리어 

본문이 5 장 17 절에서 5 장 20 절까지를 한 개의 절 즉 5 장 17 절로 간주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 본 주해의 신명기 5 장의 절들에 대한 언급은 BHS 와 영어/한글 성경을 따른 것이다. 그러나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한 개의 절(5 장 17 절)로 간주하므로 신 5:20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7 인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9 계명 본문은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의 유무와 “거짓 증인”을 나타내는 

명명구의 두 번째 단어 선택에서 차이를 보인다.  

▪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출애굽기에는 없으나 신명기에는 붙어 있다. 신명기 본문의 접속사 

바브에 유의하여 번역을 한 것은 벌게이트역(+Douay-Rheims Bible)과 한글 개역의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는 번역이다.  

▪ “거짓 증인”을 표현하는 명명구로 출애굽기는   שָקֶרעֵד  [에드 샤케르]를 사용하고 신명기는  עֵד

 과 명명구를 이루는 단어로([에드]עֵד)”를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증인[에드 샤브] שָוְא

출애굽기는 שֶקֶר[셰케르]를 사용하고 있으나 신명기는 א  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샤브]שָוְׁ

단어는 모두 “거짓, 속임”을 뜻하고 있다. 이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에드 샤케르]는 “거짓 

증인”이라고 하고, [에드 샤브]는 “허위 증인”이라고 하면 구별이 될 것이다. 남영신(국어사전, 

2401)은 “허위”를 “거짓”으로 풀이하고 있다. 이 명명구가 부사적 대격으로  “대답하다”는 의미 

http://biblos.com/exodus/20-16.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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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 [아나]와 함께 쓰인 것을 직역하면 “거짓/허위 증인으로서 대답하다”가 되고 의역하면 

“거짓 증언하다/허위 증언하다/위증하다”가 된다.  

2) LXX (Septuagint): 출 20:16 = 신 5:20 

(출 20:16 = 신 5:20) οὐ ψευδομαρτυρήσεις κατὰ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μαρτυρίαν ψευδῆ 

[Brenton] (출 20:16 = 신 5:20)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 70 인역은 신명기를 맛소라 본문과 달리 접속사 바브가 없는 것처럼 번역하였으므로 출애굽기와 

똑같다.  

3) Vulgate 

(출 20:16) non loqueris contra proximum tuum falsum testimonium 

[Douay-Rheims Bible] (출 20:16)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신 5:20) nec loqueris contra proximum tuum falsum testimonium 

[Douay-Rheims Bible] (신 5:20) Neither shalt thou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ur. 

▪ 위의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하면 Vulgate 역과 Douay-Rheims Bible 은 히브리어 본문의 접속사 

바브의 유무를 잘 반영하고 있다.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 (신 5:20)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  

• (출 2016:)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 (신 5:20) 이웃을 모함하는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6) 네 이웃에 대해 위증하지 마라. 

• (신 5:20)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6)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 (신 5:20) 너희는 재판을 할 때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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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역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접속사 바브 유무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고 원문이 똑같은 것도 

똑같게 번역하고 있다. 나머지 한글 성경은 신명기의 접속사 바브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원문이 똑같은 것을 그대로 통일하여 번역한 것이 하나도 없다.   

② 개역개정의 “말라”와 “말지니라”는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③ 새번역의 신명기와 우리말성경의 신명기 그리고 쉬운성경의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이웃”이란 

명사가 갖고 있는 접미대명사 “너의, 네”를 생략하지 말고 원문대로 “네 이웃”이라고 번역했어야 

한다.   

④ 새번역의 “. . .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라는 직설법적인 번역은 명령 형식의 번역보다 못하다. 

새번역의 “거짓 증언” 앞에 붙인 출애굽기의 “불리한”과 신명기의 “모함하는”이란 수식어는 비분리 

전치사  ְׁב[브]의 의미를 밝히려는 것이다. 어느 한 쪽으로 통일하면 원문의 전치사가 동일한 것을 

보다 잘 반영하는 번역이 될 것이다.  

⑤ 새번역의 출애굽기의 “너희”와 쉬운성경의 신명기의 “너희는”은 원문이 단수인 것을 반영하지 못한 

오역이므로 원문의 단수를 반영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⑥ 접속사 바브 유무와 거짓 증언을 표현하는 어구의 차이를 고려하면 우리말성경이 “위증”과 “거짓 

증언”으로 다르게 번역한 것은 좋지만 동일한 나머지 본문에 대하여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유감스럽다. 

⑦ 쉬운성경의 신명기의 “재판할 때”라는 어구는 원문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의역일지 모르지만 굳이 

명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2. 제 9 계명 본문 번역 

1) 제 9 계명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문의 구조를 갖는다. 

명명구: 부사적 대격 전명구: 수식어 주어+술어 연결어 
 

자립형명사 의존형명사 접미대명사 명사 전치사 동사 부정어 접속사 

קֶר׃שִָּֽ   출 20:16 - לאֹ־  תַעֲנֶה  בְׁ  רֵעֲ  ךָ עֵד 

א׃ שִָּֽ  וְׁ  신 5:20 וְׁ  לאֹ־  תַעַנֶה  בְׁ  רֵעֲ  ךָ עֵד 

2) 접속사 바브는 “그리고”라는 뜻이고 개역의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처럼 “-도”를 써서 번역할 수도 

있다. 

3) 정형동사 תַעֲנֶה[타아네]의 어근 ענה[아나]는 전문적인 법률 용어로서 법정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이 서로 

답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4) 전치사와 접미대명사를 지닌 명사로 이루어져 있는 전명구로서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구 

רֵעֲךָ  ,는  반의적(adversative) 의미 즉 “대하여, 반대하여[브]בְׁ   에 들어 있는 비분리 전치사[브레아하]בְׁ

대적하여, 대항하여, against”라는 뜻을 지닌다(신 19:18; 삼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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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웃”을 나타내는  ַרֵע[레아]는 십계명 가운데 여기 9 계명에서 처음으로 한번 명시되고 제 10 계명에서 

3 번 더 명시된다. “이웃”의 의미는 무엇이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웃”은 일차적으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고(레 19:18)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 가운데 나오는 “원수”도 일차적으로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 중의 원수이기 때문에 

“이웃”의 개념에 동족인 원수도 포함된다(출 23:4-5; 잠 24:17; 25:21). 사랑의 대상으로 “타국인”이 

언급되는 것은(레 19:34) 이웃의 범위가 확대된 것을 보여준다. 신약 시대에도 이웃은 일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적용된다(롬 15:2; 약 4:12; 엡 4:25). 

②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이웃의 개념은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 제한성을 상실한다.  

•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은 민족, 종교, 빈부, 지식, 나이 등의 모든 구별을 뛰어 

넘는다(마 28:19; 엡 2:11-13). 예수님이 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눅 10:25-37)와 바울이 이방 

정부에 대한 언급 후에 이웃 사랑의 권면을 “다른 사람” 즉 “남을 사랑하라(롬 13:8)”고 표현한 것과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딛 3:4)”라고 표현한 것은 이웃의 

개념이 자기 자신의 부류(one's own kind)에 속한 범위를 넘어 민족도 초월하고 원수도 포함하며 

어떤 제한도 없어진 것을 보여준다.  

• 이웃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포함하여 우리의 길에 놓으신 모든 사람 즉 

우리가 우리의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할 수 있다.1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들의 길에서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으나 지나가 버린 것과 달리 사마리아인이 민족과 

적대적 감정을 초월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고 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취한 것은 바로 

이웃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③ 법이나 공적 규칙에서 “이웃”은 근접성이나 친밀성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실제적으로나 

잠재적으로나 법적으로 관계가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을 의미한다.2 따라서 “네 이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까이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שָקֶרעֵד   (6  [에드 샤케르]와   שָוְאעֵד  [에드 샤브]는 의존형 명사와 자립형 명사로 이루어진 명명구이다.  

① 명사 עֵד[에드]는 “증인”을 의미한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명사 שָקֶר[샤케르]는 שֶקֶר[셰케르]의 

휴지형인데 שֶקֶר[셰케르]는 “거짓, 속임”을 의미한다. 제 3 계명에서 설명한 대로 명사 א  는[샤브]שָוְׁ

헛됨(worthlessness, ineffectiveness, 무가치함, 비효과적임, 허사, 허망)과 거짓됨(falseness, deceit, 

fraud, 속임, 사기, 허탄,)이란 서로 관련된 두 가지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다(NIDOTTE IV: 53). 이 두 

가지 의미는 쓸모없고 결국 믿을 수 없는 대상에게 걸었던 기대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는 상황에서 

 

1 Douma, Ten Commandments, 233, 320.  

2 Stuart, Exodus, 466: “In laws and formal rules, neighbor has nothing to do with proximity or familiarity; 

your ‘neighbor’ connotes any other human being you may have dealings with, actually or potent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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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관련되고 적용된다. “공허한 말” 혹은 “무가치한 말”이 “거짓된 말”과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듯이 “공허한 것 혹은 무가치한 것”은 “거짓된 것”과 병행적으로 사용된다.  

② 많은 경우 א  에는  “거짓됨, 속임”의 개념이 들어 있고 이것이 일차적인 의미로 쓰인 것처럼[샤브]  שָוְׁ

보인다.   א 와 병행어로 “거짓, 속임”을 뜻하는 단어들은[샤브]שָוְׁ  이외에도  [셰케르]  שֶקֶר

 와(시 12:2[3]; 겔 12:24)[할라크]חָלָק 와(겔 13:6-9; 21:29[MT 34]; 22:18)[카자브]כָזָב

מָה  욥 11:11; 시 41:6[MT 7]; 슥)[아벤]אָוֶן 그리고 “부정, 악의”를 뜻하는 (욥 31:5; 시 24:4)[미르마]מִרְׁ

10:2) 등이 있다. 예언과 관련하여 א  는 거짓 예언을 나타내며 거짓된 복술과 병행구를[샤브]שָוְׁ

이루는데 사용된다(애 2:14; 겔 12:24; 13:6, 7, 9, 23). NIV 는 [샤브]를 출 23:1; 겔 12:24; 13:6-7, 23; 

21:29(MT 34); 22:28 등에서 “false 거짓”으로 번역하였다. 

③ 이미 살펴본 대로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제 3 계명 본문에는 “망령되이, 헛되이, 허망하게, 

허탄하게”라는 의미의 전명구 א 가 똑같이 나온다. 제[라샤브]לַשָוְׁ 3 계명과 가장 유사한 어구를 

사용하고 있는 출 23:1 의 “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는 [로 티싸 셰마 샤브] לאֹ תִשָא שֵמַע שָוְׁ

명령은 제 9 계명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허망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이웃에 대한 헛소문 혹은 거짓된 풍설을 들어 올려 퍼뜨려서는 안 된다. 신명기의 제 9 계명은 

제 3 계명에 나오는  א  라는 단어를 다시 쓰면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샤브]שָוְׁ

공동체의 복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의무인 것을 보여준다  

④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명기의 제 9 계명에 나오는 א 는 출애굽기의 9[샤브]שָוְׁ 계명에 나오는 

עֵד  와 동의어로서 “거짓, 속임”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명기의[셰케르]שֶקֶר

א  ,는 “witness of emptiness, worthlessness = empty witness 헛된/망령된 증인[에드 샤브]שָוְׁ

무가치한 증인, 허탄한 증인”에서 더 나아가 “witness of falsehood = false witness 거짓 증인, 허위 

증인, 위증자”를 의미하며 출애굽기의  와 똑같은 의미의 명명구인 것을 알 수[에드 샤케르]  עֵד שָקֶר  

있다.  

⑤ 구문적으로  명명구   שָקֶרעֵד  [에드 샤케르]와   שָוְאעֵד  [에드 샤브]는 부사적 대격으로 쓰였다. 

직역하면 “as a witness of falsehood 거짓 증인으로서” 그리고 “as a witness of emptiness/falsehood 

헛된/망령된/거짓/허위 증인으로서”가 된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의미는 같지만 다른 단어가 

사용된 것을 반영하려면 [에드 셰케르]는 “거짓 증인”으로, [에드 샤브]는 “허위 증인”으로 번역하면 

될 것이다. 우리말 “허위”는 “거짓”과 동의어이다.      

7) 제 9 계명의 원문을 직역하면 “너는 거짓//허위 증인으로서 네 이웃을 대적하여 대답하지 말라.”이다.3 

 

3 Miller, Ten Commandments, 344: “You shall not answer/testify against your neighbor as a false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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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 9 계명을 번역할 때 개역은 십계명 본문(출 20:16; 신 5:20) 그리고 예수님의 인용(마 19:19; 막 

10:19; 눅 18:20)에서 모두 “거짓 증거”로 번역하였으나 개역개정은 십계명 본문에서 “거짓 증거”로 

번역한 반면 예수님의 인용에서 “거짓 증언”으로 번역하였다.  

②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뜻의 “증거”보다는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말”이라는 뜻의 

“증언”이 더 적절한 번역이므로 십계명 본문과 예수님의 인용을 모두 “거짓 증언”으로 통일하여 

번역하면 좋을 것이다.  

③ “너는 거짓 증인으로서/허위 증인으로서 네 이웃을 해치려고 대답하지 말라.”는 직역은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허위 증언을 하지 말라.” 혹은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위증하지 말라.”는 

의역으로 바꿀 수 있다.   

8) 번역 

① (출 20:16)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② (신 5:20 [MT 17]) 그리고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허위 증언하지 말라 

2. 제 9 계명의 의미 

1.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종살이하던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공동체를 이루며 

제 6 계명, 제 7 계명, 제 8 계명을 통해 서로 서로의 생명과 성과 재산을 지키며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명령받았다. 그리고 제 9 계명에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이웃”임을 명심하도록 제 6-8 계명에 

암시되었던 “이웃”이 명시되며 이웃의 생명과 결혼과 재산의 보존을 돕는 법정의 공의 실행을 목적으로 

이웃과 법정 제도 자체가 보호되도록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그러므로 제 9 계명에는 두 가지 상호 보완적 요소, 즉 이웃을 거짓 고소와 거짓 증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이를 위해 법정 제도가 바르게 운영되는 것이 들어 있다.  

2. 제 9 계명의 일차적인 목적은 법정에서 언약 공동체의 자유로운 시민인 이웃을 거짓 고소와 거짓 

증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다. 열왕기상 21 장의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제 9 계명이 배격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제 9 계명의 이차적인 목적은 이웃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정 제도의 합당한 운영을 보전하는 것이었다. 법정의 합당한 운영은 재판관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며(출 18:21)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이 없고(신 16:19; 27:25; 출 23:8) 증인이 

사실만을 증언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을 때(출 23:1-3, 6-9; 레 19:15) 

이루어진다. 이러한 두 가지 목적은 상호 보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법정 제도의 운영은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웃이 거짓 증언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법정 제도의 합당한 운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3. 제 9 계명은 법정에서의 참된 증언과 공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말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와 진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주어진 계명이다. 

3. 증언과 법정의 공의  

1.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사람들이 늘 출입하는 성문에서 열렸으므로 오늘날 별도의 법정에 따로 출두하여 

재판을 받는 상황과 달리 일상 생활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지문 채취와 같은 과학적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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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갖는 일도 불가능하고 탐정이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일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고소한 자와 고소당한 자의 재판은 증인들의 증언에 좌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법정의 공의를 위해 재판관과 고소하는 자를 포함한 증인들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졌다.  

2. 법정 제도의 합당한 운영을 위해 재판과 재판관에 대한 규례들이 주어졌다.  

1) 모세는 힘들게 혼자서 재판하는 일을 하다가 “재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이를 미워하는 자를 택하여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출 18:21).”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 작은 일들에 대한 재판을 하게 하였다. 이스라엘에서 

재판은 성문에서 주로 그 지역의 장로들에 의해 주관되었다(cf. 룻 4:1-2).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전문 

재판관(대하 19:5-6[여호사밧]; 스 7:25[에스라])이 임명되었고 왕들(삼하 14:4-11[다윗]; 왕상 3:16-

28[솔로몬])이 재판을 했던 기록이 있다.  

2) 모세는 재판관에 대한 규례를 주었고 재판과 뇌물(שֹחַד[쇼하드])에 관한 교훈도 주었다.  

• [신 25:1-3] (1)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2)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거든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3)사십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지나치게 네가 네 형제로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 [신 16:18-20] (18)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19)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20)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 [레 19:15]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티싸 프네-달 lift up the 

face of the poor]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테흐다르 프네 가돌 honor the face of the 

great]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 [출 23:8]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 [신 27:25]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3) 모세와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뇌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 [신 10:17-19] (17)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19)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 [대하 19:7]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4) 잠언은 뇌물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훈을 준다.  

• [잠 6:34-35] (34)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35)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뇌물 [쇼하드])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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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17:8, 23] (8)뇌물([쇼하드])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 . . (23)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쇼하드])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 [잠 29:4]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뇌물([트루마])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 1.3.5. 다윗은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한(시 26:10)” 행악자와 달리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시 26:11).”라고 기도하였다. 

다윗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 자가 영영히 요동하지 않을(시 15:5)” 것을 

말했다.  

5) 모세가 율법을 주며 재판과 관련하여 뇌물을 받는 일을 금했는데도 불구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여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일이 많았다.  

①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삼상 13:3)과는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삼상 8:3).  

② 이사야는 부유한 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지도자들을 책망하였고 

여호와와 함께 높은 곳에 거할 자 가운데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들었다.  

• [사 1:23]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 [사 5:23]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는도다  

• [사 33:14-16] (14)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5)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16)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③ 다른 선지자들도 뇌물 받는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였다.  

• [겔 22:12]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네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암 5:12]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중함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궁핍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 [미 3:11] 그 두령은 뇌물([쇼하드])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 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 [미 7:3-4]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실룸])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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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에서 증인의 위력은 생사를 가를 정도로 대단하였다.4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한 두 증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다(왕상 21:3). 거짓 증인들 사이의 만장일치는 예수님(마 26:60-

61)과 스데반(행 7:13-14)의 재판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었다. 거짓 증인의 말은 언어 폭력이다.  

1) 모세는 위증하는 자를  라고 불렀다(출 23:1; 신 19:16). KB(I: 329)에 의하면[에드 하마스]   חָמָסעֵד  

[하마스]는 “violence 폭력, wrong 잘못”을 뜻하고  [에드 하마스]는 “witness who does wrong 

나쁜/악한 증인, false witness 거짓 증인”을 뜻한다. 위증하는 자( עֵד חָמָס   [에드 하마스], 신 19:16)가 

거짓 증인( עֵד שֶקֶר  [에드 셰케르])으로서 그 형제에 대하여 거짓을 증언하는( ר עָנָהשֶקֶ   [셰케르 아나], 

신 19:18)”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 관한 규례는 거짓으로 증언하는 일이 이웃을 해치려고 폭력을 

행사하는 일과 비슷한 것을 보여준다.  

• [출 23:1]   יֹת לִהְׁ עִם־רָשָע  ךָ  יָדְׁ אַל־תָשֶת  א  שָוְׁ שֵמַע  תִשָא  חָמָס לאֹ  ׃עֵד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에드 하마스])이 되지 말라  

• [신 19:16, 18] (16)אִיש לַעֲנֹות בֹו סָרָה׃  만일 위증하는 자([에드 하마스])가 כִי־יָקוּם עֵד־חָמָס  בְׁ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8) הִנֵה   נָּה  הָעֵד שֶקֶר  עדֵ־ש ק רוְׁ אָחִיו׃  עָּ בְׁ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5  

2) 다윗은 거짓 증인이 말로 폭력을 행사하는 자로 묘사하며 여호와께 그러한 자의 뜻에 그의 생명을 

맡기지 말라고 부르짖고(시편 27:12)6 자신을 괴롭힌 위증자들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 

 

4 Douma, Ten Commandments, 314. 

5 신 19:16, 18 에 나오는 두 명명구의 차이를 ESV, NASB, RSV 는 잘 드러냈으나 NKJV 와 NIV 는 잘 드러내지 

못하였다. 개역은 “위증하는 자”와 “위증인”으로 번역하여 NKJV 처럼 구별하지 못했다. 개역개정은 

“위증하는 자”와 “거짓 증언하여”라고 번역하여 구별하긴 했으나 두 번째 명명구를 동사처럼 번역해 버렸다. 

신 19:18 의 조건절의 직역은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었고 그의 형제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였다면”이다.  

• ESV: (16) If a malicious witness arises to accuse a person of wrongdoing, (18). . . if the witness 

is a false witness and has accused his brother falsely  

• NIV: (16) If a malicious witness takes the stand to accuse a man of a crime, (18). . . if the witness 

proves to be a liar, giving false testimony against his brother,  

• NKJV: (16) If a false witness rises against any man to testify against him of wrongdoing, (18). . . 

if the witness is a false witness who has testified falsely against his brother,  

6 [시 27:12]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עֵדֵי־שֶקֶר [에데 셰케르] NIV/ESV: false 

witness)와 악을 토하는 자( חָמָס יְׁ  פֵחַ   [여페아흐 하마스] NIV: breathing out violence; KB: witness of 

violence)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개역개정은 [에데 셰케르]를 개역의 신 19:18 처럼 “위증자”라고 번역하였으나 영어 성경의 번역처럼 “false 

witnesses, 거짓 증인들”이라고 번역하여야 할 것이다. [에데 셰케르]와 병행을 이루고 있는 명명구 

[여페하흐 하마스]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악을 토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NIV 는 분사처럼 “breathing out 

violence”라고 번역하고 ESV 는 “they breathe out violence”라고 번역하였으나 KB 는 [여페아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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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말한다(시 35:11-13).7 다윗은 위증인의 언어폭력 앞에서 괴로움을 당했으나 악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살았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고난의 종은 강포[하마스]를 행하지 않으셨고 그 입에 

거짓[미르마]이 없으셨다(사 53:9).8  

3) 잠언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짓 증언과 거짓말의 위험과 결과를 묘사하며 생명을 

구원하는 신실한 증인이 될 것을 교훈한다.  

• [잠 25:18]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에드 셰케르])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니라9  

• [잠 6:16-19] (16)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니 (17)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르숀 샤케르])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18)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19)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야피아흐 크자빔 에드 

샤케르])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10  

• [잠 12:17]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에드 시카림])은 속이는 말[미르마])을 

하느니라  

 

[에데]처럼 “witness”라고 풀이했다. KB 를 따르면 [여페하흐 하마스]는 [에드 하마스]처럼 “violent witness, 

malicious witness 폭력적 증인, 악의적 증인”의 의미를 갖는다.  

7 [시 35:11-13] (11)불의한 증인들(חָמָס  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에데 하마스] עֵדֵי 

질문하며 (12)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13)나는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에드/에데 하마스]란 명명구를 번역할 때 NIV 는 출 23:1 과 신 19:16 에서 “malicious witness”라고 

번역하고 시 35:11 에서 “ruthless witnesses”라고 번역하여 일관성을 보이지 못했으나 ESV 는 일관되게 

모두 “malicious witness(es)”라고 번역하고 시 35:11 의 각주에 “malicious” 대신 “violent”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개역개정은 출 23:1 에서 “위증하는 증인”이라고 번역하고 신 19:16 에서 “위증하는 

자”라고 번역하고 시 35:11 에서 “불의한 증인”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서 번역의 일관성이 없다.  

8 [사 53:9] 그는 강포(חָמָס[하마스])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거짓(מָה  cf. 잠 12:17)이 [미르마]מִרְׁ

없었다.  

9 인용된 잠언 구절들에서  שֶקֶר  는 “거짓 증언하는 사람(잠 25:18)” 혹은 “거짓 증인(잠[에드 셰케르]עֵד 

14:5)”이라고 번역되었다. קָרִים עֵד   은 “거짓 증인(잠 12:17; 19:5, 9)”이라고 번역되었고[에드 시카림]עֵד שְׁ

זָבִים   .도 “거짓 증인(잠 21:28)”이라고 번역되었다[에드 크자빔]כְׁ

10 KB(II: 917)에 의하면 어근 פוח[푸흐]에서 파생된  ַיָפִיח[야피아흐]는 사역능동어간 미완료 3 인칭 남성 

단수로 “to declare (someone telling lies), to testify 선언하다, 증언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거나 접두요소 

요드가 붙어 있는 “witness 증인”이라는 뜻의 명사이다. זָבִים כְׁ  의 반의적[야피아흐 크자빔]יָפִחַ 

병행구는 אֱמוּנִים אֱמֶת   신실한 증인(잠 14:5)”과“ [에드 에무님]  עֵד   진실한 증인(잠“ [에드 에메트]  עֵד 

14:25)”이고, 동의적 병행구는 “거짓 증인”을 뜻하는   עֵד שֶקֶר [에드 셰케르](잠 6:19; 14:5)와     עֵד קָרִים    שְׁ

[에드 시카림](잠 19:5, 9)이다.  [야피아흐 크자빔]에 대하여 개역개정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잠 

6:18)” 혹은 “거짓말을 뱉느니라(잠 14:5)” 혹은 “거짓말을 내는 자(잠 19:5)” 혹은 “거짓말을 뱉는 자(잠 

19:9)”로 번역되어 있으므로 통일해서 번역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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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14:25] 진실한 증인([에드 에메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야피아흐 

크자빔])은 속이느니라([미르마])11  

• [잠 14:5] 신실한 증인([에드 에무님])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에드 샤케르])은 

거짓말을 뱉느니라([야피아흐 크자빔])  

• [잠 19:5] 거짓 증인([에드 시카림])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야피아흐 

크자빔])도 피하지 못하리라  

• [잠 19:9] 거짓 증인([에드 시카림])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야피아흐 

크자빔])는 망할 것이니라  

• [잠 21:28] 거짓 증인([에드 크자빔])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12  

4. 모세는 이웃을 보호하고 법정 정의를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증인에 관련된 규례들을 주었다.  

1) 모세는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증언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그는 거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레 5:1 새번역).”라고 말하며 증인이 

증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것을 말했다.  

2) 모세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고 일월성신에 절하는 사람에 대한 고소를 접하였을 

때 자세히 조사하여 그것이 사실로 들어날 경우 그 사람을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을 

주면서(신 17:2-5)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는 죽이지 

말 것이라(신 17:6).”고 말했다. 모세는 도피성의 규례를 줄 때에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지만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라(민 35:30).”고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위증에 관한 규례를 주기 전에 먼저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라(신 19:15).”고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아무리 큰 죄라도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준다.  

3) 모세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절한 사람을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때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도록 하는(신 17:7)” 

 

11 잠 12:17 과 잠 14:25 에 나오는 מָה  에 대하여 KB(I: 636)는 전자를 “trick, fraud 속임, 사기”로[미르마]מִרְׁ

풀이하고 후자들 “disillusionment 환멸”로 풀이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와 

“속이느니라”라고 각각 번역하였다.   

12 잠 21:28 에 대한 영어 번역은 다음과 같다.  

 NJPS: A false witness is doomed, but one who really heard will testify with success.  

 NIV: A false witness will perish, and whoever listens to him will be destroyed (Or, but the words of an 

obedient man will live on.  

 ESV: A false witness will perish, but the word of a man who hears will endure.  

 NASB: A false witness will perish, But the man who listens [to the truth] will speak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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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례도 주었다. 고소당한 자에 대한 사형 집행에 고소한 자가 먼저 돌을 던지도록 한 것은 몇 마디 

거짓 증언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요구하는 일로 거짓 증언을 막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4) 모세는 신 19:16-21 에서 위증이 드러날 경우 위증자를 벌하는 다음과 같은 규례를 주었다. “(16)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17)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18)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언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19)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20)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21)네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이니라.” 이렇게 고소하는 자와 고소당하는 자가 함께 재판장 앞에 

서고 재판장이 사실을 자세히 조사한 후 고소한 자가 고소당한 자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 거짓 고소를 통하여 의도하였던 것이 그대로 고소한 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을 통하여 무고죄를 

저지르는 일을 막았다.  

5.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재판관과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사실에 따라서 공평하게 재판을 하고, 한 명의 

증인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들의 동일한 증언을 유효한 증언으로 삼고,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죄를 

지적했던 증인이 먼저 손을 대도록 하고,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하는 무고죄를 밝혀 위증한 사람을 그의 

의도와 맞먹는 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이웃의 명예와 재판 제도의 공평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제 9 계명이 재판에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것이므로 제 9 계명은 오늘날의 사법 제도에도 그 

원리가 적용된다.  

1) 도우마는 법정이 매우 중요하며 법정 제도를 통하여 정의가 구현될 때 평강이 임하게 되므로(시 72:1-

3) 공의와 평강이 서로 입을 맞춘다(시 85:10)고 말하며 오늘날의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에 요구되는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13    

① 재판관은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Audi et alteram partem = Hear the other side too! 상대편의 

말도 들으라!”라는 말처럼 재판 당사자들에 관한 모든 사실을 조사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평하게 

판결해야 한다. 실생활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와 같은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② 고소하는 사람은 반감이나 복수심 때문에 상대방을 불필요하거나 무고하게 고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③ 증인은 사실을 말하고 정말 사실만을 말해야 한다.  

④ 변호사는 고소당한 사람을 돕고 죄책의 증거가 있다면 그것을 기밀로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검은 것을 희다고 하거나 흰 것을 검다고 해서는 안 된다.  

⑤ 고소당한 사람은 죄책이 증명되었을 때 그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  

 

13 Douma, Ten Commandments, 31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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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145)은 법정의 공의와 관련지어 제 9 계명이 금하는 죄들로 “공적인 

재판에서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든 것, 거짓 증언을 제공하고 

거짓 증인을 세우고 고의적으로 출두하여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뒤집어엎는 것,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 악인에게 의인이 행한 것처럼 상을 

주고 의인에게 악인이 행한 것처럼 벌을 주는 것, 문서를 위조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소해야 할 때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들었다.  

4. 말과 명예의 가치       

1. 제 9 계명은 법정에서의 증언할 때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지켜져야 한다.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관심으로부터 이웃 사랑을 언어로 표현하는 관심으로 이동시키는 제 9 계명은 거짓 증언을 

포함하여 혀로 말미암는 모든 죄를 금하고 있다.  

1)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을 열거하며 십계명을 반영하고 있는 호 4:2 에 사용된 

 는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을 넘어서 일상 생활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속임“)[카헤시]כָחֵש

가리키므로 제 9 계명의 범위가 훨씬 확대된 것을 잘 보여준다.  

2) 잠언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잠 19:5).”는 말씀도 

병행적 표현을 통하여 거짓 증언과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교훈하고 있다.  

3) 이웃에 대하여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면 이웃의 생명, 결혼 그리고 재산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거짓 증언과 악의의 거짓말로 가득 찬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살 

수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제 9 계명은 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 다윗과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제 9 계명의 이해를 돕는 혀와 관련된 말을 하였다.  

1) 다윗은 도엑 같은 악인이 “날카로운 삭도”와 같은 “간사한 혀”를 가지고 선이 아닌 “악을 사랑”하고 

의가 아닌 “거짓을 사랑”하며 의인들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고” 의인들의 멸망을 꾀한 것을 

지적하며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하여 “살아 있는 땅에서 뿌리가 뽑힐” 것을 말한다(시 52:1-5). 다윗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시 5:6).”라고 말한다.  

2) 야고보의 말대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약 3:1).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이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며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난다(약 

3:6).” 우리가 혀로 범하는 죄의 배경에는 사탄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사탄은 죄인인 우리의 혀로 죄를 짓도록 이끈다.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약 3:8).” 우리는 혀를 가지고 항상 죄를 지으며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하고 

사회에 독이 퍼지게 한다. 그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혀도 사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길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혀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탄의 권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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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부수시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우리의 혀를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데” 우리의 혀를 사용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약 3:9).  

3. 잠언은 적절한 언어 사용에 관심을 두고 반복적으로 교훈한다.  

1) [잠 6:12-15] (12)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13)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14)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5)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2) [잠 12:6-7, 13-14, 18-19] (6)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어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7)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13)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인하여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14)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의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18)칼로 찌름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19)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3) [잠 17:7]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4. 지금까지 살핀 대로 말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정에서의 거짓 증언과 일상 생활에서의 거짓말을 

금하는 제 9 계명은 또한 명예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이웃에 대한 험담, 비방, 중상 모략을 금하고 

이웃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금하며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실을 말하거나 이웃의 말을 

곡해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112)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 모략해서는 안 되고(롬 1:29-30),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되며(마 7:1; 눅 6:37),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이웃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한다(벧전 3:8-9; 4:8).  

1) 구약에 6 번 나오는  רָכִיל[라힐]이란 명사는 “slanderer 비방하는 자, 중상 모략하는 자 , 헐뜯는 

사람”이란 뜻을 가지며(겔 22:9) 동사 ְהָלַך[할라흐]와 함께 “비방하다, 중상 모략하다, 헐뜯다, 

험담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레 19:16; 렘 6:28; 9:4[MT 3]; 잠 11:13; 20:19).14 비방은 비밀을 

폭로하고(잠 11:13; 20:19)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고(레 19:16) 피 흘리는 데로 

인도하는(겔 22:9) 악행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다(렘 6:28; 9:4[MT 3]).15 비방, 험담, 중상 

 

14  Kaiser, OT Ethics, 228.  

15 다음에 보는 것처럼 [라힐]이 나오는 구절에 대한 개역과 개역개정의 번역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NIV 는 잠언의 두 구절에 “gossip”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slander, slanderer, slanderous”를 사용하였다. 

ESV 는 모든 구절에 “slanderer, slander”를 사용하여 히브리어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된 것을 잘 반영하고 

있다.   

  [겔 22:9] 네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산 위에서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 음란하는 자도 있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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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략은 이웃의 명예에 대한 도둑질이며(cf. 레 19:11) 이웃의 인격을 모독하는 살인이다(잠 11:9; 시 

52:4; 시 109:2-3). 중상 모략은 미움에서 나오며 미련한 짓이다(시 109:2-3; 잠 10:18). 악한 자는 그 

입을 악에게 주고 그 혀로 거짓을 지어내며 자신의 가족까지 비방하는 자이다(시 50:19-20).16  

2)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잠 22:1)”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험담, 비방, 중상 모략은 많은 재물보다 귀한 보배인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명예 

훼손은 쉽게 일어나지만 한번 손상된 명예는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① 우리가 남을 험담하지 않기 위해 몇 가지 질문들을 자신에게 던져 볼 필요가 있다.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인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대화에서 이 사람에게 정말로 말할 필요가 있는 

사실인가? 내가 화제의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이 대화의 자리에서 듣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똑같이 말할 수 있는가?”17 우리의 말이 이와 같은 질문들에 부정적이라면 우리는 말하려고 했던 

것을 취소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우리는 이웃의 잘못이나 약점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이웃의 선행이나 장점에 대하여 말하며 이웃의 

명예, 명성, 평판을 가능한 한 지켜 주어야 한다. “그 사람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만 “그 차가 아이를 칠까봐 그 사람이 급히 차도로 

뛰어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아이를 구하려고 했던 착한 의도를 느끼도록 해 준다.18 우리는 

우리의 말이 듣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될지 잘 생각해서 말해야 한다.  

3)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잠 18:8).”는 말씀은 

남의 험담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의 죄성을 잘 지적하고 있다.  

 

  [레 19:16] 너는 네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개역: 논단)하지 말며 네 이웃을 대적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렘 6:28] 그들은 다 심히 반역(개역: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개역: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렘 9:4(MT 3)]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개역: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니라  

  [잠 11:13]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잠 20:19]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16  [잠 11:9]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시 52: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개역: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시 109:2-3] (2)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3)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개역: 무고히) 나를 공격하였나이다  

  [잠 10:18]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시 50:19-20] (19)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궤사를 지으며 (20)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17 Ryken, Written in the Stone. 190-191.  

18 고재수, 십계명 강해,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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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리는 남의 험담을 들을 때 비록 우리 자신이 험담을 하지 않을지라도 남을 험담하는 죄에 동참하게 

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② 누군가 우리에게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 말을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험담처럼 들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어.” 혹은 “잠깐만.  우리가 이 대화를 더 나누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떻겠나? (기도한 후에) 자네가 말하고 싶어 하던 것이 무엇이었나?” 혹은 “미안하네. 더 이상 

자네 이야기를 들을 수 없을 것 같네.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걸 말해 본 적이 있나? 만일 

없었다면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네.”라고.19  

4) 험담, 비방, 중상 모략이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며 제 9 계명을 위반하는 일인 것처럼 이웃에 대하여 

성급한 판단을 내리거나 이웃의 말을 곡해하는 것도 제 9 계명을 위반하는 일이다.20  

①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에 대한 시바의 험담만 듣고 자세한 조사 없이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실수를 하였다(삼하 16:4; 19:24-28).  

② 제자들은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희생 제물에 섞은 일을 두고 죽임당한 사람들이 악한 

죄인들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했고(눅 13:1-2)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자기의 죄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바른 교훈을 

주셨다.  

③ 예수님은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며(요 2:21)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마 26:61).”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우리는 진실을 곡해하여 뜻을 틀리게 

하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을 오도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우리는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에게조차도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주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을(유 1:9) 기억할 필요가 있다.  

⑤ 우리는 항상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리고 나의 이익과 연관해서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좋게 보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나쁘게 보는 우를 범한다. 우리는 쉽지는 않겠지만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약간의 거리를 두고 사물의 요모조모를 따져서 공정하게 판단”하며 “객관성을 유지하는” 노력을 

 

19  Ryken, Written in the Stone. 191.  

20  Douma, Ten Commandments, 316-319. Douma 는 진실하지 못한 것의 유형(forms of 

untruthfulness)으로 험담(backbiting, gossip)과 성급한 판단(judging rashly)과 곡해하여 부정확하게 

말하는 명예 훼손(libel)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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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여야 한다.21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제보할 때, 

연구하며 이론을 검토하거나 세워 나갈 때, 공정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⑥ 우리는 사람들의 언행심사에 대하여 오류가 없는 판단을 가지고 심판할 대심판의 날이 다가올 것을 

바라보며(고전 4:5)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5) 진실을 말하는 것을 요구하는 솔직(candor)과 반대되는 것은 비방(calumny)과 

의심(suspiciousness)이다.22  

① 비방은 무죄한 사람에게 죄를 씌우고 흠을 잡을 뿐만 아니라 무심코 말해진 것에 근거하여 가장 

나쁜 생각을 하고 거짓된 것을 조작하여 퍼뜨리는 악행이다. 그리고 의심은 바르게 혹은 모호하게 

말해진 것들을 가장 나쁜 쪽으로 이해하고 죄책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럴 만한 정당한 원인이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가지며 믿지 못해 이상하게 여기는 

악행이다.  

②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지라도 유죄가 판명되고 확정되기 전에는 

무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의심되는 점을 이웃에게 유리하도록 해석하고(to give our neighbor the 

benefit of doubt) 이웃에 대하여 항상 좋은 것을 바라고 이웃이 언제라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며 그 의심스러운 것에 근거하여 행동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③ 우리의 언행에 있어서 솔직함은 진실을 말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듣거나 읽은 모든 것을 

믿어버리고 잘 속고 정에 약한 감상적인 낙관주의(naive, sentimental optimism)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 이웃의 언행심사에 대하여 가장 좋은 쪽으로 평가하는 데로 나아가야 한다.  

6)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145)이 가르치는 이웃의 명예 손상과 관련된 금지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우리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쁜 소문을 퍼뜨리거나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고 은근히 좋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며 불명예를 초래할 일을 우리 

자신이 행하고 삼가지 않거나 능히 말릴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된다.  

② 우리는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들추어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수군수군하거나 중상 모략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공적에 합당한 남의 

명예를 시기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의 훼손을 바라거나 훼손을 위해 노력하고 남의 치욕과 

불명예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  

 

21 강영안, 십계명 강의, 325. 

22 Horton, Law of Perfect Freedom, 2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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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우리는 적절하지 않을 때 혹은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를 품고 진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곡해하여 

뜻을 틀리게 하거나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우리는 이웃의 의도와 언어와 행동을 오해하거나 이웃의 참 작은 허물을 크게 보거나 악한 의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5. 진리의 가치       

1. 제 9 계명은 말의 가치와 명예의 가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23 

머리는 진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24 

1) 진리는 상대적인(relative)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absolute) 것이다.  

2) 진리는 유래된(derived)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ultimate) 것이다.  

3) 진리는 일시적인(temporal) 것이 아니라 영원한(eternal) 것이다.  

4) 진리는 임시적인(temporary) 것이 아니라 영속적인(permanent) 것이다.   

5) 진리는 부분적인(partial)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complete) 것이다.  

6) 진리는 그림자적인(shadowy) 것이 아니라 실체적인(substantial) 것이다.  

2.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  אֱלֹהֵי אָמֵן [엘로헤 아멘]”이시다(사 65:16).  

1) 발람은 발락에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민 23:19)”라고 

말했다. 사무엘도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삼상 15:29).”라고 말했다.  

2) 성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요 17:3). 모든 인간은 거짓되지만 오직 성부 하나님은 

참되시다(롬 3:4).  

3)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요 1:14)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사 53:9) 진리이시다(요 14:6).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처럼 참되시다(요일 5:20).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요 18:37).  

4)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요 14:17; 15:26; 요일 4:6; 5:6)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6:13).  

5)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진리는 그 거룩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다. 

그러므로 거짓과 비진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상반되는 것이고 악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고(딛 1:2; 히 6:8; cf. 롬 3:4)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다(딤후 2:13).  

3.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가 말씀하신 것에 신실하시다.  

 

23 Horton, Law of Perfect Freedom, 227.  

24 John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Grand Rapids: Eerdmans, 1981),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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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절대적으로 참되고 전적으로 참되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시 119:142, 151; 요 17:17). 시편 기자는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히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시 111:7-8)”라고 고백했다.  

2) 우리가 진리의 사람으로 부름 받은 것은 우리가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다.25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질 수 있다(요 

17:17).  

4. 진리와 신실은 경건의 특징적인 표이다.26  

1) 우리의 실제적 삶에서의 성실, 신실, 정직과 같은 덕목은 모든 지혜와 영적 지식이 들어 있는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확보된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인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되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알 때 우리는 그의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진리이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목소리를 식별할 수 있다.  

2) 하나님이 참되시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참되어야 하고 이웃에게 참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한다.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진실해야 한다.  

3)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살후 2:13)”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말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고전 13:6)” 것이라고 말했다.  

4) 요한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요삼 1:4).”라고 말했다. 

5. 거짓과 비진리는 불경건의 특징적인 표이다.27 

1) 요셉의 형들의 요셉에 대한 시기와 아버지께 드린 거짓말, 보디발의 아내의 음욕과 거절당한 것을 

보복하기 위한 악의적 거짓말,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에 들어 있던 입맞춤으로 포장한 거짓 등은 

불경건의 특징적 표를 잘 보여준다.  

2) 거짓은 사탄에 속한 것이고 어두움의 일이다. 빛이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어두움의 일을 하며 거짓말 하던 자가 들어설 곳은 없다(계 21:17; 22:15).  

3) 하나님은 거짓된 혀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을 미워하신다(잠 6:17, 19; 슥 8:17).  

4) 우리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행위인 거짓말을 하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골 3:9).  

 

25 Ryken, Written in Stone, 192.  

26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131.  

27  Murray, Principles of Conduct,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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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도행전 5 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28 

1)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았다(행 4:32).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판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행 4:34-35). 바나바도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다(행 4:36-37).  

2)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바나바가 그의 밭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 주었고 그것이  교회에서 바나바의 

명성을 높여 준 것을 알아챘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이나 어느 누구에 의해 그들의 

소유를 팔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으나 그 소유를 팔았다(행 5:1). 그들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값의 전부를 바칠 수도 있고 그 일부를 바칠 수도 있었다. 아나니아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고 그의 아내 삽비라도 알았다. 아나니아는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행 5:2). 

이 때의 아나니아의 언행이 어떤 것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가 큰 소리로 말했거나 

그 돈을 놓는 행동으로 암시했거나 그는 그 돈이 그의 소유를 판 값의 전부라고 표현하였던 것 같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 아나니아는 전부가 아닌 일부를 가지고 전부를 바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을 속이고 있었다. 아나니아의 문제는 그가 했던 일보다는 그가 했던 거짓말(혹은 거짓된 

암시적 제스처)에 있었다.  

3)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행 5:3-4).”라고 말했다. 이 

말을 통하여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첫째, 아나니아의 죄는 

일차적으로 도둑질이나 탐욕이 아니라 속이는 것이었다. 둘째, 아나니아의 속이는 죄는 거짓말쟁이요 

거짓말의 아버지인 사탄(요 8:44)의 조종에 굴복한 것이었다. 셋째, 아나니아의 거짓말은 일차적으로 

사도들이나 교회가 아니라 거짓을 혐오하시는 모든 진리의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었다. 아나니아는 

모든 거짓이 사탄으로부터 오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알고 속이는 언행을 피해야 

했다. 아나니아는 거짓말이 사람들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거짓말은 하나님께 저지르는 악행이요 

죄인 것을 알고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4)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 죽었고 젊은이들에 의해 장사되었다(행 5:5-6).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 시간 쯤 지나 아나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는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라고 물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행 

5:7-8). 그러나 삽비라는 “예, 그것뿐입니다.”라고 거짓으로 대답하며 회개할 기회를 차버렸다.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28 Ryken, Written in Stone, 19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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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행 5:9).”고 말했다. 그 때 곧 삽비라는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 죽었고 그 젊은이들에 의해 남편 곁에 장사되었으며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행 5:10-11).  

7. 모세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레 19:11-12).”는 말씀을 전해 주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거짓을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속이지 말고 참된 말을 해야 한다. 

8. 바울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엡 4:25).”고 권면하였다. 바울은 진리가 사랑 가운데 행해지도록 실천하였고(고후 2:4; 갈 4:16, 

19; 살전 2:7-12)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다(엡 3:18; 4:2; 5:1, 2; 딤전 4:11-13).29  

1) 진리를 추구하며 진실을 말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웃이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하여 동기를 의심하기보다는 가장 좋은 쪽으로 평가해야 한다.  

2) 진실을 말하는 것은 또한 이웃이 부당하게 공격을 당할 때 그 이웃을 위해 변호하는 것을 의미한다.30 

이럴 경우 침묵의 죄는 말로 인해 짓는 죄처럼 실제적인 죄이다.  

3)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며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사실대로 지적해야만 할 때도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하는(엡 4:15)” 것을 

의미한다.31  

6. 선의의 거짓말     

1. 전통적으로 거짓말은 세 가지 종류 즉 악의의(악의적인, 해로운) 거짓말, 농담의(익살맞은/우스운) 

거짓말, 선의의(불가피한) 거짓말로 분류되어 왔다. 도우마는 거짓말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거짓된 것을 

전하려는 의도(voluntas falsum enuntiandi, the intent to communicate something false)보다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voluntas fallendi, the intent to deceive someone)를 결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이 

바르다고 설명한다.32  

1) 악의의 거짓말(mendacium perniciosum, malicious lie)은 명백하게 남을 속일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거짓말이며 위에서 논의한 대로 제 9 계명에서 정죄하고 있는 거짓말이다.  

 

29  Hendriksen, Galatians and Ephesians, 203: “. . . the truth must be practiced in love (Eph. 3:18; 4:13; 

5:1, 2), which was exactly what he was constantly doing (II Cor. 2:4; Gal. 4:16, 19; I Thess. 2:7-12); and 

telling others to do (I Tim. 4:11-13).”  

30 Ryken, Written in Stone, 193.  

31 엡 4:15 의 ἀληθεύω[알레슈오]는 “to be truthful, to tell the truth, 진실하다, 진실을 말하다”는 뜻인데 

영어 성경들은 “speaking the truth in love”로 번역하였고 개역개정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번역하였다.  

32 Douma, Ten Commandments,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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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담의 거짓말(mendacium iocosum, jocular lie)은 코미디나 개그 프로그램에서처럼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다.  

① 다른 사람을 속이려는 의도를 거짓말의 결정적인 요소로 본다면 우스운 거짓말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농담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이 즉시 알아차리기 때문에 제 9 계명에서 금하는 거짓말에 

속하지 않는다.  

② 그러나 우스운 거짓말에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이웃을 속이고 

있으면서도 “농담이야!”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잠 26:18-19). 남을 놀릴 의도를 가지고 만우절에 악의가 없이 재미로 하는 거짓말의 

경우 진위를 가리기 힘들어 관공서의 불필요한 대처나 이웃의 손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제 9 계명 

위반과 무관하다고 할 수만은 없다.  

③ 건전한 유우머는 객관적 진리들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건강한 웃음을 주므로 괜찮다. 그러나 

유우머가 이웃을 속이고 놀리고 조롱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우스운 거짓말이 아니고 

불쾌감을 주는 유우머이며 더 이상 농담이 아니고 거짓말이다.  

3) 선의의 거짓말(mendacium officiosum, lying for a neighbor's benefit)은 이웃에게 해가 아니라 도움을 

줄 의도로 하는 거짓말이다.  

① 도우마는 선의의 거짓말이 상황에 의하여 절실하게 요구되는 거짓말인 점을 드러내기 위해 

noodleugen(화란어)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독어의 Notlüge 와 같고 영어로 번역하면 lie of 

necessity(불가피한 거짓말)가 된다.33  

②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불어의 용어는 mensonge pieux(pious lie 경건한 거짓말)이다.  

4) 이상의 세 가지 거짓말 이외에 네 번째 종류로 예의의 거짓말(mendacium humilitatis, 

hoffelijkheidsleugen, polite lie)이 지적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영어의 하얀 거짓말(white lie)에 

해당한다.  

① 좀 더 먹고 싶을 때 “배불리 드셨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예, 배불리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에 속한다. 우리가 관습이나 예의범절을 지키며 존중해야 할 사람에게 존경을 표할 

때 속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존경을 표시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도 “Dear”로 시작하고 “Respectually Yours”로 마치는 

것은 편지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우리가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하는 것을 억제하며 대화의 예절을 

따르는 것은 복된 일이다.  

 

33 Douma, Ten Commandments, 325: “A lie of necessity is a lie made critically necessary by the sit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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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습과 예절은 “허물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는(벧전 4:8; 고전 13:6)” 사랑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34그러나 예의범절이 거름망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넘어 지나치게 사용되며 굳어버리면 

부패된다. 아첨하고 아부하는 사람은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짜이다. 이 경우 

예절은 가식이고 점잖은 거짓말이 된다.  

④ 언행의 불일치는 가식의 보편적인 형태이다. 신자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연약한 신자의 삶과 속이는 신자의 삶은 차이가 있다. 언행이 상치되며 경건하게 말하나 악하게 

행동하는 신자는 속이는 신자이다. 입술로는 존경하나 마음으로는 먼 사람의 언행은 가식이며 정죄 

받아 마땅하다(마 15:9).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마 24:7)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2. 성경에 나오는 거짓말 사건들을 거짓말의 진위 여부, 거짓말한 의도, 거짓말의 불가피성과 칭찬 여부 

등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의 거짓말 사건이 모든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찾는데 가장 적합한 

선의의 거짓말 사건이다.35  

1)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라합에게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내라(수 2:3).”고 말했다. “이미 그들을 지붕으로 데려가 벌여 놓은 삼대에 숨긴(수 2:4, 6)” 라합은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수 2:4-5).”고 대답했다. 라합은 실제로 거짓말을 했다. 라합이 거짓말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2) 거짓말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라합의 사건은 바로의 명을 어기며 남자 아기들을 살린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아의 사건과 다윗을 기름부으러 갔던 사무엘의 사건과 비교해 볼만 하다. 의 사건과 비교해 

볼 두 가지 사건이 있다. 하나는 십브라와 부아라는 히브리 산파들의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으러 갔던 사건이다.  

①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살린 이유를 묻는 애굽 왕에게 십브라와 부아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출 1:19).”라고 대답하였다. 

두 산파의 말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cf. 출 1:18) 어떤 경우 참말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만도 아니다.  

②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가는 것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삼상 16:2-3).”고 말씀하셨다.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34 Douma, Ten Commandments, 332.  

35 아래의 논의는 이보민, 기독교 윤리학의 제 문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85), 347-366 을  참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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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인사하는 장로들에게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케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삼상 16:5).”라고 말하고 이새와 그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승인 아래 진실이 은폐된 사건이고 거짓말이 직접 개입된 사건이 아니다.  

③ 참말일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산파의 말이나 거짓말이 직접 개입되지 않은 사무엘의 진리 은폐 사건에 

비하여 라합의 사건은 거짓말이 직접 개입된 사건으로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  

3) 거짓말의 선한 의도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의 거짓말은 아브라함의 거짓말, 이삭의 거짓말, 다윗의 

거짓말, 베드로의 거짓말과 비교된다.  

①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탐꾼들을 살릴 선한 의도에서 거짓말을 했다. 라합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의도에 따른 거짓말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 라합은 출애굽과 홍해 사건과 요단 동편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정복한 사건을 들었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으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고 여호와가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했다(수 2:9-

11). 이러한 신앙에 따라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다(히 11:31). 이렇게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이 갖는 좋은 의도와 동기를 인정하고 있다.  

② 아브라함과 이삭의 거짓말(창 12:11-20; 20:2-18; 26:7-11)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했다.  

③ 다윗도 위기적 상황에서 여러 차례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위협에 처하여 요나단에게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삼상 20:5-6).”라고 말했다. 다윗은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삼상 21:1)”라고 묻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왕이 내게 일을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네게 명령한 일은 아무 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삼상 21:2).”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가드 왕 아기스에 갔을 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으로 생각하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한 자라고 할 때 그 말을 두려워하여 미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였다. 다윗이 거짓말 또는 그와 비슷한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을 왜곡시킨 것이며 

지나치게 나쁜 동기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했던 잘못된 

동기가 들어 있다.  

④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며 거짓말한 것도 자기 목숨을 위한 것이었다.  

⑤ 사실을 왜곡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 그리고 베드로의 거짓말은 자신들의 목숨을 두려워했던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라합의 거짓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동기에 비롯된 것이므로 

좋은 의도와 동기가 인정되는 거짓말을 해도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는 데 매우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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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짓말에 대한 칭찬과 관련하여 라합의 거짓말과 바후림 여인의 거짓말과 비교된다.  

①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에 대해 칭찬하고 있다.  

• 여호수아 6 장 17 절과 25 절은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긴 사실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진멸되지 않고 살게 된 것을 묘사하고 있다.  

• 히브리서 11 장 31 장은 믿음으로 라합이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은 것을 묘사하고 있다.  

• 야고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21)”라고 반문하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36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약 2:25)”라고 반문하며 이방 여인 라합의 행위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행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야고보는 라합이 정탐꾼들을 대접한 

일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다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 준 일까지 칭찬하고 있다.  

• 라합은 정탐꾼들과 무관함을 보이려고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다(수 2:4).”라고 거짓말했다. 계속해서 라합은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수 2:5).”고 거짓말을 하였다.  

• 라합이 정탐꾼들과 무관함을 말하고 그들을 급히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짓말(수 2:4-5)은 라합의 생명을 지켜주며 칭찬받은 두 번재 일 즉 정탐꾼들이 다른 길로 가게 

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여리고 왕이 보낸 사람이 떠난 후 라합은 그녀가 숨긴 정탐꾼들을 창문에서 

줄을 달아 내리며 산으로 가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길을 가라고 충고하였다(수 2:15-16). 라합의 

충고대로 정탐꾼들은 사흘간 산에 숨어 있다가 내려와 강을 건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갔다.  

② 성경은 바후림 여인을 칭찬하는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36 라합이 정탐군을 맞이하여 대접한 것에 대하여 히 11:31 은 δέχομαι[데코마이]를 사용하고 약 2:25 은 

ὑποδέχομαι[휘포데코마이]를 사용하였다. BAG 177 에 [데코마이]는 “to receive as a guest, welcome”라고 

풀이되어 있고 BAG 844 에 [휘포데코마이]는 “to receive, welcome, entertain as a guest”라고 풀이되어 

있다. NIV 는 전자를 “welcome”으로 번역하고 후자를 “give lodging to”로 번역하였고 RSV 는 전자를 

“receive”로 번역하고 후자를 “welcome”으로 번역하였다. 개역개정은 전자를 “영접하다”로 번역하고 

후자를 “접대하다”로 번역하였다. 남영신(국어사전, 1924)에 의하면 “접대”는 “손님을 맞아 시중드는 

일”이고 “대접”과 동의어이다. 그러나 요릿집이나 술집에서 손님을 접대하는 여자인 “접대부”가 줄 수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 그리고 라합의 기생이라는 신분이 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연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맞이하여 대접한 것을 잘 드러내며 원문의 단어 차이를 반영하고 번역상의 유운적 

일치를 보이기 위해 (“μετ' εἰρήνης [메트 에이레네스] 평안히”라는 전명구와 함께 나오는) 

δέχομαι[데코마이]는 “영접하다”로 번역하고 ὑποδέχομαι[휘포데코마이]는 “대접하다” 혹은 “응접하다”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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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새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주었던 계략을 알고 그것을 자신이 주었던 계략과 함께 다윗에게 

알리려는 과정에서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발각되어 쫓길 때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갔는데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찧은 곡식을 

그 위에 널었다(삼하 17:15-19). 압살롬의 종들이 와서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의 행방을 물을 때 그 

여인은 “그들이 시내를 건너갔다(삼하 17:20).”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로 인해 그 두 사람은 살 수 

있었고 다윗에게 가서 모든 것을 알릴 수가 있었다.  

• 바후림 여인의 거짓말은 압살롬의 반역을 따르지 않고 정통성 있는 다윗 왕을 위해 일하던 

요나단과 아히마아스의 목숨을 구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합이 칭찬받은 것과 달리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다.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이 허용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이 여인의 

거짓말도 정죄되지 않고 칭찬받는 일이 될 것이다.  

5) 거짓말의 불가피성과 관련하여 라합의 거짓말과 예후의 거짓말은 비교된다.  

① 예후는 왕이 된 후에 바알 섬기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무릇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왕하 10:18-19).”고 말했다. 예후의 명을 따라 바알의 신당에 모인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고 바알 신당은 파괴되었다.  

• 예후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왕하 

10:30).”고 말씀하셨다. 예후가 바알을 제거한 점에서는 칭찬을 받았으나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한 것은 전심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니었다(왕하 10:29, 31).  

• 이러한 예후의 평가에 비추어 보면 그는 율법을 언제라도 떠날 수 있고 바알 제거 과정에서처럼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예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었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예후가 서슬이 시퍼런 실권을 쥐고 

있는 왕으로서 왕명을 통해 바알섬기는 자들을 불러 모아 제거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후의 거짓말은 불가피한 것도 아니었고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었다.  

• 예후가 칭찬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이라는 그의 잘못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체적인 

의도와 일의 결과를 좋게 보셨기 때문이다. 예후가 거짓말한 것이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한 것이 칭찬을 받은 것이다. 예후의 거짓말은 목적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었던 라합의 거짓말처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죄되어야 할 것이다.          

6) 이상의 비교에서 보듯이 라합의 거짓말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전혀 없는 진짜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탐꾼을 살리려는 선한 의도와 동기에서 한 거짓말이고, 성경이 정죄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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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하는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라합의 거짓말은 성경 전체의 원리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라는 문제를 다루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다.    

3. 라합의 거짓말이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1) 어거스틴(Augustine)은 하나님께서는 라합의 선한 의도의 거짓말도 거짓말이므로 배격하신다는 

입장을 취하며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녀를 칭찬하신 것은 그녀가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야고보가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를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한 것을 유의하면 라합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라는 어거스틴의 설명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라합의 행위가 모세의 이혼 허용처럼 

구약적인 기준에서 용납될 만한 것이지만(신 24:1-4) 신약의 참된 성도의 기준에 미흡한 것이었다면(마 

19:7-9) 신약 성경이 라합의 행위를 칭찬하지 않았을 것이다.37  

2) 칼빈(Calvin)과 머리(Murray)는 어거스틴처럼 하나님께서 라합의 거짓말도 배격하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라합의 행위에는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섞여 있었으며 라합의 전체적인 태도나 입장은 

칭찬받을 만했지만 거짓말한 것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 설명은 위에서 살핀 

예후의 경우에 참 잘 어울리지만 라합의 경우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야고보서는 정탐꾼들을 대접한 

것과 함께 불가피한 거짓말을 통하여 그들을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한 것도 칭찬하고 있기 때문에 칼빈과 

머리가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 있었을지라도 전체적인 면에서 잘한 것으로 칭찬받았다고 설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  

3) 원칙적으로 배격되어야 할 라합의 거짓말이 칭찬받은 이유로 그녀가 이방인인 사실을 들거나 그녀의 

거짓말이 아니라 그녀의 전체적 태도나 입장을 들어 설명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        

4) 라합의 거짓말은 거짓을 배격하는 제 9 계명의 바른 이해와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의 충돌(collisio 

officiorum)의 관점에서 적절하게 설명될 수 있다.    

① 제 9 계명은 법정의 공의를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법정에서 이웃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소와  

법정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하는 요소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제 9 계명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웃을 

속여 억울하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 것도 

요구한다.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 않는 것”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모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과 관련이 있지만 서로 완전히 다른 것일 수가 있다. 남을 속일 의도로 속이면서도 사실에 입각한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남을 전혀 속이는 것이 아니지만 사실이 아닌 말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실을 아닌 말을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37 Douma, Ten Commandments, 326-327 은 어거스틴의 확신이 존경받을 만하지만 그의 불가피한 

거짓말에 대한 거부가 기독교회를 과연 바른 길로 인도한 것인가라는 회의를 표시하고 어거스틴이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한 구절들을 다룰 때 일관성이 결여된 것을 지적하며 모든 거짓말을 정죄하는 문제는 

보다 세심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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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 9 계명이 남을 나쁜 의도로 속이지 말라는 것과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는  

계명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내용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며 더 강하게 요구하시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사실대로 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 요구하심이 약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 9 계명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면 라합은 

나쁜 의도로 남을 속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함으로써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다. 라합이 사실이 아닌 말, 즉 거짓말을 한 것은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한다는 제 6 계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38  

③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합에게 제 6 계명을 지키기를 요구하셨고 제 9 계명의 두 번째 

요소인 사실대로 말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라합의 

경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제 6 계명을 지키며 제 9 계명의 사실대로 말하라는 2 차적 요소를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않았다. 이것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상황에서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 5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39 이런 이유 때문에 라합의 거짓말이 성경에서 한 

번도 정죄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5) 그렇다면 우리도 라합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 있는가?  

 

38 Douma(Ten Commandments, 328)는 불가피한 거짓말의 특징이 그릇 인도하여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능력(capacity to mislead)에 있다면 그릇 인도하는 것이 말이든 행동이든 제스처이든 원리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한다. Douma 가 잘못 인도하는 것으로 지적한 것은 다음과 같다.  

⑴전략적 속임(military deception): 여호수아의 아이성 전투를 할 때(수 8:1-26)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삼하 5:22-25) 사용했던 속임  

⑵시치미를 떼는 것(dissimulation = Mennonite lie [Menno Simons 와 관련이 없음])  

①아다나시우스가 자신을 쫓는 사람들에 의해 “아다나시우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다나시우스는 멀리 간 것이 아니니 좀더 노력하면 찾을 수 있을 것이오.”라고 대답한 것  

②Hans Busscher 가 추격당하여 비슷한 질문을 받을 때 다른 승객들과 함께 있던 마차에서 일어나 

“Hans Busscher 가 여러분 가운에 앉아 있소?”라고 묻자 다른 승객들이 “아니요!”라고 대답한 것  

⑶가장하는 것(simulation): 진정으로 슬퍼하지 않으면서 큰 소리로 애곡하며 말이 아니라 얼굴로 거짓말 

하는 것  

⑷심중 제한(restricto mentalis): 집에 있는 남편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 남편은 집에 없소.”라고 대답하고 

마음으로 “찾는 당신에겐 말이오.”라고 덧붙이는 것  

39 Douma(Ten Commandments, 329-330)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정죄되지 않는 것을 몇 가지 계명 충돌의 

예를 통해 설명했다.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것(레 24:9; 삼상 21:3-6), 주 안에서 순종하려고 부모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 독재 정부에 항거하는 것, 낮에 침입한 도둑을 막으려다가 죽이는 것(출 22:2), 출애굽 

직전에 애굽사람들에게 물품을 요구한 것(출 3:22; 11:2; 12:35-36) 등은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마 

12:5)처럼 율법은 어겼으나 죄책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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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합의 거짓말이 죄가 아니었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라합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마음대로 해도 좋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비록 선한 의도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아닌 말을 하지 말라는 제 9 계명의 두 번째 의미가 아직 우리에게 엄연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을 말해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사실대로만 말해야 할 것이다.  

②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이 별로 나쁜 의도 없이 사실이 아닌 말에서 시작되고 사실 확인도 

안하고 남에 대해 한 말이 화근이 되어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제 9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순간적으로 난처한 입장을 모면하려고 사실 아닌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라합이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하고도 칭찬을 받았다고 하여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일상생활에서 사실 아닌 말을 

하는 것은 성경의 교훈을 곡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한두 번 사실이 아닌 말을 할 때 우리의 공동체가 

점점 한 마디 말도 믿을 수 없는 공동체로 변해 갈 것이고 제 9 계명을 마구 어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③ 우리는 형제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적 요구가 있을 때에 라합처럼 사실이 아닌 

말을 통해 형제의 생명을 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의 체면 때문에, 나의 순간적인 입장의 난처함 

때문에 나쁜 의도는 없다 할지라도 사실이 아닌 말, 즉 거짓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40  

7. 제 9 계명과 유기적 관련을 보이는 계명들      

1.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는 문제가 나란히 결합되어 나온다.41 거짓말쟁이와 

도둑은 이웃으로부터 무언가를 훔치는 점에서 똑같다. 제 8 계명을 위반하는 도둑은 이웃의 재산을 

훔치고 제 9 계명을 위반하는 위증자는 이웃의 명예를 훔친다. 제 3 계명을 위반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거짓으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고 제 9 계명을 위반하며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는 이웃의 이름에 모욕을 주고 손해를 주는 것이다.  

 

40 Douma(Ten Commandments, 330)는 불가피한 거짓말이 긴박한 상황 즉 우리 이웃 혹은 우리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만 사용되어야 하지만 제 9 계명을 정직하게 지킨다면 불가피한 거짓말을 사용해야 할 

긴박한 상황은 드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Douma(331)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적절한 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본회퍼가 제시한 사례 하나를 

소개하였다. 수업 시간에 전체 급우들 앞에서 선생님에 의해 “너의 아버지께서 매우 자주 술 취한 상태로 

집에 돌아오시느냐?”는 질문을 받은 어린이가 그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이 

어린이가 좀더 나이를 먹었거나 성숙하였더라면 “선생님, 쉬는 시간에 개인적으로 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라고 대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은 어린 학생에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생님과 학생 중 누가 제 9 계명을 더 심각하게 어겼는가? 그 대답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다.  

41 Miller, Ten Commandments, 36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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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세 오경에 제 3, 8, 9 계명을 연관지어42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거짓 맹세를 금하는 율법들이 나온다.  

1) [출 22:10-13] (10)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만일 자기에게서 도둑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2) [레 6:2-5(MT 5:21-26)] (2)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카하시]) 도둑질하거나([가잘]) 착취하고도([아샤크) 사실을 부인하거나 (3)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4)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5)그 거짓 맹세한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오분 일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3) [레 19:11-16] (11)너희는 도둑질([가나브])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 하지 말며 (12)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13)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아샤크]) 말며 착취하지([가잘])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14)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15)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4) [출 23:1-9] (1)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2)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3)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4)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5)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6)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7)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8)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9)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3. 선지서에도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제 3 계명)이 연관지어 묘사되기도 하고(호 7:1; 슥 5:3-4)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이 다른 계명들과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말 3:5; 호 4:2; 렘 7:9-10).43  

1) [호 7:1]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저희는 

⑨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⑧도적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42 Childs, Exodus, 363. 

43 아래 성경 구절에 첨가한 원문자는 개혁교회에서 구분하는 십계명의 순서를 따라 몇 번째 계명인가를 

나타내는 숫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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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렘 6:13; 8:10]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⑧탐욕을 부리며/욕심내며44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⑨거짓을 행함이라  

3) [슥 5:3-4] (3)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무릇 ⑧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⑨(?③)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4)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⑧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⑨(?③)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4) [말 3: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③점치는 자에게와 ⑦간음하는 자에게와 ⑨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⑧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5) [호 4:2] 오직 ③저주와 ⑨속임과 ⑥살인과 ⑧도둑질과 ⑦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임이라  

6) [렘 7:9-10] (9)너희가 ⑧도둑질하며 ⑥살인하며 ⑦간음하며 ⑨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좇으면서 (10)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4. 시편 50:16-20 은 악인의 도둑질과 간음과 거짓말/비방을 언급한다.  

[시 50:16-20] (16)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17)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18)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19)네 입을 악에게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20)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5. 위에서 살핀 대로 매우 밀접한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상호 연관성은 제 9 계명이 이웃의 명예와 재산의 

보전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진실하게 말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상호 연관성은 두 종류의 자산 즉 재산과 명예의 상호 작용을 반영하며 좋은 

평판이 재산을 얻고 지키는 데 필수적이고 재산의 소유가 좋은 평판과 명예를 주는 것을 보여준다.45  

6. 신약에 제 8 계명과 제 9 계명의 상호 연관성을 잘 묘사하고 있는 두 본문이 있다. 엡 4:25-5:2 는 거의 

대부분 진실을 말하는 것과 관련된 권면이지만 그 중간에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재물을 얻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약 5:4-6 도 도둑질과 거짓 증언의 상호 작용과 관련된 진술을 보이고 

있다.  

1) [엡 4:25-5:2] (4:25)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26)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28)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29)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0)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44  표기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의미가 똑같은 렘 6:13 의   בוֹצֵעַ בָצָע  [보체아 바차]와 렘 8:10 의  בֹצֵעַ בָצָע 

[보체아 바차]를 번역하는데 있어서 개역은 모두 “탐남하며”라고 통일하여 번역했으나 개역개정은 서로 

다르게 6:13 에서 “탐욕을 부리며”라고 번역하고 8:10 에서 “욕심내며”라고 번역하였다. ESV 는 “[everyone 

is] greedy for unjust gain.”이라고 번역하고 NIV 는 “[all are] greedy for gain.”이라고 번역하였다.  

45 Miller, Ten Commandments, 366-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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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31)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1)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2)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2) [약 5:4-6] (4)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지게 하였도다 (6)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8. 제 9 계명의 준수 

1. 법정의 공의를 세우려는 제 9 계명에는 법정에서 이웃을 거짓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곧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을 속여 억울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법정 제도를 공평하게 운영하는 것 곧 법정에서 

증인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들어 있다. 법정에서 우리는 오직 진실만을 증언해야 한다. 법정 

제도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은 법정에서 공의가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재판의 전체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실해야 한다.  

2.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위증과 악의의 거짓말이 남무하는 사회에서는 안전할 수 없다. 혀를 재갈 물리는 경건을 통해 

말의 가치가 보호되어야 한다. 이웃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자제하고, 이웃의 명예에 흠이 가게 할 

험담이나 비방이나 중상 모략을 삼가고, 명예 훼손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곡해하거나 사실대로 말하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명예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3. 진리와 신실은 경건의 특징적인 표인 반면 거짓과 비진리는 불경건의 특징적인 표이다. 우리는 진리의 

성령의 통하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진리인 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이웃에게 진실하고 신실함으로써 진리의 가치가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4. 우리는 나쁜 의도로 남을 속이지도 말아야 하지만 동시에 사실을 아닌 말을 하지도 말아야 할 것이다. 

사실을 말해야 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요구되는 곧 형제의 목숨을 구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계명 준수가 나타나지 않는 한 우리는 항상 사실대로만 말해야 할 것이다.  

9. 그리스도와 제 9 계명 

1.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죄들 가운데 “거짓 증언과 비방(마 15:19)”, “속임과 비방(막 7:22)”을 

지적하셨다(마 15:19; 막 7:22).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지켜야할 계명 중의 하나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를 지적하셨다(마 19:18; 막 10:19; 눅 18:20).  

2. 예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요 17:3)의 독생자이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고(요 

1:14) 그의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사 53:9) 진리이시고(요 14:6) 참되시다(요일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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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리에 속한 사람은 진리이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요 18:37).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고(딛 1:2; 히 6:8; cf. 롬 3:4) 자신을 부인할 수 없으시다(딤후 2:13).  

2)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 중에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그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되리라(요 8:31-32).”고 말씀하셨다. 

3) 세례 요한은 “진리”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언하였다(요 5:33).  

4)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를 따라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ἐν δικαιοσύνῃ καὶ ὁσιότητι τῆς 

ἀληθείας = 참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NASB in righteousness and holiness of the truth; KJV in 

righteousness and true holiness; NIV/ESV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 지으심을 입은 

새사람을 입어야” 한다(엡 4:21-24).  

3.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시고(계 1:5)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계 3:14).  

1)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보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히 6:16-17). 성부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셨고(요 5:37-

39, 46; 눅 24:44; 행 10:42-43) 하늘에서 음성을 통하여 성자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요 8:16-18; 

마 3:17; 막 1:11; 눅 3:22; 마 17:5; 막 9:7; 눅 9:35).  

2)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성부 하나님과 그의 구원의 뜻에 관하여 증언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요 19:30).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을 그의 사역을 통하여 보이시고(요 5:36; 행 2:22) 말씀으로 설명하시며 성부 하나님에 대하여 

증언하셨다. 예수님 자신이 증인되시고 성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것은 증인은 둘 이상이어야 

한다는 율법을 충족시킨다(요 8:14, 16-18). 증거로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짐으로써 그의 신실하심을 확증하고(막 8:31; 9:9, 31; 10:34),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의 주장을 옹호하고(cf. 딤전 3:16; 롬 1:3), 그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을 증언하고(cf. 롬 4:25; 5:9), 그로 영광에 이르도록 해 주고(벧전 1:11; 눅 24:26),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신 것을 선언한다(행 2:36; 10:36; 롬 10:9; 고전 12:3).46  

3) 진리의 영(요 14:17; 15:26; 요일 4:6; 5:6)이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시며(요 15:26)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6:13). 예수님은 성령께서 하실 사역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46 Everett F. Harrison, A Short Life of Christ (Grand Rapids: Eerdmans, 1968), 2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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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요 16:8-11).”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때 줄 메시지를 세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의 독생자로 지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둘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사실이 예수님의 의를 증언하므로 예수님의 의 이외에 다른 의는 이 

세상에 전혀 없다. 셋째,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이미 심판을 받았으므로 결코 사탄을 따르지 말아야 

한다.”47  

4)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하여 구원 받은 우리는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부르며 경의를 표하고(눅 24:34; 요 20:25, 28) 그의 증인되도록(행 1:8) 부르신 

소명에 따라 주님이 맡기신 대사명을 이루는 데(마 28:18-19)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성부 하나님에게서 “본 것을 말씀(요 8:38)”하시고 성부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요 8:40)”하셨으나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였다.  

1) 예수님은 그들이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고(요 8:47)”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뜻을 행하고자 하기(요 8:44)”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마귀에 대하여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 8:44).”고 말씀하셨다.  

2)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요일 3:8).”고 말했다. 거짓말의 배후에 마귀가 있고 

거짓말하는 것은 마귀의 일을 하는 것이다.  

3)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 함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요 21:8, 

27; 22:15). 거짓말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심판은 우리의 반면교사이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장막에 유하고 주님의 성산에 거할 자는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그의 혀로 

비방하지 않는(시 15:2-3)” 사람이다.    

5. 예수님은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가 우리의 실상보다 좀 더 의롭게 보이려고 거짓말하는 것을 미워하신다.  

1) 우리 안에는 없는데 밖으로는 마치 안에 있는 것처럼 꾸미며 사는 것이 우리가 날마다 함께 지내며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쓴 가장 큰 거짓말이다.48  

2)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는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한(마 23:27-28)”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물리치셨어도 자신의 죄인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죄를 자복하며 

나아오는 세리와 죄인들은 언제든지 용납하시고(마 9:10; 막 2:15; 눅 5:29) 용서해 주셨다(눅 18:9-14).  

 

47 고재수, 구속사적 설교의 실제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1987), 143-144. 

48  Ryken, Written in Stone, 199: “The biggest lie is the one we live with every day, the lie we work so 

hard to maintain. It is the lie that we are on the inside what we pretend to be on the out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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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참된 실상과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만 우리에게 

구원주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  

1) 우리의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언행심사에 있어서 제 9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시며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렸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주로 믿을 때 그의 의를 

덧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요 우리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서(계 14:4-5)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 노릇할 것이다(계 21:23; 22:5).  

3)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앞에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는 것은 우리의 우리 된 모습으로이다. 야곱과 라반이 세운 돌 무더기(여갈사하두다, 갈르엣) 

자체가 그들이 언약을 세운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가 증인이다.49 구원받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사람,” “진리 안에 행하는 사람,” “언제나 믿을 만한 진실한 사람”으로 

우뚝 서 있어야 한다.   

10. 제 9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9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12)  

HC 112. 제 9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어느 누구에 대하여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되며(잠 19:5, 9; 21:28) 어느 누구의 말도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시 15:3). 나는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중상모략을 해서는 안 됩니다(롬 1:29-30). 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혹은 사연을 들어보지도 

않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마 7:1; 눅 6:37). 나는 마귀가 사용하는 

수단인(잠 12:22; 13:5; 요 8:44; 계 21:8) 어떠한 형태의 거짓말이나 속이는 일을 피하여야 합니다(레 

19:11).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재판과 모든 다른 일에 있어서 

나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똑바로 말하며 진리를 입증해야 합니다(고전 13:6; 엡 4:25). 나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내 이웃의 명예와 명성을 보호하고 증진시켜야 합니다(벧전 3:8-9; 4:8).  

2. 제 9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7; 대교리 문답[WLC] 144)  

1) WSC 77. 제 9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증진시키고(슥 8:16) 또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라는 것인데(요삼 

12;) 특별히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잠 14:5, 25).   

 

49  Clowney, How Jesus Transforms the Ten Commandments,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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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LC 144. 제 9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함을 유지하고 지키며(슥 8:16)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것(요삼 12); 진실을 위하여 나(타나)서는 것(잠 31:8-9); 심문과 재판(레 19:15; 잠 14:5, 25) 그리고 모든 

다른 일에 있어서(고후 1:17-18; 엡 4:25) 마음으로부터(시 15:2) 진지하고(대하 19:9) 거리낌 없고(삼상 

19:4-5) 분명하고(수 7:19) 충분하게(삼하 14:18-20) 진실 그리고 오직 진실만을 말하는 것; 우리의 

이웃을 관대하게 귀히 여기는 것(히 6:9; 고전 13:7); 이웃의 명예를 사랑하고 바라고 기뻐하는 것(롬 

1:8; 요이 4; 요삼 3-4); 이웃의 허물을 슬퍼하고(고후 2:4; 12:21) 덮어주는 것(잠 17:9; 벧전 4:8); 이웃의 

재능과 장점을 아낌없이 인정하고(고전 1:4-5, 7; 딤후 1:4-5) 이웃의 결백을 옹호하는 것(삼상 22:14); 

이웃에 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으나(고전 13:6-7)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시 15:3); 

나쁜 소문 퍼뜨리는 것(잠 25:23)과 아첨(잠 26:24-25)과 중상모략(시 101:5)을 못하게 하는 것; 우리 

자신의 명예를 아끼고 돌보며 필요한 경우 변호하는 것(잠 22:1; 요 8:49); 서원을 지키는 것(시 15:4); 

무엇에든지 참되고 정직하고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을 힘써 실천하는 것입니다(빌 4:8).  

3. 제 9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78 ; 대교리 문답[WLC] 145)  

1) WSC 78. 제 9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금하는 것은 진실을 왜곡하거나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든 것입니다(잠 6:19; 19:5; 시 15:3; 레 19:16; 골 3:9).  

2) WLC 145. 제 9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9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특히 공적인 재판에서(레 

19:15; 합 1:4)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모든 것(삼상 17:28; 삼하 

16:3; 1:9-10, 15-16); 거짓 증언을 제공하고(잠 19:5; 6:16, 19) 거짓 증인을 세우고(행 6:13) 고의적으로 

출두하여 악한 소송을 변호하고 진실을 외면하고 뒤집어엎는 것(렘 9:3, 5; 행 24:2, 5; 시 12:3-4; 52:1-

4);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것(잠 17:15; 왕상 21:9-14); 악인에게 

의인이 행한 것처럼 상을 주고 의인에게 악인이 행한 것처럼 벌을 주는 것(사 5:23); 문서를 위조하고(시 

119:69; 눅 19:8; 16:5-7) 진실을 은폐하고 정당한 소송에서 부당하게 침묵하고(레 5:1; 신 13:8; 행 5:3, 

8-9) 불공평 때문에 우리가 책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소해야 할 때 우리의 입을 다물고 있는 것(왕상 

1:6; 레 19:17); 적절하지 않을 때(잠 29:11) 혹은 나쁜 목적을 위해 악의를 품고 진실을 말하거나(삼상 

22:9-10; 시 52:1-5) 진실을 곡해하여 뜻을 틀리게 하거나(시 56:5; 요 2:19; 마 26:60-61) 의심스럽고 

애매한 표현으로 진실과 공의를 손상시키는 것(창 3:5; 26:7, 9); 비진리를 말하고(사 59:13) 

거짓말하고(레 19:11; 골 3:9) 중상모략하고(시 50:20) 험담하고(시 15:3) 비방하고(약 4:11; 렘 38:4)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레 19:16) 수군수군하고(롬 1:29-30) 냉소하고(창 21:9; 갈 4:29) 욕하고(고전 

6:10) 경솔하고(마 7:1) 가혹하고(행 28:4) 편파적으로 비난하고(창 38:24; 롬 2:1) 사람의 의도와 언어와 

행동을 오해하는 것(느 6:6-8; 롬 3:8; 시 69:10; 삼상 1:13-15; 삼하 10:3); 아첨하고(시 12:2-3) 허황되게 

자랑하고(딤후 3:2)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눅 18:9, 11; 롬 

12:16; 고전 4:6; 행 12:22; 출 4:10-14);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장점을 부인하는 것(욥 27:5-6; 4:6);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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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허물을 크게 보는 것(마 7:3-5); 자복해야 할 때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거나 가벼이 보는 것(잠 

28;13; 30:20; 창 3:12-13; 렘 2:35; 왕하 5:25; 창 4:9); 남의 약점을 쓸데없이 들추어내는 것(창 9:22; 잠 

25:9-10);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출 23:1) 나쁜 소문을 받아들이고 은근히 좋아하고(잠 29:12) 정당한 

변호에 대하여 귀를 막는 것(행 7:56-57; 욥 31:13-14); 악한 의심을 품는 것(고전 13:5; 딤전 6:4); 공적에 

합당한 남의 명예를 시기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기고(민 11:29; 마 21:15) 그것의 훼손을 바라거나 

훼손을 위해 노력하고(스 4:12-13) 남의 치욕과 불명예를 기뻐하는 것(렘 48:27); 조롱하며 멸시하는 

것(시 35:15-16, 21; 마 27:28-29); 분별없게 칭찬하는 것(유 16; 행 12:22); 합법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롬 1:31);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하고(삼상 2:24) 불명예를 초래할 일을 우리 

자신이 행하고 삼가지 않거나 능히 말릴 수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삼하 

13:12-13; 잠 5:8-9;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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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I. 제 10 계명         

1. 제 10 계명 본문      

1. 제 10 계명은 출 20:17 과 신 5:21 에 나온다. 

1) BHS 

① 출 20:17 

מֹד  17               רֵעֶךָ אֵש ת תַחְמֹדלאֹ־   רֵעֶךָ ביֵתלאֹ תַחְׁ

דֹו וַאֲמָתֹו             עַבְׁ רֵעֶךָ׃  וְשֹורֹווְׁ כֹל אֲשֶר לְׁ  וַחֲמֹרֹו וְׁ

② 신 5:21 

מֹד  21 לאֹ תַחְׁ לאֹ  רֵעֶךָ  אֵש תוְׁ  רֵעֶךָ  ביֵת תִתְאַוֶּהוְׁ

דֹו וַאֲמָתֹו  שָדֵהוּ  עַבְׁ רֵעֶךָ׃   שֹורֹווְׁ כֹל אֲשֶר לְׁ  וַחֲמֹרֹו וְׁ
③ 두 본문의 차이 

• 제 10 계명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 사이에 탐내지 말라는 대상의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순서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출애굽기는 “ביֵת 집” 그리고 “אֵש ת 

아내”의 순서를 갖고 있지만 신명기는 “אֵש ת 아내” 그리고 “ביֵת 집”의 순서를 갖고 있다.  

• 신명기 제 10 계명에는 “בֵית 집” 다음에 “ּשָדֵהו (그의) 밭”이 추가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은 

앞으로 곧  정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밭”이 중요한 유산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여종과 

그의 소” 사이에 출애굽기( וְשֹורֹווַאֲמָתֹו   )에는 접속사 바브가 있으나 신명기( שֹורֹווַאֲמָתֹו   )에는 

접속사 바브가 없다.  

• 제 10 계명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 사이에 “탐내다”를 표현하는 동사의 사용에도 차이를 

보인다. 즉 출애굽기에는 מֹד  가 두 번 나왔으나 신명기에는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할[타흐모드]תַחְׁ

때 출애굽기처럼  מֹד   가 사용되었으나 집을 비롯한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할 때[타흐모드]תַחְׁ

 .가 사용되었다[티트아베]תִתְאַוֶּה

• 출애굽기의 경우 절을 시작하는 접속사 바브가 두 번 나오는 부정어(ֹלא[로]) 앞에 전혀 붙어 있지 

않으나 신명기의 경우 두 번 모두 붙어 있다. 앞 선 계명들과 관련하여 접속사 유무를 설명하면 

출애굽기의 경우 계명들 사이에 접속사 바브에 의한 연결이 전혀 없지만 신명기의 경우 신 5:17-

20(MT 5:17)에 접속사 바브가 3 개(제 7-8-9 계명 앞에) 있고 신 5:21(MT 5:18)에 접속사 바브가 

2 개(제 10 계명의 두 개의 절 앞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 5:17 을 시작하는 “살인하지 

말라”에는 접속사가 없으나 같은 절(신 5:17)로 간주되는 “간음하지 말라-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에는 접속사 바브가 각각 붙어 있고 그리고 신 5:21(MT 5:18)의 “탐내지 말라-

탐하지 말라”에도 접속사 바브가 각각 붙어 있다. 맛소라 본문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http://biblos.com/exodus/20-17.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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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기 6-10 계명 (출 20:13-17) 신명기 6-10 계명 (신 5:17-21 [MT 5:17-18]) 

צָח׃ ס   לאֹ 13 רְׁ  תִִּֿ

אָף׃ ס  לאֹ 14 נְׁ  תִִּֿ

נֹב׃ ס  לאֹ 15 גְׁ  תִִּֿ

רֵעֲךָ עֵד שָקֶר׃ ס לאֹ 16  ־תַעֲנֶה בְׁ

 

מֹד בֵית רֵעֶךָ  לאֹ 17  תַחְׁ

דֹו  לאֹ    עַבְׁ מֹד אֵשֶת רֵעֶךָ וְׁ  ־תַחְׁ

שֹורֹו  וַאֲמָתֹו  רֵעֶךָ׃ ף  וְׁ כֹל אֲשֶר לְׁ  וַחֲמֹרֹו וְׁ

צָח׃ ס   לאֹ )17 (17 רְׁ  תִִּֿ

אָף׃ ס  וְלֹׁא )18     ( נְׁ  תִִּֿ

נֹב׃ ס  וְלֹׁא )19     ( גְׁ  תִִּֿ

א׃ ס וְלֹׁא )20     ( רֵעֲךָ עֵד שָוְׁ  ־תַעֲנֶה בְׁ

  

מֹד אֵשֶת רֵעֶךָ ס  וְלֹׁא )21 (18  תַחְׁ

אַוֶּה בֵית רֵעֶךָ שָדֵהוּ  וְלֹׁא         דֹו  תִתְׁ עַבְׁ  וְׁ

רֵעֶךָ׃ ס  וַאֲמָתֹו  כֹל אֲשֶר לְׁ  שֹורֹו וַחֲמֹרֹו וְׁ
 

④ 절 수의 차이 

• 제 6 계명에서 설명한 대로 영어 성경의 절 구분을 따르는 BHS 와 달리 대부분의 신명기 히브리어 

본문은 영어 성경의 신 5:17-20 을 한 개의 절(MT 5:17)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제 10 계명이 나오는 

영어 성경의 신 5:21 은 히브리어 본문에서 신 5:18 이다. 

2) LXX (Septuagint): 출 20:17 = 신 5:21 

(출 20:17)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γυναῖκα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οἰκίαν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ὔτε τὸν ἀγρὸν αὐτοῦ οὔτε τὸν παῖδα αὐτοῦ οὔτε τὴν παιδίσκην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βοὸς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ὑποζυγίου αὐτοῦ οὔτε παντὸς κτήνους αὐτοῦ οὔτε ὅσα τῷ πλησίον 

σού ἐστιν 

(신 5:21)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γυναῖκα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ὐκ ἐπιθυμήσεις τὴν οἰκίαν τοῦ 

πλησίον σου οὔτε τὸν ἀγρὸν αὐτοῦ οὔτε τὸν παῖδα αὐτοῦ οὔτε τὴν παιδίσκην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βοὸς αὐτοῦ οὔτε τοῦ ὑποζυγίου αὐτοῦ οὔτε παντὸς κτήνους αὐτοῦ οὔτε ὅσα τῷ πλησίον 

σού ἐστιν 
[Brenton] (출 20:17)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nor his field, nor his servant, nor his maid,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of 

his cattle, nor whatever belongs to thy neighbour.  

[Brenton] (신 5:21)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nor his field,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beast of 

his, nor any thing that is thy neighbour’s.  

http://biblos.com/exodus/20-13.htm
http://biblos.com/exodus/20-14.htm
http://biblos.com/exodus/20-15.htm
http://biblos.com/exodus/20-16.htm
http://biblos.com/exodus/20-17.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7.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8.htm
http://biblos.com/deuteronomy/5-19.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0.htm
http://biblos.com/deuteronomy/5-21.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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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0 계명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맛소라 본문과 달리 칠십인역은 출애굽기 본문과 신명기 본문이 

똑같다. 맛소라 본문과 달리 집과 아내의 순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고 동사의 차이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출애굽기에 밭도 언급되어 있다.  

▪ Brenton 의 번역은 칠십인역의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후반부의 단어나 

어구가 다르게 나타난다. 

3) Vulgate 

(출 20:17) non concupisces domum proximi tui nec desiderabis uxorem eius non servum non 

ancillam non bovem non asinum nec omnia quae illius sunt 

[Douay-Rheims Bible] (출 20:17)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house: neither shalt thou 

desire his wife, nor his servant, nor his handmaid,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thing that is 

his. 

(신 5:21) non concupisces uxorem proximi tui non domum non agrum non servum non ancillam 

non bovem non asinum et universa quae illius sunt 

[Douay-Rheims Bible] (신 5:21) Thou shalt not covet thy neighbour's wife: nor his house, nor 

his field, nor his manservant, nor his maidservant, nor his ox, nor his ass, nor any thing that is 

his. 

▪ 벌게이트역은 맛소라 본문처럼 집과 아내의 순서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으나 맛소라 본문의 

출애굽기의 두 번 똑같이 사용된 동사를 다르게 번역하고 신명기의 서로 다른 동사를 따로 

번역하지 않고 한 번만 번역하였다.   

4) 한글 성경 

① 개역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② 개역개정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 (신 5:21)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③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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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 20:17)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 (신 5: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못한다.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④ 우리말성경 

• (출 20:17)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어떤 것이라도 네 이웃의 것은 탐내지 마라.  

• (신 5:21)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⑤ 쉬운성경 

• (출 20:17) 이웃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나, 그 밖에 이웃의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 (신 5:21) 너희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너희는 이웃의 집이나 땅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마라. 

5) 한글 성경들에 대한 주 

① 신명기의 두 동사가 다른 것을 다른 용어를 써서 번역하는 한글 성경이 없다. 쉬운성경의 신명기에 

세 번 동사를 사용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므로 원문에 나오는 대로 두 번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② (신명기에 다른 동사가 사용된 것을 반영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고) 개역은 두 본문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두 본문의 다른 것을 제외한 나머지 똑같은 부분을 통일성있게 잘 번역하고 있다. 특히     

אַוֶּה  לאֹוְ  תִתְׁ רֵעֶךָוְ   מֹד אֵשֶת  לאֹ תַחְׁ  라는 신명기 원문의 부정사 ֹלא[로] 앞에 붙어 있는 접속사  ְו 

[브]를 두 번 똑같이 조사 “∼도”를 사용하여 “탐내지도 말지니라”고 번역하며 유일하게 원문을 잘 

반영하고 있다. 

③ 개역을 제외하고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똑같은 부분에 대하여 두 본문이 통일되게 번역한 한글 

성경이 없다.  

• 원문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개역개정은 “말라”와 “말지니라” 그리고 “무릇 네 이웃의 소유”와 “네 

이웃의 모든 소유”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 새번역은 “너희”라는 속격을 출애굽기에는 사용하나 신명기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 우리말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번역자가 동일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라”와 “말라” 

그리고 속격 번역 유무 그리고 “어떤 것이라도 네 이웃의 것은”과 “이웃에게 속한 다른 어떤 

것도”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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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성경은 주어의 사용, 동사의 사용 횟수, 그리고 “그 밖에 이웃의 어떤 것도”와 “이웃의 것은 

어떤 것도”처럼 두 본문의 같은 것들을 상당히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④ 개역이나 개역개정처럼 “네 이웃의”와 “그의”를 두 본문 모두 통일되게 하지 않고 서로 다르게 한 

번역들은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⑤ 새번역과 쉬운성경의 복수 “너희”는 원문의 단수를 반영하도록 고쳐야 할 것이다. 

2. 제 10 계명 본문 번역 

1) 접속사 바브 

① 세일하머(Sailhamer)가 지적한 것처럼 신명기의 십계명 본문의 마지막 다섯 개의 절이 접속사 

לאֹ 가 결합된[로]לאֹ 와 부정어[브]וְׁ   로 시작한다.1 접속사에 유의하면 신 5:17-20(MT 5:17)에[블로]וְׁ

접속사 바브가 3 개 있고 신 5:21(MT 5:18)에 접속사 바브가 2 개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신 5:17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5 개의 절들은 처음에 모두 ֹלא  가 붙어 있으므로[블로]וְׁ

직역하면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네 이웃의 집에 탐하지 말라.”가 된다.2  

② 개역에서 “간음하지도 말지니라.”처럼 신명기 5 장 18 절에서 21 절까지의 각 계명을 “∼도 

말지니라”고 번역한 것은 접속사  ְׁו[브]를 반영한 번역으로 보인다. 조사 “∼도”를 뺀 개역개정보다 

조사 “∼도”가 들어있는 개역의 번역이 원문을 더 잘 반영한 번역이다.  

③ 본 주해는 접속사 바브가 있을 때 모두 “그리고”라고 번역하였다. 

2) 탐내지 말아야 할 대상  

① 출애굽기에서 “아내”보다 먼저 나오는 (즉 첫 번째로 나오는) “집”은 콜(Cole, 161)이 설명한대로 

“household 가정, 한 집안”을 뜻하는 포괄적인 용어로서 바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아내, 

남종과 여종, 소와 나귀, 그리고 모든 소유”를 포함한다. 이웃의 가정에서 아내가 제일 우선적인 것은 

포괄적인 용어인 집 다음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아내”가 

제일 먼저 언급됨으로써 명시화된다.3  

② 신명기에서 “아내” 다음으로 나오는 (즉 두 번째로 언급된) “집”은 건물을 가리키며 “집”과 

(출애굽기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게 될 부동산을 가리킨다.  

 

1 Sailhamer, Pentateuch as Narrative, 284 n. 44.  

2 접속사  ְׁו[브]로 시작되는 제 7-10 계명(신 5:18-21)을 NIV/NASB/NKJV 는 접속사  ְׁו[브]가 없는 제 6 계명(신 

5:17)처럼 “You Shall not”으로 번역하였지만 ESV 는 접속사 바브를 반영하며 “And you shall not”이라고 

번역하고 KJV/RSV/NRSV 는 “Neither shall you”라고 번역하였다.  

3 John A. Thompson, Deuteronom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1974), 118 는 신명기의 아내 그리고 

집의 순서가 여인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출애굽기와 다른 것을 암시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여인에 대한 

민감한 태도에 대한 다른 예로 신 21:10-14; 22:13-19; 24:1-5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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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동일하게 언급되는 “남종과 여종”은 주인의 귀한 재산이었다. 그리고 “소와 

나귀”는 유목민/농민에게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다. 사람, 집과 밭, 그리고 가축으로 삼분하는 것은 

서원 예물의 값을 말하는 레 27:1-25 에서도 볼 수 있고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대상을 언급하는 

레 27:28 에서도 볼 수 있다.4   

④ 제 10 계명은 이웃의 아내, 이웃의 부동산(不動産), 이웃의 동산(動産) 등을 열거하고   אֲשֶר כֹל  וְׁ

רֵעֶךָ  그리고 네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첨가함으로써 이웃의 그 어떤“ [브홀 아셰르 르레에하] לְׁ

것도 탐내지 말 것을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마지막 어구는 열거된 대상 이외에도 얼마든지 

탐낼 대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은 계속 변할 수 있는 대상의 계속적인 열거를 

중단하시고 결코 변하지 않는 대상을 향하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항상 곁에 있는 대상 

즉 “네 이웃”으로 향하시고 사람들이 항상 곁에 있는 그 사람 곧 그 이웃에 속한 어떤 것을 탐내는 

존재임을 일깨우시며 네 이웃에 속한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고 명하셨다.5 

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원문에 똑같이 나오는 ָרֵעֶך כֹל אֲשֶר לְׁ  그리고 네“ [브홀 아셰르 르레에하] וְׁ

이웃에 속한 모든 것”을 개역개정에서 출애굽기는 개역의 출애굽기나 신명기처럼 “무릇 네 이웃의 

소유”라고 번역하였으나 신명기는 “네 이웃의 모든 소유”라고 번역했다. 남영신(국어사전, 815)은 

“무릇”을 부사로서 “헤아려 생각하건대, 대체로 보아, 대저”의 의미를 갖는다고 풀이한다. 본 주해는 

이 어구를 출애굽기와 신명기 모두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으로 통일하여 번역하였다.   

3) 동사 [하마드 > 타흐모드]와 [히트아바 > 티트아베] 

 ;가 쓰인 몇 구절들을 들며 그 용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NIDOTTE II: 168, # 2773[하마드]חָמַד ①

TWOT I: 295, # 673; Cole; Douma).  

 

4 [레 27:1-25] 사람(1-8 절); 가축(9-13 절); 집과 밭(집: 14-15 절; 밭: 16-25 절)  

 [레 27:28]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5 Miller, Ten Commandments, 396 에는 이 마지막 어구에 대하여 언급한 René, Girard, I See Satan Fall 

Like Lightening tr. James G. Williams (Maryknoll, NY: Orbis Books, 2001). 9 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글이 

인용되어 있다. “In reading the Tenth Commandment one has the impression of being present at the 

intellectual process of its elaboration. To prevent people from fighting, the lawgiver seeks at first to 

forbid all the objects about which they ceaselessly fight, and he decides to make a list of these. However, 

he quickly perceives that the objects are too numerous: he cannot enumerate all of them. So he 

interrupts himself in the process, gives up focusing on the objects that keep changing anyway, and he 

turns to what never changes. Or rather, he turns to that one who is always present, the neighbor. One 

always desires whatever belongs to that one, the neigh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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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⑴[하마드]는 기본능동(칼, 파알) 어간에 16번, 기본재귀(니프알) 어간에 분사로 4번, 작위능동(피엘) 

어간에 1 번 사용되었다. [하마드]는 잠 1:22 과 시 19:10[MT 11]을 제외하고6 눈에 보이는 대상 즉 

사람과 사물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욕망을 가리키기 때문에 매우 “물질적인” 동사이다.  

▪ 이 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것들은 땅(출 34:24), 나무(창 2:9; 3:6), 그늘(아 2:3), 사람(사 53:2), 

은과 금(신 7:25), 보물(잠 21:20), 상수리나무[지역](사 1:29), 우상(사 44:9), 그리고 이웃의 

재산(출 20:17; 신 5:21[MT 18]; 수 7:21; 잠 6:25; 12:12; 미 2:2) 등이다.  

▪ 사 1:29 에서 [하마드]가 בָחַר[바하르]와 병행어구로 쓰인 것은 바라는 대상이 선택하는 

대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준다.  

[사 1:19-20] (29)너희가 너희의 기뻐하던(תֶם  상수리나무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חֲמַדְׁ

것이요 너희가 너희의 택한(תֶם חַרְׁ  동산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며 (30)너희는 (בְׁ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 ⑵[하마드]는 문맥에 따라 강조점이 달라지며 대상의 바람직함(desirability of an object)을 

강조하거나 얻으려는 바람(desire to obtain)을 강조한다.  

[창 2: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אֶה מַרְׁ   (נֶחְמָד לְׁ

먹기에 좋은(מַאֲכָל טֹוב לְׁ   나무가 나게 하시니 (וְׁ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사 53:2] 우리가 흠모할 만한 [멋진] 모습도 없었다( אֶה וְׁ  לאֹ־מַרְׁ הוּנֶחְמְדֵ וְׁ ).  

[창 3: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מַאֲכָל   (טֹוב הָעֵץ לְׁ

    보암직도 하고(תַאֲוָה־הוּא לָעֵינַיִם)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כִיל הַשְׁ  나무인지라 (וְׁ נֶחְמָד הָעֵץ לְׁ

▪ 창 2:9 에서 모든 나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묘사할 때 대상의 바람직함을 강조하지만 창 

3:6 에서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으로 

묘사할 때 얻으려는 바람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 창 3:6 에서 תַאֲוָה[타아바]와   .가 병행되며 동의어로 쓰였다[네흐마드] נֶחְמָד

▪ 사 53:2 은 창 2:9 처럼 대상의 바람직함을 강조한다 

• ⑶[하마드]는 창 2:9 에서처럼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시 68:16[MT 17]; 아 2:3).  

[시 68:16(MT 17)]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תֹו  חָמַד שִבְׁ אֱלֹהִים לְׁ )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6 [잠 1:22]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דו  미련한 (חָמְׁ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시 19:9-10(MT 10-11)] (9)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10)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הַנֶחֱמָדִים)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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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3]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תִי  그 실과는 내 입에 달았구나 (חִמַדְׁ

• ⑷[하마드]는 창 3:6 에서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잠 6:25; 미 2:2; 신 7:25; 수 7:21; 출 34:14; 

왕상 20:6).  

▪ 잠 6:25 은 마음에 음녀에 대한 미의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경고한다.  

[잠 6:25] 네 마음에 그(=음녀의)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בָבֶך יָהּ בִלְׁ  그 (אַל־תַחְמֹד  יָפְׁ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 미 2:1-2 은 자기중심적이요 이기적인 탐심이 일어나서 사전 계획을 세우고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을 탐내어 취하는 행동을 정죄한다.  

[미 2:1-2] (1)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2)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נָשָאוּ  חָמְדוּוְׁ  וְׁ וּבָתִים  גָזָלוּ  וְׁ שָדֹות  )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학대하도다  

▪ 출 34:24 은 여호와께서 열방이 이스라엘 땅을 탐내어 취하려고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신다.  

[출 34:24]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세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네 땅을 탐내어  엿보지(לאֹ־יַחְמֹד  אִיש אֶת־ וְׁ

ךָ צְׁ  못하리라 (אַרְׁ

▪ 왕상 20:6 은 아합 시대에 벤하닷이 아합과 아합의 신복들의 집을 수탐하여 보기에 좋은 모든 

것을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다.  

[왕상 20:6] 내일 이맘때에 내(=벤하닷)가 내 신복을 네게 보내리니 저희가 네(=아합) 집과 

네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네 눈이 기뻐하는 것(ָכָל־מַחְמַד  עֵינֶיך)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 신 7:25 에서 모세는 조각한 신상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서 취하지 말라는 경고를 준다.  

[신 7:25]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תַחְמֹדלאֹ־ )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네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에 들까 하노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 수 7:21 은 아간이 외투와 은과 금을 보고 탐내어 취했던 사실을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수 7:21]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ק =  וָאֵרֶא[ אֶה[    탐내어 (]כ=  וָאֶרְׁ

취하였나이다( וָאֶקָחֵםאֶחְמְדֵ וָ  ם  )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 ⑸[하마드]는 탐내는 것과 상응하는 동작을 묘사하는 동사가 뒤따라 나오는 경우도 있고(미 2:2; 신 

7:25; 수 7:21)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잠 6:25; 출 34:24; 시 68:16[MT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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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일즈(426)는 “[하마드]가 원래 취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욕망을 나타낸다”고 하는 

헤르만(Herrmann, “Das zehnte Gebot", Sellin-Festshift, Leipzig 1927, pp. 69-82)의 

주장보다 “[하마드]가 가끔 취하는 행동을 분명하게 암시한다고 하여 취하는 동작이 

[하마드]의 고유 의미에 속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하는 모란(Moran, “The Conclusion of 

the Decalogue (Ex. 20, 17 =Dt. 5, 21)”, CBQ 29, 1967, pp. 543ff)의 주장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 콜(Cole)은 [하마드]가 “loving 사랑하는 것”과 “hating 미워하는 것”처럼 행위(an activity)로서 

“seeking to acquire 얻으려고 추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desiring 바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설명한다.7  

• ⑹이상의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문맥에 따라 [하마드]의 긍정적인 뉘앙스(사 1:29; 시 

68:16[MT 17]; 아 2:3)와 부정적인 뉘앙스(잠 6:25; 미 2:2; 신 7:25; 수 7:21; 출 34:14; 왕상 20:6)를 

구별해야하고, [하마드]의 강조점이 주체(창 3:6) 혹은 객체(창 2:9; 사 53:2)에 있는지를 구별해야 

하고, [하마드]에 취하게 될 행동의 암시가 들어 있는지를 구별해야 한다. 제 10 계명의 경우 

[하마드]는 (이미 이웃에 속한 대상이기 때문에) 탐내서는 안 될 객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드러내고, 취하게 될 행동의 암시가 들어 있는 것 같다.    

אַוָּה 의 작위재귀(히트파엘) 어간אוה ②  가 쓰인 몇 구절들을 들며 그 용례를 설명하면[히트아바]הִתְׁ

다음과 같다(NIDOTTE I: 304-305, # 203; TWOT I: 18, # 40).  

• ⑴[히트아바]는 이기적인 욕망, 탐욕을 나타낸다(selfish desire, lust, craving).  

[민 11:4, 34] (4)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으매(הִתְאַוּוּ  תַאֲוָ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  .  .  .   (33)고기가 아직 잇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34)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graves of craving” הַ תַאֲוָה רֹות   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קִבְׁ

백성( מִתְאַוִּיםאֶת־הָעָם הַ  )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잠 13:4]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אַוָּה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מִתְׁ

얻느니라  

[잠 21:26]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תַאֲוָה אַוָּ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 (הִתְׁ

하느니라  

[잠 23:3-6] (1)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네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2)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3)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אַל־ וְׁ

אָו=  כ] אָיו=  ק[ ]תִתְׁ [תִתְׁ )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4)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5)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녕히 재물은 날개를 내어 

 

7 Cole, Exodus, 161: “As in case of ‘loving’ and ‘hating’, ‘desiring’ is an activity, almost equivalent to 

‘seeking to ac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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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6)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진찬을 탐하지 

말지어다( אַל־ אָו= כ]וְׁ אָיו= ק[ ]תִתְׁ [תִתְׁ )  

[잠 24:1-2] (1)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אַל־ וְׁ

אָו= כ] אָיו= ק[ ]תִתְׁ [ תִתְׁ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 입술은 잔해를 말함이니라 

• ⑵[히트아바]는 중립적이거나 합법적인 소원을 나타내기도 한다(neutral or legitimate desire)  

[전 6:2]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אֲשֶר־ מִכֹל  שֹו  נַפְׁ לְׁ חָסֵר  אֵינֶנוּ  וְׁ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יִתְאַוֶּה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시 45:10-11] (10)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아비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11)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יֵך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וְׁ יִתְאָו  הַמֶלֶךְ יָפְׁ

저를 경배할지어다  

[삼하 23:15=대상 11:17] 다윗이 사모하여(אַוֶּה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וַיִתְׁ

마시게 할꼬 하매 

• ⑶[히트아바]는 동기가 잘못된 욕망을 나타낸다(wrongly motivated desire)  

[암 5:18-20] (18)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הוָה  너희가 (הֹוי  הַמִתְאַוִּים  אֶת־יֹום יְׁ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 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19)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렘 17:16]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좇았사오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치  

아니하였음(אַוֵּיתִי יֹום אָנוּש לאֹ הִתְׁ  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וְׁ

있나이다 

• ⑷[히트아바]는 [하마드]가 자주 탐내는 것에 상응하는 동작을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것과는 달리 

뒤 따르는 상응하는 동작이 언급되지 않고 자주 נֶפֶש(마음, 영혼)와 관련지어 언급되며(전 6:2) 대개 

마음으로 원하는 욕망에 강조점을 갖는다(잠 13:4; 삼하 23:15; 민 11:4, 34).   

אַוָּה 와[하마드]חָמַד ③  사이에는 서로 공통되는 명시적인 의미(common denotation)의 [히트아바]הִתְׁ

영역을 갖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뉘앙스와 강조하는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 ⑴시온을 택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것을 노래하는 두 시편은 이 두 단어가 동의어로 서로 

교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8  

[시 68:15-18(MT 16-19)] (15)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16)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תֹו  חָמַד שִבְׁ לְׁ אֱלֹהִים  )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17)하나님의 병거는 천천이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시내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18)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8  Childs(Exodus, 427)는 시온의 전통(Zion tradition)을 언급하는 구절로 시 68:19 와 132:13f 를 

언급하였으나 시 68:19 은 시 68:17 로 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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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를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시 132:13-14] (13)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has chosen צִיֹון  בָחַר בְׁ הוָה  יְׁ )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has desired it  ּמֹושָב לֹו  אִוָּה לְׁ ) 이르시기를 (14)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have desired it   אִוִּתִיהָ פֹה־אֵשֵב כִי ) 

• ⑵두 단어에 공통적인 명시적 의미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미적 범위에 있어서 구별이 

있다.  חָמַד[하마드]는 자주 상응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감정을 강조한다면  אַוָּה  는 감정[히트아바]הִתְׁ

자체를 강조한다.9  

 가 자주 계속해서 일어나는 취하는 동작의 요소를 덧붙여 갖는다고 하더라도[하마드]חָמַד⑶ •

감정적인 의미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출애굽기에서 חָמַד[하마드]는 두 번 사용되며 

탐내는 대상을 취하는 데로 이끄는 술책 등을 포함하는 탐욕을 금지하는데 사용되었다. 신명기에서 

[하마드]와 [히트아바]를 한 번씩 사용하며 אַוָּה  의 병행어로 사용한[하마드]חָמַד 를[히트아바]הִתְׁ

것은 출애굽기에 이미 들어있는 금지의 주관적인 측면을 보다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다.10  

• ⑷많은 영어 성경들에서  חָמַד[하마드]는 “covet”로 번역되고  אַוָּה  는 “desire, set desire[히트아바]הִתְׁ

on”으로 번역되었다. KB 는   [하마드](I: 325)를 “to desire (brings damage upon the thing or person 

desired) and to try to obtain”으로 번역하고 [히트아바](I: 20)를 “to crave for (usually in an 

unfavorable sense)[민 11:34; 신 5:21]; to perceive a longing[삼하 23:15]; to be greedy[잠 13:4]” 

등으로 번역하였다.  

• ⑸우리말로 두 동사를 구별하여 번역한다면  [하마드]는 “눈독을 들이다” 혹은 “탐욕을 

드러내다”라고 번역하고  [히트아바]는 “탐심을 갖다” 혹은 “탐욕을 품다”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주해는 자주 상응하는 행동으로 이끄는 감정을 강조하는 חָמַד[하마드]를 “탐내다”라고 

번역하고 감정 자체를 강조하는  אַוָּה  를 “탐심을 갖다, 탐욕을 품다”는 의미로[히트아바]הִתְׁ

 

9 Childs, Exodus, 427: “There does remain a significant distinction between the semantic range of ḥāmaḏ 

and hiṯ'awweh in spite of an area of common denotation. The emphasis of ḥāmaḏ falls on an emotion 

which often leads to a commensurate action, whereas the focus of hiṯ'awweh rests much more on the 

emotion itself.”  

10 Childs, Exodus, 427: “Herrmann was not justified in playing down the emotional denotation of the 

verb ḥāmaḏ, even though it probably carried in addition the element of subsequent action. The original 

command was directed to that desire which included, of course, those intrigues which led to acquiring 

the coveted object. The Deuteronomic substitution of the verb hit'awweh did not mark a qualitative 

difference of approach which had the effect of internalizing a previously action oriented 

commandment. . . . Rather, Deuteronomic recension simply made more explicit the subjective side of 

the prohibition which was already contained in the original com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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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하다”라고 번역하였다.11 본 주해의 “탐내다”와 “탐하다”는 신명기의 다른 두 개의 동사 사용을 

반영하기 위한 선택이다.  

4) 열 가지 계명의 구분과 관련된 제 10 계명 문제 

① 서론의 “십계명의 구분”에서 논의한 것처럼 천주교와 루터교에서는 개혁교회와 같이 십계명이 

서언과 열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정하나 개혁교회와는 달리 제 1 계명과 제 2 계명을 

제 1 계명으로 여기고, 제 10 계명의 첫 부분을 제 9 계명으로, 나머지 부분을 제 10 계명으로 여긴다.  

② 제 10 계명을 둘로 나눌 경우 제 9 계명과 제 10 계명에 혼란이 생긴다.  

• 루터교에서는 출애굽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출 20:17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 20:17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 이와 대조적으로 천주교에서는 신명기 본문에 근거하여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신 

5:21a).”를 제 9 계명으로 보고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신 5:21b).”를 제 10 계명으로 본다. 

③ 세일하머(284 n. 44)는 신 5:17-20(MT 5:17)에 ֹלא 가 세 번[개혁교회의 제[블로]וְׁ 7, 8, 9 계명 앞에] 

나오는 것처럼 신 5:21(MT 5:18)에 ֹלא 가 두 번[개혁교회의 제[블로]וְׁ 10 계명] 나오며 각각 다른 

정형동사와 결합된 것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루터교나 천주교처럼 둘로 나누는 것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④ 그러나 도우마(338)는 출 20:17 과 신 5:21 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 절들이 둘로 나눌 이유가 전혀 

없으나 둘로 나누어 10 개의 계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이 절들을 둘로 나누게 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도우마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출애굽기에서 같은 동사를 두 번 사용하고 신명기에서 두 개의 다른 동사를 한 번씩 사용한 것은 

다른 계명에 비하여 특이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이 절들이 두 개의 구별된 계명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  

• 천주교와 루터교에서 십계명을 논의할 때 그들의 9 계명과 10 계명을 따로 따로 논의하지 않고 

하나로 함께 논의하는 것을 지적하며 이것은 그들이 둘로 나누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로 생각하는 

것을 넌지시 보게 하는 것이다.  

• 롬 7:7 에 “탐내지 말라”로 나오고 롬 13:9 에 다른 계명들과 함께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는 

것을 통하여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하나의 계명으로 간주된 것이 분명하다.  

 

11 남영신, 국어사전, 2235-2236 은 “탐내다”를 “제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싶어 하다”로 풀이하고 “탐욕”을 

“가지고자 탐내는 욕심”으로 풀이한다. 이희승, 대국어사전, 3830-3831 에 의하면 “탐”은 “탐욕”의 준말이고 

“탐하다”는 동사로 쓰이고, “탐욕”은 “사물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고 “탐내다”는 “매우 마음에 들어, 

가지고 싶은 욕심을 내다”로 풀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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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우마가 잘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그 대상을 달리 하여 두 개의 

계명으로 주신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5) 제 10 계명의 강조점과 위치12 

① 제 10 계명에 주어진 강조점을 밝히 보여주는 것은 첫째로 “너는 탐내지 말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너는 탐내지 말라/너는 탐하지 말라”고 반복되는 금지 어구이고, 둘째로 탐내서는 안 될 대상의 긴 

목록이고, 셋째로 “네 이웃의 [다른] 모든 것”이라는 포괄적인 결론적 어구이다.   

② 제 10 계명은 십계명의 마지막을 차지하며 십계명의 절정을 이룬다.  

6) 번역 

① (출 20:17) 너는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  

② (신 5:21[MT 18])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너는 네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네 이웃의 다른 어떤 것도 탐하지 

말라. 

2. 제 10 계명의 의미 

 1)제 10 계명의 금지 출발점      

1. 제 10 계명을 논의할 때 탐심에서 범행에 이르는 단계들을 상정한다. 첫째로, 남의 것을 갖고 싶은 탐심이 

일어난다(to be caught off guard by an immoral desire, cf. 見物生心 견물생심). 둘째로, 그 탐심은 계속 

자라나 남의 것에 손을 대어 취하려는 탐욕으로 자리잡는다(to nurture that desire). 셋째로, 그 탐욕에 

의지를 굴복시켜 그 탐욕을 충족시킬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길 조치들을 마련한다(to surrender one’s 

will to that desire and thus develop a plan to satisfy that desire). 넷째로, 그 탐욕을 채워줄 계획과 

조치대로 실행하는 범죄를 저지른다(to translate the desire into deed).13      

2. 하이델베르그 문답 113 번에서 제 10 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나는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계명들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의향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설명한다. 칼빈(Book II, CH. VIII, # 49)은 제 6-9 계명이 우리의 마음이 분노, 증오, 간음, 도둑질, 거짓말의 

행위로 기울어져 나타나는 것을 금하는 것이고 제 10 계명은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행위를 향해 이끌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14 칼빈은 제 10 계명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의 

 

12 Miller, Ten Commandments, 389.  

13  Douma, Ten Commandments, 339-340.  

14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estminster), 413: “As 

he has forbidden our minds to be inclined and led into anger, hatred, adultery, robbery, and lying, he 

now prohibits them from being prompted there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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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가 상해나 사취할 욕망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가장 작은 탐심으로부터조차도 

본래 그대로 안전하게 지켜도록 하라고 명령하신다”라고 요약했다.15   

3. 탐심이 일어나서, 계속 탐욕을 품고, 그 탐욕에 굴복당하여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을 고려하면 칼빈이나 하이델베르그 문답의 설명은 제 10 계명이 일어난 

탐심으로 인해 계속 탐욕을 품는 내적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도우마는 이런 해석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며 칼빈이나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 제 10 계명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종착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16   

1) 제 1-9 계명이 실제로 죄를 짓는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분명하게 금하며 그 범행으로 나아가게 

하는 내적인 태도까지 금하는 것처럼 제 10 계명도 (제 1-9 계명에 비하여 보다 더 내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에 탐심과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실행 계획과 조치들과 같은 외적인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더 깊이 내적인 것으로 들어가며 보이는 외적 행위가 밝히 드러나기 전의 모든 

것까지 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탐심이 일어나서, 계속 탐욕을 품고, 그 탐욕에 굴복당하여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는 단계들에서 제 10 계명이 금하는 외적 영역은 (내적인 첫 두 단계를 

넘어) 탐욕의 대상물에서 손을 떼지 못하고 실행에 옮길 조치를 취하는 셋 

째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  

3) 그래서 도우마는 셈족어 학자 레팅가(J. P. Lettinga)의 제안대로 חָמַד[하마드]를 “to covet [탐내다]”로 

번역하기 보다는 “to set one's desire(s) on [탐욕을 두다, 눈독을 들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① 도우마는 “우리가 어떤 것에 탐욕을 두면 우리는 우리가 탐내는 것을 취하러 나선다. 이렇게 어떤 

것에 탐욕을 둔다는 것은 기회가 생기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획을 꾸민 것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수 7:21; 미 2:2; 신 7:25; 출 34:24 등을 예로 들며 “이웃의 집, 아내, 종들, 혹은 

가축에 탐욕을 두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대상으로부터 그의 손을 뗄 수 없을 것이고 사전 계획을 

가지고 칠 의도를 가진다.”고 설명하고 “그것이 제 10 계명의 일차적인 의미다.”라고 주장하였다.17  

 

15 Calvin: Institutes, 414-415: “God, in short, commands us to keep possessions of others untouched 

and safe, not only from injury or the wish to defraud, but even from the slightest covetness that may 

trouble our hearts.” 

16 Douma, Ten Commandments, 340. 

17 Douma, Ten Commandments, 341: “If we set our desire upon something, we are out to get what we 

desire. Thus, to set our desire on something already involves forming a plan (recall what Calvin said!) 

ready to be put on motion as soon as opportunity arises. . . Anyone who sets his desire(s) on his 



461 

 

② 도우마는 제 10 계명의 “탐내는 것이 의향(disposition)과 행위(deed) 사이의 어딘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앞선 계명들, 특히 ‘간음하지 말라’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불법 

행위를 정죄하지만 제 10 계명은 그런 불법 행위의 배후에 있는 정욕적인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꾸민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가리키며 정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8  

4. 도우마는 사람의 마음을 “중역회의실(boardroom)”로 비유하였다. 닫힌 방에서 열린 중역회의의  결정 

사항은 그 회의실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거기서 무슨 결정이 일어났는지 결국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감지된다.19 사람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으로 말하기(눅 6:45) 때문에 탐욕은 마음 안에만 머물러 

있지 못하고 결국 드러나게 된다. 

1) 사람은 신체기관들을 통하여 마음에 있는 것을 반영한다. 돈에 대한 사랑은 눈을 이글거리게 하고 

맥박을 빠르게 하고 마음을 흥분시키고 신경을 뻗어가게 한다. 사람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눈으로 

말한다. 사람은 얼굴빛으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낸다(잠 16:15; 창 4:5; 에 7:6). 사람의 악의가 속임으로 

감추어질지라도 사람의 악은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잠 26:26).20 

2) 다른 여자를 둔 남편이 아무리 감추려고 하여도 결국 아내에게 발각된다. 테러나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써도 계속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 꼬리가 잡힌다. 아내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두고 있을 때 예전 같지 않고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긴장하며 

괴로워하고 이로 인해 가정 전체가 불안해 진다. 그들 나름대로의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테러를 

감행하는 자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끼며 불안해하고 국제적으로 항구적인 긴장이 

조성되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 같은 보안 정책이 마련된다.21  

3) 간음과 살인이 무서운 죄이지만 간음이나 살인에 이르는 과정에 조성된 긴장은 범행 자체보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를 더욱 더 심하게 분쇄시킬 수 있다. 욕망들은 그 목표에 도달함이 없이도 

“의도”와 “행위” 사이의 어딘가에서 소용돌이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탐욕은 결국 밝히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에 주는 해악이 크기 때문에 제 10 계명은 탐욕의 지배를 받아 범행을 

 

neighbor's house, wife, employees, or animals will not be able to keep his hands off. With premeditation 

he intends to strike. That is the primary meaning of the tenth commandment.”  

18 Douma, Ten Commandments, 341: “Therefore, we may properly insist that the “coveting” of the tenth 

commandment lies somewhere between the disposition and the deed. The deed has been condemned 

by the preceding commandments, especially “You shall not commit adultery” and “You shall not steal.” 

But the tenth commandment looks behind those deeds to the passionate heart and to the steps a 

person takes to implement the plans he has forged in his heart.”  

19 Douma, Ten Commandments, 342. 

20 Douma, Ten Commandments, 343. 

21 Douma, Ten Commandments, 34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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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하고 조치들을 강구하는 일이 죄인 것을 지적하고 이러한 죄가 언약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는 

긴장과 불행을 막기 위해 탐내지 말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22  

4) 왕이나 대통령을 암살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라를 전복시킬 역모죄에 가담한 사람들을 국가가 

엄하게 다스리는 것은 제 6 계명보다는 제 10 계명과 더 관련 있는 행동에 근거하여 벌을 주는 것이다.  

 2) 제 10 계명의 금지 종착점      

1. 제 10 계명의 금지 종착점 

1) 앞에서 설펴 본대로 제 10 계명이 금하는 출발점은 계획이 되어버린 탐욕, 실현하고자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탐욕,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에 손을 뻗치려는 단계까지 나아간 탐욕이지만 제 10 계명의 금지 

종착점은 그 마음에 꾸민 계획과 조치 이전에 쉽게 간파되지 않는 죄악된 마음이다. 천주교 신학자들은 

욕망을 마음에 무심코 일어나는 욕망(spontaneous desires)과 자라난 욕망(nurtured desires)과 실현된 

욕망(fulfilled desires)으로 구별하고 이 중 둘째 욕망과와 셋째 욕망만을 정죄의 대상으로 본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첫째 욕망 즉 무심코 일어나는 욕망까지도 정죄의 대상으로 본다.23 그것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고 악한 욕망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2) 제 10 계명은 감지되는 단계의 탐욕을 일차적으로 금하지만 그 배후에 있는 마음의 모든 탐심까지도 

금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들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의향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는 하이델베르그 문답(#113)의 설명은 

제 10 계명의 출발점이 아니라 제 10 계명의 종착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2. 구약에 마음이 악한 것을 언급하는 구절들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  

1)  [렘 17:9-10] (9)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마는 (10)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2) [창 6:5-6] (5)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3) [창 8:21-22] (21)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22 Douma, Ten Commandments, 343: “The acts of adultery and murder are serious wrongs, but the 

tensions en route to both of them disrupt society even more. Passions may rage somewhere rage 

between ‘inclination’ and ‘deed’ without ever reaching their goal. . . . What lies brooding in the heart 

does become so manifest, and the harm to society so enormous, that this tenth commandment is 

needed to bring home to us this sin and misery.”  

23 Douma, Ten Commandments,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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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 19:12-13] (12)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hidden/secret faults)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또 주의 종으로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5) [시 90:8-9] (8)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secret sins)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9)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6) [시 139:23-24] (23)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my heart)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my 

anxious thoughts)을 아옵소서 (24)내게(in me)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3. 바람직하지 못한 정욕에 대하여 언급하는 신약의 구절들은 다음과 같다.  

1) [막 7:21-23] (21)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 [막 4:18-19] (18)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3) [딤전 6:9-10] (9)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10)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4) [고전 6:9-10] (9)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10)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개역: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5) [엡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골 3:5-6] (5)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7) [눅 12:15]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4. 탐심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일어난다.  

1)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던 것은 그것을 먹을 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속삭임 때문이었다(창 3:5-6). 탐심은 “what I am 지금의 나”와 

“what I have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도록 모든 사람의 귀에 “you should be 

more than you are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아야만 한다.” 그리고 “you should have more than you 

have 너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갖고 누려야만 한다.”고 속삭인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지만(고전 10:3-4)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먹던 것을 회상하고 원망하며(출 16:3) 출애굽과 역출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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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에서 갈등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삶과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 사이에서 죽을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갈 5:16-26).  

3) 요한이 세상을 말할 때 “세상과 그 정욕”이라고 말할 정도로 정욕의 힘은 매우 강하다. 요한의 권면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3) 제 10 계명과 유기적 관련을 보이는 성경 본문들      

1. 수혼(오난)과 자발적인 수혼적 책임(보아스) 

1) 오난은 장형 엘이 죽고 아버지 유다의 명으로 형수 다말과 결혼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형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땅에 설정하는 악행을 저질렀다(창 38:8-9). 장자 엘이 죽어 장자가 되어 있던 오난은 

형수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이 장자 엘의 아들이 되고 두 몫의 유산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형에게 후사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다. 오난의 탐욕으로 

인해 생긴 이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오난을 죽이셨다(창 38:8-9).  

2) 신명기에 명시된 수혼 제도(신 25:5-10)는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과 정반대로 가족과 형의 유산을 

지키려는 절제되고 통제된 선한 욕망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다.24  우리는 이 제도를 통하여 욕망을 잘 

통제하여 형제 자매로부터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형제 자매를 위하여 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를 볼 수 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물러선 더 가까운 기업 무를 자와 

대조적으로 보아스가 룻과 법적으로 결혼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 

무름을 위해 수혼적 책임을 감당한 것은 탐욕과 대조되는 절제된 욕망에 대한 좋은 교훈을 준다.  

2. 사회의 약자들 

1) 출애굽기에서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고(출 22:21-24)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출 22:25) 전당잡힌 옷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고(출 22:26-27)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돌려주라(출 23:4-5)는 언약서의 규례들은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2) 신명기에도 이웃의 전당잡힌 옷을 해질 때에는 돌려주고(신 24:10-13) 품삯을 해진 후까지 끌지 말고 

당일에 주고(신 24:14-15) 나그네와 과부와 고아를 위하여 밭에 곡식을 남겨두고 감람나무나 

포도나무에 열매를 남겨두고(신 24:19-22) 매 칠년 끝에 면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서 넉넉히 주라(신 15:1-15)는 규례가 나온다.  

“(신 15:7)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퍅히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 쥐지 말고 (8)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24 Miller, Ten Commandments,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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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칠년 면제년이 가까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네가 죄를 얻을 것이라 (10)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경내 네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3) 야고보는 부한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약 5:1)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2)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3)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4)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군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5)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지게 하였도다.”  

3. 경제 행위 

1) 모세는 공동체의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신 25:13)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14)네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15)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16)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הוָה יְׁ  라는 말씀을 전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 주머니에”.([토아바트 아도나이] תֹועֲבַת 

같지 않은 두 개의 저울추를 갖는 것과 집에 같지 않은 두 개의 되를 두는 것은 실제로 그것들을 

사용하여 도둑질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여호와께 가증한 일로 정죄되었다. 

2) 잠언도 신명기와 같이 공평하지 못한 저울추와 되를 금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 가증한 것으로 

정죄한다(잠 16:11; 20:10, 23).25 신명기에서 “הוָה  여호와께 가증한 것”란 [토아바트 아도나이] תֹועֲבַת יְׁ

명명구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과 관련하여 사용된(신 7:25-26; 12:31; 13:13-14; 17:2-4; 18:9-12; 

20:18; 27:15; 32:16) 것을 고려하면 다른 사람들을 속여 취하려는 탐심을 가지고 부정직한 상거래를 

하려는 것이 정죄될 탐욕일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인 것이 드러난다.26  

 

25 [잠 16:11] 공평한 저울(개역: 간칭)과 접시 저울(개역: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개역: 

추돌들)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잠 20:10, 23] (10)한결 같지 않은 저울 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תֹועֲבַת

הוָה הוָה )한결 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23) . . . ([토아바트 아도나이] יְׁ  תֹועֲבַת יְׁ

[토아바트 아도나이])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הוָה יְׁ  라는 명명구는 개역개정의 신명기에서 “여호와께 가증하니라”로[토아바트 아도나이] תֹועֲבַת 

번역되고 잠언에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미워하시는 것이요”라고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KJV/NASB/RSV/ESV 는 통일하여 “an abomination to the LORD”로 번역하고 NIV 는 “the LORD detests”로 

번역하였다.  

26 Miller, Ten Commandments, 40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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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제행위에 있어서 부정직한 것은 황금만능주의, 재물주의를 조장하는 맘몬이란 거짓 신을 섬기는 

것으로 유일하신 참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대치하는 것이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었다. 이것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골로새서 3 장 5 절 말씀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3. 제 10 계명과 자력 구원 

1. 불교는 사람이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의 영화에 대한 모든 욕망을 버리며 외적 충동이나 내적 

열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1) 세상의 영화에 대해 욕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스님은 결혼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죄로 인해 허무한 데 굴복하기 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므로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하며 다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에 대해서만은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결혼은 해도 되지만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제 10 계명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을 금한다.  

2)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려야 한다는 불교는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마음만은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 모든 죄의 근원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이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의 악한 마음을 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불교는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3) 욕망을 품지 말라는 불교는 자력 구원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권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 10 계명은 우리가 우리 마음의 죄를 바로 보며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해 준다.27  

2. 바울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 고민하며 궁극적인 해결책을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찾았다.  

1) [롬 7:7-8, 21] (7)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8)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 . . (21)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 [롬 7:24-25] (24)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25)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27 고재수, 십계명 강해, 11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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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10 계명과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      

1.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불법적으로 취한 일을 말하는 내러티브(왕상 21:1-29)는 아합의 탐욕이 아합의 

파멸을 가져온 것을 말하며 탐내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2.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28  

1) 피라밋 구조 (pediment structure)  

  I. 서론: 배경설명 (왕상 21:1)  

  II. 갈등: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개입 (왕상 21:2-10)  

  III. 변화: 나봇의 죽음 (왕상 21:11-16)  

  IV. 해결: 아합에게 임할 심판 (왕상 21:17-27)  

  V. 결론: 아합의 회개와 심판의 연기 (왕상 21:27-29) 

2) 장면적 구조 (scenic structure)  

    A 배경설명(왕상 21:1)  

            B 제 1 장면 (왕상 21:2-3):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나봇  

                C 제 2 장면 (왕상 21:4-10): 왕궁 (침상), 아합과 이세벨  

                    X 제 3 장면 (왕상 21:11-14): 이스르엘, 성 사람들과 나봇  

                C' 제 4 장면( 왕상 21:15-16): 왕궁, 아합과 이세벨  

            B' 제 5 장면 (왕상 21:17-27): 나봇의 포도원, 아합과 엘리야  

    A' 결론(왕상 21:28-29) 

3.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배경 설명(왕상 21:1 exposition)으로 시작한다. 북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조인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르엘 사람 나봇은 이스르엘에 아합의 궁 가까이에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포도원을 갖고 있었다(왕상 21:1). 사마리아에도 왕궁이 있고 이스르엘에도 왕궁이 

있어 부족함 없이 호화롭게 지내던 아합의 눈에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들어왔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의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어졌다. 아합은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볼 

때마다 그것을 채소밭으로 바꾸어 거기에서 나올 신선한 채소들을 그리며 군침을 흘렸다. 

4. 첫 번째 장면(왕상 21:2-3)은 나봇의 포도원에서 아합과 나봇이 나눈 대화를 보여준다. 어느 날 아합은 

나봇에게 사정하듯 자신이 줄 더 좋은 포도원이나 돈을 받고 그 포도원을 팔라고 말했다(왕상 21:2). 

아합의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래 제의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레 25:23 에 명시된 율법에 근거하여 토지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조상의 유업을 왕을 포함한 어떤 사람에게도 파는 것을 금하셨기 때문에 왕에게 

 

28  Yairah Amit, Reading Biblical Narratives (Minneapolis: Fortress, 2001), 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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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왕상 21:3).29 나봇은 돈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래서 

나봇은 아무리 큰 물질적인 이익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라면 결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이다. 아합에게는 하나 더 더하는 사치품에 불과하였을 포도원이 

나봇에게는 경건의 문제였다. 나봇은 여호와께 속한 포도원으로서 조상 대대로 내려온 포도원을 

왕일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할지라도 팔 수 없었다. 나봇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마 6:21).”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의 보물을 찾았지만 아합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잘못된 곳에 있었다.  

5. 두 번째 장면(왕상 21:4-10)은 왕궁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대화를 나눈 후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지시하는 편지를 보내는 것을 보여준다.  

1) 여호와의 말씀에 근거하여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말에 어린 아이가 제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는 것처럼 아합은 삐져서 근심하고 답답해 하며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였다(왕상 21:4). 아합은 누릴 것이 많았던 왕이지만 그의 마음이 오직 그의 이웃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에만 집착되었고 거래 거절에 대한 오기를 부리고 있었다. 국가에 재앙이 온 

것도 아니고 바알 제사장들이 다시 제거된 것도 아니고 왕자가 죽은 것도 아니다. 아람을 물리친 

군대도 건재하고 갈멜산 사건 이후 바알 숭배도 다시 살아났다. 왕의 슬픔의 원인을 찾고자 애쓰는 

아내 이세벨도 그의 곁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왕 아합은 처음에 보기 좋았었고 사서 채소밭으로 

바꾸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자 하는 의지에 굴복되어 왕의 체통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궁 방의 침대에 누워 벽을 바라보며 식음을 전폐하고 있었다.  

2) 탐욕이 점점 커져 꼭 취하겠다는 의지에 무릎 꿇어 이웃의 포도원에서 손을 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대책이 없어서 삐져 식사를 하지 않던 아합에게 아내 이세벨은 해결사로 등장한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와서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라고 물었다(왕상 

21:5). 아합은 “내가 네 포도원 대신에 돈을 주거나 다른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도 나봇이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왕상 21:6). 아합은 나봇과 

 

29 [레 25:23]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민 36:6-9] (6)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친족)에게로[르미시파하트 마테 아비헴]만 시집갈지니 

(7)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 모든 

딸)은 자기 조상 지파 종족(=친족) 되는 사람에게로[르에하드 미미시파하트 마테 아비하]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9)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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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전하지 않고 이세벨의 분노를 일으키도록 하는 말로 전하였다. 

아합은 나봇에게는 사정하듯이 말했으나 아내 앞에서는 왕처럼 당당하게 말하며 하나님의 율법 

때문에 나봇이 거절한 것을 전혀 말하지 않고 (자신이 처음 제의할 때와 역순으로) 돈으로 주거나 다른 

포도원으로 주겠다고 공정한 거래 제의를 했는데도 나봇이 자신의 포도원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아합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나봇이 왕이 제의하는 정말 좋은 거래를 거절하며 왕명을 거역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게 한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로서 “왕이 법이다”라는 것을 보고 배운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하찮은 것에 

불과하고 그녀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여자였다. 이세벨은 아합에게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드리리이다(왕상 21:6).”라고 말한다.  

3) 이세벨은 그녀가 말한 대로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에게 주기 위해 악한 계획을 꾸미고 포도원을 빼앗을 

조치들을 취한다. 이세벨은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낸다(왕상 21:8). 내레이터가 상세하게 전하는 편지의 내용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왕상 21:9-10)”는 

것이었다. 이세벨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운 왕을 저주한 나봇에 대한 공적 재판이라는 것을 보이고 

두 사람(신 19:15)의 증언으로 확실한 증거를 삼고 구체적인 처형 방법까지 지시한다. 이세벨의 편지가 

“아합의 이름”으로 쓰고 “그의 인”을 쳐서 보낸 편지이므로 이세벨이 저지른 악행은 결국 아합이 

저지른 악행이다. 나봇의 포도원을 탐냈던 아합은 아내 이세벨이 그의 인을 사용하는 것을 막지 않았다. 

아합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여(왕상 21:25) 악한 길을 걸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아합은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자로 평가되었다(왕상 21:20, 25).30  

6. 세 번째 장면(왕상 21:11-14)은 내러티브의 중앙(축)에 위치하며 나봇의 성읍에서 이세벨의 지시가 

어떻게 실행되었는가를 묘사한다. 31  내레이터는 이스르엘 성읍 사람들이 “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지시한] 그대로, 다시 말하면 그녀가 그들에게 보낸 편지들에 쓰인 그대로(왕상 21:11)” 

실행했다고 반복하여 진술한다.32 내레이터는 등장 인물들에게 무대를 내어주지 않고 자신의 말로 

 

30개역은 왕상 21:20, 25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라고 번역했으나 개역개정은 “여호와 보시기에”와 “여호와 

앞에서”라고 다르게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개정이 아니라 개악의 예이므로 어느 하나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Cf. NIV: “sold himself to do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31 왕상 21 장은 나봇의 죽음과 피에 대해서만 언급하지만 왕하 9:26 은 “나봇의 피와 그 아들들의 피”를 

언급하며 아합의 아들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는 예후의 말이 나온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조상의 유업을 지키려던 나봇이 상속자인 아들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던 것을 보여준다.  

32 (왕상 21:11) 그의 성읍 사람들(שֵי עִירֹו קֵנִים )곧 그의 성읍에 살고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은 ,(וַיַעֲשוּ אַנְׁ הַזְׁ

עִירֹו בְׁ בִים  הַיֹשְׁ אֲשֶר  הַחֹרִים  אִיזָבֶל)이세벨이 그들에게 보낸 그대로 (וְׁ אֲלֵיהֶם  שָלְחָה   곧 ,(כַאֲשֶ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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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해 나가면서도 극적인 효과를 위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왕상 21:13).”라는 거짓 

증언을 인용하고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왕상 21:14).”라고 이세벨에게 통보된 것을 묘사한다. 

비록 아합이 이 재판 장면에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봇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왕의 인이 쳐진 

편지에 따라 재판한 것이므로 이 재판을 재가하고 후원한 아합 왕에게 있다. 그리고 이세벨이 나봇의 

죽음을 통보받고 왕에게 보고한 것도 아합 왕에게 책임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아합이 이웃의 포도원을 

탐낸 것으로 인해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워 경건과 충성으로 포장한 악한 조치들을 취하게 하여 

이스르엘의 장로들과 귀족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으로 증언하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범행에 

참여하게 한 것은 지도자의 탐욕이 공동체 전체를 불의의 도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7. 네 번째 장면(왕상 21:15-16)은 두 번째 장면(왕상 21:4-10)처럼 왕궁에서 있었던 일을 묘사한다. 

이세벨은 그녀의 지시대로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통보를 듣고 아합에게 “일어나서 그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 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왕상 21:15).”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세벨은 나봇의 죽음을 두 번 반복하여 전하며 이제 더 

이상 살아있지 않고 죽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나봇의 포도원에다 아합이 원하는 채소들을 마음껏 심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다(왕상 21:16). 우울증으로 침상에 누워 괴로워하던 아합은 벌떡 일어나 어린 

꼬마처럼 “엄마(mamma)”같은 이세벨이 얻어 준 새로운 “장난감(toy)”을 가지고 놀려고 내려갔다. 

8. 다섯 번째 장면(왕상 21:17-27)은 첫 번째 장면(왕상 21:2-3)처럼 다시 나봇의 포도원에서 있었던 일 즉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던 일을 보여준다.   

1) 하나님은 탐욕스러운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던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은 

일을 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에게 왕조의 몰락을 선언하신다. 

2) 엘리야는 여호와께서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네 몸의 피도 핥으리라(왕상 21:19).”고 하신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봇의 포도원으로 간다.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는 여호와의 질책은 이세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아합을 지목한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합에게 빠져 나갈 구멍은 전혀 없었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 “네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 너를 쓸어 버리되 네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놓인 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왕상 21:20-22).”고 선언한다.  

 

그녀가 그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에 기록된 그대로( שָלְחָה    כאַשֲ ר  אשֲ ר  בסְַפרִָים  כתָוּב 

 .행했다 (אלֲיֵה 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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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리야는 또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왕상 21:23).”는 

여호와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다.  

4) 내레이터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다(왕상 21:27).”라고 묘사하며 이 장면을 마감한다. 

9.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는 배경 설명(왕상 21:1)에 상응하는 결론, 곧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여주는 결론(왕상 21:28-29)으로 끝난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합의 뉘우침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그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왕상 21:29).”고 말씀하시며 심판을 연기해 주셨다. 그러나 아합 

당대에 연기된 심판은 아합의 아들 시대에 예고된 대로 이루어졌다.  

1)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출정한 길르앗 라못 전투에서 활에 맞았고 부상한 몸으로 

그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죽었고 그의 시체는 사마리아에 장사되었고 그의 

병거 바닥에 고인 피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어 낼 때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왕상 22:34-38).  

2) 엘리사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된 예후는 화살로 아합의 아들 요람의 염통을 꿰뚫어 죽인 후 그의 

장관 빗갈에게 그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게 하였다(왕하 9:24-26).  

3) 예후는 이스르엘로 와서 창을 통하여 그를 보는 두세 내시에게 이세벨을 창으로 내어던지라고 

명령한다. 창밖으로 내려 던져질 때 이세벨의 피가 담에 튀고 시체를 밟은 말에게 튀었다.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신 후 그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도록 명령했지만 그녀의 두골과 발과 손 외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것은 이스르엘 성읍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고 시체가 토지에 거름같이 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왕하 9:30-37).  

10. 십계명의 준수 조항과 관련지어 나봇의 포도원 내러티브를 보면 제 10 계명을 포함한 다른 여러 

계명들이 위반된 것을 알 수 있다.  

1)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다가 탐욕적 의지에 굴복당했다(제 10 계명 위반).  

2) 이세벨은 아합을 위해 거짓 증인 둘을 세워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는 누명을 씌워 죽일 계획과 

실행을 위한 조치들을 알리는 편지를 작성하여 왕의 재가를 얻어 보냈다(제 10 계명 위반).  

3) 불량자 두 사람은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모독함으로써 제 3 계명과 제 5 계명을 어겼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며 거짓 증언을 하였고(제 3 계명과 제 9 계명 위반) 이스르엘 장로와 귀족들은 법정 공의를 

세우지 못했고(제 9 계명 위반) 이스르엘 사람들은 의로운 나봇과 그 아들들을 불법적으로 

죽였다(제 6 계명 위반).  

4) 아합은 나봇이 죽은 후 나봇의 포도원을 취했다(제 8 계명 위반).  

5) 아합의 탐욕은 결국 아합의 파멸을 가져왔다. 아합이 여호와의 율법에 근거하여 조상의 유업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이야기를 듣고 멈추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세벨이 악한 계획을 세우고 포도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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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앗기 위한 조치들을 입안한 단계에서 멈추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아합이 이세벨의 편지 내용을 

보고 시돈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이 다른 것을 일러주며 옥쇄를 주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세벨의 편지를 받고 이스르엘의 장로와 귀족들이 형제 수호의 원리대로 의로운 나봇을 위해 어명을 

따를 수 없다고 나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6) 탐심에서 범행에 이르는 단계들 가운데서 멈추어야 할 때 멈추는 일이 일어났더라면 아합의 탐욕과 

이세벨의 계획과 조치들이 무산되고 공동체 전체가 악행을 저지르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5. 제 1-9 계명과 제 10 계명의 관계       

1. 십계명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직접하신 말씀은 ָאֱלֹהֶיך הוָה  יְׁ  아노히(나는) 아도나이(여호와)] אָנֹכִי 

엘로헤하(네 하나님)로 시작하여 ָרֵעֶך כֹל אֲשֶר לְׁ -브홀(그리고-모든 것-) 아셰르 르레에하(-네 이웃] וְׁ

에게 속한)]으로 끝난다.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대표하는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의 첫 

단어와 마지막 단어는 “나[아노히]”와 “네 이웃[르에에하]”이다.33 출 20:2 의 첫 단어 “나”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키고, 출 20:17 의 마지막 단어 “네 이웃”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가까이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법적인 의미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킨다. 이 두 주체 사이에 언약의 준수 조항인 

모든 계명이 놓여 있다. 준수 조항으로서 제 1 계명과 제 10 계명은 처음과 마지막을 이루고 있다.  

1) 제 1 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최우선적 일이므로 

선두에 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전체 언약 공동체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생각, 감정, 

말, 행동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래서 제 1 계명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며 나머지 제 2-10 계명들의 

기초를 이루며 그 근저에 있다.  

2) 제 10 계명은 모든 계명의 중심에 있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욕망을 다루기 때문에 역으로 

되돌아보며 다른 모든 계명을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대신 우리가 고안해 낸 신을 원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권리를 우리 자신을 위해 이용하기 원하고, 

부모를 공경하기보다는 방종을 원하고, 이웃의 생명과 성과 재산과 명예를 우리의 유익을 위해 탐낸다.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에서 금하는 죄는 죄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죄요 근본적인 악이므로 

제 2-9 계명에서 금하는 죄로 나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제 1 계명을 어기는 죄로 나아가게 한다. 

그러므로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해 준다.  

3) 욥이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죄악이니 내가 

 

33 십계명에서 “네 이웃”이란 단어는 제 9 계명에 한 번 그리고 제 10 계명에 세 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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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욥 31:24-28)”라는 고백은 제 10 계명과 제 1 계명이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준수 조항의 양 끝에서 제 1 계명과 제 10 계명은 

십계명의 교향악적인 포괄성(symphonic comprehensiveness)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해 준다.34  

2.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빌 3:5-6)”라고 

자랑하던 바울이 “탐내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롬 7:7)” 것이라고 

하였다. 계명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던 부자 청년처럼 바울은 “탐내지 말라”는 계명만 없었더라면 모든 

계명을 철저히 잘 지키고 있다고 자랑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제 10 계명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 10 계명은 범죄한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밝히 드러나게 

해 주는 계명이다. 제 10 계명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거리낌 없는 삶을 살았다고 자랑할 수 없음을 드러나게 해주는 계명이다. 제 10 계명은 언약의 

열 가지 준수 조항인 열 가지 계명 중의 절정이다. 제 10 계명은 죄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보여주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확인해 준다.  

3. 제 10 계명은 어떤 대상물에 대한 탐심과 탐욕으로 인해 그 대상물로부터 손을 떼지 못하고 그것을 취할 

계획을 꾸미고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는 죄를 금하고 있다. 왓슨(Watson, 177)이 말한 

것처럼 탐내는 것은 근원적인 죄(mother sin)이고요 근본적인 악(radical vice)이다. 제 10 계명에서 금한 

죄는 제 1-9 계명에서 금하는 죄로 나아가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제 1-9 계명을 범한 사람은 이미 

제 10 계명을 범한 사람이다.  

1) 제 1 계명은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의와 생명과 천국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제 10 계명을 위반하며 탐내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이외에 얼마든지 

더 많은 신들을 둔다.  

① 주님은 “하나님과 재물(Mammon)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마 6:24).”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사람은 제 10 계명을 범하고 제 1 계명을 범한 것이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딤전 6:10).”라고 말했다.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며 주님께서 친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히 13:5)”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켰다.  

② 만유보다 크신(요 10:29)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로서(고전 15:28)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만유의 아버지이시다(엡 4:6). 아버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무엇을 신으로 섬기는 것은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심과 탐욕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탐심은 우상 

숭배이다.  

 

34 Mohler, Words From The Fire,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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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솔로몬은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계속 구하며 “율법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지키는” 대신 “병마와 

여자와 은금”을 계속 탐내어 취하며(신 17:16-17) 제 10 계명을 범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며 

제 1 계명을 범하는 왕이 되었다.  

2) 제 2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분을 나타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게 절하고 

섬기는 것을 금하고 있다. 여로보암 1 세는 백성이 절기를 좇아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을 느끼고 백성의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탐심 때문에 

제 10 계명을 위반하며 벧엘과 단에 여호와를 나타내는 금송아지를 제단에 세우고 숭배하도록 

함으로써 이스라엘로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하는 죄를 지으며 제 2 계명도 위반하였다. 열왕기 저자는 

여로보암의 죄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왕상 12:25-30] (25)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개역: 신]이라 하고 (29)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 제 3 계명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성경은 탐내는 것을 금하는 

제 10 계명의 위반이 제 3 계명의 위반으로 쉽게 나아가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① 압살롬은 4 년 동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망을 품고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삼하 

15:1-6) 제 10 계명을 위반하며 아버지 다윗의 왕좌를 탐내어 반역을 꾀할 때 다윗 왕에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나로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삼하 

15:7)”라고 말하며 제 3 계명을 위반하였다.  

② 미가 선지자는 백성의 지도자들의 죄악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삯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미 3:11)”라고 말했다. 이렇게 미가는 거짓 선지자들이 돈을 탐내며(제 10 계명 

위반)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 허망하게 사용하며(제 3 계명 위반) 다가올 재앙 대신 평화를 예언한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책망하였다.  

③ 베드로는 이단을 전하는 거짓 선생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를 이용하고 . . .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고 선언하며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벧후 2:3, 14). 

4) 제 4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하고 엿새 동안 힘써 일을 하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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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모스는 “월삭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곡식을 팔게 하며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서 우리로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개역: 잿밀]을 팔자 하는(암 8:5)” 자들의 탐욕을 지적한다.  

② 느헤미야는 탐심을 가지고(제 10 계명 위반) 안식일에 일을 하고 매매 행위를 하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제 4 계명 위반) 그의 백성과 이방사람들을 꾸짖고 안식일에 장사를 못하도록 성문을 

닫아버렸고 장사하려고 성 밖에서 자는 상인들을 잡겠다고 위협하여 쫓아내었다(느 13:15-22).  

③ 우리는 물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주님의 날을 더럽힌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7 일 

동안의 일보다 하나님이 계시는 6 일 동안의 일과 주일 하루 동안의 영육간의 안식을 훨씬 더 

좋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한다.  

5) 제 5 계명은 부모 공경을 명하고 있다.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의 

유전을 통하여 부모에게 유익한 것을 드리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제 5 계명을 어기는 죄를 저질렀다. 

① 예수님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마 23:25)” 

바리새인들이 “부모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그만이라고 하고 부모에게 아무 것도 드리지 않는(막 7:11-12)” 것을 책망하셨다. 

② 부정적인 측면이지만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부모를 죽이는 패륜도 제 10 계명과 제 5 계명의 깊은 

연관을 보여준다.  

6) 제 6 계명은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다.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욕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예들은 

많다. 

① 여룹바알이 세겜의 첩을 통하여 낳은 아들 아비멜렉(삿 8:31; 9:1-6)은 왕이 되려는 탐욕 

때문에(제 10 계명 위반) 여룹바알의 아들들 곧 자기 형제 칠십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제 6 계명 

위반).  

② 아합의 딸로 유다왕 여호람과 결혼한 아달랴(왕하 11:1-3; 대하 22:10-12)는 그녀의 아들 

아하시야왕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을 보고 권좌가 탐이 나서 (고모 여호세바/여호사브앗이 

숨긴 요아스를 제외한) 유다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하였다. 

7) 제 7 계명은 간음을 금하고 있다. 제 10 계명이 금하는 탐욕은 성적인 범죄로 나아가게 하는 동인이 

된다.  

① 신 23:18 은 돈을 위해 순결한 몸과 양심을 파는 “창녀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고 

가르친다.  

② 다윗은 그 이웃의 아내 밧세바를 탐내며 간음을 저지르고(삼하 11:2-4) 불륜의 씨앗을 감추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삼하 11:6-13) 우리아를 죽게 하였다(삼하 11:14-17). 다윗이 제 10 계명과 



476 

 

제 7 계명과 제 6 계명을 위반하며 저질렀던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삼하 11:27)”로 

묘사되었다.  

③ 바울은 탐욕이 성적으로 부끄러운 일을 하도록 한다는 것을 일러주기 위해 에베소 교인들에게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엡 4:19-20).”고 말했다. 바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엡 5:3).”고 권면하였다.  

8) 제 8 계명은 도둑질을 금하고 있다. 탐내어 불법적으로 취하는 일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① 아간은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는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이백 세겔과 

오십 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제 10 계명 위반) 취하고(제 8 계명 위반) 그 물건들을 그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며 은을 그 밑에 두었다(수 7:21).  

②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의 목록에 “도적과 탐욕을 부리는 자”를 나란히 

언급하고 있다(고전 6:10).  

9) 제 9 계명은 거짓 증언을 금하고 있다. 행 5 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탐욕이 거짓말로 

이어지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온 끔찍한 일로 제 10 계명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해 준다.  

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소유를 판 돈 즉 땅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을 발 앞에 

두었다(1-2 절).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3-4 절).”라고 

아나니야에게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아나니야는 엎드러져 죽게 되고 장사된다(5-6 절).  

② 세 시간쯤 지난 후 그 일어난 일을 모르는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나아왔다(7 절). 베드로가 “그 

땅 판 값이 이것 뿐이냐?”라고 물었을 때 삽비라는 “예, 이것뿐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8 절). 이에 

베드로는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9 절).”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삽비라는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어 장사된다(10 절). 탐욕이 부른 거짓말이 아나니야와 삽비라의 

목숨을 빼앗은 이 일을 들은 사람들과 온 교회가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5, 11 절).  

4.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제 7 계명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네 이웃의 집, 밭, 소, 나귀, 기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 계명과 유사하다. 그러나 제 10 계명의 독특한 성격은 “탐내지 말라”는 것이다. “‘탐내다’라는 말의 

원어는 ‘행동하기 이전의 모든 것’을 포함하며 죄를 범할 생각과 죄를 짓는 것은 둘 다 열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이다.”35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극약을 산 사람의 경우 살인이 일어나기 전까지 국법은 손을 

 

35 고재수, 십계명 강해, 1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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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살인이 일어나기 전이라도 책망하고 벌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목표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악한 생각과 계획까지도 책망하시고 벌하신다.  

1) 우리가 간음은 하지 않았어도 이웃의 아내를 탐내면 제 10 계명과 제 7 계명을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2) 우리가 도둑질은 하지 않았어도 이웃의 재산을 탐내면 제 10 계명과 제 8 계명을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  

3)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받은 우리의 마음에 부모를 거역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제 10 계명과 제 5 계명을 범한 것이 된다.  

4)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제 10 계명과 

제 6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5)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하여 

나쁜 말을 한 것과 같고 제 10 계명과 제 9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6)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정말로 없을까라고 생각하거나 

성경이 진실이 아니면 어떻게 할까라고 의심하는 것도 제 10 계명과 제 1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7) 하나님을 나타내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시해 준 것과 

조금만 빗가나는 생각을 하면 제 10 계명과 제 2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8)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우리의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속이면 제 10 계명과 제 3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  

9)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받은 우리가 오늘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갖는 

것만으로도 제 10 계명과 제 4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된다.  

10) 이렇게 제 10 계명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을 이런 방법으로 통틀어서 금지하시는 

것을 밝히 보여준다.  

5.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4:24) 외모를 보는 사람과는 달리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삼상 16:7).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전지하시므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몸으로 

저지르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과 감성과 의지와 생각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도 책임을 물으신다. 

예수님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훼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막 7:21-23).”는 말씀을 통하여 모든 죄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밝히 

보여주셨다. 제 10 계명은 바로 이 마음에 있는 죄까지 금하고 있다. 죄는 우리 마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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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족과 자유      

1.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살이하던 곳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신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려면 제 1 계명에서 제 9 계명을 지킬 뿐만 아니라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을 지켜야 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들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풍성히 누려야 한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키는 마음가짐을 요구하신다.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나의 사랑하는바 주의 계명에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를 

묵상하리이다(시 119:47-48).”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배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늘 의식하고, 

주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드리고, 부모를 비롯한 우리 위에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의 성적 순결을 보호하고, 이웃의 경제적 이익을 

배려하고, 이웃의 명예를 높여 주어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계획하고 조치를 강구하는 단계에 이른 

탐욕으로부터 돌아서며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을 믿고 지금 받아 누리는 것에 만족해야 한다.  

2. 죄와 사망과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는 자족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147-148)이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과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고 가슴 

아파하는 것과 이웃의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동기와 애착”을 버리고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 우리 이웃과 그의 소유에 대하여 관대한 마음씨를 갖고 우리 이웃의 모든 행복을 돕고 

증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제 5-9 계명이 각각 권위, 생명, 결혼과 가정, 개인 재산과 청지기 의식, 진실과 명예에 대한 특별한 

가치에 근거한 것처럼 제 10 계명은 자족이란 특별한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36   

1) 자족은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모든 것, 심지어 고난이나 부족한 것도 합력하여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선을 이루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자족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자족에 이르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만족하는 것이다.37  

2) 사실상 탐욕은 신학적인 문제로서 선하신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 내신 구원과 광야에서 기적들을 행하시며 돌보시는 

섭리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 필수품의 부족 앞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그들에게 보여주신 

 

36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44.  

37 Ryken, Written In Stone,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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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들을 잊어버리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그들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광야에서 지존자에게 대들었다. 그들이 바라는 음식을 달라고 

졸라대며 그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빈정대며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물이 시내처럼 풍성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우리에게 음식을 주실 수 있으랴? 그가 그의 백성을 위해 고기를 주실 

수 있으랴?’(시 78:17-20 사역).”  

3)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섭리 아래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탐욕을 가지고 “과연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차려주시랴?”라고 반문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를 짓는다. 히브리서 저자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권면하며(히 13:5) 그 이유로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신 31:6)을 들었다. 자족하지 못하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다. 자족을 위한 닻은 행운이나 개인적인 경험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에서 찾아야 한다.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며 독생자마저 주셨기에 다른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리라는 말씀에 근거한 닻을 달고 

우리는 험난한 이 세상의 바다를 자족하며 지날 수 있다.  

4. 아삽은 경건한 자신이 종일 재난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을 때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자기 

손을 씻어 무죄한 것이 허사라고 생각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며 실족할 

뻔하였지만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종말을 깨닫고 회개한다. 아삽은 “(시 73:22)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의 앞에 짐승이오나 (23)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24)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25)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26)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27)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 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28)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고백한다.  

5. 바울은 자족의 달인이었다. 

1)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후원 감사 편지를 쓰면서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안에서38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예하였으니 잘하였도다(빌 4:11-14).”라고 

말했다.  

 

38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번역된 어구의 원문은 ἐν τῷ ἐνδυναμούντί με [엔 토 엔뒤나문티 

메]이다. NIV 는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 인하여)”라고 번역하고 

KJV/RSV/NASB/ESV 는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나를 강하게 해 주시는 자로 인하여)”라고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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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울은 자만하지 않도록 주신 육체의 가시 제거를 위해 세 번 기도하였으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후 12:9 상).”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고후 12:9 하-10).”고 말했다. 

3) 바울의 자족은 자신의 내려놓음이나 비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움이고 그리스도를 높임이었다. 

바울의 자족은 자신을 비우고 어떤 상태라도 충족하다고 여기는 자기 충족(self-suffieciency)이라기 

보다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로 채우는 그리스도 충족(Christ-

suffieciency)이었다.  

4) 바울은 처한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며 만족해 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처한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세로 사는 법을 배웠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5) 우리도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골 

3:1-2)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고(갈 5:16)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뜻을 

찾으며 주님을 의지하며 자족할 수 있어야 한다.   

6. 바울은 딤전 6:6-19 에서 이렇게 권면한다.  

 “(딤전 6:6)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9)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10)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 . .(11)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12)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 . . (17)네가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19)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1) 바울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며 경건을 물질적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에게(딤전 6:3-5) 자족하는 

경건이 큰 이익이 되지만 돈 사랑이 일만 악의 뿌리인 것을 경고하고(딤전 6:6-10), 디모데에게 거짓 

교훈과 탐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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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참된 복음의 일꾼이 될 것을 권면하고(딤전 6:11-16), 부유한 자들에게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재물을 선용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하는 명하라고 말한다(딤전 6:17-19).  

2)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는 바른 교훈과 참된 경건을 가지고 자족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굳게 잡고 맡겨 주신 

재물을 선용해야 한다.  

7.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원하지 않은 선물”인 고난은 필수이지만 고난을 당하며 행복한가 아니면 불행한가 

하는 것은 선택이다.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하게도 하기 때문이다. 

1)  욥은 참된 경건의 소유자 즉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베풀어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경외해야 

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자로서 고난을 당했다.  

2)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 . .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시 119:67, 71).”라고 

고백했다.  

3)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한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것을 기뻐하였다(행 5:31).”  

4) 많은 매를 맞은 후 차꼬에 발이 단단히 묶여 있는 깊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행 16:23-25).  

5) 바울이 말한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 할 수 있다.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롬 5:3-4).  

6)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 1:24).”고 말했다.  

7)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위해 고난 받으시며 우리가 그의 자취를 따르도록 본을 보여 주셨다(벧전 

2:21).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려는 대속적 

고난이었다(벧전 2:24).  

8) 베드로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벧전 3:14),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벧전 3:17),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받는 것(벧전 4:14)은 복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므로 

즐거워하라고 권면하였다.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 받는 우리는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며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자족할 수 있다(벧전 4:19).  

9)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였듯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박해할 것이다(요 15:20).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행 14:22).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고(롬 8:18). 어떤 누구도, 어떤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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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롬 8:35-39).  

10)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아무 것도 염려하지 않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줄 것이다(빌 4:6-7).  

8. “탐내지 말라”는 제 10 계명이 모든 욕망을 금하는 것은 아니다.  

1) 사람의 천래적인 욕구가 죄스러운 것은 아니다. 우리 주님도 배고프셨고(마 4:2) 목마르셨고(요 19:28-

29) 잠을 주무셨다(눅 8:23).  

2) 창 2:22-23 과 아가서는 남편과 아내의 성적 사랑을 고양된 언어로 노래한다.  

3) 우리는 자녀를 바랄 수 있고(창 30:22-23; 삼상 1:17; 시 127:3-5) 우리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도 있다(잠 

24:27).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는 게으른 사람과 달리 부지런한 사람의 경영은 풍족함을 

얻는다(잠 13:4; 21:5). 우리는 다른 선한 것들도 원할 수 있고 원해야 한다.  

4) 우리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할 수 있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한다(시 42:1-2). 우리는 아삽처럼 우리가 사모할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바울처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고후 5:8)” 것 혹은 “훨씬 더 좋은” 

일 즉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바랄 수 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기를(빌 4:8)” 바라고 노력해야 한다.  

5) 죄와 관련이 있는 악한 욕망과 달리 선한 욕망은 사랑과 관련이 있다. 선한 욕망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들어 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독생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좋은 것들을 충분하게 받았다. 이 충분하게 받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선행을 넘치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주기 위해 받았다. 우리의 자족은 우리가 받은 것에 

있지 않고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일하는데 있다.39 우리는 “능히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었다(고후 9:8).”라는 자족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  

7. 그리스도와 제 10 계명 

1.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었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는 것을 

지적하시고 무리들에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막 7:15-16).”는 비유를 주셨다. 이 비유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다. “(막 7:18)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39 Douma, Ten Commandments,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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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19)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20)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1)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22)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23)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2.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의 점심 초대를 받고 손을 씻지 않고 들어가 식사하셨다. 그 바리새인이 식사 전에 

예수님의 손 씻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길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셨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접시] 안에 있는 것[=너희가 가진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눅 11:39-41).” 마태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마 23:25-28).”   

3. 예수님은 형과의 유산 문제를 조정해 달라는 사람에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반문하시고 모인 사람들에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다(눅 12:13-15). 그리고 예수님은 소출이 많아 쌓아 

둘 곳이 없어 고민하며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주셨다(눅 12:16-19). 예수님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반문하실 하나님을 가리키며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경고하셨다(눅 12:20-

21).  

4.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 문제에 집착하면 훨씬 더 중요한 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마 6:19-21, 24-34; 눅 12:22-34; 16:13).  

1) 누가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 다음에 의식주 문제를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가르침을 

기록하였다. “(눅 12:29)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30)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31)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2)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2) 마태는 산상수훈(마 5-7 장) 가운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가르침을 기록하였다. “(마 6:31)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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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시며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고 가르치셨다.  

1) 누가는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주님의 가르침 다음에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교훈을 두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눅 12:33-34).”  

2) 마태는 하늘에 쌓을 보화 문제를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가르침을 

기록하였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19-21).”  

6.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1)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용할 양식, 죄의 용서, 악으로부터의 구원을 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의 다스림이 온 땅에 가득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보이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나라, 내 세상이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며 철저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열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전심전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2)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고(요 4:34; 5:30; 6:38) 아버지의 뜻대로 그의 백성의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길을 이루셨다(요 6:39-40; 19:30).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복종과 그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감사하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롬 12:2)”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영원히 

거하도록(요일 2:15-17)” 힘써야 할 것이다.   

8. 제 10 계명의 준수      

1. “너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이브를 부추기던 사탄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자신이 되기를 

바라고 지금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하도록 유혹한다. 광고의 홍수 시대에 사는 우리는 과대 포장하여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근검절약하고 저축하여 나누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 분수에 

맞는 소비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소유 자체는 정죄되지 않지만 더 소유하려는 탐욕은 정죄된다. 세계 

도처에 퍼져있는 빈곤과 우리 자신의 사치를 비교하며 우리는 돈을 보다 더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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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40 우리는 선전 문구나 이미지가 속삭이는 데 넘어져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로 

채우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한다. 우리는 야고보의 경고를 새겨들어야 한다. “(약 4:1)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냐 (2)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3)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4)간음한 여인/사람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5)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2. 확률에 의하여 운이 좋을 경우 일확천금할 수도 있는 복권, 승부에 대한 내기, 슬롯 머신(자동 도박기)과 

같은 모든 형태의 도박, 행운의 바퀴(wheel of fortune)를 잘 돌리고 잘 추측하여 대답한 결과로 엄청난 

보상을 받는 방송 프로그램, 자선 모금 행사를 장려하기 위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을 주는 추첨 등은 

모두 더욱 많이 소유하려는 탐심을 자극하는 것이다. 우리는 더 가지려는 우리의 탐욕을 자극하는 

도박이나 다른 비슷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41   

3. 바울은 말세의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딤후 3:2-5)”로 묘사하였다.  

1) 이러한 문화에 도전하고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권면하는 대신에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잘못된 

요구를 들어주며 잘못된 신들을 강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칭찬과 돈과 쾌락을 탐낸다. 영적 지도자들도 

성공을 탐낸다. 교회는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는 값싼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 우리는 세상의 악들을 

탐낼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우리의 후원과 축복까지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탐내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영리한 쇼핑객이 되어 이리저리 옮겨 다닌다. “탐내지 마시오!”라는 

권면으로는 불충분하다.  

2) 사람들은 탐낼 때 우상이란 거짓 신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윤리적 문제는 일차적으로 영적이고 

신학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은 누구 혹은 무엇인가? 그 신의 성격은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결정한다. 우리가 이웃의 어떤 것도 

탐내지 않으려면 우리는 “탐내지 않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로 가득 채울 필요가 있다.  

3)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셨다. 엡 1:3-14 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택, 구속, 기업, 칭의, 소명, 인치심, 보호하심 등을 들었다. 이러한 

 

40 Douma, Ten Commandments, 346-347.  

41 Douma, Ten Commandments, 347-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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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령한 복들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채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구원을 누리는 

이기적인 것을 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하는 데서 기쁨을 찾을 필요가 있다.  

4)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아니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불순종에 대한 벌을 두려워하거나 순종에 대한 상을 바라보는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선행은 신학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열망을 우리 존재의 최고 동기로 삼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이웃의 행복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애써야 한다.42  

4. 제 10 계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에 

자족하며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주고 이웃과 함께 거룩하고 풍성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어진 준수 사항이다. 우리는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도록 준 말씀처럼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기다리는 복된 소망을 가지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버리고 절제하며 

올바르며 경건하게 살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친 백성이 되어야(딛 2:11-14)” 할 것이다.       

9. 제 10 계명에 대한 개혁주의 교리 문답     

1. 제 10 계명이 요구하는 것(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HC] 113)  

HC 113. 제 10 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들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의향이나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는 

항상 전심으로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즐거워해야 합니다(롬 7:7-8; 시 19:7-14; 139:23-24).  

2. 제 10 계명이 명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80; 대교리 문답[WLC] 147)  

1) WSC 80. 제 10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명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며(히 13:5; 딤전 6:6) 우리 이웃과 그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바르고 관대한 마음씨를 갖는 

것입니다(욥 31:29; 롬 12:15; 딤전 1:5; 고전 13:4-7).  

2) WLC 147. 제 10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온전히 만족하고(히 13:5; 딤전 6:6)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심령으로 관대한 마음씨를 

가짐으로써 이웃을 대하는 우리의 모든 내면적 동기와 애정이 이웃의 모든 행복을 돕고 증진시키는 

것입니다(욥 31:29; 롬 12:15; 시 122:7-9; 딤전 1:5; 에 10:3; 고전 13:4-7).  

3. 제 10 계명이 금하는 것(소교리 문답[WSC] 81; 대교리 문답[WLC] 148)  

 

42 Horton, The Law of Perfect Freedom, 2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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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SC 81. 제 10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족과(왕상 21:4; 에 5:13; 고전 10:10)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고 가슴아파하는 것과(갈 5:26; 약 

3:14, 16) 이웃의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동기와 애착입니다(롬 7:7-8; 13:9; 신 5:21; 골 3:5).43  

2) WLC 148. 제 10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제 10 계명이 금하는 죄들은 우리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불만족과(왕상 21:4; 에 5:13; 고전 10:10) 이웃의 행복을 시기하고 가슴아파하는 것과(갈 5:26; 약 

3:14, 16) 이웃의 것에 대한 모든 부당한 동기와 애착입니다(롬 7:7-8; 13:9; 신 5:21; 골 3:5).  

  

 

43소교리 문답 81 과 대교리 문답 148 에 똑같게 나오는 “all inordinate motions and affections to anything 

that is his”이란 어구의 “inordinate motion”에 대하여 교리 문답을 번역한 사람들이 대개 “부당한/불의한 

행동”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여기서 motion 은 외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충동, 성향, 

경향, 의향, 동기, 욕망”을 나타낸다. Random House Webster's College Dictionary 는 “motion”의 뜻의 

7 번째로 “inward prompting or impulse; inclination”을 싣고 있다. Johannes G. Vos, The Westminster 

Larger Catechism: A Commentary ed. G. I. Williamson (Phillipsburg: P&R, 2002), 404 는 147 문답에 

나오는 “our inward motions and affections”라는 어구가 “the thoughts, desires, and motives of our 

hearts, which spring from our character, and which determine our outward life an conduct”라는 

의미라고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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